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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깅포실록 

소중한 지역의 역사자료로 남기를 바라며 

정해넌 한 해흔 마무려하고 무자년의 새로운 한 해륜 맛이하 

는 즈음에 김포문화원에서 우피나과 대표적인 정사〔正잊)인 조 

산앙조설록에서 우-21 김포지역。11 내한 가욕맨을 빌헤히어 r김 

포심콕」을 편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임이21 생각 

밍니다 조선왕조심록4완 조선시대익 정지， 경지1 ， 사회， 문화 뿐 

만아니라 각 방띤의 역사적 사설을 풍부하게 수록한 세계에서 

유패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대한 기록묻입니다 또한 그 방대함 

과 기록에 대한 진신생， 신빙성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륜 인정받 

아 1997넌어1는 유네스코 세계 가꽉 유산으로 등콕 되었습니나 

샤실 우21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그 역사적 가 

복들을 찾거나 기록하는 일애는 많은 어려움이 았었던 것이 

사섣입니다 최큰 조선왕조심복에서 지역출신 선현틀의 기록 

을정려히어 「중봉 조현 편J ， r.!è."-제 양성지 편」을받간싼데 이 

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잭자얀 븐서흔 받간함은 우매 시로서는 

대만한 쾌거라 할 깃임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당대 우리 지역의 역사 자료를 수 

집 정리하여 축적하고 암리는 얀은 우리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정제성을 확립하고 문화직 동엘성과 고장애 대한 자긍심 

을 고취함은 물흔 자라나는 칭소년등에게는 체계적이고도 흘릅 

한교육자료가될 것입니다 

본 서의 방간을 위해 수고해 주산 조한승 운화원장님을 비돗 

한 관계자 여러분틀께 감사 드라며 「김포살록」빨간이 김포른 

。l애하는 귀증한 자료가 되고 우리시 향토사 연구 잊 문화 얀 

전응 한 걷응 도약시카는 계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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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므교유잉교육장) 

김포실록발간을축하드라며 

아짐마다 하얀 시리가 유"1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저절로 옷 

깃을 여미게 a뜯 호겨울임니다 이렇게 날이 차가위징수록 한 

해득 마무리 짓고 지난날을 되툴아보게 휩니다 이즈음에 김포 

푼화원에서 r김포섣록j을 l갚간하게 됨은 매우 뜻 갚은 엘이라 

생각하여 진심무로 축하블 드링니다 

예R부터 낌포는 만은 공기와 깨끗한 잘 그러고 드넓은 팽야 

를 지난 정정지역으로서 우리나라 5 ， 000년 딸놓샤를 셔응으로 

시작한 한강유역의 유사 깊은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역λI-'ci- uB 

정으로 임진애란 때 나라릎 구한 조헌선생과 같은 흡륭한 얀펀 

들과 옹고 심입시 평빙한 액성으로서 자샌의 얀음 묵북히 하다 

가 나랜 위해 목츄음 바지면서도 소이 없이 죽어간 속톨공과 

같은 인윤듭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벚나논 깅폭의 잔란한 역사적 배경파 정기른 띠고 미 

어난 수많은 후손들의 l감자쉬와 우리 낌포반도의 마%받 역사 

성파 문화는 조선왕조심꽉 곳곳애도 받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E을 모든 사람듭에개 귀감으로 섬고 널리 그 묘습옥 

얄라고자 펜잔되는 〈김포신록→〉은 좁게는 자라나는 겁포의 미 

래엔 어렌이들로부터， 넓게는 대한민국에 양고 있는 모든 분듣 

에게 샘의 의미와 참다운 생의 보란을 느끼게 해주"1파 한신함 

니다 

득히 이번 책자는 방대한 조선왕주심록어1 묻혀 자칫 잊기 쉬 

응 수도 있딘 우리 자랑스러운 김포인듣의 발자취득 하내의 가 

닫침으묘 남겨 과거와 현재， 그러고 "1래릎 파내쿄 이어주고 

"선쟁조ιgα 서 잦은 김모이이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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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할 수 있는 매개체로시 그 의 01가 애우 새롭다 할 것입니 

다 또한 우리가 얄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판 이해하고， 

진정한 얀울의 의띠를 깨닫게 함으로씨 사하니는 우라 청소 

년들의 새로운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냐 더잘어 김포실 

록을 보고 자라난 우리 청소년등이 곰고 따르고 흘성 ~I'II 자 

리나 후세에 계속 이어져 미래의 또 다른 김포싣록의 한 띤을 

장식해 나가김 기대한니다 

아무3'0록 우리 감포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자추l얀 김포설 

팍을 토대로 김포지역에 대한 자부신을 우리 시민듣괴 힌생 

틀에게 고취시카고， 우"1 김포의 미래륜 조명헤 블 기]기가 되 

길희망합니다 

마지악￡로 늘 김포시의 묘든 문회적 확동에 앞장서며 향 

토문화 발꿀과 계승을 워하여 노력하시는 김포문화원 조안승 

원장닝윤 비돗한 펀찬이] 힘씨주신 모든 관계자 분을의 노고 

에 위로와 감사의 털씀응 드라L까 앞으로노 녀욱 바른 푼화의 

창달과 보존， 전승을 위해 힘씨 주설 것음 부탁드딩니마 감 

사합니다 

61 김포실룩 



l 엘간샤 1 

김포실록， 정체성 확립 위한좋은길잡이 

이번 김포심콕은 조선왕조심록에 냐나난 김표관랜 역사 가꽉 

틀윤 받쉐하여 현대어로 풍이함으로써 쉬게 정할 수 있있던 자 

료들을 일반인은 응폰 정소년듣어] 이르기까지 우"1 지역 문화에 

대한 재계적인 교육자R5'~ 활용하고， 우리지역의 정치1성 확딘 

과자긍심을고쥐시카는데 거다만도.g-<이 펀 것입니다 

김표지역은 정기도 북서단에 위치한 반도지역으로 천혜의 평 

야와 한국의 젖줍인 한강을 끼고 았어 일찍이 농정생환의 더진 

으로 한국죄초의 딸 생산지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또한 많은 

한자늘의 관심과 연구대성이 되고 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원애서는 앞으로도 우리고장의 역사적 사실틀윤 발균， 

보전 1 껴)승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임니나 김!f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있으시기표 간곡δ1 당 

부두멤니다 

01책이 받간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r 기울이선 검진수 김포 

역사연구윈 연구위원닝과 감수에 염정를 보여주신 이하준 박사 

난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윤 드렘니다 

。1번에 발간되는 김포산콕이 김포지억음 이해하고 연구당단E 

데 좋은 길잠이가 뭔 것이랴 확신하며 21만 김포시민 모두가 

애뜩하시기를 간섣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f ‘S 
.. ,,,. 

조한송 
(김묘은μ땐원강) 

조선당조싱극이씨 찾온 깅므이야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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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김포실록 

김포의 숨결 가감없이 수록한 역사의 흔적 

우리 김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정음1은 김포에 대힌 깊은 이 

해에서 출발함니다 뿌리와 옴통을 모르고 가지를 논하는 것은 

분말이 선도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즉띤에서 〈김포살록〉 

을 편잔하는 것은 상당한 의 0]가 있습니다 이 가본자R는 깅 

포의 유구한 역사음 삼펴는 지름길 역한음 하며 또한 무한대익 

의"]창출로 새로응 콘덴츠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 

고있기 매문엽냐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감포는 여 2] 왕대에 걸쳐 내우 다양한 

부분이1 갈쳐 기술되어 았습나다 역사 속애서 김포의 위상을 

가늠한 수 있는 중요한 지표엽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중 김 

포와 관련된 내용응 추출하여 다시 펀한 것은 그야말로 김폭의 

역사라한만합니냐‘ 

감포의 정치， 정제‘ 분화. 인물 유의 굵직하 담온부터 천11 ， 

포장， 형연 등의 자잘한 일상까지 모두 담이낸 명실상부한 역 

사의 기록입니디 아린 김포의 역사듭 한 눈이1 삼펴보는 것픈 

결코 쉬운 잎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네 마침 김진수목샤께시 오 

랜 시간 각고의 노력 곧에 〈김포싱록〉을 띤한 것입니다. 깅g._ 

시민 오두가 환영한 말한 일얀 것입니다， 

〈김포심록〉에는 매우 많은 정보가 ‘날깃’ 그대로 들어있습니 

다 〈조선왕조설록〉에 수폭펀 김포의 숨견을 가감 있이 편한 

것입니다 자세한 이주로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데보 큰 어려 

응이 없었습니다 독서에 장댁이 거의 없나는 의미입니다 연 

대벨로 적진하게 지]꼭운- 탈고 각 왕조의 실룩펀잔의 의미블 함 



꺼1 수룩하여 역사 교양의 폭을 확대한 것도 〈깅포실펀〉의 큰 

"1닥이라고 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제작상의 어려응a 

로 〈조선왕조설폭〉애 수팍펀 껴 l}_에 관한 'i'.든 자료갚 편하"1 

봇했다는 전입니다‘ 앞으로 김폭 시민과 김표시의 문회 관계자 

듬 QI 지속적인 관심파 협조로 나마지 역사가수면 위로 부상딴 

수 있도약 해야 할것입니다 

그렁다면 다음의 문제는 이 자료블 에땅거l 활용한 젓얀가 하 

는 전일 것잉니다 김표 시민 모두가 각자의 용도에 따바 이플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김포싣;‘ì-)의 편찬 의미 3 오콧하 

거1 삼리는 길임니다 김포의 유구한 역시득 게승하는 임은 후 

대가 이른 어떻게 생산 수용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디고 애도 

과언은 아닝니다 김모논 암3로 더욱 커 지 서해안시디1릎 이는 

한망점이 된 것입니다 그랴나 분화도시보서의 위상을 갖지 못 

한다연 허응 좋은 것어1 지나지 않흘 것이라 단언함니나 우김1 

가 〈감포실록〉 속에서 지혜른 갖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까 

되겠습냐다 

암으로 김포에서는 〈김포싣듀〉과갚은 역사문화관련 사엽이 

더욱 환발해져야 한 것입니다 그 시1갑익 역한을 단당해준 〈김 

포실콕〉 편찬과 판계뭔 모든 분틀어1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 감 

거l 품습니다 〈감포설록〉윤 늠 점에 투사고 살펴보시기플 진심 

으로바랍니다 

초t영초싣컨에서 칫은 김포0101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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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김므싣록 

김포인의 미래 전망하는 지혜의 창고 

500년여 년 동안 역사적 사싣을 기록한 조선왕초싣콕에 

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성려있을까? 또 낌포’와 관련된 

내용은 있을까? δ보 의문이 펀자로 하여금 조선왕조심록 

속에 가술된 김포실록을 엮어내는 줍발이 되었다 

다행이 국사판찬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조선왕조실록’ 

을 서 "1스하고 있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놀란것은 

‘김포’ 관련기사가 무려 623건이나 검색펀 사실이다 

편자의 생각으로는 역사 기록불 가운데 ‘김포’ 에 대해 이 

렇게 다양야고 많은 분량의 내용이 텍스트로 남겨진 자료 

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한 자료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초선왕조씬~~은 국가적으로도 자료적 

가지가 중요하지만 낌포의 귀증한 자료가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조선왕조실룩이라는 존재와 규모는 인식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김포이야기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왜 옷했을까? 김포역사에 대한 관심부족과 무지를 인정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서와 출판 

사에서 설록에 대해 말하고 더욱이 방송샤에서 역사 드라 

마의 소재모 양영되기 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김포 

와는 관계없는 조선시대 왕듣의 권력투쟁과 징지사로만 여 

겼던것이 아닌가? 

지난날을 돌아보는 까닭은 오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를 향해 도약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의미에서 



‘조선왕조실뜩’ 이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설로 크다 

하겠다 어느 저지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타임머신을 타 

고 곳곳윤 여행하면서 선조플이 거대한 가록플 후세어1 전 

한 뭇은 무엣이었음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그 심정 

을전했다 

편자 역시 ￡선왕조실판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1년 동 

안 김포의 곳곳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짧지 않은 여행을 

통해 김포를 새폼게 인석하는 계기가 되었음쁜만 아니라 

그 동안 김포에 대한 지석과 정험이 열마나 초라한기를 얀 

게 되었다 조선왕조성록을 여행하면서 이토록 방대한 규 

모와 세세한 내용들이 그 동안 우리의 삶속으로 녹。뜯어 

오지 뭇한 까닭이 에디에 있을까? 하는 또다든 의구심이 

듬기도했다 

이제 ‘김포실록’ 이라는 새로운 보물을 확보했다 단순히 

옛 선초틀의 이야기가 모아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김포섣 

콕을 통해서 션조들이 감포를 향해 무엇은 전하고 있는 것 

일까? 진지하고 적극작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료와 기회릎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낌포사람으로서 김포를 말할 수 있는 

다햄 역사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가지가 깅포시민 모두 

에게 자랑스러운 사섣로 내면어1 잠기고 김포사람으로 지긍 

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정체생으로서 역합플 한 수 있어 

야 한다 편자는 충분히 김포실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는신념을잦게되었다. 

낌포의 희망응 창조적으모 만틀어가는데 있어서 과거와 

의 소통은 중요하다 우리의 조상듬이 김포반도에서 이떠 

한 생각과 생활 요습으로 살아왔는지， 나아가 정치적으R 

조싱정조실ζ이서 잦은 김"이야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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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존해 왔는지， 또 김표반도 

에서는 어떠한 일틀이 받생해 왔는지를 묻는 일은 김포 미 

래의 디텀돌아 될 것이지 때문이다 

감포설록은 이러한 물꼼을 현재적으로 묻고 그 해탑을 얻 

어 우리 삶의 미래를 전망i나는 지허의 창고 역할을 하게 

될 젓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변자가 ‘조선왕조살팍에는 김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까? 하는 의문이 김￡실록음 엮어내는 출발이 되었다 이 

출발이 다행히도 깅포문화원 부설 김포역사문화원의 첫 사 

업으로 채택됐다 낌포실록을 염는 역사적 과업을 핑자가 

감당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김포역사문화원 

의 첫 사업의 가치를 훼손할까 두려운 마음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빈구석은 념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지연을 법어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님과 김포역사문화 

원 연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김포문회원이 김포의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김포싣록’ 을 편잔하도록 결정한 일은 매우 

퀴중한 엽이였다 암으로 더욱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 

혀내논 샤료 발굴 노력이 확대되기틀 기대한다 

부족한 점이 많은 편자의 노력을 위해 감수를 맡아주선 

존경하는 이하준 교수님께 머려숙여 감사드린다- 또한 축 

사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신 강경구 김포시장， 유필선 검포 

교육청 교육장님께 감사의 풋을 진한다. 

방대한 운량의 텍스트를 질서있게 정리해 준 황인문과 이 

호진에게도 고마운 마읍을 보낸다 



아무쪼꽉 ‘김포실록’ 이 김폭의 역사적 정치1성 발굴과 감 

포의 미래글 전망하는 소풍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섣록윤 

염은 펀자로서 큰 기쁨이다. 

2007년 12월 

북생산 가숨에서 편자 김진수 

조선잉조잉록에서 칭은 깅프01야기 113 



J 차례 1 

1 태조실록 

1)경기도를 좌우도로나누고， 양광도 1 강릉교주도 서해도른개칭히다 150 

2)동진감무를설치하고동성고}수안을힘속시카다 150 

2. 태종셜록 

lμ{선으로가다가되툴아온종제 박경을 동진으로귀양보내다 151 

2)직무흘 감딩봐지못한 안협감무김흥조등5인을파면하다 151 

3)등진 포주 풍양 양주등지에 활증이 일다 151 

4)김포 , 등진등연해 14고을에 해일이 일어 농λl에 피해를입히다 152 

5)각기병을 잘고치는 동진현사람 전내부시소윤 이방선을 부르다 152 

6)국마듭 잡기르지 못한 통진현감 한처령 등을순긍시에 가두다 152 

7)하윤이 동진과 고앙포의 땅을 점유하도l자 저빔을 쌓았는데 이일에 힘조한 

판원을 파직시키다 153 

8)각품에 따른과전을 예전대로지급하게 하고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키다 154 

9)경기도관첼사가고을을동폐합힘에따른시행사향을보고하다 155 

1이강화둔전을정영하라고명하다 155 

11)과전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금전을 양천에 합a얘 긍g뻗으로하다 156 

12:딴칠사허지의 싣농보고로경기인천등 9당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하다 157 

13)경기 충청 , 전라도의 일부 함벙한군현을증전대로분흥념F다 158 

14)김포현사람 김난의 집 소가 벼락을 맺디 158 

15)부평도경차관 민문을 손과 실이 맞지 않은 때문에 파직하다 158 

3 세종실록 

1)대간이 박신의 죄릎 정하니 전리로돌。f가케 하다 160 

'4 , 깅므실늑 



2)상왕이 이원과 신상을 별러 위로하고， 이직 이숙번 황희 등에 대해 

묻다 160 

3)경기 감사가 동진조수가 불였응을고하다 161 

4듀 임금이 김포등지에서사냥을구경하다 161 

5)정부와육조에서여러도의수령과한산인의건의문을검토δ}거퍼때fl61 

6)태상ε101 통진의 대명관에서 새냥하는데 임금도따라가다 162 

7)동진의음동에서술지리룹베풀고저년에수례가고리관에이르다 162 

8)김점의 아들에게 그아버지가외빌에 거주힐것을전지하다 163 

9)호조에서 경기토의 각고를은 훤상 지급 절차에대해 아뢰다 163 

1이한성부 윤 김소대와 대호군 고득종이 목장으로서의 강화부의 입지조건을 

아뢰다 164 

11)지정선군사요뚜， 컴포현령이효지， 무주현감유중경등을인견6때 165 

12)경기 부평 -잉천 김포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165 

13)김포현렁 이효지의 아내 유씨에게 태형 5C대와 속전을 징수케 하다 165 

14벙톤녕 이지의 아내 김씨의 음란한 행적과 이릎 치죄하자는 대사헌의 

상소문 166 

15)01지의 아내 김씨를치죄하라는논의를중지시키다 168 

16)병조에 전지히여 경기도와 황해도 등지에 있는 강무장틀 혁파하라고 명 

하다 169 

17응사로하여금 01골을 잡아오게 하다 169 

18)생선간 오을마대 등이 고기를 잡다 익사하자 부의를 내리고 복호하케 

하다 170 

19씨신이 투목을보내어 홀뻐릅잡게 하다 170 

20)절도범 말수를교형에 처하다 170 

21)동진현에서 남자 1인이 벼락을맞아죽다 170 

22)경기 동진 · 증청도아산등고을에 교도들임명하다 171 

23)경기 통전의 수안현， 동성현에 벌레가생겨 곡식의싹을먹다 171 

~신영조싱역(1 ).，1 ~::? 끽 ;:0:이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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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신전 조진경 선효림 이인숙등이효행이있어복호하게하다 171 

25)지해진군사 박흡 통진현감유좀서가하직하다 172 

26)김포현령 안규와이산현감김자회가하직하다 172 

27)통진현선문송불금이 바다에서 왜구를만나짜워 물리지다 172 

2히경기동진현λ탬이 벼락을맞다 173 

29)사조한김포현렁 조안효를불러 보다 173 

30)판김포현사이보정등이 하직하다 173 

31)한강변g엔과공천 노자에게 내선에 생선음공급케하다 174 

32)경기도동진현사람과전라도흥:~현사료에 벼락을맞다 j 껴 

33)경기도관찰사에게 재암과사사를부수는일에 관해전지하다 174 

34)표류하던배에 대해야흰김포현 서원박효진에게목면한팔을하사하다 175 

35)토지어 파증을하지 못하고 기큰이 들게 한경기 감사이션을문잭하다 176 

36)판승문원사 이사맹이 초수로 여겨지는 것을 찾으니 사맹과 대호군박강올 보 

내어다시찾게하다 177 

37)경기 도관찰사허후에게 초수를찾H아보고하라고다시 교유하다 177 

38)전이조판서박신의졸기 178 

39);정주지역의 옥채굴을금하는수교문구를고치케 하다 180 

40)경기 도관찰사가조전핵 온곡삭을벽성뜰색제 나누어 줄 방법을야뢰다 I ôÎ 

41)정주， 김포의 목을사사로이채취ðF지 못하게하다 182 

42)의정부어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 

신하다 182 

43)김종서 남지 윤형 김효성 -안지 이변 · 조수량 김문기 김연지에게 

관직를제수하다 183 

44낌포현(金써lr.~j 184 

45) 퉁진현(通ìt;~l)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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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종설록 

1)의정부에서 봄 ’ 기을에 1도의 l도회에서 염초를구워내도록아뢰다 187 

2)김포현영 주숙손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188 

3펌해도 개성부 경기둥지의악명이전염된곳에서치제하케하다 189 

5 단증셜록 

1)명하여 김점의 고신을도로주게하다 190 

2)경기도동진현의 여자가벼락을맞아죽다 190 

6. 세조실록 

1)경기 통진현시람봉산의 아내가벼르쩌1 맞아죽으니 해괴제룹지내다 191 

잉경기 관찰시에게 영하여 정종에게 매월식량을공급하도록하다 191 

3)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모거진을설치하고인근고을을익에 분속시킬 것윤정 

하다 192 

4)사헌부이써아전을다스리지못한퉁진현감송경의파직을정하다 193 

5)난신들의 전지를증친과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193 

8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 좌익 우익블 혁파하고 거진(巨센)을 설치 

하다 194 

η까둥영이 아내를버린송현정 이견신을외'6"겨1 유버시키다 194 

8)병조어써 전국의 역의 정비에 대한 일로야뢰니 따르다 매5 

9)경기관칠사이극배가김포현의묵은땅을경E합}는것에대해아되다 19B 

10)처남의 처릎아대로삼은최부의고신틀꺼두고평안도강계부로사민하다 196 

11)구주의 올적합상호군검포요마등을본처도만호등으로삼다 197 

12)호조가 경기 김포등의 노적을강경에 조운6얘 버로비꿀것을청하다 197 

13}호조가국둔전의수흐r이끝나지 않은검포현령을체임하지 말것을정하다 197 

조J 잉즈식록에서 갖은 깅모이야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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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경기 관찰사심선의 김원효파좁이]관한상소 198 

15)사헌부에서 자격없는 관리를 서용한이조관리를국문할것을건의하다 198 

16)호조에서제방을수축하지 않은수렁을처벌할것을아뢰다 199 

1η션전판정훈을추국하게 하다 1100 

18)병조에서 군기륜상정하여 아뢰다 1101 

19)증성묵이자신의손을자른중극호를십L아오니국문하게하다 1101 

20)부평 동진등지의 수렁에게 범잡을때의 몰이꾼을가려 붙이게 하다 1102 

21)11일에 흥복잔 등지에서 사낭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나라 사선을 위로하려 

하다 1102 

7. 성종설록 

1)호조에서 신하들의 진언가운데에 행할만한것을가려 아뢰다 1103 

2)호조에서영릉·광릉의경역'(!떼있는밭을보ε녕f는일에대해야뢰다 1103 

3)예조에서궁핍하여시집을봇가는사람들어깨비용을지급하도록정하다 1104 

4)사헌부대사헌서거정등이 금주에 대해차지를올리다 1104 

5영기 관찰사김양경이 도내의 출재 현황을보고하다 1105 

6)동지사 이승소가 흥년을 이유로 개성부의 능을 효F쾌하는 것을 정지할 것을 

정하다 1106 

7 김사원 등 4인은 체임할 때 준직하고 흥긍 등 9엔은 높은 등급으로 옮기케 
하다 1107 

8)정신석을승정원으로붙러 와서 김용보의 죄싱에 대해물도록하다 1108 

9)심응이 부름을받고와서 김용보의 죄상을아뢰다 1109 

10)김포현령 서한이 하직하니 인견하다 1109 

11)우승지 김승경이 통진 학생 허침이 밀째찍으모 형의 종의 아내를 치다가 어린 

이이를죽인죄틀논하다 1110 

12)지평 안선과허침을동진현에 보내형옥과설법한일을살피게 하다 1110 

13μf간이숙문등이 상벌의 공정히여야함을아뢰었으나듬어주지 않다 1111 

18/ 깅포십독 



14)사간원에서올린양성지와신정에 대한탄핵안음정승듣과의논키로하다 1112 

l딩햇붙를준비하지않은교동서원조백공과통진호장을처별하다 1113 

16 ε뱅이인석이펑안도관찰사김교를다시절도사로서용할것등을아뢰다 1114 

17)의금부에서 역적에 연좌된 사람를 만치 정속시킨 숫자를 기록하여 

아뢰다 1115 

18)경기 진흘사 캉희맹이 추종^f7f 많지 않j응을 아뢰자 송영을 추국토록 명 

하다 1116 

19엔제미른 싣고가다죽은 자틀의 수를조사하도록 교동현감 조복멍에게 하교 

하다 1 ↑ 17 

20)경기 진흉사 권감이 문아와 강화 김포 등의 고을어 볍씨가 부족함을 

아뢰다 1117 

21)경기관잘사이걸보가김포‘교동 강화 동진의빈궁한자를구흡6댄}고아 

뢰다 1118 

22)도승지노공필등이죄수조검산 조순손 김선동의형별블아뢰다 1118 

23)흥문관전한김흔이어버이를봐러가니술을하사하다 1119 

2예승정원에 수라도감관원틀에게 내리는상λ뼈Rß)의 어서를내리다 1120 

25)풍산문심응이 한성부의 관리가체포한종기질동운빼앗은 일을국문토록 명 

하다 1121 

26)잠저에있을때스승인한성부판관조윤이죽으니물건을내리게하다 1122 

2끼형조에서 죄수김장명 등을λ댐에 처하도록아뢰니 그대로따르다 1122 

28)경기통진의양인만동이이성동플묵법을면시했다고고하다 1123 

29)의긍부에서주민을무고한노만동을 참부대시에처할것을아뢰다 1122 

30>'전한성세명이경기도광주 님빵-과천등지의수령의룹법을아뢰다 1124 

31):제용캄의 대청에， 동진현안산의 빅성이 벼락윤맞다 1124 

32)등진현감최급이 노공팔에게 아부하는일 1125 

33)'농사가잘되지 못한경기지a에 전교하다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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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산균일기 

1)정언조원기가신계원의 김포현령 제수등이 불가함을아뢰다 1127 

잉구치곤이불교를숭봉하는일，신계원의 제수등에대해아뢰다 1128 

3)사헌부가신계원 윤구등의 서용이 불가함을상자하다 1129 

4)대사헌 구치곤등이관직제수를신중히할것，경연를열것등을아뢰다 1130 

5)대사헌구치곤 사간죄부까김효강 신계원의일로O념1다 1132 

6)한행1 대한율적용을달리õ)i라고명하다 1133 

끼대간이 김효강 • 한환의 추안문제로여러 번아뢰다 1134 

8)대ι떼 입사홍등의 벼슬높임이 불가함을서계하다 1135 

9)승정원의 요청으로강화 · 앙천둥지의 위법 사건을행대 감찰을보내어 국문하 

케하다 1136 

l이경기 관찰사김수동이 구홀대책 등을아뢰다 1137 

11써울과경기 및 충청도에 지진이 일다 1138 

12)서울과충청도및 경상도고월11 지진이 일다 1139 

13)이궁을 지으려고 주민을 불아내고 금표륜 세워， 들어가는 자는 기시에 

처하다 1140 

14)내관의 족친인종성 부사이지방등을파적찬페 찬다 i 140 

15)밍원정 이남 l댁 리로 긍표륜 세우고 근처의 도로에 동협하지 못하도 

록하다 1141 

16)경기 관찰사박원종이 김포등이 금표안에 틀어가운반등을할수없 

다아뢰다 1142 

9. 중종셜록 

1땀순，박원증등이백정당래 미득의일을의논하다 1144 

2)대사간남율등이음카와빅뱅문어대한일등을아뢰다 1145 

3모도대장전림이 강도당래등 23인을김포에서':'，'0뻐복멍하니술블내리다 1146 

20 ! 김포설록 



4)김포현령을추고해야할일로도사가겹직하여다스리케하라고전교하다 1 M7 

5)조ζ에서특진관전림이전만호최수문과김포의강도은녁자를처멸하자고 

하다 1147 

6)정원이 검포등처의 포도군힐이 민간에서 작폐하니 정지하자고아뢰다 1 • 48 

7)심의의 일과도적을잡틀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1 M8 

8)박원종의 처 윤씨의 {l<견을 내리고， 어볍를긍하도록 한시옹원의 관원을 추끄 

하라하다 1150 

이부사정 김사귀가동진현에서 백옥블채굴하여 올리다 1150 

1O}삽공이 사인 김영을 보내어 통진의 옥을 흡년으로 추수 뒤에 채취할 것을 

아뢰다 1151 

11)0탬이통진에서개논옥을급하지암으면시기를미루도록아뢰다 1151 

12)경기의 김포 .~천 , 교동에 지진이 있었다 1151 

페공경 대부가사치하는폐단등에 미한낌표유학박순의 상소 1152 

때경기 김포헌에사는김기정의 아내인 S템 수턱에게 정문하다 1153 

15)경성 및 경기의 양주등지에 지진이 받생하다 1153 

16)경기영펑 통진등의1 잇띠라서리가내리다 1153 

lη경기 인천 닝'6'등에 지진이 있고， 충청도 대흥현의 민기에서 소가기형의 새 

끼를낳다 1154 

18)전국각지에 우박이 내리다 1154 

19):경기 관잘사조옥곤이 벌레의 재해에 대해 치계하다 1154 

20y야대에서심사손등과진하 양화토나루이전등에대해의논하다 1155 

21밍합도나루이전에대해경기감시에게묻게하다 1155 

22)경기김포 충청도영춘 강원도간성등지에우믿떼내리다 1156 

23)경기광주 고앙 • 금천등지어)증해가발생하다 1156 

24)경기 장단 고양등지에 황중이 발생하다 1156 

25)경기 킴포현에 지진이 있다 1156 

26)경기김포 ~전 양지 ~，성과충청도진천에우브lDl 내리다 1157 

27)경기 충청도 홍}해도 전라도일대고‘양”우브，>01 내리다 1157 

조선강조1'~이서 "은 김 "OIOPI/21 



l 차례 l 

28}삼공이재변이있어관가와작헌례 시한등을기을로미루어할것을건의 

하다 1158 

29벽성군 부인의 일 등을 대간이 건의하고 꺼둥 때 탐학댔던 관리를 파직히라고 

헌부가건의하다 1159 

30)윤인범을추고하라고 대간이 건의하였으나윤허하지 않다 1161 

31)경기 금천고{통전에 누리가생기다 1162 

32)파작한사람들이 서용이 시급하니 깨징하도록헌부에서 아뢰니 따르다 1162 

33)대사헌허흥/0 1 송사와판계되어체적을칭하나허릭퍼f지않다 1163 

34)경기도강화 교화 동진등의고틀에충해가있다 1164 

35)조만령의집을헐고그터에못을파서미워힘의뭇을보이게하다 1164 

36)소만령의 집터에 못을 파지 말것을 헌부가 정하니 담당 아문에서 상고토록 

하다 1165 

37깐원이 군자감판관최흥제와김포헌렁 최숙의 파직을아뢰니 윤허하다 1166 

38)딸이 남펀과함꺼 어미를죽인사건이 나자추고하게 하다 1166 

39때미른 실돼한사건과과거의 부정에 대해 논의하다 1167 

40)헌부가동진 원주의패륜사건을아뢰고읍호강등문제룹논의하다 1167 

41)윤은보 흥언필 윤인경이동진 원주의패륜사건을아뢰다 1168 

421형조카통전에서어미른죽인연이의 쩌른대신까의논할것을아린다 ! 169 

43).사헌부가패륜사건의 마음읍호를고치고수형을파직듭R좌고아뢰다 1170 

44}삼공이 읍호강등의 문제로의논하니 윤은보의 의견을따르다 1171 

45 충정 -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따라 모두 정문하고 복호하라고 여1조에 

내리다 1172 

46).사헌부가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도 영선하는 역사가 능어나는 폐단을 

아뢰다 1173 

221 김브a록 



10. 인종성록 

1)대간이 성세창을탄핵야다 1175 

11.영종실록 

1)여역으로경기 기펑 김포 , 영평에서 사람이 죽다 1176 

2)황해도 펑안도 • 함경도 • 강원도 • 경상도에 지젠이 일어나고큰비가오다 1176 

3)정흘도정추 • 흥주등에 우빅에 내리다 1176 

4)조죠애써 특진관송세형이 군자창의 곡식， 저축， 종묘중수등을말하다 1177 

5)사간원에서 김포의 이생지를국가에 뀌속시켜 성균관에 줄것을 정하다 1178 

6)01횡떼 김포의속공전을성균관에 하사한데 대해전을올려 사례하다 1179 

끼서울에큰비가오고천둥이치다 1180 

8)경기고양‘ 양천등지에벌리가발생하다 1180 

9)경기 삭녕 등지에 우빅떼 내리다 1180 

10)남부충의위권응등을정문하다 1181 

11)Zf원이 전임 감사나 도사의 백성 부역을급하도콕정하다 1181 

12)삼척부사등수렁에케항표리를내릴것등을멍하다 1182 

12. 선조실록 

1)경기감사가 산콩에 씀 톨를 제대굳 대지 못한 통진 현감 유희규의 파직을 청 

하다 1184 

2)경기 감사가김포와광주에 검은얀개가끼었다고보고하다 1184 

3)민병블모아싸운김포현령 이조에게 당상을제수하다 1184 

4 이조 김명원 유영경등어케관직을제수하다 1185 

5)비변사가의병들이유명무실해지고있다며각장수의젤제를받도록하자고청 

하다 1185 

조싱잉조싣G;c>υf 찾은 김포이Ofl 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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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간원이 강회때머물면서적을토벌하지않은 최원을파직하기른청하다 1186 

7)2lI노에게 침탈당한도와침범당하지 않는도에 대한상세한기록 1187 

8)샤간원이황정욱·황혁의일과민곤서 임수형등의탄핵을아뢰다 1188 

9)해주에문안가는내관의행차에사복시의맏을지급하고중도에말등을요구하 

지못하게하다 1189 

10}성문기잘의 임무룹소홀히 한병조의 당상판을추고하고색낭청을파직하도뜩 

헌부가건의하다 1190 

11)고앙 김표 잉천등어큰우'è，fO l 내려벼곡식이손상되다 1190 

12)헌부에서이조의잘못된인샤이여온등태만한-TI리의추고를정하다 1191 

13)벙를핑계로등전에 가있는최입에게 복멍을재촉하다 1192 

14)우의정 이덕형이 연죄합을이유로사직을정하다 1193 

15)'성균관에서관학의 양성과전답벼[ 대해 건의하다 1195 

16)사헌부가경기감사유희서，문전군수는추고하고정죄할것을야뢰다 1196 

17).사헌부가윤투수의 일 탐학관리의 체자 · 경차관파견 중지른정하다 1197 

18).사간원이부정한수령의출척과이조당상등의추고를정하다 1198 

19).사간원이동진현감남이성의파직과좌우포도대장의추고를청하다 1199 

2이윤두수의간궤합과이덕형의탑오함을들어비판하논사평 1200 

~1)OI덕형이해저으]닫당아전등의추고를청파:f! 202 

22)헌납윤길이 황정욱의 사면문제， 이기수 심윤의 비리 등을논하다 1204 

23)'정연채형이재상의부수어틸며l 있는곳의수렁에대한괴찍를건의하다 1205 

24)헌부가연충수의일로승지를추고하고，홍운해의파직을건의하다 1206 

25)대사간권희가효종의 일로사직을칭하다 1207 

26)경기감사김수까검포 ~전지역의땅이진동한일를아뢰다 1208 

27)경기감사김수카부펑 부사활치경 등의선정을 야뢰고포상을칭하다 1208 

28)헌부가구성 구속‘ 이세온의 제차， 심일취의 파직 등을청하다 1209 

29)유큰 • 박홀로등에게 관직을제수하다 1210 

30)의금부에서 억을한 옥사로서 윤준제 · 이대춘 , 이영춘 백수치1 홀운허 등 

을보고하다 1211 

24/ 김프잉칸 



31)경기 암헝 어사심집이 암행 결과릎보고하다 1212 

32얀l황의천장에관곽 석회 조묘군을제급하다 1213 

33)간원에서힘F안군수전계선 용강현렁이유청등을탄핵하다 1214 

13 션조수정셜록 

1)김포현령우복동을지평으로삼다 1217 

2)조헌이 천문과안L사의 길흉틀 헤아렀는데 이는 지극하게 시운을 걱정했기 때문 

이다 1218 

14. 팡해군열기 

1)장오죄에관계된흥운해틀풀어주라고하다 1222 

2)경기 암헝 어사박사제의 서계에 대하여 전교하다 1223 

3).사헌부가 이전의 상사에 예관의 파견을 막지 못한 색승지를 체차하라 

고아뢰다 1224 

4)않음으로정빅둡}고있는전세선을엄히 지키게 하다 1225 

5)신뀔도김이 홍수로 떠내려 오는 재목의 슴득을아뢰다 122E 

6원종대왕정원군의 졸기 1227 

7J기한내에 전세와 삼수량의 추가 징수분을 바치지 않은 수령 감사의 처벌 

을명하다 1228 

8)흥명원 흥영 기준격 등에게 관직을제수하다 1228 

15. 인조셜록 

1)간원에서S댐과앙준전을처벌할것를정하다 1230 

2)총융사이서가동진등의고을에천응을둘것을건의하다 1231 

3낀i원이 김포현령 최겸킬를개차하도록아뢰다 1231 

소r앙즈성득에서 찾은 김모01이JI/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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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원이 박몽랑 -이시번의 정죄를청하다 1232 

5)계운궁의 묘소를김포로결정하다 1233 

6)김포응 이래 철기한백성들을복호로정할것을명δ}다 1234 

7)간원에서 상의건강걱정과 산릉에힘당전는것에 대한반대차자를올리다 1235 

8)<계조에서 원소빼때른수호할수묘군의 수를야뢰다 1237 

9)김포산소의묘호를정할것을명하다 1232 

1α대저J학김류가쓴껴]운궁의R지문 1241 

11)김포원소의광속에 있는돌을 제거하토록명하다 1245 

12)간원에서섬명세의 상소문의부당람을지적하고추고른건의하다 1245 

13)서월에서김포가는 길를넓히는사업a로벅성이피해릅보지않도록히라고 

명하다 1246 

14):김포육경원에 행행하여 친제하다 1246 

15)'예장도깊뻐써흥경원이정치 성내에서 대여가머물곳을정하도록아뢰다 1247 

16)비국이 정출신음등용하고경기도의 속오군을강도에서 쓸것을청하다 1247 

17)'1，!댄어서출발하여김포를경유하면서육경원을햄H하고등죠에행쩌따 1242 

18생의 운송 ’ 강도의 방비 등에 대한논의 1249 

19)0녕신을제용감잠몽으로삼다 1250 

20)감회때서과거룹실시하여본부의 뷰생틀을위무하다 ! 250 

21)강화유생 한담이 외효때]서 응시한사람중 허섹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상소 

하다 1251 

22)대가가행궁을출발하여 갑꽂을건너 통진에 머무르다 1251 

23)대가가동진을출발하여 김포에 이르니 유학한숙일이 지욕을잊지 밀도록아 

뢰다 1251 

2띠김포를 출발하여 육경원을 잠매하여 현렁 최규에게 상주고 양전에 머 

무르다 1252 

25)흥경원천장때공이있던선히들을시εF하다 1253 

26μ}헌부에서 산릉역 관계자를 시상할 때 잘못된 것틀을 바로잡기를 청하였으 

나， 따르지 않다 1254 

261 김포싱득 



2끼통진 김포 부평 -인천 -풍덕의 군병을강회에 여1속시키되 조련은 각고블 

의 장곤에 시키게 하다 1254 

28)사헌부가다시 측은한준겸에케 주는녹옹에 대해 아뢰다 1255 

29)이조가역적 임경사가삼던고을에 대한강등문저]름이되다 1255 

30)서전을강하고나서 심열에게 진흘의 결고}를묻다 1256 

31){서전X을강한후참찬관이경용이 교동에 가서 수군을 점검한 일에 대해 아 

뢰다 1256 

32굉조판서 심열이 상소하여 면직을정하였으나윤허하지 않다 1257 

33)호조참판이겸직이 교동팩1 둡아와， 통진에서 증미를상환하는폐단에 대해 역 

설하다 1257 

34)강화부사이시백이 승전진어 창고를설치해 곡물운송을 편리하게 할것을 건 

의하다 1258 

35)경기도의강화 교동 동진등 10읍에우빅에내리다 1258 

36)경릉꾀창릉이 있는김표를군으로승격시키다 1258 

3η헌부카의식을잘못한국장도감관원과술마신 배종신S털탄핵하다 1259 

38)강화도 유수 이λ1백이 회장관에게 욕을 먹은 것을 이유로 삭탈 관직을 청 

하다 1260 

39)김포현사림에 2남 1녀를낭자쌀을하사하다 1260 

4이경기의 강화부와동진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126C 

41)정원이 이진행의 말로신주에 비복이 올라탄일이 없음른아뢰다 1261 

42)예조가장등의 지방목패에 대해 계하다 1262 

43)가뭄에 대해 조처하도록우의정 강석기가아뢰다 1262 

44)뱀이 강돼 쌀3백석으로부평등의궁주린백성을구제할것을정5때 1;)δ3 

45)경기의 부평 안~에 해일이， 양주 -이천 일대에 우빅떼 내리다 1262 

46)홍처윤 이형익 이석룡에케 관직을 제수하다 1263 

47 경 기의 김포 장단 등에 우박이， 부평부에 벼락이 쳐서 김류라는 사 
람이 죽다 1264 

48)경기의가평등고을에큰비로제\'，fOl 부너지고콕식이손상되다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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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효증설록 

1)비변사가통진현송도어장의 본현 귀속， 가평 시장의 혁피릎 아뢰다 1265 

2)경기감사이시매 ’ 김포군수심관등에게 물건을내려주고치하하다 1265 

17. 현종실록 

1)집의 목겸선과장헝 윤비칭이통전에 신설한해량을궁노가불변으로쩌하고 

침탤때 백성틀에케 허가또꾀고。벡다 1266 

2)호조가동진의 5렘어 대해 조사한사실을아뢰니 동진현감이숙을파출하리고 

명하다 1267 

3)팍가의 미곡발매 등에 대해 의논하다 1268 

4)김포의 유학이익현 등이 기아에관한 일로상소하여 죽읍을구제해 줄 것을청 

하다 1270 

5)집의오두인등이 서원현감정기풍과통진현감이익을논핵하다 1270 

6)문묘종사，선신포상，언론，경연재개등에관한진사이영원의상소 1271 

7)경기 균전사의 보고어 d댄앙전에붙성싣한수헝든블처벌착다 ! 272 

8)경기우도암행 어사여성제가복명하여 선정을한유호언등을아뢰다 1273 

9)경기 감사김수흠이 장계51여 토포털응괄지휘케 할것을야뢰다 1273 

1이강화의 세 진을옮기고육군을나누어 주다 1274 

11)동진현의사비사옥이세쌍퉁이 딴을낳다 1274 

12)안흥의 창고섣치， 서충립의 역， 구문치의 자금개정 등을의논하다 1275 

13)김포유생 이만훈이 조헌의 서원액호를정하다 1275 

14)송준길이길재 김종직 ‘제갈무후의사우에시액을청하다 1276 

15)경기 통진에 지진이 일어나다 1276 

16엔흉잘한수령을상주다 1276 

J끼대사간이숙등이 김포의 살인 사건에 대해 아뢰다 1277 

281 긴포실녹 



18 현종개수실록 

1입의 목겸선등이 동진에 신설한해량의 일로아뢰다 1278 

2)호조에서통진해렁에 대해 조사한일음가지고복계하다 1279 

3)김포유학이익현등이 기아의상황을상소하여진술하다 1279 

4)'정원에이익현의상소에답히는것으로하교하다 1280 

5)헌부가동진현감이익을체차하고정관을추고할것을아뢰다 1280 

6)사헌부가전적 권진한을본도가형추하도록청하다 1281 

η조성보 이규명을 외직에 보엄하고 비망기를 내려 이조 탕상과 낭칭을 추 

고하다 1282 

8)경기에 도적이 일어나 수원 등 방어사나 영장을 겸한 수렁에게 잡게 

하다 1283 

9)강화의 덕포진 철꽂진 정포진을 옮기고 인근의 육군을 나누어 배치 

하다 1283 

10)동진현의사비가한배에세 명의 여아를낳다 1283 

11):좌효딴송준길을인견하여 온양행차때 포상할것 듬과 영릉의 봉심에 대하여 

튿다 1284 

12)백수증을 정려하다 민성의 지손을서용하게 하다 1285 

13):경기롱전현에 23일지진이발셈하다 1285 

1예총융사서필원이 경기 지형에관해 아뢰다 1286 

15)정기감사오정위가진틀질받수령을보고하다 1286 

16)대사간이숙등이 법대로집행하지 않은감사에 대해아뢰다 1287 

19 숙종설록 

1)'영의정 허적이 강화도에서 돌아오} 강화도의 형세에 대하여 보고릎 윌 

리다 1289 

즈신잉즈섣톡떼서 치응 김Iò.O;이기 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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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조판서 김석주등이 강화도를 섣펴고돌아와 지도와서계룹을리다 1290 

3)임금의 친필을올린동진의 송시균에케 호피를주다 1291 

4)의관이동형을김포군수로제수한명을거두라는사간원의요정을거절하다 1291 

5 이사명등의논죄 ·승직의신중함 3학사중윤집후손의태우에관해논의 

하다 1292 

6):강화유수이션이 강화의사정에판해 별단으로아뢰다 1293 

7)김수흔「이 비리 어사들의 처벌을 아뢰고 이숙이 이시빈의 처에 대해 정표힐 것 

을아뢰다 1295 

8)감시와초시의시권중에이름을승기고상연한글 1296 

9)경기관찰사정재희가 김포군수남두북의 캐치블정하4， 따르지 않다 1297 

10)사간원에서 김포군수남투북을논혁하다 1297 

11:강화유수이민서가상소하여강도의 형편을논하다 1298 

12)01단하윤지선 목내션 이규헝 최성임에게관직을제수하다 1298 

13μ}헌부어써 이인하를파직할것을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1299 

14)군사를수원 ε벼:!<겨[분속시카자는총융사김석익의장계른처리하다 1299 

15)^J히들과전알문수산성곡려에 대해논하다 1300 

16영기각고를의대동수미를감면하는비망기틀내리다 1301 

lη좌의정 목내선등이 청대하여， 능행 따부교사용등의 문제를아뢰다 1302 

18)김포장릉에 전일F하다 1302 

19)동진 문수산등지에성을쌓을것을의논하다 1303 

20)문수산성의배속 희빈장씨예우등을논의하다.어영대장신여철의파직에 

대한사론 1304 

21)대신과비변사의재신등을인견하다 1305 

22)경기 동진등지에 큰우빅h이 내리다 1306 

23)인천 • 김포 부평 등의 고을어써 지진이 있다 1306 

2쇠서올에 기근이 심해 기한털정하여 진흘정의 곡식을발매하도록하다 1306 

25)지사이유가문수산성의 방비에 대해 정하다 1307 

26동진부에 김해 -강경포등을소속시켜 세를거투케 하다 1307 

30/ 김포실록 



27)등진의 유학 심상희 등이 고 평사 이목에게 포장하여 관작블 줄 것을 

정하다 1308 

%뼈사김흥경과이멍준이 복명하다 1308 

29)강화도의 축성 문제른여러 대신들과논의하다 1309 

30)동진부틀동진현으로， 흥주목블흥g핸으로삼다 1311 

31)신하틀을인견하고통진을강화도에소속시키는일등에대해논의하다 1311 

3잉경기수군의일를멍하다 1312 

33)강화도의형편에 대해강화유수권성이 올린소장의 내용 1313 

34)군자감 정 김민주와 사과 이상성틀 파직할 것른 사간원에서 청하니， 따르 

지않다 1315 

3터동진부사박태도를파직시키다 1316 

20. 경종셜록 

1망시에서 팀학한 김포군수 이서태와 전 병사이휘 등틀삭거 사판할 것틀 정 

하다 1318 

21.영조셜록 

1)민진원의 정사로심택현 외 14명에게 관직을제수하다 1320 

2)섬유열등5인에게급제를내리다 1320 

3)권이진 호서부임을꺼린수렁 이수신 동진부사이완블논한허목의상소 1321 

4)김동필이문수산성의믿쩌를위한대책을건의하다 1322 

5)대신 빛 여러 신하들과차사원， 수령듣을 불러 대동미를 특별히 감할 것을분부 

하다 1322 

8김포맨있는조헌의서원과윤섬 , 윤계의묘소등어]치제할것을명해+ 1323 

끼김포에서 유생틀의 학문을 독려하고 본군의 향교에 위전을 획금하도록 명 

하다 1323 

조선잉조ε등에서 잦은 김모이야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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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택수가동진부사유동무등이 떨나무를뇌물로쓴것등을아뢰다 1324 

9)'잉팩의 펴탄을막키 위해 앙정 어사를파견하는일을의논하다 1324 

10)황히도εk건부에 11월 23일 전퉁이 치고， 경기 등지에 천둥이 치다 1325 

1D태획시 주원의 낭관은 김취로와 인척이므로 다시 조사하자는 이우하의 

상소 1326 

1잉사간심성진이 용천부사정세장 동진부사이진환등의 개차른 청하다 1327 

13)전 대사성 심성희까 김포 등 여닮 고음의 전결 세끔을 면세시켜 줄 것을 정 

하다 1328 

14)조명건이기근에요엘혔던윤용등을벌주기를정하다 1329 

15)강회엠의 축성과문수산성을관방으로만드는일을논하다 1330 

16)바닷가이서 실농한 김포 동진이 북한t벼] 이전하는 쌀을 봉까지 연기시 

켜주다 1330 

1끼비국당상이모여강화도의길목에있는문수산성과주위의믿버)를논화다 1331 

18껴영 대장박문수가강도를조사한결과를보고하다 1334 

19)통진의 읍치를 문수산성g로 옮기고， 육상궁에 억매된 εk연의 맨전을 내어주 

도록칭하다 1335 

20)동진의전부사이은운에게말을내려주다 1335 

21):경기 암행어사권숭이 돌아와통진 쿄하 -양성의 수렁듣을 논죄할 것을아 

뢰다 1336 

22 이이ε에 김포와는당해| 암힘하고툴fOl와서 민간의 역질로시망한상황을고 

하다 1336 

23)김포군 영화적의 난동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군수 윤득증 등을 잡아듣 

이다 1337 

24)김포군수심영 영펑현렁이시건등을체차하다 1337 

25)지평정석천의상서에의해동진부사 포천현감등을추문토록하다 1338 

26r삼강어사남태저 1 흥~~이 복멍에 따라펴단을조치토록하다 1339 

27):김포군수김큰팽이 권힌쩌1 힘쓰자《소학)1부를내리다 1340 

g경기암엄어사김응순의복명에의해수령들의치적에따라S멸j을내리다 I3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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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경기동진의백성이원에빠져죽은인을강화유수가장분하다 1340 

30)교동독운어사이석재가통전 -킴표에 환곡이 부족합을진달하니 묘딩에 명하 

여 구획하케 하다 1341 

31)\강늠에[서올라온세선이취재되는경우가묘봐사싣를조사하게하다 1341 

3잉진전의 재실에서 재거하Cf， 윤승렬을김포로귀양보내다 1341 

33)영의정흥봉한이통진음의산성을옮기는것등의시항을아펴다 1342 

34)수령틀에게 조서)에 대해 엄히 신칙야도록하쿄히다 1343 

35)모화공써1형행하여 금군 • 흔국등에게 펀곤을시예하다 13M 

36)도승지김응순이함경감사 강원감사등의추고뜸청하다 1345 

37)건명문에 니아가강빅능블집이블이다 1340 

38)경기어사임득호까들어와서， 진플의 일로수령틀을포펌하다 13,16 

22, 정조실록 

D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치는 것에 관한심염조의 건의와 대신들의 논의 구선복 

의별단 1348 

2)경기의 진흘을마치다 135C 

3)승지 이병모를통전부사로보직하다 1350 

4)경기 영남-호남·호서 관동 관북여섯도의진흡을마치다 1351 

5 경 기 관갈사 김사목이 교동 부평 인전 등의 해일 피해에 대해 보고 
하다 1352 

6)형조가신문고를친시람의내용을보고하다 1353 

7승지이경오틀동진부시어보임시키다 1353 

8)경기지방고을중재해릅임은곳의 환곡과선포를당y하도똑명하다 1354 

9)영남후조창의배 4척이퉁전에서짐블하니，관련된관리틀을문책하다 1355 

10)경기도사 • 중군 • 경력 • 등진부사 ‘ 김포군수를 모두 잡아오도록 명 

하다 1355 

11)병조판서 이명석이경재 시종 단)↓관과함께합문빙에대봐면대펀청하다 1 않5 

스선잉소식득이 냐 :;J~ 김g이야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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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강화유수이홍재，동진부사김이용등을석빌「하다 1356 

13)경기각읍의암헐어사와적간사관에게 별도로내린유시 여러어사와사관의 

결과보고 1357 

14)을묘년 사마사에 합격하여 회방를맞은이육에게상을주라명하다 1358 

15)경기에서의 진흘을끝마지다 1359 

16)제도의 고을 수렁듬을 자주 제자시키는 폐단과 관련하여 품처토록 명 

하다 1359 

17)강도유생틀의 지권을심사하여 뽑힌자틀을직부전시토록하다 1360 

18)강화유수 검이익이 고한 궁권의 가마의 왕래 일로 관원을 제직 파직 

하다 1360 

19)어가가 지날도로의 보수를 백성에게 맡기지 말고 상군을쓰케 하다 1361 

20)경진년 온전에 헝자할때 배종혔던 이들어1게 추증1fc는시~하다 1361 

21)부흔멍에따르지 않은홍대협 최헌중등에게관직을제수1)[다 1362 

22)15일에장릉을침배할때 진무사가나가주둔하게 하다 1363 

23)장등을 BB알하고김포행궁에가면서킴수동등의묘에大제하다 1365 

24)유배지를 이탈한 인의 일을 논의하고， 조헌 윤우신 등을 지제하게 

하다 1369 

25)견포문수아파천현감을불러고음의폐단응틀고，흐L성으르출발하다 ! 371 

26):김포-안산등의구환읍면제해주도록하고，제술등의시힘을지시하다 1373 

27)01재학의 건의에 따라~전의 백성들도환곡의 모곡를감면받케 하다 1374 

28)"경기관찰사서정수가노복듬의 g식발행위에 대한장계를올리다 1375 

23 순죠설록 

1)경기 해서에서 진흘을끝마치다 1378 

2)효자이복운등에게 증직하고긍복하다 1378 

3전국의효자 충신등에게정려등을내리다 1379 

4)경기감사김렴이 10여 명을을해하고2만여냥을턴사건을보고하다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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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증설록 

1)우의정조인영이소장의서계와감부하지못한수령의문제릎아뢰다 1384 

25. 절종실록 

1)서계하여 전 양지현캄 최집 등을 탄핵한 경기 암행어사 유안틀 불러 보 

다 1386 

2)부펑 김포등의 고을어1홉전을내리다 1386 

26. 고종셜록 

1)혼련도캄중군이용희카이앙선이아직석곡에정빅녕}고있다고하다 1387 

2)경기 감사와 동진부λh 덕포첨사가 팔미도에 정박한 이앙선의 이동뜸 보고 

하다 1388 

3)경기 감사유치선이 이양선 1척이 응도앞바다어 정빅iOf였다고보고하다 1389 

4)강연안의고을들에적의상황을순질F하도록하다 1389 

5)강화도에 침입한적의상황을보고하지 않은부사이공렴을문잭h하다 1390 

6).선봉중군이용희가서양외적의정황틀보고하다 1391 

η선몽 이용희가양이들이 문수산성에 들어갔다가 칠수하여 돌아갔다고 보고 

하다 1392 

8)순무영에서 선용중군이용희가 치보를올리다 1392 

9)사헌부에서 이인기와이용회른사형에 처하도록야뢰다 1393 

10)선봉중군이용희가이양선의동효i을보고하다 139.\ 

1 1)순무영에서 갑꽂진에 정빅퍼F고 있던 이앙선이 부평 일대로 효텀H 갔다고 보 

고하다 1394 

12m떼가 침입하였을 때 문묘의 신위를 옮겨 모신 이동힘뼈|게 가자5f라고 멍 

하다 1395 

초선응즈심독어시 ξ>0 깅포이야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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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김포， g댄，고양，시흥의군포가운데 3분의 1을탕김k해주다 1395 

14}호조에서 새로 주조한 돈을 내려서 진해와 성칩과 무기른 수리하도록 

하다 1396 

15밀수산성이 무너져 보수하도록하다 1396 

16)경기 암행어사박제관음소견하다 1397 

17)부펑， 통진， 풍덕의 표수에게 도시를 쳐서 1멍씩 뽑아 직부전시하도폭 

벙하다 1397 

18)경기 암힘어사의 서계에따라지방관을죄주거나표εh하다 1398 

19)통진부사백낙선이 문사기재를제대로 갖추지 않아정배하도록하다 1398 

2이러시아어 도망가있는백성들을돌려오는문제로북경에 공문을보내다 1399 

21)선혜정 창고의 알을 획하하여 통진 등 8깨 고을의 흉년을 구저하도록 

하다 1400 

22)경기 연해의 각맨 포군을투다 1400 

23)전국의 서원줌에서 477H 서원만남기고나머지는칠폐하다 1401 

24)이양션이 포를쏘뺀 손돌목블지나가다 1402 

25)이앙선을경계ür.기 위해 군새를동원하게 하다 1403 

26)이앙선이 포를쏘아포군오삼록이 졸하다 1403 

2끼서양인튼과 광섣진어서 교전하였으나 아문이 o!지지 못학고 광성진 

을잃다 1404 

28)표침에서 빠진군시들에게 흉전을버물다 1405 

29)진무영과연해 각진의 계엄을허제하다 1405 

3이강화도에 문사를증원하고보루를튼튼히 할것을멍하다 1406 

31싸틀에 나갔던장수와군사들의 공로를평가하여 표효년F케하다 1407 

32)빅앵보에게 기근구저싸업에 힘쓸것을명하다 1410 

33)해미 현갑강윤과동진 부사홍재산을님대어 임멍하다 1411 

34)익산군， 강진현， 김포현등에 포군을투다 1411 

35)강화 군영의 군사 대오의 규융블 잘 잡은 정기원， 김선펀의 후손을 등용하 

게하다 1412 

36/ 김포싣족 



36)용진 아래의세 진에 포대를 새로세우는일을의논하다 1413 

37)새로만튼대포，중포、소포플진무영과영종등에나부어보내다 1414 

3E 통진경계의 안헝동 등에 포대름설치하케 하다 1414 

39)01앙선이연해에들어왔으므로역관을파견하여사유를따지게하다 1415 

40)접견 대관이 일본문함11 가서 정박사유를붙은것에 대해 보고하다 1416 

41)홍우창을일본외무대승하나부사요시타다의반접사에임명하다 1417 

42띔싱관계문서를만들어 동래의 왜곤에보내도콕하다 1417 

4S영기 암행어사의 서계와관련하여 파추전목사등올표효녕f다 1418 

44엔천부의 금료를 주는 비용은 부근 고얽1서 포량미와잡tll까지 합쳐서 이획 

하여 충당할것을윤허하다 1419 

45)일본공사해나받、넓시타다틀접대와관련된일에 대해 윤허하다 1420 

46낌흥집을김포맨1잔배하다 1420 

47통진의선혜청 대동미를돈으로 대닙펙도록킴흥칩이 보고하다 1421 

48)'창덩현의 조운선이 침몰한일에관하여 선혜정에서 보고하다 1421 

49)창녕현의 선혜정 미태를돈으혹대닙며}도콕의정부에서아뢰다 1422 

50)경기 감사김영진이 각능에 함부로나무틀찍는등의 변고에 대해 해당수신를 

신문하여 처결하도록 헤다 1423 

51)의정부어1서 통진부의 포량미를강화진심영에 바치게 할것을이뢰다 1424 

52)동진부， 양근문， 풍턱부에 5년간조세룹면제하토록명하다 1425 

53)내무부에서 동진， 풍덕， 영증， 장옹의 둔전을 해연 승저]영에 이속시킬 것블 아 

뢰다 1426 

54)의정부에서 증제영에 소속된 인천， 부평， 김포 양성에 추관하는 군영의 면요 

성을아뢰다 1426 

55)호조에서 재난을 당한 성균관토지인 김포의 전답의 조세에 대해 유예하도록 

아뢰다 1427 

56)의긍부에서 민영닫을김포판” 투비한다고보고하다 1427 

57)H<영， 안무영과유수 펴지에 괜한안건， 지방저도의 개정에 관한안건을반포 

하다 1428 

조잉조ι득(11)， 1 찾은 ?J;;이야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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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의화꾼 이강을특파대사에 임명히여 답려 방문을명하다 1430 

59엔.B<에 뭔법으로무덤을쓴윤상희를방면하도폭하다 1431 

60)조병식을동진군으로3년동안귀양보내다 1431 

61)조병식을특쁜히 놓아줄것을멍하다 1432 

62)백성을구제한심능원과이승조의공로어대한표창을명하다 1432 

27. 순종설록 

1μ↑남쪽지방을슨칠할 때의관찰λh 문수틀을표εF하다 1435 

28. 순좀셜록부록 

1)이왕직의 차관 고쿠분쇼타로과 곤도 시로스케에게 수원， 개성 등지에 나가 목 

장및심범상황을시칠하고오라고하다 1436 

2)고이희 공의 면려써1 돈을하사하다 1436 

부콕-김포실록 용어사전 

381 김모삼독 



1 깅포실록연E무성 l 

v깅포설록」이 모아지기까지 

(조선왕조설복(뼈야E朝f양:m은 조선시대 역대 임끔깐의 산룩n:rt!()-~- 한저서 부→므 

는 섹 。1릎이다 즉 대조(太뼈로부더 침종(챔띈)에 이르시까지 472년간에 간진 25내 

임금들의 섣콕 28증은 동튼이 지정하는 것이 cl 원의작으보듬 섣록이1는 일저1 침약기에 

인븐인틀의 주도로 편찬뭔 (고종태항제살록(高낌太훌'm1‘'!iRl)과 (순종황세심록q，t宗~ 

*짧앙)}은 포학시키지 망으나 〈김포산록〉에는 표함81 이 감포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 

들은 조선시대의 임격한 실듀 펀잔 규례。11 맞게 현찬되지 않았응 뿐만 아니라， 사산익 

왜곡이 심히아 실록으르서의 가지가 멸어지고 그 생걱둔 매우 다르기 "11문이나 

따라서 조선왕조섣콕에서 김표지역 관련기사를 칫아내려연 대조(1392년)5'.부야 칠종 

(1863)까지 472년간의 기간동안 사용된 명징은 기준으료 재야하지만 인제가 기숨한 고 

종실록과 순종실록까지 포힘히였으므로 년내 시가는 준종이 사망한 1926년까지이다 

?:선초 김포지역에는 김포， 통진， 양진의 시] 떤이 성치되이 있었다 감표현은 인조10 

년(1632년) 김포군으보， 통진현은 숙종 20년(1694닌) 똥진부보， 고증 32년(1895닌)애 

옹진부는 동진군， 양션연은 잉 전군으로 게변되였다 

또한 엘제 강점기얀 1914년 김포‘ 통진， 양전 S개 군유 병싼 김포군으로 행정구역 새 

띤을 단행했으며 1963빈에논 김포균의 양동， 양서면이 서울득1관시에 펀염되었다 

감포지역은 이러한 역사석인 행정구역 변전괴정에 의해 김포， 봉잔f 양전 세까지으1 

벙칭이 싸용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왕조심록에서 김포지역과 관렌한 기샤를 검색하기 

위해서 ‘김포’ 통진’ , 양진’ 새 지역영음 사용해야하나 ‘양진’ 은 컴색벙칭에서 제외 

했다 현재 행정구역음 기준으로 똥진과 김포플 검색만어로 사용했다 

펀자는 조선왕조산콕에서 j낌;!};.’ 와 관켠되는 /1λF를 검색하기 위해 i등~진’ ‘ 과 ‘김 

포’ 두 지역I깅을 동해 김색한 강과 표선왕조실록 국역환에서 ‘휴진’ 시역병으피는 411 

건， ‘김포’ 지역영으표는 3:J5건， 총 746건을 검색하었다 

기사 층 7，16건의 기사툴 퉁합하이 가사거1잔 하나 하냐윤 대줬다 내용유 비교분석 

한 결파 중복원 기사와 김표와 관연 없는 기샤를 제외싼 종 623긴유 확정했다 

조선용초실록에서 찾온 깅모0101기 /39 



홍 623건의 기 ^H를 〈김포실록〉 

으료 담아내고자 랬지만 지연사정 

으피 496건의 가시만 본분기사보 

선택댔나 주푸 가핵가 uf년되면 

나머지분양도엮어야한것이다 

본분시사 ~9(i낀 이외의 나며지 

127낀은 찾아강 수 있도팍 본문기 

사후반부에 〈잔고기사〉 형식으록 

‘기시제목’ 과 ι촌"1' 을 밝혔다 

또한 선머한 펀운기사 즙에서도 

김포지역과 판텐 없는 내용은 〈몬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한 김포관련 기사헌황〉 

실 록 검삭기시 본문기시 집고기사 

태조실록 3 

태종실록 18 15 

세증실록 

문종실록 

단증심록 

서조실록 

성증실록 

연산군일기 

숭승실록 

인종실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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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략〉으로 생략히였 3 응 밝힌 영증실록 17 12 

다 조선l강조실록에서 검색한 김 선조실록 45 33 12 

포관련 왕변 기시현황은 오른측 선조수정실록 5 2 3 

표와 같마 굉해군일기 12 8 4 

2. 김포설록용어사전 

국사편찬위윈회가 인디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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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좀실록 17 17 

먼증개우실록 24 16 

n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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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즘실록 44 35 

경증섬록 1 
조선왕조섣록 〈국역본〉과 〈한문원 염주실록 51 38 13 

분〉을 제공하고 있따 〈김포섣독〉 정조싣록 39 28 11 

12 을 기획힘 때 살콕 윈분파 국역본 

을 함께 게재하는 깃이었마 그21 

나 방대한 분양과 편집지면 서]약 

으꼬 불가피 원문거1재륜 포기해야 

했다 

또한 〈낌표섣록〉은 국역본을 통 

해 김포관린 지사플 잣아넬 수 있 

40/ 감포섣득 

순조실록 16 4 

헌좀실록 2 

칠종실록 2 2 

고증싣록 80 62 

순증실록 • 

순증실록부흑 2 2 

소겨 623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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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어 김포 등죠” 



었시만 국역분이 역사학자나 한문신띠이 있지 않은 사얀은 니{용이에가 섬 :<1 암마 따라 

서 〈김포싣뉘〉을 엮어내는 꽉직이 잉차직￡로는 조선왕조싣~，;. ~얀에서 김폭관련 기사갚 

묶어내는 일이고 다응으문는 기사니1-1}유 읽고 그 뜻윤 이해깐 수 있도꽉 애야 한마 ~I 

고 이해한수 없다면 소용이 없기때문이다 

펜자는 이러한 방향에서 ~l는 독자로 하여끔 니}용 파악이 기능아도콕 「받즌의 국한문 

단이와 용이픔 사전에서 찾아내 김표산각 푸반부에 〈김 E산삭 용이사진〉 이릅으르 션 

명했마 그러냐 편자익 능벽부즉으로 일부 용이에 내해서는 설명하시 못했유을 반혀둔 

다-

조신잉조샅록어L서 킷은 김므이야기 141 



g 일러두기 

〈김포쉰독/은 국시핀산뒤틴회가 제골하고 있근 ‘i선용소실록 인다넷 서비스 리 국악 
몬을시용히였다 

- 조선윌초실록 국역본에서 김포실록을 검색한 영칭기준은 헌 김포시 텅정구억을 기준g로 
하였으며 검색틴어로 ‘김포’， ‘동진 지억영을 선택했다 

〈김모실특〉메 실록펀찬 과정(o~ÃIII 설명은 국시먼찬위원회가 재곰히는 주선왕소설록 

홀띠이지 〈초선왕조실룩 소개〉런의 왕별히지j 내용을 요약 인용하였다 

〈김포실록〉에 게재된 본문기시 중 김포지역 과 직접적인 관린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펀집상 일부 〈본문중럭)2.로 생락허였다 

조선용조실록 국역본은 국한문 흔용으로 번역되어 있어 한문단어 잊 용어글 김포실록 

후반부머 〈김모실록 응어시전〉 형식으로 설영했다 이를위해 김포군지영유래집(김모문 

화원/19951 ， 등01백년목펀(두산동아/20051↑ 인터넷 검색포탈 ‘네이벼’다응‘ 시전을 
사용댔마 

42 / 검포상특 



실록연찬의 유래와체제 

가.개관 

(조선왕조실린햄뺑王댐피않))은 조선시대 역대 압금틀외 실록(흉월)음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설록(太祖없없大主때t'IJ}으로부터 (철종대 

왕살록(챔宗大王흉짜))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입금든의 실늑 28증 

을 통틀어 지칭하는 젓이마 

심록에는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듭의 주도로 편찬된 〈고종태황제션록(高운太모%’ 

윗錄))과 (순증황제실콕(l4i宗모%굉’쟁))은 포항시 7J지 않는다 。l들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실록 펀찬 규례에 맞게 편창되지 않았을 뿜만 아니라， 샤실의 왜곡이 심하 

여 설록으로서의 가지가 떨어지고 그 성격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왕￡싣록)은 〈이조실록(주얘해첼))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심룩)으포 악칭 

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연산군일기(월ÚJ君日;리)나 〈광해군일7J C:1é혐君口E리) 

와 같이 ‘일기’ 랴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펀과 똑같다 대 

부분 왕대마다 1종의 실록을 편잔하였지만， (션조섣록)， (현종실록)， (경증쉴록) 

은 만족스렵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여 후에 수정(fl~ll:) 혹은 개수(改修) 실꼭을 편 

찬하기도 하였다 또 (평해군일기)는 인쇄되지 옷한 정초온(正캘本 엠fJr' ÚJ本)과 

중초본(中후本 太白 1[1本)이 합께 전t}는데， 중초본에는 최종석으로 산삭한 내용 

틀이 그대로 냥아있어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완조실록)은 대부분 목활자로 인쇄한 간본(刊本)으로 되어 있지만， 정측 

산본(빠足山本)의 초기 실독 및 두 본의 (광해군일기)는 필사본으모 남아 었다 

현재 냥한에는 정족산온 조선왕조실록 1 ， 707권， 1 ， 187책과 오대산본 27책， 

산엽본 퉁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기폭원 부산기꼭정보센터에 

태백산온 실록 1 ， 707권， 848책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투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 2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으로 지정되었다， 

44/ 김포실옥 



나 실록펀찬의 유래 

설록(띠짜)은 황제나 국왕과 같은 제왕이 조정에서 열어나거나 보고도l는 엘등을 

연원일 순서에 따라 펀년제(떠年%꾀로 기록한 역샤서로서， 얀종의 연대기(!터한리 

에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초기(연대미 상)부터 사관(잇G다. 후에 예문춘추관으로 개칭) 

을 설지하고 싱꽉을 편찬하였다. 태조~목종의 7대에 걸친 실록이 차례로 연찬되 

었으나， 1011넌(현종 2) 거란족의 침략￡로 궁권 사관과 함께 소선되었다. 
현총 13년(1022)에 황주량(j，()히표〕 ‘ 최충(럼뻐)， 윤정고(尹캄밟) 등에거I (칠대 

실록(七代휠야))음 복원하도록 영하여 1034년(덕종 3)에 완생하였다 이를 이어 

후대의 왕플도 실록을 펀잔하였고， 조선 왕조도 고려의 전통을 겨1승하여， 태조 7 

년(1398)에 공민왕 이후 고려암기 왕틀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려나 이틀은 모 

두 여러 차례의 전란플 겪으면서 모두 소설되고 전하지 않는다. 오른쪽표는 역대 

국왕득의 실록어| 관한 기호적인 사항윤 정리한 것이다. 

다 실록의 체제와 기술내용 

(조선왕조설득)에는 (태조실록〉이래 대체로 준행되어 온 일정한 면찬의 체제와 

격식이 있다 이틀융 정리해보면 대제로 아래와 같다. 

01 성록의 권별 편성 체제는 대개 1년지 기사를 한 권으로 편성한 경우가 대부 

붙이지만， 6개월， 2개원 혹은 1개원 단위로 권차를 연성하기도 하였다 

(성종섣콕)은 기사의 다과들 불문하고 1711월 치득 1권으로 펀성하였기 때문 

에 그 권수가 대단히 양게 되였다. 

02 대체로 실콕의 첫머랴에논인을정보를기록하였다 

당해 국왕의 생명， 자호(추~.ft) , 부모와 출생 연월일 및 성장과 교육 과정， 

세자로의 책봉， (입후된 왕의 갱우)친생부모와 입후익 과정 응 인윌 정보즐 

비교적 간략히 기록하였다 

조진g조싱륙이 서 찾은 깅g이야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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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용실른 6 ‘ 14261세종81 휩종王짧똥 

3 I 태종실록 3ô 16 ↑잉11서종↑ 31 자、월大王짧 

4 서중짙현대옹임록 W3 67 1454(단증21 따딩앞흉大주당없 i흔 3，척 프힘 

5 i길동태왕실T뚜-← 13 도T기45꾀굶「 文긍쇄옳王중양(저111권 소실) 
6 단종디1왕실록 14 6 14691예증1) 옵山콩B합 얘fκ3 있응 

7 조헤월굉길록 「그了거긍 교케굉증21 힘뚫뚫포종즙간굶동효←2잭흐둡→-
8 셰증잉'~[껴왕실록 8 3 l t721성등31 즙宗꿇↑홍大王엽1;' 

펴 성올티궐실록 2971꼬「거꿇연꿇「표g꿇긋로듭n 
•0 연산군일기 63 17 15091중중41 짚山君日끓 

• 1 ! 중증대왕싣특 105 I 53 " 155이영종51 中宗캠효 따쭈大조엽풍 
12 인증미왕실록 2 2 15501잉종51 노운중팩 앉孝大王훌없 

13 i 영종대왕실록 34 1 21 15711선조4) 8fl*太主릅옮 

14 섣츠소강대왕실록 221 116 16↑ 6!강허군81 효F、E1I많大主갑짜 

‘김표경대「잉수생도 42 8 16라(_R증81 확떠경끓둠맘톱t! 
•5 능년1군일재중초윈 187 64 16331인조111 光역용日띈태백삼본) 

τI굉511곰밀711핑갚뚝 1동기그o I 궁굽듭증41 τ표뚫B:꿇쭉묻]←←← 
16 잉조대앙실록 50 50 16531효응41 피a大王홍양 

17 I 효증대용실록 21 I 22 ↑ 6611현즙21 추운j포짧풍 

18 펀증대응f실옥 22 23 I ↑ 6771숙종31 용JIj꽁 용/추大王삽셨 

돼동대횡듀길늑 28 다9 1 16굶끓91 ‘ 꿇동:흥Z추大초E않짧 •• 

19 숙종대왕실록 65 73 1728i영주41 ""←낼 납jJm;.' i'f7，~.: 끽츠 ;ξ ~，~ 

20 1 검증대원심록 1.~ ! 7 ! 1732{영주8) 올등 믿추大조상풍 

검증대왕개수실록 5 3 178↑(정조51 풍운 흐추大王CYíl~~{양 

21 , 영증대왕실록 127 1 83 178↑(정초51 종宗 렀추大王홍양 

22 정종대왕실록 54 56 180딩순조51 正운 밤종大포강양 

3도「도초내왕칠글-- 3413E 꺼짧헌종41 표듀표용大王용옳--
24 던종[11왕실록 16 9 1851!칠종21 중운 염4大主앙었 

표돈j 될힐필판 「그흐 요그행되롤또팩씀7혼훨훨륨ζ τ二二
(합게 1894 888 ‘ EI，액신븐 실록 ξ이I~;; 1，707권 없하i 

2도뎌코증실흑→-←← 굽많 1 꽁꽁느太모폼흡엄 

27 순증실록 22 8 l 'b'f; 후올용중n 
I굉게 • 74 i국o ←← ←그꽤많월ÃÎ~긍1，707런&18석 

는 생릭 요시입 {영증대왕성옥)의 성식 엉칭온 (영증지영순덕엉a의영짐의응른용인돈획서전긴늑싱공신화대싱깅 

운깨태 기잉요동순칠전건곤녕익은선무긴깅힌효머원실，，1~'"포f1'M，íS!.잃중풍요h웅삐二었r갖天효앤~Ij;;，~jt大成즙 

똥탬홍.tF"k;돋펴~g~Z'51J:Ii:우g文흐~，~[없설추大조j[j웅t} ol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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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섣콕 본문의 펀잔체제는 기사와 사콘(史o~)을 연윌일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서슬 

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형식은 취하고 있다 

실룩 의 이러한 형대는 전행적인 연대기(1디한리 자료와 갇이 보이지만， 단순 

한 일기냐 일지 류의 사싣 기록이 아니라 기록자 흑자 펀찬자들의 비판적 안 

목과 사관이 많이 가미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펀넌지| 기사와 별도로 지 

(농)플 플인 것은 (세증실록)과 (세조설록)에만 있고， {단종실록)에는 위호 

(f호뾰 복위 과정과 관련된 문현을 부록으로 룹이기도 하였다. 

04 기술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매 권마다 첫즐 상단에 “00대왕성록 권"100"로 권 

수를 표기하고， 다음줄부터 연윌엘을 적고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응 기팍해 나가 

는것이다. 

연원일의 표기는 왕의 연도(年!훗)， 계절， 달， 날찌{간지)의 차례로 쓴다 왕 

의 연도는 대체로 유년칭원법@이年댐元냥)에 따라 당해 왕의 즉위한 다음 해 

를 원년으로 쓰지만， 세조(t+t~JlJ나 중종(，며，) 인조(仁Æm와 같이 전왕의 정 

흥성을 부인할 경우에는 즉위년부터 바로 원년으로 쓴다 왕의 연도 표가 아 

래에는 중국 황제의 연호플 서]주로 표시하였다 초기의 실록에는 “김正月” 

‘흥[J]月”과 같이 계절을 기록하였지만， 후기에는 대치)로 생릭t하였다 날짜가 

비뀌거나 기사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표를 넣어 문단응 분려하였다 

05 본문은 큰 글씨로 빈틈없이 쓰지만， 왕이나 선왕의 어휘(↑li짧)내 그들의 행위를 

뜻δF는 용어 앞에는 한자들 띄어서 쓴다 

득멸하 설명을 요하는 주석 부분에는 작은 글씨코 세주뼈표)를 원였다 대 

제로 ?史닮日”로 시작되는 사관들의 논평 즉 사론(씹fiil)은 문단 전체틀 상단 

으로부터 한 자썩 내려서 썼다 논평을 세주에 기록한 경우도 많다 

06 당해 왕의 흥서(짧팬)로 설록이 끔난 후에는， 부꼭용 기록하였다 
그 부독으로 그 왕의 행록(行상) 행장(行}에 -시장G폐에 애책문(효께文). 

능지문(앉뚫文) 등의 전기류 자료플을 수록하였다， 

쪼섬일조싱록어 서 찾응 깅li!::O!OPI/47 



실픽에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다$펙다， 국왕과 신하틀의 인윤 정보， 외교 

군사 관계， 국정의 논의 과정， 의혜((홉개월의 진행， 전문관측 자효， 천재지변 

기록， 법령과 전례 자료， 호구와 부서JQ때뼈 요역의 통계자료， 지방정보와 

민간 동향， 계문(염問) 차자(윈子) 상소(1:않)와 비당(批答) 등 헤아릴 수 없 

이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복의 찬수 때마다 일정한 범례를 만들어 기사의 취사선택에 관한 기준윤 

정하기는 하지만， 국정의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커의 모든 정보듭이 

실록에 수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초기의 실록에는 유교적 규빔의 관 

접에서 수록하기 곤란한 내용듣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폭 싣록의 가사가 정치적 내용에 치우져 다양성을 잃게 되고 기꼭이 빈 

약하게되었다 

실록에서 이떤 내용융 어떤 방법으로 기록i뜯가의 원직은 찬수범폐(흉修凡 

íYIj)로정해진다 

48 ; 김므실늑 



1. 태조실록 

D경기도를 좌 · 우도로나누고， 잉광도 • 강릉교주도 · 서해도를 개정하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영 흥무L섰武) 27년) 6월 23일 신묘 1번찌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정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즙은 것에 따라 좌우 

도(左右값)로 고치자고 칭하니， 장단(표뼈) 파평 (1皮平) 현주(見州) 사천(沙)111 

포주m끼세 풍양(옆t갱 서원(센J찌U 행주u:- 川) 성악(ì'l'동)， 한양(영따) ‘ 부원(힘 

써) 과주(짜州) 철원(행[띤) 영평 (7j，平) 숭령 (í'밤짜d 삭녕(뼈휠)， 적성(#1h씨 1 입 

강(臨江) 마전IIIWl) 송림(松林) 연주(파州) 고봉(高훤). 교하Cx피). 금주(션 

州) 양천(찌川). 남양(힘陽) 안산('1;山) 얀주(仁州) 토산(:l!.山) 안협(훗미영)을 

좌도에， 개성(問ψ!I' 강음(江파) 해풍(海엎). 배주(13 써) ‘ 연안부(延安府) ‘ 평주(平 

州) 재영(값평). 강회비L팔) 진강(îi\江J. 하녕늦(파댄). 교통(흡쩌) 서흥(해~~) 우 

봉(午후) 신은(新멍) 협껴I(í서쫓) 수안G쫓安). 곡주(1'ì-’” 부펑(피平) 옹성(童 

야빙 • 동진(챔셔t) 수안(守’A’). 김포(金i때) 닥수(j'èJJ0를 우도에 소속시키고서， 양 

광도(왜짧렌를 충청도로， 강릉 교주도(江硬交州휩)플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며 

H;Ji힘른 풍해도(뿔혐道)로 고지었다 

〔잉인븐]1젝 65런 〔둔듀n:정 지딩S검Ul方行앉) 

2)통진 감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E털 합속시키다 

태초 6권， 3년(1394 갑술/영 폼무냈武) 27년)11월 12일 무신 1번써기시 

동진감부(꾀많앓務)를 설치하고， 동성(훤뼈j과 수안(守安)을 합속시키었다 

〔영인은]1 젝 71잉 [분류r딩정 지잉밍정(션1Ji j i!l:) 

3)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 남은 심효생등이 숙청되다 
태조 14권， 7년(1398 무인/영 흥무(;용武) 31년) 8윌 26일 기사 1번째기사 

50! 김포실록 



2. 태종실록 

1)사신으로 가다가 되돌아몽 총제박경을 통진으로뀌양보내다 

태증 3권， 2년(1402 임오/영 건믿(않文14년 1 5윌 4일 벙순 5번깨기사 

총제(j엉:1써 박경(朴t’9을 통진G띠ì~)으로 귀양 보내었다 처음에 축맹헌이 돌아갈 

때， 박경이 봉사{iþf;8로서 함께 갔었는데 길에서 단목지을 만나 명령을 기다러지 

않고 돌이왔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단핵하여 묻고 귀양보냈다. 

[영민본]1 잭 234면 1문듀1‘사빈 민객에‘ti，~)1‘의교 영(~，꺼) 

2)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안협감무 김흥조등 5인을 파면하다 

태증 6권‘ 3년(1403 계미/영 영럭(，j(앗11년110월 30일 갑승 4번써 기사 

안협감무(훗映많햄) 김흥조(종용렌ID 승령강무((암행얀:aJi) 강성안(쫓DX:R퍼 통진감 

무(팩l후짧'í)) 이치 - 과전감무(;jC}11짧')5) 김진(-i:-4픔). 흥곡현령 0~*令) 안기(웠리릅 

파면시켰다 

흥조쩌꺼〕등이 그 직임이떼τ)을 강내하지 못하므로 정부(iI'뼈)에서 신문(띠 1m)하 

여 파연시킨 것이다 헌새휠司)에서 상서새尙f制)에 이문(ft文)하여 천거한 지블 

붙였으니， 전거한 자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연， 죄가 가주(땅王)에게 미치는 영(令) 

이 었었기 때문이었다 

[영민본]1잭 282연 〔딘류r인시)잉얻Ilt!!'.)!'민시 S얀ι~jx) 

3통진·포주·풍양·양주릉지에 황충이 일다 

태종 10권， 5던(1405 을유/영 영럭(水잊) 3년18월 12일 S해 2번씨 기사 

통진(꽤많) 포주(젠애) ‘ 풍양 양주(柳ID에 황춤뺀폐이 일였다 

〔영인본】1 저 333연 【분끼]각늠업 농τ이얀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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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김포 · 통진 등 연해 14고을에 해일이 일어 농사에 피해를 입히다 

、 태증 14권， 7년(1407 정해/영 영락(치않) 5년) 7월 3일 갑인 1번쩌 기사 

김포(싫벼) 통진(센밟)에서 남양(南돼)， 수원여이멘과 연안(묘安) , 매주(白州) 등 

에 이르기까지 연해(m따) 14고을에， 조수(i왜水)가 창일하여 화곡응 손상시켰다 

[엉인온JI척 403언 [문류】 i과학 지흐;(1，，，，)/‘농업}놈작(등1'，) 

5)각기병을 잘 고치는 동진현 사람 전 내부시 소윤 이방션을 부르다 

태증 22권 11년(1411 신묘/영 영릭(永짧) 9던)11월 5일 임술 5번떠 기사 

지의정부사양따잃政府경샤 박신(朴信)이 아뢰었다 

“통진현G빽.~縣) 사람 전 내부소윤(內따少尹) 이방선(주方홈)은 사전(fL않)인데， 

각기뻐l氣)를 잘 고지어 사람이 그의 지은 약 한 냥쯤만 먹으면 곧 낫습니마 ” 엄 

금이 농량고 이상하게 여기어 곧 명하여 불렀다 

[영인온]↑잭 608언 [은류】i으F삭 의학(당엽) 

6)국마를 잘 기르지 뭇한 통진현감 한처령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 태증 27 권 14던(1414 강오/얻 염럭(永윷) 12념) 2월 19일 케해 2번.~ 기사 

통진현감(펴뚫縣짧 한처령(협處令)， 전 현감 이주(李짧 등응 순금샤(ι禁司)에 

가두고， 또 수속(뺑때하지 말고 태(쯤)론 떼려서 후래(後來)른 정계하라고 영하였 

으니， 국마(國톰)를 기르연서 상가지 않아서 야위게 만틀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감양인리많흉A핏)를 경기행앓)의 주현(1'1맴써에 돌려서 유시(論示)한 뒤 

에 걸죄(決뿜)하도록 하었다. 

[영인핀J2책 7연 〔분류〕‘사입→덩덩(fr1f'J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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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하윤이 통진과고양포의 땅을 정유하그1자 제방을 쌓았는데 이일에 협 

조한관원을파직시키다 

태증 27권.14넌(1414 겁오/잉 영럭(永쌓) 12년) 5월 18일 경인 4번때 기사 

인녕부윤(仁캘府尹) 이은(주”잉과 경기 경력(따찌 이하{주찌)를 파직GTIm암j하였다

처음에 김훈(싫11)이 경기 경력이 되어서 허윤(꺼젊)에게 고(윈)하기를， “통진때i~) 

고양포(힘써여) 땅은 비옥하니， 만약 제언(및뼈을 쌍아서 조수6햄水)를 막는다면 

곡식 2백여 석은 파종한 수 있을 것입니다 R하니 , 하운「이 사위 총제(엠"'1) 이승간 

(추承양)을 보내어 가서 지픔(뺀Iftl])플 조사하고， 드디어 이승간을 시켜 아른 도총제 

(햄없11) 하구(ì，r久). 사위 참의(參퍼 홍섭(싱턴갯)과 예조판서 설미수 • 전사부령(典 

~E굉l유) 하연(패헤 • 직예문관(直쪽文엄) 박희중(朴熙中) 등파 더불이 연명(파名)하 

여 고7:J-(告.)ij이하고 그 빵을 경작하고자 하니， 이은이 감사가 되고 이하가 정력이 

되어서 부근 각 고을의 민정(民T) 7백명을 정발하여서 지)방(IJII꺼)을 쌍았다 

수령(守令)으로서 혹은 따르지 않았던 자가 있었는데‘ 엄긍이 。l 만플 듣고 몰래 

중관(며흠)을 시켜 이를 보게 하였더니， 과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응과 이하의 직임을 파변하였다 이리하여 현부(원까)에서 이를 얀고 

모조리 고장(암狀〕한 사량을 탄핵하나 , 임금이 장령(한令) 이유희(주有확)플 불러서 

추핵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유희가 아펴었다 “군정(민 n음 마음대로 조말(폐야 

하여 사역(私f잉에 일을 시겼으니， 그 감사와 경력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와 교통(交퍼)하여 백성을 정발하여 λ싸 얻을 경영한 자는 더욱 용 

서할 수가 없습니다 ” 임금이 말하였다‘ 껴의 말은 옳다. 그러나， 본래 곡식을 

섬고자 하였으니 나라에 무슨 해가 되느냐 다만 감사가 나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 

문에 그 직을 이미 연하게 하였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또 공선(功폼)이 었는 

데 그런 일을 가지고서는 또한 논할 수 없다 꺼 김훈이 하윤의 집에 드나들어 블래 

그 역사(앉事)를 이루고 이미 또한 그 땅은 많이 점유하였고， 이은은 또한 하윤의 

문객(門客)이였다 하윤의 문인(門人) 윤자견(尹自평)이 5댄에게 고하기를， “고양 

(高陽)의 방축(야짧은 소민(小R)이 원망합니다 q하니 • 하운01 웃으면서 말하였다 

“원망히는 지는 미혹하다 만약 제망을 쌓아서 물을 막아서 비옥한 전지를 만든다 

면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무슨 협익스러음이 있겠는가 ” 

[영민본J2액 17면 [분류r인사→임연(다免)/'잉입 수el(水주':11’재징 역(1)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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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각품에 따른 괴전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고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키다 

태승 28권， 14년(1414 갑으/영 영럭(永굉 12던) 8윌 21일 신유 4번때기사 

영하여 각품(各äTl)의 과전(科田)을 옛남 그대로 하고 경외(京애의 용관(π흠)을 

도태(써t太)하였다 임긍이 의정부(짧때까 육조(六캠) 대간(좋짧 응을 광연루(않 

뾰↑씻 아래에 인견(gl見)하고 말하였다 

“내가 조운(íî'l~피하다가 사람이 상({i;;)하는 것을 염려하여 각품(ft퍼)와 과전(科 

田)윤 하도(下없어1 융기고자 하였으나， 어셋밤에 생각하니 , 태3ò(키~~ill의 성헌($; 

:.!;D응 다시 고치는 것은 심히 ul 펀(;t(lJ.i)하다 또 생각하니， 전지(버엔)는 한Ißm이 

았는데 새로 와서 종사(從(i)하는 지는 끝이 없으므로 진실로 균등하게 지급한 수 

없는 것이다 ,. (본문증략〉 

용규(읍펴~)와 지인(떨仁)을 병압하역 용얀(뚫仁)으로 하고， 금전(션)1 1)' 과전(果 

)11)응 병합하여 금과(샌밍J로 하고， 교하(交‘可)블 원평떠I끽三)에 붕이고， 김포(金 

패)， 양천이1l)1 1)을 병함하여 김양(없陽)으로 하고. (본운증략〉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영하여 검교(얹校)가 녹(깨)을 받는 갓은 의정부 좌참 

찬(끊α府左찢업)에서 공조참의(I엠參뼈에 이르기까지 10영으로 수블 정하고， 

환관점교 (힘官웠lîO 20명， 상의원((i，J j\(~m 사직(듬j直) 2명을 없애고， 각도도절제 

사도(各道都節옮Ij{인낼〕 수군도전제사도(水*힘퍼깨 Ij{il'밟)에 수령관(首~Jti'l，)을 없애 

고 4늘딘E녹사 (三)j(j，Ui)로 자임(z터王) 하였다 

〔잉인온12잭 32인 〔둔깎〕 ι농업 진지I(EIJ~:J)!‘잉강 웅잉검섣(cþ잇1TiE):)r텅E 지빙성징i1tJi行 

E시l'교응 수은(;}:.mr큰시 군성(4':iIt)r감λF슬잉군(CÞ""I!‘재성-극용CJ，'í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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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기 도관찰사가 고을을 통폐합힘에 따른 시행 사항을 보고하다 

태증 28권， 14년(14↑ 4 갑오/영 영럭(永f야) 12년) 9월 8얀 부인 5번떠기사 

경기도관찰사가 도내의 병합wr合)한 현용O~~~)의 사의(안피를 보고하였다 보 

고는 이라하였다 멍인현(龍디써)은 처인(!ßj:::)의 인피(A핏)와 노"I(tro~)둡 용구 

(fi않떼)에 옮겨 분이고， 장림w聊은 임강얘파ìIl을 장단W:i례)에 옮겨 룰이고， 마련 

(lj'fJ핍은 마전(따ml응 연천(암川)에 옹겨 분이고， 안ξH강껴)응 삭녕(if.꺼寧)에 옮겨 

붕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과(션果)는 금전(션川)의 인랴(A핑)와 노비와 토착민(士감民)이 연성하나 과전 

(짜)1 1)이 비록 망이 비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길옆에 있으며， 겸양(金때은 김포(金 

i매) 양천(陽，}I I)의 인물은 "1록 비슷하더라도 정계와 땅의 형세로써 양천유 김포어l 

분이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양친이 정성(京뼈에 가깜습니다 위의 조건의 현읍 

띠~"，l을 옮겨 배속할 곳을 청건대， 의정L뾰α)하여 주소서 호조에서 과전을 금 

전에 옮기고 양전을 깅포에 옮기도콕 청하니 ,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12책 35면 〔분류)'행정 지링한잉(J낀方行겼1/‘선분 친인(만시 

10)강화 둔전을 경영하라고 명하다 

1태증 28권， 14년(1414 갑오/영 영럭(永영) 12년) 9윌 16일 병술 6번째기사 

강화{iT햄) 둔전(띤田)을 경영하랴고 명하였다 임금이 호조판서 박신(朴信)에게 

얻렀다 “금년에 캉화{江華)의 제언(1돼낌을 쌍는다면 정작할 만한 땅은 열마인가 

1천 결에 이른다연 명년(明年)부터 시작하여 선군애R띤)으로 하여금 갱종α!H버j하 

게 하여서 둔전(따IH)으로 삼으라. 만약 통진(j댄채)지방 고양G끽陽) 방축뼈짧에 

경작할 만한 땅이 많지 않거든 마땅히 전얻어1 스스로 점거한 여려 사람으로 하여 

금 경작하게 하라” 

[영인본l2색 36면 〔분규]‘농영 천지 I( 돼「이 1/‘농엄 앙~(고田1/’군A →지잉뭔싼方니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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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천 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급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으로하다 

ι 태증 28권， 14년(1414 갑오/영 영릭(，k뽕) 12년) 윤9윌 24일 갑자 1번쩌기사 

다시 과천현감(果I1쩌뿜을 선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에 과천(果 

II J)을 긍천애인 III에 벙합하였으나， 경성(첼1뼈에서 수원(水原)에 이르기까지 샤객 

(1몇홍)을 영송(迎펑하는데 길이 별고 험하니， 과친댐II Il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금천(씌JlIl을 양천(IIJiJII Il에 합하여 금양현아유lIli써)으로 하고， 김포(金뼈)는 부평 

(富平)에 붙이소서 임긍이 그대로 따랐다 

판우군도총저1부사(判右軍뻐잉 ffil페事) 김한로(金많老)의 농장앓또)이 과천및11 1) 

에 있었는데， 김한록가 근신(近보)에게 부탁하역 계탈(앓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 

루어지지 않으매， 어느날 들어가서 조계(때쯤)에 참여하였다가 도디어 스스로 진 

달뼈達)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허락하였다， 

〔잉인본]2석 40먼 [문유】*댐심 지맘검정(낀15"(]]'치r놀일←경영텅티샤i날ifó'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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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찰사 허지의 설농보고로 경기 인천등 9읍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히다 

태즘 30권， 15년(1415 을미/영 영럭(，k찢) 13년) 8월 23임 정해 1빈때기사 

갱기 인천(仁JlI) 등 9응(딩)의 요역을 연제하였는데， 관잔사 허지(;，쑤원)가 인천 

(仁川) 부평(힘平) 끔양(깎陽). 통진(센ìi\) 강화OI1!") 교통(찌떠) 엄단(~~넙 

써” ‘ 원명(原平). 고양(펴陽)이 모두 실농(失n)하였다고 보고한 때문이었다 또 경 

기의 별패I]II~잉) 시위패이F원R밍) 의 변상(원上)응 정지하도록 영하였다 

호조판서 윤향(尹띠1)이 경기의 절식(，@쇼)한 호수(戶때를 아뢰니， 임금이， 백성 

이 굶주려면 의장(꿇용)의 군자(펴강)등 모두 펴내어 진흔하고 꾸어 주어야 한다 

들으니， 교동(힘同)이 가움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절삭한 사람이 어찌 16호(戶) 

만되겠는가 n하였다. 

윤향이， ‘지금 당장 전식(썩쇼)한 자는 이것뿐입니다 ”하고， 얼마 아니 되어 혀 

지타7꿇)가 또 상연〔上듬)하기를옹진현G띠I후~~) 백성이 장어서을 "f지어 고칭(告 

댐)하기를， 한재로 인하여 싣농(失앓)하여 피곡(皮랬 5두(斗)를 찌어야 겨우 싼 

1두， 혹은 7 ， 8승(升)을 얻는데 모두 싸라기[않米]이고， 콩도 또한 영글지 않아서 

공세따뼈릅춘비하기 어렵다.’하였습니다 

우}의 현(쩨이 설농이 더욱 심하여 옴 종자가 염려되니， 빌건대， 금년의 세미(뼈 

米)릎 경창(京강)으로 바치지 얀고， 다만 피곡으로 거두었다가 검을 딩「하여 흘어 

주어 종자플 하게 하고， 콩의 세(뼈도 또한 그와 갇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영하 

였다 “똑갇이 실농하였으니 , 인천 등 8읍도 또한 。l 예에 준하라 ” 

[영인온】2척 83엄 〔문류r재정 역1m!'재정 징끄(지댄1/‘재정 전시↑lEEI'，I/‘군사 무방(표야)/'구 

τItmll’괴 ι샤 천기(天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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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경기 · 충청 전라도의 일부 합병한 군현을 종전대로 분할하다 

~ 태증 32권， 16년(1416 병신/영 영락(，x않114년17월 30일 기미 2번째기사 

합병한 군현(검깨J;)응 다시 나누어 예전대로 하였다. 

경기(京뿔)의 금천(세 111 양천(陽川1. 삭녕(때헝) 안협(安映). 마전(서퍼田) 연천 

(i폐 1 1) 김폭(金뼈1 ， 충칭도(!<센좁펴)의 온수(많水) 신장(新읍) ‘ 전의(소짧 ‘ 연가 

패씨헤 황간(fι해 청산 곱山1 ， 전라도(소짧펴)의 부령(!X횡) 보안(많安)을 모두 

북구하였다. 

〔잉인본J2진 130언 [~주;J‘던김 지망성잉(iC]J行;;:::1 

14)김포현 사람 김난의 집 소가 벼락을 맞다. 

태증 32권， 17년(1417 정유/영 영럭(;k앓115년) 윤5윌 28일 겨101 1번째기사 

김포현(金뼈m，() 사람 깅난(金윷힘의 집 소가 벼닥맞았다 

[영인몬}2석 170연 〔문류l’과찍 전기(天투j 

15)부평도경차관 민문을 손과 실이 맞지 않은 때문에 파직하다 

( EH증 34권， 17넌(1417 점유/영 영락(，x앓115년112월 27일 무신 2번째기시 

부명도경차극댄(월平道~官) 소윤(少꺼냐 민문(間文)을 파직사겼으니， 손(1.해과 싣 

('i!I)이 맞지 않은 곳응 고잘하지 뭇한 때문이었다 

개성(閒뼈의 전지를 전연 적간(!뼈효)하지 않은 때문에， 개성유후사도λ}(fJl뼈짧 

後司都事) 우경부(잃敬夫〕를 파직하였다 통진현감(밟데%옮) 전유겸(全有빼 고양 

현감(高IÍ;~빼짧 유증문(柳fφ間)도 또한 모두 고찰을 잘뭇하였으묘로 태(겸)를 때리 

어 환임시켰다 

〔잉인본]2척 197먼 〔둔유]‘인시-임먼((조표1/‘인사 굉리(올3동11'사업 성힘(行川I/'재정 전세(m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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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민무구 형제를 외방으로 내치면서， 그 죄상을 일일히 열거한 교서 

태증 16권， 8년(1408 무자/영 영픽(永영16년110덩 1일 을해 4번깨기시 

17)민무구를 권왕이라고 칭한 전 지선주사 이사이를 순끔사에 가두었다 

가석'2J하다 

‘태증 19권， 10넌(1410 경인/잉 영릭(JÌ<양18넙 1 6월 28일 계해 2번새 기사 

18)경기 도관잘사허지가 구황사목을올려， 육조에 내려 의논케 하다 

태종 30권， 15년(1415 응미/영 영럭(永찢113년111윌 15일 무신 3번째기사 

호선왕조성록에서 잦은 깅포OJ0t7 J / 59 



3, 세종실록 

D대간이 박신의 죄를 청하니 전리로 돌Of.가케 하다 

C 서종 3권， 1 던(1419 기a새/영 영락(永뚱) 17년)4월 19일 체사 7번째기사 

대간 이 박신의 죄를 논하묘록， 통진(벼냉)의 전리(田모)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영잉온]2젝 313연 【분감r사엄 영염(↑Tíf，JJ/'사업-단헥11뽀MI 

2:상왕이 이원과신상을불러 위로하고， 이직 • 이숙번 • 황희등에 대해묻다 

ι 세증 4권， 1년(1419 71 5H/영 영릭(J}.뽕) 17년) 5월 9일 계축 2번째기사 

엄금이 수조L궁에 나가서 문안하였다 상왕이 주연을 베풀고， 우의정 이왼(추原) 

과 대사헌 신상(申샘íl음 위로하니， 두 사람은 사은사록 연경에서 돌아온 것이며， 

상(商)은 새로 갈린 경상도로부터 온 감사이므로 위로한 것이다 상왕이 말하기블， 

“이직(합웠과 이숙번(함X끊)의 죄가 과히 섬하지는 않으나， 직이 사는 성주(보川) 

는 그의 고장이며， 숙번은 생리(生웰)가 어떠한가”하니， 신상。l 대답하여 아뢰기 

를， “신이 함양때쩌)을 지나 그 사는 곳을 보니， 산엽이 풍족하더이다”하니， 상 

왕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이와 갇은 것은 미음쓰지 앉았으나， 김한로(金많ε)가 

전에 구종수(및、秀)의 일로 나에게 고할 때에시]자가 시정 사당들과 접(j됐F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니， 이로써 상고하건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세자에게 꺼려함음 받을까 두려워 함이니， 청주(댐州)에 옮겨 두는 것도 좋 

다 황희(흉홉)는 그 죄가 더 가볍다， 희가 만일 전년 친문(됐問)할 때에 설지대로 

만 대답했으면 옳을 것인데， 그대로 숨겨 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므로， 본향인 

냥원에 안치한 것이니， 그 저지릎 거기에 보내어 펀안히 생환하게 함이 가하고， 

박신(朴信)은 그 죄가 중하다 흡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이 이마 나타났으나， 특히 

너그러이 하여 그가 살던 시공 통진(펴밟)에 두게하고， 박자정(朴子좁)은 본디 무 

지한지랴， 즉히 말할 것도 없으니， 다만 유사의 청히는 대로 따라 수원에 방치하 

였다가 소환한 것이며 , 장윤화〈댔允뼈는 실상 무죄하니 , 어찌 이로써 기벌에 붙일 

말을 누설하였다고 하겠는가， 내가 소환하여 쓰려고 한마 ”하였다 

[영인본]2책 315민 【분류】i원설{의식11，~式I/'왕실←시급i.'κ'{j)j*사빔 링딩(行ífll/‘인"1-관리(즙i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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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 감사가 통진 조수가 불었음을고하다 

세즙 7권， 2년 (1420 경자/염 영럭(永꽃) 18넌)1월 25일 갑자 2번쩌기사 

정기감사가 계하기를통진ι띠ì1t) 조수가 지난해 11 월 30일부터 12월 초3얀 

까지 4척이나 더 불었고， 금년 정월 초2일에서 초3잉까지 3객이나 더 불었다 ” 

고하였다 

[영인은12색 367면 〔분류l‘괴이 지핀(벼';i) 

4)두 임금이 김포 등지에서 시냥을구경하다 

에증 7권， 2년 (1420 경지/잉 영럭(永찢) 18년) 2월 5일 계묘 3번째기사 

두 임금이 김포(金패) 릉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낫장에 김포 동구(패 

口)에 머울렀다가， 저녁에 연안부(延安府)의 저동(채깨에 머물였다 

[영인본12책 374언 〔분듀]‘앙심-힘혈(β출) 

잉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히다 

1세줌 10권， 2년(1420 경자/영 영럭(永뽕) 18년)11월 5일 기사 3번째기사 

정부(政府)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守유)과 한산인O;':J散시으로부터 옹려 보 

낸 여러가지 떤의 사항을함께 의논하여 올라게 하였으니， 연문중략〉 

1 통진현감(꾀많뾰앞) 신주(辛ι굶)가 만하기블， “{육전(六”세}에 밴민의 부채를 

븐전과 이자 외에는 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채주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F틀여서， 빚진 자로 하여금 그의 살럼을 다 팔아 주어도 

마침내 그 빚을 갚지 옷하여， 경작하던 밭으로 해마다 충당하여 갚다가 나중에는 

양많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엄급하기들 바란다”하였고， (본문 

중략〉 이상 19가지 조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민몬12책 414연 [분류]’정로(없펴)(‘교동Cxi3)!*을기{치;{{'1J!*농업1;:;::011'재정애까당0!*행정(꺼 

:이r인사IA염Ir갚융(온r~1i'수신업{J.\~~)/.-T'-깊W:↑011'윤리 ({:;I]_)r시엉(늠]효11'풍숫bπ1d1>)1‘신 

분(검分)(‘군시I\E낀Ii'싱얀1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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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상명이 통진의 대명관에서 사냥하는데 임금도 따라가다 

세증 13권， 3던(1421 신축/영 영락(永양119년19월 15일 을해 g번째기사 

태상왕01 풍진(폐많)의 대명관(大nJl뿜)에서 사냥하는데 임금도 따라갔다‘ 저녁에 

수례가 양천([I&}l1) 철관포(짧$ì버)에 이르렀다 

[영인온J2석 452잉 【분딘】‘강신 잉힘(行각，) 

η통진의 읍동에서 술자리를 버1풀고저녁에 수레가고리관에 이르다 

서즘 13권 3년11421 신축/멍 영럭(，k뚱) ↑9년 19될 16잉 벙지 2번써기사 

동진c;m냄)의 음동m옹써)에 주정않후)하고 술자리를 폈는데， 효령대군 이보와 공 

녕군(뽕요쉽) 이인과 경녕군(1JJ월김) 이비 및 우의정 이원 · 잔성 조연 등이 잉시하 

고， 저닉에 수페가 고리관(古믿밟)에 이르렀다. 

〔잉인몬】2적 452언 [은류1’왕싣 강생(11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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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김정의 아들에게 그아버지가외빙에 거주할것을전지하다 

세증 14권， 3년(1421 신촉/영 영락(永않1 19년111윌 27믿 벙술 3번때기사 

감정의 아들 낌의손(金義쩨을 롤러 김익정으로 하여금 전지(패엽)하기륜， “너의 

아버지는 시을 안에는 있을 수 없으니 , 외방(까方)에 마음대로 거주한 것이다 ”라 

고 하였다 이에 김점이 나가서 김포(金ìilìl의 열엽(jjlj찌록 돌아갔다 

김정은 성품이 우둔하고 교활하여， 매양 다른 사암과 의논이 서호 합하지 않으 

연， 문득 빨뚝을 뽑내고 주먹을 휘들려 그 뺨을 겨누며， 잦은 말로써 욕하나‘ 사 

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이콘(윗~~)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탐포(食맹)하더니， 01 때에 이르러 사맘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처음에 
태상왕이 숙공궁주(때꿨宮主)틀 내쫓을 적에， 좌익정 박은이 검약정에게 만하기 

블， “김점은 비휴 죄가 있지마는. 궁주(꽁主)는 관계가 없는데， 감정이 만약 밖으 

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냐， 마땅히 그륜 다시 후궁(後섭)으모 튿 

어오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익정이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대상왕에게 이프니， 대상왕이 말하기를， “。l

는 나로 하여금 와주(댐主)로 상고자 송F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영인온]2적 465연 〔문듀]'사염-엄칭(行퍼l!'인딛(서펀싣-tll인 (~[J끼 

9)호조에서 경기도의 각고을은환상지급 절차에 대해 아뢰다 

‘세증 19권， 5년(1423 계묘/영 영럭(永엿) 21년) 2윌 22일 계유 3번째기사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기 전윈 • 원평(/ll('!'-) , 삭녕(얘寧) 장단(표1해) 임강(!íll 

ìI) 마전빠田l' 연전m띤)11) 동진(패센)， 교해交河) . 안현(것렛 등 각 고은 인민 

들의 환생遠1:)은 부근 유후λμgg後피) 창고의 미두(米豆) 각 1만6백석으로 지급 

하고， 부평(펴平) 양주(iß1'11I 영평(永平)， 겸포(金i띠) 고양(김陽) 양천(fIJlJI I) 

가평 ()m후) 등 각 고을은 경기의 군량인 묵「은 미두(::1펀j 각 4천석으로써 지급할 

것임니다 ” 라고 하니 , 그대로 따랐다-

[영인은]2직 528연 [잉류】*구표 (.lj:óJ l‘재징-칭고(깐~II’운샤 빙댐f~)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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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한성부 윤 김소대와 대호군 고득종이 목장으로서의 강화부의 입지조건 

을아뢰다 

세증 30권， 7넘(1425 을새명 홀희(;혔，1 1 년111월 8일 계묘 7번쩌기사 

한성부 윤 김소대(옮素치와 대호군 고득증(高得宗)이 계하기틀， ‘강호}부 정내에 

욕장으로 적당한 곳은 남진조H펴￡꾀工)에서부터 대정포(大묶?힘)까지 1만1천6백 자 

LRJ이고， 서쪽으로는 간동을포(rll훗ζy벼)까지 5천8백자。l온대，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망을 합쳐서 한 목장을 만들연 주위가 60리 가량이오니 , 비록 만 마리의 말 

을 먹일지라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합니다 또 강호}를 제주에 닝|하연， 제주는 기 

후가 따뜻하여 풀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도 마르지 아니하오나， 캉화는 겨옴에는 

눈이 많고 풀이 마르므로， 모듬지기 마은 풀을 예비해서 한 겨울에 벅여서 길려야 

만 여위고 죽은 걱정을 면한 것입니다 ”하므로， 

병조에 내려 위논하기를 영하니 , 병조에서 의논하여 계하기를， “소와 말은 원래 

듭집승이므로， 사철 놓아 믹여도 변식할 수 있으나， 목장을 만들 만한 곳이 없어 

서 각 고을에 나누어 가흐므로， 곡초를 수함하고 댁이는 콩을 히매하게 되니， 역 

랴 해 동안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하리까 청하건대 아펀 바에 의하여 각 고을어l 분 

담시켜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고는， 각 고을어 나눠서 가르는 받을 그 안에다 

모아서 먹이고， 각 포구(때口)에 당한 영선군~J뻐g軍)으로 하여금 풍을 베어 말려 

서 목~장 안에 쌓아 두었다가 겨울에 먹영 준비를 하연， 가히 오랫동안 나눠서 기 

르는 폐들 없앨 것이오니 가장 연펴하고 유익함니다 

그 욕장 안에 거주하는 백성 3백 38호는 금친(써)1 1)' 개성 남양 · 통진 등의 

목장을 혁파(원뚫)한 땅에 자원대로 이주하기를 허락하며， 그들의 전토(田士)에 담 

을 쌓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듣어주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염인본]2석 699연 〔은류]며~육1l'1따二r고시 지빙권년方!ElI*후쿠이등11갚)}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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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지정선문사 요냥， 김포현령 이효지， 무주 현감 유중경 등을 인견하다 

세증 30권 7년11425 을사/영 등띄1;댔ël 1 년) 12월 8임 계유 2번띠기Á) 

엄급이 지정선군시{);D!i넓r.ß'J >I 안수(安평 우수현감(j휩싸Z앞) 유중경(찌['I'~이 

김포연령(원명띠삼) 이효지(조쭈압) 산가현갱르J;;';깨짧 나홍서mwt，XI 등을 인간 

(SI꾀하고 열리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 리나 되논 땅은 맡아 다스리는 것이 

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요늘 〈그대들을〉 얀핸뜯 것은 그 임무운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근래에 수재와 한해(부1;)가 연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염려되는데， 

또 더구나 금년은 기후가 순조롭지 아니하여 , 장차 흉년이 '.E 들까 두려우니， 0]에 

기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본받아 백생들을 생해 7년 

는 일에 마음을 바지라 긴급하지 아니한 공물(닮끼)은 내가 이미 강연(減잉하였으 

니， 그대듭은 그 요F급(쩌등)을 살펴서 마응을 써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중갱이 

대답하기를， “선이 재능 없는 몽으로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조령([I}.令)을 받들 

어 시행하게 되었으나， 오직 날마다 힘쓰겠습니다 ’하니 , 임금이 ‘그러히라 ”하였다 

〔영인넌 J2잭 705인 【핀류]‘인시←임연I!f::，) 

12)경기 부평 · 양천 김포릉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세증 31권， 8년11426 병21영 선덕(젠흔) ↑년) 2월 g임 계유 5번써기사 

경기의 부펑(줍平) 양천애용JI Il 강포(金씨) 등지에 지진이 얻었다 

〔영인곤l3잭 7면 【분류1‘파약 전 7 ~(7Ç_싸l'과닥 지약U:::"딩) 

13)김포현령 이효지의 아내 유씨에게 태형 50대와속전을징수케 하다 

세증 32권 8년(1426 영오/명 선되(효 흔 11년) 5월 15일 우신 7번씨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낌표현령(金浦*r，1l-) 이효지(李孝웹)의 아내 유씨(때[\:)가 

조병(뼈令)을 따르지 않고 열꿀의 건(rtJ I을 걷고 출영하니， 형즙어1 의거하여 태형 

(낌)f1J) 50대를 치고 속전밍5짧)을 정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갔다 

[영인보l3← L0연 〔븐간r시님 서‘1/ ‘E‘엉 } 덩[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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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영돈녕 이지의 아내 김씨의 음란한 행적과이를 치죄하자는 대사헌의 상 

소문 

세증 37권， 9년11427 정미/영 섣덕(효띈1 2년18윌 8일 제해 2번때기사 

겸대사헌〔爾大司;셈 이맹균(주줍』띄) 등이 상소하기틀， “일찍이 돌아간 영돈딩(짧 

링(寧) 이지(주핸)의 아내 깅씨가 거짓으로 봉작α엠양)을 인천은 죄에 대하여 형륜 

에 의거하여 아뢰었으나 윤허듭 얻지 옷했습니다 

산 등운 가만히 생각하기들， 만약 공신익 후손이라고 해도 여자가 다른 사맘에 

게 시집갔다변 본종(本宗)의 공로와 죄과뽑끊)에 관계되지 않을 깃이며， 공신(껴 

[;11익 아내라고 BII도 이미 이것이 음부ν~m)라면 이지(李校)의 정치 (íE밭)로서 논 

할 수 없는 것인더1 ， 하물며 더러운 행싣이 온 나랴에 드러나서 사람틀"1 천하게 

여기고 띠워한 지가 오래입니다 다만 범죄한 것이 사띤(;\x!t.)전에 있었던 일이므 

보 감히 논청 (l命.~m하지 옷댔습니다만， 만약 이를 두고 논하지 않고 그플로 하여담 

김이 존영(앙잖)을 누리꺼1 한다면 부인의 철개를 힘써 닦게 한 수가 없을 것이오 

니， 삼가 바라옵건대， 진하께서는 거짓으로 관명(官名)을 빈 죄를 논하여， 그매로 

밖으로 내쫓아 서울에 왕리l하지 못하게 하여 부인이 지켜야 한 도피블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소(rtil가 올랴가니 대궐 안에 머붕려 두고， 조복초에)1깅初)른 불러 말하기플， ‘그 

대의 어머냐는 서울 10리(뽀) 밖에서는 가내(짧內)와 기외(짧外)틀 논할 것 없이 

지일(입따rD혜 떠랴 가주하되， 샤을 얀쇠}는 왕I}}하지 탈아야 한 것이다 ”하니， 김싸 

는 즉시 동 진현G비t뼈”으로 틀아갔다 

임금이 빨}기를， “김씨를 이미 밖으로 내쫓았으니 그 아들을 서용없用)하지 않 

음이 옳을 것이다”하니， 지신사 정흥지(핏야t之)가 아되기를통진G면1휩)에는 이 

여자의 전 남편의 농장이 있는데， 지금 귀$뇨을 당하여 의(휩가 끊어진 집에 거주 

하게 함은 심히 옳지 뭇함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맡은 판사(官司)의 책임이다”하니， 대언(代듬) 등이 

아펴기틀， “김씨의 아플 조심빼深)이 지금 수령이고， 여러 아들도 또한 틀어와 벼 

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신 등은 불편하다고 여겁니다 ”하였다 임금이 ?챔}가른， 

‘조심은 뒤에 고져 임명할 수 있지만 조복초핵復찌)와 ￡유례〔폐Hl"폐는 무반이 

다.‘’하'-1， 대언 등이 아뢰기틀， ‘지금 。]며 본인 등의 고신에 대성과 정조(政볍) 

이외가 서명하였습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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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김씨는 조화의 아내였다 조화가 일찍이 깅씨의 어머니에게 간동하니 김 

싸가 이를 얄고 검씨도 또한 히해(라~)와 올래 간동하였다 하루는 소화가 첩을 

더l리고 외박응 하였는데 김씨도 또한 혀해를 관여릎여 유숙시겼으나， 허해가 옷올 

벗어 조화의 옷질이에 켈어놓았다가 돋아갚 때어1 잔못하여 조화의 f윈Cr 엽고 가tij 

렸다 조화가 새벽에 안방에 틀어와서 옷을 꺼내 입으니 옷이 몽에 맞지 아니하므 

로， 드디어 알고 이를 힌문하니， 김써가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허해가 와서 유 

속했는데 잘옷 밍고 갔습냐마 ”하였다， 

조화가 노하여 꾸잦으니 , 김씨가 발하기를， 강신의 하는 짓이 이와 같은더1 어 

찌 나플 허물히는가 당선이 만약 말을 퍼뜨리면， 당신이 먼저 수리에 오븐 뒤라 

야 내도 다음 수레에 오론다 ”하므로， 조화는 그에게 전응 뱅았다 김씨는 더욱 

방사(放얀)하여 거리캠이 없어서 또한 가노(져w 박송(사셈)이란 자와 간뚱하였으 

므로， 조화가 이를 붙잡아 훈계하였다 후에 김씨가 영환으로 부당응 분러 굿음 

하니 가노(家때)가 무탕에게， 다른 뀌신이 아니라 내가 빌미를 내랴는 것이라 ”고 

부탁하였는데， 여려 부녀들이 모두 귀를 가리고 부끄러워하연서 엎드렀었다 

조화가 죽은 뒤에는 이지(주헤와 부부(채j)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혼인날 저녁 

아플과 며느리가 R두 문을 단고 들이 주지 않으므효 , 이지가 만하기를， “내가 이 

콧에 온 것은 한번이 아닌데 아이들이 어찌 이와 갇。l 하는냐 ”하였다 

조계(댐감) 때에 태종(太宗)oj 측근의 신하른 툴아보미 만하기를， ‘영돈녕(댐폈 

!섬)이 어찌 오지 않느냐하니， 모두 아펴기륜，‘장가른릅니다”하였다. 태종이 만 

하기흘， “누구인가하니， 대답하기들， “조화의 아내입니다 ”하였다 태증이 얀하 

기를r “어찌 장가 든다고 항 수 있겠는가 ”하였으으로， 현사(힐司)의 정이 이와 같 

았던 것이다 유례(며웹는 복초때깨)으| 맏형 조명초따며찌)의 아듣이다 

〔영인은]3젝 85연 [분듀]‘윤리(‘ ~'1)1‘풍속 여1속‘시잉 재딴(샤iN*무익U1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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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지의 아내 김씨를 치좌히라는논의를중지시키다 

서증 37권， 9년(1427 점이/밍 선덕(흐뜸) 2넌18월 20일 을허 3번써기사 

칩의 김종서(金참해) 등이 상소하기른， “가만히 생각하건대， 샤람이 빔한 죄가 있 

으면 반드시 그 죄를 명칭(名隔)해 발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버려야만 악을 행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임니다 

신 등이 요사01 돌아간 영돈녕(M~따필)으로 치사(i치:1:)한 이지(추w의 아내 김씨 

의 죄블 소αj니어] 갖추어 신청했사오나， 소를 대궐 안에 보류시켜 두고 몰래 밖으 

로 내쫓았으냐 이젓이 비록 진하께서 악응 숨겨주는 아꽁다운 듯이오냐， 그 악은 

정겨l하는 도리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옹진(딛밟)의 전시(田웹는 원래 조화 

(超未)가 경영하던 것인데도， 김씨가 유숙하면서 음란한 행실을 하고， 또 다른 성 

(행에게 시짐갔으므로 그가 조씨떠B;I와는 의(泌가 끊어졌으니， 어찌 이 전서(田 

웹에 거치하연서 그 이로움「을 누리겠습니까 하을며 서울과 지극허 가까우니 더러 

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상 곳이 아닌 깃입니다 

삼가 바라옵컨대， 전하께서 그를 기외(싫’”로 내쫓기즐 영하여 악을 징계하여 

부인이 지겨야 할 도려를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께서〉 종서(宗쇄j와 우사간 

김효정(金추형)을 블러서 맏하기를， “김씨가 이미 증설(μ、칩의 친척이 되었으니 , 

관작(띄ml을 거짓 인건은 죄는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음란한 행싣을 방자하게 행한 범죄는 사죄(샤m 전에 있은 일이었으나， 서울에 

는 산게 할 수 없으므모 밖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동진{필~~)의 멸엽 G~iJ業)은 진 

남편인 조화떠j未)가 경영하던 곳이므로 역시 살 수 없으무로 강호H江출)로 옮겼으 

냐 다시 만하지 받랴 ”하였다 

[영믿는르]3색 87언 〔분류]’윤리그11‘사엽 틴택(낀μI，'，j"시법 닝닝(↑，)i，:i l‘정근(èi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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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병조에 전지히여 경기도와 황해도 등지에 있는 강무장을 혁파히라고 명 

히다 

시1증 38권‘ 9년(1427 정미/잉 선덕(iî‘흔) 2년) 10딩 18잉 잉신 4번때기사 

병조어l 진지하기블， “경기도 언전이패 )1)의 성황당산.(.th~1ì!~'hl: III)과 삭녕(때Ôj;)의 장 

군사산이양m몫山). 왕피고개(往썼古介) 시고개α￡古介) 현벽(효E션 기이(뼈fJ>) 

잔독(휩죠) ‘ 통가북산(떼家北山) 등지mJt!!)와， 성원의 남산(패山)과 북변(北;회의 

수청산(水(펴山). 관산(冠11 1). 영펑야平)의 지석(支김). 북연산qt딩1괴， 송링(낌쩨 

의 동 남 • 서촌01(1힘西村) 대덕산(大젠山) 등지와， 해풍Gí:딩:D의 동 남 북촌(씨 

i휩it村)， 개성 • 김포(金씨) 감로(껴긴꺼) ‘ 목촌평(木村루) 등지와， 핑장(4iÐl)의 진 

의촌(珍&村). 회양(파陽)의 경내(원內) 남곡0&\1'>) 성북(보北). 김화{金1t) 산장 

(I]jft연). 말흘천(末，Z}I I). 강릉(ìI~췄의 진보역(珍젠꽤)과 동쪽 흥겨1역(i아1쫓짜) 동구 

(i同口) 맞 이천(伊)1 1)， 황해도의 평산(平미J)과 해주 등지의 강무장(，야[，1m은 모두 

혁파(원뚫) 하라’‘하였다 

[영인온13젝 99연 [문류r군사 덩껴i f\'W ‘ 01익 지만(!U;) 

1η응사로하여금이골을집아5래1 히다 

세증 41권， 10년(1428 우신/명 선덕(원펀) 3년) 7월 2일 임자 2번써기사 

응사(때뼈 3사람을 통진(센댐) 해풍(싸잎). 인천(仁}l1)등지에 보내어 0년윤 잔 

게하였마 

〔잉인몬13히 13ì민 〔분류]까능엄 임엄(μ ↑ν )FJ!:정 진싱U’'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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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생선간오을마대 등이 고기를잡다익사하자부의를내리고복호하게 히다 

、 세종 42권， 10던(1428 무신/밍 선덕(옳첼) 3년) 12월 6일 계미 3빈때기사 

사옹방(司짧ψJ)의 생선간(生센千)인 김포(:i:i많)사람 오음마대 퉁 7명이 고기듭 

잡으려다가 익사li쩌U하니， 영하여 선군:J1fr!jI)에 에어1 의하여 부의블 내리고 꽉호 

(復戶)듭 하게 하있다‘ 

[영인은)2석 1b6연 〔든류]η3정 억(i :i)/’근시)군익ü; ， iltl 

1잉사신이 두목을보내어 황어를잡케 하다 

세증 44권， 11 년(1429 기유/덩 선틱(효띠14년) 5월 29잉 갑술 3번째기시 

사신이 두욕때日) 세 사란을 통진(꾀벼j' 해풍li1fl뿔) 등지에 모내어 황어(윷π'.) 

를잡게하였다 

〔잉인은]3잭 182언 【븐유]‘의'" 영셔Ir과꽉 생응(生자) 

2이절도범 말수를교형에 처하다 

• 세증 53권， 13년(1431 신히W명 선덕(윌않) 6년) 9윌 27일 무자 2번째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통진(피패)사람 백정(白丁) 받수(;K';)')가 질도죄른 세 번 l섬 

하였샤오니， 융이 jil_헝(校jflJ)에 처함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대 

〔잉인본]3석 344잉 [븐류】*사엄→E힘11j ，ill/‘시업 치인('4딪) 

2D통진현에서 남자 l인이 벼락을맞아죽다 

제증 64권↑ 16년(1434 갑인/열 선덕(휠흔) 9년) 4윌 27일 갑숨 4번!서기사 

통진현(j면댐싸)에λl 남자 1 인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딩인온]3젝 562면 〔문듀]‘괴다 전기{天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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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경기 통진 충청도이산등고을에 쿄도를 임명하다 

세종 65권， 16년11434 겁인/영 선되(힘 9년) 8딘 4일 부신 1 번깨기사 

이조에서 아뢰가른， “정기 통진(썩i1')， 충청도 아산 등 고을은 5백호가 자요니， 

{속전網찌}에 의하여 교도(敎편)글 임영f>)-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3책 58::면 [분류y호구→호구(戶口1/‘인사→임인((젠，)/'교S뉴인문l육(人又~~iìl 

23)경기 통진의 수얀현， 동성현에 벌레가 생겨 콕식의 싹을 먹다 

、서증 68권， 17년11435 을묘/명 선덕(효감，) 10년) 6뀔 13일 기1축 2번쩌기사 

경기(京劉 통진G면댐) 관한내의 수안현(守安째)과 돔생힌(뭔째.M，J에 별레가 생기 

어 곡식익싹을먹었다 

〔영인온J3책 635언 〔븐류]‘농업 능직u::rn 

24)신전 · 조진경 • 선효림 · 이인숙등이 효행이 있어 복호하케 하다 
1세종 68권， 17년(1435 을묘/명 선덕(흐↑히 10년) 6윌 17일 정사 5번써기사 

예조에서 아펴키를， “김포(金浦)사람 전호군띠생1!I) 선전(쭈f뺑과 죽산(í'nl i)사람 

조진경(생파뼈과 토산(페미사맘 션효립('hf￥뻐과 함열〔없 었사람 이인숙(수仁펴) 

등이 모두 효행이 있사오니， 청f>]-:옹건대， 복호(復戶)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마 

[영인븐13책 637면 [è'류l'군시)군역(켠않Jr윤리(띠l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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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해진문사 박흡 · 통진현감 유종서가하직하다 

제증 69권， 17넌11435 을묘/영 선덕(효똥110년17월 30일 기해 1번쩌기사 

지해진군사(知밟珍행밍) 박흡(사{응) 등진현감(i띠냄짜릎되 유종서(때J강b가 하직하 

니， 임금이 불러 보고 얀하기를， ‘지금 온갖 곡식이 거의 익게 되있는데 가품이 너 

무 심하니‘ 햇곡식이 여품지 아니하여 흉년이 듣는지 염려된다 가서 그대의 직무 

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뭇을 본받아 백성을 사호F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라 R하였다 

〔잉인온J3석 6'::5인 〔눈 ~J‘인사 일던 Eι，1/‘ï!악 진기\7-':깐\/"긍잉 능즈tc:: ~t) 

26)김포현령 얀큐와 이산현갑김자회가하직하다 

서j증 70권 17년11435 을묘/영 선되{효{린 10넘 I 10윌 26 일 갑자 2번써기사 

감포현링(엄혐m;r;ft) 얀규(훗規j와 이산현감(尼ÚJ)M，밤 검자휘(金담용)가 하직하 

니 ,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요사이는 수재(水짜와 한재(벌찌로 인하여 백성 

의 생계가 심히 고생스라우니， 가시 백성을 사랑하라 또 흉년이 들변 도적이 잎 

어나서 반드시 범죄하는 사란이 있을 것이니， 이포써 형벌을 엄하게 하지 말고 이 

골 신중혀 합이 옳을 젓이다 ”하였다 

〔딩인"'J3걱 6571' [핀 7J 인시 일임이도-:c)/ 괴 J 낀기 

2η통진현 선문송물금이 바다에서 왜구를만나싸워 물리치다 

서증 78권， 19던11437 정사/잉 정옹IjH~1 2넌 17윈 6일 갑오 3번씨기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륜， “통진현G폐후%l')의 선군어G피) 송물금(末꺼金)이 소금을 

팔기 위하여， 상선(1잉fI&1 3칙을 거느리고 바다의 섬에 배를 정박하였다가， 밤에 

왜구의 애블 만나시 서로 싸웠는데， 플급이 폼을 던지띤서 협공(씻rJù해서 적밍채) 

3급을 베니， 직의 배가 뒤집혀 침몰하여 나마지 적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였다 

〔영'2_1 닌]1';: 87던 〔문듀〕γ군사←지ζ〉긍(i二方'~_)/‘으I='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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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경기 통진현시험이 벼락을맞다 

세증 85권， 21년(1439 기미/영 정윤(iH!t14년16딩 6익 입오 2번애기사 

정기 동진현G펴i~'야) 사람이 너1락을 맞았다. 

〔앙인넌 J4':_~ 217인 〔문각]’피 「 치，'!(↓ υ 1) 

29)사조한김포현령 조안효를불러 보다 

세증 85권‘ 21년 (1439 기미/영 정등(正앉) 4넌16일 23일 기해 1 언 IJ~기사 

김포(쉰띠)현령 조안효(떼갖쭈)가 사조하니， 볼려보고 만하기릅， “큰년 이래모 

해마다 가플어서 곡식이 잘되지 못하여 이 맥성틀의 생활이 싣로 염려스러았는 

데， 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튼어 내가 섬히 기쁘게 여겼디니， 긍년에 이프러 얻찍 

부터 가움이 크게 섬하여 추생W(成)할 희망이 아직 기필할 수 없으니， 내가 심히 

염러한다 전변(天헐)은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나 사람의 할 일은 극진히 하지 않 

을 수 없으니， 네가 그 고을에 가서 마땅히 농사를 권하는 입무에 힘쓸지어다 ”하 

였다 

〔영인븐]’택 220연 [연류r농영←바작( 까)/‘능멸←권놈(→1 ‘ lrcl‘「↓ 진기(7::자\i"인사 임인(任:éI 

30)판김포현사이보정 등이 하직하다 

세증 92권， 22년(1441 신유/밍 정동(正\it16넌12윌 14일 신시 2번]꺼기사 

판김포현사(r'l i:i떠땐팎) 이보정(주체TI 지천안군사(Xn天핫폐'1>) 이자가 하직하 

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플， “농」λ잉웅을헛)을 권장 톡려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요 

역을 가볍게 하고 부렴을 적게 받는 것이 수령의 일이니， 가거든 힘쓰라 ”하였다 

[영인 t ’ l1"'~ 335견 [1으뉴]‘인시 임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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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한강변 양인과공천 노자에게 내선에 생선을공급케 하다 

ζ 서l종 92권， 23년(1441 신유/영 정동(正I!tI 6년) 3월 10'일 정미 1번써기사 

사옹방(즙l짧공)에서 칭하기를， 한강(ì혔퍼으로부터 통진(팩벼)에 이르는 을가의 

각 고을 양인(μ시과 공천노자(公않썼子I 1백호를 생선간(生딱千)으로 정하고， 3 

변으로 나누어 장역을 없애게 하고는 날마다 생션을 잡아 바쳐 내선(內며잉)윤 공급 

하게 하고， 사재감(司'$짧)으로 하여금 규거(쇄없)하게 연F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엉인5】4샘 337인 〔둔유r재정-엌이jJj‘저정 극올、디，S)/‘신문(당상) 

3잉경기도통진현 사람과전라도흥양현 시험이 벼락을맞다 

」세종 95권， 24년(1442 잉숨/영 정통(正빠) 7딘) 3윌 22일 계미 1번째기사 

경기도 통진띤(;힘댄엠% 사람과 전라도 흥양현@쩌땀) 사람이 며략을 맞았다 

〔엉인본]4잭 405연 [문류]꾀f획 진기(天>:1) 

33)경기도관찰사에게 재암과사사를부수는일에 관해 전지하다 

‘ 세증 96권 24년(1442 임술/영 정통(正1m 7년) 5윌 10일 기사 2번때기사 

경기도 관찬사에게 전지하기들， “무안군댔f安김)의 아내 왕씨(王民)가 호소(呼，jfl 

하기플， ‘동진현(通뻗쩨어1 있는 재암(쩌園은 벙진년에 다시 지은 것인데， 지금 

또 목측하여 부수랴고 합니마 ’ 고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사사(좋j삐를 훼철(있，jlií)하는 법은 금년 2월에 만들었는데， 법 

。l 만들어지기 전에 지었던 재암(짧밟)을 부셔버리는 돗과 그 외의 부셔버린 사사 

(좋패B듭 상，\11 히 기록하여 아뢰랴 ’하였다-

〔영입온]4잭 410면 〔문류〕‘사상 닫쿄1(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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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표류하던 배에 대해 아흰 김포현 서원 박효전에게 목면 한필을하사하다 

세증 100 권， 25년11443 껴lõKI영 정등l iE!íil8년16월 9일 임진 2번째기시 

김포현 서원(-:íti미땀약.ß) 막효진(사?따)이 와서 아뢰기를， ‘바탑에 표류하던 매 

중이il 66적은 서강(며江)에 도착하였고， 16적은 갑갖él'P없]에 도착하였습니다 ”하 

니， 효진에게 욕띤(木f:ìD 한 펼을 하사하고， 호조좌랑(戶씨까~ß) 신계조($~rHID에 

게 서장에 가서 선박어돼il)파 군인(!!iA)듬을 진검 (n~찌하여 껴1닫하도콕 t성하였다 

〔영인 :>']4잭 481면 〔문류y쿄5←수운U"~::il/‘-?J?J-À딩’엉1/‘낀정 지빙영정(iòñ行iIl) 

조선g죠실록이서 찾은 깅포이01기 /75 



3잉토지에피종을하지못히고기근이 들게한경기 감사이선을문책하다 

서증 104권， 26년(1444 갑자/엄 정등(.iE1RI 9년15윌 5일 갑인 2언쩌기사 

의정부에서 아펴기릎/신 등이 지인〔치u"PI을 보내어 경 71도 양천(찌川) 부평(富 

平) 안전(仁)111 김포(金뼈) 풍덕(밟1!51 강화{江華) 등지블 순행(띤께하게 하였 

더니， 파종하지 뭇한 토지가 3분의 2나 되고， 흑은 3분의 1이나 되며， 흑은 기 

근(짧짧으로 부황(ì원1딩난 자도 있고， 흑은 양식이 떨어쳤거나 흑은 5 , 6구(口)의 

가족에 단지 쌀 서너 되[채만 있마든가， 흑은 3 , <1구의 가족에 단지 쌀 한두 되 

안 있다 ;;]-옵니다 ”하니 , 

임금이 대정(大혈)하여 정기감사 이선(주효)을 불러 운책하기를* “도내의 인인들 

이 어째서 기근(월융힘을 당하게 되었으며 피f종은 어째서 시기를 잃게 하여 위임 

(갖任)한 뭇이 。|와 같단 말이냐， 전일에 조치한 상황을 모두 마 말하라 ”하니 , 

선(효)이 아뢰기들， “금넌은 종량(닮짧의 수가 작년보다 더 되어서 신은 즉한 줄 

로만 여겼더니， 전월 20일 사이에 각 고을의 수령들이 지보C짧후ID하기들， ‘종자와 

양식이 모두 넉넉하지 못하다 ’ 하였으나， 신은 아직껏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마，셔 

하니’ 
임금이 받하기를， ‘나도 정부에게시 전월 20일쯤에 온도1"μ회의 종량(種f셈이 

넉넉하지 뭇하다는 것을 얀렀었는데， 경이 들은 바도 그때였으니， 정은 위임(쭉(王) 

된 자인데도 어째서 늦게 들었는가하나 , 

선(효)이 엎드려서 언번 떤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단지 “죽을 적를 지었습니 

다 ”하니， 임금이 승지을응 시켜 선(宣)의 포치(布많)한 상황을 힐문하게 하고， 인 

하여 선에게 이르기듭， “경의 만을 들으나 겸의 계획아 영성하여 이에 이르렀다

내가 백성들의 일에는 비폭 가까운 족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으 

니 , 만약에 한 사람이랴도 굶어 죽는 일이 었으면 경을 용서하지 않겠다 n하였다 

〔잉믿본]4잭 554연 [문류]‘잉정 지잉댄장(i"i!方行2i!/'눔업 권늘(ιtE，Jrc도입 는직(f、IW‘사업-

딘럭11I얻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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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판승문원사 이사멍이 초수로 여껴지는 것을 찾으니 사맹과 대호문 박강 

을보내어다시찾게하다 

세증 104권. 26던(1444 갑자/영 정동(正!itl 9넌15윌 13밀 입술 3번써기사 

판숭문원사 이사맹이 아펴기를， “신이 전자에 부평에 부입하여 옹수G쩌水)를 찾 

음 띠1에， 통진과 수원 같은 곳에서 울기가 솟아나는 데가 있었는데， 도수(샤때이가 

아닌가 함니다 ”하니 , 즉시 사맹과 대호군 박강(朴1:'f)음 보내어 마시 찾게 하였다‘ 

〔영인2H펙 556언 〔분류r괴딘 지 단(.!:::~~) 

3η경기 도관찰사허후에게 초수를 찾아보고히라고 다시 교유하다 

세좁 104권. 26년(1444 갑자/영 정등(도11:19년 1 5윌 19일 무진 2번쩨기사 

경기도판장λ쩌敏짧쩔i!8 허후에깨 교유 따른， 때가 틀으니 통진현G퍼댄% 

에서 묶이 생솟아 오른다기로， 판승운원사 이사맹C'tCIli밟과 대호군 박강(朴퍼 등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초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김포현(~ì剛심 사람은 와서 얄 

렸는데， 동진현 사람은 와서 얄랴지 않으니， 이것은 수령이 구황하는데 여7까 없 

어， 전일에 〈초수를 보고하라는〉 유서(;命입)의 뜻을 민간에 효유하지 옷한 것이라냐 , 

전의 유사에 의하여 마땅히 각 고을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주지뻐);01시카되， 소요 

하게 하지 말며， 만일에 알리는 자가 았거든 즉시 계달하거I Bfi*."하였다 

〔영인본]4채 557간 〔분류]'덩정 지방쟁점(1강기行llX)j*괴석→지역(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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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전이조판서 박신의졸기 

서줌 105권， 26년(1444 갑자/영 정통(正1m 9년) 윤7윌 ↑2일 기축 4빈써기사 

전 이조판서 박신(朴信)01 쏠하였다 선이회의 자는 경부(짜夫)이니 전라도 운봉 

(촌峰)사람이다 을축년어1 과거에 뽑혔고， 벼슬이 여러 번 옮겨서 사현규정(司흉쇄 

正)에 이르렀을 때에 태조(太~i[)가 제군부(諸君따)들 설지하니 , 그는 중땅장(rþ~p 

l얘)으로 군부도사C"'띠해휴)를 겸임하였으며， 예조와 형조의 정랑(ïE~P)을 역임하 

였다 

태조가 즉위(~nj꾀하었을 매애는 그에게 원종공신띠~{íÏJ지댐)의 칭호른 주였으며 1 

다시 봉상소겸(종힘少lF~)ol 되고1 여러빈 옮기이 감문위대장군(밤門쩌大~ft'깅I) 검 

사헌중승(리낀中]sJ이 되었으며， 좌잔기상시(左때원합f↓). 성균대사생〔成펴大司成) 

에 전입되었고， 기묘년에는 형조전서(에땐典홉)에 승진하였다 

태종이 왕위른 계승한 뒤에는 밸탁되어 승추부얘i폐m 좌떤경지(左낌1않듭)에 임 

명되고， 신사년에는 우대연(右代듭)에 옳기였고， 이듬해에는 특히 사현부 대사헌 

에 임명되었으며， 껴lul년에는 판광주목사(*1펴”얘@며)로 나갔다가， 갑신년에는 개 

성유후(B태IÞxflil&l와 한성부윤(생j에해尹) 승녕부윤〔짜~府尹)음 역임하였다 

을유년에는 잔지의정부사(參知，UXI7i범)가 되었다가 곧 다시 대사헌에 입명되었 

다. 간언(떠듬)관계쿄 아주현(牙州쐐)의 수렁으로 펌직〔맺.\W되었으며， 냉술년에는 

옹북연 도순문촬리사(束北而경ι‘問察理f때에 임영되고， 정해년 여름에는 참지의정 

부사로 되었다가 겨올에 곳조 판서호 송진하였다 

무자년에는 어머니의 상(앉)윤 당하였으나 기복(起《잉하역 서북면 도순문찰리사 

가 되고， 기축년에는 또 아버지의 상(폈)음 당하였으나 기복되어 "1의정부사(j;P，없 

政府事)에 임명되었으며， 갑오년에는 호조관서포 전임되고， 을01년에 병조판서로 

옮겼다 빙신년 여픔에 의정부 찬성사(합E셉iJ~ 승진하고 겨울에는 이조판서로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잔성사로 되었다 세종(世宗)이 왕위를 이은 뒤에 다 

시 이￡판서에 임명되어 선공감제조(댐工ÿj~tÆii페.Q. 되었더니， 선공감 관리의 불법 

(不法)행위의 공시.(j폭精)에 관련되어 통진현(;띤때써써에 귀양살이 한 것이 모두 13 

넌이나 되었다 임자년에 소환(검형)되었다가 이떼에 이르러 졸(쭈)하니 나이 83 

세이다 

부음(뢰감)이 들리매， 철조(웬때)하고서 지조(致뛰)와 사부앵째맹)하였다 시호(끊 

E빠를 혜숙〔펀밟)이라고 하였으나， 너그럽고 유후(생염)하며 자애롭고 어진 것을 

78; 김포실록 



혜(띤)라고 하며， 마음윤 한결같이 굳게 가지고 견단성이 었는 것을 숙(!f\)이라고 

한다 신(信)은 타고난 성품이 관후<PJ1)하고 풍재와 위의뻐따)가 대단히 뛰어났 

다 

몽진현(비래**)의 서쪽에 갑꽂(r꺼범)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오고가는 사람플은 

반드시 물속을 수성보(썼十步) 걷어가야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고， 또 배에서 니1 

려서도 물속을 수십 보 경어가야 언덕에 오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얼음이 얻고 

눈이 내멸 때연 결 다니는 나그네들이 더욱 고풍을 당하였는데， 신(fCj)이 재산을 

의연(홉읍)하고 고을 사람틀을 이끌어 양쪽 언덕에 동「응 모아 견을 만플였다니， 길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공로를 힘입고 있다고 한다. 아듣。l 았으나， 이릎을 

종AJ(從읍). 증우(從뽕)라고 한다 

[영인본]4잭 57(얻 〔분듀r인딛(A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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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청주지역의 옥채굴을 금하는 수교문구를고치게 하다 

세증 106권， 26덩(1444 갑지/영 정동(iEiJtJ 9년)10월 26일 {닌미 2빈띠기사 

암금이 승정원에 이르가료， “옛날 고려매에 원세조(元世7삐에게 옥띠[玉껴씬를 바 

지었디나. 원나라 관리가 진짜 옥이 아니라 하여 죄주가릅 청해 야흰즉， 세조가 

말하기를， 해외(따싸)의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바쳤으니 무슨 죄가 있느냐 죄주지 

말리 ,’ 하였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당 고종엠흙;T;)에게 풍{옥띠 [IUî혐]를 바 

쳤더니 세상에 드문 보불이라고 칭찬하였는데， 그 뒤 나파이 한재(무jJ;j가 생기매 

모두듣 이르기들. 나라의 세전([떠마)할 보배를 가벼이 내보낸 탓￡료 그러 된 것 

이라/고하였다， 

내 일찍이 판한 일이 있거니와， 이 옥대틀을 다든 나라에서 얻어온 것이겠지， 

우리 나파에서는 옥이 난 일이 없다， 지급 수원(水꺼)에서 냐는 욕으로 악기(잇검:;) 

륜 ~떨어 보았으나 단단랴고 정확하지 못하니， 01것은 돋토서 옥과 유사한 것이 

지 옥은 아니고 성전0서 1 1) 의주(꿇써)와 황해도에서 나는 칭옥 황옥 백옥은 수 

원의 옥에 비하변 조금 낫고， 지금 서울 김포(金씨) 청주(ì웹11)에 옥 나는 곳이 

꽤 많으나， 그 품질이 칭옥 백옥 ‘ 벽옥(첼玉)과는 아주 다르다 

내 생각으로는 청주에서 나는 것이 진짜로 여켜지나， 그러나 앞서 의정부에서 

옥 재꿀윤 끔하는 수교(포행에 진옥(，D;玉)’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참으 

로 진짜 옥이연 진옥(따玉)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진짜가 아니면 어찌 후 

세에 웃음거리가 되지 앞갱는가 마땅히 ‘진옥(쉰王)’ 이약는 운구륜 고쳐서 ‘옥갇 

은 돌[íJ;(]i之:fil 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과연 이것이 진짜 옥일진대 뒷사람툴이 

보고서 "1"극 장 블-놨다 고 할지라도 역시 해로올 것은 없다 ” 하였다 

[영민돈Jt，긴 59Î민 [은류]‘역사 고사(겼 υ) ，‘강업 깅신ι'， 11'/ ’E얻 hg\}~~::-~\r미심갈 장인구 

(응~ù낀11'의고 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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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경기 도관찰사가조전해 온곡식을백성들에게 나누어 줄방법을아뢰다 

세증 106권 26넌(1444 갑자/영 정등(되에 9넌) 12월 23믿 무진 3번1세기시 

정기도관찰사 혀후가 와서 아펴기룹， “신이 본도(木1꾀의 인구(A口)로써 끔년 

가을에 배로 설어들인 곡식[ì빽낌잉응 계산하여 보오니 태만이 부족하므로， 반드 

시 서울에 있는 미곡(米짧을 니두어 주어야 그들응 구지1하여 잘띨 수 있겠/、댄니 

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전(핍셉)해 온 곡식은 지긍 판이 연었기 때문에 모두 강화 

(江1도) ‘ 등진(jffiì:jt) 인천(仁;1 1) 교동(챔f껴) 등 4고을에 았사오니 , 만약 그 조전해 

온 곡식을 4고을의 백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균자감(;r[j~언:0 곡식을 주기 

로 하면， 도성(都돼야 이동(以東)과 이북(以北)의 기빈(이Ljj! l들은 서율을 지나서 강 

화 인전 ‘ 풍진 교동의 4고을까지 가서야 곡식을 받게 뭔 것이니 매우 노고와 

페가 된 것이고， 또 조전해 온 곡식을 4고음과 서올 인응이값터)의 백성에게 다 나 

누어 주면 다른 고을 멕성들은 멀리 서을까지 와서 서을의 곡식을 받아 가야 할 

것이니 역사 곤란할 것입니다 

신은 천하옵건대， 조전곡(댐햄앓 2만여 석은 내년 용을 가다려 군자감(따'i'l뿜 

어1 실어다 바지고 서울에 있는 곡식 2만여 석을 지급 곧 나누어 주연 도성(都I쩨 

이서 (i자띤)와 이남(以南)의 백성틀은 4고읍에서 받아가고， 도생(쩌}뼈 。1동(以束)과 

이북(以~t)의 백성들은 서울에서 받아 가게 하면 거의 양편이 다 편"1하고 폐가 없 

을 짓입니다하니， 임금이 송정원에 영하여 의정부와 의논하여 안21라고 하였다. 

[영인은]4잭 611얻 〔넌류j‘고등 수문(;κ;~II'윈살 시금끼ι시r군사 잉짐(E~t)/’구c， (1찌 

조선왕"실록O 서 찾은 김요이야기 /81 



41)청주， 김포의 옥을사사로이 채취하지 못하게 하다 

서1증 ↑ 20린， 30던(1448 무진/영 정동(lEí처 13년) 5월 7일 신묘 ↑댄쩌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칭주(í펴州) 검표(金íilìl 등지에 옥(玉)이 산출되는데， 복 

어 m~li빼에 쓰기에 적함한 물건이오니， 벅동(J(j피)에서 /산출하는 옥의 여1에 의하여 

사람들의 채취하는 것을 급하여 사사록이 쓰지 못하게 하소서 또 벽옹의 옥을 쓰 

는 것을 금하는 것은 여러 번 조령(jll令)이 있었는데， 모리애들이 가만히 숨어서 

채취하여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니 대단히 분편합냐다 

이제부다는 여러 곳에서 채쥐히여 미미하는 지는 (대병둘(太"!lW))에， ‘용봉(댄 

Jiî)의 문재블 급하는 것을 어기어 장함히 JII 쓴 ÃF 의 여1에 따라， 관민(官民)은 각 

각 장(찌 l백에 도(짧 3년을 저하고， 공장(T[)J:)은 쟁t;l:) l백 대륜 때려 등-렬히 

정겨1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잉 0'콘)5"- 64언 [은τ;) ‘f-;t;: →서김 믿지 

42)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감독관리에 대해 상신 

하다 

세증 121권 30년(1448 무잔/영 정등(또i딩 13넌) 8필 27일 경짙 1번써기시 

의정부넓\AIl누)에서 병조("'.댐)의 칩정에 의기하여 장신하기를， “영선(JiJa)은 국 

가의 도도「을 막는 기구이므로 비!를 젓는 아냐무를 사사무 떼지 뭇하토록 이미 일 

찍。l 입법을 하였는데， 무식한 부피틀이 가만히 서로 작벌(페í.U하여 혹은 사사 "H 
른 젓고， 혹은 집제복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겼으니 심로 염려됩니다 지 

금 연해(i감밟) 주현(州WJJ의 여러 심[표]과 각 꽂(볍)의 소니무가 장되는 땅음 방문 

하oj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본문중략〉 흥진현(꾀i'1’쩨)의 고랴곳(古뿔범). 대영꽂 

(大BJj볍) 어모로U↑毛걷l ， <본문중략〉 

상항(上rp) 주현(，I1J~짜의 도(훌)와 꽂($)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 

는 것을 염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노 감사(밟피)로 하여급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암) 만호(펴戶)로 하여금 감득 관리하고 배양 

하여 용도가 있을 매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잉인온15잭 96펀 [ë"，~r군사→균JI( 시 김lr고ε 수딩(;);ι)r-6~ 입업(사，~Ir사법 엽서:;t끼) 

82/ 김표성R 



43)김종서 · 남지 · 윤형 김효성 안지 • 이변 · 조수량 • 김문기 · 김연지 
에게관직을제수하다 

에증 123권， 3↑딘(↑ 449 기사/명 정등l ïE\fc) 14년) 2윈 1입 임자 2번째기-'1 

김종서(金까f씨플 의정부 우찬성 지준추관사 겸 판벙조사(~nm*r검'MÎ(씨兵‘"1')') 

로 상고， 냥지(험홉)를 판중추원사(씨'1'센따']>)로， 윤형(尹써)응 공조판서로‘ 김효 

성(싹;캄빼을 지중추원사로， 안지(훗止)른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변(추}낌을 형조참 

판으로， 조수량Q연j쩍良)을 사헌부 대사헌으료， 김문가(金文권)릅 겸지영조사ÜRtD 

!t:i혐事)로， 낌연지(金댈技)플 겸지형조사로 삼았다 

엄금이 권저1 안지(安止) 등의 편찬한 {고려사(딩원史))가 보태고 깎은 것이 공 

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찬(값뼈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안지가 지춘추판사로 있다 

가 종서로 대신하게 하였다 윤형은 대사간이 되어 하는 일 없이 보기만 하고 건 

백(建미)히는 8까 없였다 일씌이 통련(rnJ列)과 더불어 얀을 의논하다가， 임곰이 

힌문(話間)하게 되자， 처음에는 의논한 것과 갇지 아니한 듯하여， 동렬틀。l 근심 

하였티니， 이에 이르러 판서에 오르미1 ‘ 스스로 잘 되였다고 여겼다 

겸판이조사ffifl)更땐事) 바종우(사從1밍)는 농장이 동진(hll업>)에 있었다 이극효 

(주파孝)가 일찍이 현감이 되어 부역(iJi\i!):)을 조긍도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종우 

(찌뭔가 왼망하더니， 극효가 중시(重랩에 올라， 고(考)가 차지 아니해서 경관(값 

官)으로 뽑하고， 인해사현 감찬이 되었디 

극효(克쭈)가 망주(房士)가 되었￡니， 우려I1 5품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데， 종우가 

해주판관(i용)땀iJ'ê!’)으로 나가게 하미， 극효가 어벼이가 늙으면 먼 지방으로 보내 

지 아니하는 범에 의거하여 딸을 올려서， 고치기른 명하니， 이에 이르러 증‘우가 

성균주부(JI!:J딩注~m포 강등 제수시켰다 

【영인은J5잭 li7민 [문류]‘인시 임던11:1:)1'인딛(λ!이/‘역샤딘사(、 :-i:! 

조선왕조실혹에서 잊은 김표이야기 ;83 



44) 김포현(金뼈縣J 

지리지/경기/부명 도호부/김포헌 

영(令) 1 얀 본래 고구려익 금포현(맑뼈縣)인데， 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장제균(長뿔웹)의 영현(~굉씨!J，)으로 삼았고， 고려 현종(~끄宗) 무요에 이내 수주(힘州) 

임내이王內)에 -낱이었마가， 병종(明宗) 임진에 바로소 감무(짧Jj)를 루었으며， 신종 

(神宗) 원년 무오에 왕(王)의 태애't}륜 현앤J0 땅에 묻고 현령관 %令검)으로 승격시 

컸다 

본조 태종(太示) 갑오 8윌에 양전현(陽川縣)을 혁파하여 본현(木!Il!，)어] 합치고， 

금양현(:iÍi:[l場빠이라 하다가， 10월에 다시 양전을 급천따川)에 합치고， 김Æ현은 

혁파하여 부평부(홈*府)에 블이었다가， 병선 7윌에 다시 현령을 두었다 

사망 정제는 등쪽으로 앙친에 이르기 15리 1 서쩍으로 동진띠많)에 이르기 20 

려， 남쪽으로 부평에 이프기 7 '-'1, 북족우로 한강[大江]어] 이르기 15리이다 

호수가 3백 18호， 인구가 6백 51 명이요， 군정(피J)은 시위군이짧軍)이 2명， 

선군(船후)이 59병이다 토성(上jì) ol 301니， 정(옛” 장짧) 급(윷)이요， 망성(亡 

始이 1이'-1， 안(강)이며， 촌성(村뼈이 l이니， 공(公)이다 망이 가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기후는 매다가 가까와서 임찍 따풋해진다 

간전(펀田)이 3전 32결(*1;)01요， [논과 밭이 반반이다.】 둠의(土宜)는 오곡과 

조 • 수수 • 팔 녹두 • 메멸 • 뽕나무 상U，j;jJ ol다 어랑(쟁갖)이 l곳이요， [숭어 

민어 • 굳 · 미네굴이 단다 j 영소많l2~，떠가 2곳이다. 봉화가 2곳이니， 주산(主Ilr)과 

〔서전우로 등진(않밟) 주산(主山)에 응하고 동쪽으로 양천(陽JI J) 개회산(閒花띠)에 

응한다J 백석산(É!石山)이다， 

현(엉폐 서쪽에 였다. (북쪽으로 통진(챔벼) 약산(행U J)에 응하고， 남쪽으로 부평 

싸리꽂이[빠申]에 응한다 ] 조도빼폼)[현재쩌 캄f쪽 강(1) 7않더1에 있는데， 선공 

감(챔I앞)의 풀갓[후폐이다 ] 

〔잉잉온]5책 622믿 

84/ 검표실녹 



45)동진현뼈律縣) 

지리지/경기/변펑 도호부/등진헌 

온래 고구려의 평유압현(1'"며대 %인디[ 신라가 분진“3'-ìl‘) [앨맹(一名) 북사생(~t잉 

뼈】으모 고쳤고， 고려가 지금의 이등으로 고쳤마 수안현(수깃nJ은 온례 고구려의 수 

이홀{해찌낌인더1， 신라가 술성현O，j(;l.r，!)J1l)으로 고쳤고1 고려가 지금의 이듭으포 고쳤 

다 동성현〔끊여야~)은 본래 고구려의 동1 홀현(꿇了낌?쩌 〔일영(→名) 등〕산현(파1I써J] 

얀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위의 3현이 선라 때에는 모두 장게군(표해빼 

의 영현(jl껑~~)이 되었고， 고려에 이르려서도 그대로 수주(샘t페 엄내따內)에 붙이었다 

가， 공양쟁뽕옳王) 3넌 신미에 비로소 통진감위펴대밟찌틀 두어 수얀(守강)과 꽁싱 

댐단뼈을 이에 움였고， 본조 태종(太"、) 겨1사에 예(1째에 의하여 현챔 ，~JJ:암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통쪽으로 감포(金깨)에 이르기 11 리， 서쪽으로 강꽂이[fj1버]에 이 

르기 5리， 난쪽으로 부평에 이르기 26리， 브쪽으로 조강@!ìI)에 이르기 7리이 

다- 흐수가 4백 58호， 인구가 9백 71 명이요， 군정(í]I丁)은 시위군(íμ쉬í]I)이 6명， 

선군(船댄)이 l백 만(뭔.) 10명이다 복현(*}~~、)의 토성(土~'l)이 2이니， 석(石) 강 

O)il 이요， 망생(亡@침이 l 이니， 양(핍이며， 없어진 차성[亡;채엠。I 2이 y ‘ 김 

(吉) 종(핑)이요， 망래성(t:來姓)이 1 이니， 이(주)이벼， 없어진 촌성[亡.)t!<뽀]이 l 

이니， 구(애j이다‘ 수안현(守安띤서의 성@봐이 3 0 1 니， 윤(尹) 이(李) 안(숫)이요， 

내생(來애니이 1 아니， 오(吳)이며， 망성(亡4힘이 1 이니， 진(I:;li)이다‘ 동성현의 성 

(!ct) ol 4이니 , 도(1m . 우(祐) 부떼h 이(썩)요， 니1성(來姓)이 2아니 r 강(I !t) 백 

(白)이다 땅이 기픔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간전(챈田) 이 5천 3백 61견 

(結)이다 〔논이 조금 많다.l 토의(土효) 는 벼 조 - 기장 콩 팝 메말이요， 로공 

(土률) 은 지초(공후) 이며， 약재(핏材)는 사자발쑥이마. 염소댐所)가 3곳이요， 어 

량(H휠갖)이 2곳이다 〔주로 숭어 참지 미네꿀 ‘ 알새우[白Irxl가 난다J 

조강(祖w은 현C~쩌) 북쪽에 였다. [나룻애가 있다 황대구[해大미]가 니는데， 

〈이 고기는〉 다른 곳에는 없으므로 선덕(힌핑) 매에 명나랴 사신이 황저1의 명으로 

와서 구해 갔다.l 봉화가 2곳이니 , 주산(主띠)과 〔통력 으록 검포(金패) 주산(:t띠 

에 응하고， 서쪽으로 강화(ìI첼) 송악(松파)에 응한다 ] 약산(헛IlJ)이다. 현씨~) 남 

쪽에 있다. [서쪽으로 강화 한미성[大랴l찌어1 응하고， 남쪽으로 깅포 백석산(iJ 石

띠)에응한다] 

〔영인븐]5잭 624민 

조선잉조설록어 서 찾응 김표이야기 ;85 



46)상호군 김시우를보내 주본 3동을받들고북으로가게 하다 

세좀 33권， 8년(1426 영오/영 선덕(효 1 년)7윌 1일 임진 6번때기사 

47)병Lf라에 북낸 마적 여아 다반을지을 출 아는부녀에 대한주본 

세증 37권， 9년(1427 정미/영 선덕(효 슨) 2년) 7윌 20일 영으 4번써기사 

48)충청감사정인지가흉년구제의방책을툴리다 

세증 74권， 18넌(1436 빙진/잉 정동líHi'll 딘) 7월 21일 갑인 2번써기사 

49)찬성 신개가헌릉의 비문에 무인년 기사의 문구가사실과다르마고상언하다 

서「응 82권， 20던(1438 무오/명 정통(正셈) 3년) 9월 25일 영으 1번써기사 

50)의정부가공법의 편의성에 대해 야뢰다 

세좋 90권， 22딘(1440 경심/영 정동CiHItI 5년) 7월 13일 계숙 5번1새기사 

51)경기행끓 

지리지/경기 

52)부펑 도호부(좁平都찮떼 

지리지/경기/부펑 도호부 

53)강화도호부 

지리지/검 711강한도호부 

54)~전현 

지리;;11경 711부핍도흐부 

861 긴표싱등 



4. 문종실록 

1)의정부에서 봄 · 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구워내도록아뢰다 

문증 3권1 즉위딘(1450 경오/영 경태(뒀싸11년 1 9원 19잉 경신 8인써기시 

의정부닮뻐11에서 병조(f평)의 정장(1'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균기감(，Ii쩌 

l펴에서 염초@십떠)른 구워 내는 망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용펴)에서 도회(하0)른 

두고 일정한 장소[양所]록 정하였으니 , 다만 도회(X~η'，)의 응(ß)만 해따다 폐해를 

받윤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폐*:，)이 길이 멀리 멀어져 았으므로， 우릇 염초% 

이j')에 소용되는 흙과 준"1해 두었다가 쓰는 장물~ttt)])응 수송 운t안동}는 주음에는 

온 경내(핸j지)가 소요%침씬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f써)하니， 청컨대 지 

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센싹)틀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 까음에 l 

도떠)의 J도회(웹會)에서 염초(씹쩌)블 구워내게 하고‘ 한 자벼 돋띤 처음부터 다 

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μj하도폭 하소서 

경기댄없는 양전U써)11) 김포(싫띠) 등진(꾀때) 강화{tI'lt) . 교동(힘떼은 배 

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ß)하고， 과진(잉 111 금전(션JII) 얀천(仁川) 고양(펴 

11m 부평(富平). 안산(횟山)은 길이 멸지 양으니 모두 사표국(司었同)에 흙을 운반 

하게 하고. (본문중략〉 

또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와 사사(츄UJ 원판애죄홈)을 저1외하고는 민호(R戶)에 

게서 흙응 가져요지 못하도꼭 하며， 그 소목이3념，)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1하여 운반헤 바치게 하연 백생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m짧앓)에서 미려 병조(兵핍)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 

(해쉽)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농한기U:1대뼈)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어1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r.~센F띠의 수영(守令)이 미라 먼저 조 

시(샘뾰)하지 못하어도 또한 계문(양때)하여 과죄(H맹)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X土m이 선뭔애밤~)을 받고자 공무(公JJí)를 평계하고서 백성을 침해 

하여 다단(쉴궤)한 폐해른 끼지거1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틀도 또한 흙응 운반히냥 

일을 꺼려서 염초IJ:십때)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 1>1 리고는 도회소(웹쉽f>!i)에 와서 쓸 

모가 없는 잡토~됩:)를 가지고 속여서 바지려고 꾀하는 사란이 자못 많으니 , 정컨 

디l 각 고윤에서 일쩍이 눈은 직임m"j끼윤 지낸 강직(미j디)하고 명민(대깐씨한 품관 

(品官)을 쁨아서 그로 하여끔 친히 취토(nx上)를 감독하여 봉합(핸써해서 도회소 

조싱원주실록이 서 찾은 김포이야기 ;87 



(행會JiJi)로 압송(맨l용)하도콕 하고， 그 작펴]이햄;;)한 장인(1lLA)과 능히 고찰(풍짤) 

하지 못한 품관(펴官)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시ijJt 'J>)의 기한은 봄에는 정윌 15일부터 시작하여 3원 회일(6다 H)에 마지도 

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윌 회일(1때)에 따치도록 하며， 

염호(씹떼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各폐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음 

비교 징험하여 그 중팩1시 가장 많은 사란은 품겨](돼附)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刻問)하여 과죄 (f4罪)하게 하소서 ”하냐， 그대포 따랐다 

〔열믿븐lô석 285~ (ε\'l’군사 근지τ 문사 둔익、잉 장。」ι 、) 

2)김포현렁 주숙손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문응 5권1 즉위딘(1450 경오/영 검태(0;，증)1 년) 12띨 9일 기묘 3번써기사 

김표현링(金뻐縣↑J-) 주숙손(샤바xw이 사조(깝때)하니 , 임금이 안견(피감)하고 말 

하가를， ‘수령(守令)을 제수하는데는 반드시 정선(뚫，짚)을 더하여야 하지만， 간혹 

그 직책에 마땅하지 아니한 자가 많다. 대개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쓴 

다연 거의 가(며)할 것이다. 너는 가서 삼가도록 하라/’하였다 

l영?!돈lô객 227만 [ ~ 류]‘킨j 뉴임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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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황해도 · 개성부 • 경기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치제하게 히다 

문증 9권 1넌(1451 신 01/잉 검타(!:쭈) 2넌) 9딩 2C일 을묘 2번째기시 

의정부(펴때따)에서 에조(꽤센)의 정문(믿文)에 의하여 아뢰기둡‘ “황해도(f!'WT: 

파) 황주(윗써 · 용산(Ji3\1!i) 등 각 고을과 개성부(1씨써꺼)， 그라고 경기 (J힘짜)의 풍 

덕G잉엔) 원평(멘平)， 교하(셋띠). 옹진(꾀11'1 등지에 각증 악병이 전진하여 서코 

진염되어 목숭을 잃는 자가 지옷 많아서 장례가 염려됩니다. 

옛사람틀의 재앙이 급박하연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여l에 의하여 위의 항무의 각 

처 소재지의 수령으모 하여금 전C핏)해 드렬 불품을 정결승1 갖추도복 하고 조정 신 

하 증에서 근후(펴댐) 한 자틀 택하여 황해도에 1 인(시， 게성부와 풍덕에 1 인， 

윈펑 · 교하 통진에 1 인을 나누어 보내고， 큰 고응에는 2' 3개소， 작은 고음에 

는 1개소로 하되 각 미읍 환자의 다소에 따라 임시(~짧!i)하여 날을 가려서 지지1 

(얹혔)하게 하고， 전현전(~nfð:)으로 하여끔 그 저1문(했文)을 짓게 하소시‘”하니， 

임금이 그대로따랐다 

〔영인돈]6석 438딘 〔문;;]‘ 1 긴t ν ê) 

4)영의정부사황희의 존기 

문증 12권.2년11452 임신/영 검터(음것) 3년) 2월 8일 입신 1번깨기사 

조싱멍'"실측에시 찾은 깅，，01이기 ;89 



5. 단종실록 

1)명하여 김점의 고신을도로주게 하다 

딛증 10 권， 2넌(1454 갑술/영 경태(뭉쪼) 5년) 3월 13일 갑자 2번새가시 

명하여 김점(金{합)의 고신(告당)을 도꼬 주케 하였다 김짐은 일찍이 장죄뼈J罪) 

듬 범하여 김포현(金벼냉짜에 안지('Þ'없)되어 있었다. 

〔영인은]6끽 GT7댄 [든류]’인사 ~2h["I:::_I!’시임→ 

잉경기도동진현의 여자가벼락을맞아죽다 

딩승 14권， 3넌(1455 을히/영 검E~W、항) 6넌) 6월 27일 신축 1번떠기사 

경기도 옹진현(힘l후縣)의 여자 운지It!j之)와 분이(써양)가 벼락에 맞아 죽었으므 

도， 향(칩)과 측문(祝X)을 내려 해괴제(따|￥쩔)틀 지내게 하였다 

[잉인"]7잭 41민 〔둔류l"고1섣-전기〔天잉JI"앙실 시급‘사싱 토속신잉1i:1(，1c1'"' 

9D! 깅므싣록 



6. 세조셜록 

1)경기 통진현시람봉산의 아내가 벼릭삐 맞아죽으니 해괴제를지내다 

제조 1 권， 1 딩(1455 을해/영 김태(';(1，) 6넌) 윤6원 20일 감지 3번째기시 

경기(京μ) 등진현(꾀패써) 사암 봉산(~;山)의 아내가 벼락에 맞아 죽으니 향(잔) 

과 축분(래文)을 내려 해괴지1에까↑꿇잉갈 지냈다 

[잉인온J7젝 65인 (C' f，r과각 지석(J:::: -[~) I‘시상 ?까신앙(:1:~~j，;'， [:ì) 

2)경기 관찰사에케 명하여 정종에게 매월 식량을공급하도록하다 

세조 2권‘ 1년(1455 을해/영 경터(깐쪼) 6딘) 8되 19일 잉숨 7번까기사 

경기관잘사(京짧없했f횟)에게 유시하기판 “이제 정종(껏r>rýil응 동진(illá꾸)으로 이 

배(fj;뻐하니， 자기 농장(않;it)에서 펀안하게 살도록 허용하고， 전에 내린 유서써 

까)에 의하여 깨월 양료(햄HJ와 잔구(p쩍!\)를- 주도록 하라 ” 

[잉입은P잭 31건 ("류]사업 갱덩끼되 1'\/ 인앙 ζ~{::.τ ‘능업 김딩딩티(느 끼 재정극성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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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어 분속시킬 

것을청하다 

서1 ，"， 2권， 1년(1455 을해/영 경태(풍흉) 6년) 9팅 11 일 계미 4번때기사 

벙조(兵엽)애서 야뢰기를， ''zf도(各펴) 연해 li냥 itÞ)의 요해지(양'ii;t며어l는 진(j횟을 

설치하고 진장(짜염)융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써명센에 

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않g에이 발생하여 변진G싫덴이 감히 이 

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미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행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윤 수 없습니다 칭컨대 내지(內ttIl)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 

(巨&폐응 설지하고， 근방(i[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1'훨) 좌익(左칩) 우익(右줬) 

어1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약I~l)을 나눌 여라 고을과 질목lWí日)은 뒤에 갖추어 

기꼭하였습니다 

1. 정기(京싫)의 광주도않川 1i1끄는 그 중익(中랬)을 광주O없1 1) 이천(지])1 1) 양 

근(쩌↑밍 양지『껴웹)로 하고， 좌익(左줬)은 여흥Q짧멧) 전녕 ()II쌀) 지평(뼈'1') 

음죽이S竹)으로 하며， 우익(右꽃)은 안성(安뼈 ‘ 진위 (1)빼(). 양성떠뼈 • 용얀Iffë 

仁). 축산(竹ψ)으로 한나다 다응 양주도It1l1H엽)는 그 종익을 양주(찌州). 원평 

(fl띤1') 포친(抱)1 1) 직성따때 가평Ihrr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胡웰). 마선(따 

머) 영평(，Ì<平) 연천(뼈)11)으록 하고， 우익은 풍막(옆íf) . 장단(효폐) 임진(며 

ìt) . 임강(떼1江)으로 합냐다 다음 부펑도(핍平폐는 그 중익을 부핑(쿄平) 인전 

(仁川) 양천(陽川). 금천(꺾JI I) 고양(파찌)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껴t패) 남양(南 

陽) 안산(갓山) 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표(金벼) 교하(장可) 통진목신 

뼈험없때 교동(용빼 강회H江華) 개성부(冊城府)로 합니다 〈본문중멘 

〔잉인본J7척 86언 [己류]’군사-지암군(ιC方 llil!‘군사 군짙(?3!j， j’덩짐→지빙텅짐(낀方行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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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현부어서 아전을다스리지 못한동진현감송경의 파직을청하다 

세조 4권， 2년(1456 명자/영 경태(1;질) 7년) 5월 8일 벙자 4언씨기사 

사현부에서 아펴기흘， “등진Gillill)의 아전 득성(점IJx) 계산(젠山)등이 관가의 위 

엄음 ‘끌어서 가난한 백성듭2 집해하여 5호(쥐]3)를 유랴 (ì꾀뻐하게 하였으며. 또 

계산(않ÚJ)이 양가(ßtii<)의 딴과 관가의 계집종을 정으로 삼아 거리낌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여도 현감 송갱(宋Jí))은 느라고 흔미(롬굉)하여 능하 저1어(세IJ힘O하지 못하 

니， 칭컨대 직책을 파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았다 송경이 안악 군사(강돕맴']l) 

에서 퉁진으록 옳겨 임용되었는데， 그가 안악에 있을 매 고과(考짜)에서 연탈아 세 

번 중(中)이었으니， 으러1 파띤되어야 하였으나 。}듬 송익손(末益w이 〈정난(柳:m 

공신인 까닭에 파면되지 않았었다 

[잉:'1본)7:t!j 131먼 【분류]’인사 관2 1\ 'ì~';:r_)! 깅접 지잉덩{;(긴方 i) }j)jι시엉 Q딩(行?川/γ흐구(戶미 

5)난신들의 전지를종진과대신들에게 나부어 주다 

세조 7 권， 3년(1457 정축/밍 전순(치'，) 1 년) 3원 23일 벙숫 4번l새기사 

이휘(李찌찌의 평산(平ID) 전지를 가지고 양녕대군(~ι연大겸) 이제에게 내려주고， 

이유(주쩌)의 당잔댐fW) 전지‘ 성삼문(成三뼈)의 탕진Imìlt) 전지 양주(陽州) 전지 

는 임영대군(~없융大君) 이구에게 내려주고， 이휘Wl!헤의 펑산(平山) 전지는 효령대 

문(孝젠大君) 이보(李f써)에게 내려주고 아지(阿只) 권자신(템自행) 조청로α건1i!J' 

老). 황선보(쉰폼행) 윤영손尹令f짜)의 흥주IiJt州) 전지， 권저(해팎)의 풍기(많겠) 

전지는 영응대군(水댐大강) 이염(주f싱에게 내려 주고， (본문중팍〉 

유←응부(떠맹추)의 포천(’'ElJ IJ) 전지， 아가지(何加之)의 김포(i인!lìl 전지는 우찬성 

c{ja싸) 신숙주(申뻐!↑꺼에게 니l려 주고， (본문중략〉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 

는 이올러 가재('i<M)도 내려 주었다 

[영인은]7잭 188연 〔딘류]'잉싱 사긍익)/'앙설등진(:-r:J밍/낀런-정연("상)/‘농업 진끼(또세 

조선왕'"실록에서 잊은 김포이야기 /93 



6)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 • 좌익 •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닫鎭)을 설 

치하다 

서l조 9권， 3년 (1457 짐즉/멍 전순(天띤 1년110월 20일 검슬 2언짜기사 

l성:ε에서 아뢰기를， “이지1 전지 (f영듭)를 받들어 제도(짧J회의 중익('1'렁) 좌익 

(左짧) 우익〔右짧)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짜)을 션치하여， 소속된 바 

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겨]문(’전nm합니다 〈본문중략〉 

경기찌X잃)의 수원진(水JJj많D에는 부핑Itl'平) 안전(1 川) 급천(션JI I) 얀산(깃 

山) 남양(南陽)- 진위(서J，j) 인성(支찌 양성(없뼈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01'11'11 

~m에는 양근Ir\딩썼) 지평(!ill:平) 천냉(川렌) 이흥(댐멧) 음죽(앉竹) 숙산(t'r 

山) 이진(에)1 1) 양지U껴}1f) 용인(뚫Ij을 속하게 하며， 양수진(楊川lf0에는 연천 

(파JI I) 마전U빠fIl) 진성(써\\J() 원핑μ넌끽) 교하(交河) 고양(ri!il\%) 수펌(水 

Zji) 포전(핀JI I) 가평끼U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江피당폐에는 김포(金패) 앙진 

애llJlI) 통진(댄대) 교동(흠째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W，j때률)에는 삭냉(때월) 

임진@i，태) 풍덕(잃찌)을 속하게 할 것업니다- <본걷숭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몬]7깐 23D핀 [', 칸 J'군사 --'강、;ε;FX lr근사-지방군(ti!1;"ι )/‘둔시 관잉 껴) 

7)까닭없이 아내를버린 송현정 이견신을 외E뻐! 유배시키다 

세초 13권， 4딘(1458 부잉/잉 전슴(갖펴12년17딩 29일 강인 5번써기사 

종부시(宗잃#J에서 아뢰가픔， ‘송현정(빠h뾰[J 이견신(수많도)이 까닭없이 아내 

를 버리고 통진(페1한)의 집으로 보냈다가， 일이 발각되어 핵문하게 되자， 죄책을 

연하려고 일찍이 계픔샘잉)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통진Iltúi$:J에 가서 아배를 

데라고 돌아왔으니， 정컨대 성상께서 재검(흉앉)하소서 ’하니， 명하여 고신(ffij'j-) 

을 거두고 외방(싸方)에 유배li顧미하게 하였다-

〔잉믿본]7석 282민 【븐감〕‘사.，-ζ; 닝/行πII! 인사 E리(끼 f-i:)，'"낀소 띠끼J 징F윤2_!':t"~;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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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병조에서 전국의 역의 정비에 대한 일로아뢰니 따르다 

서조 19권， 6딘11460 경진/잉 전슨(天1 검) 4던) 2윌 5일 입자 4빈때기사 

병조(목낀)에서 아뢰기를“‘여러 도(ill)의 여러 역(~'f，)에 역승αl?Is)윤 없애고 찰 

방(씬파)을 두고서 휴은 한 도， 푸 도， 세 도， 네 토글 O뉴울러서 하나의 도모 하였 

으나， 역로(딱路)가 녁무 멜어서 때때로 순시(i.N，~JD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찌 

까)윤 마고 왕래하는 자가 한 도라고 생각하여 원근(~파)을 헤아리 "1 아니하고 수 

일정(왔日f되융 탈려서 지나가다가 인마()\띤)가 항께 곤폐(~셰i에하여지나， 그 폐단 

이 작지 않습니다， 

칭컨대 경기댐짧와 응냄도(下三펴 여러 역댄'1')의 멀고 가까~'"'음 헤아려서 도 

를 나누소서 경기댐용잉의 중람도(퍼시피 소관{f꺼끽)인 인전부(i::JIIITJi의 중럼역 

(띠林짧). 경선역(慶新S찌， 금전현(션)1 1써”익 반유역llIit'fl.líil ， 양천펀(~끼111m의 남 

산역(所1[1쩨‘ 통진현(通律mÆ)의 종생역(애l써쩌， 부평부(J:î'l'!Tf)의 금윤역(;0써짝1 ， 

〈본문증략〉 창락도(겁樂휩)의 소관1Ji(r읍)인 7역(댐)과 안기도(훗奇펴)의 소관1Ji(r 

)~})인 12역애，1을 합히여 한 도로 하고 안기도(갖좀펴)라고 칭하여 본도(木ill)의 

찰방(察김~)2_로써 옛난 그대로 이플 맏아 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잉민연】7적 367연 〔분류]‘고등 육문I，，，，~I!‘낭정 지빙딩정[샌方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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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끼 관찰사 이극배가김포현의 묵은 땅을 경작히는 것에 대해 아뢰다 

세소 24권， 7년(1461 선시/염 전순(치'~) 5년) 4월 11일 신사 3번써기사 

정기관살사(京뚫챔쩌페 이극애(주克t폼)가 와서 아펴기늘， “감포현(金께뛰) 걸폭 

(εi벼)의 욱은 땅을 당번선군(협짧/싸[디)을 부려서 정종냉다휠하는데， 지긍 씨 뿌리 

는 것이 이미 늦어서 능히 cl 간지 못한까 두렴습니다‘ 또 선군(없뚫)을 부리면 농 
우(않牛)와 가겨I(짧械가 없으니， 청컨대 근방의 백성으로 소 았는 자블 정발하여 

모아서 이를 갚게 하고， 판정에서 구딘iHl :1꽤응 준다연 역λK11事)가 불과 하루나 

이을이민 이루어지게 됨 것입니다“하니， 진교(!염Jù하끼플↑ i 경(~띠)의 말이 옳다 

다만 가을이 되어서 얻는 바가 그 소닝1한 것응 보상하지 옷할까 염여된다 ”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그 수확이 많고 작은 것은 신(뽀)이 감"1 추축하여 헤아리 

지 옷하니， 마땅히 돌야가서 노농(老낀)과 더불어 숙의(우냄핑하여 아되겠습니다

하니 , 전교하기를， “민정 (IH)을 부"1되， 먹이지는 만라 ”하였다 

〔잉인곤J7 의 4::)9핀 〔븐듀]'3임 개간 세E 역(↑ 

10)처남의 처를 아내로 삼은 최부의 고신을 거두고 평안도 강계부로 사민 

하다 

시1조 28권， 8년(1462 잉오/밍 전슨(j\]~) 6년) 6필 14~김 정축 1번째기사 

사현부(피꾀(J)에서 아뢰가즐， ’‘김포(金페)사람 검호군(，":ì:끊軍) 최부(품피)는 그 

저남(꿇!)J)의 처(킹)듭 간응하고， 인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정컨대 고신(告짜)을 거 

두고 온 가족을 평안도 장겨l부Iì.工껴깨)에 옮기게 아소서 ”하나 , 그대로 따랐다， 

〔잉인논J7책 539 t::_ (은류]‘윤리二，/’ι • 인;ι~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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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주의 올적합상호군 김포요마등을본처도만호등으로삼다 

서조 30권， 9딘(1463 끼미/영 전순(치끼 7년 1 2월 28안 정해 1 만써기사 

구주IH州)에 사는 올적합상호균(J[ji(애上1ι10 김포요마(쇠씨폈](，)륜 본저 도만 

호(;f、]Æm퍼戶)로 상고， 사지(까t띠〕에 사는 옹승벅지휘(JCl~~입려'l! l) 염다내(샤多끼) 

블 본처부만호(本땀곱IJ Î!Ï戶)로 삼고‘ 보아하하다111m끼{可~)에 사논 션t한당 상호문 

(J[l(~H퍼덴) 임시을두(서!};fζ당)릎 분저 도만호(木j깐}폐ï0l로 삼았다 

I염인~]i써 인 〔둔류〕‘의E 이Cí l /연 1시 김인(E:U 

12)호조가경기 김포등의 노적을강경에 조운하여 베로바꿀 것을 청하다 

서l조 32권， 10년(1464 갑신/잉 전순(치，18년) ↑딛 ?3일 염자 2던 1.(’기사 

호조(p샌)에서 아뢰기를↑ “경기(평tJfl의 김포(金에ì) 동진(lL미1lI의 국둔전1111'"

IE)에서 생산된 도직(1m웠 4천20석을 강변lìI딩)에 노적(핍에';)했는디1， 만영 칩-에 

문이 붙어 념치면 반드시 젖어서 훼손(~!，'딩에됩 것이니‘ 챙컨대 정강(파江)에 조운 

(‘센페하여 사가IH;tfrl)에 따라 배[제]와 llf꾸케 하소서 , ’하LJ ， 그대모 따랐다‘ 

〔잉인문]7서 e06던 〔문드그〕 t:?j 전띠;←'Jl I ‘~ ν1긴 

13)호조가국둔전의 수획이 끝나지 않은김포현령을체임"5r지 말것을청 

하다 

서1조 34권， 10년11~64 강신/잉 전순(天 8닌 I 12진 5일 갑신 4번깨기사 

호조(戶맨)에서 아뢰기←을， ‘김포현령(金iilì찌까) 깅원효(소π老)가 국둔전(f죄여Ill) 

을 관리하다가， 지금 수확(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염(lWi王)되었으니， 둔전 

(ft;.山)의 소출에r배)이 반드시 측나기에 이륜 것이고‘ 또 진최(댔kiJ에 재자 중꽁 

(냐끽})얀 자플 파입(f，lH되하는 법(it)도 없으니， 정건대 처1임(파1:1하지 마소서 ’‘하 

니 임금이 그대교따랐다 

ι;딩~j; δ 딘 [~ :~:;、인사 끼← 시 ι c..: ;1 ν ;•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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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경기 관찰사심선의 김원효피출어 관한상소 

서조 35권 11 년11465 을유/영 성혹M成it} 1 년} 3딩 4일 신해 2번새기사 

경기관참사(京똥샘찔f;fJ 심선(ìtf1'í)이 글모써 아뢰가륜， ‘김포현령(金패%令) 김 

원효(金元쭈)는 본시 재덕(:1뺑이 없고， 한갓 교언(巧듬)으로써 의세(fi，양)하여， 

이 n] 근근(꾀1댄j하지 않은데다 또 염치어k싸，}u] 저 없어， 백성에게 펑렴(찌썼 하여 

백성의 윈망이 많으니， 청컨대 피출하소서 ‘’하니， 그대문 따랐디 

["'0→ι]，늑 lT/J'2~ [ι: 까r?J서-""_， 1→;← υ、ι 1 

15)사헌부에서 자격없는관리를 서용한이조관리를국문할것을건의하다 

세조 35권， 11년11465 을유/염 싱호l ifJ이tll 년} 3월 5일 입자 1번써기AI 

사헌부(히~M}에서 아뢰가플， ‘영동수령야、同7令) 단성수령(Jl뼈守ι써 등은 개 

월(홉꺼)이 지지 아니했는데노 까닭없이 기1자(ôxι)하였고， 감포현령(~íl찌M.令) 김 

윈효(쏘元추)는 고과(견돼9 성적이 연닫아 중(ýJ)이므로 산직(/뼈없으로 돌려야 uf 
땅한데， 호조(戶볕)에서 둔진(며田)응 다 거둔 뒤에야 제직한 것을 아펴었다고 이 

조Cæ_뱉)에서 지금까지 개자(않줄)하지 않았으며， 용강현렁(#1:1떼11，\:W:令) 캉혼(죠뼈)은 

전년에 순안현령U띤핫%令)에서 과직되었으며 무지](武才)릎 기록한 만한 것이 없는 

데도 급딩히 먼지 샤용a;}fi〉하였으나， 창건ε11 아조(중필)의 관리틀 극운하소서 n 

하니， 전교히기를， “너희들이 맏한 바는 진싣로 옳으니， 공사(公事)른 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듯하니， 너희들은 그 정상을 얀아서 다시 아뢰랴 ”하였다 당시에 어 

질고 어리석응을 문지 않고 사사보이 진압한 자듬 전용(떠1m한 까닭으로 이런 명 

(써)이 있었다 

[일i"온]7식 675딘 〔른뷰]‘인사[人~;}I’~업 진서 a:J:;:，)!’사빌-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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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조에서 제방을수혹하지 않은수령툴 처벌할것을아뢰다 

샤조 37권， 11 딘 11465 을유/영 성희llliill 1 년) ↑↑띨 10일 강민 3번，，1'-'가사 

호조(0센)에서 아리기블， “대선(:k~씨에 다만 제방을 수축하는 1섭만 싣고 수축 

하지 곳히는 자는 벌이 없기 때문에 수렁들이 조금토 마음욕 다하지 않아시 많이 

이지러지고 무너지니， 청컨대 이제부더 견고하게 쌓지 않은 자는， 수핑은 자급을 

내리고 해당 아전과 강고(많쯤)는 진 가등투응 변1상에 끊기소서 ’하니， 그대-，，- rrJ-랐 

마. 

또 아뢰71를， “강호KiI판) 풍진(;띠ìlt)의 사랑 가운데 베를 잘 부리는 자」를 사지 

(따知)리 갱히이 조선(패船) uH 한 척III다 각각 한 사람싹윤 정하여 선군(끼마li)을 

꽁솔하고 조전(펴I~~j)하여서 경강(mI)에 이르러 심은 딸응 매른 영수하손 자에거1 

주고 곧 빈 배플 가지고 툴아가는데， 그 결손된 쌀은 깨블 영수한 자에게서만 정 

수하므로 사지 (']η미란 자가 도용을 많이 딴니마 

청건마1 이제부터는 매 한 척I까다 λF지 두 벙윤 정하여 좌번(左，'fr) 우번(右;;，)으 

료 나누어서 좌번 사지는 갱강에 이르려 배릎 영수"N늠 자와 더블어 합꺼1 싼윤 ill 
치고 우연 사지는 빈 배를 가지고 돈아가되， 만인 걷손이 있으면 아윤려 사지에게 

시 징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븐]7잭 7~2던 [문류r쿄5 수응CJ、L→:lf*능엉 수리딘성 지밍E정(:;J/Ti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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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η선전관정훈을추국하게 하다 

제주 39권. 12년(1466 영슬/잉 싱한(lu化) 2던) 7윌 4임 껴1유 2번쩨기사 

사헌부에 전교({파행하기플， ‘선전판(흐댐흠) 정훈(잉댐I[)이 외조부()'바!lY.) 임효 

얀(任z￥f二)의 점을 간응~-(~m)했으니 그른 추국(1따김)하여 아뢰랴 ’‘하였다 

정푼(껏따11)이 포대기 속에 있을 때부터 임Jî얀(任￥仁)의 집에서 길렀는데， 입효 

얀(까쭈i=)이 연로('1 경)하여 관응비(îJI즙혜，)란 소첩 VI、죠) 01 있으니‘ 정훈이 간동 
(까꾀)하였마 

인러(찌!I!)와 족당(欣피)이] 소문이 퍼져서 악자하게 그지지 않았으나 엄효인은 

이를 알지 못하았다 어느 날 임효인이 그 칩으로 하여긍 김포(싫버)의 슨장(村뾰) 

에 가시 추수이}(~j()를 보도꼭 하나， 첩이 말하기륜 “전(품)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가는 것은 마음에 편안치 못하니 , 칭컨대 정훈(형P리I[)과 함께 가도팍 헤 주소서 ’‘하 

므로， 임효인아 그대로 따갔다 

마침내 만께가서 한 빙벼1 같이 거저하면서 벚 탈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추 

잡힌 소문이 더욱 떠들었다 그 후에 정훈이 선전관(효댐흠)이 되었는데， 병조(쩍 

싸)에서 정훈이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하여 야고(下考)에 지하였다， 임금이 병조(兵 

면)에 묻기륜， “무슨 이유모써 이와 같이 하는가n 하니， 병조에서 사실대로 대답했 

우무로， 이러한 명령이 았게 되었다 

[딩인냐]3삼 292 [잉듀〕’암리 사이기김‘사잉 세딘J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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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병조에서 군기를상정하여 아뢰다 

서|주 39권， 12덩(1466 멍슬/잉 성l>)I.1\' lU 2년) 7윈 12원 신사 5번까기사 

‘성조μ민II{)어1시 군가(軍잃)륜 상징 C:f:，E)하여 아펴기륜， <본문중략〉 

파주(JJ싸11) ‘ 고양(;:1;，>%) 교하(交河) 용진6띠il')- 김포(oí?irlì) 양지(jJ&j깐) 삭녕 

(씨멸) 마전(따田) 영평 (;k平) 용인CITli仁) - 진위(펴댔) 양전(，씨 1 1) 지평 (1Jl: 

'1') 포전(j잉j川 적성(챔JbD -급전(션)1 1) 진냉 ()II닫，)- 연전(i꾀111) 음죽α꾀↑) 응 

성 (1'웰m 가평이n平) 죽산(竹ψ) 과천(밍)1 1) - <본문증략〉 

에는 각기 향ζL궁(%때리) 17장(찌， 마전W찌) 9부(해， 옹전(찌찌 8부(삐， 

장장(요씨) 7자루， 중창(내給) 10자루， 환도(J칭刀) 17파(l~)_ 궁현(딘任) 34개인 

니다 이상의 문기(펴멍)는 1년에 한 번 재호하는데， 기모는 2년 만에 한 먼 저1조 

합니다 상공(上릿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지진(힘η)에 간수해 두고， 갑주(며 1’I)와 

쟁(J;'ft)과 고각 눴끼)은 다만 거진(브ifO에서만 제조하여 "1치게 하소시 ’하였다， 

〔잉인콘JB꺼 32딘 [닐뷰 y군사 문기(긴;;1 

19)중성묵이 자신의 손을 자른중극호를잡아오니 국문하게 히다 

}이주 43권， 13년(1467 정해/영 성회(써化1 3넌) 7딘 8일 신미 2번꺼기사 

증 성묵(If뼈)01 중 극호(克浩)플 잡아오니， 임금이 영하여 형조(끼센)에 하옥시 

키고 그 당류(~JIT떼를 국문하여서 아펴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생묵이 강포(꾀)k) 

하고 횡려(짜텃)하여 남의 재물을 겁단하고 사탐윤 죽인 것도 매우 많았으므로， 백 

성을이 모두 괴로워하였였마 

김포힌감(金1'1써짧) 고태보(흠슴쩌ì)가 생묵{을 대침하니， 자옷 그 뭇에 차지 않았 

으므로 생묵이 이로 인하여 나쁜 짓음 하니， 고태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를래 

유나승(，댐ßI잉) 극호(克浩) 계천(뾰염) 등은 사주하여 잡아서 매려고 그 양손블 잔 

라 벼폈다. 얀이 만각되자， 고얘보는 관직을 바라고 도망하였고， 극호 응도 또한 

방병(c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싱묵이 상용대 GI[~끼;íi) 김영슨(金;j，{~)과 갇 

이 。l른 잡아서 고말(告뤘)하였다‘ 

[언잉딛〕꺼끼 인 I 넌C' Jι。己"lι 사까→ ]이규 끼시 이 

초선왕조실록에서 잦은 깅요이야기 /101 



20)부평 통진 등지의 수령어게 범 잡을 때의 몰이꾼을가려 붙이게 하다 

세조 45권 14년(1468 무지/영 섬한(成化)4넌) 2윌 16일 정미 2띤써기사 

부평(힘平). 풍진G링셰) 김포(金비). 강호K江파) 등 고을의 수령(守令)에게 유시 

딩꺼示)하기즐， ‘행침지사(行했‘n팎) 오자경(하子慶)의 말음 듣고， 캉화(떠꺼) 등지 

에서 범을 삽을 때의 구군(씨윈떠을 가려서 붙여랴 ”하였다 

l영인은]8즈.:: 16í연 〔분류]‘군사 지연군(l~jj:-:'I 

2 1) 11일에 홍복산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 

려히다 

서1소 46권 14년(1468 무지/엉 성획(F，성비 4년) 5윌 7일 밍민 1번써기사 

엄금이 장차 11 일어1 흥욕잔(야댐山) 등지에서 사냥<51-는 것을 구경하며 명(明)나 

라 사선을 맞아 위로하려고 하여， 숭정윈(JJQEj(때으록 하여금 경기(짜짧)의 양주 

(없州) 광주(많州). 포전(변)1 1) 적성 Ih'i lfitl 장단(長펴) 마주uψ깨) 고양(高 

11&) 양친(柳 1 1) 과천(果)11) 긍천(쉐)I I) .OJ근따없) 용얀(값仁) 부평(갚4') 김 

표(金씨) 옹진(팩댐) 영펑 17}ι기f) 연전(i~)1 1) 등의 고을에 치시찌m파)하게 하7J 

를， “재얀(才시과 백정(디 T) 등을 불러 모아라 ”하였다 

〔딩인본]3석 183인 [는뮤y앙샅 S;s ， Î구기 )/’? 고 동(li[;) 

lQ2( 킥i신록 



7. 성종실록 

1)호조에서 신하들의 진언 가운데어 행할만한 것을가려 아뢰다 

성증 3권， 1년(1470 경인/영 성회 rl&16던 1 2윌 24일 기|유 5민째기사 

호조(戶센)에서 진언(때5)한 가운데에 행한 만한 조건(뼈1'11을 。}되지를， 

1 여러고을[GlJ에서 공납U써Ilj)하는 금은 취련(u);JID하는 피1단이 적지 앞으니‘ 

청컨대 그 수플 양강(피;뼈)하소서 

1 정기없없의 여러 고음의 긴절하지 않은 공판(피찌은， 정건대 임시로 강하 

소서 

1 고을마다 양잠(i쉰꺼하는 것이 폐단이 었으니， 청컨대 윈나무가 감 자라는 

곳에 도회(젠상)른 비|품어 기르게 하소서 

l 여라 고음의 사창(社깐)음 맏아서 지키는 자가 제마유대로 거두고 흔어서 자 

기 이약을 도모하니， 정컨디} 혁파하소서. 

1. 봉진(굶뻐) 등 여러 고을의 국둔전(띠며퍼)를 백성이 누구든지 경작한 수 있 

도폭 허락읍F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세금(!J/;;ê-) 

음 거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민몬lS잭 472면 〔문듀]‘재정 공을(lí~ ，~W재섣 창고100，/’"업-전지 1( [ll:t.'， 1/‘è;입 앙잠(7' 

‘ 1)r정은(!:있~I 

2)호조에서 영릉 • 광릉의 경역 요벼1 있는밭을보싣F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성증 4권， 1년(1470 경인/영 성화ifliill 6년 1 3월 10일 기축 4번꺼기사 

호조(戶꾀)에서 아뢰기를， “영릉(짜r>iV 광등(光[’잉의 도국(떠되)안에 경작을 끔 

한 받과 수호군n파맏)에게 전급(j며~)한 받이 모두 백성의 반이니‘ 사미가 마땅 

히 보^t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컨대 풍진(iill에) ‘ 김포c↑?i며)의 국문전(며따wl으로 

결복(씀 r) 이1 준(iflO하역 보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았다， 

〔영인년]2액 479먼 [븐4C']’노인 전‘안심 즘시{:?:~'11 

조선왕조섣록에서 찾은 김모O[야기 /103 



3)예조에서 궁핍하여 시집을못가는사람웰l게 비용을지급하도록 청하다 

성증 g권 2년1147↑ 신묘/밍 성한(잊itl 7년12덩 27일 경오 2번써기사 

예조(펴뱀)에서 아뢰기둘， “광주없州)에서 사는 이계유(수추rtìl 남양(힘찌)에 

사는 박신(사1월과 동진Q띠냄)에 사는 선지공(효ið:?Ii)은 딴이 장년(~i年)이 되었으 

나 집안이 궁핍하여 시집응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칭컨대 자장(끽랐)을 지급하여 

서 제때에 시집가게 하소서，‘히니， 임금이 그디1로 따랐다 

(~;L~ELC → l ξ;J 닌 사 ~ , 

4)사헌부 대사헌 서커정 등이 금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성승 23~ ， 4년(1473 까사/당 성f2_f('~化) 9년 13될 6일 링선 4띤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필띠大司강) 시거정(徐居正) 등이 자자(윈子)륜 옴리가플， “전일 

본부(本떠)에서 흉년으모 만"1암아 긍주(기5써)듭 시행하기를 정하여 금령 (;X令)01 

"'1유 내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얄아서 금령을 냄하는 자가 적였었는 

데， 곧 사푸(射f뒀하는 자에게는 긍하지 발라고 명하시미1. 이때부터 숨 마시는 엘 

이 시작되어， 한가하 노는 시정 (rH井)의 무리가 사후듬 핑계 삼아 모여서 승을 마 

시므로‘ 본부에서 날마다 단속하기는 하나， 궁시(리J;:)을 지닌 자는 긍할 수 없습 

니디 

산 등은 생각긴대 지남해의 홍수 가뭄 바람의 재해는 여러 도가 다 그라하나 

정가(핑싫)가 더욱 섬하여， 지금 인천(仁J lI)- 안산(양LlJ) 부펑(피平〕 김폭(金 

패) 통진(펴때) 양전(陽 1 1) 등에 사는 백성은 자산6짧)을 모두 딸아도 자급(11 

給)하지 못하여 요로지 진대때￡貨)011 의존하므로 기아(때êI.û가 잇닫으떠， 경중(M 

中)의 시가(市1m로는 연포(샘布) 1단(fr~:\l) 의 값이 쌀 4두(斗)토 못되는데， 토사에 

사는 백성은 어찌 다 침침이 녁넉하겠습니까마는， 습속(섬fff)이 샤치하는 것이 버 

듯이 되어 주찬(ì뱉혜을 낭비하여 스스로 당진하나， 금렁이 엄하지 않으면 폐해를 

구제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녁건대 추수 떼까지는 무부(i(7-:)의 사후 매에도 

모두 숨을 금하여 하는의 경제블 삼가소샤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드lJ삭 12~j (!cGl‘시~ ~ιι ，'/’극사 감 ι/ ‘ ι」겁 으/ι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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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 관찰사김앙경이 도내의 충재 현황을 보고하다 

성증 32권 4딘11473 제사/영 성피IrtiU 9년) 7각 22인 신해 6번까기사 

경기관잔사(J!:fkißl값!æJ 김양경(介파J!it)응 판라서 도내(댄內)의 충재18，쩌퓨 펀 

으니， 김영:정이 아뢰기를， ‘신(1김)이 꽁신G꾀 1’) 김포(1tillil 긍천(션川) 교8Hx 

i"f) 고%바，S~，m 등의 고을을 두루 산펴꾀니， 충재가 암았승니다 그러나 아주 삼 

한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근'11 듣건디1 ‘ 광주w끼Il 등지의 고을이]는 처 응으포 

층재가있었다 합니다 

구홍KJ:l:잎)하는 여러가지 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초삭(파쇼)은 신(댐)이 

이미 포치(布jδ)하였고， 그 나머지 구횡(얘파)히는 작플(짧꺼)은 선이 마땅히 가윤 

침을 기다며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아므로 진지하기판“경(~I끼이 마땅히 "1픔을 

디하여 조지(펴맴)하리 “하였다 

I‘"0 낀J::ζ 끼，-， [: 다l" J상 지? υ( ; ~ ~J:: i J η ‘며?‘ 기 ) 

￡진영"싣록에서 강은 깅표이야기 i 105 



6)동지사 이승소가 흉년을 이유로 개성부의 능을 참배하는 것을 정지할 것 

을청하다 

성좀 33권， 4년(1473 겨j사/명 성호KllZiU 9년18윌 11일 경오 4번쩌기사 

주ζR필講)에 나아갔다 강(댐)이 끝나자 동지사{151知事) 이승소(주承갑)가 아뢰 

기를， “금딘은 기후(헤때가 순조콩지 못하고 풍세(파웰)가 이상함을 보아 기근I，Jl 

짧)이 일이날까 두럽습니다 대저 황해도(경:tìtE휩)의 벙폐는 시절이 고르고 풍년이 

틀연 조금 가라않을 것이나1 흉년이 파어 기근이 릎띤 크게 일어나 그 기세의 뻗 

칩이 개성부(대j뼈규)와 파주(뼈川) 등지。11까지 미칠 것입니다 

지금 능(劇을 알현(끓見)하기 위하여 개성(벼때에 거둥하고자 하시는네， 즉위 

iQní立j 초에 능을 매얄합은 폐지할 수 없으나， 금년의 기후가 이와 같으니， 신(뽀) 

의 생각으록는 능의 배알을 정지함이 중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글， 

“지난해에 능을 참배하고자 했으나 흉년이 틀어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 풍기(J<\ 

氣)의 숨조즙지 못함이 과연 말한 바와 갇다면， 마땅승l 천전혀 결정하겠냐 ’하였 

다. 등부승지(同핍IJ;j\t';) 김유(~ID가 아뢰기른， “설농(失양)한 제읍김정헌)은 이미 

군사를 징발하지 옷하도독 하였습니다만 신이 근자에 경기 관갈사의 서장(랩서 

음 보니， 김포(金i따) 등 7고을은 이미 산농하였고， 그 나머지 제읍은 만약 때에 

맞추어 구황(救행하지 않으면 또한 기근윤 먼지 못한 것 갇마고 하였슴니마 ”하니 

임끔이 밀P하기틀， “원상(院애)과 더붙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하였다， 

〔잉인-~J9섣 52연 [문유]'g:싱 경잉(~~~fD/’등심 의식(I，，>'()/，농업 농직u:òm/‘구d~xlj)r괴 

킥 진기(天ζ) 

1061 김포싣농 



끼김시원 등4인은체입할때 준직하고홍긍등9인은높은등급으로옮기게 

t1다 

싱즙 34권， 4년(1473 계시/영 심화1 I"< 1[) 9년) 9월 26일 겁민 2번매기사 

이조(:R썩)에 전지하기륜， “수원도호부사(;kIJl1X마떼ííi<J.0 김사원(介떠끼시 남양도 

호부사(힘껴해i젠끼，)!) 민효남(링j쑤Jl) 부핑도호부사(7;ï平쩌되初Tí1:1 김윈윤(金元 

깨) 강화도호부사(iI~I"M파띠í<t0 신윤종(rjl :it宗)은 처1임 (illí까한 때에 준직(ì1tJ[~ 

하고， 안산군수(잦111 ll1lτ) 흥긍(까f;) , 고양군수(힘mmr:'f) 박숙무(사，);:ZllD ‘ 양전현 

링U써)1뱀令) 박준(↓서찌)，과천헨감(짜)llm*따) 김인문({J):1二1η) 동진헌감G퍼1끼써따) 

안Jl경(훗꿇聊) 끔진현감(션)11햄껴~J 안근(훗;l'jI) 김포현김r(金씨째앞) 한숙쉰H\ci'JX 

fíftr). 교통현감(경선마3값) 김수(싫서 • 교하현감(치i1nn~:-J 하맹순(河굶퍼)은 치l엄한 

때어1 우등(í흘퓨)으로 옮기게 하라”하였으니， 진흉사(!1MII~í!)，i) 한명회(，~:;:fJni0)의 껴1 

단로써 이 명을 내린 것이다 

[영인근lS잭 62인 [:，류]’인사「임~(仔:é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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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신석을승정원으로불러 와서 김용보의 죄상에 대해 묻도록하다 

성증 57권 6년(1475 을미/엉 성호l(t!dU 11 년) 7윌 12일 기미 3번써기사 

의금부(쫓禁j付)에서 아뢰기를， ‘징선석(헛6멈뼈)과 김용보(金사j쉰〕륜 오게 해서 띤 

싣(페젠)하도독 정함니다”하니， 호소(戶입)에서 。}뢰기듭， “정신석(Qi>보L띠은 전교 

(↑협b플 받틀어 부정(不lE)을 적발했는데도， 죄수(뽑IZJ)와 벙문Uεf펌)"Ò나늠 인은 적 

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멍하여 정선석(잉ctii댄)음 송정원으로 분러 와서 묻도록 하니 , 정신식이 

아뢰가들， “김용보(金Jfl굉)는 거노선(居 jJIJa):jjJ 1 척(한)마다 각끼 짤 4 , 5석1M과 

죽피방석('I'J 皮方l함)， 펴죽상;zllι竹때子) 대죽 초둔(:!C'竹피뀔 등 불긴읍 신고서 

김포(金l씨)에 정박({;<벼)하여 고양(흡태)에 있는 자기 칩(효)의 짐에 보내야 마당가 

에 쌓아 두었는데， 이 일응 점지險때 심응(沈Jl!>)에게서 들었습니다 

김용오(;ít!H寶)는 남포(Eiilì)에 도착해서는 성문(城꺼)이 닫친 것을 분개하여 현 

령대#，令)의 군관(軍ti)을 가두니‘ 현병댐f1l-)이 노하여 김용요의 역마CI'l' .!!;1 4필로 

써 잡물@껴)을 함부로 싣고， 또 2명의 여노(女I;yj에게 남자 옷「을 입혀 그대로 말 

을 타고 가시 관찰사(없察f쩨에게 보고하려고 하다가 중지(中 IU하고 말았슴니다 

이 일은 신(폼)의 이듣 충랑(잉良)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몹)이 함께 기걱-하 

여 이를 아됩니다”하니， 전교({휩야하71를， ‘섬웅lit임)을 불러서 이를 붕어보겠 

다”하였다 

r?~?i -i-"! )9식 24↑여 [누끼 1’사꺼 깐ζ(.←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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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심응이 부름을받고와서 김용보의 죄상을아뢰다 

성증 57런， 6년(1475 블미/밍 성획(l}.ì.↑ 01 11년17잎 13일 경선 2번째기사 

심응치:tJ싸)이 부픔옹 받고 와서 아뢰기를， “지난 5원 보릎 때에 선(1:')이 김포 

(金i ， lì)의 농사(C3웅‘)에 가서 죠션(i↓왜) 5 , 60척(파)이 포구(비口)에 정악({낀81한 

것을 보고서 신(폼)이 조선지로감고(i펴없염펴갚경)에게 을기른， ‘사땅에서 운반한 

조선이 한 곳에 와서 정박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 하니 , 감고(값캉)가 디1답하기륜， 

‘이 곳에 정차관(1!jJ[똥官)의 집이 었으므토 이 곳에 모였슴니다 ’ 고 했슴니다‘ 

때마침 거도선(힘刀꺼임 10여 칙이 김용보，(金m줬) 집으로부티 왔는데‘ 감고(짧 

깅)가 말하기를， ‘미11척마다 모두 죽피방석(竹皮方깨)과 대죽초둔(大竹피1페 등의 

을건을 싣고 정치관(i:j않官)의 집에 운반해 바쳤고 싼가루대 ]도 싣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1섣)이 호조참판(戶센찢ψ11 김양정(1tfUÏJ~파 겹 

딴서O~껴J 입) 조석문(넨찌文)에게 말했습니다만， 그 거도선(다刀~m 1 칙마다 암 

4, 5석(石)을 싣고 있었다는 얀과 피죽상자O:!C:竹채子) 죽피방석('1'fJx方돼) 대죽 

초둔(太竹퍼떼 등의 을건이 김용보(싼用떠) 첩0:0의 집 마당가에 쌓여 있었다는 

맡은 신(ê)은 사싣 말하지 않았으니， 지로깎고(j많검깜캉)에게 묻기듭 청합니다 ’ 

하나， 진교(í연양x)하기륜， “지로감고(l~路잎캉)에게 물어서 。}포l라“하였다-

[영인본]9서 24\연 〔둔듀]'시~~-딘객낀) 

1이김포현령 서효}이 하직하나 인견하다 

성증 79권， 8년(1477 정유/멍 성화(없lU 13년14윈 26일 겨]해 4빈띠기사 

감포헌영(金패없令) 서한이 하직하니 , 임금이 인견('l l見j하고 말하기룹， 

”수령('T슈)의 직책은 칠사({:핑)에 지나지 않으니， 네가 가거든 힘써라 ”하였다 

〔영인곤]9j~ ，í5f，던 l끈까r민 'f→임인IE，낀I/'잉신 ~:_)l_，j主 \1 γ김성 지며다정(:t\ì] ↑ J;!;J 

조 j왕조실록에서 잦은 깅호이야기 1109 



11)우승지 김승경이 동진 학생 허칩이 밀채찍으로 형의 종의 아내를 치다가 

어린아이를죽인 죄를논하다 

성등 97권 9둔 (1478 믿슬/잉 상되[l'Zl tI 14년) 10~~ 2Eγ3 강인 1 번1시기사 

상찬(짜’參)을 l강고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右j짧) 김승갱(싹升聊)01 형조Ùf，j 햄) 

에서 삼복(三Y꾀한 겨)본(협本)을 가지고 아뢰기등， “통진(i퍼밟)의 죄수인 학생(원 

生) 허침이 맏채찍으로 형 허담딩끼얀)의 종[때]의 아내륜 uH랴다가 잔못하이 안고 

있던 어렌애른 죽인 죄는， 융이 교대시(상껴時)에 해당합니다’하였는더1 ， 임곰이 

좌우에게 물으니， 김승정이 대당하기른， “허침이 고외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이 

미블 애리다가 장못하여 그 아이가 맞아서 죽이이] 이르렀으떠， 또 그 아이는 태어 

난 지 두어 달아 옷되었으므로 울거픔과 다름이 없슴니다 하였다 

입급이 만하기륜‘ “율(셔t)을 상고하여 적플 정한다띤， 물거품에 진주어 가볍게 

논할 수 없다”하니， 진소댄(석미j용) 강희맹(종찌굶) 예조잔의(팩벙짜퍼 이맹현 

(주i굶뼈。1 말하기블， “"1칩은 고(값) 정승(政낀) 히조(cr!떠)의 손자인데 혀조에게 

는 나든 후사가 없으며， 또 허침은 그가 묘(감)의 나무들 벤 것은 노여워하아 그 

이미플 때려다가 잘못하여 어린애블 즉였으니， 그 정상을 용서할 만합니다하자， 

입금이 얀하기를， “율은 가볍게 의논함 수 없으나， 다만 허정승에게 후시가 없게 

한 수는 없으나， 사형 (JEitlj)을 김벼}도록 하라하였다 

[잉인온J9석 658딘 〔노듀 J' 사녕 치얀(꺼숫)1'사~-^H=2lf~써 11‘ε성-의식 fνiU 

12)지명 안선과허칩을통진현에 보내 형옥과불법한 일을살피게 하다 

싱응 98권， 9넘11478 무술/덩 성피(때↑U 14년111월 5일 임슬 4번써기사 

지평(持'l') 안선(강댐을 경기꺼、짧 수원부(;.j，ß':깨어1 ， 허칩을 통진현(페ì:î'찌에 

보내어 형옥O[lJlcß과 불법(不1去)에 대한 일을 큐찰하게 하였다 

〔잉'2J돈J9색 660러 [문김J'~징-지맘날상 方iT~j)1'시업←새딘(μ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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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간 이숙문 등이 상벌의 공정하여야함을아뢰었으나틀어주지 않다 

성증 ↑ 00뀐， 10년(1479 기해/영 성되 成化1 15년11원 14일 신미 3번때기사 

사간윈 사간(ri]패파司때 이숙문(주패文) 등이 차자(션子)즐 올리기륜， “상벨crt 

찌)은 인주(A主)가 어세(댔과)하는 대권6해'1이니， 삼가지 암을 수 없으며， 진실 

로 흑~ tl}l당함을 앓으연 권정(폐꾀한 수가 없게 된니다. 근자에 수원부사(水ffiTJη 

f핏) 남칭 안산군수(갖w재3守) 김수얀(쇼견끼、) 동진현감(파 I~l\!~써) 유조(柳떠U는 

보두 법을 지키지 옷한 깃으로써 따직되었습니다 

초1숙정(m~챔)은 크고 작은 곡(!j41을 사용하여 제멋대로 기투이 틀。1고 나누어 

주고 하였으니 , 그 죄가 큰데도 전하께서 그 사닦만은 죄주지 않으시니 무슨 까닭 

입니까 신 퉁은 변(돼)하섬에 그 마망합을 않은 것으로 생각되니， 옆드려 바라낀 

대 빨리 성병ÙJX:命)을 거두시고 융(껴)에 의하여 과죄(μm하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잉인g]9천 6g8~ 【분류]'정는 긴 η응1('시며 'J탁’이1( ’드감디(J1，~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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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간원에서 올린 ~성지와신정에 대한 탄핵안을정승틀과의논키로하다 

성증 104권， 10넌(1479 기해/밍 성파(;xiU 15딘) 5일 1일 빙진 1인까기사 

정연(릎廷)에 나아갔다 임긍이 영사 없평) 윤필상(뀔힘商)에게 이르기를， ‘어제 

간원(셰iJÐ의 상소U::많〕를 여려 정승에게 보였는데， 정숭은 보았는가 ”하니， 윤필 

상이 대답하기틀， “신([2)은 아직 보지 못하였슴니다 ”하였다， 입금이 말하기음， 

“간왼에서 잉성지(않따ι)와 신정 (φ빠P음 탐욕스렵고 흔닥하며， 청럼하지 못하다 

고 하였다 이깃은 비록 공본(公파)에서 나온 것이지마는， 대신υ;1;;)에게 아직 나 

타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외간(싸떠)의 불의(~~)며9 륜 가지고 이틀 만핵한다면 뒷 

날 폐단이 있을까 두힘다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들 “신은 지틀과 제배가 아니므 

로 무슨 일이 청렵하지 못한 것인지를 앙지 뭇합니다 그러나 외간의 을의는 있는 

짓암니다”하였다 

사경("jfi') 30위(\입 f1.l)가 아뢰기들， “승(宋)나라 때에 이떤 한 간신(~핏보)이 말로 

써 대선을 매척(排}t:)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간관(파'~')을 주의(ítlill 할 때에 반드 

시 λ싸로이 좋아o~는 자틀 간관이 되게 하여 자기의 우익(~~뿔)을 선고， 자기와 

뭇을 달려하는 자는 배칙함에 따라 마칩니1 위태로운 풍속이 이루어졌으나 진실로 

편벽되게 외부의 논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빈 일만은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간(떼Q하는 자도 한 사암이 야니냐， 칭컨내 대간(졸，W)의 안을 따 

르도록 하소서 닝}였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양성지늠 성픔이 본래부터 유약’왜 

령)하여 능히 아랫사란을 제어착지 뭇하기 미문에 , 아랫사람이 빈드시 엄신여길 

것입니다 

Bf묻며 공조(II"!)의 장인([도/이은 우려 수백 영이나 되는데， 모두가 간악하고 

교휠한 무리튼이나， 위염이 있는 지가 아니면 능혀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청컨 

대 위엄이 있는 자를 가려시 그 직잭을 맡게 하소서-’하였고 우승지(右承듭) 이경 

동(수짧쇼)은 말하기륜， ‘선정은 재블이 누거만(핑m파)으로 부(페가 일시( 댐)에 

극(g꾀했으니， 이(씨”플 탐내어 속여시 얻은 자가 아니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었 

겠습니까 ‘ 하고， 장굉(잊;쇼) 안저량(줌liiEU은 말하기블， ‘앙성지는 전교서(파校용) 

의 제조(해하야로 있은 것이 거의 30년이었는데， 서책(간冊)을 잔 괄아서 마음대로 

썼승니다 

통전(ì려í'îl)에는 인찍。l 한 이랑의 전토(재土)도 없었는너1. 지금은 크게 농장(農 

찌)을 개설하였으니， 이 또한 이(tlJ)릎 꾀하여 경영한 소치 (p단써입니다‘ 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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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릇 맏은 바 똥무가 극히 정.1lL(꽤巧)하나， 그가 미뷰어 사귀는 자는 모투가 장 

사하는 사람들이니， 또한 정련하고 고요하게 근선(써까)하는 자의 쟁위는 아닙니 

다-하였고， 대사간(大꾀[씨 성현이，\'ílD은 만하기릅， “양성지는 그 자식윤 위하여 

관직윤 구한 때이1 반드시 수병(디→유)으로 지1수시겼으nl， 인찍이 전교서(↓1↑폈꺼)의 

지1조(j원돼)가 되었을 매에 그 관서(담쩍)의 종 박만(↑폐)을 여러 해 동안 부려믹기 

를 마지 그악 집 종[짜 ]파 갇이 한 비가 있었으니， 이러한 두이 가지 일쿄써도 정 

엄 한수있슴니다 

신정은 승지Uk듭)가 되었을 때에 정원(Jf야되어] 앉아서 좀인(샌口)토팍 하는 바가 

요직 구청(求펴)하는 서간(얀쩌)만플 쓸 뿐이었습니다 

선정과 양성지는 모두 공신(功멈)의 반열(까찌)에 였으니， 만약 그 욕션을 이기 

지 뭇하여 법에 저족이 되면 반드시 그 종만(감末)을 보전하지 옷한 것입니디 원 

컨대 전하(댔下)께서는 이른음 한가한 직잭에 두어서 처음부터 끔까지 은혀1른 보 

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여러 정숭틀과 의논히겠다하 

였다 

['"인븐];0션 ~O인 [끈~) 'J;~ 늬안1‘←J싱 고잉 ι ↓‘‘~j닐 

간성J 、~)/"공잉 딩잉 llLLAJi‘싱 g 진잉 ‘역사，"사、 끼) 

15)횟불을준비하지 않은교동서원 조백공과통진 호장을 처벌하다 

성종 108권， 10'덩(14ì9 71tν덩 심화(c섭tI 15년) 10맏 14일 멍신 3빈써기사 

의금부」끓#'Jff)에서 아뢰가블， “교동서원(쩌씨파m 초액공Ct!ïí꺼~\;)과 통진호장 

(덴ìWru 사정(띤%이 원개전(月介돼) 거풍 때에 햇븐응 이바지하지 아니하고 도 

피한 죄는 율이 괴대시(校片B!i)에 해당합니다 ”하나， 멍하여 땅(Hl l 백 대를 지게 

하였다 

[")인은]‘딘 [둔유}“ 며」이- 까"사I.I-:_:: ， ~~iï 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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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령 이인석이 평안도관잘사김교를다시 절도사로서용할것등을아뢰다 

성줍 119권， 11 년(1480 경자/영 성，，1($&) 16년) 7윌 6일 김신 3던새기시 

사헌부장령(可핑찌掌:~j-) 이인석(수i 찌이 외시 아뢰기를， “지금 섬직)(ì;lì폐을 김교(1? 

k앙 대신으모 핑안도(平安꾀의 전도λ}{，mm:ψ로 삼고， 깅교블 판잘λH빠정f힘로 ↑많는 

데， 옳지 돗한 것 같습니다 신 등응 김교가 감λ까 될 수 없고 심한이 또한 절묘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평안도의 방어가 대단히 긴요한데 김교는 오래 댄빙벼1 있어 군무플 고투 단 

던하였지마는 신한은 양지 못합니다 또 한충인(~，'?'，ιu은 전에 충청노절도사{연'~r!Ji덤젠 

픽씨가 되어 그 도의 수링파 흔인을 다투다가 파작되었고1 성픔이 또 미치고 %병되니， 

백성음 마스리가이] 한탕-"1 않습니디 그라고 전에 캉쁨λ에Iß鋼찌로 지]수따였다가 

대간이 탄핵"r아 제임되었는데， 지금 창원부사{닙}애써했록 제수하였습니다 

고선정(셔폼때은 인쩍이 진라도(소뿜폐의 진세(m짜플 감쉬앞~~하다가 장죄싸행센 

플 범6에 도r챔}였는데， 지금 통진현김fGÆ떠쐐빠이 되었습니다 강경손(뼈kf~ 은 벽 

댄월꽤의 영즐-록서 갑자기 늪은 직짙싸E잉어1 승진하여 지금 。I{I-딴4(f파|때"j')가 되 

었으니 1 그관하의문사는모투평소에 어깨을나란히하던자든인데， 능히 복종뼈 선 

끼겠습니까 양종신(工패듭) 김세적(金센값은 사사로운 죄를 범하고 파직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서용하였으니， {대전떠빙)의 갱년(，터)하는 법에 어긋난이 있 

습니다 칭컨내 이울랴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고선정은 마땅히 개정하겠고， 

다만 신한P로 김꾀듭 디!신한 것은 국기의 큰 정사이니， 대간의 얄 바가 아니다 

한층안은 정승에게 의논하였고， 강경손은 진례를 상고하여 처리하았으며， 왕종 

신 김세적은 오로지 방이블 위한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보)이 논펑하기들， ‘짐만은 무랜뼈&에 단점이 있고， 김교는 눈얄; 글을 알지 

뭇하니 9_，투 사람과 관직이 서모 맞지 않는데， 사현부에서 다만 김교가 협하고 평이한 

것을 익히 안따는 한 가지 일은 가지고 말한 것은 어째시인가 하였다 

[영인몬]10석 147런 〔르규] 인 ι뉴입\'::1，，"ι 사립 잉 ξ 'J)/’사업→틴학" ι 역시)λl'i，5ê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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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η의금부에서 역적에 연죄된 사람을 안치 · 정속시킨 숫지를 기록하여 아 

뢰다 

성증 125권， 12년11481 신초/잉 싱호.11 J1Z íllI7넌)1딩 16안 신묘 3떤ι내기사 

의금부(짧았J{:f)에서 아뢰기를， “역직에 언좌된 사깜듣운 그 속진이 보수(꺼、!:<)하 

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잔 자는 안지(갖1m플 시기든지 혹은 여러 고윤에 정속(定 

wμ171야 하므포‘ 그 숫자틀 보두 기콕하여 아침니다 역적 이시에(주띠양)의 접 

의 딸 이비(주카)는 진도(1장ô)의 관닝1(，방1')로 정속시가고， <븐문중락〉 

난산(ílìl모) 김장손(金다쩌의 아플 적신(玉山)은 김포(점 I Iì)의 관노로 정속시키 

고， 난선 노경손U섣댐(f~')의 아들 말동(치，J)은 장흥(묘찌의 관노로 정속시카고， 

〈븐문중닫r) 

난선 이중순(1'lcpì'il의 삼촌 조카 말치 C!.'D:J는 읍F등에 안지시카소서 ”하니， 그 

대교따랐다‘ 
[영인콘]W끼 ’87연 [븐ζrÀ;I(j-Jιι1 이/↓시넘 ‘진 끼(→ 인[ ←신;낀Z 

1:'상1 → ι신 _-천 人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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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경기 진흘사 강희맹이 추종자가 많지 않았음을 아뢰자 송영을 추국토록 

명하다 

성좀 138권.13년11482 임인/엉 성화lf;tíU 18년) 2월 17일 영진 2번써기사 

경기진흘λ}()딘앓YJ;llfILí었) 강희맹(姜쩌힘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과전(뽕)11)과 끔 

천(선JlI) 등지를 본즉 서올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띤 이는 밸나무 

를 져다 판아 $딛F을 시시 생팔을 꾸려 갑니다 그래서 현재 닮주라는 기잭이 없 

습니다만， 그 밖의 지역인 통진뼈예). 부평(품끼~) 교동(폐1ψ • 강화(1工후) 등 불 

가어1 있논 군현(제씨\í)늪은 기근(Nl힘j이 더욱 심함니다 

모듬지기 양미 (111%) 20만 석이 있어야만 양백(兩쫓)이 익을 기간 동안 진흘할 

수 있겠습니마 또 김포(써패) 등 불가에 시는 여러 군응의 백성들이 와서 경장(껄 

용)의 환자미[낌 「米1를 받음 때에 그 관(m에서 받은 환자미[필上米]듭 가지고 가 

면서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집에 틀아올 때쯤 되띤 정장의 조마를 거의 다 먹고 

겨우 두서너 되[Jll가 남습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뿔 떼어1 투서니 되의 양미(센木)를 구하가 위하여 〈경창까지〉 

오가는 폐단이 었으냐， 모릎지가 정창의 앙미 20만 식을 관칭이나 개인이 가지고 

었는 선박“ R에8)픔「음 동원하여 실어다가 품가에 쌓아두고 진흉하는 것이 펀리할 

듯합니다 그러고 또 경기에는 볍씨가 다 없이졌으나， 흥청도에 요칭하여 햇곡식 

을 다 박 71 전에 바꾸어서 운반하여 요도록 하여 주소서하니， 전교하기틀， “니1 

카 경을 《진흘사로〉 파견한 것은 흉년응 구제하기 위함이지 폐단을 만틀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런미 듣건다1. 경은 추종자f순을 많이 인솔하고 가서 여러 군음에 

폐단을 끼친다고 하니 , 어째서 그렇게 연냥가?하였다 〈본문중략〉 

정이 요청한 20만석을 지급하는 일과 소운(i샘끊)하역다가 나누이 주는 일과 곡 

식 종자의 다수를 〈충청도에서〉 무역하여 오는 인틀에 대하여는 속히 호조(戶멍)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또 백성을이 혹은 굶주려시 죽거나 흑은 질벙 

(잊病)으로 죽는 X플은 사망한 자의 수플 얄지 아니할 수 없으냐， 자세한 숫자를 

얄아내어서 아뢰도꼭 하라 ’하였다 

[딩인본]10늑 300연 〔븐꺼〕‘인사 잉믿이조Y:_l!‘덩접 지맘잉상ντ1;↑“구스지정 상고 

→ J/'Á 정 ~~(→끼)，'그t_，--.fì- :1::(~fk_\!~교Z←수문‘혹구 =ι二i'iF 디)(‘ ~Q ， 딘농(이이)/꺼 

브건시엄 I끼맙딩'.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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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진제미를싣고가다죽은 지틀의 수를 조사하도록 교동 현감조복명에게 

하교하다 

성증 138권 13딘11482 임인/밍 싱헤51it! 18던) 2낌 29일 무진 4번띠기시 

Jil_동현감(띔1m깨앓) 조복명띠i젠命)에게 하서(下까)하기룹， “이재 듣건rll 그 현에 

사는 백성 40여 인。1 통진현G퍼대→1'H~)의 진제 ol (J11(i까씨) 3백여 석을 받아 가지고‘ 

매에 선고 돌아오는 깊어1 파선(ilZffr)이 되어 빠져 죽은 자가 20여 인이 된다고 하 

니 , 내가 매우 측은(1째원하게 여긴다 

그래서 특별히 빠저 죽은 사담의 처지(꽂[-)등늠응 진구αg얘)하려 하니 1 자세한 

수를 조사하여 기록해서 치계C댐염)하라 s하였다 이는 호조 겸 딴시(戶센j상11얀) 

아극배(주克培)의 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영인온Jl0 각 30，:~ (문듀]‘~' 수εCJ'::.!~_:)r노구 ι구(↓ J미1' :'1 1 

2이경기 진흘사권감이 돌아와강화 • 김포등의 고월11 볍씨가부족함을아 

뢰다 

성응 140권. 13년11482 임인/영 성하(f!;lic) 18년) 4델 27믿 음축2번싸기사 

경기진흘사(京싫~Mlnll핏) 권갑이 와서 복명(껏써，)하고 이어서 아뢰기글， “금년에 

는 매가 고르고 풍족하게 와서 양맥이 무성항니다 그라나 교동(램↑꾀) 강화(iI 

111;). 김포(죄행) 통진(펴댐) 앙진(陽川) 등의 고응은 볍씨[힘댐가 부속하니. 2천 

석쯤 옮겨다가 주거1 되면 거의 다 심을 수 있플 것임니다 

그라고 감사(않司)가 〈그들에게1> 식량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것으로 종;zf(H子)에 

보태거1 하려고 하였으나， 품지(와름)틀 받지 옷하여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 

숨니다，’하니， 진교하기블양맥(南찢)이 비독 무성하다고 하나， 어찌 그 유좀(11 

션)을 보상한 수 았겠는가 하였다 

["1인톤 JIO써 329인 〔븐.;C:J 인시 임긴(fLé'i/‘、 J징 지 ι 〉‘ ι약 • :1/‘ Z 

잉 놀식인/’입각 건 J:(;:::긴 11γ구 (• 

조신용초싣록재 서 잦은 김묘이야기 ! 117 



21)경기 관찰사 이길보가 김포 • 교동 · 강화 · 동진의 빈궁한 자들 구훌하 
라고아뢰다 

성중 144권， 13년(1482 임민/영 성희(成化) 18던)8일 24일 경신 3번쩌기사 

경기관찰사(京값없짱fi8 이길보(李吉험)가 와서 아펴기른， ‘바다 연안(냄뿐)의 어 

러 고응이 거의 다 농사가 잔못되었는데， 김포(金뼈)， 교통(챔떼 강호f<iI후) 통 

진(i띤W)지방이 더욱 심합니디 정컨대 경창(면앙)의 싼읍 내어서 빈궁(용징)합이 

심한 지틀을 가려 진흔(!l~미O하여서 구제하게 하소서 ’ 하니 , 진교하기를f “호조(p 

엽)로 하여급 헤아려서 지급하게 히라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긍년의 농사논 지난해와 비쿄하여 어떠하냐 ”하니， 이길부가 

말하기른， ‘논농사는 이미 희망이 없고， 밭곡식은 전년과 비숫합니다 ”하였다 

Iε인è'l:ü 섣 378건 [C'듀 r구나fι1그/ 시ζ 강고←)1 ‘5인)능τ 、 ζ:'1'

22)도승지 노공필 등이 죄수조검산 • 조순손 • 김선동의 형벌을아뢰다 

성응 ↑ 49권， 13년(1482 임민/엉 성호H않化) 18딘) 12월 12일 빙자 1번째기시 

상참(íi; éÍ).)을 받고 정λ털 부았다‘ 도승지(애*읍) 노공필(핍公폐이 형조(7fIJ 엠) 

의 겨1본(양木)융 가지고 아뢰가플， ‘강회kìI궐) 죄수 백정(Él T) 조검산Gt1i檢山)이 

이제륜(7강f깐)의 진에 도문섣하고， 이겨1픈 등 너1 사랑을 쓰。} 죽인 죄는， 율(핸) 

이 참부내시(뻐4、삼빠)에 해당합니다 ”하고， 동부승AI(同됨IJ#(틈) 김여석(성태石)이 

행i때띠)의 겨)온(1"\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동진(通밟) 죄수 조순손뼈때짜)이 

아비의 상(굉)을 당히여 기년때1年)안에 고기를 먹고 친어미틀 구바한 죄는， 율이 

참부대사 ($!í不짜랴)에 해당하고， 장수(표水) 죄수 양얀(良人) 낌선동(金폼101)이 전 

도를 세 엔 범한 죄는， 율떠9이 교대시(융삼얘)에 해당합나다 ”하었는데， 모두 그 

대로따았다. 

[잉인는110δ 417연 〔분유〕‘강 의식(k，tl/끼}잉 서~1\ιι; ，;I/，유P 감상야릎숙 @옥( 니 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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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씬)흥문관전한김흔이 어버이를 봐러 가니 술을하사하다 

성증 160권‘ 14딘(1483 계요/영 성화(fitiU 19년) 11윈 17일 영오 1빈깨기사 

흥문관진한〔弘文m‘;맺1씨) 감흔이 어버이릎 봐려고 맏미데닛]른 청하니， 전교하기 

를， “경연관(릎짚官)이 귀근0;:\11샘”하는 데에 발U!\l을 주는 예(fýrj)가 없는가 김흔의 

아바 김우신(金友ê)은 나의 어연 패 사부αn 씨)이다. 술 연 빙을 하사하고， 또 경 

기관잘새}Ì{~R없쩡{잉로 하여급 응죄등을 갖추어 주게하라 ”하였디 김우선(企友 

[;!)은 이때 통진현감Q띠il깨씨;，;)으로 있었cf 

〔잉인 3]↑ O잭 5..14던 [，;，각]’깅시 人암 r ~"끼\1'민사 딘미 .1/"교5 건으(끼， ~， 

조신왕조실록에서 찾근 깅요이야기 1119 



24)승정원어 수리 도갑관원틀에케 내리는상사慣陽)의 어서를 내리다 

성증 171권， 15 딛(↑ 484 갑진/엉 성혹IliiziU 20년 110월 4일 우도 2번I세기사 

어서(때라)를 승정원b承政:r>J8에 LH리기를， “수리도감도제조(!I망댄웹~~mlt샘) 이극 

배(주51.1잉에게는 한 자급(회냈을 가하고 안정 갖춘 말 한 필을 내리l내， 제조(싫 

調) 한계순(!J쉽딩純j 김겸핑(꿇iitJt:l. 정관에게는 각각 한 자급융 가하고 양마(良 

먼) 한 필을 내리며， 와서 제조(표j서따떼 성준(成f웠에케는 한 지급을 가하고. <본 

문중략〉 간포헌령e씌버쁨令) 깎호(~파) 영평현령야(4iW.~:令) 김평(金아). 포천현감 

(챔III*!，앞) 이선큰(주짧뼈) 저]불만호 lì잉物핑戶) 황승조(j，념에fl)에게는 각각 한 자 

급을 가81되 자궁()t'쩌)한 자는 데가(!-1:lmJ한다 외서별지I(互핑~IJt핑 등은 동반(찌 

HÐ에 서용(값用)하고， 입중(林필)은 녹사(행휩)에 서용하되 국상노감(때찾해i앞)의 

예 (!ýlj)에 의하여 전의 등급으로 한다 

도캄냥청(댐j닮up，r힌 2등에게는 백콕비(디닮따). 3등에게는 흑각궁(띨fll 극). 1등 

에게는 대진(大~;D올 내리고， 화원 최경(밟ì'iD응 감역(짧쩌) 벼슬에 올린다‘ 춤의위 

(.:r，義術) 1릉에게는 호피ι도양J ， 2등에게는 백록"1. 3등에게는 적삼녹비 (>iT，“JIg 

)!<), 1등에게는 각궁(J'웹) 1 정(T)을 내린다 

산원(양쉴) 등은 벼슬을 올리고 서리(판j)f_)는 도목(삐目)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거 

관(~'Fl)한다 감조(얀뚫)인 공조낭정(工탬 8P鼠 정숙돈(찢f>J7때 성시1명U에Ir明) 

유익후(柳益텅)에거]는 마장(톤*따을， 의원(앤員) 세 사맘에게는 대전(太없)을， 다음 

한 사얀어거!는 이마구(앨띠닥)른， 내관(內官) 이효지(소쑤셀) 김치선(순띔판)은 말 

을 진듭나눈 데 공이 있었으묘로 말 한 펀과 마장을 하사하라 ”하었다 

[영인닐];0넉 628만〔든듀]’감심 ζ시(순간).' 강상 사긍인사 임연(1:::S:，)/‘믿시→간미 

I_f..lr겁섣 김 ::;ι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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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풍산군심응이 한성부의 관리가체포한종 기질동를 뼈맛은일을국문토 

록명하다 

성증 173권， 15년11ι84 김진/영 성한uæψ 20딘) 12잎 17일 겸으 2번써기사 

한성부(i했城까)의 금만서러(;찌Li"FRl와 조례가 증묘시(;얀찌영)의 증인 가진봉 

mnt머)의 집에서 쇠가즉 두 ;상음 수색하여 찾아내고 가질동도 아올려 처1포해 

가는데， 풍산군(잃LlJ감) 심응(沈젠)이 김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쇠가죽과 증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슴겨 두었다 인이 할려지자 의금부에 명하여 국문(찌셈) 

하게하였다 

샤신(써따)이 논펑하기른， 갱응은 무새마士)포서 낌포(심I!ìl에 진사(田깐)가 있 

었는데， 심응이 백성의 전지(버地)를 때앗아 점유한 것이 많았다 그러고 부자(父 

子)가 본현(木縣J의 정재소(J.끽在Jifrl의 관원으로서 향리02flt'l틀 학대하였으며， 속전 

(!l)’u정을 징수한 것은 자기가 차지하였고， 흑 고음에 요구하였다가 그 욕섬에 차지 

아니하면 바모 수령을 꾸짖었는데， 그 탐악(11점)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l잉인은]10 '-1 [r: η 시Z 끼닌‘시끼 인걱1’ •’ 」인신~-~인(야〕 

λ1，1‘역샤 사~>(ιη/ 인 ;1人':::-'I!. j- Oi-~ 7':niι 1; ‘↓」이 ↑느‘이{;-^I ';j j'~;: ‘ ζ끼 1J::::::l 

초선앙초1-)록뻐써 잦은 깅모이야기 1121 



2β)잠저에 있을 때 스승인 한성부판관조윤이 죽으니 물건을 내리게 히다 

~ 성중 176권， 16던 (1~8: 을사/영 성화(成íU 21년13월 18일 기해 1 빈쩌기사 

임금이 한성부판관6월때f判官) 조윤아낀삶)의 욱음을 듣고 진교하기을， “이 사람 

은 내가 잠저 (i설t떼어1 있을 때의 사부떠페앙)이었으니， 부붙@템끼)을 보낸 전례른 상 

고하여 아뢰라 

한 지들 배웠너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내 사부는 이제 다 죽었고， 김우선 

(i):!:z며)만이 삼아 있는데 또한 나이가 많으니 , 이찌 오리l 며슨 상 수 있겠는가 

다읍 정사(政힘)때에 갈아서 경풍(京中)의 좋은 벼슬을 제수애f원)하악 ’‘하였는더1 ， 

김우신은 이때 동진현감(페패쩨닮)이었다 

[영 ?1~]10석 696언 [문듀]‘앙^' 시급끼잉심 국앙t깐王)/’인사 위댄(fT!t+;)/’윤리 김상 

영Jr인끼(人 

2η형조에서 죄수김장명 등을사형에 처하도록아뢰니 그대로따르다 

)성증 184권， 16닌(1~85 을"1/엉 성화(成↑U 21 넘110월 22일 기해 1 번찌기사 

상잠(1;'\'#)을 받고 정샤를 보았다 헝초liflJ뀔)에시 삼복(二깡〕하여 아파기틀， ‘회 

령(삼흉)의 죄수 양인(良人) 김장명(~~，~)이 야얀[~~人]틀의 만 세 편을 훔치고 

F 치lÆ_되기를 거섣하여 그 주인 위령〔씨Q0을 찔러 죽인 죄는 융(쟁)이 참ql시(빠 

삼BS)에 해당하고， 등-진(i꾀예)의 죄수얀 사노(私t;;i) 강녹(갖，\:1，1과 백정(터 T) 자화 

옹(겁火jcij)이 도망중에 있는 산이소(i비J'I'꺼). 분의등 X짜同). 어질동아 Dt[OJ) 및 

죽은 망룡(亡융티 등과 더불어 강도질한 죄는 융이 감부대시(新不찌R혼)에 해당하며， 

도망중에 있는 자토 쫓아가 체포하여 잔(뼈)하고， 위항의 각 사람의 처자는 〈매진 

(大典))에 의하여 영구，，1 소재판)퍼츄官)의 노ul모 소속시키소서 ”하니， 모두 그대 

로따랐다 

〔영인븐]1 ↑척 64잉 〔끈류r암실 의식11ζ효)/‘시입 덩딩(行íi.:J/'신~--t:인(등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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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경기 통진의 앙인 만동이 이성동틀국법블멸시했다고고하다 

성증 196권， 17년(1486 빙오/엉 성희lI&iU 22딘) 10약 27인 무술 2번싸기시 

경기때짧 동진(펴ltl에 사는 양인(RAI 만동(찌떠)이 승정원(저폐강)에 니아가 

시 고하기듭， ‘신이 현감O써1~;-0 이증원(겪i'I'元)의 계접종[꺼'J 계균(?今)을 얻어서 

야내로 삼았는데 1 이충윈의 션이 냥은 이픈인 。l생몽(펀1'1 미)이 신의 집에 와서 장 

문을 부수어 가져가므로‘ 신이 안리며 안하기를， ‘노~，써xí:li)의 집이라도 본래 국 

법이 있는데‘ 어찌하여 위력ωX力)으로 떼앗아 가논가’하였더니， 이성동이 대담하 

기플， ‘국법이 있더라도 어찌하여 두려워하겠는가 내 나이가 스뭔이 되연 국가를 

어지럽힐 수 있다 ’ 하였습니다 

선이 이 딴을 븐였으므로 감히 아힘니다 ”하니 , 전교(WH!ò하7]윤， ‘만동의 망이 

증오를 퓨고서 나온 것인 듯하나， 0] 말은 국가에 관시1되므로 허선(샤C]'f)을 가려야 

하겠으니 , 의금부(줌f젠11로 하여금 국문(씨IInl하게 하라 ”하였디 

[영잉보]1 ↑끽 1:)::;인 [넌류]‘사끼 꺼핀‘신닐 느~I 人기→ 가→Lτ 

29)의금부에서 주인을무고한노만동을참부대시에 처할것을아뢰다 

성증 197 딘 17던(1486 밍오/영 성화成111 22넌) 11 윌 30일 신미 4번따기시 

의금부U)t~、府)에서 아뢰기를‘ “등진G미il')에 있는 양얀(良人) 노만옹(짜펴띠)이 

아내의 주인인 이성동(수따 iiJl을 무고(파낌)한 난언적(g，L즙罪)는， 윤(m이 잔부대 

시 ('1딴不짜ey)에 가산을 적판않沒)하는 너1 해당함니다”하니， 전교하7]른， “이는 

대댁이므로 가볍게 논단딩야퍼할 수 없으니， 내일 영돈녕 (~MX;~l) 이상과 의정부 

(，;!t1ψ1)를 불러 유생(í컴生)의 강서(찌까n때에 찬여해 릎어와서 의논히l 결단하게 하 

라‘하였다 

〔강인딩J1 1-'-; lG5밍 〔딩닫]'사덩 꺼j)j'Àli~j →]， 1암 

조선왕조살흑에서 잦은 깅포이야기 1123 



30)전한성세명이경기도광주 남양 과천등지의수령의불법을아뢰다 

성증 235권 20년11489 기유/영 흥치1，μ응) 2년) 12월 17일 경자 2번쩌지사 

진한(典후j)) 성세멍(成띠明)이 경기(京싫)에서 톤아와서 굉주(廣끼O 남양(南陽) 

과천냉11 1) 급천애인 1 1). 교하(치마) 음죽(따竹) 풍덕(잎땐) 고양(高써). 지평(flí: 

쿠) 양성(陽뼈 · 진위(振때 김표(金씨) 장단(ι펴) 마진빠[1]) 양근U없밍 삭 

녕(예j흉) 17고을의 불법(不핍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벙하였다‘ 

l잉 8~]11안 555던 I븐넌]’딘;s-.'I \'J단섣行사잉/디/슨} 

31)제용감의 대청어， 동진현 얀산의 백성이 벼락을맞다 

성증 241권， 2↑던11490 경술/영 증치lôL읍) 3년) 6월 6잉 정해 2벽짜기사 

저1용감6찍!Il닮〕의 대정(*않)에 벼락이 떨이져 앞 기둥이 부서졌다 또 이날 옹 

진현G면않W'*)의 백생 2인이 벼락음 맞았다 그리고 안산(安띠)의 백성이 벼락음 맞 

아 이미 매장하였는데!f. 벼락을 맞았다. 

[영믿곤]11잭 604런 [은류】γ과g 전끼(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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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통진현감최급이 노공필에게 아부하는 일 

성증 243권， 21년(1490 경술/명 등치(sL냄) 3년) 8일 13일 케시 3번쩌기사 

풍진현감(파i 1tm!，갚〕 최긍(lH얘〕은 판서(껴l입) 노공뭔(않公폐과 일까낱이였는데 

항상 비위를 맞추어 아천하고 수!f-(엉，HI하여 관직 완 얻었으니 , 그가 통진(꾀에)에 

보임 됨도 또한 노공필의 침이었다 

최긍이 이를 갚아 은혜롭게 여기어 말할 때마다 반드시 희향(되π)을 일캘었는 

디[ 하나의 선마(IWo치틀 얻으연 말하기륜， “이것은 희량(짜.:jE)이 즐기는 것이다 ’ 

하고， 하나의 새로운 나을을 얻으면 또한 말하기틀， “회량(찌표)이 플끼는 것이 

다‘하였다 

평소 사감을 대하고 손념플 접대할 때에 늘 희량(체표)을 일켠으니， 관리가 처음 

에는 희량(希댔01 무슨 을건인지를 얄지 옷하였다가 해가 오래되자 이어1 심정을 

산펴었고， 얀도H꾀에 선파되어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루논 우졸(때쭈)이 감사 값司)의 말고삐를 당기는 자가 되어 이르기를， “통진 

헌(꾀냄쩌j에는 변미(l;'jUÂ0가 있습니다 ”하니， 감사(맘듭J)가 말하기룹， “어떤 을건 

이냐 ”하였다 우졸뼈P후)이 이르기플， “별마(l;'끼시가 있으면 희량(쩌1ÐO j라고 하 

여， 태수(太，]')가 너무 좋아하여 항상 입에서 나오지 않응이 없습니다”하니， 그 

말이 드디어 전파되어 진신(j밟$)이 기응히나는 바가 되었다 희량(希표)은 노공멜의 

자(字)이다. 

〔영인분】11잭 630면 〔넌류r인딩(人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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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농사카잘되지 못한경기지방에 전교하다 

싱증 283권， 24년(1493 거J측/멍 릎치(弘잉) 6년)10월 29일 검잉 7번째기시 

호조(p임)에 전교하기늘， “경기(京싫)의 교통(붐빼 , 강화(π훨) 등진(펴후) 김 

포(金패) 양전(1l，gJ iI) 부평(강平) 등의 고을운 농사가 매우 잘 되지 못하였고， 인 

천(仁川) 안산(훗山) 남양(벼11m 고양(핍」쩌) 교Bf 핫河) 금전(쩍川) 등의 고율 

은 디덤인네， 위의 여러 고을의 공산전(功æ머). 별사전(5JljITM래) 직전(없W)과 사 

사전(fJpl 田)의 시!Il없는 아직 상납(上F씨)하지 말고， 모두 피곡(L간있으로 주창(州 

용)에 받아들이서 명년 종자(삼Tl모 준비하도랙- 히라 ”하였다 

〔잉잉U12'" ι30펀 [~ l:r사ε 진시 딩‘자징 ‘二 ι 잉 리능ι「 

ι ~-‘ 
ι) ’ ~U U거 

34)병조에서 지금의 군액 및 분변할수와3도 군정의 김밴할수 등을 기록하 

여아뢰다 

성증 3핀， 1 년 (1470 검인/영 성한(JêziC) 6던) 2등 30일 기'2 4번꺼기사 

35)01조와병조등각관사에국상중에수고한신하들을논εìOf케하다 

성줍 156권， 14년(↑483 계묘/영 성화(!it(U 19넌) 7월 14일 갑진 2번써기사 

36)지중추부사이염의의 졸기 

성종 269권， 23년(↑492 임자/영 흡치(jL응) 5던) 9딜 29일 정유 8번l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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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산군일기 

1)정언 조원기가신계원의 김포 현령 저수등이 불가함을아뢰다 

연산 20권， 2딘(1496 빙진/잉 등지(SL잉) 9딘) 12월 19맏 임진 2빈세기시 

정언 조원기얘1ftl리가 아뢰기륜， ‘신겨1원(떠떠씨)을 처음 흡곡현명으로 지1수하 

였는데， 이벼이가 늙었다하여 사엄하므록 근음(近삼)으로 바꾸도폭 병하며 깅포(쇼 

illìl에 제수하였슴니다 그런데 도 상얀하여 밀F하자 특명옹 니1려 겸직(영I1빠으로 바 

꾸어 주었으니 ‘ 미l우 불가힘니다 개정하기 바랍냐다 또 선등참봉(ft陸장씨) 응음 

종9품에서 뛰어 6품으호 하니 외탑됨이 막삼합니다， 역시 개정하기 바합니다 

급넌에 사당을 세우고 요소블 운기며 궁궐을 수리하는 일들을 백성에거1 부역시 

켜 백성으l 힘이 벌써 곤하였으니 채붕(%t에)음 짓는 일에 다시 부역시길 수는 없습 

니다 

정희(딩영)왕후 부묘 매에 성종께서 명하여 치1붕 섣치하는 것음 정지하였으니 , 

성종을 법받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릅， “선콩 참봉」완 초서(월jð)한 것은 그 

사단응 위한 것이 아니라 선왕을 위한 것이다. 재붕어) 관한 일은 진례(세i!íll:를 상 

고하여 아뢰게 하하 신겨1윈의 일도 참깨 상고하여 아되게 하랴 ” 하였다， 지평 

곽종원(띠宗π)이 선릉 참봉 등의 승직이 온당지 않다고 아뢰였는데， 틀어주지 않 

았다 

〔영인은]↑3적 174인 [그갇r~은-간영 )/ 낀시 ~잉민(이 (]:l/η {강 연 11인/‘끼심←의식()\:;-\: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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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치곤이 불교를숭봉하는 일， 신계원의 제수 등에 대해 아뢰다 

언신 20권， 2딛(1496 빙진/영 흥지(5L갱) 9년) 12윌 22일 을미 1댄짜기사 

대사헌 구치곤(iTJ;차;0 등이 아뢰기를， ‘전 해에 대간들이 소상째(시、깨체)블 마 

련합이 온당치 못함음 른어 논란한지 여러 달어] 이프렀지만 윤허들 얻지 옷하었는 

데， 지긍 또 대상재(大껴rlf)들 마련하니 싣망을 금할 수 없숨니다. 진의 하교에 이 

프시기듬， ‘공씨(孔Lí:)의 도들 일￡키고， 식씨(댄民)의 교를 줍어들게 힌다 ’ 하였 

으며， 도진(댐~J이 없는 총음 환속시커지 뭇6운 수령(갇令)을 파면하였으니， 이 

때문에 중외에서는 전하꺼1시 윌교플 숭상아지 않응을 분멍히 앙게 댔습니다~ 우리 

태중 대왕은 사사(좋~if)의 농장과 노비를 역파하였으니， 그 성덕(욕디캠)이 지극합니 

다 세종께서또 초년에는 태좀이 남간 곳을 이어받아 질대~ (불교블〉 숭봉하지 

않았는데 만년에 가서 내붙당(內川;컨)음 문소진(文엠fQ) 북쪽에 창건하미] 온 조정 

이 논란하여 간히였습니다 그매 성균관의 유 J들은 이르기블， ‘이딘(lI:1폐이 바얘 

흐로 일어나려 하니 우리 도가 석해질 것입니나 헛되이 구속되어 있을 수 없다 ’ 

고 하띤서 성균판을 비우고 냐가기까지 하였슴니다- 대저 세종께사는 처음에는 숭 

몽하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 

음에 어찌 아러하설 것임니까 옛사땀이 이르기를， '01 친을 조섬하기글 시초애서 

한다‘고 하였으나， 시초。11 조삼하기를 바랍니다 

선계원(렘엽t떼은 전에 장녕현감u딘1천%앞)을 재수받아 부엄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미가 능였다 하였으므모 참작해서 경기도 죽산(竹 "，)으로 윷저 주엄는데 이계통 

(李추수)이 정기감사가 되자 상피(챔감)히는 관계록 〈선계웬블〉 진전(떼 1 1)으로 바 

꾸었으나 그때 어미 나이 이미 73세였지만 아무 만 없이 부임떠에뻐하였습니다 <

선계원이〉 지금은 김표현령(金에딴令)으로 있는데， 품판(꾀흠) 증 한환 같은 자가 

작페(1'，셈)0닝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며， 읍。1 또 죄잔하기 심하묘로， 어미륜 시겨 

말씀슬- 올려서 팍가른 기만하니 매우 블가합니다 입지로 툴아가게 하소서‘ 선릉 

참봉(습앉參싹)을 모두 참직(깡죄넓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선왕조에서 신구 광릉0't 

l췄 장릉(검隆) 순등이폐칭 간봉응 모두 직장(파표)에 지)수하였우니 지금도 。1 줄 

례에 의거함이 가한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륜， ‘자가톡시얘씨댐5휩뿔)하는 일 및 

시학(視l;~) 등의 일은 일제 거행하겠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틀이 주지 않겠다 ”고 

하였다‘ 

〔잉?!핀]'3 익 17"i:! [2~]，성든 간강 ι ‘ εt 의이‘사싱 ι二ιζ ‘인샤 프리、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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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헌부가신계원 • 윤구등의 서용이 불가함을 상차하다 

연산 20권 2넌(1496 냉진/잉 등치(~L~I 9넌 I 12딩 27얀 경지 2번째기사 

사젠부에서 상자하지플， “션 등은 선계원이 관직윤 "f꾸도록 하라는 인， 뀐증(씨 

때) 둥이1게 작위블 빙란한 일， 요구 • 운우 · 윤후를 서용(tlim)한 인， 신돈의가 :1-
영으로 선전관에 제수된 일， 박인손에서1 직첩을 도로 춘 것이 분가함을 우러러 신 

칭(~rr잉을 번거감게 하였는데 아직 패한 허란을 얻지 옷하였습니다， 

신 등은 간정히 생각하건대 선제원이 전에 즉산(t'nll) 진천(mJI I)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어 n\의 나이가 이미 70이 지났논데도 아무 얀 없이 취임하여 기한은 

재우고 치1임(팩1핀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포(성씨)의 수령이 되자， 그 읍이 잔펴\(얹 

댐)함을 부족하게 여겨 정직(파뼈우코 닝pi'-려 하여 전은(天잉)을 희망하면서 어미 

를 시겨 말씀윤 -웹서 그 소웬을 이부였슴니다 이것은 늙은 어버이가 있는 지는 

3백 러 내에 시입하는 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권종 둥이 3년 간 능을 모[신 수고는， 성상의 선대어1 효도하시는 마음으코 중한 

상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산하가 된 자의 직분으로시 탕연히 한 열임니 

다‘ 하판며 죠종조에서는 모두 7-~판￡모 하는데 란과하였는데， 전하에 와서 범 

란하게 6품관을 제수하니， 이것은 선왕의 기성 법규[IiX:딛]가 무너지는 것임니다 

윤흥상(尹씻힘)은 전에 이전부사(利JII!1Hψ)가 되었플 매에， 사사로。| 고자[火쉬1 

-를 기른 죄를 먼하려 하여， 우연히 얻는 사람이라고 하며 기짓으묘 감사에 요고하 

여 진문(햄R에하게 해서 천칭(天!\Z0을 기망하였다가 마침내 증잔 죄플 입었숭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지나자 문득 서용(↑앙m아도록 명하니， 이것은 사사 죄른 멤한 

자는 2년을 지나야만 서용하는 볍이 크게 무너진 것임나다 〈본문증략〉 

전교하기른‘ ‘박인손의 인은 가사 오늘 죄판 입었더라도 내일 허북을 고치변 직 

첩을 도록 주어도 가한 것이디 윤구 등의 인응， 진도(天값)라도 10넌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다 죄듭 입은 지 이미 오미었으니 서용함에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선돈의의 일은 특별한 사사 은혀1잎 뿐 나머지는 요두 들이 주지 않겠다 ”하였다 

〔딩인ιl:3 ;~17S~ [든야]‘~~ 간낀 • 끼/‘?'시 '2~?_1 (까이 깐，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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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헌 구치곤등이 관직 저수를신중히 할것， 경연을 열 것 등을 아뢰다 

연산 21권 3넌11497 정사/잉 흥tllîι{J) ↑O넘)1윌 4임 영오 3번째기시 

대사현 구치곤 집의 유빈(찌…). 장령 이자건(李테범 지평 강숙톤(姜，!CZ종) 등 

이 아뢰가늘， “신계원(↑월월~~)은 진에 창녕 (1리휠). 진천(tll)ll). 죽산(竹山)에 부임 

할 매에는 늙은 어미가 였으면서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씨)에 가는 

것응 3때리 안에 았으니 〈늙은 어 ul가 았더라도〉 법대로 부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늘 시켜 금을 올려 말씀드리니， 이것은 E탬이 아니라 김포가 쇠잔한 고을이 

기 때문에 피하기른 노린 것입니다 그피고 그 말씀 올린 것을 해조(~!\임)애 내벼 

보내지도 않고 득명을 내려 경칙(京따U으로 바꾸었슴니다 

전하께서는 근본을 바로잠으려는 젓 단계에는 무슨 인이나 바은 대토 하역야 할 

것이요， 사사로운 은헤즐 보아 줄 수는 없습니다 김효강(金휘'[)은 제 마응대록 

아펴어 법을 만들었으니 그 죄를 다스리기 바란니다 ”하였다 정인 조원기wi元*리 

가 역시 찬려I(삽i돼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다 이어 상자(上저)하기를， ‘산 등 

이 삼가 산펴보건대， (서경(김i되}에 이르가른， ‘선왕의 생헌(成휠)을 법받으떤 영 

원토록 허을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수성(守成)하는 인굽。1 체넘(짧念)하여 

야할것입니다. 

국가에서 수령의 소임을 중이 여기이 6년[六期] 안에는 경직(京~~으로 이꾸지 

뭇하며， 늙은 어벼이가 있는 자는 〈서울에서) 3백리 이내에 임명하니 이것이 성힌 

(l，~훤}인니다 선계원은 이미가 늙인기 때문에 김포로 옮겨 입벙한 것입니다 김표 

는 서올에서 하루 거리도 옷 되는 곳이써‘ 읍에시도 봉%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임(外任)임을 꺼려 어 ul른 시켜 법음 무一릅&고 진소(때매)하게 하였으니 당 

연히 징계하여야 한 것인데도， 도리어 정직으로 B대어 주니 선왕의 성헌(成강)이 

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11서 관작이 범람함블 영며하여 성헌을 만들었습니다 잔봉(찢후)아랴는 것 

응 10아 년을 지나서야 봉사(종똘)로 승진하며 봉사가 된지 4. 5년이 지나야 직 

장([1]:，<)으로 승진하고， 직장으로 승진된시 3 , 4년이 지나야 참작(양밟\)으보 숭번 

된니다 한 품계를 오르기가 。l렇게 어볍고 또 오랜 것인냐] 헌릉ù:JJl잉 참봉이 된 

지 20 711월 사이에 바로 7품으로 승진했던 짓은 이미 전례가 있지만 그것도 한떼 

의 수고에 대한 보수로서는 극한입니따 그런데 지금 권종(따태) 등은 종9픔인 참 

봉에서부터 6품으로 뛰어오르니 관작의 범람함이 이보다 미 심함이 없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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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의 싱현UiJi:'，ω。1 이모부터 무너지는 잣엽니다 국가에서는 관랴 임용(떠 1 1) 

의 어려응걷- 증시하여‘ 작은 관직이라도 반드시 해조ι씨Ui)에서 주의 (i土|뻐한 다응 

에야 제수하게 하는데， 이것도 성현ÙlJi::./j)01었습니다 지금 산돈의(↑힘써'0가 선진 

판이 된 것은 임금의 진지 (f카뉘)에서 특별히 나온 깃이니， 선땅의 성헌이 역사 이 

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저 다든 사람에게 관작응 중 매에는 "1꽉 기록판 만 

한 콩과 * 만한 재주가 있다 하다라도 반드시 공전(公j)ψ을 얻은 다응에야 쓰는 

것임니다 

기록한 만한 공이 없고 씀 만한 지1주가 없는데도 공전을 거치지 앉2 법 ?I 무너 
뜨리는 것도 근심하지 않으며 득벨히 사정(ì'Lhii)음 둔다는 것은 소윈한 신하바토 

오히려 또 란가한 일연디1 ùH윤여 이런 소소한 인아의 무리에개 득변히 사정윤 두 

겠습니까 대간이 논집(페)f}l)하여도 군이 거접하니 누가 이것을 전하의 한 u}--3 이 

지공@公) 지정('í"ijE)해서 그댔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멍윤 

만려 거두고 길이 성펀윤 준수하소서 “하였는데， 듣어 주지 않았다 〈본운중약〉 

구지온 등이 다시 김효강 강선 • 산계원(，br~ítl;'!~샤 릉 빚 이 71 ' 이전 등의 일에 대 

하여 논란하였는데 ‘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븐]13섹 177연 [보유]’잉낀 간상ι \;)1’잉사 관i'11η J711 ‘ 91시 임인(任!ëll‘잉심 공핀(각 

l낀/ι강신 경연γ 정 잉디('{]~~~1J~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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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대사헌 구치곤 · 사간최부가 김효강 • 신계원의 일로 아뢰다 
언산 21권 3년(1497 정사/영 흥치〔弘써‘) ↑0년11월 7일 기유 3번쩌기사 

대샤헌 구지곤과 사간 최부(씨껴)가 합사(合司)하여 아뢰가글， ‘이미 김효강이 

아뭔 것을 그르다하여 쓰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그 간악하고 기짓펌응 동촉하신 

것입q다， 몇 년 전에 낙산사lìi\山c!f)에 소금을 주었던 일을 정계하지 않았기 떼문 

에 !E 근 죄듭 지은 것이니 속히 죄릎 다스리기 바란니다 또 선계원(떠쉴댐0은 치 

음에 장녕현갱음TI7패’용되으로 있었고 죽산(η 山)과 진전(월JI I)에 옳겨 힘영되었는 

데， 그때 어미의 나이나 이 "1 70여 세였지만 묘두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피))에 임명되있는데 어미른 시켜 말씀드리며 위의 은혀1틀 희망하였 

으니， 일정한 기간[itt期] 서입하지 많든가， 혹은 본적에 도로 염멍하소서 ”하니， 

어서(쩌쁨)로 답하기른， “정 등이 이렇게 극간(짧뻐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콧을 

잘 얄지 못하겠다 대저 수령은 늙은 이미가 있으변 윈방에 서임하지 안라는 것이 

(대전)이 살려 있다 그러므로 지급 겸직(京뼈으로 특낼히 비꾼 것이다 어느 시 

대인들 득은(特띤)이 없겠는가 김효강은 바은 대록 말하연 진례가 있으므모 죄가 

없다 

지금 경 등의 말을 듬어서 이미 내형죄로 논단하였는데， 포 차마 성증의 수교(공 

했)를 무너뜨리고 어찌 다시 죄 없는 시람을 논단하여 중한 법으로 다스릴 것인 

가”하고， 이어 진교하기를， ‘정 등은 신계원이 어미등 시켜 말을 올렀다고 했다. 

대저 능은 어미는 그 아들이 일리 떠나← 것응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상성이 

다 디}간 누군들 부모가 없겠는가 어찌하여 어미츰 시겼다고 만을 하는샤?"하매， 

다시 아펴기를“하교에 이르기틀， ‘원방에 서염하지 만라는 것이(대전)에 기재되 

어 있다 ’ 고 하시었습니다‘ 그려나 원방이라는 것은 3백 랴 밖을 가리켜 발한 것 

입니다 지금 김포는 40리 길아니， 이것은 먼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쇠잔 

하고 피폐한 것을 싫어해서입니다 전하께서는 사정(私↑꺼)으로 하교하고 신 등은 

법으로 상닫하는 것이니， 그 경증을 생각하시어 종。빡 <'ir는 것임나다 김효강은 

정해진 법을 변란하였으니 죄는 따땅히 참형(띠iJflJ)에 지하여야 할 갓인네， 진하께 

서 다만 태형 40으로 속바치게 하였습니다. 

김효강은 진에 제 마음대로 아뢰었딘 띠문에 장형(μ)[11) 60으로 속바치게 하였 

는데도 아직 정치l하아 고쳐지지 않고 또 고의로 중형CiliiflJ)의 죄를 댐하였으니 융 

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렌데 전하께서는 형벌 시행의 잘옷됨을 생각지 않고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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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고식적@펴잉따)인 은혜를 에푸니 악행은 범한 자가 정계최 수 없습니다 ”하였 

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잉인은]13꺼 m:_l낀 〔핀뮤]‘전프 긴↑’~J시 긍도(πn:;‘시'" 딘 ι ;.~'Ii .시'，lj_I，' )].::C:， 

끼 11'인사 판매상띠) 

6)한환에 대한율적용을달리하라고 명하다 

언신 21 권， 3넌11497 정사/영 등치I;;L;台) 10년) 1월 13일 을묘 g댄써기사 

한환의 추안(뼈案)를 내려 보내며 이르기플， ‘딴환은 감포 고을 백성은 아닌데， 

소속한 지부앉n府) 지주();띠깨) 지헌 (J;mw을 욕보인 풍윤 적용한 것은 이찌된 일 

이냐? 위력제박O했力ililll'~)조모 고쳐 융음 직용하도꽉 하라 그 밖의 것응 다 비려 

두겠다”하였다 

〔잉믿본]13잭 182민 〔날유r사반 탄극(~，;t~1/"시녀 재인(‘~，! IN ‘ i!-21 깅싱 (ι 

초신잉초실륙이 서 잦은 김R이야기 /133 



η대죠F이 김효강 · 한환의 추안문저로 여러 번아뢰다 

연산 2↑권 3년11497 정사/염 등지I，";~) 10년) 1 월 14일 영진 2번싸기시 

대간이 합사〔合司)하역 낌효강의 일을 논하고 이이 한환의 추안(따젖)을 을피변 

시 율대로 논죄하기를 칭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대간이 상차하기를， ‘죄가 

어서블 굉간대 이르기들， ‘김효강의 간악함을 얀았다 ’ 하였고， 또 이르기른1 ‘내 

가 만일 그 간악함을 알지 뭇하고 둡은 환관의 슬수에 에졌브라면 정 등을 벌주였 

을 것이다 ’ 고 하였슴니다 

진하께서는 잡으로 그 간악암을 알았슴니다 그러나 그 간악한을 알면서도 그 

좌끌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상의 이 하교는 한갓 인말이 될 뿔입냐다 이미 그 죄 

블 다스리지 옷라고 은혜릎 받듣고 세럭을 빙자하면서 궁궐 안에 슬입하기를 아직 

도 옛날 같이 하게 하였으니 , 외간에서는 김효강을 보기플 ‘성중에 있는 여우는 

물에 직설 수 없고 사옥(피되킬)에 있는 쥐는 연기에 그을들 수 없다 ’ 는 말처럼 〈안 

전하다고〉 보냐 , 김효강으로서는 아무런 기탄(븐j렁)도 없이 크게 술수를 벌이며 

전하의 안잭을 받아 순응하고 전하의 마음을 옮겨 바꾸어 명이가 복중에 둠[明핏 

AIJ흥]이 두 아이가 고황속에 듣어가는 것 같으니， 전하끼l서 다른 날 끝내 빠져 듣 

어가지 않을지 얀수 없습니다 

그려므록 진하께서 그 간악힘을 얀았다는 것은 그 간악합윤 카워 주기에 안맞은 

깃이니 이것은 곽콩(폐公)이 악응 마워하면서도 제거하지 끗합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닝니까 삽까 바각긴대 진파께시는 능은 간인의 죄플 깊이 다스"'1어 조정의 분함 

을 쾌하게 하어 주소서 ‘ 하고， 이이 아픽기를， ‘한환은 김포(:;î서배)에 농막이 있고， 

부모의 묘소가 있으니 그곳 벅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릇 재상으로서 누가 

전장(머댄)을 외방 Jl~을팩]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수령이 그 D댐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수령 밑에 있는〉 야전들융 

걸박해디가 볼기를 치연 수령(守선)이 이찌 수족을 쓸 수 있겠습니까 ’ 하였는데， 

틀어 주지 않았다 

〔잉민보)î3지 182딘 〔문듀r정 간ε ‘사일→암끽끼 치'，/'사입→덩치 jl!’시 u 치핀 

，， :J)r~~.;! 긍곤 I;:-;~ ν ‘유221-강상「 이r능 0， 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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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간이 임사흥등의 벼슬높임이 불가합을서계하다 

영산 22권， 3년11497 정사/염 강치I ，L;읍110년14덩 16잉 정해 1빈깨기사 

에서로 디1간의 사직정R찌(q，없UJ 맏디1어1 쓰기윤， 계가 다시 가질i보 것은 "1꽉 

처은과 같지만， 경 등의 어그러진 생각 역시 치응과 같도다 어찌 공산의 일록 하 

여 여러벤 사직장을 옹리느냐 옥승(째낌을 지연시카고 윈왕휴 쌓아 투게 하니 어 

찌 판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번거즙기1 하지 말고 그풋된 생각을 들며 고치며， 빨 

리 나의 명응따라속히 일을보라’하였다‘ 

대간이 서계하기를， “복직의 명이 엄하오나 엄사홍(까쉰써 간은 큰 간인배른 벼 

슬픔 높이고 그 마냉런음 김러 준다면 사직의 관계가 경하지 않습니다 송(양)나라는 

한 명 왕안석II安石)의 응용으모 언하여 붕당을 팔어듣여서 친하의 창생 11'i't)응 

해컸는데 승뿔며 이 여러 간사한지들이겠습니까 

신들이 이목(耳티)의 관직에 였으면서， 이 무리틀로 하여금 모두 용남하게 한다 

연 무슨 변복으혹 다시 본직에 나가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소위 이 무이틀 

이라는 것은 누구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하애， 대간이 열서 하여 아펴기를， 

“염사흥은 붕당 을 쿄결Ix샘)하여 조정용 티란하였으며， 정숭조(껏1세，im는 장사치 

들과 교결하여 국고의 재물을 도둑질하였고‘ 한환은 본처등 박t↓1 하고 장인을 구타 

했으며， 큼포(金빠)에서 팀싹을 부라고 내런 병령을 능약했으I녀， 한치례 1'1'않여잉는 

용혈서1소하고 탐람"1루하며 , 양민음 억￡녕f여 전인음 강았으미 , 조득럼때'H융j林)은 

내외가 천인이벼， 윤반(尹l;tl) 조한(‘바때 - 윤준원(尹(!v디은 용결무지히며， 싣주 

mï핸)는 용연하고 무식하며， 이치남(주致펴)은 친인으모서 교사하띠， 신증흠(며從 

~;))은 탐오하고 염치가 없으며， 박윤Itfiitr)은 성품이 본시 용힐하고 또 블의를 행 

하며， 유진(柳양)은 팡패(’1'1￥)하며‘ 김효강(Ó):1'iD은 환관으로서 여러빈 기망죄뷰 

변하였으며， 안중경(安(<j서55ù 서정생1ft，댔'10) 이존명(주仔“) 역시 모두가 환관인 

니다 

.!E 득립은 세조께서 특별허 가선c;，퍼f)음 하사하시띤서 이르기른， ‘득럼의 직위 

는 이미 다 되었다 ’ 하시였으니 , 이갓은 후세의 변동할 수 없는 전교입니다 

강뀌손(꿇낌샘) 선수근(떠守'f}J)은 한 단이 지나지 못하여 재자 높은 품껴l를 지1 

수받고， 이세좌(주띠(Ij . 노공휠11]섣公弼)은 육갱(六때)의 우두머벼로서 역시 읍직 

(F2Jr~을 더하니 사저|에 어떠하겠슴니끼 ”하였으니， 풋지 않았다 

〔디인콘113젝 Z ι이 〔←→ ':1‘긴↓‘?I}._r- ~I미 • Ir? 니 기 이 q-.~ _ _lJ: 

초신잉초설록에서 잊든 깅호이야기 1135 



9)승정원의 요청으로 강화 · 양천 등지의 위법 사건을 행대 감찰을 보내어 

국문하게하다 

연신 28권， 3년 11497 정사/영 릎치15L;음110년) 10월 14일 임오 3번째기사 

흥분판교리(연l、文테짧'ID 성세순0&-벼폐이 , 강회(江콰)와 경유해 온 양진O써1111 

김포(金씨ìI 통진(낸ý;jt) 등 각 고은의 변에 위반된 사건을 척간(j\í)ÞFi하여 오자， 의 

급부If<t禁까)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자건에 관겨된 사람이 

반드시 많을 깃이니， 만약 모두른 급부(상따)애 가두게 되민 반드시 소요륜 잊으킨 

것입니다 션왕조1ft王+배에서 일찍이 행대 감찰(行졸~l9i)은 보니l이 국문하게 한 

일이 있으니， 칭컨대 그 여1에 의하옹소서 ”하나， 쫓았다 

【g인온)12ι.:: 287인 〔믿듀〕‘시'<_， l ，괴η ’냥성 지뜨;s강，;c1Jí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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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경기 관찰사김수동이 구흘 대책 등을아뢰다 

연신 47 런‘ 8년 (1502 입스/영 응치(~μ응) 15년) ↑↑윈 3인 임신 3번찌기시 

겸기관찰사 김수용(~파웨이 아뢰기를 “금년에 정기 (Ji{!，↓잉의 각 고응-은 모두 

산농(失;'I!d)을 해서 뷰에는 작지(，쩌멘에 종"1블 뿌리지 뭇했고， 여릎에는 흥수가 

념쳐 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큰(，JlFt0이 겸쳐 이를 뿐 아니라↑ 멍년에는 

반드시 증자가 한 양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군량(íji셰〕에 소요꾀는 것을 

R투 펴곡(皮짧으포 거투어들여서 종지촬 지급하도팍 계칭했는데， 윤허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증자와 전걸(Wi，이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 

식의 수량은 부측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전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플 무엇으로 대지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망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혀1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때)의 공필(헥끼고} 조서1들 만약 선량이야) 

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짜 Ji)가 가장 섬한 고을만 간라 

서 아려옵니다 

수원(水原). 만산(갖山) ‘ 부팽(띤平) 감포({，;>패) ‘ 풍진(덴대)과 같은 고응은 재해 

가 가장 심하고， 파주(城州) 장단(표m，j)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 

만， 그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갈의 요충지(업HÎÍtID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긍년 

에 임거a居)하는 백성틀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액생들의 재릭때기)이 

갑전이나 곤궁하게 된데다가， 영년에 증국의 사신이 오게 되띤 더욱 심한 바가 있 

은 것압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음든은 끔년의 공판(회끼과 조세른 경창(京껴)으로 

올랴지 말고 주%UHff)에 바지거l 하여 윤반하는 펴1단을 없이1고， 병년 종자로 지급 

하기를청합니다， 

지난 음묘년에 파선뭔 남양(南~m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정장으로 갱수해야 하겠 

지만， 이것을 주장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블 청합니다 ” 하 

니， 그대로따랐다 

김수통(金렇꽃)이 포 아뢰가륜， “광주U!열세 백성 이옥신(주玉 111)이 그 혐을 구다 

한 것은 진술한 증거가 병백하며 도 은(ÆW으로 뇌불을 주어 그 일에 참여한 여러 

사람플모 하여큼 염폐(까째a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애우 간사합니다 일이 강상 

(써펴)에 관계되므로 실정을 다 말한 때까지 정장이M서을 받은 것이 15차벼1나 되 

고， 비록 문초m:1낌)어1 승복UfJl lll하더각도 적가 사헝까지는 이르지 앞으나， 또 형 

산닫 가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까반으로 갇히 품의(ιE잉)함니다 ”하니， 수의(~X 

조선잉즈설록”에서 ξ시튿 깅모이야기 1137 



5잃9하기른 영했다 윤필상(尹꺼싸j) 성준(Jt:{썽 이극균(주김펴)이 의논드러기를， 

i이 옥산이 비듀 문초어1 승복하지 않다랴도， 드러난 증거와 호사(招펴0가 명백하여 

일이 애매하지는 않￡니， 증거에 의거하여 형벌을 정하여 온 가족을 변망으로 보 

내는 것이 일의 대체에 적합합냐다 n하나， 그대로 좋았다. 

l잉잉온)13잭 526~ (근류)"힘겁 지앙힌){;(ièJJfT표J/ι농업←농작(ιfFJr재접-전시([]]1fr)r재 

정 칩고 ι)/‘교도(소‘사업 상닝(1J i: jlf'흐구 이εCF~)~) 

11)서울과경기 및 충청도에 지진이 일다 

언산 50린 9년(1503 게허/영 상치(5μg) 16년) 6월 12잉 정미 4번째기사 

서울과 경기의 강호에l파) 안생(安t때 안산(安山) 양진U껴)1 1) 김폭(~i머). 죽 

산(η山)과 충청도의 흥주(파州). 청주(펴川) 충주(퍼매) 공주(公川) 띤천(ì띤 

川) 천안(天安) 온양(i없jJ，~J) 태안(한安) 문의(y，:;;]0 당진(댐ì:1l) 진천 (1띠 1 1) 목 

전(木川) 평택(ZJ'댐) 직산(짧山) 신창(新呂) 전의(1'옳) 연기(폐뼈) ‘ 해미(ì1J 

훗〕 회인(영仁) 보은(따영j 예산(禮山) 음성m행m 청안(ì맑安) 진잠여야역) 회 

덕(따펀). 제전(1핍 1 1)에 지진이 있었다-

[영E온)13석 565인 l운듀]ι피약 "1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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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서울과충청도 및 경상도고햄 지진이 일다 

연신 50권.9딘(↑ 503 겨1해/멍 등치15μhl 16넌 18런 23일 정사 ↑번째기사 

서울과 충청도 웅주 재친 정산(Æ:III) 진친(!i!)1 1) 챙안li끼갓) . o}산 괴산(찌 

11 1) 결성(샘“，10 ， 대안(깃꿋) ‘ 이산(尼 111)' 회인(121仁.). 띤전(jlψ1 1)' 임전(싸JIII 직 

산(샌山) 보링(떠;뀔) 보은 공주 연산 진장(z끼싹) 화약(’1았떠) 문의(文않) 천 

안 • 흥주(L폐). 예산 되산(씬11 1). 음-성때때 남Æ(표패) 선창(삐감) 청주 연 

기(파JO 펑택 시산 정풍(찌펴) 탕진 욕천(ì}()1 1I 해미 (i!f짜) 전의 목천(木 

川) 청산(춤山). 경상도 금산(;í):山) 기1렁 인옹(仁川J) 용궁(따낌) 예전@끄없). 

;생기의 광주 과천 양근(찌뼈 지팽 (1.11:平1. 여주 · 이천 양지(~까엽) 용인 뜯족 

(['i;'r'r) 금전(f~JIII 안산(kW) 남양(퍼f.1}) 수원 진위(μu댔) 양성(찌i때 , 안 

성 양천(짜川) 인천 부평 금포 풍진G띠서t) 강화 파주 양주 포천 ‘ 영명 

(,k'l'). 전놔도 익산(益111)' 용안(값훗). 함펼ù，&tJi l이1 지진이 았었다 

[인인본J13책 572먼 (C'뷰J'피，~;~ 지디l'딘 ’) 

'"선용조실록에서 잦은 김"，01야기 1139 



13)이궁을지으려고주민을몰아내고금표를세워， 틀어가는자는 기시에 처 

하다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영 흥치(5L治) 18년) 7윌 1일 갑선 4번써기사 

왕이 승정원에 뭄기즐， “여]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놀이하늠 곳이 

있었다 수(Iiii)에는 분양(써fIlb)， 당O댄)에 여산 靈山)， 진조떠햄R)에 이르러서도 장 

원(도짜j이 있어， 고려의 시얀딩:tA)이 옮기른， 푸른 벼들에 문 닫힌 여얹아응 집 

。1요， 받은 달에 발응 걷은 서너 사단이더라” 한 글귀가 였다 그 시사(담때)틀 융 

이묘니， 곧 화려하고 진기한 경치를 천년 뒤에도 유연(IS然)히 상상할 만하다 

이제 장의문(짧옳門) 밖에 산 밝고 을 고와 잠으로 한 조각 질갱이므로， 금표(설 

*점를 세워 이궁(밟宮)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으록 하고자 하니， 의정부와 

의논하여 지형을 그려서 바치라 ”하내，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가플，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하였다 

이포부터 봉북유로 광주(밟川) 양주(楊州) 포천(1괴 1 1) 영평(永쉬)에서， 서남으 

로는 파주(뼈써)， 고양(히陽)， 양천(陽)1 1)' 금전(션)1 1) ‘ 과천냉ν1 1)' 통진(낸W) 김 

표(%i대)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백여 iL들 요죠리 내보내고， 내수사(內띠며)의 

노자(없子)를 옮겨서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모 듬어가는 자는 

기시(곳市)플하니， 초부(뺑.*l 목옹(뤘펀)의 길이 끊겼다 

〔잉인몬]14직 g힌 i븐듀]'왕실 등사(응냐lr앙실 국응포1/‘사빔('JJ;ξ 'j'건실→건축(ι ;;')1'파 

'_TI ’/↓J“피 i‘투If~↓잉/‘t니저 사고，';_， 끼 )'λ1 님 서이 ;'\1"어 Aμr.， 6\ 
「 ι-"'-' ~ I c..:> "/~ιI "C> C..> ι」、~，‘ ....... 6.. 6..~_이ι 、 ν←ι(

14)내관의 족친인 종성 부사이지방등을파직하게 하다 

얻산 58권， 11년(1505 을축/영 흠치(sL읍) 18년)7윌 6믿 기축 3번l새기사 

전교하기를， ‘내관(씨흠)의 족친인 종성부사(w현成府f힌) 이지방(!fι芳J ， 김포현령 

(%때縣令) 박영창(사永읍)‘ 팝주판관〔光써Ntìl 최인수(필f二피)들 파직하라 ”하였 

다 왕이 다러운 행섣과 악한 턱이 중관(대김)에게서 누션될까 늠 염려하였으므로， 

관직。| 있는 모든 즉진을 모두 먼 지방으로 쫓았었마 

〔잉인돈】14석 9딘 〔둔암]γ앙심 비민!øiar앙심)긍앙(드三1/'인사 밍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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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망원정 이남 1백 리로 금표를 세우고 큰처의 도로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다 

연산 59권， 11 년11505 블축/영 등치〔弘굉) 18년) 8월 21일 711유 1번깨기사 

전교하기듭， ‘망윈정(평쉰\9의 이남으로 1백랴른 한계모 하여 금표(씬끼를 세 

우교 양전현(1)싸Jlm.*l을 핵파(11딘Ît)하며， 망원정 근처의 도로에는 사람이 흥행하지 

못하게 하되， 이계동(춘季수)을 불러서 사서 금표륜 세우케 하라 하매， 계통이 아 

리기즐， ‘망원정에서 이남으르 가연 부평(펴쿠) 관아의 문에 이르는데， 관아픔 거 

쳐 바닷가까지 10"1쯤과， 양전으로부터 서쪽으모 김포(1:irtìl 통진(피네)윤 거쳐 

갑꽂(甲띠)에 이르는 70여 리쯤은 다 바다가 경계가 되므로 표를 세웅 것이 없으 

며， 표블 세워야 할 곳은 망원정으로부터 부평에 이르는 사이뿐입니다， 그러나 벤 

저 급표를 세우면 세 고을에 사는 백성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다 양화도11써i:m 

틀 켜쳐서 분주하 나갇 젓이므로 소요j댐w하게 펀 것 같사오니， 강새많司)로 하 

여금 먼저 모조리 내보내게 한 뒤에 표릎 세우게 하소서 ”하니 , 진ji1'하기를， “좋 

다‘하였다 

〔잉인 :-']14잭 14던 [딘감]‘잉싱 응사(순주1Jr건정 지S덩징iI잉Jj行Iμ/‘괴 1-치한(:t~;-~) 

조선앙호싱록에서 찾은 김g이야기 1141 



16)경기 관찰사 박원종이 김포 등이 금표 안에 들어가 운반 등을할수 없다 

아뢰다 

암신 61권， 12년(1506 덩인/영 정덕(iEE) 1년) 2월 9일 기이 1번때기사 

정기관잡사 박원증(朴元宗)이 아뢰가틀， “김포(金빼) 등진현(면빼J짜 등의 강가 

를 따라 사는 백성들은， 수로(水짧)를 장 얀고 있으므모 배록 물건을 운반할 때에 

칩불항 염려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금표를 윤려고 인가를 판아내연 다만 도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로 실어L녕 때에 인도할 사람이 없어 뷰선(뚫샘)할 엄려가 있 

습니다 

그러고 백운산(Á곧L]J)도 또한 급표 안에 틀이라는 전교가 이마 계섰으나， 만일 

그 근방의 땅을 모두 금요 안에 능인다면 합정도 쪽의 큰 감이 악합니디 또 조증 

(때宗) 가평(加平) 등지도 역록(뽑쩌)가 쇠잔하여 불선(物'li;)의 문안과 사명U벚命) 

또는 야인(엠N이 왕래 시이] 지판(호씨h이 매우 곤란할 것임니다. 

더욱이 지급의 광주관사(야川염츄)가 또한 표 안어1 들었으니 가평 (ho 'l')과 과친 

(果JI I)은 상거가 매우 먼데， 그 사이에 또한 g 판0.6:뺨)할 곳이 없어 감히 아뢰옵 

니다 ”하니， 전교하가를， “김포 통진 강가에 사는 인가와 옛 광주 관사는 표 안 

에 넣지 말고 백운산은 산 밑에 표를 세우라하였다 원종(元자)이 다시 아뢰기 

틀， “김표 등 고을〔官]은 수령이 없어 백성을 관할한 자가 없으니， 공뷰〔퍼/빼나 

부역을 어디에 공납하겠슴니까 ”하니， 진교하기를， ‘그전과 같이 수령을 무게 하 

라하었다‘ 
〔잉인등]14작 ι:0"" [든유]’암인 으λr(j;、그)/‘」김 지 t!f앙상 ι브ι 육’75 

우~l;j(l .. .: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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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η윤필상등이산릉의 자리에 대해 아뢰니광펑 대군의 묘로정하다 

언산 2권， 1년(1495 를묘/영 등치(弘잉) 8년)1딘 10일 갑오 2번새기사 

l에정천군한혼!01 9J'긴김철산의 받블빼앗은일로승정원과의논하다 

언신 20권， 2넌(1496 영진/잉 등지(，1';;) 9년) 12월 28일 선축 2빈깨기사 

19)경연에 나가유치연의 피살사건 등의 일에 대허 튼다 

엽산 21권， 3년(1497 정사/영 등치(弘검) 10\긴)1월 26일 부진 1번매기사 

20)대간이 공신의 적ε벼l게 가지한일로상소한일에 대해 야뢰다 

언신 22권， 3년(1497 정사/영 콩지(，ι台) 10년) 3윌 16임 무22번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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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종실록 

U유순 박원종등이 백정 당래 · 미륙의 일을의논히다 

중즘 2권 2덩11507 정묘/영 정덕(표표'.) 2넌13윌 28일 신미 2빈써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무령군 유자광이 아뢰기른빽정 

(뎌 n 당래(덩iJk) 미콕(5띔폐) 형제가 원종공신따Uit껴보)에 참여되어 있는데 그들 

은 남211고 용맹스럽기 짝이 없으띠 • 또 정달a나슨 일이 많아시 강토란 만을 듣고 

있습니마 그러하여 숭고 나오지 않으면서 말하지륜， 국가에서 죄릎 물고 포도장 

(뻐ì(:;;Jj~)에 붙여주연 도적을을 다 잡겠다 ’ 고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원증공신에 기록하였우니， 다행히 죄를 품2 층잔위 

(멸용않f)에 소속시기든가 흑은 포도장으로 소속시겨 도묵의 내박을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그듬을 잡게 함이 어떻겠슴니까t[당래 "l륙은 강도로서 막영장(朴7]( 

텀)이 김Æ현영(金벼%令)01 되었을 때 신임을 받았는데 정국(해國)에 할 때에 l괴f 

영문(朴永文)이 두 사람이 용맹하나고 천거하여 열을 시켜 윈증좀선에 참여하게 

되었다.l하나’ 

전교하기블， “강도를 층잔위에 소약시켜 대궐안에 섞여있게 합 수는 없다 다만 

포도장이] 소속케 하여 숙지(주l앗니)라 칭멍하여 토둑을 잡게 하는 깃이 llf땅하겠다 ” 

하고， 또 삼공에게 전교하기륜， “근래 나인과 환관들로서 법강한 일이 있는가? 

경등이 듣은 것이 있으띤 다 말하고 숨가지 말라 ”하니 아뢰기들，‘장교가 지당 

하나 다만 신 등이 아직 블은 젓이 없습니다 빔람한 일이 았다면 신듣만이 아휠 

것이 아니라 대간도 판을 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인핀]↑ζ젝 131언 〔문류]’응실 궁굉(눔 "')1‘인사)핀리(암ij1_)j*사업 자잉(治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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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사간남율등이 음가와박영문에 대한 일 등을아뢰다 

중증 4권， 2딘(1507 정묘/밍 정덕(正감) 2년) 12월 18일 정해 1번째기사 

조강(써펴)음 하였다 대사간 남융(대때9이 아뢰기를， “전얀 디1선(大벼)븐의 의론 

은 모두 공콘이 아니었습니다- 계잭윤 결정한 대신들은 감헤 그 공로를 독차지하 

려 하지 않고 여러 사란과 함깨 찬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지는 것이 옳지 못하 

다 말하였고， 공신에 참여되지 못한 ̂r는 혐의륜 피하려하가 때문에 역시 고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만하였는데， 겨l책에 협조한 자는 공로가 작음에도 상(j't)이 증 

하기 때문에 마읍 속에 부끄려웅이 았어 고지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 말은 비록 공론(公펴)인 듯하지만 또한 혐의플 피하려는 말입니마 페조등 겪 

은 국고는 텅 111게 되었고 유민(i값民)은 돋아오지 않으며， 또한 진영으로 인해 죽 

은 자가 대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공산듣운 우유하고 전장한 노비듬을 차지하여 

주군(川耶;)01 모투 텅비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공선을 보호하려면 먼저 이 폐단을 

바로잡"t야 한 것앙니다 

음가m‘E加)는 유자그여柳子光)의 간교한 기1책어서 잘못된 것으로서(대전(大때)}에 

도 없는 법이며 고례(古껴”도 아닙니다 만엘 지금 고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도시 

이것을 예로 삼게 휠 것이니， 그 폐단이 또한 플 것입니다 

박영문(朴永文)은 하문(下間)"Ò낸 매에 다른 곳에서 듣지 아니하고 다만 윤탕로 

(尹펴老)에게서 들었다 ’ 고 말하였는데， 지금 박원종(tf5t宗)의 말을 듬어 보건디1， 

또한 크게 서로 어뭇납니다‘ 그 말을 번복항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눈 앞에서 속 

이는 것엽니다， 

영문이 전일에 행한 바는 이미 신이 지난번에 말씀트랐습니다‘ 'E 낌포(金씨)의 

배정(뎌 T) 미록(쩌빼)은 본래 큰 도직인데， 영문은 그틀 가까1하였고， 영문의 형 

이 김포현령 C~í，令)이 되어 영문이 그 관아에 있음 매 주현(州빙D에서 도둑 두 사람 

←~} 급히 추적하고 았었는데， 박영문은 그블을 관가 안에 숨거 주었고‘ 형조(Jfl/'，이) 

나장(뭘lit) 향산(폼山)도 도둑의 무리인데， 영문이 형조(jfl) 핍) 냥관(e~ 터)이 되었윤 

매 비밀히 그와 친교론 두텀게 하였을 뿐만 아니랴‘ 반정 ()xiE) 후에는 원종떠i從) 

의 반열에 함께 기록하였으니 , 이는 모두 마음대로 하여 그 명소에 뇌플을 보넨 

신세를 보답한 것입니다 그가 사귀는 자는 모두 도척이나 시정배틀이니， 그의 사 

맘댐응-얄수있승니다 

지금 또한 근거없는 만한 퍼뜨려 ?:.정원 시끄럽게 하며 공론용 저해하고 있으니 

조선임초싱록에서 잦은 김포이야기 (145 



죄가 어찌 이보다 더 크겠습니깨 법률에 따라 논죄10여罪)하사고， 싱「홍(종”이은 사 

대부의 반열에 끼게 한 수 없으니， 그 직을 파띤토팍 하소서 ’‘하고， 지평(持平) 감 

안국(金강댐)은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에 대한 일은 남율Iml핏)이 아펀 바와 같 

이 마침내는 국사흘 그르칠 것이며， 토진(土山) 장획淑쩨과 음가m짙'JU)에 관한 

일도 망설일 수 없는 것엽니다 또한 안윤되(安에j현)은 다만 그 음가만은 거두어 

들일 수 없고， 강홍(종까)도 다만 경연관어'm:~)안을 체직할 수 없으니 조정에 두 

지 마시기를 바란니다 ”하고， 영사(떠휩) 신준1 '1 11성은 아펴기를， “계잭을 도운 사 

람 이하는 모투 공로가 없으니 대간(쉽9의 말에 따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상 

이 윤허하지 양았다-

〔잉인몬】14객 213먼[은류]'정싱 깅언(김iC Ir성돈 간{.;(경u같1/γ잉사 곤근!(샅뜸Ir사엄 탄익(~t 

t~j/~논입 전제IE도，11'신분-천민(단人) 

3)포도대장전림이 강도 당래 등 23인을 김포에서 집-O]-Q} 복명하니 술을 내 

리다 

중종 7 런↑ 4년(↑ 509 기시/영 정덕(正깐14년) 2월 1일 게해 6번J세기사 

포도대장 진림(버흉)이 강도(랬r찌) 당래(딩3k) 등 23인응 검포(金뼈)에서 잡아 

와서 복명하니， 순응 내리게 하였다 이대 궁민(짧民)이 서로모여 도둑이 되이 겁 

달을 각행하되， 인천 - 김표가 더옥 심하였다 띤하여 전런을 표도대장으로 산P 

니， 도묵듣이 듣고 서꼬 말하기들， ‘차라랴 맹후(옮J}è)듭 만날지안정 임(끓) 반나 

기를 원치 않는다 ’ 하였다 

입은 성걱이 준업하고 또 정직하였다. 일찍이 t영조참판이 되었을 매에 한 소리 

1'1、~)가 있어 간사한 꾀를 시험하고자 하자， 임이 이를 암고 문득 노하여 아전을 

꾸짖기를， ‘그 목을 둘러 폼짝 뭇하게 하고， 그 마리를 떼 버리겠다 ’ 하였다 이 

로부터 아진들이 모두 두려워서 복종하여 능히 그 술책을 부리지 옷하였다 

[영민본】14잭 309면 [분류l'왕실 A념다웅1/번사 인얻IH!è1r사업 치인(잉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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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김포현령을추고해야할일로도사가겸직하여 다스리게 하라고 전교하다 

즙증 7권， 4딘(1509 기사/영 정닥(íE깐14딘12김 2밍 감자 3인깨기사 

전교하기글， ‘김포펀령(企페ìl'， lff(;'î-)은 추고(1It'앙)하는 깃이 가하니， 그 현의 수링 

과 하리(下잊)가 모두 추문(애IgJl윤 반게 되띤 그 고을의 잎에 반르시 해소함"1 많 

을 것이니， 도사(제방)로 하겨금 겹직하게 하여 다스리도팍 하리 ”하였다， [낌￡현 

창고 안에 강도를 은닉하였기 매문에 이표 추고하였다 ] 

【영임인 ]14잭 309연 [르유y댐정 지빙성정(씬강감]이/'시업 단핵(，‘?었)j'사업-치잉(~~슛) 

5)조행l서 특진관 전림이 전 만호 최수문과 김포의 강도 은닉뿔 처벌하 

자고하다 

숭즘 7 권， 4년(1509 기시/영 정역(正강14년 1 2앙 3인 음축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한효원(맙았교)이 각사(옵머) 제조의 일을 논하였a나， 

윤허하지 않았다 득진관 전럼(lH찌이 야뢰가블강도윤 허접c:n갖)한 씌틀 처벌 

하는 절꽉(節El)이 지극하지 아니딴 것이 아니냐， 전 만호(파戶) 최수문(lj:守文)이 

강도를 허접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오니， 함경도 온성(1전때과 같이 잔펴l한 jl을 

어l 판노(합찌) 표 정속(定j씨) 시키는 젓이 타당합니다 

또 김포(1)浦)의 관고(TI끼η에 강도플 은닉한 자가 많은데， 고자(W子)와 향cl(jiJl 

i1!_)들이 모르지 아니하였응 것이니， 칭건대 이틀「음 모두 지밴하소서 ”하니， 전쿄 

하기를， ‘전힘이 아펀 갓은 당연하다 허접한 사당은 처별함에 있어서는 전일의 

법조(iJJ씨가 있으나， 사족(士h딩듣도 반트시 은정(떠}갖)한 자가 있였윤 것이디 양 

겨I(패W)는 본리1 입지 ()J，꾀하는 땅이니， 착수문(!ì깐文)은 f문(lIfl래)-~- t까친 뒤에 

는 양겨1에 들여보내랴 ”하였다 

〔영인은M잭 309얻 [:ê류】‘강싱 경엽(ε드효)j'성돈 정돈 ι ‘딩정-숭앙낌정(cp명行￠이l'사 

업 틴객(!'ml/까빙 치만1'"공1/꺼섬→창고(η01/'호구(戶口 I/"신딛-전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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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원이 김포등처의 포도군졸이 민간에서 작폐하니 정지하자고 아뢰다 

중증 8권， 4년(1509 기사/영 성덕(iE쯤) 4년) 3월 25일 정시 4번쩌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낌포(원벼) 등처의 포도 군졸이 민간에서 작폐하여 농사플 짓 

지 뭇하게 하니， 정칸대 우선 정지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영믿본)14적 322연 【문류】*사업-치암(잉융Ir능업 권농(iél앓) 

η심의의 일과도적을잡을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증증 9권， 4딘(1509 기사/영 정덕(正i핀 4년) 10윌 5임 케시 1번째기사 

조참(뼈윷)을 받았다 조강(胡퍼)에 나아갔다 

지평(샘쭈) 허지(許쉰)가 아뢰기릎， “심의때싫가 윤대(엠힘)에서 임긍은 약하 

고 신하는 강하다 ’ [君렀li!ì월는 말을 아뢰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매우 의구(疑 

댐)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는 심술(ι、術)이 본래 비뜰어시고 험악하여 취할 것이 없 

는 사람이지만 육조(六띤)의 낭관(eB官)으록 있었으나， 어찌 샤리플 앙지 못하고 

아되었겠습니까 추고6μ1기 바람니다 ”하고， 헌납U흉때lJ) 조방언(趙왜쏟)은 아펴기 

블심의가 윤대에서 한 말은 과연 큼 잘못압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을모 하여금 

말을하게 하였￡니， 비록 광패어U쭈)하다 해도 또한 마땅히 우악(1ε끊)하게 용서하 

셔야자 죄를 나스런 수논 얹슴니다 지금 만약 죄른 다스린다면 사처!I事1fJ)에 해토 

울까 싶슴니다 ”하고， 영사(領팎) 유순정(柳}I~에n은 아파기를， “듣건대， 도적(효때) 

이 날록 섬해져 황해도 개성부O펴城府) 등지에는 이미 장수른 보내어 잡도록 했 

습니다 

전에 전임(田잃j이 포도대장(뼈ì~大將)이 되어 전저하게 잡아들었으나 그 여당 

(除態)이 아직도 남아 있어 거개 모두 보복(챔f회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장단IR 

~Mf) 사람으모 지휘(샘i힌)하여 도적음 잡게 한 자가 있었는데 적틀이 곧 살해하였 

고， 또 인전(仁川) 수군(水軍)으로서 전임의 부하가 되어 도적 잡는 일을 지휘하던 

지플 도직틀이 모뷰하여 죽이며 말하기를， 전임이 이미 죽었는데 네가 인제 누구 

릎 얻으랴 ’ 하는 등 참혹함이 。1와 같으므로， 비록 민가에 지점(止황)하더라도 감 

히 발설(깅칭헤하지 뭇하게 된다 합니다 

인전(仁川)의 재인(才人)과 백정(白T)들이 았는 소굴(j輝)에 장수흘 보내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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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δ한다고 핑계하여 사줍들도 알지 못하게 하고 느닷없이 야간(써해)에 림친다면 

장을 수 있을 것임니다 또 듣간대‘ 도적들이 숭정원(7Ñ'，，[>jG)이나 병조(兵씨) 등의 

곳을 날마다 엿보다가 그의 도당에게 급히 보고한다는데 조금이라도 지연되게 되 

면 비록 장수를 보넨다 하더라도 잡지 옷하기1 됩 것이니， 모륜지기 따로 계잭윤 

마련합01 좋겠습니다 ‘하고， 지사(J떠9 권군(해돼)은 아뢰기륜， “인천만이 아니라 

김포(金뼈) 통진(꾀대) 등 지방에도 많이 있어 이리저리 서모 왔다갔다 하니， 만 

인 동시에 덮친다면 한꺼번에 감을 수 있을 것인니다 

전에 전엄。| 나가 를아다냐며 잠은 뒤에 거의 잔잔했었는데 지금 도로 변성함이 

이러하니， 마땅히 신속하게 폐해글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조방언은 아뢰기 

를‘ “도적을 잡아 백성들의 피해골 제거해야 됨니다 그러나 도적이란 밴궁한 데 

서 일어나게 되는 것앤데， 듣간대 민간(l.iwm이 지극히 빈곤하여 꾸어서 창곡(상 

없음 상환(慣끊)한다 합니다‘ 

도적을 없애는 계책은 마땅히 먼저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해야 할 것이 

니， 포흥(팩Ä)한 것을 '(Ç해 주는 방도라도 강구하지 않응 수 없숭니다 .’하였다 

〔영인본】14잭 371연 〔분류]‘왕싱-경인아E효JI'왕심 의석({~만)/‘정온 정독1，，"，움)/’사영 jl "2.κa 

갖)/'사법 탄핵(행째)1'재정 전세(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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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원종의 처 윤씨의 ‘:ì'견을 내리고， 어렵을금하도록 한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하다 

중증 25권 11년(1516 병자/염 정덕(표뜸) 11 년) 6원 4일 갑인 3변띠기시 

박원종(사元지、)의 처 윤씨(커 R)의 상언(上듭)음 내라고 진교하기플， “산핍(山 

林) 천택(J II않)의 이 1*'1)는 암금이 맥성과 함끼) 나누어야 한다 난지포(않삐}떠)는 

윌산대군(셔LlJ太君)이 생존댔을 때부E[ 입얀(立조)을 보F아시 고기를 잡았고， 대군 

이 죽은 뒤이1는 부인(夫人)과 박원증의 치 판씨가 다시 엽안은 받아서 。)제까지 고 

기른잡았다 

김포(金세) 옹진(꾀폐). 교하(치cf) 양진(씨!l D등에서도 위이(중씨블 잡아시 진 

상파티에 층당한수있는데， 이제 입안을받아서 오래도꼭사립(쩌뻐변포(패) 

에 대하여 진상을 핑끼1섭아 어펌융 긍하도록 넌지시 계칭(낌파)하는 것은 매우 부 

탕하마 시응원(司짧;18의 관원을 추고하라”하ui ， 정원。[ o}뢰기를，‘장께서 분부 

B}신 백성파 함끼1 나눈다는 또응 ;'1당'o[시나， 사옹원이 고가장이를 긍하도록 청한 

것이， 소민('J、民)의 블건인데도 이렇게 하면 백성과 함께 나누는 뜻에 어긋나는 데 

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월산대군이 생존했을 때에 성종께서 내려 주신 것인 

데 박원증이 죽은 뒤에 부인이 켜1유 차지한 것이며， 시옹원의 뜻도 이 예문입니 

다 

이제 시옹 원익 관윈을 추고하라고 명하신 것은 사치1에 온편하지 못한 듯함니 

다하니 , 전교하기른， “사옹원이 사단의 물건응 빽앗아서 진상에 재우고자 하니 

이것플 내가 불7펙다고 생각히는 것이다 그 상언에 대해서는 생진에 허가한다는 

뜻으로 관부(껴J(t)하리 ’ 히였다 

【영인온)15잭 188巴 〔운듀y수산업 이잉‘재정 진앙후上) 

9)부사정 김사귀가통진현에서 백옥을채굴하여 올리다 

줌응 26권， 11년11516 녕자/명 정덕(正견\) 11넌)10윌 4일 임자 2번째기사 

부사정(김IJ머[1) 김사귀(金士품)가 등진현(꾀바，~n에서 백옥을 재균아X\댐)하여 옴 

리니， 상을 주도록 하였다 

〔염잉온]15잭 219연 [1:류]‘서정 진상I~上)/‘강잉 깐ι!(~:L1이l'왕실 A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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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삼공이 시인 김영를 보내어 통진의 옥을 흉년으로 추수 뒤에 채취할 것 

을아뢰다 

중증 27 련， 12년(1517 정축/영 정덕(!E깐) 12년) 2김 17일 계해 1 번써기사 

삼공이 사인 김영윤 보니1어 아뢰기륜， “퉁진(젠ilt)에서 나는 복(玉)은 마땅히 재 

쥐(11없)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흡년이 섬하고 디구나 똥작(폈끼) 매가 되어 

폐단이 장자 적지 않을 것이니， 추수륜 기다려 채취함이 어떠하려까“하니， 임금 

이 그대로따았다. 

〔영인본J15잭 258연 〔분류]’감염-치감{J;l::íW구즙(J이j) 

11)이행이 통진에서 캐는옥을급하지 않으면 시기를 미루도록아뢰다 

중증 29권↑ 12딘(1517 집축/영 정덕(또π112년 18원 24일 짐묘 7번써기시 

도승지(都;jk븐) 이행(주쉐 퉁이 아뢰가플， “동전(꾀않)에서 케는 욕(玉)이 연코 

급하게 쓰일 더1가 없으면 백성을 부리는 것은 지극히 중한 인이니， 풍년이 들거든 

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괴하기를， “아펀 뜻은 옳다 그러나 입식(갚뼈)으 

로 쓰는 백옥(白 J;I을 병인년 이래모 중국에서 구하였무나 사오지 못하였는(11. 이 

옥이 입식에 알맛을 만하므로 캐려는 것이다 

다만 한 갓(효)을 꾸미는 것이라면 무슨 폐해가 았으랴마는 합당지 않다띤 굳이 

해서는 안 뭔다 이 뭇음 상의원(μI衣O完)어1 일러 옥의 품전음 보아서 개도록 하 

라’‘하였다 

[영인본J15책 323먼 〔E류r굉업 채갱}ξ ‘의성드↓ 징신뀌풍당AII’외교-멍(Dfll‘깨정 역(찌) 

12)경기의 김포 • 양천 • 교행l 지진이 있었다 

중증 34권， 13년(1518 부인/영 정덕CiE평113년) 9낀 7일 갑진JS~ 1 번J.i~기사 

경기의 김포(<2;떠) 양친(，ψ1 1) 강화 교통C~찌미에 지진이 있었다. 

〔엄인은J15잭 !.7G연 [닐류]’괴약 지덕(，;':';') 

조선왕조실록에서 갖E 김호이야기 (151 



13) 공경 대부가사치하는폐단등에 대한김포유학박순의 상소 

줌증 30권， 14년(1519 기E영 정덕(正평) 14던) 9월 18일 기유 6번싸기사 

김포(金퍼ì) 유학(i!J'l\) 박순(朴I세)이 상소하었다. 그 대략에， ‘천지(天ll!!)에 참여) 

하여 화육(化홉)을 둡고， 도(페를 강멍하역 나리플 정륜(심융)하는 것이 재상(후 

뼈)의 직책이니， 만약 혹시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연， 어찌 산하된 사람의 토 

리를 다하여 임금을 요순(월짝) 같은 성인이 되게 할 수 있고， 어찌 응양대용씨)을 

조화되게 할 수 았겠슴니까 

요사이 우리 나라 공정대부(강íC~λ*l들은 권세블 끼고 망자한 젓 하기끌 기탄없 

이 하고 악대한 재물을 거두어 모아 서로 사치플 숭상하며 자제(子찌)튼의 저댁도 

궁뀔처럼 참람합니다 심지어 강가나 산 위에다 띠른 베고 틀을 캐며 땅을 파고 

Ej를 닦아， 두어 탈 동안이면 화려하고 나는 듯한 큰 정자가 서는데 눈부신 단정 

(꺼좁)을 해 놓고 유관(펴짧)0)라 하며 방당하게 즐기는 장소록 상으니 , 어찌 ‘산 

하는 신하노릇 하기를 이렵게 여기는 것 ’ 이고， 하늘 받듣기플 두려운 등。l 습F는 

도랴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펴1조假찌가 패망한 것을 거을삼아 43「관(遊없하는 공을 허셨으니 , 이 

는 선자(~子)된 사람들이 마땅히 거울삼아 법받아야 할 일인데， 공정 대부틀이 상 

의 뭇을 제득하지 않고 항시 화려하게 정자 짓는 것을 자항삼아 하여 방탕함이 법 

도가 없으니， 삼가 바과건대， 진하께서 경외(J연싸)어1 지은 정자들을 헝도폭 명하여 

산자(보子)듣이 므두 유신야fL!li)에 참여하도록 갱걱!하신다면， 히는어시 아릎다운 

정조가 내려게 될 짓임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상소에 안한 정자듭 지어놓고 유관한다고 

한 것은 심정(沈貞)을 가리컨 것이니 , 이때 정이 나이 젊은 사람듣의 논박을 받게 

되자， 때모는 더러 공암(i'L혔)에다 지어 놓은 정자에서 놀았으므로， 그의 아우 심 

의(찌흉)가 자가 행을 띠워하여 가만히 박순을 교사하여 상소하게 한 것이다 ’ 고 

했다 의(흉)의 사람됨이 비록 우매하고 망링된 듯하지만‘ 형제간은 지친이어서 닝l 

록 집 안에서는 다투디라도 밖에 나가서는 모욕을 막아주는 것이미록， 만일 정을 

논평하는 사란이 없었다변， 의가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 

나 의가 항상 그의 헝을 비망하여 상소하게 된 적이 한두 빈이 아니었으니， 단지 

이런 얀만이 아니었은 젓이다 

[영인은]15잭 569연 〔룬류]‘정흔 정몬(iI~~}r주생필 가옥(~냥 11’역사)사흐끼.T~71，) 

'521 김포응록 



14)경기 김포현에 시는 김기정의 아내인 양녀 수턱에게 정문하다 

중증 37권 14년(1519 기R!영 정덕(，터펀) 14년) 12월 15일 응해 2번째기사 

경기 낌포현(金께Ju，)에 시순른 검기정(金펌이)의 아내인 양너(H女) 수닥(水표)이 

산골짜기어1 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강박당했으나， 한사코 항거야다가 마침내 살해 

되었다 이 엘이 문달(問입되니， 정문(lM~)을 명하였다 

〔잉잉온115잭 600연 [분류l'윤리((에똥) 

15)경성 및 경기의 양주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중증 38권. 15년(1520 경진/밍 정덕(正감1 15년13윌 17일 을사"5~ 3번때기사 

정성(京Jþjû 빛 경기의 양주(싸써) 부평(힘수). 인천(仁)111 낌포(金idìl 양천애까 

)111' 통진G벤"!t) 교동(홈쩌). 충청토의 연전(1띤川)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15잭 634연 〔분류1’괴한 지학(f~[~) 

16)경기 영평 · 통진 등에 잇띠라서리가내리다 

증줌 39권‘ 15년(1520 경진/영 정덕(正감1 15년14월 6인 계해 4번때기사 

경기 영평(永平) 동진G힘벼)에 6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라고， 펑안도 성전 

0，1;:111)에 우악이 내리고， 맹산(굶山) 영원(전씩〕 희전(~~)III 등 고플에 눈이 내 

리고 영연(~i증상에 서려가 내리고， 진라도 낙안(껏安)에 3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잉믿본】15잭 644연 〔분류l'과학-천기(天: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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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η경기 인천 · 남양등에 지진이 있고， 충청도 대흥현의 민가어1서 소가기형 

의새끼를낳다 

중증 39권， 15년(152C 경진/영 정덕(도똥1 15년) 4월 8일 을축 5번째기사 

경기 인천(仁川) 남양(南찌 · 강화{江￥) 부핑(파平) ‘ 양전假川) ‘ 김포(싫써) 

금천(션1111과 충청도 면천(패11 1)에 지진(~)이 았었다 전라도 장수현(長水m처에 

7일 동안 잇따라 시리가 내렸다 충청도 다l흥현(大맺엠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른 

낳았는데 뒷다리의 근 마디 아래에 두 다며가 더 났다 

[영잉은J15석 644언 [분류1'''1학 선기(天잉/'괴덕 지페f칸f‘Jr꾀한 생물(生찌) 

18)전국 각지에 우박이 내리다 

숭승 47권， 18넘(1523 계미엉 카정(흙원12딘) 윤4덩 24일 갑자 5번째기사 

경기맹짧)의 양쥐剛1'11 부명(좀平) ‘ 이천(;j1j 1111 ‘ 양지이씨댐) ‘ 양천ψ!;-1111 적생 

(챔“，x) , 포천(떠111) 가평(!Jo'l') 김포(~i굶) 용인(龍仁) 안성('l(\óJ() , 수원여( 

싸) 풍덕(영떠) 장단(長폐).OJ근(楊뻐 여주(싫JH) 고양(읍陽) 교동(앓同)， 등 

진(웰I힘)과 평안도의 영변(0룹0)). 덕천(德11 1) 맹산(굶띠 운산(둡[[1)과 황해도의 

연안(싶安) 곡산(it띠). 매천(白 1111 신계(新，컸)와 강원도의 원주U써州) 금성(金 

j꺼U어! 우박이 내혔다‘ 

〔잉잉온J16책 216얻 [문류γ과학-전제天낌U 

19)경기 관찰사조옥곤이 벌레의 재해에 대해 치계하다 

중좀 50권 19년(1524 강신/밍 가정당간며13년) 5윌 25일 기축 5번때기사 

정기관찬사(京짧없쩌했 ￡적곤이 지계 하였다 ‘양주(陽川) 땅에 컴은 바탕에 

붉은 주퉁이를 한 인보리플 먹는 변레가 였으며， 김포(金패)에 푸흐고 검은 벌러)가 

있는데 크기가 두 장 잔 누에만하고 보"1 0 1삭과 조 고1의 큰 줄기블 댁으며 위세 

를 떨치고， 회곡f(;fc'1:싱을 역는 푸르고 검은 벨레가 았습니다 ” 

[영인온J16적 310염 〔문류]’과학→성은(生#끼/‘농입 농작띠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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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야대에서 심사손등과진하 • 앙회도나루 이전등에 대해 의논하다 

중증 52권 19딘(1524 갑신/영 가정()i，까13던 110월 7인 ?숭 5번째기사 

야대(짜침)에 나아갔다 〈본문중약〉 

참찬관(찢η피) 남서1준(f써뀐\'，)이 아뢰기를감을 건너던 배가 블이 양은 곳에 

서 뒤집혔으므호 구제하였디라면 죽은 자가 맙지는 않았을 것인데상변 사당틀이 

바라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처럼 잠혹한 일이 였였으니， 득연히 죄룹 

다스려서 이런 펴1단을 없애야 합니다아고， 심사손이 아뢰기를， ‘양화도(쩌7Ëα) 

는 연전부처 물이 얄아져서 여느 때에도 건너기가 어려우므료， 김포(金uψ · 통진 
(젠ilt) 시람듀이 감사(앞司)에게 정장('i'Jι)하여 하류에 나루틀 옮기기를 청하였으 

나 틀어주지 않앙는데， 이 나루에는 세 감래 판이 있어 건너는 자가 괴로와하니， 

하듀에 나푸른옳가연 괜찮겠습니다하였다 

〔영인본】16잭 345면 〔문휴r잉실 경인(ιL약1/‘외꼬 영(BIlII’'"동→수운 (;Jι그) 

21)양화도나루 이전에 대해 경기 감λ}에게 묻게 하다 

중응 52린 19년(1524 갑심/영 가정(김끽13년110월 8일 기해 1번째기시 

정원(政때에 진교하였다 “무듯 강응 건너는 사당을 고냥하게 실으므로 빠지거| 

되니 , 사선(1'ι댐)은 없앨 수 없으나 한 배에 타는 수를 작정(샘定)하여 과증하게 

싣는 것음 금하논 젓이 어떠한가 해사eJ(리)블 시켜 정부와 의논하여 아뢰케 하라 

야대(夜합)에서 경연관(램 官)이 아뢰기블 ‘양화도에는 오래가 쌍인 데가 있어서 

건너기 어려우므로 김포(센띠) 등진G퍼1')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푸른 하류로 움 

길 것을 청하였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는데， 옮기야 할 것인지를 정기 

감사 E짧용도히)에게 하서하여 블으라 ” 

[영잉딩】16쩍 345연 〔쁜류]‘보뜰 수운(水μ7 

'"선앙조설록에서 양은 깅.!i!::OI 0t7 li 155 



22)경기 김포 · 충청도 영훈 · 강원도간성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191웅줌 56권， 21년(1526 병술/멍 가정(뚫댐15던14월 10일 임술 3번째기사 

경기 김포(金패1 ， 충청도 영춘(永훌1 ， 강원도 간성(뮤뼈， 경상도 선산(善삐 안 

동(安東)에 우박이 내렸다-

[영민본]16잭 506연 【분류]’과학 친기(웅lQ) 

23)경기 광주 · 고양 · 금천 등지에 춤해가발생하다 

」중증 57권， 21 년(1526 잉술/영 가정(흙J';15딘 1 5월 9일 신요 4번쩌기사 

경기의 광주(없깨 고양(高陽) 금전(센 111 교하(交페) 과진(쩌 1 1). 통진(찌퍼 

등 고을에 충재앓쩌가 있었다. 

[영인온]16잭 510언 [분류】*과학 샘뭉(生찌1/’농엉-농작(g:H'F I 

24)경기 장단 · 고양등지에 황충이 발생하다 
‘ 중증 57권.21넌(1526 볕술/잉 가정(똥i휩) 5년17월 17일 부슬 4번때기시 

강가장단(퇴폐) 고양G:허밍) 양천댄까)11) 부평(좀平) 광주(열끼” 김프{i싣띄) 

금천(1잉 1 1). 교하(交河) 등 고을에 황층이 발생하였다 

[영잉온]16잭 520언 【운류l'과학-성응(生'Î~) 

2히경기 김포현에 지진이 있다 

ι중종 58권 22던(1527 접해/영 가정(뚫i홈16년) 2월 22일 기사 2번써기사 

경기의 김포현(金뼈J\~)에 치진이 있었다. 

[영인본]16잭 550연 l분류]'과학-지흐Hi1t，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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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경기 김포 • 양천 앙지 · 양성과충청도진천에 우벅이 내리다 
중증 61권 23년11528 무자/영 가정(흥靖) 7년)4윌 6일 정미 3번째기시 

경가 김포Iól:ì범) 양천1~}l1) 양지m깅낌) 양성 I~l에과 총청도 진천(행)1 1)에 우 

박이 내렸다. 

〔영인온]16잭 648먼 〔분류]’과약 전기(돗중〕 

2η경기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일대 고얽1 우벅이 내리다 

、줍증 61권 23년(1528 부자/영 가정(뚱靖) 7년) 5월 9일 기묘 1번째기사 

정기 통진(i면i~)에 새할만한 큼 우박이 내렀는데， 반 자 가땅씩이나 쌓여 이틀이 

나 녹지 않으므록 곡식이 손상(’헤상)되었다 용인(떠f二) 인전(仁)1 1) 양지m易엽) 

고양(高陽)， 충청도 보령(保휩)， 홍산(댐w) ‘ 서천(상川). 한산(짧山)， 황해토 애진 

(에 11)' 강음1m;，) 송화{松未)， 전라도 무1잉행長). 태인(켠i=) . 흥덕(때핑)에 우 
박이 내였다 

【영인온]16잭 661연 [분류J'과학 전개天/체/’농업 능젠얹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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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삼콩이 재변이 있어 관가와작헌례 • 시학등을가을로 미루어 할것을 건 

의하다 

중종 61권， 23년(1528 무자/딩 까점(끓i공) 7년) 5월 13일 겨띠12번때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이 아뢰가블， ‘요사이 일기가 순조곱 

지 옷하여 4~5원 무협에 잇달아 우박아 니띠는 재해가 있었고 또한 뇌성하며 벼 

락치는변이 있었슴니다 

이는 신들이 직책을 디하지 못하는 소치이기에 일찍이 와서 사직하고 싶으면서 

도 빈목야lilïl스러워 실떤하지 못했는데， 01 벤에 또 튿건대 통진현(센댐:WM이I-'f.박 

이 내려 2~3얀이 되어도 녹지 않으묘로 벼와 곡식이 보한 손상되었다고 함니다 

이는 곧 비상한 변으로서， 신들이 직에 있기가 지극헤 미안하딛로 감히 사직함 

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의 재변은 이런 것만이 아니다 

내가 즉위(@~í쇼)한 이후로 20여 년 동안에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으니 이는 내 

가 부덕한 까닭이다 잠공(三公)은 여러 차례 제대(않代) 되었으므로 디욱 이 때문 

에 인책한 것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하배， 정광필 둥이 또 아뢰기를， “재변이 

생검은 선듣의 소치 아닌 것이 없고， 상께시는 조섬하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으꼬 

항시 해이해지지 않으려는 뜻을 가지선 것을 신들이 본래부터 얄고 있습니다 그 

러나 재변을 만나면 진실록 더욱 공정을 다해야 합니다 

。l빈의 관7f(íDI찌하는 일은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안， 이미 재 

번이 있은지 순일(句 Bl이 되지 못했으니 마땅히 안정하게 았으면서 조심하고 부 

려워동F는 정성을 다해야 함니다 관가하는 것이 딴갓 재먼을 민난 때의 도리에 힘 

당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바야흐로 날씨가 톱시 더위 상의 욕체가 또한 수 

고모우싣까 싶으니 가음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본문중략〉 

【영인온】↑6잭 662잉 [문류】*입시-임언(표5tI!'고 1'" 전기(응죠)/‘농염→권놈(ι"::11'왕실 의쇄fl:;;式) 

1581 김프Z록 



29)복성군 부인의 일 등을 대간이 건의하고 거둥 때 탐학했던관리를파직하 

라고현부가건의하다 

õ풍 64권， 23년(1528 부자/영 기정(감피) 7년) 윤10딩 8임 병자 1번깨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복-성군 부인의 알은， 당초 논겨1제염)하였음 때어1 상교(上혜 

에 ‘대간의 논계를 듭￡연 스스로 내려깔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까지 지제하여 

거의 내려갈 생각이 없으니 , 처음에 올라온 것과 올라와서 지체하여 둡아가지 않 

는 것은 가장{家:R)이 시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인빔 (-J>仁댄)이 조정이 놈라와듭~ 돗파 상께서 머므르지 뻗싸 한다고 분걱 

하선 뜻을 아는데토 곧 내려보내지 않a니， 이는 조정을 엽신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 얻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한데， 윤인빔이 부인(MAl을 꾀이 함부로 진소애써 

S띠하여 버젓이 정원(ÆÍ(κD어1 올"i게 하였슴니다- 그가 어찌 조정이 놈랴와하고 상 

의 뜻이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윤 모르겠습니까? 감히 진소한 까닮은 위로 상의 뜻 

을 시험하고 아패로 조정을 엿보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은 작으나 앞으로 올 화(，1씨는 이쿠 발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니， 윤인엠을 

조옥(~lll!，ì)에 니1 려 추고하소서 ”하고， 헨부가 모 아펴기플， “영증(핏P혔에 거둥하 

섣 매에 상끼서 민폐플 없애고자 하여 지나는 각 고음로 하여금 호종〔태빠"H능 인 

윈에게 인정(A↑꿈)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01천부사CflIJII따f핏) 박조(*에:，D 

응진현감(센i1t縣탬 이생탈(추成냥〕은 지공(支멘윤 빙자해서 민간을 침학(상꾀하 

여 매우 범람하게 거둬 플였으나， 저 백성이 어떻게 상깨서 며1단을 없애려 하신 

돗응 얄겠습니까? 곧 파직하소서 

이 투 사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각 고을도 외람된 자가 있으므르 

지긍 문견(꽤51.)하였는데， 이 두 사란이 그 중에서 더꽉 심하므로 먼저 아뢰는 것 

입니다， 또 안종단 변명판을 놓아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얀은 대중(쉰中)이 잘 알 

고서 논거I(~없건)하였으니 유난(댐셋이하지 마소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상 

주목사 -판관은 죄가 무거우므로 다시 가지 못한 것얀데 더구나 상주(띠州)는 끈 

곳이뜨딛 오래 비워물 수 없으니 부득이 빨리 갚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복성꾼(剛밟) 부인(夫시의 일은， 조정과 나의 뜻이 다 곤 내려가야 마땅하게 

여기는데 이제끼지 가지 않으므로 나도 의심하였더니 이제 듣건디] 이탈 17임에 

떼난다 한다 부인(ft，ÎT시이 가는 것온 요늘 기멸을 듣고 내얀 떠남 수 없는 것이 

디 당초 을라올 때에 구종(멤從)과 만이 다 내려갔을 것이니， 이는 안파 규덩이 

조선왕ξ실측이 서 잦은 깅호이야기 1159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내려가려는 것일 것이다 또 윤인범은 상중(없냐，)이다. 

서울에 있는지는 얀 수 없으나1 어찌 부언을 꾀었겠는가? 부인(夫시아 탕초에는 

앓는 어버이를 보려고 올랴왔는데， 우연히 상언u 言)을 올린 것이지 어찌 다 윤인 

뱀에게 의논해서 하였겠는가? 꾀이 시켰다는 일에 맏플 만한 꼬투리가 있다면 추 

고하는 것이 옳겠￡나， 의심스럽기만 한 일로 상중인 사람을 추고할 꺼=는 없다 

또 이천과 통진의 수령의 일은， 과연 그렇다연 파직i운 젓이 옳겠으나 수령의 일 

은 그 실상을 모르고 먼저 파직할 수 없￡니， 추고하여 실상을 앙고 나서 파직하 

여도 늦지 않음 것이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영인온]17젝 68언 [분류T정론-간쟁(증등)/‘사업 틴핵(깜치)/‘사법 집힘이Tifllr완실 종친(운 

tW'인A뉴임연l1i!tl/‘행정 지방협정(lt方行t!IJ/’가축 가족(갖t%l 

160/ 김묘실농 



3이윤인범을추고히라고 대간이 건의하였으나윤허하지 않다 

즙증 64권， 23년(1528 무자/영 가정(，’'~t~) 7년) 윤10월 9일 정축 3번써기사 

대간이 전의 일흘 아뢰니 전교하기섣→， ‘부인(夫Al이 지금 아직 내려감 남-윤 정 

하지 않았다연 윤인범(尹仁$힌이 시겨서 지재한다고 여겨도 펜찮겠으나， 이미 떠 

난 난을 정하였는데 어찌 지체하겠는가? 또 상언윤 금하지 않은 일을 추고하려 한 

다면 오히려 말한 수 있겠으나， 부인(1;，，1/이옹 꾀어서 상언윤 옴려 상하의 뭇옹 엇 

온다고 맏한다면 내 생각에는 정리에 빗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또 이진(깨川)과 동 

진G퍼~l 등 고을의 수령의 일은， 대간이 아펀 것을 부실하게 여겨서 추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저 조관(뼈흠)의 일은 추고하지 않고서 먼저 파직하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내가 대체름 거론한 것이었다 과연 아흰 바와 갇이 이번 가등에 상하가 

다 민펴1를 없애고자 하여 마펴 수령에게 하유(下cùil하였는더1 ， 수령이 된 자가 국’섭 

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윤 꾀하였으니‘ 이제 파직하지 않으면 

윗사단을 징계할 수 없을 깃이다‘ 아린 대로 파직하라. 

상주목사 판관의 일은， 대간이 여러날 논게하였고 또 이제 바야흐로 공치i(公 

h’”를 마지는 때이므로， 그 고음음 오래 비뭐흔 수 없으니 모두 체직하마 나머지 

는 윤허하지 않는다하니， 현부가 다시 아뢰기를‘ “복성군 부인은 조종의 상하 

가 다 지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õl는데， 윤인멈이 재촉하여 내려가게 하였다 

연 부인이 어찌 이제까지 지체하였겠슴니끼? 이는 윤인범이 시켜서 지제한 것이 

었음 젓이며， 이는 조정음 엽선여긴 것이니 죄가 진섣로 무거 우며， 부언을 꾀어 

참부모 진소(때訴)한 것은 그 죄가 더욱 무김승니다 대저 상인(上즙)히는 일은 

부인이 스스로 한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그 생각이 다 윤인범에게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상하의 뜻을 엿본 것은 그 조짐이 작지 않으므로 부득이 조옥(~~때에 내려 추국 

(따맨)해야 마땅하니 유난(텍짧)하지 마소서 ”하니 , 전교하였다 “부인은 이제 이 

"1 떠남 날윤 정하였으니 윤인냄이 사켜시 지처1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상언한 

잎은 어째서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짜 반트사 윤인멈이 시컸겠는가? 윤인뱀이 

사켰는지 확실히 알지 뭇하면서 조옥에 내려 추국B~는 것은 마l당하지 않을 듯하 

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영민본]17끼 62먼 〔분류r정르 간쟁(강;]')/'사엄 단객선1/'시영 C헌(ii:f "jl/’인사 임언(단 

，('_)/‘갱정-지방멍집(ict方行2이 r칭1'~-6친(宗가즉 가족C71:j:) 

조선g조설혹에서 찾은 깅표이야기 1161 



31)경기 큼천과통진에 누리가생기다 

중증 70권， 26던11531 선묘/영 가정(꿇i름) 10\펀) 5윌 29일 임자 5번째기사 

경기 급진(챔川과 동진(팩댐)에 황충(1，'우짧)이 발생하였다 

l영인은]17잭 30ê먼 【문류r과학-성을(~~끼 

32)파직한사람들이 서용이 시급하니 개정하도록헌부에서 아뢰니 따르다 

증증 77권， 29딘 (153ι 갑오/영 기정렐I 13던 I 4윌 19잉 5'0' 1 번M ，I기시 

헌부가 야뢰가픔， ‘무풋 파직한 사맘틀을 곧 도로 서용하는 것은 매우 구자한 

얀입니다 또한 사전수호원(ì四)1 1'~n;'fìmI)과 같응 사람은 늙응 어미들 흉양하지 않 

았고 사리에 들린 송사하기블 좋아하였으며， 부혹군(품'I~&!ji) 김양필(金良7ij))은 외 

람되게 형벨음 가하여 사람을 죽었기에 영구히 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틀은 더욱 급급하게 서용할 것이 없으니 개정하소시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자천수 호원은 죄를 임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토로 서용되었기에 죄 있는 사 

람듬이 징계하여 고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공콘도 행해지지 않을까 싶으니， 내리 

신영응도모거두소서 

금성현령(金柳냉令) 여세흥(呂\ll때)은 앞서 낌포현령(金때mI"Ô'1으로 있을 때 국곡 

([핀숲웠음 거두? 내줍 적에 대주기민 하고 거두어들얀 줄은 안지 옷해서 국곡。l 모 

우 민간에 나가 있게 하였습니다 또 관의 일을 멋대로 하여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로지 이 사람 때문압니다 더군다나 금성은 길가의 잔약한 고 

을이니 결표 이런 사담을 차임하여 보낼 수 없슴니다 치1직시키소서 R하니， 답하 

였다 “요사아 파직한 사람을 시급히 서용한 일은 아흰 뜻이 지당한데， 나 역사 

너무 빠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성부(ì'l'Jl찌꺼이) 판윤(씨함)이 비 

어 있고 좌윤(左尹) 및 우윤(右尹)이 북경 (~t京)에 갚 차례에 당했는데， 각가지로 

헤아려봐도 충차할 길이 없는데다 또 한성부 당상을 비워을 수 없가 때문에 도로 

파직한 사람을 서용한 것이다 심언경iìíill:Ji:!1의 경우도 죄가 같은 사람들을 모두 

이미 서용했기 때문이1 서용-한 것이다 사전수와 낌양핑은 모두 야펀 대로 하고 

여세흥 또한 체직시카라 ’‘ 

[영인은]17책 511 인 〔문휴]'정론-간쟁1，긴주)/'인人뉴잉연iif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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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사헌허항이 송사와관계되어 체직을정하나허락하지 않다 

중증 81권 31년(1536 영신/멍 가정(\'}피) 15년) 5딩 18익 임선 1떤씨기사 

대사현 허항(，Tì1û이 아리기관‘ “신이 친구(여써하느마 만01공 받은 뒤에 손반 

。1 부A}-유스러워서 출사UHít)하지 못하다가 이제시야 숙"11이1쩨하니， 지극히 항 

공항니다. 또 지난헤 톰에 신의 장모가 산에게 등진빠 1')에 샤는 한 명의 총융 주 

었논데， 그 종이 아내달 데펴고 왔기에 양전 여부섣 불어보니 ‘양디이다 평양 강 

시 지방의 태생으모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 흥진a로 나왔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 

다시 저의 아내가 되었마 ’ 고 하였습니다 

신의 장모는 그가 먼 지망의 대생이라서 근본을 삼피기 어려우므로 곧 한성부애 

정소하였고， 한성부에서는 시는 부(채0에 하체(下뻐하여 암안(立것)윤 내온 후어1 

증을 따라 신의 집에서 거저하게 했숨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만 한 사란이 자기전 

에서 도망친 종이라 하고 잡아가고， 신의 장모 정융 상대모 형조에 송사플 제기했 

습니다 과연 그의 증이라연 결급(決Mî)헬 뿐이고， 양니앞 갓 같으띤 또한 돋아간 

곳이 있응 것엽니마 그러나 그떼 신의 짐에서 거처하다가 송시한 당하였기 때문 

에 그 양반이 매번 신의 이픔을 들추어 영기(名댐) 를 더런히끄 욕되게 하였으나， 

야찌 감히 풍헌(J1l\:Ill) 의 자리에 그대묘 능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처1직 시켜 

주소서”하니，전교하였다 

‘송사로 보면 정괴냥 관계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송사하는 사람이 공초(댔써 

한 때마다 이픔을 틀추연 또한 중지 못한 듯하다 이와 갇은 송사는 요사이 듣어 

븐 적이 없었는데 이 얀이 후일의 최례가 원까 염려되고 대간 의 거취는 가볍게 

처려한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전정히겠다 ” 

【영인본117책 658던 [분류]’인시)잉면(任~，)I'사업-재~u'_zf- IJ)r신날 전인띠S人) 

조선왕조섣록에서 잦은 깅요이야기 1163 



34)경기토강화 교하 · 통진등의 고얽1 충해가 있다 

즙즘 87 권.33년11538 우술/영 가정(종펴) 17딘) 5칠 20일 임진 2번새기사 

경기도 강화(ìI뻗j. 교하Cx끼D ’ 통진(팩냄) 등의 고을에 충해(웰힘)가 있었다， 

〔영인온]18잭 180면 〔문휴]‘괴한-생을(生#끼 

35)조만령의 집을헐고그터에 못을파서 미워합의 뭇을 보이게 하다 

웅증 90권 34년11539 기해/영 기정1':" 폐 18넘) 5쉴 3일 김오 2번써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이연수(주벌주)가 제 아비를 죽어 그렇게 큰 사건이 

없었는데， 지금 또 소만령이 제 계모와 서모를 간동했다 내가 율문을 보건대 지1 

모는 친모(親당)와 같았다 그리한 사건은 너무나도 흉악하기 때문에 융운에도 분 

명히 밝혀 둔 곳이 없는게 아닌가 그게 비록 저들 스스로 한 짓이긴 하지만 한편 

으로는 왕화(王化)가 잘못펀 소치이기도 하다 조만링의 집이 동진(낸마)에 있고 

서융에보 있다고 하니 그 집을 헐고 그 터엔 봇음 파서 매우 미워한다는 뭇을 보 

이도늑하라” 

〔덩인보]18직 287인 〔문듀】‘윤리 líi\l렘!'사법}쉽힘(1TI[III 

1641 깅도실록 



36)조만령의 집터에 못을 파지 말것을 헌부가 청하니 담당아맑!서 상고토 

록히다 

줌증 90권， 34년11539 기해/영 가정1M''') 18년) 5월 12일 기묘 2번쩨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집을 헬고 그 터에 뭇「응 판다는 것이 원문에는 없는 조항인 

데， 조만령뻐!김t~세의 죄악이 몽시 크다 하여 집음 현고 못옹 파도록 t영하셨습니 

다 그러나 융문 에 없는 것을 단서른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단서가 열리 

고 나띤 뒤폐단이 끝이 없올 깃이니， 집을 헐고 못을 파지 마소서 1하니， 답하기 

블， “융문에 없는 것은 단서듭 열어 놓지 얀아야 한다는 말은 매우 마땅하다 다 

만， 조만령의 사건은 인륜의 큰 변괴로서 아비를 죽인 것과는 다르지만， 그 죄악 

에 있어서는같은것이다 

아닝|를 죽얀 자에 대하여서는 외방인 경우 그가 사는 곳의 읍호(펀꽤J륜 캉등하 

게 되어 있는데， 그가 사는 곳이 바로 통진(파1')이어서 더 이상 강등한 이픔이 없 

기에 깅을 행고 못「을 파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번에 금부 당상(샀따쏠上) 이 

빈청 에 모여 의논하여 아펀 후 승전 응 받틀어 하도룩 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번에 처음으모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단서픈 열어 놓는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전례가 있는 얀이어서 만서를 열어 놓는 여는 아니다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반드시 칩을 헐고 못을 왔던 전례가 았을 젓이니， 담당 아문에서 상 

고하여 아뢰게하랴” 

[영인본118책 295연 [문류J'윤리e휴를)/’시엄 재임(양判1/‘사업→헬링(ff7ìnr성룰 간생(풍;~II‘렁 

접-지방헬정(생方行l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잦은 깅g이야기 1165 



37)간원이 군자감 판관 최홍제와 김포현령 최숙의 파직을 아뢰니 윤허 

하다 

중종 94권， 36년(1541 신축/잉 가정(끓행) 20년) 3윌 22일 무신 2언씨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댄자감 판관(1!I줬t없껴j官) 초1홍제(벼jLi꺼)는 인품이 비루하여 

가는 곳마다 탐욕스럽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므록， 사란들이 노두 침뱉￡며 

더럽게 여겁니다 마땅히 업허 다스려 나머지 사람틀을 힘쓰케 하소서 감포현령 

(소l띠따令) 최숙(Itl강)은 전에 현감으보 았을 적어 가흑-한 서1금을 끝없이 거두아른 

어 채암되어 돌아갈 때에 짐바라가 에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관부('n따)는 팅 비고 온 지정이 펴폐되었으니， 죄책(뿜혀)옹 면한 잣만도 이띠 다 

행인데 승진시켜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에 서용하셨으니， 탐욕스럽고 

미러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떻게 정게되겠습니까 。}울러 파직시켜 담욕스런 풍슴 

을 바로잡도독 하소서 ‘하니， 모두 아펀 내모 하게 하였다 

[영인본]18색 45↑언 【분류1’사업←단럭(찌강) 

38)딸이 남편과함께 어미를죽인 사건이 나자추고하게 하다 

중증 99권， 37년(1542 임인/영 까정([iJ듬) 21 년) 8윌 26믿 게묘 ↑번째기사 

경기 꽉참사 [선거펀t(↑'"료원J]가 겨1본(';1:1')은 옴렸는데 전교하였다-

‘딸이 어미륜 시해하였으니 이보다 더 큼 인륜의 변고는 없다. 심상하게 추문해 

서는 안 된다 。| 공사륜 준례에 따라 형조에 내리면 반드시 속히 회계(며업)하지 

않을 것이니， 갱관(명/님) 을 파견하는 데 대한 당부(當검)와 속히 회계한 내용으로 

헝조어] 이르라，"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진(뻐j후)에 사는 사매(私찌) 엽 

이(業íP)가 남편 손효선({*쭈폼)과 함께 어미 딱금(x今)을 살해하였디고 합니다， 

엽이의 남동생 벡송(自쇄)의 말에 의하면 밤에 어미가 우는 소리들 튼고 놀라 일 

어나서 보니 방문 밖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들이 어마를 마당 가보 끌고 가 

서 갈을 빼어 젤러 축였다‘ 두 사람은 손효선파 내 누이 엽이였다 ’ 고 하였습니 

다 사건의 진상이 명백합니다 딴이 어미를 잘해한 것은 인륜익 큰 변고이니 심 

상히 추고~1I서는 안됨니다 경관 음 보내어 추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숨니까 "] 

[영인본]↑8잭 618밍 〔둔류r윤리e今I~)I’사업 재딘u쉰IJW성정 지방띤성(it:!，方 1 1'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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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어미를살해한사건과과거의 부정에 대해 논의하다 

중증 99권， 37년(1542 임인/영 가징(;2꾀) 21년) 8윈 28일 을사 1번씨기시 

조강에 나아갔다 상。l 이르기를， “근래 정기 관찰사의 겨1븐을 보니， 풍진에 사 

는 여인이 그 남떤과 동모하여 이마판 삼해댔마고 한다 

이는 인륜의 큰 변고로 미우 경악스러운 일이니， 마땅하 경차관(짜끼官)응 보내 

어 추고해야 하겠다.‘하니 , 집의(하짜) 암호선(í1따[ii)이 아뢰기판， “인륜의 변고 

가 과연 겸악스럽슴니다 근레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시 。l런 변고가 잇따마 말생 

하고 있으니 치도(냄띤)에 큰 방해가 됨니다 하고， 영사(웬팎) 윤얀경(j1仁iæ은 

아뢰기를， “인륜의 큰 벤고가 이 지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위에서 교화히는 방도가 극진하지 앉은 것이 아닌데 이런 변고가 간간이 반생하 

고 있습니다- 속히 끝까지 국문하여 통렬히 디스림으로써 그 죄를 바무소서 ”하 

니， 상이 이르기른， “이는튼딩없이 본원(木써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교화가 판혀 

지지 않는 탓이다/하였다， <본문중략〉 

〔잉인본]18적 619연 〔분류r암성-경인갚도)/'ε 래엽앨)/'시법-재핀1;~J'Jl I’냉정-지강엉정(에方 

iT'W’인)，f-선밍lilll~)/'교육)민문교육(人sm갑) 

4이헌부가 동진 • 원주의 패륜사건을 아뢰고읍호 강등문제를논의하다 

좁증 99권， 37던(1542 임인/멍 가정(연!!~) 21 넌) 9원 4일 신해 1번째기시 

헌부가 아펴기를， “근태 인륜이 밝혀지지 않아 풍속이 되패함에 따라 강상(쩌값) 

의 변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동진에서 어미륜 살해한 딸이 있였 

으냐 매우 정악스굉습니다 

기전(않패) 은 완화{王化)가 "11일 민저 마지는 곳인데도 이러한 연고가 발생하였 

으냐 인륜이 멸절(減MÐ되어 차마 말한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교화가 행헤지지 

않은 소치이지만， 극악한 자플 에어 형법(꺼Ji.최응 바루지 않닫 수 없습니다 

〈온운중략〉 

[영인본118석 619면 [분류】 *사염 갱칭16H'1I1'성징→지방행정l컨方行앉)/'정곤-간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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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윤은보 • 홍언멸 · 윤인경이 통진 · 원주의 패륜사건을 아뢰다 
3즙 99권， 37년(1542 임인/염 가정(효펴) 21년19윌 5일 임자 1번째기사 

윤은보가 의논드러기를， “시역(셨핀〕은 큰 죄이어서 천지 사。l에 용납된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살던 고을까지 아울려 캉등시겨 왔딘 것입니다 유석의 적는 지걷한 

지가 이 "1 오래이지만 형법대IIi초)에 미진한 짐이 있이 몹정li꺼면〕이 지금까지 올분 

을 품고 쾌하게 여가지 않고 있다면， 원주의 읍호를 강응시키는 것은 하지 않응 

수 없습니다， 법사(냥司)가 아련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 언펀은 

의논드리기를， 껴[부터 적자〔밟끼가 없었던 시대는 없슴니다， 

유석의 죄악은 지화(써化)륜 더럼힌 갓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번 의 

논하여 정죄하였고 이미 수년이 지낭습니다 이제 집을 파괴하여 옷을 파는 것만 

으록도 충분히 그 죄악을 징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응호까지 강등시킨다연 통 

진도 읍호플 강응시겨야 하는데 , 현감L땀효되을 미 이상 강등시간 수 없습니다 

죄는 갇은대 빌을 단리하는 것은 해로울 것 같으니， 집만 파괴하여 뭇을 '*고 

응호는 강동시카시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인경은 의논드려기른， ‘유식 

이 아비를 샅해하려 했딘 적는 천지에 용냥될 수 없는 죄엽니다 그가 살던 원주 

의 읍호플 소급해서 강등시켜 불정을 쾌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 

는데 1 상이 흥언필의 의놈을 따랐다 

[영인온]18잭 619언 【은류1’접론 간:g(효éW'사상 유흑tli;，탱I/'역시)고사(!，:;;I/’풍속(~터1'il/'쟁 

정 지빙정젓(1비7뉴行앉) 

1681 김호실룩 



42)협조가동전에서 어미를죽인 업이의 죄를 대신과의논할것을아뢰다 

증증 100권 38년11543 개묘/영 가정(뚱댐) 22딘) 3윗 9일 제축 ↑변씨기사 

행조가 아뢰기틀， “뜸진(꾀대)에 사는 여얀 엄이 IJiíJ>)가 이미블 죽인 죄는 당연 

히 등지저찬li짧廳ili)에 저해야 합니다 엽이의 남편 손효선(댐겁)은 사우l로서 

장모를 죽였는데， 융운(f1l文)에 의하면 ‘시마의 진족을 살해한 지는 참헝에 저한 

다 ‘ 하였고， {대전(大뱃))에 보면 처부모의 상사에는 23엘의 휴가」틀 준다‘’ 고 하 

였으니， 여기에 의하면 가년복(휴융}없)의 친족과 다픔이 없습냐다. 기년복의 진족 

을 살해한 자는 능지인데， 이 두 가지 견해를 헝조에서 함부로 논단(~iiìI~야한 수 없 

으니 때신에게 의논한 후에 조율(R純)하는 것이 어떻겠슴니까 ‘’하니 , 삼콩과 의논 

하라고전교하였다 

[영인본】18잭 666연 [분류]‘사엉 재핀(짜켜)/'사엉 댐링11TH'!I!'윤리 e:~J벚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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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헌부가패륜사건의 미을읍호를고치고수령을파직히라고 아뢰다 

줌즙 100권. 38년(1543 찌묘 /영 가접(흙챔) 22년) 4월11일 을유 2번씨기사 

사현부 가 아되기를， “근래 삼강의 변이 한꺼번에 겹지니 인심의 간악함과 교화 

가 밝지 못함이 지금보다 더한 적이 없습니다 비단 오늘난에 갱악스러웅 뿐만아 

니라 후제의 조릉도 모변하기 어험슴니다 

원악0c펀은 이미 좌둡 받았지만 그들이 살던 응은 아직도 그대로 변함이 없이 

보는 사함틀이 놈라 정계되도폭 함도 없으니 득별히 간사함을 분델하는 뜻이 아니 

므로 울정It끼메이 대단히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돈이 살던 안성군l'iè~빼m과 용승손이 살딘 익성현(표fJ뱀{J응 원주(原JIII의 예 

와 갇이 읍호륜 강릉하고 이균이 살던 진전현(t~JII명잉과 업이(똥f尹)가 살던 통진현 

(팩댐L때은 비록 강등 할 만한 호징이 없더라도 옛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마땅 

하지 않으니， 음호를 고지소서 앙생현假j찌찌은 삼강의 큰 변이 아윤러 그 땅에 

서 발생했으니 읍호를 고지소서 

그리고 그 당시의 수령을 그대로 우는 것도 새롭게 하는 정치가 아님니다 의성 

현령 정언룡(찢P彦홉l'J은 이미 파직되었고 진천현감 이인홍(주仁9μ은 새로 부임하 

였습니다 그 나머지 안성군수 유수전(柳쉽千)과 앙생현감 성해떠깅양)와 통진현감 

신광국(다]며댐)도 모두 캐자(값1:'8하소시 R하니， 답하기릎， ‘아흰 발은 대신고} 의 

논하여 처리하겠다”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디 

‘즉시 사관(史힘을 보내어 삼공과 의논하여 아뢰도듀 하라 그려고 진먼에 삼강 

의 근 띤이 일시에 겹친 것은 명령을 받들어 교회덤 저대로 못한 소치이니 감사와 

수령을 개채改差)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화가 밝지 못한 것을 감사와 

수령에게 책임을 둡리는 것도 온당하지 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이 

번에 수령은 개챔}면서 한 도않)의 주인인 감시는 그대로 그 직에 았게 한다는 

것도 온당치 옷한 것 갇다 그러나 감사는 채직은 하더라도 개i짜지는 못하는 것 

이니 이러한 뜻을 아~응러 의논하도꼭 하라 ” 

[영인온】18잭 669멈 【잉류y정독 간샘(i.i'，￥Ir윤리 (j슴I띔!'사입 댐칩(行ff j)1*시염 탄럭(5풍았Ir멍 

성←지방염징(ltI!져f얹) 

1701 김포실늑 



44)삼공이 읍호 강등의 문제로 의논하니 윤은보의 의견을따르다 

증승 100 권， 38덩11543 겨1묘/멍 가정(견되) 22딘 )4우! 12일 명승 1빈써기사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디1체르 극악 대죄가 반생한 고응의 음호블 반드 

시 강등시가는 것은 사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며， 아윤랴 죄인튼이 산던 군현 

(llIl!~，*)을 강동시검으로써 깊이 미워하고 업하게 단섣하는 묶g 보이는 것입니다 

진천 · 양생 통진 갇은 곳은 더 이상 강퉁한 만한 호칭이 없으니， 안성 익성은 

모우 읍으로 강등하고 진천 동 세 응은 해조(該낀)로 하여금 모두 옛 호칭을 고치 

게 하여 을정을 쾌하게 하는 갓이 함망한 듯한니다 

전항ül，JIJD의 각읍이 소재한 도의 관찰사도 모두 체차(팩差)하여 제대로 교회F블 

펴 "1 뭇한 자의 경겨1가 되도록 해야 하겠지만， 관잔사는 백성을 친접하는 관랴와 

는 달미 단지 여근1 등쉰응 슨챙하여 산펠 뿐인데， 문잭이 관살사에게까지 01쳐 교체 

하여 사런틀을 놀라게 한다띤 소요스렵지 않윤까 염려됨니다 ”하고， 좌의정 홍인 

힐은 의논드러기를， ‘'.Jl을 사랑 가운데 사행 받은 죄인이 반생하면 그 응호틀 강 

등시키거나 "1꾸는 것은 근래에는 전폐가 았지는 하지만 옛날에는 튼지 못하였습 

니다 지난 역사틀 살펴보면. 위(짧나라와 진(퓨)나라 때에 악역(갚파)을 엄한 자 

의 징은 못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01는 곧 오늘날의 저댁과 갇은 것입니다. 

이돈(쥔찌 등은 그들의 집터륜 못으로 만등 었을 뿐만 아니라 큰래의 전례륜 들 

어 응호를 바꾸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바로 악을 깊이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 

나 이후라고 하여 어찌 악인이 없겠움니까 그때마다 강등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 끝도 없을 것이니， 도려어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하고， 우의정 윤인경 

은 의눈드라기른， ‘강상의 큰 변이 열시에 경쳐 발생하니 그 악역(싶봐스러움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슴니다 그블이 설딘 안성과 의성은 구폐(끼jýlJ)대모 읍으로 강 

등시켜야 하고 양성 등 세 음은 비록 강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호칭을 바 

꾸어서 간특함을 분별하는 몫잎 보이는 것이 어떻겠승니까 

명을 받들어 교호↓를 펴는 것이 관찰사익 책임이라고 하지바는 만일 교화가 밝지 

옷한 책임음 관찬사에게 툴려 처1직한다연 임의 치l모에 있어서 온당하지 옷할 뿐만 

아냐하 뒤폐단이 었을까 두려우니， 산은 매우 어렵다고 여깅니다”하니， 은보의 

의논을따랐다 

〔영인쁜 ]18잭 66S얻 [븐류r윤2~W:~=)1‘사염 갱딩11Jè1l1'사업 딘끼L’강!r듬검-지빙감정(1낀ñ 

‘TiE!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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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충청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띠라모두정문하고복호히라고 예조에 내 

리다 

ι 중증 10↑권， 38넘(1543 계묘/영 가정(황증122년112윌 22일 임진 3번째기시 

충청도 관찰사(''t活핀짧察{삐[정만증(홍O협，1;)]의 계본 쟁木)과 경기관찰사(京짧없 

행핸)【홍성h까핍J ]의 계본에 따라 모두 정문(Jj도門)하고 복호(쟁]-')하랴고 예조(禮 

띤)에 내렸다， <본문중뿌 

정기의 계본으 이러6따 ‘김표(金1띠)사는 유학liJJ핑) 홍한인(파헤仁)은 13상 때 

에 어미 상을 망하여 3년 통안 여묘 살아하며 염조비짧협)을 먹지 않고 죽만 먹으 

며 봄소 저]불을 가지고 조석으로 곡하면서 잔을 바지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비가 영을 얻었는데， 허벅살을 네 반 베어서 아닝l틀 먹였으나 끝내 효 

힘을 얻지 못하고 즉으니， 모든 전혜(햄빙를 시종 초상 때와 갇이 하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시집가지 않은 누이를 띠맞추어 혼인시가되 가난한 데도 불구하고 한 

결같이 예문(樞文)대로 하였습니다‘ 동기간에 재산을 내간 때에 가산(家교응 죄다 

나누어 주었고， 두 누이의 진띤1m民)은 누이듣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는데， 다시 

제 전민을 선택하여 요구하면 자기 것이라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문서륜 고쳐서 

주었습니다”】 

[영잉온)19잭 29얻 【문류r낌정 지밍엄정(f;:1方行앉11'윤리 11"，1휠I/'풍속llIlliill’힘정-);1빙텅점(iili 

方行政1/'믿시)관리(중lîll’군A뉴군역(wWl!"윤리{t힘외r풍속Cl!.ífilr가족 가신(家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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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사현부가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도 영선6판 역사가 늘어나는 폐단을 아 

뢰다 

둥즙 102권. 39년(15~4 갑진/밍 가정(흉꾀) 23년) 4윌 3일 신미 3번째가사 

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듬어 민생들이 고닫픔이 어느 때보다 

도 심한데"빠흐로 수리하고 영선(월얀)하는 데가 매우 많아， 유위군(짧젠)이 

부욕하묘로 당령수군(강““R펀)까지 잡역C，ttl9:1을 시켜서 그 수가 1친21J~50병이 

나 되는데도 오히려 부즉합니다 

i성조(兵홈)가 경기관찬사(맹짧뀐했f젠의 겨1본(평本)어| 따라 다시 우 도[충청도와 

황해도이다 ]의 수문을 조발(댐~~l하토록 쟁했습니다 이러한 흉년에 양식윤 싸가 

지고 면리 가려면 끊주리고 고생옵F는 상황을 차P~ 발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옹궁ψ￡낀)의 역사 같은 일은 정지할 수 없지만. 경윈대군(않@大좌)의 전은 걸 

려I(곱q뿜듭 위해 이미 수리를 끝냈고， 제안대군(쩍횟大강)의 집은 새로 짓는 집으 

로 비꽉 다 짓지는 옷했지만 행례(1끼웹할 장소가 없지 않습냐다 원패 배정한 유 

위군(잃짧ilIl이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닌데， 아웅려 수군까지 잡역을 시켜 굶주리는 

액성을 고생시켈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급하지 않은 역사는 일체 정지하여， 안태(갖뻐)(공주(公J:l의 안태지는 

통잔(댄律)에 있다.]와 예장이띔m효정옹주(孝값%主)를 양천(陽川)에 장사했다.】 

두 곳 외에 삼도(三휩〔경기 충청 황해이다 〕의 수군은 모두 잡역을 시키지 말게 

하소서 〈본문종략〉 

사신은 논한다.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도 영선하는 역사는 더욱 번다하여 , 유위 

군(셉衛헌) 모두에게 잡역을 시켜도 오히려 부족하고 경기 수군까지 잠역윤 시켜 

도 부족하자 충청 황해 두 토의 군사를 조말(땀m하게 되어 굶주렴과 고생하는 

상황을 자마 맙할 수 없었으니， 사헌부가 감역관(앓앉官)음 추고한 것이 당연하다， 

경대부(떼大*)듬이 주문감저I(;jç門벼第)를 다투어 높고 크게 하기른 힘쓰고， 갖 

가지 방법으로 토색잔하여 서모들 고}시하며 자제항 출도 모르고 또한 부끄러워할 

줍도 모르니 , 엄금의 토목 공사，，1는 병폐플 누가 능허 간하여 바로 장을 수 있겠 

는가7. 

〔잉인본]19잭 63먼 〔분류l'왕실 증친(â없1/’용섣 의신(!i<，tII‘접돈-간생(릎' .. )/'농엉-동작t(영 

fτI/'문ÁK1:l:jl I/ ‘ XH정 역(셋I/'사업(;;J똥I!'건설 건초Q솥'~II'역λ뉴펀^K~.1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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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끼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섬정 우의정 이행이 헌부의 상소와재변의 발생을 

연유로사직을청하다 

줄증 65권， 24넌{I529 기축/영 가정(효?춤18년14월 28일 게사 1번싸기사 

48}삼공이 정전으로의 회복과의옥공샤 점마에 대해 건의하다 

줌좀 65권 24년(I529 기축/밍 가짐마i양18년17윌 a일 신측 1 번씨기사 

49)헌부가이응성 등의 역관들의 부정에 대해징계 및추고할것을아뢰다 

줄승 93권， 35넌11540 경지/영 가성(샤펴119딩19월 26일 집인 2번쩌기사 

50)강철의 우애를칭잔하고상을주다 

중증 97권， 37넌(I542 임민/영 가정(깊파) 2↑년13딩 10잉 강인 2번씨기사 

51 윤은보 -홍언필의 제직을윤허하지 않고패륜사건에 대해 의논하다 
숭줌 100권 38년(I543 계요/잉 가정lú필) 22년 1 2윌 18일 임진 1 빈씨기사 

52)간원이 재상을잘뭇기록한수령의 파출을청하다 

숭좀 105권 39넘{I544 갑진/영 가정11'，파 1 23년) ↑0월 5일 경오 Z댄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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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종설록 

1)대<101 성세창을탄핵하다 

인증 1권.1년(1545 을사/영 가정(월;종) 24넌) 윤1덩 7일 경오 3번씨기사 

대간이 아되기를， “우의정 성서]장은 인블이 소환하고 미응애 풋대가 없어 군국 

(띠떠)의 중대한 엘까지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린u 싸)이 공보(상세ì) 

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승 자리어H양랐으므록 울정이 온펀하지 못하게 여기 

니 빨리 제직을영하소서 

큰일 누차 대선을 탄핵하여 인이 매우 소요스려워 진선로 미안한 즐 알지만 음 

양을 섭리양'f'J!)하는 중요한 자리를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기1 받갇 수 없으므로 감 

히 아펴는것엄니다 

곡산군수('6山햄守) 윤명은()J껴돼!tI은 ~갈윤 즐기고 아둔하므포 1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에 맞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감포현령(金iilìl따令) 신수정(며전!포)은 R만하고 

허단하고 꺼람 없이 망자하여 마음 쓰는 것과 일히는 것이 애우 무장(짜iW하니 ,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륜， 끼구 재상이 어찌 법연히 생각하여 복상하였겠는 

가 대신플 지주 체직하는 것도 소요스러운 일이니 개정할 것 없다 

윤영은의 일응 아련 대로 하라 선수경은 파직하는 것은 지나치니 체직만 하 

라‘’하였다 

[영잉온119잭 191연 [문듀]‘정르-간;g(u:월)/’인사(人$)/‘사업-단팩(5o~t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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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영종실록 

1)여역으로 경기 가평 · 김포 영명에서 사람이 죽다 

영증 3권， 1년(1546 영오/영 기점(훨펴) 25년) 4윌 22일 부신 4번째 기사 

여역으로 경기 가평(加平)에서 l백 70인， 깅포(金1벼)에서 32 인， 영평(7Ìc'l')에서 

1 백 80인이 사망하였다 

〔영민본]↑9잭 411 먼 〔낱~l'호구(戶口1/‘보긴(↑킥힌 

2)황해도 · 명안도 · 함경도 · 강원도 · 경상도에 지진이 일어냐고큰비가 

오다 

영승 3권， 1 넌(1546 빙오/영 가정(뚫t즙) 25년1 5윌 23일 부믿 3번씨기사 

팡해토 유느영~-(午꽃) 토산(형山)과 정기 파주(1씨O 광주(않州) 양주(찌에 연천 

(i원11)- 가펑(加우) 삭녕(씨j훔) 장단(표i체) 마전Oífc田)- 인천(仁JII) 고양(꾀 

f>Jh) 강회바liF) 통진(낸밟) 양천假}ID 죽산(竹山) 진위없뼈 금진(션川) 적 

성(積城) 부평(피平) 이친(;fIJJII) 수원(水原) 안성(횟애” 영평(永平) 폭전(따 

川)， 음죽m쉴t) 김포(슈패). _Æ하(交河)와 충청도 직산(짧山) 홍주(i共州) 잔천 

(앙tJlIl 연천(i띠JI I) 평텍(平{꽁) 충주(멈11ü에 지진이 일어났다 〈완문증략〉 

〔영민본)1천 419면 [문류r호구(戶디)/'과학←지학Ut:낌j 

3)청홍도 청주 · 흥주등에 우박이 내리다 
잉증 10권， 5년 (1550 검슬/영 가정(총쉽) 29년) 6월 4일 정유 4번째기사 

칭흥도(i려i1t핀) 정주(파써)， 홍」허共서” 문의(文옳)에 우박이 니1 렸는데 새얄[띈 

때〕만한 것도 있고， 랭얀만한 것도 있고， 주익만한 것도 있어 곡식이 모두 상했다 

경기(京없)의 동진(lffii'!') 백성 김개송(金다H.앙)이 벼락에 앗아 축었다 

[영인은)19석 701연 [분김]’능엄농엠둥까)/녕구-호귀戶口r과함 선케天칭.1/’과힘 :<1댄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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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햄l서 특진관송세형이 군자창의 곡식， 저축， 종묘중수등을말하다 

멍증 11권 6딘 11551 신대/멍 가정(피낌) 30년14월 29일 정해 1 번쩌기사 

상이 조강에 나아갔디 특진관(삼ι11) 송세형(宋엔3η)이 아뢰였다-

“전자띠얘)에는 군자창(빠1fr)의 저측원 O.}곡。11벡만여 석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50만 식인데다가 얀찍이 백생에게 흩어준 곡석이 거의 2만 5천 석이나 되고 

남아 았는 것은 거의 다 진부 따찌)한 것이어서 국용(패}↑J)에 적한하지 않습니다 

그러g로 묵(은 것을 사용하고 새 것을 저축하는 것이 국가의 본의(木，，:0 1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중 매 쌀이 휴 조금만 북었으띤 백생튿이 받아가려 하지 않아 

서 3-4곳의 장고를 연 뒤에야 받아갔기 때문에 신이 진0'1 품전을 산펴보연서 나 

누이 주었는데， 다듬 고블의 백성틀은 받아갔으나 작성(Ii싸U 연진ιi/ l i) 양지 

(μ1tl) 통진(;퍼마) 김포(令i ，!ì) 등 다섯 고윤 백성판은 받아가지 않았슴니다 신설 

로 기근에 허덕인다면 어찌 싼의 좋고 나쁜 것을 가런 겨틀이 었겠습니까， 또 그 

곳 맥성들이 불공(不차)한 말음 많이 하면서 관원틀에게 욕설윤 퍼부 있기 때문에 

그틀을 거느리고 온 수령을 이미 추고 하였승니다 

신이 전자에 종묘를 중수넨(1즈:) t번 엠로 인하여 삼펴 보니 , 기퉁과 튿보가 썩은 

것이 절반이 념였슴니다. 대제로 아조Wt'꺼가 이곳에 도음을 창건한 지가 거의 2백 

년이나 되었으므모 흥해와 궁궐(힘때)이 이와 같지 앉은 것이 없는데‘ 만약 장따가 

져시 벗을이 스며든다면 일시에 무너지게 된 것엽니다 반궁(i!'힘)윤 수리하1 비궁 

을 밝l승보 등의 일은 아무리 흉년이라 해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승F울벼 종 

묘。1겠습니까 

(춘추(화1시〉에 ‘세실(\미초)의 지붕이 허윤어졌다 ’ 고 기록한 것은 오래도록 수리 

하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입니다. 모픔지기 속히 봉섬(끽ιli'i)하여 수려해야 하겠습니 

다 

정엽원(rJl;;k~'헤은 중창(미íl'J)하는 등의 일은 허비(!~m만 휠 뿐인데 그만둘 수 없 

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음 증하게 여기사이 마 

l당히 해야 한 곳에 섣신다연 다행하겠습니다 ‘ 

l영인본J20착 23연 [분류]‘당신 경연(ι갚딘/‘핑신 증λII:~'，'JI‘끼점 장고(낀rPI/'재정 픽용(뎌 

찌)/'건섣(맏;!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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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간원에서 김포의 이생지를국가에 귀속시켜 성균관에 줄것을청하다 

영증 14권， 8년11553 계축/영 가정(옮i좁132년) 5월 26일 신미 1번째기시 

간원이 아뢰기를， ‘김포(쏘Ìtlì)의 이생지 (i，尼生1t!D릎 송사하는 이는 모두 사대부입 

니다 

상께서는 단지 김미의 탐욕스러응만 또r았지， 유막손(찢IJ화m이라고 핑계하여〔우 

윤(右尹) 유진동(1띠!Q소)이 유막손이라는 이릎을 핑계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 

같이 송사하는 자도 또한 모두 1감직스험다는 것을 알지 뭇하고， 한갓 김미에게만 

허을융 돋려서야 되겠숨니까 

요즈음에는 학궁(탱흠)에시 선비를 기르는데 쓰는 도구가 매우 박하여， 서책 - 지 

필 등의 블건을 유생들이 능허 스스록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래 모든 사사 

(촉펜E의 토지를 다 도모 찾아 주도록 하면서 학궁에서는 어선(뺑원)까지도 도로 

빼앗아 가므로， 주상의 마음을 .'7_르는 지등이 증틀에게는 후하고 유생에게는 박하 

게 한다고 잘못 생ζ녕}여 사럼(士林)이 모두 지상(ìJl.평)하여 었으나， 김표의 이생 

지플 국가에 귀속시켜 생균관에 영원히 주소서 

그리고 방납(1얘쩌에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진성때i감)[본읍(木둠)에서 바지는 공묻 

(흉物)의 정장(모w이다 ]을 받+'i 인생에 폐를 끼지묘로 신들이 지난해 9윌에 

방납인과 시로 결닥하여 함부록 진성을 발급한 수령을 사변 전의 일을 막콘하고 

즉시 파직하라고 켜1문하여 법으로 세웠는데 , 오늘날 거릅 발급한 수령음 사면 이 

전익 벙으르 논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함니다 

죄릎 한번 범하여도 파직시키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하물며 거듭 범한 자이겠 

습니까 성접(成매)한 날짜가 어긋나는 것이， 혹 전관과 후관이 자세히 삼피지 옷 

에서 만둡어 준 것 외에는 승전에 의하여 사면 이전을 가리지 맏 것이며， 합부로 

진성은 받은 사땀 빚 중간에서 숨수릎 부린 자도 아울러 사면 이전응 가렬 것 없 

이 진가사변(全*ít능잃시카소시 n 하니， 모두 야흰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온]20찍 134던 〔븐류】’정콘(앉룹I/'사업-자만(풍flj)j*농업-전저N田制I/'신문-암반(펴샤!Ð/'교 

욱인븐교육l人文敎읍I/'사상 등교11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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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황이 김포의 속공전을성균관에 하시현f 데 대해 전을몰려 시려l하다 

영증 14권， 8년11553 계축/영 가정1m잉132년16월 16일 신묘 1빈깨기사 

예조판서 정사콩(센土íW)과 대사성 이항(깎없 〔이힘f('i"i!l)은 진성이 담박하이 영 

"1틀 구하지 아니 하였고 가정에는 조금의 비측도 없있으나 항상 여유가 었는 것갇 

。| 하였다， 사람을 대하고 사붕응 집할 때는 평이(平M)하고 간절하니 사람마다 애 

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등이 김포의 속공전(파公田)툴 성균관에 하사한 데 대 

해 전(좋)을 올려 사폐하였는데 그 글에， “엎드려 삼피니 성스머운 덕으묘 입금이 

될 운어1 부응하여 엄큼의 표춘-:3- 서1우셨고 지치(쪼治)틀 급선무록 삼아 교육히는 

은혜블 더욱 높이셨습니다 

은택은 천하에 마치고 광재는 반벽(ηi빨에 넘쳤슴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정사용 

(젠士폐힘 등은 재질이 모두 쓸모없고 팍문도 ul약한더l 사장(1페fJ의 지위듭 차지하 

였으니 어찌 교화의 효괴F를 보겠습니까 외광되게 장보(1;꾀n플 쓰고 다만 문장만 

열삼으니 , 무슨 도웅이 되겠느냐는 ul난이 두볍고 무익한 무리들이 왔다는 "1방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찌 석되(I~J옆)의 성전짧띠)이 권장하는 여러 방법에서 나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 사전댄llrn)의 몇 만 이랑음 양현(죠TrI의 비용으록 충당하기1 하여 장고에 가 

득 곡식을 재울 수 있어서 때따다 곡식을 니|려주지 않아도 되게 하셨슴니다 간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것은 만종판o피삐깨)에 가까와 외람된니다 부 

끄러움을 영광과 함께 느끼니 따아서 두려운 마{~-도 깊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주 

상진하의 정잎(해 )한 심법(心암)으쿄， 지혜돕고 어잖윤 옴소 송선하였습니다. 순 

임금이 기(양)에게 교운을 잘하라고 명하신 아름다운 풋알 븐받으셨고， 주 문망Ot，] 

文I)은 인재를 양성하는 큰 법을 넓히셨슴니다 

사대부를 총애하여 영광되게 ó}셨으며 백성들에기) 은덕을 양|셨습니다 선 정 

사용 등이 감히 교육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며 분연히 흥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서 

(파찌를 강구하여 천명해서 위의 가르침윤 받들어 션양하여. 자연스럽게 고무되 

는 진리를 터득해서 태펑시대의 인재가 양성되기뷰 기약하겠숨니다 ‘ [01황(수ím 

의 금이마 ] 하였는데 사폐하"1 말라고 당하였다 

[영인븐]20잭 142먼 〔운류]'앙심 A념(f:;:ti)r농업 전체 IEI.'II!'O↑문팩 문이(文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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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서울에 큰비가오고 천둥이 치다 

잉증 21권， 11 년(1556 잉진/영 가정Ù~~) 35년19월 13일 무진 5번찌기사 

서올에 큰 비가 오고 전둥이 갔다 경기 파주(따써 ‘ 수원(水原) 양전(1껴11 1) 통 

진(섹댄)에 전둥이 치고 우꽉이 내렀다 황해도 곡산(용山)에 눈이 3촌(>tl이 내렀 

다 해주(따川”에는 우박。1 내리고 눈이 내렸고， 은융(R~뽕) 신천(信11 1) 펑산(平 

山1 ， 문화 文化)에는 진둥이 쳤고， 옹진(쫓샌)에는 비바람이 을아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고， 배친(白川)에는 천둥이 치고 우막아 내렸고‘ 강응냉n핏에는 천둥 

이 치고 우박이 내폈고， 연안G믿'!il에는 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렀는데 크기가 새알 

만하였다 안악(安/1)에는 눈이 내렸고， 봉산얘I]J)' 둘산(명山)에는 눈이 내라고 

진둥이 쳤고， 우봉(↑땅)에는 천등이 치고 눈이 대라고 큰 비가 와서 내와 도랑의 

펀이 불어 념졌다 전놔도 남원OTI펴)의 봉수군@캅흉重)인 김세견(金世띨전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담양6훨P뭉)에는 크게 비바람이 꼴아치고 천둥이 졌다-

[영인보.]20직 361댄 〔은류]'괴믹 친기(웅때 

8)경기 고양 • 양천 등지에 별레가발생하다 

영증 23권， 12넌(1557 점사/염 가정(풍댐1 36넌) 6윌 2일 껴띠 15번때기시 

경기 고양(홀댐1 양진(~'IIJ 통진(펜)￥)에 범베가 밥생했는데 모양이 두 잡잔 

누어 갇은 것도 있고 서] 잠잔 누이1 같은 것도 있었다 머리는 겁고 검뚱이는 누런 

것이 ￡ 피 벼 잎을강아먹었다 

[영인본]20 잭 419연 [룬류]’농업-놈즈띠당샤) 

9)경기 삭녕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염증 29권， 18년(1563 제 ôHI영 가짐(감껴) 42딘14윌 1일 무신 5번쩌기시 

정기 삭녕(때필” 금전(섞川)， 교하(치매) 풍덕 고양(高쩌) 김표(싫벼)에 우박 

이내렸다 

〔영인본]20잭 641연 [분류〕‘과학-친'11天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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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남부충의위 권옹등을정문하다 

영증 30권， ↑ 9 딘(1564 갑자/영 가정(깅;졸143넌) 윤2깥 2일 :;oH 1 번)꺼기사 

남부(펴며) 충의위(연싫꾀 권옹(암佛， (본문중랜 김포(싫，lìl의 사비(私찌) 지곤 

금(1)-rr<t;:I ， [나이 16산에 그 아바지가 고창병I&HJJiil을 만나 죽게되자， 스스로 

손가악을 잘라 태워서 재글 만등어 가지고 술에 타서 도려니 한참 후에 병이 나았 

다 1 (본문증략〉 징문하였다 
[영믿콘l20잭 690먼 〔문류y윤리(1윈몇 1/‘문A뉴군역(ilifil 

11)간원이 전임 감사나도사의 빽성 부역을금하도록정하다 

영좁 31권， 20년(1565 을촉/잉 기짐(흥택144년I 2월 30일 정유 1번꺼기사 

간원이 아뢰기른，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듬어 민생의 곤고(머낀)함이 어느 곳이 

나 다 그러합니다만， 정 71 지방。| 더육 심해서 유망lì값亡)하여 거의 다 없이졌으 

니 , 폐해를 제거하고 석잔함을 소생λl키기름 마땅히 울에 따진 것을 건지고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듯이 해야만 남은 백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감사나 토사(햄팎)를 지넨 사랍을 선생바éFJ이라 "l--는데， 그 부모나 

아내의 초상에 여박(않홉)과 분묘(1띠캘)륜 설치하는 일을 감사가 각 고윤에 나누어 

배정하면 각 고윤에서는 만가(民家)에 역을 책임지워서 공공연히 조발(iJ서，t)하여 

관가의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첼뼈j가 원지에 았어서 나무나 롤을 선어 냐휴 

수 없으면 반드시 딸과포목을주어 사서 하게 하니， 나무한로막롤한개도그 

값이 몇 강철이 되어 부역 이외에 백성의 윈망과 고풍이 。)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 

다 

정컨대 감사에게 교서(찢ι)륜 내려 엘치1 금지하여 그 폐해른 영원히 혁파하고 

만일 전례를 핑계착여 그대로 행 0)-.는 자가 있으면 나타나는 대로 엄히 다스리소 

서 "[이때 싱전(ì;ti심이 감사로서 어미의 상을 당하여 김포(金패)로 귀장(돼월)하였 

는데， 상려(평많)의 사지가 거실(임초)보다 더 과도하였고 영선(삼샘)의 적측이 묵 

역("，11양)보다 디 심하였으으로 아되었던 것이다 대체모 심전의 탐욕 방자함이 임 

마다 다 이와 같았다 ]하니 , 판두 아펜 대로 하라고 당히였다， 

〔영입온]21척 8연 〔문뷰]'사업 단ν~W.l tI끼/‘'?::;("0: I JlI'재정-익(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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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삼척 부사등수령에게 향표리를 내릴 것 등을명하다 

‘ 염증 33권， 21넌 I 1566 명인/영 가정1"강종) 45년) 11월 28일 갑신 3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삼척부새르방꺼뻐) 신의충(쇄'f';i}뿐)은 마음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 

면서 백성들을 둡모아 어푸만지고 모든 일을 까다롭지 않게 하기를 힘썼으며， 조 

금도 백성을 침탈6운 페단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형벌을 가볍게 덜어주었으며 

부역은 모두 고르고 험하게 해 주었으므로 온 경내가 편안해지 유민(流民)01 툴아 

와안집하였다한다 

난원부사(j휩j빙까f힘 번영정(않7kì써)은 자신의 봉양에는 믿ν하게 하연시 부역은 번 

거돕게 하지 않아 맥생틀。l 매우 편히 여긴다 하며， 선산부사(폼山마f벚) 송기충(末 

j뼈연)은 정렴 간결하고 자애롭고 자상하여 백생 보기들 자삭같이 했다고 한다 이 

들에게 각각 향표리(쩨表효) 한 별씩을 내리바 

동진현감(낸1꽤X닮) 이소(李짧)[음관(따흡)으로 심연원lì;t;;h돼)의 외슨이다 〕는 

칭립하고 삼가는 자세로 벼슬에 임하여 백성을 돌보고 패단을 제거하였다 하니 , 

〔일을 저리i운 재간이 있어서 흑 민폐듭 제거했다고는 한 수 있으나 청렴야고 삼 

간다는 호칭을 소에게 붙일 수 있겠는가?l 갈려오연 직급응 올려주라 "[진일 어사 

(빼史)의 서계(련깝)로 인하여 이런 하쿄가 었게 된 것이다. 선정(ιf찌을 한다고 

서제한 것이 참으혹 많았는데， 그 층에는 흑 전에 선정S로 상(당)을 받은 사강들 

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세 사람만이 상을 받은 것이다 >

〔영인은12↑잭 \311，연 〔븐쿠1’인시-관?Jf얄뻗\('엄정-);1방행성(얀方유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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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랑신광국이 공초하다 

영종 2권， 즉위년(1545 은시/영 가정(u靖) 24년) 9윌 5일 를곳 14번때기사 

14):갑사전석정이 고변하다 

「영좀 9권， 4년(1549 기유/영 가집(흙파) 28년16월 22일 검신 1번째기사 

15)조ζ뻐1서 이무강등이 김영의상소와구수담의 일등어 대해아뢰다 

、영증 10권， 5넌(1550 경술/영 가정(김i펴) 29년) 5월 15잉 부인 ↑번써기사 

16)율부에관한일과흡원관의일등을사헌부에서아뢰다 

영종 16권， 9년(1554 겁민/잉 가성(흙댐) 33년) 5윌 4일 계묘 1연쩌기사 

17)사헌부가남궁침의 처1칙을，사간원이 심전 이택의파직 등을칭하다 

염좀 33권， 21년(1566 병인/영 가쟁칭한일) 45딘) 10월 5일 입술 1번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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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조실록 

U경기 감사가산릉에 쏠 돌을제대로 대지 못한통진 현갑 유희규의 파직을 

청하다 

선조 12권， 11넌(1578 무인/영 만럭(강칩16년) 1월 17일 기사 1번띠기사 

경기 감사가， 산림山때에 쓸 온툴석6닮突石)을 시기에 맞추어 실어 보내지 않았으 

니， 등진현깐(냄ìi’%효되 유희규(柳혜행)륜 피춤시카라는 깃으로 장계를 옴폈다 

[영인븐]21작 350연 [문듀]'사멈 탄핵[집갔완싣 승사1:;η1:)/'긴入J룹 μ 

2)경기 감사가김포와광주에 검은안개가끼었다고보고하다 

선초 22권 21던 11588 무지/잉 만역(도i'cl) 16년) 11윌 24일 기|유 ↑번째기사 

경기 감사의 서장(잎에에， 도니II(펴內) 김포현(金i빠~)에는 이달 6일에 검은 안 

개가 사망에 자욱하였고 광주(光”에는 이달 21 일에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없었다고하였다 

【영믿본]건책 <:55연 I분듀]‘피한 친71(Ä;'::ι 

3민병을 모아싸운김포현령 이조에게 당상을제수하다 

선조 28권， 25년(1592 임진/영 만럭(릎딩) 20년) 7윗 14일 신디 I 6번써기사 

김포현령(金I南JII%令) 01조(수퍼)는 벙란이 열어난 뒤로부더 민댐([1;兵)을 묘으고 

군기를 정련(훼MD하여 꼭숭을 걸고 지키띤서 불러가지 않으니， 적이 감히 그 지역 

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온전하였다 비변사가 이 소문응 듣고 논상응 계정하나， 강 

이 당상(호1:)을 지[수하도록 멍하였다. 

〔영인펀】Z↑잭 516연 [분류1‘외교 오비 f강1/‘군λKW"J;Ij'인λ뉴관리(즙i밑 

1841 김므성록 



4)이조 · 김명원 • 유영경 등에게 관직을제수하다 

선조 28권， 25딘(1592 잉진/영 만력(피임) 20 년) 7월 15일 입신 4번째기사 

이조를 통정대부 행김포현령 (fi{t;:세까꺼\-)에， 김병원(金깐?π)음 의정부 좌참한어1. 

유영경(때71<...않)을 승정윈 승지에 제수하였다. 

〔영인본]21션 516면 〔분류]‘인사 임인(H!él 

5)비변사가 의병들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며 각 장수의 절제를 받도록 하 

자고청하다 

선소 30권， 25년(1592 잉진/영 만럭()'l1;Ill) 20딘) 9윈 21일 무인 3번매기시 

닝l변사가 아뢰기릅， “매펑 세월이 오래되어 기강。1 플어진 끝에 전쟁이 얄어났 

￡묘로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무장(JttW!i)으로서 고음을 만아 지키는 자 대부뭔이 

모투 척을 만나기만 하면 피|하였으므로 뜻이 있는 지들이 소매를 떨치고 의에 분 

발， 의병응 규합하여 스스로 한 부대를 만틀고서는 익를 명분으로 내걸고 제도(~~ 

펴에서 장도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틀윤 가상하게 여기고 모든 논상에서 다른 

군인들에 비해 득변히 우대하였습냐다‘ 

그러자 이름을 군부(軍짜)에 두고 있무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하여 흘어져 간 자 

뜯까지 각기 떼틀 지어 관가(官家)에 매이기를 기피하면서 이로우연 싸우고 강적 

응 만나면 흔어지는데， 이기연 높은 상을 반고 패하여도 죄를 반지 않습니다 각 

부대가 뿔뿔이 흥어져 통속(‘삐펴)된 데가 없게 함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지긍 

바야흐토 가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저l 심대(μ:im의 장계를 보건대， 장단(1잉쩌)과 삭령(째엽)의 의병은 이정암의 

섣저] (0í :I， Ij)를 반게 하고， 이천(지1)1 1) 여주(짧川) 응죽(I:~竹) 죽산ü'J山)의 의벙 

은 성영(成바)의 철저1를 받케 하고， 동-진G퍼 1')' 양천(짜)11)의 의병은 깅천얀(金千 

*싫의 전제플 받거1 하고， 파주(뺏)川 · 양주(↑딩1-111 광주(1;:';1꺼)의 의병은 싱대의 절 

제를 받게 하여 등서(찌jJlj)가 힘을 합하여 ;생성읍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계책이 온편하고 유약하며 일의 게획도 깊이가 았습니다 이렇케 찰 내용으모 제 

장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21션 546민 〔문유]'군사」군정(21찌r군사 특수군((야+"，11‘군"'1-전생μ';111‘오교 왜↑킹 

조선왕조실록에서 잦은 깅g이o171 !l85 



6)사간원이 강행l 머물면서 적을토벌없l 않은최원을파작해l를청하다 

ι선조 38권 26년(1593 계사/영 민럭(힘밍) 21 년) 5월 5일 무오 2번쩌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훈련도정댔했렘노) 최원(또넓〕은 전에 전라 병사로 있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요랫동안 강화{iI1i!)에 머블면서 한 해가 지나도록 물러나 응 

츠리고 있으면서 적응 둠별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김포(힘市)의 싸용에서도 관 

망만 하고 진격하지 않아 일문(-필)이 적에게 함볼되게 하였슴나다. 또한 순찬사 

(iß察f잊) 권율(↑염뼈)이 옥성(:lt:~lJX)에 와사 머물면서 함께 전격하여 직을 섬멸하고자 

하여 여러번 불렀으나 오지 않아 결국 1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한 댄 싸워보지도 

옷하고 거의 다 죽었으니 , 엠으로 헤아려 보면 자연 그 죄에 해당하는 형률(jfll律)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형벌을 연하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파 

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영잉온]21잭 702얻 [운류]‘사업-단익(원찌I/'외쿄-와I(중Ir군-'1-전샘(강중) 

1861 깅요실록 



η왜노에게 첩탈당한도와칩범당하지 않는도에 대한상세한기록 

선조 39권， 26년(1593 계시/멍 인력(편인) 21년) 6윌 5일 무자 10빈째기사 

정략이 。1자(移깜)하였는데 대략에 , “본국의 만도 중에 어느도 어느음은 모두 왜 

노가 전거하였고， 어느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도는 아직 침범받지 않았고， 어 

느곳 어느도는 전혀 지정에 듬어요지 않았는가 <51--는 사실을 서l세히 갖추어 기록하 

여 자복(쩍힘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回감)하기블， “평안도 평양부성(平 

때따에서 및 중화{中和) 상원(~H，)!、) 릉의 군은 모두 분탕과 점령음 겪었고， <본문 

중략〉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령음 겪었고 단지 연안부(!I!1(，따) 한 생만은 수신(守 

(;I)이 굳게지켜 용전 분투하여 적의 사기가 크게 꺾인채 도주하였습니다 

강기도 광주(댐써). 여주(댐州) 파주(城써) 양주(쩌깨) 수원(水밍) ‘ 부명(jJ 

平) 이전(fll)1 1) 인천(仁川)， 장단(長싸)， 남양(휘1써) 등 부 진과 %딴(찌없). 풍덕 

(꾀f펀) 가평 (jm平) 안산(것띠) 삭링(얘켈) 안성(갖l때 마진00:[1]) 고양(파찌) 

등의 군， 그리고 용인(짧仁) ‘ 진위(t!，滅) 영명(永']') 양친(，，>\)1 1) 김포(金패) 지 

평(低平) 포전(뻐)1 1) 적성(채뼈 과천(핏川) 금천(센I[) 풍-진(젠/It) 교하(交 

께 연천(i폐 1 1) 응쥔P쉴t) 양성 ([l，~j’찌 양지써셉) 죽산(竹Ifl) 등 현은 모두 분 

탕을 겪었고 또한 정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회니江까) ‘ 교꽁(컴삐) 등의 부현은 아 

직 적이 지정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본문중략〉 

[영인온]22잭 4연 【분류]'외_ìi!-엉(明1/‘군사 진상(뒀땅) 

조성양"실록여 서 찾븐 겁포O 야지 ;187 



8)사간원이 황정욱 • 황혁의 일과민곤서 · 입수형 등의 탄핵을 아뢰다 
‘ 선조 42권， 26년(1593 계사/영 인럭(힐칩1 21 년19월 2일 계축 ↑ 0번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죄인 황정욱과 황학음 속히 플에 따라 적플 정하도록 명하 

소서‘ 그러고 경기의 여러 고을은 난리를 겪은 이후로 탕패됨이 더욱 극심합니다 

이들을 잘 어루만져 안집시걸 책임은 진적￡로 수령에게 있는 것임니다. 

진위현령(振威縣令) 민곤서는 성풍이 본래 탐욕스러운 데다가 오포지 착쥐만음 

얀삼고 있고， 지평현감댔平%용입 엄수형은 김포(金삐)의 임시 수령으로 았을 적에 

관가(캄家)의 기울(꿇物)을 공공연허 가져갔었고， 지금 본고을의 현령이 되어서는 

즉속이치옳)을을 외란되이 데리고 와시 관가의 곡식을 많이 허매하였으니， 。낸리 

파직시카소서 ”하니， EL하기륜， ‘황정욱 등의 일은 현부에 탑한 것과 갇다. 수령 

의 일은 아련 대로 하라하였다. 

【영믿온】22잭 89연 〔분류r행정 지방행정(뼈方l'irnr인사 임밍(if免1('정륙 간장(ßj듬:W‘사법

틴핵(ì~UI/'윤리 깅싱어티형I/'군λ뉴전쟁(웠爭11'외 ill 왜(j.흩) 

188 i 검도싱록 



잉해주에 문안가는 내관의 행차에 사복시의 말을 지급하고 종도에 말등을 

요구하지못하게히다 

선초 48권， 27딘(1594 갑오/밍 만럭(껑딩) 22년) 2윌 21일 경오 3번1재기사 

전교하였다 “해주(ilîJII)로 문안하러 다니는 내관(內다)이 왕래한 매 으레 쇄마 

〔댄 'I! ，)를 다므록 각 고음에서는 소를 쇄촌해서 지급하기까지 한다는데 요즘 갇은 

농사철에 어떻게 소를 쇄출할 수 있겠는가. 듣고 보니 놀라운 일이다 

무풋 문안(l:il安)하러 왕래할 적에는 2-3펠의 말이 펼요판 뿐이니 이제부터는 

시혹시(리(삽)에 있는 양매떠서)블 해주(ì1j111) , 연안야꽃) 강화{ìI파) 동진(꾀 

i~) 등에 평상시 분양(分효)하는 여1에 따라， 각기 6필씩 나눠주고 기르거1 하라 이 

제부터 해주로 가는 자는 사복시의 말을 타고 가도팍 할 것이며 , 해주에서 오는 

자는 분양한 말을 빈갈아 갚아타고 올 것이며， 사람의 식량과 말먹이는 각각 그 

출받지에서 노정을 헤아려 도긍(견:iiíi))하라 

만약 종도에서 그전처럼 쇄마 및 공궤(f판에와 얀먹이플 내도팍 책임지운다면， 

본고을에서 즉시 그 노자(I;y子)른 가두고 감사에게 이첩(t-j;에썼하여 전겨，I(때생)해서 

치죄G!1')jt)하도록 하라 이같이 한다연 염연히 하나의 우전(멤f얀)이 되어 조금이라 

도 중도에서 폐단을 일으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통궁(렀힘)의 문안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랴 다만 남방에는 역，，}얘1' !o)가 였 

는지 없는지 자세히 얄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공사(公↑”로 마련하여 행이(行 

移)토콕하랴” 

[영잉온]22젠 226연 [문류1’교동-마정{，~겠)/’왕설 비빈(gê，CJ/‘앙설 증진(슷엽) 

초션왕조실측에서 갖은 김프이야기 1189 



1이성문기찰의 임무를 소흩히 한 병조의 당상관을 추고하고 색낭청을 파직 

하도록헌부가건의하다 

선조 85권， 30년(1597 정유/영 만럭(동님) 25년) 2월 14일 을허 2번쩌기사 

사헌부가 아파 71들， ‘성문을 파수하며 출임을 기찰(設행)함은 그 의도가 있는 것 

으로 오늘어) 있어서는 더욱 소흘혀 할 수 없습니마 

이달 13일어| 깅포(金패) 군사 l맥여명이 도제잘새웹원꼈뻐)의 진법(때ín 을 

연습하라는 명에 따라 깃말과 무기를 지참하고 장사진(노뾰P띤)을 이루며 행군하여 

광주(않111)로 향하다가 남대문(며大門)으로 들어와 동평관(싸平힘 근처이l 진을 쳤 

는데， 보기에 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해조(Cí;'，"i)에 닫려와 고하지도 않았으L] 매 

우 놀란습니다 그날 남대문을 수적(τ꾀하던 수문장(守門~:;)과 별장()j l써if) 등을 

잡아다 국문하라고 멍하소서 

명조는 평소에 단속하지 옷하여 기잔이란 중한 열을 항상 망각하고 있었으므로 

멍령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니 역시 살옷입니다 영조의 당상판을 추고하고， 

색냥청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펀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온]23섹 163얻 〔문류]'사업 치암L응효1/‘사업-탄럭(원갔1/‘정돈-간장(강띤Jr인AI--임얻(ff 

fJGJr군ÁK"，');I 

11)고양 · 김포 · 양전 등어 큰우박이 내려 벼곡식이 손상되다 

- 선초 88권， 30년(1597 정유/영 인럭(룹염) 25년) 5윌 5일 을미 10번써기사 

경기감사 흥이상(洪쩌세￥)이 장계하였다 “고양군수(흡펴那수) 김용신〔金I떠강)， 김 

포현령(:\k패맴令) 박홍수(t샌l、품)， 양천현갑(~뭇 II\~자높) 성염떠，[면) 등의 첩보대값Il) 

에 ‘4월 28일 묘시(대時)에 상기 각지방어1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근 것은 새 

알만하였고 작은 것은 개암만하였으며 한동안 쏟아지다가 그쳐 며곡식이 곳곳에서 

손장되었다 ’ 하였습니다 이는 연괴로 보동일이 아닙니다 

【영인온]23책 215얻 〔문류r과학 천기(天j;\) 

1901 김도상그 



12)헌부에서 이조의 잘못된 인사， 이여온등태만한관리의 추고를청하다 

선조 94권， 30덴1597 징유/명 만럭(i5，/떼 25던)11윌 17인 강진 2번째기사 

사현부가 아펴기를， “국가가 위급한 때일수략 전조잃폐를 당당한 지는 마땅히 

관직을 위하여 사람음 가립에 있어 한결갇이 공도(公ill)즐 따르고 사정W:↑m은 조 

급도 용냥하지 않아서 정복(i!X EI)이 한번 내려지면 사람틀의 이목이 모두 새로와 

지케 해야 하는데， 지난날 통진현감(센ì~맴샘을 차춤한 적에 오직 청탁한 자의 고 

하에 따라 삼망(三떻에 비의(따챔하였으므로 플정이 헤괴해 하지 않는 자가 없으 

니 , 이조의 당상과 색냥청음 함께 추고 치죄할 것음 명하여 사정을 따르는 버릇을 

핵파하소서 

신임현감 이여온(李):I;j뻐은 전에 청주판관(써州*11다)이 되었을 직에 그곳이 잔박 

(않펴)한 것을 싫어하여 고의로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븐직음 제수받았으므로 

불정이 미편해 하니， 파직을 멍하소서， 경상우수사〔없尙右Jkíæl 이순신(李純팅)은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한만큼， 제수받은 그날에 당장 떠나가야 함에도 t:tl의로 지 

체하며 머물다가 오래 원 뒤에 배사하였으니， 극히 오만합니다 

추고 치죄항 것을 영하여 장새써土)가 제 면의매로 <51는 벼릇을 정계하소서. 또 

병조를 담당한지는 당연히 서툴리 독촉하여 떠나봐내야 함에도 펑시와 같이 제대 

쿄 삼피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출반올 지처1케 하였으니 , 극히 미펀합니다‘ 병조의 

망상과 색낭청을 함께 추고하소서 ”하니 • 아펀 대룩 하라고 답하였다 

〔잉인본]23잭 340잉 [운류]'인Àf-관리(쓴젠)/‘사업 틴S이s!i!t:끼 

초신용초실록에서 찾은 깅포이이기 1191 



13)병을핑계로통진에 가있는최입에게 복명을재촉하다 

선조 97 린， 31넌11598 무슬/영 만럭(힘섭) 26년) 2월 g잎 겁자 3번싸기사 

동지(同Xnl 칙입이 영으로 집에 돌-아가 누워 였으면서， 자가 집 용을 시켜 감사 

(많司)에게 영장((，，;;W을 -올라케 하였는데 감사가 그대로 장계GIÄ생)하니， 비망기 

(麻f뜸리 로 전교하였다 

“최입은 영위사(젠캉f예로서 복영(젠命)하지 않은 채 태연스레 통진(때많)으로 내 

려갔으니 이 어찌 신하된 자의 의여얀가 섣사 심지로 뱅이 있너라도 조석간에 죽 

을 병이 아니라연， 부죽융 반고서라도 외서 복멍해야 한디 그러고서도 그의 집븐 

하루 일정이면 내려갈 수 있다-

최입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임금이 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글지를 배운 사람도 오히려 이러하니， 저 윤수익(尹피옮 따워야 뭐 꾸짖 

을 것이 있겠는가 ’ [윤수익은 무인(武A)인데， 그 또한 집반사(t윷꺼ψj로서 곧바 

로 저1 접으로 돋아갔나 ]

〔염인온】22섹 380인 〔분류]'인λ뉴임언11fíèl 

192/ 감포실녹 



14)우의정 이덕형이 연소함을 이유로사직을 청하다 

선초 9S권‘ 31년11598 부손/영 만력(션염) 2ô년) 4윌 26임 검진 2번써기사 

우의정 이되헝(집1짧)이 [점은시절 재화<::t-，(\')록 이갚윤 날이기도 하였으나 엄 

진 왜란을 당하여 서쪽으료 파천했을 때 문소배(따少꾀)든과 어올려 예절용 상설 

하였고， 또 유성콩(찌/1J:Îl잉과 함께 일하였늠더1 모듬 잉들이 보댐응 없고 해만 있었 

다 일찍이 중국 장수의 접l간관으로 있으번서 풍진(꾀i:ftl 싼 1백 식을 어디어1다 

쓰는 양 통칩을 하고 통진으로 탈려가 관가가 바어있는 시기플 이용하여 딸 1백 

식을 자기의 고을 농싸뿔용)로 보냈었는데. 아전늪이 문주고 울면서 뒤에 오는 수 

령은 무엿을 약을 것이냐고 호소하였으나 듭은 제도 아니하고 공공연히 싣고 갔 

다 ] 상소하기를， “복장(1、相)의 t성령이 있자 잠못된 은총이 신의 옴에까지 미졌습 

니다 

신은 그 저1목(欣目)을 보고부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안정되 

지 않고 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신。1 약년(줬年)에 벼슬깊어1 을라 너무 애프거1 숭 

반(것llù에까지 올랐는데， 제 자신음 돌아본 떼 엘생융 통하여 한낱 분행한 사람이 

되고 았었숨니다 분에 념치는 일이 있게 되연 반드시 전복이 뒤따르는 것인더1， 

오늘에 와서 이러한 대배(大짧를 받아 국가의 처]띤윤 손상시키고 재앙과 허윤을 

디 보티1어 이처럼 낭패가 휠 출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션의 마음만 두볍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듣고 요는 자듣도 신을 위해 걱정 

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중정(짧쥬)도 반드시 함께 눈라고 공의(公5꾀 또한 끝내 그 

냥 두지 않플 것이므로， 쭈그리고 옆드려 멍을 거두시기를 기다렸으나 단리 틀리 

늠 바 없다가 어제 업교때徵)른 받은 결파， 경 21른 접응õ~는 일이 시급하니 i알려 

줍샤(1뛰f土)하라는 내용이었승니다 이에 신은 황공하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 

슴니다 

엣날 인재들이 배출되어 일찍 성취된 이들이 많았은 때로 40세가 되어서야 사진 

lfiií!0하였고， 한W!ll니라 때의 1i렴(쭈끼띠 천거에서도 그 나이로 한정하였으니‘ 이 

는 나이가 많아야 정력이 많고 정략이 많아야지만 인음 당했을 때 막힘이 없기 때 

문입니다. 이미 덕(깐)이 없는 데다가 나이마지 못 미치연 설사 그에게 관정(람政) 

은 맏긴다 하여도 명기(名깜)는 이미 수모를 당딴 것이요 조정(뼈생은 이미 가벼워 

지고 만 것임니다 하블며 재상직용 일반 관윈처럼 섣분21 명한 수 있겠슴니까 

신은 금년 겨우 38새로서 자신을 즐아볼 때 한 가지도 남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조선앙조실혹이 서 잦은 김표이01기 1193 



데， 기년(쁨年) 구재(휩τ)륜 젖혀두고 앉지 않아야 한 자리에 뛰어오른다면 남들 

이 들힘없이 불만족스핍게 여길 것이며， 신 역시 무슨 마음으로 백료(돼양) 위에 

낯을 듣고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르려 바악건대， 천지 부모(차따당)시여 1 산의 충정이 의례적으로 사행}는 것 

과는 다록다는 것을 살피시고 새로 제수하신 직영을 빨리 거두어 끝까지 신의 몸이 

보전될 수 있도꼭 굽어샅펴 주시면 후일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은 죽응 

을 무듭쓰고 충성을 다하여 성은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틀， “겸이 함당하 

기에 한 것이니 사양받라 다만 아문에 틀리는 만듬이 많으니 되도폭 빨리 출사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나라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였다 

l영인온]23작 422연 [분류]'접론}점은-(1';;읍)/’<2J) 뉴잉연(if!è)/"문λ뉴병첨(兵l/i}/‘외쿄-엽 (E~)!， 

사업-단댁(앤했) 

'941 깅포ε늑 



15)성균관에서 관학의 양성과전딩에 대해 건의하다 

선주 105권.31년11598 무술/영 만럭IJ""，I 26년110길 20일 임신 3번)꺼기사 

성균관이 아뢰기를， 단리 이후 관'Q[(ffi[씨에서 인재글 양성하는 인이 언제 펴]7'1 

원 깃은 다시 안할 멸요도 없습니다 큰년 이태로 거제 유생(댐쩌써'EI 10명의 식 

량을 해조(該떤)에서 비팍 중국의 좁쌀로 지급하지만 모양이 만이 아니며， 국가의 

예산에 있어서도 전혀 냥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京않) 낌포지역 관학의 전담(머암)이 거익 1백여 섬지기인데 다만 엠진년 

이후록 묵였다고 평계하역 전혀 추선 111，꽉)하지 않았으니 지금 마땅히 관원(f'ilJ1) 

판 내려 보내 묵었는지 경작하였는지 조A다}여 선비를 양성δF는 믿천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하니， 아흰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임진년의 변란에 성묘(뿔째)는 왜적이 불태t!jl 마만 동지1I)lü:;:i)와 서재(四써) 

및 칸반 님L아 있었다 관복(館많)은 전반이나 병화에 죽고 생도I'E徒)는 모두 지방 

으로 홉어졌으니 , 비꽉 몇 칸을 수려하여 선성(先많)의 위패블 봉안하였으나 모양 

이 말이 아니었다 거재 유생이 비록 우서덧 았지만 모두 먼 지방에서와 기식(;5 

쇼)하는 자플인데 지공(支댔)이 형편없고 재궁(체힘)이 적악하며 글 읽는 소21가 

끊겼다 

명륜당(明倫호)의 옛터는 절반이나 견로 들어가고 벽송정(:2얀요건) 의 앞검은 무 

성한 잡초로 램여 조석으모 중국의 만이 떼플 지어 챙단(힘댐 아래에서 풍「을 뜯어 

벅고， 중국 군대는 지1실 밖에서 떠블썩하여 수 백년 동안 성인(뿐N을 존숭하고 

선마를 양성하던 곳이 이 지정이 되었으므록 식자(댐해)듬은 눈을을 뿌렸다 1 
[영잉콘]23척 5잉연 [문류〕‘E육인문쿄육μ경샘r농업댄Ã~KfB~'Jr텅정 지멍댐칭:(llh가11iI:찌 

초신용초설록에서 잦은 김포0(0171 /195 



16)사현부가경기감사유희서，문천군수를추고하고정죄할것을아뢰다 

선조 ↑ 09권， 32년(1599 기해/잉 만럭(힘J흡) 27년) 2윌 9일 기미 3번때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삼가 경기감사 유희서(째，웹영)의 [고(빼 상신(씨댐) 유진의 

아블로서 아비의 음덕3교 재상의 반열에 뛰어올랐을 뿐 기다는 불 만한 점이 없 

다-】 장계를 보니 ‘여주짧州) 양주(柳'11) , O，}끈(↑딩뼈 • 안산(꽃11Ü 통진(면 후) 

양성(~A찌의 수령과 수윈판관(기이링j'n'i) , 평구찰방(平li껄5얘)이 제때에 서정(용?되 

을 하지않아 한 달。 1 "1나도 부임하지 뭇한다고 하는데‘ 흑온 본디 서경을 하지 

않아도 된 관원이거나 또는 여러차례 사람틀 "1꾼 뒤에야 새 수령이 가까스로 나 

오기도 하고， 흔은 서경을 마친 샤람이면서도 서경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 ’ 하여 1 앞으로 서경응 없애지는 개청까지 하였습니다 서정은 증대한 법이므 

로 저번에 언관(등目)의 껴|칭에 의하여 조정도 감히 요동하지 못하였으니， 번선(iJ!: 

昆)이 감히 요청한 일이 아납니다 그듭 추고하소사 

이탈 7일 진도독때체답)을 접견b냉 때 약간의 항왜이입쫓)가 그 아문어 았었으 

니 사후(j데1갖)들 담당한 관원은 마땅히 미리 주선하아 그들둡→ 밀리 피신시겼거나 

그렇게 하지 뭇한다면 정원(iFX~ií:)에 와시 고하여 조치하게 했이야 한 것인데도 태 

만허 이를 상피지 않아 대가(大쩔)가 문앞에 도착하여 한동안 떠물러 계시게 합a 

로씨 사람들의 이옥을 늘라게 하였으니 직무를 감당하지 옷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강은 추고하고 색냥청(띤따빠은 파직하소서‘ 〈본묘〕중략〉 답하기 

를， ‘마흰 대F 하라. 샌냥칭은 어찌 파직까지 해야겠븐가 추고하라 ”하였다 

〔잉인온123잭 073["[운류r정돈 긴장Hc"，당Jr인사「잉먼(if"，lr힘성 지망딩정(f-tJi1 J'i.:;0/’사엽 

탄핵(끼'tW‘사밍 범서CHI:lr외교 헝('，꺼I(‘오교-왜(↑증Ir군A“'"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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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η사헌부가윤두수의 일 팀학관리의 체차 • 경차관파견 중지를 정하다 

선조 115권， 32딘(1599 기해/영 인럭(iJ!:J:;) 27넌) 7딩 29일 벙자 4번[내기시 

사헌부가 앞서 아펀 윤두수의 일을 아펴고， 이어 아뢰었다 ‘김포헨령(~ìj써\K;0) 

이애달(수i품벼)은 마음 씀씀이가 형편없고 처사플 매우 함부로 하는데 도엄한 후 

모 정사플 가흑하게 하고 부역이 균등치 옷하여 온 갱내가 원망하고 았습니다 

면천군수(파111 r，~守) 신경희($:F，bh1)는 〔앞서 통천군수(넨I lIml守)가 되어 궁한 백 

성듣음 침해하여 사뷰을 채우는 데 전념i>r자， 그 범람히 작펴1한 임을 흡곡 백성들 

이 헌부(잃Jff)에 고소하였다 이에 헌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 탐욕을 부리고 방종한 

일。l 과연 사싣과 갇았다 그러므로 대관(얀흠)의 탄핵을 받았다 ] 위인이 추악하 

고 교활한 데다가 탐욕「을 부리기까지 하여 민생을 박해하면서 사욕을 채우는 것만 

을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틀 수 없으니 , 아올라 파직을 멍하소서 장 

단부사(長i댐1{ff<8 한순(짧f강)은 위언이 용련합니다 앞서 수령이 되었은 때 서신이 

보잔것없어 붙의(物:휩릉 거등 엽었으니， 지금 다시 목민관이 되게 할 수 없습니 

다 체자플영하소서‘ 

난리를 겪은 후로 각읍이 걸딴나고 민력이 고갈되어 그 초취1하고 곤핍한 행상이 

진일보다 극심하니‘ 조금이라도 민생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었으변 인제 폐지해야 

마땅함니다 지금 재상경차관(잊fß했훤흠)을 보내는 얻이 당천@양셋)0)'는 것을 증 

히 여기는 데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이지럽 민간이 걸딴난 때를 당하여서는 그 주 

전따끼땅)에 따른 폐단과 분요(&!밍스럽게 되는 폐해둡 어떻게 감당해 내겠슴니까 

근일 외방의 일을 보건대 하나의 사명(넷써)을 없애면 곧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재상(1í5_1-영)에 관한 일은 각도의 도사(웹인)가 충분히 

해낸 수 있고， 그 상세하게 탑험하는 것도 반드시 갱관(힘캄)이 한벤 슬쩍 맡고 지 

나는 것보다는 애나 나을 것잉니다 경차관은 우선 파견하지 말고 각도의 도사로 

하여금 그전대로 맡아서 시행하케 하소서，“ 

[영인은]23쩍 655면 〔분듀r시볍→탄핵13컵졌1/‘인사 임민(任잉1/'쟁점 지빙받점(j'~方fr::이r인울 

(A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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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사간원이 부정한수령의 출척과이조당상등의 추고를청하다 

ι 선초 116권. 32년(1599 710↑/영 맏럭(굉엽127년18월 5일 신사 3빈씨기사 

사칸윈이 아펴기틀， “김제문수(金t)f:따守) 최시망(뽀얘핑은 인붙이 오활하여 정 

사블 하리(下핏)에게 맡겼으므로 관새흠事)가 날록 조잔해지고 인민틀이 거의 다 

흠어졌습니다. 하루토 관직어1 머울러 둘 수 없으니 파직시카소서. 

기전(짧句) 고을은 온갖 역무({웠j5)가 모인 곳이라시 하루라도 자리른 바우변 피 

해가 많은데 f 검포현병(金페깨令) 정근(옛떠휩은 아직 평안도 정주(;;:깨) 땅에 있어 

부임한 기한이 없으니， 체자시카고 서울에 있는 사란을 차임해 보내소서. 

면전(맨川) 고을은 수자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당패 

되어 이미 배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의당 십분 선택하여 보내야 할 것인데， 지금 

새 군수(해i守) 유달증(까.tt싼)은 연소하고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함으로 성질 또한 

경망합냐다. 그 잔폐잠음 소생시킨 책임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맏길 수 없￡나 지1차 

시키소서 

이조(更띤)는 일찍이 수령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음 생각지 않고 범연히 승전Ifk 

f방)을 받틀이 빈 자리블 채우고 인기(A꿇)의 직함 여부는 묻지 않았으니 매우 부 

당합니다. 탕상(한上)과색냥청(ιEjl빠을 아올라 추고하소서， 

걸성현감(옆L뺑f옮) 정샤준(엿땐평은 도임한 후 오록zJ 맥성의 침학반을 일삼아 

끝없이 정렴(겁썼하므로 온 정내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맘응 야루도 

직에 둥 수 없으니 마직시거소서 ”하니， 안사에 당착지를，“이미 유시하였으디 은 

허하지 않는다-

큰래 수령을 논박하는 일에 늪 등욕(없월)의 알을 꺼돈한다 최시망 정사준의 

파직을 청한 퉁퉁의 인은 다시 자세히 아뢰라- 정근과 유달증의 일은 아펀 대로 

하라 이조는 추고한 펼요가 없다하였다 

[영인온J23책 660언 〔둔유]’인A뉴잉언((王9èlr사업→단택(S3t!ll/’인둘(人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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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간원이 동진현감님이성의 파직과 좌우포도대장의 추고를청하다 

선조 119권.32년(1599 71헤/잉 만럭(파땀) 27년)11월 1 일 벙오 3번새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등진현감G퍼 !tW{.앞) 냥이성(ivlμ~l，~!)은 사란된이 용펄하고 

경력도 없슴니다 그런데 지유으로 본직(本때에 임명되었으므로 백성은 다스라는 

안에 있어 망연(얀然)히 투서eî!l째)릎 양지 못하고 문부(文까)글 처리히는 데 있어 

서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지어는 백성응 부리는 대소사를 

전적으로 하리(下훗〕틀의 손에 맏기고 있으므로 조발(퍼았)이 균등(펴얀)하지 옷하 

고 정필(微처)하는 잎이 너무도 심한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득이 감당해내지 

옷해 장차 온 고을이 덩 비게 되었으니， 이와 갇은 사당은 하무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을 멍하소서 

포도대장이ifi짧大얘)을 둔 목적은 오로-지 토적음 금하기 위해시인데 요즈음 도생 

(，'엠JI&) 안에서 무뢰배들이 중국 럭장을 하고 중국인을 유인하여 밤을 듬타 거리낌 

없이 도적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마(센시)를 도살하기도 하고 남의 

의복을 닫취하기도 하는데 도성문 밖에서까지 행인틀의 소지풍을 공공연히 노략진 

하고 있으므로 해가 진 뒤에는 사란플이 통행을 못하고 있숨니다- 이 띠1문에 전쟁 

으로 결딴나 간신히 살아 남은 백생들이 펀얀히 생환을 할 수 없3니， 잔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죄우 포도대장(左右tm밟大剛이 부하들융 영하게 신직하여 날마다 순검하면서 처1 

포하여 통렬히 다스리게 하였던틀 여피뛰1'11)의 적도(뼈ft)가 제멋대로 횡행함지 못 

한 뿐만 아니라 중국 군샤들도 고소즘 당헬까 염려하여 두며워õ"는 마음이 있게 되 

었을 것엽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의 소행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핑계대민서 진 

혀 제포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정악스럽습니다 좌우 포도대장을 모투 추고하여 치 

죄한 것을 명하소서 ”하니 , 아흰디1로 하라고 당하였다 

【영인본124잭 1 면 〔분류l'정론(政퍼)/’인사(人죄)/‘시업(;;j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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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윤두수의 간꿰합과이덕형의 탐오함을들어비판하는사평 

선즈 121권， 33년(↑ 600 검지/잉 만럭(흉」딘) 28년 )1월 29일 갑술 5번때기시 

윤두수는 탄오하고 음흉하며 교활한데 표목한 정칠과 마음을 같이해시 기축년 

겸인년 사이에 맘은 사류(土&에를 살해함으로써 유감음 마음껏 풀었다 그러하여 

최영경(생永링)을 죄에 영어넣어 죽이기까71 하였다 

믹형은 기복〔起f싱)01 되어 이판(깅~*IJ)에 제수되있으므로 매양 검은 칠럭을 잉2 

정석(iFX/써)에 잔여하였는데， 상기(뿔3리가 이 l매문에 크게 무너졌으므로 물른(1꺼께) 

이 그르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정새무합) 내용에도 시숭지(벚붐之)의 기복에 대 

한 비난만 있게 되었다 ’ 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벙판 兵μ”으로 있윤 직에 영조의 

군사플 사역시켜 남대문 1안 옛더에다 칭을 지었는데 포루(1Ê'l團 변영(꺼IJ월)의 재 

목과 기와를 가져다 썼다 홍경소(i，까깅야십)가 사산감역(四Lu liCl었으로서 이듬 목견 

하고얀하였나 

믹형의 아비 민생(民많)이 문화헨링(文化縣令)이 되었은 적에 공명고선침(空名吉 

身뼈)을 많이 내어 소 1 백여 두를 사서 통전Gi센 1'1에 있는 진장(山l1J의 들에다 방 

복“썼@하었는데， 틀판。! 누렸였다고 한다. 동진에다 집음 지을 적에는 창호(짤 

戶)를 모부 문화현에서 만듭어 설어다가 썼다 뒤에 그 아비가 동진현감에서 지l직 

되자마자 덕형이 정 "1얘필꾀의 접반사가 되어 등진의 딸 1백여 석올 취용(없써)학 

는 형식으로 공문{을 ql 았다 그러고는 끈친(없뼈을 이유로 통진으로 날려가서 대 

정딩"딴)이1 앉아 급허 장고의 l장 l백여 석을 내어마가 그 2윤여」 있는 전으프 신 

어가게 하였다 그라자 고을의 이속(껏잃)이 들어오↓서 호소하기를， “새 현감이 오 

띤 무엇을 먹으라고 그러십니까?하연서 가져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덕형은 듣지 않고 급급히 실어가게 하였다 

치1정선(쩡↑야딩과 재경선(청K光)의 농장이 흥진에 있고 그들의 헝 김선(吉先)01 

민성 (R뿔j을 대신하여 문화현감으로 교대하였키 때문에 두 곳의 일을 분명히 알 

게 된 젓이다‘ 권반(뼈U써)이 덕형과 흔인한 적어1. 정션이 만리기를， “아비를 시켜 

죄를 범하게 하였으니 용심(Ill心)이 무례하기 그지없는 자이다 흔가(않家)른 정해 

서는 안 된다 1하였으나， 권반이 따르지 않았다 훈련도감 제조록 였을 직에는 2 

~3일 간격으로 배번 노자 R子)플 보내어 쌀 3~4식과 적두」써、豆)와 대두(大豆) 

2~3석을-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다 썼으며， 한번은 새로 닌 밀 15식 

을 가서간 적도 있었디 낭정 팍자우(H子쩌)가 마침 도갑의 공사(公휩) 때문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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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엔 갔더니 멸을 검어진 자가 믹형의 짐으모 듬어왔는데， 뜸에다 멍식을 퍼 

고 이를 말리더라고 하였다 

덕형은 또 반복스립기가 극성하였다 그의 치부(강父) 이산해(초미i.j)는 동-콘(찌 

~iì)을 극력 주장하였는데 녁형도 션은 산해와 마음을 갇이 하였었다 그런더l ←간올 

가지고 서얀(때N 김권(쐐U의 집에 가서는 처부의 잘옥완 크게 만하였다. 정자 

년에 유성룡(mJIX: iit:) oj 논박을 받았응 직에 믹형이 차자(징子)릎 올려 성향으l 당퓨 

에 공박했으므로 성룡의 당퓨틀이 원망했었다‘ 덕형이 그둬 도로 성용의 당듀에 

빌←날자 성룡의 당류는 그의 반복스러움응 모르고 자옷 추존(야썽)승운 자까지 있 

었다. 

익형이 얀찍이 유대정(까치단)에게 말하기를， “벼슬하는 사람은 만드시 여러벤 

번복해야만 고관대작(高官大함)에 이플 수 있숭니다하자↑ 대정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픔， ‘대감은 몇 번이나 길을 번복해서 정숭어] 이르렀소이까T하니， 덕헝이 

고게 웃었다고 한다 윤두수의 간궤합과 이믹형의 단오하고 꿰흉함이 이처럼 극도 

에 이르렀는데도 복상(1'相)에 들였으니 1 너무도 괴이한 일이다 

[명인온J24책 34잉 [분류]'인사(人힘)/’인블(人η) 

~신용조실록에서 잦은 깅g이야기 /201 



21)이덕형이 해조의 담당아전 등의 추고를정하다 

ν선조 146권， 35년(1602 입민/영 만럭(홉엽130년12월 30잎 계사 1번째기사 

겁정상등사도도체찰사αlt!í::'尙풍[l[Iili:都짧察i!l9 이덕형이 아뢰키릎， “지난해 12 

원 사。l에 경상도 순찬사 이시말(주g협혔이 본도(本ili:)에 가정 (jJß'iE)한 기인(其/이 

10명을 특띨히 감면해 줄 것으로 장계하고 사유를 갖추어 선에게 칩보애밝lÐ하였 

습니다 신이 마침 비변사의 좌당(坐호)에 창여하여 삼공과 갇이 의논하여 장계에 

의tll서 감띤하는 젓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조 냥청을 붙랴 삼공이 분 

부 하기를 ‘이 장계를 가지고 호조판서에거1 가서 고하고 제찰사와 자세히 의논하 

여 회계하랴.’하였는데， 그뒤에 오래도콕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다시 공조의 아전에게 괄어보았더니 낭리 (e~Jk:)가 진혀 고하지 않았다 합니 

다， 이것은 해조의 단당 아선이 망납(써꾀하는 사람과 중간에서 도모하여 온토의 

가포(f뒀布)를 거두어 차지하려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당상에게 속여 고하여 회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묘당때럼어]서 간곡히 분부한 말이 끝내 하라(下!t)에게 농락당 

하게 되있으니， 그때 분부플 듣고 간 냥칭을 추고하여 치죄하고 속여 고한 담당 

아전은 수금하여 추고하며， 본도에 가정한 기인은 장겨1에 의하여 강연하거나 혹은 

움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깨”하니， [기인이란 궐내에 멸나무와 송의 역을 제 

공하는 자이다J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본국의 서리(룹홍)의 폐단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명종조의 처 

사 조늬(압ft힘아 그 획}단을 극력 말착석 나근많 망치는 것이 반드시 。)에서 지인 

할 것이다 ’ 하였으니， 어찌 본 바가 없。l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사레이나 그 나라듭 좀먹는 형상은 하나 뿐이 아니니， 이는 모두 국가의 기 

강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덕형은 난리 뒤에 어미 상을 만나 기복α띠잉)해서 이조판서가 되어 흑천릭[쇄 

天益]을 입고 공공연하게 정청뼈때에 줍입하였고， 훈련도감 당장이 되어서는 날 

마다 훈련도감의 얄과 표복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그 아비가 문화현령(文化縣 

令)으록 있을 때는 이덕형이 공명고선(쪼名암.f!) 1백여장을 내어 문화현령 지방에 

몰래 팔아서 수백마리의 소들 사들어 통진때래)의 농쟁딴!+)에 두었다 또 그 아 

매가 통진현감(通律싸효〕으로 제직된 뒤에는 정리 접반)，f(f!;il펠윷f'1'i벚〕가 되어 통진 

현의 싼1백여 석을 취용(떠用)'6뜯 것치럼 공문을 내어 공공연히 현의 짤 l백여 

석을 농장에 실어보냈다， 윤기 (f쩌라에 죄륜 얻은 사람으로 사려(私센J)를 경영라고 

202; 김므실록 



나마틀 좀먹는 짓을 끝없이 댔는더1 처1잔사의 중임욕 함부로 받았으니， 서리가 나 

리듭 좀먹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괴이한 것이 있겠는가 

1잉인온】24잭 349연 [분휴r정돈(ffiW‘협정-지방댄정(j띠方行政)/"시엄(김최/‘재접 M政11'억 

λ뉴사랜æ'카11'인~(人η) 

조신잉조실록에서 잦은 김포01야기 1203 



22)헌납윤길이 황정욱의 사면 문제， 이기수 • 심윤의 비리 등을논하다 

)선조 152권， 35년(1602 임인/영 만럭(영엽) 30년) 7윌 26일 을유 3연싸기사 

헌납 윤길이 〔대샤간 송순(;t:;꿇)은 아직 숙"H(뽑*￥)하지 않았다 사간 낌대래(金 

大來l ， 정언 유색야í~lI.l) 채형(껄쩌)도 아직 숙배하지 않았다 ] 내겨，1(*염)하기를， 

“급제(及m) 황정옥이 적에게 포로로 있을 때 안변을 바꿔 무릎을 끓고는 관백싸봐 

白)을 선하O뤘下)랴 부르고 본조(本朝)에 대해서는 산하라 칭하지도 않았으며， 태 

연히 글을 보내 땅을 떼이 주랴고 청하기까지 하였슴니다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음 따른 그 죄는 십악(十편)에 관계되니 , 이것은 팔의(八 

파j으| 매상에도 들어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이 많은 원훈이랴 하 

여 이미 식망하여 돋아가기를 하l락하셨으니， 성양께서 노인을 우대하고 공신응 대 

접하시는 온의가 지극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리(田때에서 늙어 죽도록 한다 

해도 영예라 하겠는데， 어찌 그 죄를 완전히 식망하여 다시 도성(都뼈에서 펀안<>1 

살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방송(放送)하라는 명이 한변 내려지자 여론 

이 모두 동분해 하니， 영을 도로 거두소서 

익산군수(益l[ 벼J';'f) 이기수(수템등융)는 징이 은진(냉댐)으로 본군과는 1 일정(Hf뢰 

의 거랴에 있는데， 관고(官庫)의 물품을 끊임없이 실어 나르므로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앓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통진현감(通ìi'째닮〕 심윤(ì없)은 콩무틀 게을리하는데다 탐욕스렵기까지 하여 

기잔(싫피) 가윤페 조금 온전한 고을윤 날로 펴폐하체 얀듣고 있슴니다- 이펀 자느 

하루도 관직에 둡 수 없으나， 파직을 영하소서하나， 답하기를， 형「정욱은 수멍 

이 얼마 냥지 않았고 원훈이나 석방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나머지논 야펀 

대로하랴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황정육의 죄는 진지에 가득 갔으나， 설샤 원훈이라고 해도 사면 

함 수가 없마 양사(째리)가 논한 것이 공론에서 나왔는데도 위에서는 여전히 흔패 

하게 따르지 않으니 시론(時:움)이 탄식하였다 

[영인은]24잭 401인 [문류]'접로(없이l'인사(人쭈1/‘사업(司;!Ir연란(앓lI/'억ÁI-시학(.'1:.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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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정언 채형이 재상의 부수에 틸이 있는곳의 수령에 대한과죄를 건의하다 

선조 156권 35딘(1602 임인/밍 안럭(펴압) 30년) 11월 6일 게해 1번l애기사 

정언(正담) 채형(짝쩌)이 내겨!하기를， “재상(쩌씨을 복심(짧쩌)한 부수(ft깐이에 

탈이 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죄과가 법전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으니 해조가 마음 

대록 낮추고 올힐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별도로 어사즘 보내서 안핵8]--는 것은 처]면이 자연히 구멸되는 바‘ 정 

차관(散쏘官)이 한 로를 두루 산펴고 더욱- 심한 곳만 논벨떠，껴〕히는 예요F는 갇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법 (1없8)이 있는 곳에는 당인히 얀체 법선에 따라 시행했어야 

，，]--는데， 당초에 경기(찌짧〕 풍진(i꾀냄) 고을은 재상(1!S_ml의 탄이 생긴 부수가 20 

여 부나 되는데도 논파하지 않고 애매하게 추고를 정했고， 향해도 옹진(잉전'1\1 고음 

은 재상을 허위 보고한 수가 역시 10여 부른 웃도는데도 신해년 수교(갖fXl의 더 

욱 심한 자는 계파(껍뿜)한다는 여1른 망령되이 끌어대었고， 또 감히 받을 논이라 

하여 운서를 위조했는데도 다 논계하지 않았으니 사정을 따라 한 자쥐가 현저한니 

다. 

경상도나 강원도 릉도 안핵하여 말이 았는 각읍 수령은 모두 당연히 마직시겼어 

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탕초에 잔옷된 예를 끌어다가 법의 적용이 균일하지 못하 

다고 핑계대면서 모두 추고하도록만 챙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끝내 어사에게 죄 

을 둡렸는데， 어사는 해조가 추고하도록 청할 수 있는 관직이 아닌데토 감히 이렇 

게 하였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해조 당상을 추고하고 색냥칭은 파직하며， 각도의 재상(1!S_í!\1에 탈이 있는 곳의 

수굉들에 대한 과죄는 모두 법전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쓸， “윤허한다. 호 

조의 낭관(n~官)도 추고하라 ‘’하였다 

〔영인본]24잭 423연 I문휴]'댐정 지방행정(’b方行I'JJ/‘사업(司òW‘농염(낌옆) 

초선앙초실록에서 잦은 김"'01이기 /205 



24)헌부가 연충수의 일로 승지를추고하고， 홍운해의 파직을건의하다 

선초 157권. 35년(1602 임인/영 만럭(힘밍130던) 12윌 28일 을요 2빈씨기사 

현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연충수(延忠증)에게 내리는 주부(主짜)의 관교(官 

킹잉를 앓어벼렸으묘로 입안(立호)하여 올려보낸 일에 관하(判下)하신 계욕1{';0)을 

보니 아펀 대로 하라는 진지(f핑15)가 있었는데， 이는 정사호(찢매셰때의 원래 공사 

(公事)와 서로 조관(~~윌)되지 않은 등하였승니다 신들이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결말을 낼 수가 없어 정원(~때完)에 동문(넓間)하였으나 정원에서도 분명하게 회담 

하지 끗했습니다‘ 

당초 공사를 계하(칩下)하었을 때 판뷔떼tl하선 일에 대하여 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으연 즉시 사유들 갖추어 풍산하여야 했는데도 범연õl 옹행하여 

다시 살피지 많았고 본부에서 동문한 뒤에도 오히려 풍재(잊짧하지 않았습니다 

왕영음 출납(/H쩌6운 직입에 있으연사 과연 이 강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승지듭 

추고하고 그 공사는 다시 풍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믿군수(써없회까) 홍운õll(ifr파용)는 위인이 외란되어 가는 곳n따 근신하지 않 

았습니다 일찍이 김포현령(金패펀업)으로 있음 때에도 물의가 많았는데 갑자기 

승서@꼬*꿨한다는 명을 받았으므로 을정이 더욱 온당지 못하게 여깅니다- 파직시 

키고 개자(떠죄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모트겠다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만 이같은 일로 승지른 추고까지 할 수야 있겠는가 홍문해의 

잉은 아련 대로 하랴 ”하였다， 

[잉인본]24책 436면 [븐류】‘정1'.'(많::ffl}j*인새人줍I}‘시멈(피/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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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대사간권희가호종의 일로사직을청하다 

선조 160 권. 36년(1603 계묘/멍 만럭('"엽) 31 년) 8원 20일 계묘 2번째기시 

대사간 권희(써낀)가 아펴기플， “선은 엄전년에 서플음 떠날 때 종R령(宗체유) 

으로서 묘주(뼈主)를 받튼어 모시고 평양부(平패까)에 았습니다， 그떼 신의 어미는 

내이가 82세로 명이 깊어 숭이 실오라기 갇았는데， 신이 신주를 받을고 가기에 

바빠서 어미와 서로 작별하지 못하고 다만 가족을 시켜 어미들 대려고 풍진(파마) 

에 있는 선산 아래로 피난가거l 하였습니다 

평양어| 간 지 열흔이 못되어 황해감사의 장계GL'염)로 만미암아 왜적의 한 무려 

가 동-진음 향하고 김포(金I띠)를 이미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선이 마음 

이 어지럽고 정신이 산란하여 신의 어마가 이미 적의 피해를 당했으랴랴 생각하 

고， 곧 아우얀 권협과 함께 상소하여 톤아가 해골을 수습하기글 바갔더니， 득별히 

천은(天，~.)을 입어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나와 섬으모 가서 모자 

가 상봉할 수 있었는데， 떠올며 꿈주럼에 지져 어마의 벙。1 디욱 위증해졌으므로 

끝내 다시 행재소(行在테)로 가지 못하고 서로(西路)블 슬피 바라보며 애만 태웠습 

니다 

그후 오늘에 이르도팍 스스로 증죄를 지은 것윤 앙고 폼물 바른 올파 하였는데， 

어제 받은 성 "IC뽕뼈에 조신(朝Ii!)이 임금을 유기하였다고 분부하셨으나， 임금음 

유기한 죄릎 신이 참으로 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러한 죄를 짓고서 언잭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으면서 남을 

바로장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갈도록 명하소서 ”하니， 샤직하지 말라고 단하였 

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24잭 522연 〔분류]'정론(jP:한l'인시{人$) 

초인용조실록어 서 잦온 김용이야기 /207 



2이경기감사김수가김포 • 양천 지역의 명이 진동한 일을아뢰다 

선조 181권， 37년(1604 겁진/잉 만럭(홍삼) 32년) 11월 3일 기R3번째기시 

정기감사 김수가 아뢰였다. ‘김포(金i市)지역에서 10월 29일 유사(西다)에 남쪽 

에서 서쪽으보 망이 진동하는 소라가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으니 ‘ 그날 양천(없)[1) 

지엌에시는 북쪽으로부터 망이 진동하는 소리가 화폭 소려처럼 틀려 산의 램이 모 

두 늪라 날았으니， 변이가 비상합니다 ” 

[염인온]24잭 691컨 [분듀l'과힘→지학(ιt밍) 

2η경기갑사김수가부영 부사황치경 등의 선정을아뢰고포상을정하다 

건조 181권， 37년(1604 겁진/영 만럭(Íil칩) 32년)11윌 6일 임요 3번써기사 

경기감사 김수가 아뢰었다 “도내에서 뚜렷하게 성효(成쩌가 있는 수령(守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부새홉平f1ff혔 황지경(펴았쩨은 정사어1 조리가 있야 온갖 

피패한 것이 다 흥기폐起)하였으으로 백성이 덕분에 편안하게 되어 잔으로 간절 

히 유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천부사(제川府{잊) 이광김(주光吉)은 옵가짐이 염근([í~ii'l0하고 부역이 고르며 백 

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므로 온 정내가 편안합니다 적성현감If힘成땀{퍼 이유청(수때 

뭔은 관사(다事)에 U념을 다하여 펴]되한 것플 수거이KØ1:)하였으므로 가장 심하게 

잔파된 고을이 모OJ을 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진현감(꾀律써뿜 윤진응 정사 

가 강영띠11띠)하여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편안해 합니다- 이러한 수령을 각별 

히 포장(짧맺D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소서 .’ 

〔영인본]24작 691연 〔분류l'징콘(政~~)/*인λRλ주} 

2081 김토실: 



28)헌부가 구성 구속， 이세온의 체차， 심일취의 파직 등을 청하다 

선조 182권， 37\쿄(1604 갑진/영 만럭(파엽) 32년) 12윌 22일 정묘 4번쩌기사 

현부가 아펴기른， “신듬이 구성을 석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미 극진히 논 

연하였는데도 오래도팍 윤허블 내리시지 않고 매번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교하시냐， 성상께서 공에 보답하려는 뭇은 지극하다 할 만하나 토죄(討π)δ1는 지l 

왕의 법전에는 미진한 듯합니다 

정철이 모함으로 옥사륜 이루어 선2，f한 선비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 계획이 

감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이때 권간에게 벌붙어 맨 먼저 재국(따펙)하 

지는 논의룹 주장해 간악한 정철의 뭇을 이루어 주었으니 , 그의 죄악으로 말한다 

연 목숭을 보존한 것만도 이미 다행입니다 일시 호종한 약간의 노고가 있였다고 

는 하냐 어찌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방환시켜 도하(체下)에서 펀히 지내게 한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속혀 성명올 거두소서 

똥례원상례(때댐P完침”엉j 이세온(주빠r없〕은 인물이 용열한데다 노쇠하여 본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차시커고 후임자를 각별허 가려 제수하소서 김폭헌령(金패 

l!ff,f,-) 심일취(沈日%는 노쇠하여 직사職힘)를 펴1하고 였는 데다 술에 젖어 난을 

보내고 있으묘로 액성틀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도 직에 들 수 없으나 파직 

시카소서하니， 답하기를， “구성은 간원에 당한 것과 같다 처!자와 파직은 윤허 

한다하였다， 

〔영인온]25잭 ↑5얻 〔분류]'접론(iE!ljft)/'인시-임언({王똥)/‘인A뉴핀리(즙l낌l'사업-엉성(行~'1I!‘사 

업 탄핵(행찌1/’인울(人物) 

조선왕조실륙에처 잦은 깅g이야기 /209 



29)유근 • 박홍로등에게 관직을제수하다 

선초 ↑ 82권， 37년(1604 갑진/영 인럭(룸엽) 32년) 12월 26일 신DI 6번째가사 

유근(聊根)을 우찬성으로， 박홍로(t써L老)플 지중추부사로， 남아신(南쩌言)을 형 

조잠판으모， 오억령(~자댄뼈)을 대사성으로， 이수광을 안변부사(安찮府{更)로， 박이 

장(朴而후)을 영해부사(l훨파따íJ8로， 이필영(주~잦)올 통려]원 상례로， 이덕형(줘연 

”매을 사강원 부닥으로， 박통선(朴핏판)을 사복시 정으로， 【재주가 멈상하다 > 〈본 

문중팍〉 

이유칭(주씨핍)을 깅포현령(싫어%산)으로， <본운중략〉삼았다 

[영인온]25잭 16면 [문류]'인시-임연(jf'lc) 

2101 깅포실득 



30)의긍부에서 억울한 옥사링네 윤준제 • 이대훈 • 이영출 백수채 · 홍운 
해등을보고하다 

선조 191권‘ 38년 11605 을Afl영 만력1:1밍) 33년) 9월 10일 신사 4번써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지난 8월 21 일 승선01d야)에 ‘지긍의 이 용재(ffi~~와 수 

지!I水찢〕논 전에 없었던 일이다 산이 무너지고 큰 나무가 뽑하고 가옥이 표류하고 

인물이 익사하고 곡식이 모두 상하여 추수의 가망이 없음에 따라 기근이 닥쳐 죽 

음-이 가까왔￡니 ‘ 무엇으로 이 백성을 구제해야 한지 모르겠다 

구언(求듬)하고 부역을 면제하고 조세릎 감축ill는 등의 일음 가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옥사Iji，('jí)어] 이르러시도 원동하고 억올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 없지만 

옥사(없힘)에 이르러서도 원증하고 억울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살피 

리 ,’ 고 하였으묘모， 지금 본부(本府)에 구금된 죄인을 다시 조사해 보았습디다 〈본 

문중략〉 

홍운해(i:!t雲따)는 전에 김포현령(金퍼ì~?，f.쉬)으록 였을 때 사복시(司앉4)의 분양ot 

(;h:&띤)를 제가 차지함 목적으로 축었다고 진성(띠省)를 작생하여 본사(木듭j)에 거 

짓 보고하고 민간에 값을 받아 아마칩(兒띤뾰)을 사서 바셨으니 그 정상이 극히 해 

괴합니다 그러나 쌀을 받아틀인 일에 대헤서는 고을 하인에게 분배하고 그 사신 

윤 이미 비연사에 해명하였습니다 그의 공초에 의하면 납마 써찌)는 암서 있었는 

데 논핵은 뒤에 았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진위(Ji이에는 의당 

박윤(朴뼈)을 추푼해야 하겠으나 박윤이 이미 즉어서 증영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 

서 신틀이 감히 함부로 논한 수 없습니다 〈본문중략〉 

신들이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겸하소서 s하니 , 전교하기를， 

“이 죄인들을 보간대 묘두가 용서하지 못할 장죄Q쐐罪)이다. 쇠세(효띠)의 군신(견 

I!i)은 거게 나약해서 범법자플 주멸하지 못한다 이젓이 간사한 무리가 돗을 얻게 

되는원인인것이다 

수상년 이래 장죄로 옥에 수금된 자가 진후 잇따랐으나 금부(셨따)에서 한 사람 

이라도 잡아서 그 죄를 다푸는 것음 보지 못하였다 〈본문증~r) 

【영인본]25잭 117면 〔분류]'사업(리:*)1’군시」문역{']l'19:1/‘꾀학-천711웅정.11‘강실 룩잉(댄토) 

'"신영조실록”이 서 찾은 김포이야기 / 211 



31)경기 암행어사심집이 암행 결과를보고하다 

선조 197권， 39년(1606 병오/잉 만럭(짧엽) 34년) 3월 1일 기사 3번쩌기사 

경기 암행어사 심집이 아뢰었다. “이천부사(↑IJ)II까f잉 이광길(주光곰)은 처사가 

정띠롭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므로 빽성틀이 。l에 힘입어 농사에 전력한 

수 있습니다- 신이 도내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광길과 같은 자는 좀처럼 보가 어려 

웠습니다 

$탄군(써1Rll1l)은 강 상류의 깅은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다 토지가 척랜}여 사람 

이 살 낌이 없으므로 성인구U씨二횡)가 사랑으로 물보지 않았다면 개와 닭의 소리 

를 정내(행內)에서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포현령(::í):패땐令) 이유정(李ý')J~'훔)은 인품이 너그럽고 치민()읍民)에 익숙하여 명 

예에 힘쓰지 않고 매사플 착실히 처리하였으므로 지음에는 별로 내세올 만한 것이 

없었으나 점차 실적이 쌍여져 가고 있습니다 〈본운중략〉 

〔영인본】25잭 167연 〔분류]‘댐정 지방댐정(샌方行뼈Jr민Àt-관리(중옆) 

2121 김포설동 



32)최황의 천장에 관곽 · 석회 · 조묘군을제급하다 
선조 203권， 39년(1606 영오/영 만럭(피언) 34년)9윌 21일 정해 3번째기사 

이상의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블충흔부(rj:，뼈때의 계새’ð~fI에 ‘중(쭈)한 공L국 

I영난공신(:J'éI"ll'l'J':1I'IJJ몸) 최황Ilti용)은 처음에 광주α;V'iü 땅에 장사지냈는데， 이제 

장단(1딩께)에 이장하려 한다 

조정의 상전(땀띠)은 당초에 이미 거행하였지마는， 이는 훈구노선(빼낌""g;)의 

상(喪)이므로 이제 영구히 장사지내는 날음 당하여 혹 간작하여 거행할 인이 없지 

않다 그런데 본부(*府)의 응록애었*)에는 무듯 훈신I:íh많)01 촌입하거나 않을 때 

에 다 격외(洛싸)의 은전을 내린 전례가 있으나 천장"1는 일에 있에서는 기록이 보 

이지 않고， 문서가 산실In:'é자)되어 10분의 1도 남아 있지 않아서 찾아 상고할 수 

없다 이제 은전을 베풀자니 의거할 전례가 없고， 베풍지 말자니 결합이 있을 듯 

하다 

요주음 듬건대， 청성군 이결(~w.뼈잠주傑)응 통진(꾀ì1t)에서 파주(jJliμ”로 이장한 

때에도 조묘군(필좁펀)을 제급따쩌)한 인이 었다 하므로， 감히 이렇게 품한다.’ 

하였는더1 ， 전교하기블 ‘윤허한다 

관곽(웹쩨 석회(::GE딩 등의 물건을 내려 주어야 할 듯하니 해조(該}이)로 하여금 

설펴서 처치하게 하랴 ’ 하셨습니다 최황은 공선으로서 의정딩짜얹)에 추증되었으 

므료 이장한 때의 관곽 식회 조묘군을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각각 해조료 제급 

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굉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 

다 

〔영인몬]25잭 266면 [분유]'인사←관리(증Il')/‘용속-예속(，j;:j1i)!'왕실-사읍(탠~) 

초선앙초실특에서 잦은 김포이야기 1 213 



33)간원에서 힘안군수전계신 용강현령 이유정 등을탄핵하다 

-선조 216권， 40년(1607 정미/엉 만럭(피땀) 35년) 9월 25일 을묘 3번째기시 

간웬이 아뢰기를， ‘함안군수(I'iX't'ß[1守) 선겨1신(全써러듭)은 난후이1 부정으로 과거 

에 급저하였으며 심지어는 디1마도를 왕래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이 중간에서 이익 

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공로가 있다 하여 당상의 섣직(μB값)을 저1수하기 

까지 하였￡니 몹정이 늘라고 분개해 합니다 지금 본군에 부임하니 영남(행힘)의 

사론(ct，쳐)은 그 정상을 분병히 얄고 있으므모 동분히1하지 않는 이가 없고 정니1의 

사족(士族)토 그의 액성이 되는 것을 부끄볍게 여겨 모두 다른 지역으모 도피함니 

다 이러한 사강은 하푸도 의관(강〈강)의 반열에 끼이게 할 수 없으니， 사관애서 삭 

제하소서 

용강현병(fjliR리縣fì-) 01유칭(주때돼)은 인품이 외람된데다 탐욕스럽고 방자합니 

다‘ 지난번 적성현감(f;;뼈%닮)으토 있을 때 아속(1~í)w)이 너무 많아 법외의 새블 

을- 많이 정수하였는데도 오히려 부즉하여 웬곡〔元앓을 대부분 축냈습니다 그러 

고 냐서는 어염(魚많)윤 할고 백성에게 곡식을 거두어 틀여 그 수른 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도21어 폭상을 받고 김포현령(金뼈%令)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도임한 후에는 수단이 더욱 교활해져 얼마 되지 많은 원곡을 과반이나 축내었으 

며 처l임될 때에는 어염으로 수를 채워 사무를 인계하였습니다 도처애서 이처럼 

외람되고 교활한 짓을 하였으니 사로(西없)의 풍요로운 고을을 이 샤람의 손에 맏 

걱시 판탕되지] 만듣 수 있슴니다- 파직시키?서 ”하니 , 아련 대딛 하라고 달하었 

다 

【영인온]25적 366연 〔문류r정론(없응1/‘인J-C-임먼I1f!tl/‘인사 관리(원효1/‘사업(司/되r우역(U 

용I/'채정여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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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운암원에서 이덕형 등을 인견하고중국군의 무기， 군랑， 병력 등을논의 

하다 

- 선소 35권， 26년(1593 제사/영 만력(m딩) 21년) 2월 19일 강짙 12번째기시 

35)이덕형 등을 인견하고 이 제독이 탄핵을받은 일， 중국남 북군의 갈등 

을논의하다 

、선조 35권， 26딘(1593711-'1/영 만럭(영8) 21딘) 2월 20일 응사 2번짜기시 

36)서성이 유 층병과함께 지세와왜적의 상황를상의하고아뢰다 

선조 37 권， 26년(1593 계사/영 만럭(뽑」염) 21년) 4윌 20일 갑진 4번쩌기사 

37)김응남이 도성 주변상황， 운사관원 태거， 진상견감등을아뢰다 

선조 42권， 26년(1593 계사/명 만럭(용텀) 21 년) 9윌 2일 계축 12번쩌기사 

38)신콕 신기일 등을국문하다 

、선조 48권， 27년(1594 갑오/영 만럭(홈엽) 22년) 2윌 6일 를'2 3번깨기사 

39)사헌부에서 항복한왜인이 난동을 부리는일을 아뢰다 

기선조 54권， 27년(1594 겁오/영 만럭(~밍) 22년) 8월 19일 갑자 1빈떠기사 

4이폭정을한평안도우후 이순신(李)1폐등)을파직하다 

선초 66권 28년(1595 을미/영 안럭(뽑잉) 23년) 8월 4일 강진 2번째기사 

41)비변사가강화로파천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선초 82권， 29년(1596 병신/영 인럭(萬덤) 24년) 11월 15일 정미 2번써기사 

42)간부가유자신 이거 최입등을파직또는추국할것을건의하다 

선조 97권↑ 31년(1598 무술/영 민럭(흠J강) 26딘) 2딩 11일 벙인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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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 사신 문제와중국문대를위한군량조달문제들저]목 이승훈과환담 

하다 

、 선조 116권， 32년(1599 기해/영 만럭(협됩) 27년) 8월 27일 계묘 2번1새기사 

44)비변사가허수를월꽂진첩사로임명하여군사조련시킬것을건의하다 

ι 선조 169권， 36년(1603 계요/멍 안럭(동엽) 31던) 12월 15일 영신 2번째기사 

45)이턱형과 이항복의 전력 

선초 195권， 39딘(↑ 606 빙오/영 만럭(힘띔) 34년)1월 22일 신묘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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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조수정설록 

1)김포현령 우복룡올 지명으로삼다 

선수 20권 19년(1586 빙숭/영 민럭(파딩) 14넌) 7윌 1일 갑오 4번깨기사 

김포현령(金패縣令) 우복용(폐}、~i'J플 지평으로 삼았으나 복강이 모친의 영을 이 

유로 사양야자 전임에 그대로 있도록- 영하였다 〔복룡은 학챙으로 여숭견에 나왔 

는디l 관리의 재능이 있어 말탁되었다 ] 

〔영인온J25책 547연 〔분류]’믿Af-임면((1!è)!‘인윌()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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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현이 천문과 인사의 길홍을 헤아렸는데 이는 지극하게 시운을 걱정 

했기 때문이다 

~ 선수 26권， 25년(1592 잉진/영 만럭(훌엽) 20년) 8월 1일 우지 12번째기사 

조헌의 자(주)는 여식(i女式)이고 호(~빼는 중봉(핀뽕)01다 본래 고려 충신인 원 

수(元뻐) 조천주빼天柱)의 후손으로 가세(家世)가 중간에 한미해졌다. 부친 조응지 

Q낀應삐는 김포현(金뼈쐐)의 교생(校ι〕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농업에 종 

사하였다， 조헌은 유년시기에 자력으로 글을 배웠다 

나이 5서1 때에 이라 어린이릎과 임정(林후)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네 높은 벼슬 

아지의 행차가 호장@때검)응 하면서 그 아래로 지나갔다 아이들이 모두 인어나서 

보려고 다투는데도 조헌만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벼슬아치가 말에서 내려 감단 

하고 정잔하연서 손에 듣었던 부재를 그에게 주었는데， 사양하띤서 받지 않으니 

더욱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뛰어난 인재감이다 ’ 하였다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봄어~)임은 예정음 성인(成)0처펌 하였다 겨1 5'.(1않cy) 

가 그를 매정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외조모가 언젠가 조헌에게 계모를 비방한 적이 

있었는데 조헌이 대답하지 않고는 이로부터 몇 달 뒤에야 가서 외조모를 봐었다 

외조모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래도꼭 오지 않았는가/ 하니 , 대답하기을 ‘지난번 

에 우리 모친의 일을 말씀0]-셨는데 자석이 된 입장으로서는 차마 듣지 옷할 것이 

었기 때문에 오래도록오지 옷랬을뿐이다’하였다 외조모가부끄럽게 여기며 감 

복작고 다시는 그런 맏응 하지 않았다 조헌이 정성을 다하여 풍산토록 계모를- 섭 

기자 계모도 감화되어 진보(親당)처럼 독싣하게 사$녕}면서 ‘이 아이가 참으모 내 

아틀이다 단지 전인때人)이 자기 배른통하여 낳았을뿐이다’하였다 

처음에 과거에 급제했을 때 문별(門때)에 막혀 청선(i뭔i월에 듣지 못하고 교서관 

정자(校팝館正추:)가 되었다 관례에 따라 향실(종졸)에 입직하다가 불사{佛공)에 니1 

려주는 헝을 봉(쇄o}'는 uj블 당하여 상소하기를 ‘잉으록 성현(뿔녕)의 달은 외면 

서 손으로 불공(佛供)하는 향을 봉"f는 엘은 신이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에 추고(推考)픔 명하였으나 항거하며 불복(不filÐ하자 의금부에 옮겨 국문토록 하 

였는데 곧내 굽히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들 석방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의 명성이 

일세(-世)를 진동시겼다 

성흔(成짧)에게 종유(從뻐하면서 강학(~짧)하였던 관계로 。l밥(주않) 김우옹이 

번갈아 챙잔하고 전거하여 장자 시종(!띤:rJ의 반얻에 참여하게 될 것이 기대되었 

218/ 김포실득 



2.나 끝내는 남달리 고립되고 직선적이라는 이유로 거부I강하고 지방관으호 나갔 

다 조헌은 성훤} 이이(李쩨른 스승으로 선겼지만 정진(젠빠의 사만됨은 좋아하 

지않았다， 

전라도사(全πμn파)가 되었을 nH 마전 정션이 전랴도 관찬사로 부암하지1 되자 그 

의 믿J-OH샤下)어1 았게 된 깃틀 부n렵기1 여기고 즉시 벼승음 "1려고 떠나려 하였 

다 이에 정첩이 사란을 시치 말하기릎 ‘공이 본래 나에 대하여 모들텐데 어땅게 

해서 내가 소인이라는 것을 아는가. 잠시 서로 만나보고 나서 내가 잔으로 옳지 

옷합음 안 뒤에 떠나도 늦지 않음 것이다’하니， 조헌이 뜰아와서 마칩내 떠나지 

않고 말하기를 ‘처음에 내가 남에게 요보되어 하마터면 공을 않을 언 했다 ’ 하였 

다 

그 뒤 성혼과 이이가 무함을 당하게 되였으나 조헌은 디욱 정천과 가깝게 지내 

고 이발 등괴사긍 엄격히 교저1륜 끊었다‘ 이 때문에 당인(낀A)들이 원수처럽 여기게 

되었으며， 서보 얄고 아끼는 사망들까지도 그의 언론이 과격하고 처신이 고벽(ll!\ 

“”한 것을 보고는 사정에 오활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지함만은 언제나 칭송하 

기를 ‘지금 세상에 초야(후밍f)에서 인재륜 보기가 드운데， 조여식아떠t式)얀은 안 

빈낙도하며 명예와 이익을 멸어머라고서 지극한 정싱으르 임금을 사랑하며 나라플 

걱정하고 있으니， 옛날 사맘 중에서 찾는다 해도 실제로 그와 짜한 만한 이가 드 

묵다. 이 사람을 때놓고는 나는 다든 사맘은 모른다 ’ 하였는데， 남들이 더러 그가 

병돈을 잘못했다고 의심하자， 이지함이 만하기를 ‘뒷날 응당 얀게 될 것이니 LB 

말만 기 억하라 ’ 하였다. 

조헌이 정여립(껏이女立)이 틀럼없이 모반하리라는 것을 미리 얀고 이발과의 오랜 

교유를 끊었논더)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그익 에견대로 듬어맛았다 그려고 왜(f젖)와 

틈이 벌어지기 시착했응 때 사태를 앞서 걱정하는 자가 적었으며， 걱정한다 해도 

성지(째뼈를 방수띠/片)δF는 겨1책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헌만은 왜의 죄 

를 천하에 생토하고 그 모의를 깎어 동병(펴꾀하지 뭇하게 하려 하였으며， 통명하 

더라도 중국 군사가 때른 맞춰 와서 접응 한다면 그매도 구원한 수 있플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잭이야말굳 당시의 최상책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니 그 기1책이 제택되지 않자 밤마다 천문(天文)을 우려러 선피연시 동곡하며 

눈물을 흔리기도 하고 펀?종열 먹지 않기도 하였는데. 걷어) 았는 사람틀이 모투 이 

상하게 여졌다 그리고 늘 치자프로 하여금 무꺼운 것을 지고 걷는 일을 연승하게 

하였으며 'E 문인(r~A)으로 하여끔 금을 염는 이가에 날마다 30리씩 걷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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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커연서 말하기플 ‘머지 않아 왜적의 난리를 피해야 한 것이니 이것이 시급한 

엽무이다.’ 하였는데， 분인들이 모두 감히 어기지 옷하였다. 

신묘년 가을에 운인 박정로(사廷老)와 함께 금산λK金IlJ츄)누각에 옹랐는데， 붉 

은 기운 세 가닥이 승발 북쪽에 길게 뻗치고 서냥쪽으로 반쯤 뻗쳐 있는 것음 보 

고 박정로에게 말하기를 ‘수길(秀吉)의 군사가 이미 움직였으니 내년에 틀림없이 

이 기운처럼 대대적으로 침임해 올 젓이다 모릅지기 일찍 피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하였다 그리고는 이 해 봄에 선조의 묘소에 성묘하고 제문을 지이 제사하 

며 난리가 일어날 것이므로 하직한다는 뜻을 고하였다 

그 뒤 처(콩)의 장례를 치르려고 친척과 빈객이 와서 모여 있었는데 갑가기 공중 

에서 우뢰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이에 ‘왜병이 바야흐로 마다를 건녔다.’ 하 

고는 장례를 재측하여 끝내고 공추(公써)로 돌아왔는데， 적이 과연 그날 우리 지경 

을침범하였다 

조헌이 천문과 인사()\팎)의 김흉을 헤아렸으니 아는 지극한 정성으로 시운을 걱 

정하였기 때문에 술사(術士)처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장서(짧홈)를 보 

거나 사장 퍼章)을 매우지 않고 경서(원낌)만 읽었으며， 날마다 (주자대전(*了→大 

全))을 배송하였다 붓기는 대로 지은 상소운과 서찰 등이 명백하고 준정(뼈훨)하 

여 모두 세상에 진할 만하였다. 

〔영인본】 25책 626쁜 [분류] ’인울(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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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학제목판으로제수된조헌이 붕당의 시비와학정의 펴단을논한상소문 

선수 20권， 19년(1586 병술/영 만력(염염) 14년) 10윌 1일 임슬 2번써기시 

4)허성 -윤두수 · 김수를 기룩한〈실록@에 대한사평 

、선수 32권， 31년(1598 무술/영 만럭(피엽) 26년) 12윌 21일 임신 3번째기사 

5)이덕형과이항복을 기록한《실록X에 대한사평 

이선수 40권‘ 39년11606 병오/영 만럭(홉텀) 34년)1월 1일 경오 3번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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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해군일기 

1)장오죄에 관계된 홍운해를풀어주라고하다 

굉해 3권， 즉위넌(1608 무선/영 인럭(싫털136년14월 26일 임오 3번쩌기시 

죄인 홍운해(따즘:ìtil가 옥중에서 상소하여 자신을 변멍하니， 똥}이 소장을 금부에 

내렸다 회계하기를， ‘홍운해애 대해 잊그제 심리한 때에 헌의(臨싫한 내용을 빠 

짐없이 진탈하겠습니다 그 당시 장흥(長~'~l 의 옥사는 이미 용서해주는 은진을 받 

았는데， 본디 자기가 차지한 붕픔도 없었던 운해는 F「독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 

로 이 때문에 윈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의논한 일이 옷되 

니 상께서 재단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렀는데， 판부(#Ilftl의 안에 대신 

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주51:줬)， 오성 부원군 이항복(주률돼， 판중추부사윤승훈(갖l-j웰끼 

의 헌의에는 밴 처음의 일은 "1폭 곡절을 자상히 모흐겠지만， 끝에 샤서는 자기 

가 자지한 붙품이 없었으나， 장묻을 계산하여 죄를 의논하키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으며， 우의정 심회수(싸룹등i)의 헌의에는 ‘지난 계묘년 몽사이에 신이 사복시 

제조로서 본현 분양마(分죠면)를 차지하려고 살아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한 김포현 

령(c&inì~í，유) 홍」용해에 대한 실상을 안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대흰솔'ðtrJ에 추 

문(!iJ;rn1)까지 받았습니다. 

그뒤 바로 판의금이 되어 이 옥시를 반년이나 맏애 왔으니 그간의 곡절을 선보 

다 자세히 아는 사압은 없습니다 그가 선을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비록 죄망에서 빗어나는 데 급하다 하다랴도 。1저럼 거짓으록 꾸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운해는 마첩(馬I~M을 소비했다가 본읍에 말을 도로 들여 놓았으 

니， 사복시에는 이익이 된 듯하며 운해 자신이 차지한 블풍이 없었으니 설영 승복 

하더라도 장불응 따져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새로운 교확를 펴는 날에 있어 특별히 후생(J<t'tJ의 덕을 쓰시는 것이 무방하다 

고 생각된니다.’ 고 하였으며， 정평 부원문 한응인(韓l!iE강i)의 헌의에는 ‘이미 말을 

들여 놓았고 또 마칩도 들여 놓았으니， 장길「을 계산하여 죄를 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 하였습니다. 삼가 상께서 지1가하시기 바랍니다하니 , 탑하기를， 

i 예로부터 얀군은 장려법~~ì.꾀을 증하거] 다루지 양음아 없었다 

우리 나랴에는 장리에게 정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 참으로 한단스웹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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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오적〔뼈ìym에 관계된 홍」55해야맏모 가볍게 용시하기 어려웅 못하나 대신틀의 

헌의가 이와 같으니， 이번만은 용어주되 뒤에는 관혜로 삼지 만도폭 하라”하였 

다 

〈사신은 논한다〉 홍운해는 좋은 분양a)를 당내어 살아있는 것을 즉었다 하고‘ 

첩자(꽤子)를 대신 틀여 놓은 뒤에는 스스로 그 말응 타고 다녔는데 사복시에서 이 

블 얄고 그 말을 때앗아 왔다 암과 마침이 모두 남아 있으니， 비콕 변r정한다 하 

더라도될수있겠는가 

〈마음쉰의 형펀없음이 평범하게 관불(밤JJ)을 도적진한 것보다 심하였는데，) 왕 

위륜 이은 처음이라 하여 첫머리에 용서를 받았으니， <선왕들이 마련한 고의로 범 

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별한다는 의의에 어긋났다고 생각된다 > 기강 

이 헤이됨은 곰 이런 데서 얀미암게 된 것이다. 

〈등단을 。1갚 수 었겠는가. 장흥(j등멧)의 옥사에서 플려나려고 도모한 영경도 이 

에 비춰본 때， 깊이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 더욱 통탄스럽다.) 

〔영인본)31잭 303연 [은류】‘정록-장룩띠섰융lr사업-틴핵(월찌1('교통 미징(.~팀뼈) 

2)경기 암행 어사박사제의 서계에 대하여 전교하다 

‘굉해 7권， 측위넌(1608 부신/영 만럭(협J폐 36년18월 16일 경오 1먼째기사 

경기 압행어사 박사제(사면엠익 서계에 미하여 전교하였다 

“양성현감([1，4미뺑￥탬 이의전(李앓f따)， 포진현감(뻔JII縣깜) 홍서룡(洪}써때， 경기 

수사 검거병(金농病) 등은 우선 한 껴l급씩음 옴려주고， 가평군수O띠F웹守) 이집중 

(李W1.中1 ， 김포현령(金I市1*MD 유호(때ì;1)， 연진현감(ì훤 1 1i~'\않) 윤백순θ}百U띠) 등은 

우선 파출할 것이며， 그 나머지 수령의 상별 빚 민간들의 병폐에 대한 일은 해조 

에 내려보내어 회게하도록 하라 ” 

[영E온]31잭 340연 〔분류]'행정 지방행정(벼方行i잉/‘믿시」관리(용I뚱I(‘인시-임언(H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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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헌부가 이진의 상사에 예관의 파견올막지 뭇한잭슴지를체차하리고 

아뢰다 

광해 16권， 1년(1609 기유/영 만럭(협땀) 37년) 5월 7일 정해 5번쩌기사 

사헌부가 아되기를， “역적 이진의 상(喪)에 별로로 예관을 보내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원에서는 마땅히 의리에 입각하여 따져서 기 

이이 정지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토 하지 않아서 출발시커게 하였으나 사 

리에 어두워 직무를 제대로 하지 봇함이 섬합니다 색승지츰 처1차하도록 명하소 

서‘ 
〈대사헌 홍이상(파탱'11')이 ‘통진(j며i:r)의 죄수인 사노(私w 턱복(염圖。1 병신년 

187) 8원에 수금되었는데 단지 일곱 차례만 형산하였다는 이유로 해조가 영신년 

이후의 강사들을 남김없이 추고하라고 회계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감사로 

있었으니 응당 추고받을 자에 속해 있다/ 는 이유로 인혐하고 블라갔습니다 

우듯 교처]되는 기간이 1년이니， 14년 샤이에 단지 일곱 차려반 형신한 것은 당 

초에 감사가 잔옷한 것이 아년 듯합니다 다만 언관으로서 아미 추고받는데 포합 

되어 있으니 형세상 직에 있기가 곤란합니다 대사헌 홍이상을 제차하도록 명하소 

서 )"하니， 답하기를， ‘〈아흰 대로 하라. 색승지에 대한 일은〉 이미 유시하였다 ” 

하였다 

[영잉핀]31잭 429연 [분류】‘정돈 간상(파원f사업-틴벽랩값11‘인λF임엽Iff免I/'왕실 증진(뚱 

"11‘。t성 의신Iflõrt.l 

2241 김오심록 



4)잃음으로 정박하고 있는전세선을 엄히 지키게 하다 

굉해 97권， 7년(1615 를묘/영 만럭(펴띤143년 111윌 29일 신축 2번째기사 

호조가 아뢰가블， “호서의 전세선(태IQI싸)이 도착하여 옹진“lliil’) 포구에 정박해 

였다고 하는데， 이 일의 처리가 매우 석전하지 못한니다 도감 군병의 12웰닫 식 

로딸 먼저 지불하고， 그 대신 후에 오는 상수량(三子센〕을 본조에서 가져다 쓰고자 

하는 일을 계하하였습니다 이이서 서산(폐山) 임천(林川1 ， 결성(샘l씨 등의 고을 

에서 보고한 바에 의거하면 각 고을익 세선 역사 뒤따라 요다가 부명(f;Ff) 등지에 

서 연음에 막혀 였다고 합니다 

조운(ì땐뻐하는 선박에 실린 짓과 각 고을에서 전후록 도착한 것을 등등에 계산 

하면 그 수량이 거의 4천 석에 이표므로， 도감에 한 탕 분옹 지금하고도 남는 수 

량이 아직도 많습니다. 상수량도 그 7f운데 많이 있어서 전부 지급하기가 어려우 

니‘ 강 언닥에 유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수량은 도감으로 하여금 속히 처랴하게 하고， 그 t사의 딸과 콩의 전세는 해조 

의 낭정이 이제 내려감 것이니， 본관3로 하여금 민가 근지로 움겨 두고 군인을 

많이 정해 사변에서 지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추운 때에 본관의 백 

성을 만으로는 감탕해내기 어려운 형세이니 , 가까운 벚 고을에서 윤변제록 몇 명 

씩 정해 그블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염하 지키게 해야 하겠슴니다 그리고 고을에 

서 초관(떠딩)과 무사(마士)를 정해 순라플 톨며 지카게 하여 허술한 근심이 없게 

해야하겠습니다 

부평에 도착한 딸 매는 만약 강화(ìIW)의 ~II걷WliJiI)으로 뜰아가 정박할 수 없 

블 경우 그 역시 낭청으모 하여끔 가서 형세릎 살펴서 일체로 시행하게 해야 마땅 

하겠습니다하니 ,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영인은J32책 441연 [문류1‘재정-전서(1田 1ft)!'재정 국용(매며)/’교동 수문 ;iC포11'문시{ill:)l)!'을 

7 1-임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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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신궐 도감이 홍수로떠내려 오는재목의 습득을 아뢰다 

강해 143권， 11넌(1619 기미/영 안럭()h;엽) 47년) 8윌 12일 잎술 4번때기사 

신뭘도감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큼 홍수로 국가와 개인의 목재가 떠내려가는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장(部힘 。1웅(주1聊을 양천(MlJI I! . 김포(金패)로 보내 임 
일이 건지게 하였슴니다‘ 지금에 감포현령 민응회(問應 ro의 장계를보니， 재옥(材 

木) 91조líll0， 누주(↑씹되 10조， 소부등(小不얄) 8조， 대연(太*찌 167t 매토목 
(大O:f.木) 1 조， 중연(냐]뺏 4백 개가 떼내려가는 것을 건졌는데， 인제(없뼈)에 사는 

박응춘(까파春)이라는 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하였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구의 불 

전인지는 모르더라도 혹시랴도 주인이 있으연 역사 값을 주고 사다 써야겠기에 감 

히 아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주인이 있으연 빠집없이 값을 주어 백성의 원망음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속히 

정덕궁으로 설어다 쓰라‘ 암으모 떠내려오는 재목을도 모두 건져내어 쓰도록 하 

라”하였다 

【영인본)33잭 255연 〔븐류]‘윌실←증샤(';;1111'건설 건족Q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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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종 대왕 정원군의 졸기 

굉해 147권， 11년11619 기미/영 민럭(감암) 47던) 12필 29염 부인 6번째기사 

〔원증대왕Uî:순)，王)이 정원군(ι않캄)을 추존한 징호이다，] 흥(았)하였다‘ 대왕 

은 어려서부터 가표(좁表)가 있었고 천성이 우애가 있어 특별히 선조(효‘띠의 사랑 

을 받에 전후로 션등융 내려준 것이 왕자에 비할 수 없이 많았다 

왕이 왕위에 올라 공육을 해지고는 디옥 다1왕을 꺼렸다 능창대문(樓1만大캄)윤 

죽이고는 그 집음 빼앗아 궁으로 만듣고， 얀민(仁뼈의 장지(쫓Jt!!)가 매우 김하다 

는 말음 듣고는 늘 사람을 시겨 엿보게 해서 적에 얽어 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 

왕은 걱정과 답답한 싱정으로 지내느라 숲을 많이 마셔서 병까지 튼었다. 그는 늘 

만하기를 ‘나는 해가 뜨연 간밤에 부사하게 지낸 것을 알겠고 날이 저을면 요늪이 

다행히 지나간 것을 알겠다 오직 바라는 것은 일찍 정의 창문 아래에서 즉어 지 

하의 선왕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하였는다1. 흥할 때의 나이가 40세였다 상이 

그 장기(휴期)을 재측하고 사람을 시켜 조객플 기찰하게 하였마 이 때문에 양주 

(찌州) 곡촌리(까MB'J에 엄시로 장샤플 지냈다 긍상(今上)이 왕통(王統)을 계승하 

자 대원군(大ßJ'G깜)으로 진호(파퍼섬하였다 

정묘년에 김포(金패)에 개장(改쩡한 뒤 묘호(효찌를 홍경원(째f.l1태)이과 하고， 

임신년에 존호(형생히들 ’원종 정덕인헌 정목장효 대왕(元宗샤i!ct!횡仁낀1며땐_f，J..쑤大王)’ 

이라 올라고， 비 IÞ2l는 ‘경의정정인헌왕후(찌얹상1폐仁띠IJ5)’ 라 옴리고， 묘호를 

‘장릉(안빼’ 이라 하였다 그리고 주정사 홍보 등을 보내어 책명(빠예)을 추정G1l 

파)하니 , 중국에서 ‘공량(밤nl’ 이란 시호를 내렸다 >

〔영민본]33잭 289연 〔분류1‘인물(λ꺼1/’앙실-증진(宗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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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기한내에 전세와삼수량의 추가 징수분을 바치지 않은 수형 감사의 처벌 

을명하다 

팡해 162권， 13년(1621 신유/영 천계(天양)1년) 윤2월 7일 기요 1번째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삭년 가을에 겸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갱신년의 전세(田뺏 

와 삼수량(三주*젊의 추가 정수분을 올해 안으모 〈정하여〉 상납하라고 여허 차례 

하유히였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들이 티1만한 것아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도 

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슴니다 그 가운데 여주않젠세 〈응축(r원"r)' 이전 

(씨111 1) 양성(MlJ成) 용인(能t二)， 진위(짜滅) 적생(챔뼈 김포(싫벼) 등진(;띠 

태) 교통따뼈) ‘ 포전(líill lJ 영펑(치、平))등 열두 고을은 〈전세와 삼수량의 추가 

정수분을〉 전혀 바치지 않았는데， <본도의 감사도 검직하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놀라운일압니다〉 

감사와 여수 등 고을의 수령을 모두 되도록 중하게 추고하고， 이달 안으로 본도 

의 도사가 엄하게 독촉하여 상닙하게 하되 기한 내에 다 바치지 못하변 감사와 도 

사는 녹봉을 감액하고 수령은 파직한다는 것을 다시 신척하여 <하유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하냐， 따랐다. 

【영인본】33책 366연 [분류r재접 전시I(田1~)1‘"H정-국용(1김태)/'사업 단핵(\똥치) 

8)흥명원 · 홍영 • 기즌격 틀어!께 관직를 저!수하다 

광해 162권， 13넌(1621 신유/영 전계(天옆)1 넌) 윤2월 13일 을유 3번쩌기시 

〈이날 정사가 었었마 홍명원(ì됐;元)을 분벙조 참판으로， 홍영(供쫓)을 김포현 

령(企뼈%令)으로，) 기춘격(좀얹格)을 영조좌랑으로， (홍서익(생瑞앓)을 병조잠의 

료.> 냥근(벼짧j을 좌빈객으로， 장만(폈맺j을 병조판서로， <허자덩댐띠)릎 부평부사 

(좁7J'R규{폈로， [자는 허희(품뼈의 형이다.l 김시보(쇼時輔)를 시꼭판관{司1했j官) 

으로삼았다〉 

[영인은】33잭 366연 〔븐류]’믿Àf-임연((f!è) 

2281 깅요실록 



9)(선원록§의 기록을시정해 줄 것에 관한충의위 이덕련의 상소 

굉，H 21권， 1년(1609 기유/영 맘릭111\1점) 37딘) 10월 1일 기유 ↑번째기사 

1이검찰사섬톤을 인견하고변방의 일과강도의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광해 130 권， 10년(1618 무오/영 인럭(힘입) 46년) 7윌 2일 부자 10번째기사 

11)양조 영정에 제사거행 후 강화로봉안하논 일을예관에게 의논케 하다 

‘팡해 139권， 11년11619 기미/영 인럭1m당) 47년)4월 3일 영진 6번때기사 

12)동부승지 조찬효}이 주사릎 보완하는시급함를아뢰다 

광해 141권， 11딛11619 기미/영 민럭(萬칩) 47년) 6월 29일 경진 ↑번째기사 

조선 왕조설륙에시 영은 김포이야기 1 229 



15. 인조실록 

D간원에서 양남과양훈천을처벌할것을청하다 

인초 6권 2년(1624 갑자/영 전계(天양) 4넌) 7월 29일 신사 2먼l새기사 

간원이 아뢰기들， ‘백성음 즙먹는 해목으로는 간사한 아전보다 심한 것이 없습 

니다 통진L띠ì~)의 서원(홉딩) 양남(갖마í) 양춘천(것찬夫) 등은 일찍이 흔조때에 

탐학한 관2]이1게 벨붙어 맥성의 살을 벗기고 옛골까지 빨아먹으며 끝없이 침탈하 

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연Itι경j의 율(햄)로 다스리려 하였는데 1 갖가지로 청 

탁하여 고의모 그 옥사릎 늦추게 하다가 마침내 변할 수 없는 것응 알고는 공공연 

히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변란을 당하게 되어서는 말을 바쳐 요행"1 면할 생각 

을하였습냐다 

이런데도 바려두면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삼가 성교(gg행릎 보긴대， 신 

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분듀 하셨으나， 어찌 한 때의 작은 신의 때문에 금석(金石) 

같은 법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의 공사(公車)에 따라 융문({힘文)대모 처단 

하소서 n 하니， 당하기를， “변란 때문에 소석빠f훤하였￡니， 까닭없이 법을 폐가한 

것과는 같지 않다. 신의를 잃어서는 안되니 , 먼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앞서 양남 양춘진 등이 고을 백성의 정소(빌訴)로 인하여 옥새없事)에 계 

루 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팔의 변란 때에 김자전(金g및돼이 말 두 멸을 바지게 

착여 자71 편비엔제 주고 젝정착여 석빵시겼으므르， 사람틀이 모두 꺼녁껑얹는 j 

의 행동을비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병조 판서 김상용(金따容)이 아파기를，“전가샤변(全家從;용)에 해 

당되는 죄인을 말 두 필로 석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연 사변의 융이 가 

난한 백성에게만 행해지고 부자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어 금석갇은 빔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하니 , 상이 신의틀 잉어서는 안된다고 분부하였으무로， 간원이 

논한것이다. 

[영민온)33책 633연 〔분류)'정론→긴링(풍릅)/'사잉-행성 (l j'~IJ)/’교돔-이정(톡政) 

2301 김호실옥 



2)총융사 이서가통진 등의 고훨1 천층을둘것을건의하다 

인조 6권， 2년(1624 갑자/영 천겨I(天햄) 4년)8윌 5일 정해 1번째기사 

총융샤(뻔rt:i>l;J 이서(주때)가 아뢰가를‘ “신이 우도(右띠)흘 순심(3Æ끊)하여 동잔 

(꾀i~) 통 여닮 고을의 군시플 대상으로 먼저 대오ψ웠五〕를 만들었슴니다 그리나 

대오를 만든 뒤에는 반드시 층령(맨%하는 사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밍 고을의 

수령은 다 문관(文官)이나 응관(앉官) 출신이니， 도내(펴內)의 무변(파용)2-.'딛 전어1 

조관(뼈官)을 지낸 한 사람을 가펴 천총(千앤、)이라 칭하여 각 고을을 땅래하며 요 

로지 검착핸 일을 맏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라고 벙벙(兵法)에 f문디l어| 선몽(끊뼈)하는 일이 없으연 적윤 제앙한 수 없다-’ 

하였는더1. 선봉히는 법응 반드시 후한 상이 있고서야 격려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 

다- 해조에 처축된 당핵康쩌)나 속공때公)한 잡을〔앉物) 가운데에서 상격(였{t) 

에 쓸 만한 것을 녁녁히 내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온]33책 634언 [문류]‘군사-군정(얻겠) 

3)간원이 김포현렴 최경길을 개차하도록아뢰다 

1인초 7권， 2년(1624 강자/영 천계(天염) 4년) 9월 24일 을해 3번째기사 

간원。I ot뢰기를， “낌￡현령(金폐없) 최경깅(Wt_&古)은 전관(，짧)의 아우로서 

수령에 제수되었으니， 상피 (f밟임해야 된다는 볍전의 뜻과 어긋냥니다 설령 승진 

시켜 서용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5;-(字tJù을 담당한 직책은 그 소엄이 가 

장 중한 것이라서 예전부티 노고나 공에 보답하여 상을 주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최경걸의 개차(얹뽕)를 명하소서 ”하니， 따랐다 호l겸검은 바로 최영김(피맥古) 

의아우이다 

[영인온]33쩍 644연 [븐류〕’인사 관리(*떻) 

조선왕조실을에서 잦은 깅포0매기 1231 



4)간원이 박몽량 • 이시번의 정죄를청하다 

、 인조 8권， 3넌(1625 을축/영 친계(天혐) 5년) 2윌 29일 무선 1번애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김포만호(金浦퍼戶) 박옹량(朴용표)은 역적 。l괄(李造)아 서울 

을 범하던 날을 당하여 원주(原1Hl 풍문(中軍) 원극함 및 부사(파十) 이시번(수時 

옮)과 함께 군사른 거느리고 양주(傷서” 지역까지 왔마가 역적틀이 도성으로 틀어 

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시밴과 함께 원극함을 유혹하기를 ‘이때야말로 공명을 세울 

기회이니 가서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하였는데， 원극함이 큰 소리로 꾸짖어 

매척하면서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몽량과 이시변은 그틀의 군사등 이팔고 도성 안으로 달려 듬어가 역적 

이제가 호군하는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했는가 하띤 안현(램이외의 전투에 나갔다가 

역적이 패하고 난 뒤에는 제 고향으록 도망쳤으으로 온 도의 사람들이 모두 통분 

해 하며 미워하고 었슴니다 그런데 샤람이 미미하고 지역이 멸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도록 법망에서 빠져 있게 되었으니 , 공론이 걱말된 것도 이미 늦었다 하겠승 

니다 

박몽량과 이시변을 융대로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틀， 펙봉량 등에게 그와 

같은 죄가 있었다띤 지난해에 반드시 누락될 리가 없었을 것이니， 다시 논하지 말 

라.’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니， 따랐다‘ 

〔영믿온】33잭 685언 [운음]‘사업 치인L응융1/‘사업 탄핵(월았1/’번린)집빈(政링) 

232 1 김포살록 



5)계운궁의 묘소를김포로 결정하다 

민조 11권， 4년11626 병인/잉 전제(天땀) 6년) 2월 9일 임오 1 번째기사 

예장도감이잉쭉검미교)이 아펴기를， “도감의 당상인 이정구I'}'갑젠〕 정광적(껏IIJé 

tli) 김신국(\Ë꿇댐)， 구굉(η宏)이 관상감 제조(없없꾀잉허씨 김류 서성과 화동(깜 

띠)하여 전후 간산(감山)한 곳의 산돈1111펌)과 도형(Itì]形)을 가지고 다시 숭관(쩌 

官)들에게 각기 소견을 쓰게 하여 그곳의 고하에 대한 등제를 매겼는데 모두들 고 

양Ii허陽) 김포(4:\，") 교하(交i可)블 일등지라 하였습디다 그런데 정희주(에j탠1M) 

는 ‘교하 객λH客강)의 뒷산이 귀칙 (j’tlí'\)은 있으나 주산(士山)이 파손뭔 데가 았는 

것이 큰흠이다 

고양 고군(古웹)의 뒷산은 형세가 u1l우 아픔당지만 수파셔애밍가 곤게 나간 것이 

흠이마 그리나 둑을 조금 땅아 오방(午方)으로 흐르게 하면 매우 결하여 교하보다 

낫다‘ 감포 객사의 뒷산은 별로 흠될 곳이 없다.’ 하였고， 송건(솟빼은 ‘고양 고군 

의 뒷산이 지1일이고 다옹은 김포이고 또 그 다응「은 교하 객사익 뒷산이다’하였 

고， 이갑생(주머生)은 ‘김포 객사의 뒷산은 제엘이고 그 다음。] 고양 고군의 뒷산 

이고 또 그 다음이 교하 객사익 뒷산이다 ’ 하였고， 착남(出빼은 ‘교;;)--는 길격(吉 

얘)에 합치되지만 혈도(κ;회가 부서졌으니 보토(補士)한 뒤에야 쓸 수 있다 

고양의 옛고음은 형격(i!3lí'\)이 매우 깅하지만 수파(水뼈가 정지(Tltil)로 나 였으 

니 룩을 조긍 쌓으면 배우 조F하다 김포는 형세(Jf5~)가 모우 순하여 달리 논할 것 

이 없다 ’ 하였고 오세준(용l떠썽은 ‘교하가 제엘이고 검포가 지]이이고 고양이 제삼 

이다’하였습니다 

산틀은 모두 풍수삐水)에는 어두워 그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자들이 논 

한 것을 가지고 되플이하여 상의해 보건대 고양이 제엘 좋윤 것 감습니다. 저틀의 

딸이 각기 감지 않은 점이 있키는 하지만 고양이 좋다고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슴 

니다. 상의 재걸윤바람니다”하니， 얀았다고답하였다 

다시 간심(집審)하게 하여 고양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다시 외방의 지관득을 대 

통하고 간심하니 고양은 흥이 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김포에 가서 간심하라 

고 병하였는데 군의(영힘파)가 모투 길하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그콧을 쓰기록 결 

정하였다 

[영민은134잭 73얻 〔문류]‘앙실 미빈(~c~:Q)1‘앙심 의식(야효)/‘사상-또속신앙(되심꾀p) 

조신왕조설륙에서 젖은 김요이야기 1233 



6)김포읍 아래 철가한 백성틀을복호로정할것을 명하다 

」 인조 11권， 4년(1626 영인/영 전계(天얄) 6년) 2윌 23일 명신 1번써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감포읍(金}냉동) 아래에 사는 백성들이 지금 철가(澈쩌하역 

이사하게 되었으니 매우 측은하여 마음이 옴시 불안하다， 

해조링뽑)로 하여금 수년을 가한으모 복호“흐戶)하게 하라 화소(;냉)안의 민전 

(얹田)에 대해서토 국둔전(낸다，，[1] 1 기운데 좋은 곳을 가려 절급(꺼給)하여 안접(슛 

않)할수있게하라” 

[영인본]34적 75연 〔븐류]’군A뉴공해설火I!'군사←군역(몇mr왕실τ응^K，한쇠”농업 전제(111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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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간원에서 상의 건강걱정과산혐l 행행 히는것에 대한반대 7;f^털올리다 

인조 12권， 4년(↑ 626 병인/영 천겨I(天형) 6던) 3월 5일 우선 1번배기사 

간원이 차자를 을리기듬， “효()，'，)늠 1꾀행(百行)의 근원이요 만호패化)의 근본으 

로서 성인이 {효정(캉1'iD}이라는 책에 자세히 논하였슴니다 그리나 제왕의 효는 

일반 신서(멍따j들과는 다르니， 그 효륜 행함에 있어 반드시 천지(갓밴j에 순응하 

고 조종(祖宗)에도 알맞으며 경과 사대부가 기꺼이 심복하고 만꾀성의 환싱을 얻 

어야만 교화가 유통되고 나아가 가반이 공고해져서 바야흐로 성인으록서의 달효 

(lt쭈)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진하께서는 그 지극하선 덕과 순수한 행싣。1 전생애서 얻 

어진 것으로 보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 효가 상하에 통하였고 보위에 요른 

이후로는 위로 자전음 받듣고 곁으로 별궁(JJ lj흠)을 모심에 있어 성과 여)륜 다하시 

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슴니다 그런데 계운궁(앙펴핍)이 맹석어l 

누우선 후로는 시약({il황과 치양(얹양)하는 도랴에 있어 한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지 않음이 없으셨는데 선(뼈)의 이치란 어려운 것으로 끝내는 대고()(ItiJ른 당하 

고 말았습니다 〈본문중략〉 

아마 예관(禮官)이 말했던 것도 그 주된 뜻은 이런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는 

데 말음 반드는 과정에서 분영치 못한 바가 있어 요히려 성의 노여웅응 격발시컨 

나마지 산릉(ÚJ맺에까지 뒤따랴 가겠다는 하교가 있기에 이르렀떤 것입니다. 그 

러나 예관의 말이 지나쳤다고 하미라도 그 지나진 전 매문에 도피어 당찮은 거퉁 

을 하신다는 것은 대성인으로서 사리를 따라 불정에 순응하는 바른 도근l가 아닐 

듯싶습니다 이는 군신간의 정의(↑펴표)가 돈득하지 못한 까닭에 한 마디 만만 맞지 

않아도 금망 어긋나메리는 결과를 벚게 원 것이니 , 어찌 크게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깅포(金때)와 서울과의 거리가 2새1，-)나 되는데， 발언한 때에 통윈되는 얀부와 

군Ilf 그리고 읍식 등만 해토 결코 적은 숫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디1가(:k죄밍까 

지 가둥하신다면 수많은 말과 수페로 벡판이 뒤U던 댄데 기보(펴IIìI의 관녁을 가 

지고 어떻게 다 치루어 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붙가한 진입니다‘ 

그랴고 하루는 결을 가야 하고 이튿날은 안조해야 하고 3얀째에 반흔(핀1때하게 

됩니다 따라시 사흘 밤과 사흘 낮 동안 바팝과 이슬에 그대표 옴윤 드러내는 셈 

인데 허묘(J댄:양) 사이에서 곡벽을 하다 보연 생제에 이루 맏할 수 없는 손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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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가한 짐입니다 

또 요즘 들어 이변이 겹겹。l 나타나 무지개 등 요사스러운 가운들이 태양을 가 

리는가 하면 언심이 안정을 잃고 나라 형세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에 멸리 도성을 떠나 강 건너까지 행차하시어 여러 날을 보낸다면 전하 자신의 엽 

장에서야 가볍게 여기싣지 몰라도 종묘와 사직 그리고 자전의 입장은 생각해야 하 

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 벤째 불가한 점입니다. <본문중략〉 

선 등운 이번 일이 일시적얀 격통과 촉발에 의하여 나온 것일 뿐으로서 필시 행 

해진리는 없으리라는 것을 본디 할고 있숨니다 그러나 인심이 의혹하는 것은 걷 

코 작응 문제가 아니냐， 또한 바라옵전대 분명하게 지휘(!립힘블 내 21시어 전의 명 

령을 속히 개정하소서- 그러연 반드시 사망에서 보고 듣고 큰 위안을 받을 것입나 

다‘ 
아， 오늘날의 일을 말할 것들이 많으니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랴나 신들은 감 

히 자질 구레한 일틀을 낱낱이 릎에 슬픔에 잠기고 계신 성응 괴룹혀 드릴 수 없 

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관섬을 두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플이셔서 

여1에 의하여 감정을 절제하시고 모든 일을 사리에 맞게 저리하심으토써 필부처럼 

구차스러l 어려운 길을 걷지 마시고 성인이 행õJ-j三 달효(達孝)의 도리를 다하도록 

노력하소서 그러면 종묘와 사직에 매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자자 내용은 충분히 안겠다. 이토녹 슬픔에 쌓인 외탱에 조사딩리때까지 온다고 

하니 ,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기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상펙(r~，f，1윌료 말하면 사람마다 소견이 달라 시비(풍非)가 엇잔리고 빈정으로 말 

하더라도 생각 밖의 얀이어서 준비를 해낼 길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은 지도 어언 반 넌이 되어가는데 난들 어찌 여러 경듬을 한벤 만나보 

고 위아래의 정의(↑험효j들 펴보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다만 예절로 보아 구애되 

는 일이 많은데다가 가력마저 미치지 못해서 설행하지 옷한 것이다 그리고 산릉 

에 가는 일은 지극한 정을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전(~없떠에도 기 

독되어 있으나， 아무리 경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 

다 조호(調꿇)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경블을 위하여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영인온]34잭 79언 [문휴]'정론-긴쟁(풍풍11'왕실-비빈Ilc，ii)1'왕실 으j식(뚫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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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조에서 원소뼈所)를 수호할 수묘군의 수를 아뢰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밍 천계(天형) 6년) 3윌 11염 겁인 1번쩌기사 

해조에 명하여 원소(固所)플 수호항 군사플 정하도록 했는데， 여1조가 아뢰기블， 

“닥흥권챈뺏君) 묘소는 션조 대왕이 대통(大쩌을 이어 받은 뒤에도 수묘군(지깎 

젠)을 7호(戶)만 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례가 펀 듯 싶습니다 다만 김포(金 

패)의 산소 부근에는 거주하는 1펴성이 적고 수목도 없는 연거숭이 산이어서 수호 

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 청소 작업이나 초꽉(친뎌야을 금하는 데 손이 모자랄 염려가 

있으니 ‘ 수를 늘려 마련하븐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15호를 골라 정하고 45명의 몽족(:$낌〕을 산 밑으로 옳겨 그곳 

에서 상게 하면서 각기 위전(位田)을 주고 면세('k뼈와 복호(jJ1P)블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슴니다.’하니， 상이 5호를 미 정하토록 영하였다 

〔영E본]34책 81면 〔분류]‘군시-군억(후‘~)I'농엉 전지N田 .II)/'재정 전l川田얘11‘왕섣 비빈(떠 

쩌l'앙실-의식(않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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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김포산소의 묘호를 정할것을명하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영 천져(天영) 6년) 3월 15일 무오 3번써기사 

상이 하교하기듭， “김포(金iill)의 산소에도 당연히 묘호(훌號)가 있어야 할 듯하 

니， 예관(때흠)으로 하여금 한대(않1인의 고사에 따라 논의하여 정하게 하라하 

니， 예관이 유신((1，표)틀로 하여금 고사을 넌리 상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홍문판 이 아뢰기른， “신들이 삼가 삼펴보건대 한선지I(파효1i\')가 즉위한 후 조서 

를 내리기를 「고 황태자(모太子)를 호현(배ii\fJ어 ;상사하였지만 아직 시호(짧뻐가 

없고 세사(f，~ey)배 제사도 없었다 태자의 사호를 의징하고 원읍(않l린)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유시{有，，])가아뢰기를 「예문이) 의거하면 남에게 잉양되어 간 

이는 입$텃f 사란의 아틀아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섣〕생 부모에 대하여는 강쇄([l!;i.:ì) 

의 예가 적용되어 진"'1 세덤 오산 수 없는 것우로 되어 있는데 , 이는 조부를 존 

중하눈 뜻을 나마내기 위함이다 

폐하는 효소황제(孝W:j皇낌)의 뒤들 이어 조종의 지]사플 받툴게 되였다 고 황태 

자 묘위는 호현에 있고 사양저)의 우텀은 박망원6멍앓떠 북쪽에 있으며 아버지 사 

황손(史올Jf，) 묘위는 광명(않明) 성곽 북쪽에 있다 시범(짧퍼에 의하면 시호란 그 

의 생선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디 따라서 어리석은 생각으모는 아벼지 

의 시호는 도황이?오)， 어머니는 도후(대되)록 하고 제후왕(폐갖王)의 원O체에 준 

하여 3백호(戶)의 봉경→(후힘을 투어야 한다 그라고 황태자의 사호는 여(R)로 하 

여 봉음 2백호를 두고， 사양제는 여부인〔텃夫시으로 하여 무텀지가 30호틀 두며 

원때)에는 장승(표재)을 루고 순찰하고 경비하기를 법대로 하케 하언 좋겠다 」 하 

였다 

그"'1하여 호현 문향의 야리취(野里聚)를 여원U3i:園)으로 하고， 장안(長安)의 백정 

(다루) 통쭉을 여후원(딪팀댐)， 광명(따明)의 성향(Jj)(jg~을 토원이벙固)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유사가 다시 아뢰기를 「에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 

(士)이고 이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모신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원 

(샘넓)에 대하여 당연히 존호(첼히힘들 올려 황고(보考)라고 하고 사단뼈]을 세울 

것이며 묘원(훌!훼을 침전따R잉으쿄 만들고 시질마다 제사를 올리는 한편 수호할 

민가도 더 늘려 1천6백호가 되도록 하고 거기플 봉벙현(奉버밍짜으로 만들어야 한 

다 그리고 여부인은 높여 여후(}j( J듭)로 하여 윈(圖)과 봉음(，j;돔)을 두고 역원과 

여후원의 봉음음 능려， 각각 3백 호가 차게 히는 것이 좋겠다.J 하였다 ’ 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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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전대， 일단 한대의 고^H를 틀어 맏씀하셨습니다 

만， 양한(lI'îì꽂)에 걸쳐 사친(私*JÐ을 높이 받든 형제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제아B:r감) 영제(폈암) 갇은 이뜯은 모두 자기 친생 고비를 추존하여 황α1) 또는 

후(!즙)로 하였으므로 그플 장지G~뼈) 역시 바로 능애회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것릎 

은 너무나 여)를 무시하고 제도에 어긋난 처사여서 성상께서도 매우 싫어하시어 그 

렇게 하시려고는 않으설 중로 믿습니다， 다만 선저I(깐염)는 능이라고 쓰지 않고 원 

으로 칭하였는데， 이밖에는 달려 근거 삼을만한 고사가 없습니다. 감히 아됩니 

다”하니， 예조가 이것을 가지고 대선틀에게 수의이X:;，li)하였다. 

좌의정 윤망(했\)이 아픽기틀， “능이라는 긍지플 이마 쓸 수가 없고 윈이라는 

글자 역시 근래에는 쓰이지 않던 것이니， 성상의 하교대로 묘(짚) 자 위에 별도의 

영칭을 붙여 일반 묘와 구별하는 것이 싫을 듯합니다하고， 우의정 신흔(띠해온 

아펴기을， “낌포 산소에 묘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예조에 내리신 전 

교플 삼가 받틀고 이에 홍문관 이 널려 고시를 상고한 끝에 아흰 내똥을 보건대， 

홍문관이 고출한 것은 묘가 아니고 원에 관한 일이어서 성상이 하교하신 본의와는 

어긋나는 것 갇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년리 상고해 본다는 못에서 그 원(固)의 기 

원을 고찰해 보건대，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전였)가 없었마7f 진(갓)대에 와서 

비로서 묘옆에 침전(양.Olli응 두었는데， 한(ì잉대에 진대의 지1도블 그대모 인용하여 

모든 능에도 침전을 두어 생시에 기거하번 것과 폭같이 의복 등 모든 용구를 갖추 

어 두고 침원(많떠)이라 。l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황(太上로) 이하 고제(김꿈) 혜저I(핑해). 문제(文帝). 정체(景파) 퉁 

대대로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연 원이란 바로 놓을 단리 부르는 징호 

인데， 옛 사람들의 문자상에도 원릉(Gil~혔。l니 침원야S固)이니 하여 전자 제후의 

구별없이 써 온 것으로서 R자와 능자의 사이에 별도의 원자를 두어 그것으로 위 

아패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능이니 원이니 했던 것이 아님윤 알 수 있슴니다 

따라서 여원(텃園) 도원(꺼1패)토 능처럼 침전플 두어 세사(았B.f)에 제향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틀 침진이 있는 곳에 그틀 시호인 여(릿) 도(꺼) 투 플자를 함쳐 

여원 포는 로원으로 불렸던 것이니， 수릉(딩낌힘이나 장릉(표隊)처럼 특수한 칭호로 

만든것은아닌듯합니다 

대체로 원이라는 호칭은 한대에는 성행하다가 당(암) 송(末)으로 내려 옹수록 

정전 줄어틀고 원Gê) 영(明) 이후로는 더욱 보기 가 트물었무며 우리 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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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원으로 챙한 정우가 없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묘듭 띈으로 고쳐 부르려 

고 한다면 처음으쿄 시작되는 일이라서 신증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상의 하교대로 묘자 위에 색다른 명칭을 붙여 다른 묘와 차이가 나토록 하는 것 

이 다망하지 않음까 싶습니다 

예학(禮감‘)에는 원래 어두운 신으로서 절충을 취할 만한 소견이 어디 있겠습니 

까 감히 억설을 올려면서 주상의 재가가 있기를 엎드려 바라는 바압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한대의 고사에 의하토듀 하교를 내폈었는데 대신들의 헌 

의(않E씨가 이와 같으니 , 그들이 말한 ‘주상의 하교대로’ 라고 칭한 것은 무슨 밤만 

지 이해가안된다 

내가 단문양효文)한 소지로 발이 부실하여 사제에 손상을 입힌 일을 지칠렀으니， 

。1것이 나의 과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 능과 원이 등급이 없지 않을텐데 저 

처럼 말하니 그 뜻도 나로서는 모르겠다 ”하였다 대신들이 이록 인하여 대죄하 

니， 성이 하교하기른， ‘제 Uíi)와 왕(王) 두 칭호가 원래는 높낮이가 없었딘 것인데 

진대에 와시 그것을 구멸하여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능파 원도 그것이 공동된 칭호라고 하나 한대와 송대에 구별을 둔 것이 어째 아 

무 뜻 없이 그러했겠는가 더구나 원이라는 그 칭호가 원래 능명”흉名)처럼 참람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 선제가 했던 대포 김포의 산소에 대해서도 무슨 원(園)이 

라고 챙하여 조금은 구별하는 뭇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예문관 이 원 

의 호칭을 찬정(챔Æ:)하였는데， 결국 육경없慶)으모 계하(협下)되었다 

[영인본)34잭 82면 [분류)'왕심 증λII~H)/'앙심 ul야Q?_~'강)1'역}..j--:::i:1_λ11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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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대제학김류가쓴계운궁의 묘지문 

)인조 12권， 4년(1626 벙인/엉 전계(夫염16년13띈 21잉 갑자 7번째기사 

상이 계운궁(!i!lili'9;)의 챔장(lf!W용 내려 대재학 김퓨에게 요지명(~;';tSg)을 써 

윤"1도록 하였다‘ 그 지문(품文)은 다음과 같다 j장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 대 

등θçjfcJ을 이은 지 4년째 되는 병인년 1 월 14 일 무오에 계운궁의 영세가 악화되 

어 정턱궁O낀펀흙)의 회상전(싹까때에서 세상응 하직하시니 , 그때 춘추가 49세였 

다 초빈하고 난 다음탈 싱상께서 세계(바系)와 언행에 관한 벨채 사항을 써 주시 

면서 신 유에게 그것읍 토대로 묘지명을 쓰도콕 병하λl었다 선 픔 상소하여 감 

히 지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어씬 수 없이 그 일윤 맏거1 되었다， 

일단 그 행장을 읽고나서 상가 생각간대 옛날 주공U，\J公)은 문왕(文王) 무왕([， 

CE)의 공익을 기펴기 위하여 대명η，")l)파 생민(!파R)의 시릎 지어 노래하였늠데， 

그 내용응 모두 션조(先뼈와 선비e생리의 덕을 추모한 것들이었다 예로부터 하 

늪의 영을 받사 망위에 오른 이틀치고 그 조상 적부터 장차 경운(꾀펴)이 크게 열 

힐 수 있도록} 덕을 심고 경사의 터전윤 닦음으로써 히늘의 대명응 맞아른일 소지 

릅 마련하지 않았딘 경우가 있였딘가 그러고 보면 계운궁이라고 이픔한 것이 그 

얼마나 걸맞는 칭호인가 아， 흥륭하다 하겠다 이에 삼가 정하고 머리를 조아라 

며 다음과같이 서술한다 

겨1운궁은 성이 구씨C~，L1;)이고 파계는 능성(찮t때이다 번 조상인 휘(;~) 존유(쥬 

찌)가 고려조에 벼슬하여 이름이 있었고 국조(四1m에 들어와서도 디l대로 벼슬이 

끊기지 않아 마침내 크게 현단했다 증조는 영유현령셔〈柔%유)으록 훼는 희증(짜 

↑'1[)이었는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조부는 사헌부 감장로 휘가 순(암)인데 의정 

부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휘 사맹(맨힘은 문학으모 문과에 우등으모 뽑 

히고 세상으록부터 추양을 받았다 

명종(0)1'김) 이래모 임금을 계속 선겨 오직과 현직을 역임하였고 의정부 좌잔성으 

로 마감하였는데， 아플 구성(具쩌과 구굉(요宏)이 호성공신(딩뿔功~)과 정샤강신 

(폐社功F，i)에 녹흥됨을 인하여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순충병의보조(’:iÌ!，1번공 

j참깨祚)의 공신호를 받았으며 능안부원군(옳安따까캄)어1 봉해졌다. 의정은 평산선 

씨(平1]jrj1 L{:)에게 장가들었는데， 신씨는 고려조 장전공Ullllí'i公) 선숭겸 ('1'칩써의 
후예로서 영의정과 평주부웬군('1'끼IJTfr，;c김)에 수증된 화국('1'댐)의 따님이었다 이 

사이에서 바로 겨1운궁이 촌생하였으나 때는 부인년 4원 17일 무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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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운궁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질이 남달려 총명하였으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에서 

말로된 젓이었다， 겨우 4세에 이미 여]띠강)로 몽가점을 할 줄 알았고 5세가 되자 

어린 티가 없이 의연하기가 성인과 같았다. 

하루는 부모들 모시고 음식을 먹다가 몇 수저 뜨디니， 승가락을 놓았다. 이상히 

여긴 부모가 그 까닭을 을있더니 배가 부르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밥상을 물릴 

떼 보니 그 음식에 오물이 섞여 있었다- 이때부터 부모는 그를 달러 보-게 되었다 

부모는 그의 행동「을 보려고 일부러 장난감을 다른 아이틀에게만 주고 계운궁에게 

는 주지 않았는데， 전혀 개의지 않았다. 01에 부모가 그를 사랑하여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내 딴은 진짜 맏이다 τ댐에 반드시 우리가문을 빚낼 것이다.’ 하였다 

선조대땅은 평소 정원대원군(定遠大P1E君)을 기국 이 있다고 여겨 사랑하였는데 

경얀년에 가려)넓댐)들 치르려고 대등한 짝은 고르기 위해 사대부 정 딸들을 모두 

대궐로 모이게 하고 친히 간선(찌;필하였다 그런데 두 차례들 하고도 맞는 짝을 

잦지 뭇하다가 계운궁을 한 번 보고는 금방 마읍에 들어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였 

으며 빈어@홉띠)틀토 모두 하례하였다. 

이에 유사에 벙하여 그 해 10월 3일에 예를 갖추어 맞3똥이게 하였다 대원군 

은 인빈({二빼의 소생이있는네， 닥이 있고 석견이 높은 인빈도 늘 홍융한 우2j 며 

느리라고칭찬하였다 

선조대왕이 여새女찢)에게 병하여 (소학vJν덩이 등 여러 서적을 가르치게 하였는 

데， 그는 다 읽지도 전에 이 01 그의 음의(곱짧른 통하였다 또 따스하고 인자한 가 

응rìl 말야 킥었으E세 까쁨괴 노역S「플 걷으로 나타내지 앙고 높은 이는 높은 이대로 

낮은 이는 낮은 이대로 맞게 행동하였으므포 궁중에서 더욱 그릎 공겸하였다 

대원군을 섭기면서도 순하고도 올바르게 받들어 환기차고 고운 얼굴로 뭇을 어 

긴 적이 없었으며， 감히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게을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측출(떼出)에게도 사강으로 대하고 몽사에게도 너그럽게 대하여 집을 다스라는데 

있어 위아래 할 것이 없이 모두 볍식이 있었으므로 대원푼도 그를 매우 높이고 소 

중히 여기었다 

급기야 6냥이 돋보시어 성자(멸子)틀 낳게 되었는데 때는 만벽(흙협) 을미년이 

었다 이든바 덕을 심고 정사의 터전을 닦아 정운(흉휩이 크게 열피게 했다는 것 

이 바로 이것아 아니겠는가 

무산년에 선조께서 승하하시자 벙도에 지나치도꽉 숭퍼하였고 인빈의 초상 때에 

도그러하였다‘ 

242 1 검표싣특 



은묘년에 막내 아플 능상문(俊[냄)이 참꾀한 화룹 탬}자 대원군이 비등한 나머 

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눔게 되였는데， 이때 겨1운궁은 병석용 떠나지 않고 여러 헤 

병시중을 틀연서 약을 마리거나 더럽해진 의복-응 새탁하는 인 등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모두 손수하였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세상은 떠나게 되어서는 블 한 모긍 임 

에 넣지않고 을부짖다가 즌도까시 하였으며 상인상윤 마지도콕 마음으로만 연영하 

였다 그리고 옹기간의 대접과 영칩듣「음 상대함에 있어서도 미원군이 삼아 있윤 

때보다 더 후하게 대하였다 

겨레붕이틀에게 에플기를 좋아했고 남의 급한 안을 보상피는데 있어서도 가난하 

고 천한 이부터 우선 하였으써， 처음 능장군의 잠화가 았었윤 때 진속 증에서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 발갤응을 끊은 자도 있었지만 그들을 대한 때도 말이나 얼굴 

에 기색을 나타내는 인 없이 처음과 똑갇이 대하였다 

한 평생 부뀌의 EJ 없이 화사한 비단웃을 봄에 결친 일이 없었고， 언지]가 감이 
간직해두었던 진귀한 보배를 잃어야렀음 떼 숭겨놓은 곳을 얀면서도 그것을 블운 

에 부치고 말하기플 맘의 나쁜 점윤 드러내고 싱지 않아서이다’하였다 어려서 

부터 대의(大짧에 밝아 경중과 완급을 얀았는데 반정 때에는 금백(金rm을 R투 

꺼내 장λ애양土)틀을 위로하기도 하였으며 , 거의(꺼값)하딘 난에도 두려우Jiif는 빗 

이 없었고 난을 진정시건 뒤에도 총아하는 빚이 없었다 위기와 변량을 당하면서 

도 그때그때 얀맞게 처리하여 대엄플 단성"1-는데 한 몫을 하였고 그리하여 큰 터 

전윤 다질 수 있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닥댁이었딘가 갑자년 봄 역적 이팔(李펴) 

이 문대를 이끌고 서옹에 육박하여 왔을 매 대가가 남폭으로 옮겨 수원(水댄)에 머 

물고 있었는데， 그때 따르는 자들이 모두 두려-암에 싸여 별뭔ðJ 흘어질 기미틀 보 

。l자 주머니릎 털어 나누어 줍으로써 그들의 마응을 가라앉게 만틀었고， 대비(大 

빠륜 극잔한 효성과 공정으로 받든고 곡진하게 순종하연서 이전히 부드러운 일굴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경황없는 상횡이었지만 조곰도 해이한 벚윤 

보이지 않았다. 

혹시 병이 튜어도 푸닥거라 같은 것응 일삼지 않으연서 만하기릎 ‘비는 것이 헛 

된 인이라연 애당초 말아야 할 것이고， 응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미망인(末èA) 

인데 밀어 무엇을 할 갓얀가 ’ 한 정토로 사리에 밝아 현혹됨이 없었다 

무신년 이후 언젠가 꿈에 선왕(先王)이 계운궁을 블려 이르기를 ‘너희 집에 진멍 

을 받아 땅위에 오를 자가 있플 것이다 ’ 하고는 이어 욕새른 내이주면서 이프기를 

'OJ것을 특별히 그에게 주고 나의 가르친 맏윤 전하라 ’ 하자 겨1운궁。l 섣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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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후 묻기를 걱정(新뼈에 최선을 다하면 이 나라를 진압하고 장성하게 할 수 

있음까요 ’하였는데， 그 역시 선묘한 일이었다 

아， 벚나신 열조(列'11D의 영령이 우리 성상을 격려하여 근 어지려움을 가라앉히 

고 뒤를 이어 복을 받아 이 나라에 억만년토록 끝없이 벚나는 길을 얻게 하였으 

니， 그 꿈이 바로 이것을 만한 것이었다 

계운궁은 겨l해년에 병이 들어 갑자년에 점점 심해지다가 병얀년에 드디어 일어 

나지 옷하고 만았으나 , 아， 슬픈 일이다 여l빈(~I~때Ïl)을 하고 예정「도감(랩첼都짧) 

을 선치하둔콕 하였으니 증맥(;;:f8)이 상례끌 맏고 탁지(않좌가 열을 주관하였으 

며 밴궁(ff，흠)은 장작(llCit)이 맏아 다스려 위아래가 총동원되어 임을 마쳤다 

반정 초기에 조정 대신의 논의에 따라 징왼군(定遠君)에게 대원군(大院캄)의 칭 

호를 불였고 궁(힘)의 호를 계운으록 하였다 누차에 결쳐 임금이 근성(없省)하려 

고 사제(私굉)에 납시다가 그것으로 부족하여 직접 대내(大內)에 옮겨 모사고 별공 

여IJ따)과 시선(U빽염)을 빠짐없。l 갖추어 끝까지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새 택조(毛 

jtJ를 김표현(金i劇패 뒷산에 계좌정향 쫓坐丁向)으로 징하였는데， 그해 4윌 25엘 

장례를 모사고 그 바른편 자좌요향(子坐午떠) 자리는 대원군을 움겨 모시기 위하 

여 비워두있다. 

계운궁은 아들이 세 분인더1， 맏이가 바로 당저로서 청주한씨(ì뭔 I{랩民) 서평부원 

문(四平꺼따검) 준겸(않빠의 딸을 왕바로 맞아들이고 보위에 플라 디1똥을 계승하 

였다 

히늪로부티 럭올 받아 슬착에 4남 l 녀릎 두었는데， 맏아는 죠무 왕세자에 책봉 

되고 다염운 아무 〔금상(今上)으로 휘는 호(넓.]이고 다음은 요이고 다음은 곤(뻐 

인데 모두 어려 아직 봉호가 없으며 딸은 맨 끝이다. 그리고 계운궁의 둠째 아들 

은 능원군 이보인데 현재 슬하에 자녀가 없이 정원 대원군의 제사플 맡고 았고， 

셋째는 능창군이전(짧십君주않)으로 호협하고 재주가 영득하였으나 지난 혼조(압 

후제 때 간사한 무리튼의 날조된 모함에 빠격 섬으로 귀양갔다가 17세의 나이록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직 가정을 갖기 전의 일이었다 명야용)하기를， (본문중략〉 

[영민본]34잭 85연 〔분류〕’왕실-증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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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김포원소의 광속에 있는롤을제거하도록 명하다 

인조 12권， 4년(1626 명인/영 전계(夫염) 6년)4월 13일 응유 ↑번깨기사 

김포(金1혐) 웬소m햄떠의 광(뺑)속에 돌이 있으므로 바른펀 산용성이로 옮겨 정할 

것음 영하고， 지7j-(Jth家)의 상(짧 제거하는 법을 채택하여 김힐〔古 EI)음 다시 장도 

팍 하였다 이때 심멍세o:t써닫)가 상소하여， 살 제거 i반 법은 믿을 것이 뭇 되고 

또 그곳의 산헝(ÚJ形)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논하면서 이어 조사(패士) 중에 풍 

수설을 아는 4 , 5명응 추천하였는데， 다시 중의 릉 넣랴 오g라는 영이 있었으나 

영세의 얀은 채택이 되지 않았다 대사간 장유(，1<햄) 역시 영세가 추천한 인풍 속 

에 포함되었으므로 상으로부터 회의하도록 특명윤 받았으나 두 차례나 인피하며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영인븐]34책 91밍 〔분류r횡실 의식11좀호Ir장실 비빈(~강J잉l'사상 토속신S끼土í(ijg↑[c) 

12)간원에서 심명세의 상소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추고를 건의하다 

인조 12권， 4년(1626 명믿/영 전계(天혈) 6넌) 4월 18일 경인 1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풍수설뼈水폐은 성인의 도가 아닙니다 화복이 상용하는 까 

닭은 너무 아득하고 멸어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유튼이 논한 것도 하나는 흙이 

두럽고 물은 깊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맘을 간직하고 기운이 축직되어 

야 한다는 것이었을 뿐， 후세의 경사(;돼끼 술사(l'l，j土)틀이 실속없이 역지로 끼어 

붙인 말들은 모두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번에 청운군(íJ}'띈君) 심영세 

(i;\:命반)가 을린 상소문도 목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소견이 있었다면 훈척(매때의 신하로서 비록 유배 중에 있었 

더라도 말씀드런 수 있었을 것얀데， 당초 김포(싹꾀n에 자리플 정할 때만 해도 언 

급한 것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 유비1 중이라 하여 혐의롭게 여겼다면 

풍려 난 3츄라도 즉시 웬소(떠所)록 탈려가 형세릅 살펴본 뒤 결단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 틀었음 정우 그때 글음 올려 조정에 암리는 방법음 쥐짤 수도 있었융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의 희마한 소견을 내세워 큰 역사가 끔냐가는 즈음에 와서 

야 이해의 설로 단안을 내렸습니다 이때 만약 상께서 그 근꺼없는 논의를 진앙하 

고 확고히F게 결정된 주견을 내세우지 않으셨다연 막대한 물력과 경비는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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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막중한 양봉(청J，，)의 시기가 늦어지게 되이 매우 붕행한 결과릎 가져왔을 것 

임니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그렇게 경망스렵게 논의할 수가 없으니， 심명세를 추 

고하도록 벙하소서/’하니， 따랐다-

〔잉\'1본]34잭 93연〔분류]‘성론 간정(풍행)/'사업 탄핵(5~l\!II‘왕설 의식(j용효)f'왕설 비민(>c 

tiDI‘시상 토속신앙(土ilii5il대) 

13)서울어서 김포가는 길을 넓히는 사업으로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명하다 

인조 12권 4던(1626 병인/영 진계(天쟁1 6넘14윌 22일 갑21번째기시 

상이 하교하였다. “사울에서 검포 가는 길이 큰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만 

약 너무 넓혀띤 백성틀 전답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멍하다. 온도에서늠 그 깊을 

너무 넓혀 백성에게 피해가 7]-.는 펴1단이 없도듀 하랴 ” 

【영민본]34잭 92연 [분류r교동 육운 C휠뢰/‘놈업 전지 I1田 .1，1)) 

14)김포육경원에 행행하여 친제하다 

、 인조 14권， 4넌(162E 염인/영 전계I?:BI6넌19월 4일 계유 1번떼기사 

상이 감포 육경원(돼L않벼)에 행행하여 친제Ct썼칭)릎 거행하였다. 

〔엉인본]34잭 139먼 〔운유】*왕실 의식lil，，':I/'왕실 동댐(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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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잉예장도햄l서 흥경원이장시 성내에서 대여가머물곳을정하도록아뢰다 

인조 14권 4년(1626 병인/영 천계(天혐) 6년) 9월 22왼 신묘 1빈씨기사 

어1장도감(않찢W밟)이 아뢰기틀， ‘:흥정원(]IW;';1쩌) 이장(IJ;.W)시에 대여(大싸)가 

생내(째!지)른 경유하도록 하라고 천교를 하셨슴니다. 흥정원에서 감포까지는 하쿠 

에 강 수 없는 거리인데， 성내에서 밥을 보낸 띠1에 대여가 머블 곳은 아래에서 마 

음대로 정한 수가 없기에， 감히 픔합니다‘하니， 답하기즙，“대여가 머윤 곳은 남 

별궁(南딩IJ낌).2.혹 정하라 ”하였다 

[영민본)34잭 142연 【분류]‘용실 증시{宗jj) 

16)비국이 정총선을등용하고 경기도의 속오문을 강도에서 쏠것을 청하다 

인조 15권 5딘(1627 정묘/영 전계(天양) 7년)1덩 25잉 711시 8빈띠기시 

비국이 아뢰기를， “서쪽 l변방의 노숙한 장수들은 E두 TIH전하여 죽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랑으로서 전적으로 정연을 위입합 만한 자는 정충신만한 이가 없습니 

다， 비꽉 질병이 았다고는 하지만 피폐한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신들의 생각에는 

부원수에게 서북(西~t)의 관명응 부여하고 삼남의 문병으모써 첨가하여 장만과 함 

께 상의해 확정하여 진퇴하도꽉 한다면 거의 효괴닫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또 김류의 장계에 ‘경기의 수변과 해서 연해의 각 고음 창고에 있는 곡 

물을 모두 강도에 수송해 보내도록 하고 양진(陽)1 1) 김포(싫폐 통진(피께 풍 

덕 - 인천(f二)11) 부평(피平) 등 고울의 속오군(처Rψ)은 다 주즙이j 해)에 익숙한 

사람틀이므로 남한 산성에 쓰면 조련하지 않은 군병이 되지만 강도(江îí~)에 쓴다 

연 이만큼 정예화된 군즐도 없다，’ 하였는데， 검류의 소견은 설로 적섣한 만엽니 

다‘ 그랴니 아대로 시행하소서 

대가가 춘행하선 후에는 해로가 격절하여 변신이 만일 하나하나 품명하려 한다 

연 반드시 늦어져서 일음 추진하지 못한 우려가 았응 것입니다 모든 진수(~t낸)의 

방략이나 화호문서(和好文핍)에 관계된 것은 체신으로 하여금 전담해 관장하도록

하여 먼저 시행하고 뒤에 아뢰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복)34젝 164인 【븐류1‘인사-임연(H!èl!'군사 전젠→ t~)/*문A뉴영칩("，，)/γ의교 O↑(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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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η~전에서 출발하여 김포를 경유하면서 육경원을 참배하고 통진에 행차 

-trq. 
인소 15권， 5넌(1627 정묘/영 천계(天형) 7년 )1월 27일 을미 1번때기사 

상이 양전(陽川)에서 출발하여 낌포(金셰)를 경유하면서 육정원을 잠배하였다 

하교하기를， “비록 소상은 지났으나 곡례를 행하고자 한다하내 , 이정구가 아뢰 

기를， “군중에서는 거애(핑써하지 않습니다 ”하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드디어 

혼궁(많宮)에 나아가 슬피 곡하였다‘ 그 뒤 막차(강次)로 판어가 소복흩 벗고 융복 

으로갇아입었다-

진교하기를， “요사이 정기의 각 관아에서 원소([회쩌의 저1블을 전혀 차리지 않는 

다고 하니， 감사 이명(李짜에게 슬써하여 온관으모 하여급 준"1되는대로 간략하 

게나마 제사를 지내어 궐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없토늑 하고 군인을 많이 정하여 

수호하도록 하라 η하였다‘ 또 이르기듭， “이런 사기에 다담(챙J:ß)은 반드시 민페가 

되니 , 각 관아로 하여금 마련하지 말도꼭 하랴.‘’하고， 저녁에 통진(iliiì*l에 행차하 

였다 

[영잉본]34책 165연 〔은류]'왕싱→증-'11，힘'11/’왈실←의식I(，~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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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쌀의 운송 · 강도의 방비 등에 대한논의 

인조 15권， 5년(1627 정묘/잉 전계(夫양) 7년) 1되 27일 을미 3번싸기시 

비국이 아뢰기를， “경창의 싼을 운반하는 벨은 이\11 유링 (f떼I찌에게 분부하였으 

나 유딩이 임진을 방어하라는 분부릎 받았기 때문에 미처 주선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순검사 김자점으로 하여금 강도에 았는 선박-을 제량껏 발동하게 하고 컴하여 

성부의 호군(때피) 5백영음 주어서 급급혀 운송해 듣여가도i끽 하소서 그러고 권 

도(샘깅;). 송상인〔까객이二) 이경증(주감딴) 세 사람을 독운어사묘 차임하여 경상 

전라 충청 릉의 도(ì헨에 나누어 보내어 기한을 정해 운송해 들여가도록 하소서 

하나，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김자점이 강도에서 와서 비l얄하니， 상이 이르기 

륜， “그곳의 형세는 이떠한가T하였다 긴자점이 아뢰기를， “산하(i]j퍼)는 바록 아 

듭다우나 수비가 몹시 허술합니다 

통진(젠낸). 감포(죄버) 안산(갖111)과 강화는 입숲과 이처럼 서로 보완관계에 있 

는데 그 고을의 군병들이 보두 남한산성으로 틀어갔으니 잘 된 껴|책이 아닙니다 ’ 

하니 , 상이 이르기들， “이 적듭은 모우 요령(않힘) 심양(생찌)에 오래 있던 병좀득 

이니 멸시 수전1;1'(\íil')에 대해 잘 양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들을 감당하겠는가7" 

하였다- 이정구는 아뢰기를， “엄진년에 왜선틀도 반을 붙이지 못했는데 더구나 이 

블 적이겠승니까 ”하였다. 이뀌(李월)가 아되기를， ‘평산(平山). 개성부때聊규)의 

비성틀이 장자 살륙응 당할댄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김자점이 아뢰기 

를， “그 백성들을 강도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슴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도 

로 더!려왔다기는 장차 굶어 죽게 된 것이다 

오능난의 급선무는 강에 았는 선박을 수습하여 경창의 싼을 운송하는 젓이다 

나는 이곳에 며진 동안 머무르면서 문병를을 휴식시키고자 한다 ‘’하였다 흥서봉 

(ì샤채/페이 아뢰기를， “상께서 강을 건너셔야 얀이 이에 생취된 것엄니다 원하건 

대 전하께서는 긍허 건너소서 기왕에 도성을 떠나셨는데 여기에 며칠 머문다 하 

여 무슨 토웅이 되겠습니까”하고， 이정구가 아뢰기를，‘종서봉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늘，“어찌 다른 뭇이 있겠는가 문바C4!꺼)블 휴식시카고자 할 따 

듬이다 n하였다 

〔잉인온134잭 165엽 [분류]'재징(텀강I!'쿄등 수운{7]\jJi)1’왕심→~ÁK;;:퍼 

조신엉초설흑에서 잊은 김모이이기 1249 



19)이성신을 제용감 창봉으로 삼다 

ι인조 15권， 5년(1627 정요/영 전계(夫양) 7년)1월 27일 을미 4번때기사 

이성신(주省와)을 제용감 잠봉으로 삼았는데， 이는 %에 김포(金뼈)에 이르렀을 

때 이생신이 이가 앞에시 시사를 진언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부를 한 것이다. 

[영인몬】34책 165언 [문류)'인사-임언(任호) 

20)강햄1서 과거를실시하여 본부의 유생들을위로하다 

ι 인즈 15권， 5년(1627 정RI영 천게(夫쟁) 7넘) 2월 17일 강인 5번째기사 

강회어1서 과거를 실시하여 본부의 유생들을 위룩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감 

자년에 공주에서 정시않때틀 보일 때에 호종한 유생도 응시하도록 허팍하였는가 

”하였다 여1조가 회계하기륜， “그때 호종한 사람은 허ζl하지 않았으나 한수 이남 

의 유생에 대해서는 아울러 응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수효가 매우 많았숨니 

다 그런데 듣자니 아 강화부는 유학(f휩)에 종λ}하는 사땀이 많지 않다고 함니 

다 출방(出햄) 할 띠1 모양이 이루어지기 어려움까 염려스러우니 호종한 유생도 응 

시하도핀 허락하소서 ”하니， 당하기를， ‘호종한 유생은 응시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풍진(꾀랜) 교동(캄셔마 등지의 고을 사람틀은 응시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엉인븐]34~ 175얻 ，~류]'민λ‘」선맏()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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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회유생 한담이 외효때l서 응시한 사람 중 허색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 

인초 15권， 5년(1627 정묘/엽 전기I(天염) 7년) 3윌 24일 신묘 5번째기사 

강화유생 한담이 상소하기블， “3향(三’삐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우려 냐라 

의 유래입니다 이탁(李려)은 양천(~~꺼1) 사람으로시 풍진(꾀i 1t1에서 아내즐 맞아왔 

는데 아내의 고향에서 과커에 응시하였다가 낙망한 후에 감히 상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에 묻은 세 사람도 모두 외향에서 응시를 하였는데 유득 허색(許샘)만을 

지직하여 그르다 하여 존삭(규끼11)음 감케 하지 아니하니 매우 애매하고 억울한 일 

임니다 ”하였논데， 일을 여]조에 내려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드디어 그대로 투게 

하였다 

〔영인본]34잭 187연 [분닫]'사영(히:w’인λ뉴관리(1TJ뿔) 

22)대가가행궁을출발히여 갑꽂을건너 동진에 머무르다 

인초 16권， 5년(1627 정묘/영 전계(天쯤) 7던)4원 10임 벙오 1 번써기사 

대가(大썩)가 행궁(行힘)을 출발하여 갑곳(甲뿜)을 건너 저녁에 등진(낸ì:1l1에서 

머몰렸다 

〔엉잉온]34책 193염 【운류】-용심 증λKTHI 

23)대가가통진을 출발하여 김포에 이르니 유학한숙일이 치욕을 잊지 말 

도록아뢰다 

믿조 16권， 5년(1627 정묘/명 전계(天영I 7년14윌 11일 정미 1빈때기사 

대가가 동진을 슬발하여 김포(싫1m에 이트렸다- 유학(때핑) 한숙인(협꾀→)이 대 

가 암에 나와 진얀뼈言)하기듭， “와신상당(따짜f캄IliJIB]-는 마음을 가다듬어 강화 

(iI펴)의 치욕음 잊지 마소서 하니 , 상이 숨을 주라고 멍하였다‘ 

〔잉잉온J34젝 193먼 [은류r앙싱 종사(;7: 쇠!'잉심 사급me，f:';I/‘정론 정콘(i:Jjí';) 

조선용조설혹에서 찾은 깅g이야기 1251 



24)김포를출발하여 육경원을참배히여 현령 최규에게 상주고앙천에 머무 

르다 

ι인조 16권， 5년(1627 정R/염 전계(天염) 7년) 4윌 11일 정미 2번쩌기사 

상이 김포플 출발하여 드디어 육경원(없慶댐)으로 가서 재실에 틀어가 당복(淡 

RIll으로 갈아입고 참배한 다음 이어 육경원을 봉심(奉옆)하고서 재실로 물아왔다 

하교하기들， “육경원의 산지(山뼈들 가려 정한 뒤록 현령(縣令) 최규(해펌가 원에 

관계된 모든 인을 성심으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항상 가상하게 여겼다. 오늘 또 이 

곳에 이르니 병란을 겪은 뒤라서 슬픈 감획틀 억제할 수 없다. 현령 최규에게 숙 

마 한 필을 주어 나의 뜻을 표하도독 하라.’하였다 이날 저녁에 상이 원소(圖所) 

릎 줄반하여 양천(陽川)에서 머물렀다 

[영인온】34잭 193먼 〔문류〕‘앙실←즙).K~H)I’왈실-울핀(동당1/‘용심-사급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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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흥경원천장때 공이 었던 선히들을시상하다 

인조 17권， 5년(1627 정묘/밍 전계(天형17년19윌 16일 기513번때기사 

흥정원(때}요댐) 친장G표짚) 매 1써행(뺨行)한 좌의정 오윤겸(~:itillJ은 안구마(행只 

찌I 1 멸을 하λ}하고， 승지 김상(金떠)‘ 대장 감자정(金自않). 유몽룡(강IJ0~íl입， 감사 

남이용(南y)'1며은 반숙nl(，!，-까써) 1 휠씩을 하사하고， 위장 이흥국(추쩌댐1 ， 차시원 

(쉰생) 최유해(겐;碼) 등은 아'Ðf없.!f，) 1필씩을 짜하고， 영정서사관(1M짧힘 

람) 김상용(金꺼융)， 지문제승괜품文필낼官) 이정구， 표석서사관(깐石임견官) 신익 

성(떠翊필1 ， 행장저1술관(í헤!!;!없述官) 이식(李*멘에게는 숙마 l편씩을 δ}사하고， 종 

사관 양수진(陽쩌휩)， 초관(띠캄) 문건기 (X}};基)， 봉-백관(Jiτ범합) 심정구(rA;줬펴〕 

강세 웅(동世뼈， 예모관야짧a官) 장서련(댔해關 , 여문창(呂文갑1 ， 비1설관맘않흠) 

。1자 • 이립 유연증(에행압) 등에게는 모두 한 지급씩 가자하되 그 중에 자궁(강 

젊)된 자는 대가야jJ이하게 하였다 

지문서사관(誌文뽑낌]l;) 오준(핏짧， 현궁봉표관(玄쉽封책官) 깅여추(:ótik秋)에게 

는 한 자급 가자해 주고， 김포현령 최규(댐생는 전후 예장 때 공로가 많다는 것으 

로 한 자급씩 가자해 주고， 여재관 이의제(李표!1'l) 배영순(뤘써빼， 식재관(얹잭 

官) 조극선핵克함)은 모두 직급을 올려서 서용하게 하고， 내관 박충링(朴믿立) 

이대춘(李大휴)은 부징L궁(不땐감) 1장을 주되 이미 상을 주었년 자에게는 중복해 

서 주지 말라영하였다 

〔영잉온]34잭 226먼 [문휴]‘인λ뉴관리(원멤/’왕실 시긍l"~앙1/’왕싣 의샌띠式) 

조신g초실록어 서 잦은 김g이야기 /253 



26)사헌부에서 산릉역 관계자를 시상할 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를 청하 

였으나，따르지않다 

인조 17권 5년(1627 정요/영 전져(天랑) 7년) 9월 19일 임오 2번째기Áf 

헌부가 아뢰기틀， “도감낭칭(都앓e~앞) 김어추(金@秋)는 5품의 음관(끊1흠)으로 

서 강자기 당상관이 되었으므록 사담들이 늘라고 았습니다. 산응봉표관(山않션標 

官)의 승급을 인용하여 전례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김포현령(쇼뼈짜令) 최규(llI 

i페는 수토관{긴土1])으로서 작은 공로가 있었을 뿐임니다 오준(핏흉) 역시 서사 

관(땀룰官)인데 자급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뭇하니 아웅러 개정하소시 ”하고1 여 

러난 논하였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영민온134잭 227연 [분류]’정돈「간강딩‘뜸Jr인사 관리(상뀔)/'앙심 의식í1.~it) 

2η동진 • 김포 · 부평 • 인천 • 풍덕의 군병을강회에 예속시키되 조련은각 

고을의 장관이 시키게 하다 

인조 18권 6녕(1628 무진/엉 전계(天정) 8년) 2월 24일 병진 1번쩌7)사 

미국이 아뢰기블， “강화유수 신감(<1 '1많의 지껴1에 의하면 ‘동진(通패). 김포(金 

뼈). 부평(옵平) 인천(仁川) 풍덕〔월양) 등 고을의 군명을 모두 본부(本府)에 예 

속시켜 폭갇이 조련시카면 유사시에 대야할 수 인다 ’ 고 하연승니다 이는 체선 

(짧검)이 층융사(!앙lXfJ!0와 01마 의논하여 결정한 것으꼬서 단지 품하여 시행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신감의 의견토 이와 상부되니 이에 의거 시행하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 

그러냐 이 다섯 고을은 모두 큰강에 가로막혀 았는데 예속시킨 뛰어) 조련81'는 

일로 는상 소집할 경우， 강을 건너 왕래하게 되어 군사듬의 원망과 고동이 없지 

않을 짓입니다 그러니 각 고음의 장관 %태들록 하여금 각자 조련시키게 하고 강 

화의 중군(中軍)이 농한기에 순찰하연서 검착하고 교련시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 

다 그렇게 하면 장관파 균졸들이 통속되어 있는 장수플 얀게 될 것이고 따녁서 

급한 때 조발하여 쓰는 데에도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총융사와 

강화 유수에게 행회(行성)하소서 ”하였다. 성이 따랐다 

[잉믿온]34잭 260연 〔문류]ι군사←군정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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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헌부가다시 죽은 한준겸에게 주는녹봄에 대해 아뢰다 

민조 19권， 6년11628 무진/영 전계(夫염) 8년) 11월 7일 갑자 1빈매기시 

헌부가 아뢰기를， “고 영돈녕부사 한준겸에게 지급t~는 녹음 환수t~는 인로 매 

일 논열하였는데도， 성상께서는 전례가 없지 않다느니 너무 선한 논의를 속히 종 

지하라느니 하교하시니， 신플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정등부원군(μ”해깨￡君) 심 

강li:t돼폐의 고사(故힘)는， 3년이 지나기 전 궈1연이 풍진(비ilt)에 았었을 적에 매윈 

초하루가 되연 요레 내수사에서 제수(쩡띠)플 션에 보낸 것일 뿐이었지 생시의 직 

에 따라 그대로 녹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흔조(홉애) 때에 유자신(때쉽 

뼈의 집에 녹음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생시의 녹을 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의 아내얀 정씨(껏Ppç) 부부얀O퓨夫시의 녹윤 준 것이라고 함니다 이것을 오는날 

고증할 수는 없으나 ‘제수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쌍과 콩음 하사하라 ’ 고 한다면， 

어찌 명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시의 관직에 따라 본과1*다)의 녹을 주늠 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는 일압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하소서하니， 답하지 

를， “이것은 고정할 엘이 아닌데 이와 같이 계속 소란스럽게 하니， 국모(때iJJ) 대 

정이 너무 야박하다고 항 만하다하고， 이어 하교하기필， “고 영돈녕부사 한준겸 

의 풍욕(品쩌을 정월부다는 해조로 하여금 제급α짧)하지 말거1 하고， 대간의 계 

사에 따라 매월 쌍과 콩 10석음 주도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34잭 304언 〔분류】*정론{간쩡(끓줍I/'재정←국용(며用 1/‘강실-비엔121;';1 

29)이조가역적 임겸사가살던고을에 대한강등문제를아뢰다 

1인조 20권， 7년(1629 기사/영 숭정(검:Il) 2년) 5월 8일 임진 2번째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역적 엄청λf{1:E1강인) 등이 살딘 삭령(때원) 광주U흉州) 낌포 

(金비). 통진(週ì'il) 등의 고을은 당연히 응호(펀굉힘를 강등해야겠으나， 광주와 깅포 

는 침원(얹固) 이 있는 곳이어서 강등하기가 미안하니 종전 예대로 수령만을 파작 

시카고， 삭령은 장등하고 통진은 혁파하소서 녕}니， 상이 하교하기즐， “그까잣 조 

무래가 역적을 때문에 고을응 혁파하고 수령응 파직시킨다는 것은 자못 타당치 못 

한 일이다. 모두 혁파하지 발아 백성릎의 펴l단을 없애라 ”하였다 

[영입온J34잭 328엄 〔분류J'탬정-지방행정(앤方行i~l/'시잉 단펙(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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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서전을강하고나서 심열에게 진흩의 결과를묻다 

인조 20권， 7년 11629 기사멈 숭점(좋펴 2년) 윤4월 19일 갑승 1번째기사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상이 섬얻에게 이르기른， “정이 직접 가 

서 진흘을 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얀 것이다. 모두 진단하라.‘’하니， 성열이 아 

뢰기를， “신이 보았을 때 일터어1 휴 도시락을 지잔한 자가 있었는데 그 도시학을 

가져다 보았더니 모두가 초식인 뿐 찔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법중 

엄(퍼때힘)이 오매초liê껴木펀)를 올리면서 6궁(흠)에 툴려 보임 것을 바랐다고 하였 

는데， 선 역시 성상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시가 바랍니다”하였다 상이 이프 

기를， “곳곳이 모두 그렇딘가?"하니， 심열이 아뢰기플， ‘김포(金패) 양주(楊)，[1) 

부평(곰平) 등의 고음이 다 섬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미년과 비교 

해 볼 때 어떻던가?’하니， 싱열이 아뢰기들， 꺼쌀값은 기미년에 닌1하여 조금 나은 

편이지만 백성들 굶주럼은 그때보다 더했숨니다 ”하였다 

[영인온】34잭 325연 〔문휴]'용실 강연표투lr구흥(뼈↑w/'언^I-~λI(!~쫓) 

31)(서전〉을 강한 후 참찬관 이겸용이 교동에 가서 수군을 점검한 일 

에대해아뢰다 

믿조 22린 8년11630 경오/영 승접(뭘해 3년) 5월 14일 계사 1번깨기사 

상이 소대(감한)를 멍하여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참찬관 이경용(주윗 

잠)이 아뢰기끌， “선이 병을 받들고 교동(/합띠)에 가시 수군을 전검하였는데， 연로 

에서 들은 것을 얀씀드럴까 합니다. 통진(팩1멀)과 강화{iI꿇)는 토질이 비옥하여 

놓λ}가 꽤 잘된 편입니다마는， 교동은 돌받으로 척박해서 오곡이 잘되지 않아 해 

마다 흉년으로 백성들이 가난에 공주리고 있는데다 원수(元帥)가 병영을 개설하였 

으늬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숨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바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걱군(格軍)으토 뽑힌 자가 매우 많아 유독 괴모웅을 받고 있습니다 초정에 

서 도리상 녁넉하게 구흘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수군을 

보고서 마응에 저이되는 바는 없었는가?"하자， 경용이 아뢰기플， “수군이 지옷 정 

돈되었고 기치(觸없도 선명했슴니다 ’‘하였다. 

〔영입온]34잭 379연 【은류]'왕실 검연(Æ료숱)/’낌업-농작(흩야)/'문A뉴특수군여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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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공조판서 심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윤허하지 않다 

인조 22권， 8년11630 경오/영 숭정(빛펴 3년15월 25일 갑진 1 번째기사 

흥조딴사 심열(it뼈이 상소하여 면직을 정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광해 때에 

쟁퓨(~'~;“9가 모두 유배되고 쫓겨났으나 심열t간은 변하여 함경 감사로 제수되었는 

데， 은 술잔을 바졌다는 비난이 있었다 반정 뒤에 호조 판서가 되어 재무 관리듭 

잘 하였는데， 그 뒤에 지정연에 제수되자， 연평 부원군 이귀가 조정에서 1말하기 

를， “내가 듣건대 논사팀며[l!，)하는 자리는 숙닥(힘영)이 있는 곳이라고 히는데， 심 

열 갇은 무리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므로， 심연이 부끄러워 동-진(파센)으토 

물러가 살았다 참찬으모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또 이 직책을 제수하였는데， 상 

소하며 궁이 사양하였다 

[영인온J34잭 381연 [분류]’인A 뉴임얻líf!èlr인물(人깐) 

33)호조창판 이경직이 교행l 돌아와， 통진에서 증미를 상환하는 폐단에 

대해역설하다 

인조 22권， 8년11630 경 오/영 숭정(평，~m 3년16윌 4일 임자 2번째기사 

그 전에 호조참판 이경직(추;검밍이 교통(잉iI~)에서 돌아와， 풍진(젠때)에서 증미 

(tJs米)른 상환하는 폐단에 대해 역설하였는데， 이때에 이글러 현감 박우서~(자m월) 

이 다시 상소하여 감해 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그 소를 호조에 내렸는더1， 호조가 

원래의 수량인 6백 석 중에서 반을 감해 주기글 청하니 , 상이 따랐다 

[영인온l3~잭 382연 〔분듀l'재정 전서U田’ftl!"정론-간앙(갚S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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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화부사이시백이 승전진에 창고를설치해 곡물운송을편리하게 할것 

을건의하다 

인조 24권， 9년 (1631 신미/염 숭정(중r잉14년11윌 25일 기해 1번째기사 

강화부사 이시백(李時白)이 지계하기를， “본부는 창고에 짱아둔 곡식이 거의 4 

만 석이나 되므로 빌려주거나 받이플일 때연 백성들이 너무 고역을 겪습니다 처 

음에 풍진(댐피)과 김폭(원띠) 두 고을의 백성플로 하여긍 봉어1 내주고 가을에 받 

아들이게 하였으나 투 고을에서는 또 자가들만 고역을 치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숭천진(용天많)가어] 창고플 하나 더 섣치한 뒤 풍덕(뿔’훨과 교하(xFiJ)의 백성으 

로 하여금 통신과 김포의 두 고을과 더불어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일을 같이 하도 

콕 했으면 합니다”하였는데， 요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하니， 상 

이따랐다 

〔영인옴]34젝 412면 [븐류]‘정론 정론(많응11댐정 지빙행정(ldlJJ行얹lI'재정-장고(용닮) 

35)경기도의 강화 · 표동 · 통진 등 10읍에 우빅이 내려다 
인조 25권 9던 (1631 신미/영 숭정(중，j1!14년19월 23일 갑오 1번!새기사 

경기도의 강화 - 교동(검1삐) 흥진(通ì~) 김포(金뼈1 ' 교하(交河) 부평(좁'1'-)' 

앙전(찌iiiì ‘ 얀찬 · 긍찬(t';Ji l) 양지h영료，') 등 10읍악} 우박이 크제 내렀다 

〔영인본]34잭 443면 [은븐ff.)‘과학 전71(天공j 

36)경릉과장릉이 있는김포를군으로승격시키다 

인조 26권， 10년(1632 임선/영 숭정(잊게명15던15월 8일 을시 1번째기사 

감포(:iÍt;씨)를 군(웹)으로 승격시컸다. 성종 2년 고양현(닙陽빙시에 정릉(없짧과 

창등(읍[쩍의 두 능이 있기 떼문에 군으로 승격시겼었으므록 검포도 이 전례를 따 

른깃이다 

[영인본]34잭 484연 [분류]'행짐 지빙힘질(1"方11';;::잉!'강실←종사()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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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현부가 의석을 잘못한국장도감관원과술마신 배종 신하를 탄핵하다 

인조 27권， 10년(1632 임선/영 숭성(렇펴1 5년110윌 11 일 응해 1빔쩌기사 

션부가 아뢰기를， ‘?우주(닷Ð를 혼전(i)Ì，않으로 성-안암 매에 소여('1、떼)가 문지 

방과 맞지 아니하여 궁위령이 손으로 받틀고 틀어갔승니다- 의식음 미리 연습한 

매에 어떻게 하였기에 높낮이를 헤아려보지도 않고 이렇게 싣수함에 이르렀단 말 

입니까 그 게으금고 소흘합이 대단합니다 

국장 토감 토청 벚 해당 낭정과 승전색을 모투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연속 아 

뢰었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산([，][111이 아직 완묘되지 앉았고 

선침 ((ψ寢)이 장자 닫히게 되였으니， 무릇 선민(i:! R)에게 있어서 모두 부모를 여 

원 듯한 슬픔이 절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종([힘@한 신하들이 숨음 션것 마시고 흠백 취하여 폭은 도감(都많)의 

임무릎 살피지 않기토 하고， 흑-은 술주정응 하여 재신(;fl;ê)을 욕하기도 하며， 휴 

은 술에 취해서 부축하여 말에 오른 자도 있고， 흑은 슬윤 마련하여 함께 취한 자 

도 있어， 예어1 어긋나고 위의가 상실되어도 진혀 단속하지 않아 보고 듣4능 사람틀 

이 깜짝놀라물의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정컨대 부사직(副司互) 이행원(켠行넓〕‘ 통진현감(꾀i 1tj~Æ댐 정백형(옛~Eí'?)， 금 

양우1(，~Pl짜1) 박미， 부평부새꼽平府f잉 한획일(랩i'r-)윤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뭇하도꼭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f “모두 우신 추고부디 하라 ”하였다 

〔영인본]34척 501먼 【분류]'정롤-간장(판l투 1/'인λ뉴임얻IH!è)/'.사업 탄핵(원았:)!'왕시-으 씌↑ilr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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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강화도 유수 이시백이 회장팬11게 욕을 먹은 것을 이유로 식할 관직을 

청하다 

、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영 숭정(쫓I~~) 5년) 10월 12일 영자 3번짜기사 

강화부 유수 이시백(주IRfS)이 상소하기를， “신이 회장관(짤쫓흠)으로서 모시고 

산릉(山M딩에 가다가 마침 통진현감(낸i좋째밤) 정백헝(鄭百'l')을 만났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앉은 죄썩 중에서 선을 욕하고 심지이는 어버이의 잘못까지 거론하 

여 차"1 틀을 수가 없었슴니다 사암의 말이 얻신상에만 그지면 도리에 거스릎 인 

이 닥지더라도 진실로 따땅히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불초함3로 연 

유하여 욕이 늙은 아버지에게까지 미쳤으니， 어찌 모욕을 참고서 침묵한 수 있겠 

습니까 상가 원하건대 성영(익u明)께서는 빨리 명하여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하 

소서하니， 답하기를， ‘강소를 살펴보고 다 얄았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책을 

살피도록 하랴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정백형의 일은 지극히 놀라우니 먼저 

파직하고 뛰어] 추고하라 ”하였다 

【영인온]34책 501언 〔분류】‘인Áf-잉연(任免)/'시법-탄핵(상찌IlI'엉정 지방멍정(뺑方行政)/'왕설→ 

의식(11;式) 

39)김포현 사험이 2남 1녀를낳자쌀을히λ}하다 

인~ 2ìi:!, ÎÜ넌UU ，J L 임인/영 승장(몇과암 5년) 10월 30임 강2. 2번째기사 

김포현(金i태*~) 사람으로 한 번 분만에 2남 1녀릅 낳은 이가 있자， 장이 본도 

(本한)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쌀을 하샤하도록 하였다. 

〔잉인본]34잭 504얻 [블류1’왕싣 A딩('양~)r호구→호구(p口) 

4이경기의 강화부와통진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잉조 28권， 11년(1633 계유/잉 숨정(원T예 6년)9윌 15일 갑진 2번째기사 

;생기의 강화부(iT헬府)와 통진현(通律~)에 지진이 말생하였다 

【영인은]34잭 533연 【븐류】*과학-지학(1센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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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정원이 이진행의 말로 신주에 비복이 올라탄일이 없음을 아뢰다 

인초 35권， 15년(1637 정축/영 숭정(것;JlI 10년 I 12윌 14일 무신 2번째기시 

정원이 대간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대죄하니， 답하기를， “대죄하지 말랴. 또 

。l 임은 조사하기가 어련지 않으니， 곧 그때에 시위한 관원윤 불러 누구의 종이 

어느 곳부터 다고 왔는지， 정상을 상세히 묻어서 아"1랴하였븐데， 정원이 아뢰 

기륜， “종묘봉샤(순띠깎한) 지봉수(펴꺼낼)가 처읍부터 끝까지 시위하였으나 바야 

흐로 영남(생南)에 였으므로， 곧 사직간봉(피터당$$수) 이진행(추긴行)을 불러서 풀었 

더니 ‘정월 29인에 지봉수와 함께 윤방(尹행)융 따라 묘사의 신주틀 받을고 강도 

를 떠났는데 다 걸어 갔￡드로 이날 겨우 갑곳(머범)에 이르러 머툴러 자고， 그 

이튿날에 통진띠많)에 이르니 청인이 다섯 필의 말을 주므모 드디어 세 벌어1는 묘 

사의 신주블 모시고 한 얻어1는 짐음 섣고 돋아왔습니다 전일(天日)이 위애 계신데 

어찌 종。l 걸터앉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삼전토(二田빼에 。|흐려 신주블 설은 만에다 양식을 다 심으려 하였으나， 조문 

수빠i文감)가 보고서 말렸습니다 걸터앉아 갔다는 맡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모 

르겠으나， 이것은 설로 전혀 그펠 리가 없슴니다 증죄를 받더라도 어찌 감히 조 

금이라도 숨결 수 있겠습니까 ’ 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인본J34잭 712연 【분류】*인A 뉴관리(몰쩔)/'왕실←증시1"，(1)1‘사업→치안(;~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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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예조가장릉의 지방목때에 대해 계하다 

~ 인조 38권 17년(1639 기도U엉 숭정(뭘떼 12년) 3윌 30일 정해 4번째기사 

예조까 아뢰기를， “장등삼봉(출뼈/쓰후)이 능 위 흔유석댐退石) 사이에서 목패(木 

R엉)를 얻어 본조에 봉해 양내왔는더1， 이는 익명서(띔名판)입니다 마땅히 버려두고 

묻지 않아야 하나， 능 위의 변고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증대하묘록 곧 열。1-"'-았 

더니， 옥패에 지방(l.J\j%) 하나늘 불이고서 모두 낌포군쉬金I펴따)가 백성을 학대 

한 정상은 쓰고 다른 맏은 없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토주(十고)플 

보함하기 위하여 놓 위애서 띤윤 만틀어낸 것이니 너욱 통분스럽고 놀람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 하니， 얀았다고 답하였다 

우승지 허계(감평)가 아뢰가를， “익영사들 서록 전하지 옷하게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l 장릉의 지방북패(lJ\햄木R후)를 참봉이 해조에 봉해 보낸 것 

은 이미 극혀 부당한네， 해조가 'E 본원(本pτ)에 을린 것은 빔례에 어긋남니다 그 

러므로 신이 감히 입계하지 못합니다 해조에 도로 보내어 태워버리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 하니， 상。l '다랐다 
[영인온135책 54언 〔분류l'왕실{응사(;F，HW사업 치안(;응安) 

43)7f들해1 대해 조처하도록우의정 강석기가아뢰다 

‘ 인즈 ~1권， 18넌(16dO 경진/영 숭정(연펴I 13\-1) 8점 16임 블축 1번l떼기사 

우의정 강석기가 아뢰가를， “신이 능묘를 봉심，，~ 길에 양천탬)1 1) 김포(金 

때) 부펑(富平) 금천(션川) 등 너l 고을의 지정을 거쳐오연서 서리가 내려 곡식。| 

피해를 입은 참상을 보고 매우 가영응 생각이 들었슴니다 늦게 심은 곡식은 비가 

온 뒤에 비로소 소생했으나， 이삭이 패기만 하고 결설응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딸 

라 버렸으니， 앞으로의 농사 작황은 이미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해조로 하여급 

특별"1 변통， 조저하여 백성들이 굶어죽거나 떠돌아다니게 되는 걱정이 없게 하도 

록 하소서 ”하니 , 상이 받<>)-들었다 

〔잉잉온135잭 97얻【은류r과럭-전기(夫îc)/'농?l-농작(짚야)/'구갈야，)Jl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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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비국이 강도의 쌀 3백 석으로 부평 등의 끊주린 백성블 구제할 것블 청 

하다 

인조 47권.24년(1646 영숨/칭 순치(!댐〉음) 3년) 3월 18일 틀축 2번째기사 

비국이 강도(江댐이의 딸 3백 석으로 부펑(감平) ‘ 양진(씨)1 1) 김포(金idìl 흥진 

(페i1n ‘ 교하(交끼) ‘ 인천(仁川) 등 고을의 굶주연 백성에게 나누어 구제한 것응 정 

하나，따랐다 

[영인온135잭 268연 〔분류J'구흡{It↑ò) 

45)경기의 부평 · 얀산에 해일이， 양주 · 이천 일대에 우벅이 내리다 

、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청 순치(['f읍) 4년) 8윌 11일 기묘 1 번째기사 

7원 2일어| 경기의 부평(피平) 안산(安山). 김포(金;써) 등 여러 고을어l 해잎이 

일어났고. 7월 27일에는 경기의 양주w;州) 이전(제川) 여주(땐써) 양근(떠 

•PJ 지펑(많꾸) 릉 여러 고을에 우박이 많이 내렸다， 

【영잉본135책 307연 [분류y과학t-전기1 li.J:0!‘과한 지펙(안끼) 

46)홍처윤 • 이형익 • 이석룡에게 관직을제수하다 

、인조 49권. 26년(1648 부자/정 슨치때녕) 5년)1월 6일 임인 2번째기시 

홍처윤(ì共!&尹)을 정언으로 삼았다 이형익(춘짝益)을 검포군수(金i띠nll'，'f)로， 이 

석룡(주E했빙을 괴산군수(없山며守)로 삼도콕 득별히 명하였는데， 석룡은 곧 고변 

(깜쌀)한사람이다 

【영민본135잭 316연 [분류l'인시-임연(f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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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η경기의 김포 · 장단등에 우박이， 부평부에 벼릭이 쳐서 김류리는사람 

이죽다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칭 순치(jllìü台) 5년)4월 16일 경술 1번때기사 

경기의 김포(金}며) 장단(長}펴) 안성(安JJiX) 금전아잉 1 1) 양전(陽11 1)에 우박이 내 

렸다 부평부(좁平府)에는 우박이 내리고 크게 친둥이 졌는데， 그 고을 사란인 층 

의위(멸좌힘 김류(金l앓가 벼락맞아 축였다-

〔영인은]35찍 324연 [분류1’과획 천711天ξj 

48)경기의 기평 등고을에 큰비로 제빌}이 무너지고곡식이 손상되다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칭 순치11:0:，읍) 5년) 7월 9일 임신 1번쩌기사 

경기의 가평(1m平) ‘ 안산(安山) ‘ 음죽 떨竹). 고양(高陽) 김포(金뼈) 등의 고을에 

연일 큰비가 쏟아져 뱃물이 넘쳐 제방이 무너지고 곡식이 손상되었다 

[영잉온]35잭 327연 [둔부】‘과학 전기(天월) 

49)동부승지 이성신의 문사에 대한상소 

- 믿조 36권， 16년(1638 무인/영 숭정(똘뼈) 11 년) 1월 18일 밍오 1번째기사 

5이전 여조판서 조익의 탄핵을 변론한 병조판서 이시백의 상소문 

인조 37권， 16년(1638 부민/잉 숭정(멸;굉 11 넌) 12월 30일 무오 2번써기사 

51)인조대왕요지문[픔'X] 

52)인조대왕행장(行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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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효종설록 

1)비변사가통진현 송도어장의 본현 귀속， 가평 시장의 혁파를아뢰다 

효증 8권， 3년(1652 잉진/칭 순치IITI，김19넌11윌 16일 기축 1 먼때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릎， “경기 감사의 계문을 보건대， 통진현G퍼i:1'깨J의 송도(松묘) 

어장이 t횡술년부터 얀평대군o，W'p大君)의 짐에 소속되었기 메문에， 본현은 한 군 

데도 블고기블 잡을 곳이 없마 하니， 잔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본현에 도로 소속시키도록하소서. 

가평꾼(lJO끽햄)은 혐한 산곧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장(~영)으로 일걷어지는 

곳을 나누어 점유하여 성안(成종)한 곳이 네 군데나 됩니다 내수사에 소속된 곳이 

야 가벼이 의논한 수 없다 하다라도 여러 궁가(宮家)에서 입안(立몇)한 곳은 모두 

핵파하소서하니， 탑하71륜， “통진은 해변 마을얀데 고기잡윤 곳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열토당토 않은 말이니， 혁파하지 만라 가평익 시장도 갑자기 혁파하기 

어렵다 본군에 있는 김세룡(金뼈힘의 처의 시장은 도로 본문에 소속시키도록 하 

랴”하였다 

〔영잎븐]35잭 527언 〔분류]'왕f는L증친(*"~JI'동업 잉엽(4뿔1/’수산영 어엉(NW’^~정 상공 

(上i!')/，재정-국용(댐ml 

2)경기감사이시매 • 김포군수심관등에게 물건을 내려주고치하하다 

효증 15권， 6년(1655 를미/성 순치(댐/읍112년19윌 28일 기유 2번째기시 

경기감사 이시매에게 호피를 칭}사하고， 김포군수 심관CiìlJ1J파 능참봉 투 사람에 

거| 활과 화잘을 하사하라고 영하였다 

[염인본]3E잭 30연 [문류1‘왕섣 행칩(行흔I/'앙실 시긍(~.s: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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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종실록 

D집의 목검선과장형 윤비경이 통진에 신설한 해량을 궁노가 불법으로 차 

지하고첨탈하여 백성들에게 해가많다고아뢰다 

t 헌증 3권， 1년(1660 경자/정 순치11m;음) 17년) 12월 26일 정미 1번째기사 

집의 목겹선(陸薦폼)과 장령 윤비경(尹채~m이 아뢰기른， “통잔G한후)에 신설한 

해량(땅깡) 2개소는 수진궁(폼進宮)이 해조로부터 절수(깎꽂)받은 인이 없는데， 궁 

노가 또 불법으로 차지하고 빗대로 침탈하여 백생들에께 해가 많습니다 해조에서 

복계(覆않) 한 대로 속히 새로 섣치한 해량을 혁파하고 폐단을 일우칸 궁노둡 법에 

따라다스라소서， 

신들이 듣으니， 여라 궁가와 각 아문의 선적은 4척을 규정 숫자로 하여 이 。l상 

은 증가시거지 못핸 것으로 껴1하하여 이미 진교가 있었는데， 대수사에서 여러 

달 덮어 두고 즉시 공조에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컨대 내수사 관원은 파직시 

키고 선척 수는 전일의 전교에 따라 정한 숫자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모두 푼허하지 않고 해량에 대한 일은 득명으로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헌부가 또 “황해 명사 이인해주仁홍)가 군사들 뽑아 슛을 구우면서 수링똥 부족 

하게 운반해 오는 자에게 정포(正布)를 정수해 사람틀의 말이 자자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라고 논계하니， 상이 저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오래 지나서야 

따랐다. 

〔영인은]36책 288연 〔븐류]’군"1-군역(윷i9:}/"정독-간;g(;，t딩I1’인시)임연(任"%11'사업 단핵(5;' 

t끼l'왕실←증진(s:'J:ID/*재점 상공(上f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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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조가 통진의 해햄 대해 조"}한 λ}실을 아뢰니 통진현감 이숙을 파출 

하라고명하다 

런증 4권， 2년11661 선축/칭 순치li ]í;~) 18년) 1 원 20일 경오 1번!새기사 

호조가 풍진CM셔’)의 해량(!Iï않)에 대해 조사한 사설윤 첨부하여 아뢰니 상이 해 

조에 명하여 거짓으로 호소한 궁노픔 다스리라 하고， 또 통진현감 이숙플 피단하 

라고명하였다 

정원이 아되기플， “이숙은 일을 경솔히 처리한 잘못은 있으나 궁노가 이미 죠l릎 

받고 있는데 이숙이 또 궁노익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직된다연 처치 

를 증도에 맞게 한다는 도리에 윤만스러운 점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 상이 당하 

기블，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인데 어찌 블만족한 점이 였겠는가 “하였다. 

〔영인본l36쩍 290잉 [문류r사업-재땐gt~IJ)/‘사업-탄쩍(ζ~it)r인시-임먼(任명)1'신둔 전잉(얀人) 

조선앙죠실록어 서 갖은 김포이야기 1267 



3국가의 미곡빌매 등에 대해 의논하다 

L 현중 4권， 2년(1661 신축/칭 순치(11Jl:음) 18년)1월 23일 계유 1번쩌기사 

상이 흥정당에서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듬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 

를. “정중의 서민들은 지금 한창 식량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마곡을 발 

매(發휠)하여 진흘히는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매우 아픔다운 정사엽니다 다만 값 

이 혈하고 미곡이 많아서 다투는 자들이 많아 도라어 변잡하게 뀔려드는 폐단이 

있고， 시곧 사람들은 국가에서 미픽(을 반매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쌀을 싣고 도성 

에 늪어오지 않아 백성들이 도리어 그 이익을 잃고 있습니다 

。l에 뭇 의논이 모두들 망분간 발매듭 중지하고 다시 자세히 헤아려서 온당한 

방책을 강구한 뒤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 고 합니다 폐니 , 상이 아르기 

를， “이미 발매한 미곡이 몇 석이나 되는가?"하자， 대화가 아뢰가플， ‘매일 1백석 

씩 방슬하나 요늪로 8백석이 됩니다 ”하고， 호조판서 허적은 아뢰기틀， “서울의 

시장에는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정지한다면 핀의에 따라 연 

통하는 즈음에 필시 5 , 6일은 소요될 것이니 그 동안에 먹을 식량을 백성틀이 어 

디로부터 얻겠습니까 ”하나， 장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플， “그렇다면 딸 시장에서 말매할 쌀을 대출받아 사사로이 화매 

(和賣)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병￡판서 홍영하가 아뢰기들， “호조록 

하여금 이 일을 전답하여 처리하게 한다연 반드시 잘 조처할 수 있을 것임니다 ” 

하고， 우의정 원투표가 아뢰가를，“호주판서는 병이 잉어 심선이 피모한더1 어찌 또 

이 일을 책임지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혜정과 비국의 냥관 5 , 6원에게 분정(分 

定)하여 각각 1개소씩 맏아서 단속하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하고， 정태화가 아 

뢰기를， “오부(Ji1'iBJ에 각각 5백석씩 나누어 별도로 5개소들 설지하고 5일 간격 

으록 돌아가며 발매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조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5인마다 한 차례씌 반매하는 번 역시 붙편합니다 경중의 기민들은 하루하루 매 

매하역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5열 동안을 견디겠습니까. 날마다 5부에서 한 

장소씩 설치하여 발애핸 것이 떤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어영청미(뼈끊없i:) 2 

백석을 시중에 나누어 주어 복설(復짧 문제를 강구，，]'는 동안 λ씨로 매매하게 하 

였다. 

조복양뻐復陽)과 유계(벼행가 홍명하의 자자 중에 ‘듬을 타서 이익을 꾀했다 ’ 

는 말이 있다고 하여 잇단아 소를 올려 사면을 청하니， 상이 유계와 조복양에게 

2681 김포싣그 



。l것윤 개의하지 말고 협심하여 국사를 의논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정억(李짧fQ) 

이 전겨1剛침)를 거틈 아뢰어， 등진현감(책패%닮) 이숙윤 특별히 파직시 "1라고 한 

I영읍 다시 거툴 것윤 청하니， 상이 당하기륜， “그대의 맏이 이려하니 아숙은 파직 

시커지 말고 추고만 승}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지펑 정중휘(郞ili:1*~가 연계(많껍)하여 군기 침정이 강옷지1조릅 강득했다고 해서 

자급을 올려 주기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니 새로 내런 영을 도로 거둘 것을 청 

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염인온]36잭 29C 밍[문뮤]'왕응L국왕{댄王I/'구흉IH↑1lJ/’재정 칭고(용r，I/'정콘 간장(풍풍I/'신 

둔{전?!(~5%A)1*사법 탄핵I~댐상i1/'인시)임먼({조똥1/젠시-관리(원웹/‘군A뉴전쟁(앉은i'l 

초신왕조실록에서 잦은 깅혼이야기 1269 



4)김포의 유학 이익현 등이 기아에 관한 일로상소하여 죽음을구제해 줄것 

을청하다 

헌증 4권， 2년11661 신축/칭 순치(I.J!;응) 18년)4월 24일 계묘 3번째기사 

김포(金빼)에 거주6나는 유회hjJ]댐) 이익현(주삶J) 등이 기야(예.，00에 관한 일로 

상소하여 즉음울 구지]해 중 깃을 정하였는더1.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이 사합들의 소가 본래 죽음을 구해보려는 나머지 다른 것을 돌아필 여유가 없 

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라에 제통이 없어지면 다스힐 수가 없게 되는 범 

이다 수령이 액성의 션태틀 파악하여 도신(됩멈) 에게 보고하고 이에 도신이 개문 

하는 것이 원래의 지1려](웹께 이다 그런데 지끔 그만 이처럼 뛰어넘어 호소하다 

니， 매우 일이 부당하다. 그려고 정원이 봉입(j4;入)한 것도 매우 타당지 못하다 

상소는 도로 내주고， 이 뒤로는 정원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토폭 하랴 

〔영인핀]36석 296언 [븐듀〕‘정온「정롤(당E깐I/'구::i l)zrw 

외집의 오투인등이 서원현감정기풍과동진 현감 이익을논핵하다 

헌좁 5권， 3년11662 임인/침 강희IE뿔~) 1 년) 6윌 24일 을축 1번째기사 

집의 오무인(용斗피) 등。l 논핵디h껴)하기를， “서원현감(四써縣짧) 징기풍(형”基 

잎〕은 노삭하여 극지 ûE~j!센에 직항하지 않고， 통진현갚띤폐짜똥) 0\익(주t찌)은 경 

악에 출입하던 신하로서 무단혀 외방에 보입(補(1)되었으니 정사(政 휴)의 처l려]얘뽑 

(ýlJ)에 어긋나는 점이 었습니다 모두 제차시키소서하고. 이어 정판(政官)을 추고 

할 것을 청하니 , 따랐다. 

[영인본136색 338연 【분듀1‘정론 간생1，흥감)/'잉사-임언11王효1/'시업 단학(랩t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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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묘종사， 선선 포상， 언론， 경연 재개 등에 관한진사 이영원의 상소 

헌증 6권.3년(1662 임믿/청 강희IJJmm 1년) 11월 2일 임신 6번써기사 

경기 깅포(金패)에 사는 진사 이영원(주잦π)이 상소하여‘ 이이(상대와 성흔때 

ìilD 두 신δF를 문묘(文댐)에 u뺨(~ê후)할 것과， 승시열(宋B담!!)과 송준걸(치갖吉) 

두 신하가 살고 있는 곳에 각각 몇 칸의 정사(쉐안)를 짓게하여 종유(짧때하는 선 

비듬이 학엽올 연마히는 곳으로 삼거l 한 것과， 관원윤 보니1 김상용(1tri.溶). 홍명 

구(싹암깜) 정온(뺑짧 김상헌(뺀\j힌) 이상길(주尙좀) 이λl 직(주時없 심현 

등에게 사게〔陽쟁)하고 그 후손틀을 석용(짧m)함으로써 충혼(뿐행)을 위로한 것과. 

여섯 신하의 무덤에 봉식(rt!제하고 더러 뇌제릅 지낼 것과， 서필원({;í'?ι낸〕과 이 

지익(주之펴) 등 감연지사(敢즙之士)의 기상을 견!투아 줄 것과， 날르 경연을 열고 

진혀 유신이염뽀)을 접하며 정심O[.t.)으모 근본을 삼윤 것을 정하니， 상。l 답하였 

다 “그대의 진언Gili言)을 내가 아릎답게 여긴다 ‘’ 

【영인온】36잭 352면 〔문류]'왕실 정연(염표lI'정온 정론(1)I:l~1I'사상 유꽉(품생11'교육 인문쿄 

육(人文랬릅11'인시)관리(흔1'1'1 

조선일조실록어서 잦은 깅"，01이'1/27' 



η경기 균전사의 보고에 따라 양전에 불성실한수령들을 처벌하다 

현증 6권 4년(1663 계묘/성 강희(薦，) 2년) 2월 22일 신유 2번써기사 

겸기좌도 균건사-()면앓左입펴rnf.æJ 민정중(問鼎파)이 매우 심하게 직무를 수행하 

지 옷한 수렁으모 금전현감(쩌)11縣짧) 유익삼(째益三) ‘ 광주부윤0，융州찌尹) 김수흥 

(金꿇멧) 용인현령(~tJ돼#'%) 유닥연(聊 l변씨 진위현링(따關í0\-) . 과천헌감(멧 11 

싸짧 심억(ì섬원 및 양근(f15根) 겸임 지평현감(뼈平縣덮) 이인석(주仁댐) 등 6읍 

(뭔의 수령을 축계 (rJ;ö)하고‘ 우로 균전사 검사진(<?-ft'ñ!.\û은 영극욕사(↑lMHtHÐ 

정박 헛야월 장단부사(frì밤府써 이시정(주~;yt싶) 및 부핑(피平)과 등진(빠냄)의 수 

령을 초겨1하였는데， 상이 열렀다 “양근 과천 · 양주 3읍의 수령을 잡아들여 죄 

상을 신문하라 금전 광주 용인 장단 등 4읍의 수령은 본칭(木廳에 잡아들여 

경중에 따라 견장(決양)한 뒤 정직하게 조사 엽무를 행하게 하라 수원 진위의 수 

령은 우선 추고하랴 ”사신은 논한다 

양전(울出)하는 폭적은 민역(R‘5()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긍 원 

두표(;1:.斗↑4)가 등수(쏠劇를 너무 느슨하게 매겨 걸부(쇄칩)가 많아 줄어들고 있마 

고 진달하여 등수의 다과(多흉j에 따라 수령의 수행능력 여부를 결정잣도록 하였 

다 이에 수령된 자들이 명령대로 수행하여 죄벌을 연해보려는 일에만 급급한 나 

머지 토품(上品)이 어떠한지는 묻지도 앓고 요로지 등수를 올려 겸부를 많이 늘리 

논 것만 일삼고 있a니， 백성을 함정에 에뜨리는 일과 비슷하게 되지 않겠는가 

두표는 인만 열면 백성에제 재앙을 끼지는 일만 곧라서 맏，，~는데 , 사랑이 어쩌면 

이로콕 한결갇이 불얀(不仁)한 수 있단 말얀가‘ 그래서 경기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 

며 만하기들 “이 정승이 언제나 망하려는고 이 정숭이 "chlj야 우리가 살아날 것 

이다 고하였다 

【영인돈136잭 358염 [운류]’능업 앙선(품田11‘시멈 딘엑(꿇었)/'행정-지방행정(밴치行얹11’역 

A←뀐λ%ε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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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우도 암행 어사 여성제가복명하여 선정을한유호연 등를아뢰다 

런증 9권， 5던(1664 갑진/정 강획(1]몇)3년) 11윌 24일 신해 2번째기사 

경기우도 암행어사 여성제(呂띤쉐가 복명하였다 그 서겨1 가운데 수령으로서 잘 

다스런 이는 감포군수 유호연(째냄然)， 고양군수 검중일(金"!f\}!l) , 양전현령 윤게， 

마잔군수 허절(딘쩌， 인전 전 부사 이단상(주폐얘)01였다. 상이 허질은 가자하고 

유호연 감종일 윤게 이단상은모두 숙마즐 내리도록 명하였다 

[영인온J36잭 441연 [븐류]‘믿시)관레유3 잎)/'왕섣-사급(g~)i; )1‘행정 치빙텅정(1엉方行j!l) 

9)경기감사김수흥이 장계히여토포사를총괄지휘케할것을아뢰다 

헌즙 10권， 6년(1665 을사/침 깅희II，，!~) 4년) 2윌 2일 기미 6번째기시 

이때 경기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틀어 도적이 곳곳에서 열어났는데， 10여명이 

나 혹 7 , 8명씩 모여 슴어있으면서 재을과 곡식플 약단해 "1을 사람들이 모두들 

마음놓고 샅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 김수홍이 장계하기글， “본토의 토적에 대한 

걱정이 이와 같은데 로포시"며힘헤æJ가 치우친 곳에 처에 있어 형세상 금하여 처1포 

하기가어렵습니다 

수원(水패). 장단(;[딩밟). 양주(쩍州) 죽산(竹山). 파주(1체 111 동진(센젠) 남양 

(mr.g)과 갇은 곳의 고응원은 혹 방어사를 겸엄하거나 영장(핸7，)플 겸임합니다 

지금부터 정식을 만틀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요록 하여금 책i;!:f을 세워 모 

조리 제포하게 하되， 로포사가 총팔해 샅피면서 선칙하게 한다면， 일이 착싣해질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회겨1하기를장겨l대로 시 

행하되， 감사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영인본J3E잭 45C연 【분류J'시법 치암(잉갈) 

초선영조싱록에서 잦은 김포이야기 1273 



1이강화의 세 진을옮기고육군을 나누어 주다 

현줄 11 권， 7던(1666 명오 /칭 강희(ffi~") 5년) 2월 7일 무오 4번써기사 

강화(i_L후)의 덕포진(j펀써1앓을 통진띠댄)으로， 철꽂진熾뽑장깅을 풍덕(발샘:)2-

로， 정포진(井에웹)을 교동(홈↑떠)으로 옮기고， 가까운 고을의 육군(않파) 3백 15 

인을 세 진6퍼에 나누어 주었다 

[영인온13E잭 497얻 [둔류]’군Af-관방(텅w 

11)동진현의 사비 사옥이 세 쌍둥이 딸을낳다 

현증 13권， 8년(1667 정미/정 강희(f:!t탱) 6년) 3윌 10일 갑신 5번써기사 

동진현(폐대Ji!V의 사"](私생) 사옥(四玉)이 한 매에 서]쌍둥이 딴을 낳았다 두 딸 

은 각각 얼굳과 팔다리가 있었지만 두 배가 합쳐져서 하냐였는데 곧바로 다 죽었 

다 

[영잉븐]3E잭 547잉 [둔류]‘의약 의학(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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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안흥의 창고섣치， 서충링의 역， 구문치의 자급 개정 등을의논하다 

현증 16권.10딘11669 기유/정 강희(대원18년11월 10일 겁진 1번깨기사 

상이 양섭함에 나아가 제신윤음 소대하고 (심정)을 강하였다 장음 마치자 죠냉 

허직이 안흥(잦끼)에 창고릅 선지하는 데 대한 새 가지 플편한 점응 지적하연서 아 

팩기를， “창고듭 실치한 후에 부서지는 배가 더욱 많아겔까 걱정임니다‘”하니， 상 

이 그 이유름 판었다. 허직。| 아뢰기흔 ‘각 해에 부서진 배글 상고히1 보면 봉상 

강이ι」느江)에서 부서지는 수가 많았지 안흥에서 부서진 수는 작었승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비1을 일찍 띄우지 않아 겸강(Ji\iI)에 판 매 쯤에는 매빈 

장마플 만나는데 에l를 저l어하지 못해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만약 새 장고에 봉남 

해 두었다가 다시 옳겨 실어 온다면， 반드시 절기가 늦어져 경강에시 부서지는 경 

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검장강은 풍진Gilli1')에 였다. 

갱강은 봉장강응 가리건다 ] 영판과 영상에게 자문하소서，녕}자， 시열이 아뢰기 

를， “신이 정태화에게 을으니 안 완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다시 민정증에 

게 포구듣 고1언 펀21한가에 대해 윤고는 주저하여 결정하지 뭇하였다 시얀이 아 

뢰기를， ι두 가지의 가부를 결정하는 동안에 인영만 메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하 

니， 상이 이르기를， “열넌 동안 시험삼아 그 이해와 득실응 살펴보되， 전저란 배 

가 부서지연 포구를 파도꽉 하라 ’‘하였다 〈본문중략〉 

[영인온l3E 책 607면 〔문류l'인사-임연(댄'ÆII'사연 딘댄(낌MI!'호구 호적μ'''11‘강섣 경연(암 

wl'저정 칭.:il(D0lr끄등 수문Cι걷11‘신둔 전인매i人) 

13)김포유쟁 이만훈이 조헌의 서원 액호를 청하다 

헌증 16권.10딘11669 기유/청 강희1m젠) 8딘13원 IO~김 껴[묘 g번째기사 

낌포(싫ilì)유갱 이만순(李따갑) 등이 상소하여， 문열공(X씌公) 조헌뼈원j의 서 

원 액호(판院행페잉를 정하니， 상이 해조어1 내렸는데， 후에 송준길익 말로 인하여 

액호블하사하였다 

〔영인온l3E잭 620연 〔문류]‘정돈 정돈(!~엽1/'시싱 유작(1끽칭11‘교육→인문쿄입() 文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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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송준길이 길재 김종직 • 제갈무후의 사우에 사액을청하다 

현증 16권， 10년(1669 기유/정 강희(많RRI 8년13월 11일 겁진 2번쩌기사 

←승준길이 인동(仁[해의 길지]C건범l ， 밀양(密없)의 김종직(金宗따1 ， 감포(金i벼)의 

저]갈무후(諸홉武f치의 사우(꾀手)의 일을 진달하고 모두 사액쨌쩌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았다 민시증(閔환j]1)o] 남양 현감으로 있옹 때 사우를 창건하고 제갈 무후 

와 호문정공(胡文定公)을 합께 배향하였￡니 , 대제로 주자(米子)가 외룡강(띠館마]) 

에 사우를 세운 뜻을 취한 것이다 

부사 윤계(j'0ï9가 정죽년의 난랴에 사절하였마고 "H향하여 사액을 정하였3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인둥과 밀양 역시 일찍이 사액을 청하였으나 얻지 못 

하였는데， 이매 일처1록 시행하였다 

【영안본]36잭 620언 [분류r시상 유획(낌당'1/’교육→인문교육{人文뤘윈) 

15)경기 통진에 지진이 일어나다 

‘ 헌증 18권， 11 년(1670 경술/정 강희(ß했러 9년) 윤2월 28일 을묘 4번쩌기사 

경기 풍진(앨ì;ftl에서 이탈 23일에 지진이 었었다 

[영인온】3E쩍 662언 〔둔류】i괴학 지힘(ttf;텃) 

16)진흘질한수령을상주다 

( 헌종 19권， 12년(1671 신해/성 강희(않~~I 10년16월 17일 벙신 3번쩌기사 

정기감사 오정위(웠웹파)가 도내에서 진흉을 잘한 수령을 보고하였는데， 응죽현 

감 이영빈(주il~W)에게는 숙마줬J면)를， 포전현갑 이형식(주끓!t1î)에게는 표리(호흉) 

즐 하사하고 김￡군수 강욱(i'펙에게는 준식(뾰뼈을 저]수하였다. 그런데 강육은 

이미 준직을 거쳤으므로 별도로 상을 주였으면 하겠다고 허적이 아뢰니‘ 상이 가 

자하라고영하였다 

【영인본]36잭 699연 [분류]'구릎("Jt)!ill)/’왕실 A딩("~lk)1'인사-관리쯤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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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끼대사간 이숙등이 김포의 살인사건에 대해 아뢰다 

현증 21권， 14년(1673 계축/청 강희(탱~m 12년)8월 14일 신해 2번)새기사 

대사간 이숙， 샤간 윤형성(尹쩌뭔)， 헌납 어진익(!!줬끽)이 아뢰기륜， “김포사광 

허정(，'p)iÐ이 반노muoo에게 혜를 당하여 거의 죽었다가 소생되었고， 온 집안 식 

구가 거의 다 피살되었습니다 포도대장 유핵연(때깨함었)이 비밀리 정읍현(jft덴써 

에 공문을 보내어 반노(쨌뼈를 잡아서 전주에 움겨 가두었는데， 대략 이미 죄상을 

자백하자 정읍향소(1f련’야마) 유진형(柳없'7) 등이 현l~;\)을 핵파i5~는 페단이 있을 

까 두려워 영해상下)에 뇌을을 주었습니다 그라므로 그 욕사플 느긋이 해서 반노 

의 무리가 탈옥하여 탈아나 5인이 도망하였는데 겨우 3얀이 장혔슴니다. 마땅히 

진작 계문하여 법대로 시행해야 했었는데 그때 감사가 도로 온현에 가두게 하였 

고， 진형 등이 공주ιi씨) 사람응 시켜 반노의 본래 주인이라고 자칭하여 송사의 

단서를 야기하고 세원을 끌며 결단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마 듣는 자들이 놀라며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해도(該벼로 하여금 반노를 키잘하여 잡아서 형률에 의해 처단하사고， 진행 빛 

형 리 1 요졸을 잡아 경옥(챔해에 송치하여 각별헤 엄형음 하시고 그때의 감사도 

파직하소서하니， 상이 따렸다 그러나 감사의 파칙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다. 

삼가 살피건디1， 허정。l 나그네로 떠돌연시 타얀익 종을 협박하여 자기의 종이랴 

고 하였으니， 죽인 지는 참으로 죽여야 하지만 그가 확를 만난 것은 괴이하게 여 

길 것이못완다 

유혁연이 망령되게 일을 얄지도 못하면서 서둘러， 중이 주인을 시해한 것으로 

다스려서 대게(판양)가 격반하게 만른고 마침내 강상의 옥사를 만뜯 어 현을 혁파 

하기어 이르렸다 이숙처럼 어리석고 무석한 사람에 았어서는 전심로 나무랄 것도 

없지만 유혁연의 처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영인본】37잭 44영 〔분류]'사업 치묘ι{J9:)!*사법 딘핵(전섰)/'윤리 강싱(떠영)/씬분-천인얘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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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종개수설록 

1)집의 목겹선 등이 동진에 신설한해량의 일로아뢰다 

현개 4권， 1 년11660 검자 /성 순치IJli'E음) 17년) 12월 26일 정미 1 번째기사 

집의 목검선li쉽R폼) 등이 아뢰기플， “동진(삐혜)에 신섣한 해량(짧앓) 두 곳은 

당초 수진궁(둡進흠)이 해조에게 절수받은 일이 없음에도， 궁노(흡/jJ)가 불법으로 

점령하여 마음대포 침탈하며 백성른에게 큰 피해들 끼치고 있슴니다 해조의 복계 

(쩌껍)에 의거하여 신설한 해량을 속δl 파기하고 작펴l륜 한 궁노는 법에 의하여 추 

문하여 다스리도록 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전대， 각 아문의 궁가 소속 애을 4척으로 한정하고 이 밖에 더 

까질 수 없케 하도록 계하할 것을 이띠 전교하였으나， 내수사가 그것을 여러 당째 

덮어둔 채 롱조어l 얄리지른 않았습니다 내수사의 관원을 파직시키고 배는 종전 

전교의 정수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 ‘해 

량의 일은 이제 막 다시 초사토록 하였다. 어찌 꼭 그렇게 서둡러야만 되겠는가 

비 문제는 잔 처리하려 하였는데 아직 시행되지 앙고 있다 ”하였다. 

【영잉은】37잭 211연 〔운류l'농업-전지((8<)1/'신문(전인{~l:人I/'시업("l도Ir재정 상공(上얹11‘앙 

설←증찬(;;;，p)1‘앙실 A딩(，"염)/'교ε(수운(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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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조에서 동진해량11 대해 조사한 엘을7찌고복계하다 

헌재 5권 2년(1 661 신축/정 순치111]1;응) 18년) 1원 20일 경오 1번쩨기시 

호조에서 통진해량(젠센싼잊)에 대해 조사한 얀을 가지고 복계하였더니 , 상이 해 

조로 하여금 무소따핍떠한 궁노(흠ÞJj플 추지(1ft냄)하게 하고， 또 동진현감(섹il’% 

맘〕 이숙을 :oH족하도록 명하였다 정원이 아파기를， “이숙에게는 비꽉 정손하게 

얀을 처리하고 조섬성없이 말을 구사한 잔옷은 있지만， 그 본정을 추구하면 어찌 

다든 돗이 었겠습니까 전후의 사핵에서 조금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파출 

시카라는 명이 뜻밖에 나오니 , 처치i또 일읍 증도에 맞게 하는 방도에 부족함이 

있는 듯싶습니다 .’하니 , 상이 답하기를자리상 당연한 바에 무슨 부족합이 있겠 

는가하였다， 대개 고을 경겨1에는 민가의 해량이 많이 있었는데 이숙이 그것은 

긍하지 않고， 또 궁노를 꾸짖기를， “너희틀이 문란을 얻으키는 깃이 흔조(폼깨와 

다즙이 엉다 ”하였기 때문에 그랜 분부를 하였던 짓이다 

〔영인온】37책 215먼 [분류]‘수산업 어엄C원)/'사영 재판(짧'111’선완전인없시 

3김포유학이익현 등이 기아의 상황을상소하여 진솔하다 

1현재 5권 2년(1661 신측/칭 순치L댐엉) 18년) 4윌 24일 계묘 2번때기사 

깅폭(쩌벼) 유학(성]쩔) 이익현(李益업) 등이 기아(f생댐)의 상"Jμ응 상소하여 진술 

하고 죽음을 구제한 젓음 간청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이들의 상소는 

진실로 죽음을 구제하기에 급급한 디1서 나온 것이지만， 나라에 제풍이 없으니 나 

라가 제대록 될 수 없다 수령은 민정응 모아 도신(따모)에게 보고하고 도신은 이 

를 치계얘밴껄)하여 얄리는 것이 상폐이다 지금 이처럼 체계를 뛰어넘어 호소하였 

으니 일이 극히 부당하벼 , 정원이 이를 들인 것도 또한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이 

상소를도로내주라 ’ 

〔영인본J37잭 225면 [문류J'정른 정콘(앉펴I!'텅정→지잉덩정(벼方1T1J:!1‘구휴1，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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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원에 이익현의 상소에 도합}는 것으로하교하다 

현재 5권， 2년11661 신축/칠 순치이Ji;~1 18년14월 24일 계묘 4번째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마침에 이익현(李益당) 등의 상소 샤연을 보았더니， 

민생의 기곤(따因)이 이미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 마읍이 다는 듯하여 잠시도 

펀치 못하다 해조(該핀)로 하여금 상작해서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하라 당}였다 

그 날 정태화가 정대할 예에， 익현의 상소는 비록 매우 참윌하지만 끝내 구환히는 

일이 없으띤 성상의 제득한 인정(1그떼에 흠결이 있을까 두려우니 해조로 하여급 

참작하이 구제커l 합으로써 백성의 바람에 위로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상이 이런 

하교를하게 된것이다 

이때 수원(水찌 금진(션川) 낌포(金패) 등의 기민(WlRI들이 비국(따局)에 와서 

호소하여， 강도(江都1 ， 남한(南i횡에서 옮겨온 곡식을 받기를 원하였다 비국이 강 

도 · 남한 두 콧의 쌍 5천 석을 내어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 나누어 진흉케 하 

기를 청하였다 익현 등이 올라온 젓은 미처 나누어 진흉하기 션이기 때문에 호소 

가 내려가 받아 역게 하도록 청하였고， 상소한 80여 병에케 이울러 돌아갈 식량 

1두쇠을지급하였다 

〔영인온)37잭 225언 〔문류)'구륜(-HJιo 

되헌부가통진현갇이익을처1차하고정관을추고할것을아뢰다 

)헌개 7권， 3년11662 임인/설 강의(康탱11년16월 23일 갑자 5먼때기사 

헌부가 아뢰기듭， “동진현강G면떠돼藍) 이익(주1ll)은 경연어l 출입한 신하로서 외직 

어 전보해서는 안 됨니다‘ 제차하고 정관(政官)을 추고하소서 “하니 , 상이 따랐다 

[영인온)37척 278염 [분류]'민사(人종)/'사법(허;~) 

2801 검포실옥 



히사헌부가전적 권진한을본도가형추하토록청하다 

헌개 9권， 4년(1662 겨|요/침 강희(탱댐) 2년) 8월 13일 믹신 3번째기사 

전적 (~~$ff) 권진한(암낌1ft)이 대각의 계청에 의하여 추고듭 받게 되었는데， 3차 

에 걸쳐 야를 항거하였3므로 사헌부가 본도(本;떠로 하여금 형추하도록 할 갓음 

청하였다 상이 。|르기를， “추함(j따때을 거역했다 하여 조정 관리플 외지에서 헝 

추했던 전례가 있는가?"하나， 샤현부가 아파가를， “조정 관리로서 3차에 켈쳐 추 

함을 향거하면 서올에 었을 경우 직챙이없없을 환수하고 나와 추고틀 받게 하며 형 

추릎 아뢰어 청하고 나서 의금부로 이송하며， 외지에 았을 경우는 곧바로 형추한 

것을 계문(협閒)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볍전에 기꽉되어 있지 

는 않으나 그전부터 줄곧 써요딘 법규압니다 ”하였는데， 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 

다 

인진 매 대사헌 김수항이 구례가 그려하다고 아뢰였고， 영상 정태화도 아로l기 

를， “신이 인조조({:)따명대에서 통진현감(illii4'맨l\-꾀으로 있었을 때 신의 선상과는 

관계가 없는 추함이 있어 3차에 켈쳐 항거하였다니 헌부가 곧바로 본도모 하여금 

형추를하도록챙하였고상은특명으로 조융애mm을하게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그제서야 그런 것으로 여겼다 

[영인본J3잭 337언 [문류J'사업 단핵15영t!)lj‘사업 업체(;~~llIj’사업-쟁헝(行꺼) 

조선용조실측에서 찾은 강포01'이기 1281 



η조성보 • 이규령을 외직에 보임하고 비망기를 내려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다 

현깨 10권， 5년(1664 갑진/정 강희(폈이 3년) 4윌 18일 경술 1번쩌기시 

정태화(鄭太和)를 내의원 도제조로， 이원정(주元F때을 형조찬의록， 정지호U옛fy);r 

fu)플 형조잠판으로， 맹주서(꿇띨J;찌를 정언으로 삼았다 이때에 전조(싫햄)에서 

이규령(수추씹야을 정언에， 조성보따i맏냉찌)틀 지평에， 조원기Q힘4期)를 동진현감G려 

i윈댐뱀에 의및P하였는데， 싱에 그 의방음 쓰지 않고， 전 지평 이규령을 북청판관 

(jt좁 *'jg)에， 전 정언 조성보륜 이성현깎아IJI，때3효〕에 특떨히 제수하고는 당일 출 

발시켜 보내도옥 하였다. 또한 조원기@젝호期)를 지평으혹， 윤헝성(밤찌뿔)윤 정언 

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상이 바망기틀 내려가른， “근래 정사히는 모승을 보건대， 전관들이 λ싸로운 것 

을 따르는 것이 풍조들 이루고 있는데， 윤형성과 조성보의 일에서 더욱 사직인 당 

파만 BI호히는 각태를 블 수 있다. 전관들이 거리낌없。1 행동하고 멋대로 권세를 

쓰는 것이 요즈음보다 더 심한 때가 없어， 말하사니 한심스럽다 

당해 이조 당상과 냥청을 모두 우선 파직한 뒤 추고하라 ”하였다. 이때에 판서 

김수항(金품패， 참판 민정증(閔뛰패， 좌랑 이민서(주敏뼈가 정청(政願에서 엄한 

분부릎 받고 플러나갔다‘ 정원에서， 정사가 아직 끔나지 않았는데 이조에 당상이 

없다고 아뢰니 , 상이 대선에게 의논하여 판서른 지출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tg잉븐]37~ 377잉 [~븐류]'인ι」잉연(1fJ연"‘인사)관리[쏟12)/*사업 탄려(갚았) 

2821 깅포실록 



8)경기에 도적이 일어나수원 등빌써사나영장을 겸한수령에게 잡게 하다 

헌개 12권‘ 6년 (1665 을새정 강희(많熙)4년) 2원 2일 기미 6빈쩌기사 

이때 경가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튼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감사 김수홍 

이 장계하기플， “토표사가 치우진 곳에 처해 있어 형세상 금하여 체포하기가 어렵 

습니다 수원(水原) , 장단(J딩써) 양주(楊川) 죽산(竹山) 파주(Jrt州) 통진(i띠 

ì~) 남양(南|찌)과 같은 고을에서 혹 방이사륜 겸임하거나 영장(짤jlí)을 겸염해왔 

으니 지금부터 정식으로 만듬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으효 하여금 책략을 

세워 모조랴 체포하게 하되， 토포사가 층괄해 살펴연서 신칙하게 한다연， 일이 짜 

임새가 있을 것엽니다.닝}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되， 감사 

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 따랐다 

l영인온]37책 431연 [분류]'시엽 치안C{J횟1/‘쟁정-지방댐정 (1엔方샤:찌 

9)강화의 덕포진 • 철꽂진 • 정포진을옮기고 인근의 육군을나누어 배치하다 

헌개 14권， 7년(1666 병오 /정 강희(Jl~~) 5넌) 2윈 7일 무오 3번때기사 

강패江혹틴의 덕포진(德써쩨음 등진G헌태)으로， 첼꽂진(짧[섭항깅을 풍닥(뿔德)으 

록， 정폭진(井i없꾀을 교동(전jl샤으로 옮기고， 가까운 고음의 육문(댄lj1) 3백 15 

인을 세 진(î퍼에 나누어 주었다 

〔영인본]37척 483巴 〔문류〕‘군A←핀방(F，셔야I/'군À)-군장(후政I/'문A뉴지방군(!생方m) 

1이통진현의 사비가한배에 세 명의 여아를낳다 

헌개 17권， 8년 11667 점미 /칭 강희([폈~) 6년) 3월 10일 갑신 6번째기사 

등진현(팩w빠의 사비(κ야)가 한 "11에 세 명의 여이륜 낳았다. 투 여아는 각각 

얻균과 팔다라가 있었지만 두 배가 하니록 합쳐졌는데 곧바모 다 죽었다. 

[영인온]37책 552연 {분류】t호구(戶디) 

조선왕조실록어 서 찾은 깅포0 이기 1283 



11)좌참찬 송준길을 인견하여 온양 행차 때 포상할 것 등과 영릉의 봉심에 

대하여듣다 

;헌개 20권， 10년(1669 기유/절 강희(康~~) 8년} 3월 11일 갑진 1 번째기사 

상이 사관을 보내어 좌잡잔 송준길에게 면유할 뭇을 전하였다 양심합어1 나아가 

운길을 인견하고 이르기를(본문중략〉 

송준걷이 또， 인동(仁同)의 길재(놈再)， 별양(密陽)의 김총직(金宗벼J ， 김포(값힘) 

의 조헌(趙낀) 등의 서원과 남양(南il~}의 제강무푸댐흡武폐의 사우(껴'f)에 관한 

일을 진달하고 모두 사액(없劉 하기를 칭하니， 상이 따랐다 

처음에 민시중(閔촬重)이 남양 현갇으로 있을 때 사우를 창건하고 제갈무후와 호 

문정공(胡又定公)을 함꺼 배향하였으니， 대체로 주자써〈子)가 외룡강(服해)에 사 

우들 세운 뭇을 취한 것이었으며， 그곳 부사 윤계(尹~)가 정축년의 남리에 사절하 

였다고 배향하여 사액음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인동과 밀양 · 김 

포의 서원들도 역시 일찍이 사액을 청하였요나 얻지 못하였는데， 이때 일제록 시 

행하였다 

【영인몬]37잭 659언 〔문류]'인λ뉴핀리(종1.'ID1'인사-입먼(任종)/'역사-펀λI-(tJ&~}r급'Ak훌훌)/‘ 

왕성 엉엉(行후)/'왕실 궁관(홍륭)/’왕실-비빈(~èìii)1'윌실-j 급(탱!ii;)/’왕실 의식(없i!;)1'사상 토 

속선잉(土샘{듬띠)/'교육-인문교육(A文혔흠)/’군Akm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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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잉백수증을정려하다. 민성의 잭E을 서용해1 "51다 

헌개 22권， 11 년(1670 경술/청 강힘(ffi@)9년) 윤2월 23일 경슬 1번써기사 

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대신 벚 여러 재상들을 인견하였다 〈본운중략〉 

이조판서 조복양이 아뢰가릎， “통진G센댐)의 사인(士A) 민성은 곧 여양군%형ßll 

캅) 민인백(없仁伯)의 아들입니다. 영자년 난리 때에 절의에 죽은 자가 12명이나 

되는데토 민성 하나만 정표른 받았고 그 나머지는 기폭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 

사망들이， 증직하지 않은 것과 자손을 늑i용하지 않은 것을 허전하게 여기고 있습 

니다하니， 상'1 이르기를， “민생의 자손을 거두어 서용하라 ‘하였다 조복양이 

또 아뢰기를， “고 참판 윤집은， 정릉증건챙(M隆펴않뼈 당상￡로 죽은 뒤에 가자 

히는 명이 있였습니다. 이전부티 。1러한 정우에는 으레 픔계른 올려 증직하였승니 

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염례를고쳐 추증샌뺑) 하랴 q하였다. 

[영믿본)3B책 14연 〔분류]’왕실 행링(行줌11'왕실〕국왕jClJ도 11'윤리 강상(앤영)/'믿를IAlml'인 

"1←관리(을I며 

13)경기 통진현에 23일 지진이 발생하다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접 강희(康융m 9년) 윤2월 28일 을묘 3번때기시 

경기 통진현G센~，~，%)에서 이달 23일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온)38잭 14연 〔분류)'과학 지~llj1lJ텅) 

조인왕조살록에서 잊은 김!lOIOPI/28S 



14)총융사 서필원이 경기 지형에 관해 아뢰다 

헌개 23권， ↑ 1 년 11670 경술/정 강희(당熙) 9년) 12윌 7일 경인 1번째기시 

양이 희정당에 나아가 초복을 마치지 옷했딘 것은 끝마쳤다 총융사 서필원이 

아뢰가를， “신이 일찍이 병영(兵철)을 옮길 일로 우러리 품의혔었습니다 

정기의 고을에 나가서 지형 (1떠fj)을 상펴 보았머니， 인전(仁川) 소리1산어練山) 

아래가 교장(敎영)을 설치할 만하였는데， 들으니 인펌위띠iZJ'따)와 해숭위(펴냄폐) 

의 둔쟁힌표)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본영에서 시블연 수 았을 깃엽니다 부평 

(합격i)에 또 빙영을 설치할 만한 묵혀둔 지역이 있었습니다 

동진(펙11')과 남OJ(p껴~;，) 두 병영을 이 두 지역으로 움겨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 

하였다‘ 성。| 서필원에게 아르기를， ‘자연도(떻핸님)에 가보았는가 ”하나， 대답하 

기를， “신이 가시 보니 , 그 지역은 둘레가 70리이고 땅이 가릅졌으며 사방이 험 

난하여， 강도(江엽이보다 나앙승니다 i하나， 상이 뒷날 도형을 그려서 들이라고 명 

하였다 

[영인본l38직 44연 〔분듀】‘왕실 감댐〈行후1/‘사업-성상iiJH'1I1'군시)문짐i)[Jí(I/‘농엉 경영굉태 

(ι5:'~Jf~f~j 

15)경기감사오정위가진흘질한수령을보고하다 

헌개 24권， 12년11671 신해/정 강획(康맹 10년) 6월 17일 병신 4번써기사 

정기감사 오정위(뤘'，í1j偉)가 도내에서 진흘을 잘한 수령을 보고하였는데， 응→죽현 

감 이명민(주"JlW)에게는 숙마(熟면)를， 포천현감 이헝식(주당!tL)에게는 표리(表흉) 

를 하사하고 김포군수 강욱(좋쩍에게는 준직lì따￡용 제수하였다 그런데 강욱은 

이미 준칙을 거쳤으므모 별도로 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헤적이 아뢰니 , 상이 가 

자하라고명하였다 

〔임인본l38잭 67언 [은류】*인사→관리(증쩔1/’용섣 사급뎌R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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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사간이숙등이 법대로집행하지 않은 감사에 대해 아뢰다 

헌개 27 권， 14년11673 계축/칭 강흐11얹熙) 12년)8월 14일 신해 3빈쩌기시 

대사간 이숙， 사간 윤헝성↑ 헌납 어진익 등이 아력기를， “김포(金iilì)에 사는 허정 

(~HiI)이라는 사람이 반노μ폈cz)에게 해를 당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고 일가족。l 

거의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포도대장 유혁연(↑ n샤뻗)이 비빌리에 정읍현(井다Jn，f)에 

관문m~文)을 보내 반노륜 체포하게 하고 전주(싹1， 1 1)로 。l송해 수긍한 뒤 대략 이미 

지복(自 ITal을 받F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의 향소때『꺼 유진헝(IWlIii7) 퉁이 

현윤 혁파히는 폐해가 있게 될까 우려워한 나머지 영해핸下)에 뇌을윤 써 고의로 

옥새댐펄)를 느슨하게 한 낫으로 반노의 무리틀이 단출하는 걸과플 빚었고 토망자 

5인 중에서 겨우 3인만 치1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때에 즉각 계문하며 법대로 집 

행해야 할 일인데 당시의 감사가 그저 본현에 도로 수감토록 하였습니다-

유진형 등。l 공주(公州) 사람윤 사주하여 스스모 반노의 주인이라고 칭하게 한 

뒤에 송사(핍별)의 단서를 야기시켜 시간만 지연시킨 채 결딴이 나지 않게 하였으 

므료 듣는 지듭 모두가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해도록 하여금 기찬딩뺏쩔)하여 반노를 잡게 하고 윤(때)대로 적용하며 처단케 하 

소서 그러고 진형 및 행리에l핏) 옥흔떠쭈)은 경옥(행때에 장아들여 각별히 엄하 

게 형선토록 하고， 당시 감사였던 오시수(용해흘)는 파직하고 서용치 마소서하 

니， 상이 따르고， 감시듭 파직하는 일은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도승지 정 

익은 인재가 모자란 닷으로 외람되이 저수되어 룰정이 블랍게 여기고 았습니다 

판의금 조형떠f께은 유선(;t피하다고 칭해지기는 하지만 본디 강파(페밍한 연 

이 부족하니 옥사플 의논하는 엄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제차하소서 ”하 

고， 또 아뢰기를， 행조판서 민회증(閔照앙)은 강호돼수(江JNfnγ)로 있블 때 탐욕 

스럽고 잠단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나다 소블 도살해 팔고 어부튿음 침 

달하연서 한 두 푼의 이익은 모두 자신이 독점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열 마리의 

소와 다섯 대의 수레륜 서올 저댁으로 갖춰 보내면서 기인(其시의 시목(~木)윤 

심어 보내고 고가IliWl)블 많이 받아내어 자기른 살찌을 밑천으로 상았으므로 부 

(府)의 사란틀 모두가 칩을 뱉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 

서 ”하니 ,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당하면서 하교하기를유선(~뿜)한 것은 그다 

지 일에 해즙지 않다. 반드시 과목(↑￡파)한 뒤에야 일을 맏윤 수 있는가 정익의 

인은 나도 모르게 놀라운 생각이 든다 같은 패거려는 옹호하고 다른 쪽은 니1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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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뜻무모 논한다면 과연 그가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은 정말 

매우 증오했딘 것얀머 지급 또 보게 되니 , 나도 모프게 놀랑다‘”하였다 

[영인쁜]38잭 155얻 [분류]’정흔 간~("녕주11‘정론{정돈，j(，융I/'인^f-임언({王!é.1/'사업 틴핵ill윌 

았I/'시엽-핑형(i，JNJI‘윤리 강성(샤"I/'신분 선인이&λI/'왕실-국왕(며王) 

17)흥문관응쿄심세정등의원기배앙 사무블줄임 구흘책에대한차자 

현개 4권 1년11660 경;，，;칭 순치(順/응117년18월 3일 병승 2번l제기사 

18)부제학유계 등이 구황책에 대해 차자를올리다 

효j캐 5권↑ 2년11661 신축/칭 순치lliL'l治) 18년) 1월 4일 길}인 1번째기시 

1잉흥정딩에 니fO f가니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원두포Df공사늘7r^1고아뢰다 

현개 5권 2년11661 신축/성 순치1)뼈검118년 1 I월 5일 을묘 2빈씨기사 

20)흥정딩에 니아가대신과비국의 여러 신히들을인견하다 

헌개 5권 2년 (1661 신축/칭 순치()밍治) 18년) 1월 23일 계유 1번싸기시 

21)층융청 2번장초군을점호하여 광지영에 입직시키고， 전번군을해산하다 

펀개 10권 4년(1663 계묘/칭 강희([훨~) 2년)11월 14일 무인 2번씨기사 

22)경기우토암행어사여성제가돌아와수령들의 지적을보고하다 

헌재 12권， 5년 11664 갑잔/침 강희(않Rm 3년)11윌 24일 신해 3번쩌기사 

23)강화유수서필원이 강화도군무에 대해 변통할 137H 조향을진딜하다 

헌개 ↑3권， 6년(1665 을사/청 강희l!ltε팅 4년) 9윌 28일 싣해 2번써기사 

24)북병영의 축성， 어상준의상소，성균관의시산， 중추부녹사문제를논의 

헌개 19권， 9년11668 무선/정 깅희(많틈이 7년) 7월 27일 갑지 3번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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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숙종설록 

D영의정 허적이 강화도에서 돌아와강화돼 형세에 대때 보고를 올리다 

숙증 3권， 1년(1675 을'21청 강희(m!례 14년14윌 28일 병진 3번째기사 

영의정 (nrtiîíiJf) 허적(~t해올 인견(引외하였다. 그것은 허적이 강도(江젠)로부더 

툴아왔기 때문이다 허적이 보고하기른‘ 〈본문중"r> 

또 풍진(넓햄)의 문수산(文짜山)은 강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었는데， 병자년에 

적이 문수산에 쳐들어와서 장선(裝船)음 끌고 내려왔는데도 우리 문시플은 이를 

알지 못하였기에 전쟁에 졌습니다 만약 조그01한 성을 문수산에 쌓아서 웅지하여 

지킨다연 적이 오고 가논 것을 피리른 불고， 기른 훼윤러 동지띠쩌11할 수가 았습 

니다 

덕포(德i벼)도 성을 쌓음 만한 곳이니， 닝l꽉 착지마는 험준m꽤상합니다. 겨울철 

에 갑진(甲밟)에 열음이 녹아서 흐플 때에 턱포만은 "11른 수용(강깐)한 만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곳에 성이 있게 되연 위급할 매에 먼처 이 성에 들어가서 배를 정 

돈하여 건너면 갑자기 닥치는 근심을 면한 수 있습니다 〈본문중략〉 

[영인온]38섹 270연 〔분류]‘완실←국앙CJI포I/'앙실 의신(πrtl/’군사)군정(츠얹1/‘곤사 관잉(η 

防I/'과학 지"l1 !tll'?'I/’인사 선"'ι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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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조판서 김석주등이 강화도를살피고돌아와지도와서계를올리다 

숙증 7린 4년(1678 무오/성 강희(탱련) 17넌) 10 월 23일 겸인 2번째기사 

대신(大핀)과 비국의 제신을 인진(引見)하였다 병조판서(까핍어j밥) 김석주(金% 

띔)와 부사직 (~IJ司直) 이원정(李元~iû이 강도(江영이를 순심(씬짧) 하고 돌아와서 곧 

지도(뻐댐)와 서계(김협)를 봉진(奉iiC)하였는데， 소정(所定)한 측돈처(찢!~'u.ru 49소 

()i!i)틀 작성한 서계에 대략 말하기플， <본문중략〉 

서울에 있을 때어] 이미 뀌에 익도콕 문수산(文짜山)은 강도(π히”에 대봉(￥.tllf)이 

되고 규산않f山)이 된다고 들었기에， 김표(金예)의 길 위에 있으연서 이 산을 바리 

보았더니 시북(때北)의 여러 산 가운데에서 우뚝아 일어났고， 통진쩌j댐)에 다다라 

서는 산이 현(쩨의 서북(西北)쪽 5 , 6 리(병) 남짓한 곳에 있었으며， 봉정(峰Ui)에 

서 10여 보(步)를 옷미쳐서 북쪽으로 끌러 한 산마루의 약간 편핑한 데를 얻어 강 

도(iI입어를 굽어보니， 정허 의자아;:;7)에 앉아서 바둑판을 보는 것과 같았으니， 이 

는 대(텀)함이 아니고 곧바로 압도댐댈U함이었으며， 엿몸이 아니고 곧바록 방자하 

게 임(臨)함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담으로 상을 수 없어서 한 구역 안을 바치어 적인微人)이 웅거6딴 곳 

이 된다면， 강도(江해”의 사람은 모두까 강자 식사(쇼뿔)를 탕하여도 삼켜 내라지 

못할 깃이니‘ 전날에 문수산(文珠1111에 축성(잦뼈하기를 의놈한 자도 또한 터무니 

없는 겨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역(지잉이 또 시작됨으룩시 한데 아울러 거 

사하기에 어려옹이 였으나， 아직은 먼저 승드(젠{.t) 중 사려륜 자세히 아는 자를 

모집(효꾀하여， 절 하니플 산 안의 천맥않때。1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요후(뼈{I처를 

숙련하게 하고， 기계(짧↑때)를 간수(용守)토독 하여， 다시 1 , 2년을 기다렸다가 약 

간 재력mη'J)이 저축되연， 반드시 축성할 계책을 하여야 마땅한니다 〈본문중략〉 

윌꽂잔(月$，힘은 곧 연띠정않m훔)이니， 중묘조(내햄후에의 명장(名Wi) 황형(환쟁D 

으} 유기넓휴)입니다 조정에서 이미 이 진이m음 설치한 뒤에 장자 대개ii:1J이하려 

고 하였는데， 황형의 후손(後f*)인 고(뼈 대사성(大러쩌 황강가 힘껏 사%댄}고 받 

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황감의 아들 항익(월융이 가난하고 피폐하여 멀지지 옷한 

다고 하니， 이제 만약 그 경작하지 않는 언전(J냉田)을 헤아려 준다면 거저 빼앗았 

다는 가몽운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폰소~'뤘所)로 정한 2 , 3처(웰에는 혹 

은 인가(A家)도 있고 혹은 민전(R田)이 있는데， 신이 앞시 언미(쇄尾) 의 대가(代 

삐를 주라고 청한 것도 또한 이 무리듣의 마음을 위안(만슛)하려고 합이니， 바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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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묘당U$Will으로 하여금 품의(파없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예전에 정쟁깐댐)에다 

염목(林木)을 많이 심었던 것은 대개 나무 뿌리가 크고 견고하여 지면 저절로 치1잭 

(암찌)을 이루고， 나뭇가지가 서로 영콜어지연 치돋댄며헛)히는 것을 방비하기에 족 

하며， 또 나의 옴을 엄폐하고 직(빼을 사격하기에 면한 띠1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려(ùijjE펴가 둔숙(따힘)하는 지역은 더욱- 나무른 찍고 풀을 메는 것으로 중함을 삽 

으니， 나무를 심는 정책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근부(J구쭈)가 찾게 되면 오래 기 

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마니산〔않ß11 J) 외에는 거개가 모두 민등민둥하나， 완도(~!::;)와 변/내않山)의 소 

나무블 취하여다 그 산둔닥의 정작 못히는 땅을 가려서 두루 강아서 심으면， 수십 

년(였十年)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올창하게 숨을 이루는 효험이 있플 갓입니마 ” 

하니， 임금이 묘당때힘에 영하여 자혜로 행하게 하였다 〈본문중략〉 

〔잉인온J38잭 397연 〔분류]‘댐정 지방텅겁(밴方1"，，):1/‘괴한 지한(l건끼1/’건섣 보목(노木11'약 

λ뉴전사(여史11'문시←군역(，1;앉Jr농업 잉엄(샤갓1/‘강싣 중시(운lD!'시업 딘댁(~ì~ !"JJ) 

3)임금의 친필을올린 통진의 송시균에게 호피를주다 

숙좀 7권， 4년(1678 무오/성 깅희([혔~) 17년)11월 8잎 을사 2번째기사 

흥진출신(通번出身) 송시균(宋i'\'1섬)이 헌묘(~N떼)의 어필(쩌띤)을 올리면서 말하 

기블， ‘현묘〔원빽)익 보모(f~dfr) 조씨(햄K)의 집에서 얻었습니다”하니， 임금이 호 

피(J}t皮)를 내려 주었마 

〔영인온J38잭 398먼 [문유】’윌심←，，1급(댄암1/‘재정 친상(약上) 

4)의관이동형을김포군수로제수한명을거두라는사간원의 요청을거절하다 

숙종 10권， 6년(1680 경신/정 강희 「폈~j 19년) 10윌 3일 무자 5번째기사 

사간원(늠]펴~j'iJ에서 아펴기틀， “청건대 의관(젠다) 이용형(추찌냥)을 김포군수(소 

iin폐守)로 제수(p엄웃)하라논 명령을 도로 거두토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료 

지 아니하였다 

[업인연J38객 490옆 [잉감l‘정드 간장(tζ잔/’인λ뉴잉 ~!(í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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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사명 등의 논죄 승직의 신종합 .3학사중윤집 후손의 대우어 관해 논 

의하다 

숙종 11권， 7년(1681 신유/정 강희(rlL~~j 20년) 2월 3일 접해 1 번때기사 

대선(大명)과 비국당상(1 펴딩堂上j융 인견(gl검j하였다 〈본문풍략〉 

대사헌(太司!Iti) 이단하(수폐홍)가 암하기른， “윤집(꺼jJ 등 세 신하는 사우(펴 

宇) 세우는 일을 수의(收듬휩하라는 명(命)이 있었으니， 이것은 매우 성대하선 거샤 

(땅휩)였숨냐다 

신이 정기감사(京앓뾰司)로 대죄(!êi ;J]')하고 있을 때 김표(ó2:i혐)듭 지나가는데 길 

옆에 윤씨(:)IL{;)의 분산(명I ]J I이 있었슴니다 그런데 윤섭(J I핍)은 임진년이] 사정 

iJt節)하였고， 그 손자인 고(故) 부사lIT1찌 윤계(尹꿇는 병자년에 사젤ØE節)하였 

으여， 윤계의 아우 윤집(尹껏)은 지급 사우(피수)를 세을 것을 의논하는 사람잉니 

다 그리고 윤쇠의 아우인 진사Glk:I:1 윤상(尹*1도 또한 효행(孝行)이 있어시 장병 

(후令)을 추증(i!lQ암)하였고， 그 방친(旁X해인 윤결(尹웰)도 또한 강직(떠j따)하기 때 

문에 간신(따띨) 진복장(陳復已)에게 구살아홈경잉당하였습니다 

충성(원m 절개(節介) 행심(行ψ) 의리(짧꾀의 5인의 요(쏠)가 같이 한 산에 

있는데， 묘지기[쪼뼈가 호역(戶ill:l에 침해(합좀)받아 보존(保仔)하지 못하며， 밸 

니무플 하고 방목(放服)하는 것을 금지(λ싸티함도 없으니 , 그 묘지들 특띨히 복호 

(復戶)하여 수호(守품)하게 하는 젓이 실로 포장(짧정)하고 진흘하는 은전(펀때)에 

한탕함니다’하였는페， 김수항·이상진이 모두옳게 여기니， 임긍이 영하여 E지 

가 2인을 득벨히 복호(復戶)하여 꾼역wm을 면해 주어 영구히 수호(守퍼하게 

하였다 

[잉인본]38석 515잉 〔문류r윌싣 콕옹(C준I/"정론 간ζ(강;은Jr인Áf-관리(쯤떨1/’인사 신일ιE 

"'1’사려 단익(5~r;，~!r둥속 여1";(:~''iJr문Àf-문억(닥15'1/‘신문 천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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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화유수 이선이 강화의 사정에 관해 별단으로아뢰다 

숙증 11권， 7년(1681 신유/청 강힌([많) 20년) 5윌 21일 체유 3번째기시 

강호댐수(江끼?fE守) 이선(주바)이 상소(r1，O하면서 영단IJllj띠)을 분여 바치고 핀 

의(f써숨)를 조복-열로 진계@(i，'õ)하기듭， “1. 온부(--f따)의 형세(形싸)가 고려(파원) 

매에는 사연(띠며i) ol 저맥(없{낀) 이어서 배를 정박(fO;< i Él)한 곳이 단 벚 군데만 았었 

는데 , 지금은 정박할 수 없는 곳이 없승니다 

고려 때에는 부중띠1中)에 이미 내성(內~&:이 있는데다가 또 섬음 플러 장성(l긍 

예&)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팎으로 모두 성(1쩨이 없으니， 반드시 연변(땀폐에 동 

대(I~j:쉰)플 롤아가며 설치하고， 부중u퓨며)에 내성 (1지!h'i)을 진고하게 쌍고， 곁에 한 

두 성(뼈응 설치하여 흔국(폐同) 이영청(jj:[전때 및 흥」융새앤채%로 하여금 각 

각 한 문데를 수호(守~1Ð하여 기각의 형세에Z깡)가 되게 히l야 합니다， 또 감곡이진 

[~，많센] 위 션원산(ÚI，페 11 1) 꼭매기에도 차례로 성(J씨을 쌓지 않음 수 없고， 고려 

(김않)의 토성[士찢]도 。F을려 마땅"1 뒤따라 수선(M:!얀)하여 가운데에 큰 견(깨l파 

하나플 설치하여 평소에는 승도(엽빼른 모으고， 군사플 늘려서 블어가 수어(WH이 

하게 해야 한 것이며， 복쪽의 승천보(Jjj.天많)와 같이 남쪽의 덕진보(德1꾀씬와 서 

쪽의 인화석진(햇火tîil')에토 모두 하나의 성 (1씨을 섣치하여 연락의 형서1가 되게 

해야 딴니다- 그리고 강 }끄 밖의 관방(i~l>jj)에도 마땅히 모두 성(1때을 쌓아야 하 

는데， 백of(白띄)는 풍덕부(잎 펀따)름 옮겨 이곳에서 다스려고， 덕진(1펀]tl은 김포 

(;↑상태). 부펑(좁平)으로 하여금 그때 그때에 입하여 임보(入f있하게 하고 문수산(文 

앉IlJl어1도 그 봉우리에 성을 쌍아 통진(迎많)으로 하여긍 그때 그때에 임하여 엽보 

(人f>D하되， 겸해서 요망(0얻링)하기에 편하게 하고， 감꽂이 [IP 냄] 수유현(기해찌찌 

위에도 좌우로 돈대(휩판)플 션치하여 그때 그때에 임하여 틀어가 수어(守젠하게 

해서 미처 건너지 못하여 뒤에서 막는 곳이 되게 하소서 

L 훈국(K 局) 어영쟁 (ílMfrii，O . ~t←g.청이영IXl{5) 및 본부(*1什)에서 수어(守까야하 

는 선지(信쳐th)는 01리 구획(m;J:11l하지 앞을 수 없고， 여러 도의 큰앙 주사(뼈王싸 

r:m)도 또한 마땅히 마려 내왕 *往)하는 곳을 정해야 할 것엽니다 월꽂이I月 $1부 

터 덕진(í;5 i후)까지는 강폭이 좁고 불잘아 급해서 주사(N꺼110를 쓰기가 어렵고， 적 

뼈)이 침범({'최괴하기 쉽지만， 승천보(昇天평)에서 인화석진원火石댐)까지는 강 

(i[)의 압구가 팡활(1;;꾀때헤서 주사룹 쓸 수 있으며 적(미야이 침뱀하기 어렵습니다 

그펴고 원꽂이 적되→도(써北，I;-J) 등진(파~ i~) 풍덕은 두 강의 경켜!(파껴)가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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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끗으로서， 수로(水路) 가운데 지1일 요해처(핏온않)가 되고， "H플 정박(停떼하 

기도 편하니， 만약 윌곳이부터 섭암뼈';s!~웠까지 그 사이에 주사(빼떼를 벌여 배치 

해 놓고 조석(쐐 ý)의 형세틀 다서， 배를 운항시킨다면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입니 

다，(본문중략〉 

〔엉인온13E척 531\':(은류〕‘절르-정른 (J:!J:，":;)!*엉성→지암염징(얀]되 jiWll*인!-C-관리(즙:긴/’균사(호 

，，11'재정 (~1，17)1‘과야-지녁(산깜 1/다길(뼈:iJ1'교등마섭(π:'i:1/‘교동수운(섭드1/’늠업(ι;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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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김수항0버l리 어λ}들의 처벌을 아뢰고， 이숙이 이시빈의 처에 대해 정표 

할것을아뢰다 

숙증 11권↑ 7넘(1681 신유/칭 강희(Jl~~) 20년) 6윌 3일 강신 1번써기사 

"1국(備局)익 여러 신하필윤 인견('}I見)하였다 영의정(댐패헤 김수항(金까 파이 

말하기를， “끈임에 제도(컴파)의 어사때잉) 가운데 안후대(安後자)는 가는 곳마다 

순응 마시고는 취하여 길에 쓰러져서 행인(行J0듬에게 비웃띔을 샀고， 여러 고을 

에서 엽선여감옹 당했습니다‘ 목임일이쭈샤 )은 역마(썽，!!;)를 바꾸1 단 때 형장(JFlj 

m이 냥자(j따즙)하였으며， 또 븐도(;4:펴)의 찬방(쩍굶). 적객(쐐훌)과 어올려 산사 

(山츄)로 돌아다니며 놀았으며， 연포회(퍼지잉깐)즐 베풀기까지 하였슴니다 그리고 

개천군수(ffI'J ll那守) 김세진。1 ;>.1직(냄센)01 없는데도 포계(갤첨)에 첨잉(if;入)하니， 

물정(~0Jt힘)이 놀라 "1웃였습냐다， 

겁두명(金"'1 明)은 데라고 간 하리(下핏)가 각 고을에서 뇌을m찌꺼)을 정수(쩌收) 

하여 싣고 릎아왔습니다. 이 무리플은 모두 시종(댐從)의 신하모서 성상(표디의 

이옥(耳目)응 의탁핸 바 되었는데， 스스로 삼가고 정게하zl 아니하여 조정(꿰廷) 

응욕되게하였습니다 

효종조(쭈宗朝)에서는 어사(쩌영)로서 염문때問)음 잘하지 못한 자를 일찍이 나 

문(송間)한 적이 있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죄가 없을 수 없고， 안후태와 목임일 

은 더욱 놀랄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영하여 안후대 -목엄엘은 나문(낀떼)하고， 

검두병(金斗明)은 파직얘탠잉하도콕 하였다 병조 판서(兵밍껴j쁨) 이숙이 말하기 

를， ‘진이 정축년의 연란(짧경Q 때 사로장혔늠데， 선(폐) 부사이뛰잉) 이시밴(李時 

W)의 처(꿇) 우씨(핍JX)도 구략(쩌피)탕하던 가운데 있었숭니다 그런데 김포(金 

패) 땅의 달포(께1벼)가어] 이르랴 그 지아비와 서로 이별하게 되자， 공 불에 뛰어 

들어 오랑개의 화살을 무수히 맞고는 죽였슴니다 그 절의(떠않의 뛰어난 바가 

이와 같은데， 오히려 정표(따짚)한 일이 없으니， 어찌 흥전(7:.典)이 아니겠습니 

까? 신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헤 아휩니다하니， 영하여 듀별허 정려야되m 

하도록하였다 

[영인본]38쩍 535연〔분류]'왕싣-픽앞 I[J王Ir덩정 지잉댐정(iili1J行政)/'인사→잉밍(任::~Jr시영 

단되(5~$J끼l'윤g뉴강상1\디영) 

초선왕조실록에 서 잦은 김포이야기 1295 



8)갑시와초시의 시권 중에 이름을숨기고상변한글 

숙승 12권， 7년(1681 신유/정 강희(많멜 20넌) 8월 21일 신축 1번째기사 

당시에 감시(효폐와 초시(初때플 두 곳의 시장(，따융)에시 어]풀어 어떤 시권(c，( 

했) 을 얻었는데， 바로 이픔을 숨기고 상연U:쟁) 한 글이었다 이 글은 긴 문장 

[敎千5용]이었는데， 디1제로 이프기를， 

‘김포(金irtì) 지방의 사인(士시 흥시럼에게 0)플이 있는데 나면서 。|상한 정조가 

있었고 가슴에 젖이 4개나 았습니다. 그가 뜻을 앓고 임금을 원망하는 무리인 전 

(rìfj) 잠판(~께 오시복(핏삶핑， 잠의(~침죠) 권수(짧빠)， 전 교리(1항봐 권환， 진 짐 

의(힘따j 이식관(주IJ(효)， 사인(士N 남충유(南펌Ii) 이우전(주7픔) 등과 합심(合 

，(;껴}여 옹호@꾀핑하면서 몰래 불궤(不뼈를 도모하며 풍운정회도(J[\좀동용립)른 만 

들이 그틀의 성명@뽀名 을 나열하여 적고 함께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바야흐로 김표 근처의 해도(i꽁원) 안에 와서 모였는네， 제가 우연히 그곳 

을 지나가다가 그틀에게 붙잡혀 협박당하여 았다가 그 당(짧어| 가입하도록 하므로， 

마침매 거짓으로 그들의 말을 따랐승니다， 그랬더냐 남중유 등이 경회도(짧會圖)를 

내어다 보이고 인해서 흐느끼며 푼격하여 탄석하고 승여(굉與)를 가리키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멋대룩 하며 정치즐 어지럽힌다는 것￡ 

로 김식쑤(없%뿜)와 낌만기(iÍi;써양) 등을 ")방하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바로 상빈u:쌀)해야 하지만 잡아서 증가상을 것이 없어서 우선 0] 

름음 감추고 아칩니다 조정에서 만약 권환의 집 종」을 잡아마 국문(댐벼)하신다연 

그 단서(펴돼경)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시관(試官)틀이 그 글이 부도(不힘) 

한 데 관계된다고 하여 역사 감히 사사로이 티1워 없애 버리지 뭇하고 승정원(ffi，政 

P낀의 관윈과 함께 의논하여 품탈(많표)하기로 하고 뒤에 마침내 그 글을 밀봉(密 

Hl하아 아뢰자， 임금이 그대로 궁중에 머끌려 두게 하고 이듣날 승정원에 진교를 

내리기를， “지금 이름음 숨기고 상연(上썽)한 글을 보니， 흉악하고 참혹하7]가 측 

량할 수 없어 자마 바로 불 수 없었다 그러나 추핵하여 심정를 알 방법이 없어서 

대내(大內)에서 이미 블에 태워 비렸다 이 뜻을 모두 말라 ”하였다 

〔잉인온J32잭 547연 〔른듀]'인λ뉴선~'("lt'tl/，Á↑업-치인(져호1/’빈윈-징댄(ι맡긴l'왕실-국댐띄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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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기관찰사정재희가 김포군수 남두북의 개차를 청하나， 따르지 않다 

숙동 12권， 7년(1681 선유/칭 강희(더t，~) 20년110윌 10일 기축 4번째기사 

정기관찬사(京싸셈쩨치) 정재펙(껏미찌써가 장겨1른 옴려 만하기륜， “김포군수(안 

써채ß'}') 남투북(r터이北)은 지난밴 부펑부(펴平府)를 맡았을 때 어이석고 방자하여 

잔 다스리지 못했으므로， 백성튼의 윈망이 그치지 앙습니다‘ 정컨대 빨리 개차(값 

Zfr)하소서 ”하나， 임금이 전교를 내리기를， ‘남두북이 미지 도엄(폐댄)하지 않아 

능력이 있고 없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날의 고을 백성들이 헐뜯고 비망한다 

고 해서 감자가 체임(표任)하도콕 청하는 것은 상세하게 산펴보지 앉은 듯하다 그 

즐 제임시켜 바꾸지 발도팍 하라하였다. 

[영민온】38객 556먼 [은유r인시 잉인11f!t)!'시영 딘학(s'，'X;‘)/’잉심 국잉(띠王) 

1이사간원에서 김포군수남두북을 논핵하다 

숙증 13권， 8년(1682 임술/칭 강희(많탠) 21년 1 10월 23일 병신 2번떼기사 

사간원(머i，*，lfE)에서 김포군수(金씨경ß守) 남두북(南斗北)이 탐욕이 많아서 액생를 

학대한 것을 논핵하면서 파직시카고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처읍에는 풍 

문을 믿을 수 없다고 바답하였다가， 여러 번 아뢰자 마침내 윤허하였다‘ 이광한 

(李光}몇〕의 사건이 비로서 정지되었다-

[영인온]38석 605인 [문류r정론 간댐ι 인사→임엔f王멍)/'사입 딘객(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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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화유수 이민서가상소하여 강도의 형편을논하다 

~ 숙즙 14권， 9년(1683 께해/침 강희(많텅1 22년18월 3일 임인 2번써기사 

캉화유수01랙엽守) 이민서(李磁쩌7f 상소(_t_값)하여 강도(江都)의 형연을 논하 

기를‘ “청컨대 운수(文쩨 〔동진G띤낼) 땅이다，]와 백매白，!!j) 【풍띄(필행) 땅이다 ] 

에 성책(城冊)과 둔병(<t.兵)을 두고， 연안(延安)은 강도lin;iD어 전속(휴쇄)시켜 전 

제(핸돼11)를 받게하며， 장봉(표얘) 자연(않폈 두 섬에 또한 백성을 모우고 진(j폐 

을 우게 하소서 또 본부(객에f)의 진강(짧iJ) 북쪽의 한 목장(收lli)은 다른 곳에 옮 

기고 인호()\戶)를 불러모아 보장(f몫p~)의 대계(太미)틀 완전하게 하소서하니， 임 

금。| 묘당01햄)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죠냉(최~) 민정중問싸펴)이 윤지완 

(尹l'il:Jt)을 보내이 살펴보고 의논해 정할 것을 칭하였다 

〔영인2J38섹 661인 [문류]’군사 관~æ:jph)r군사→군짐Iccm 

12)이단하윤지선 목내선 이규령 최성임에게 관직을제수하다 

‘ 숙종 14권， 9년(1683 겨ItH/청 깅희(康헥 22년111월 14일 심사 2번째기사 

비록소 개정(閒Jj()하여， 이단하(李꽤씌)를 대사헌(大즙]흉)으로， 요지선당f뾰폼)을 

대사간(大5J~쩌으로， 복내선(않來좀)을 판푼다11尹)으로， 이규령(李쭉없)을 이조참의 

〔멍뽑參;휩로 삼고. 득별히 의관(짧官) 초l성임(lt:l'!_ff)을 김포군수(金폐햄守)로 삼 

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의관(짧흠)이 성켈웬J:!D에 분주하게 노력한 것은 곧 그 직분 

얘썼)일 따음이니， ÀJtQ)과 은전(민II!)을 내려 즙에 있어서 도리어 너무 지나침을 

경계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자목(字뼈의 직임(때퍼을 내려 주고도 

조금도어려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명기(名옮)를아끼는뜻이겠는가? 

〔영인본]38적 66ë언 〔문류]'잉사 임얻(1I~)1*익A뉴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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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헌부에서 이인하를파직할것을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숙증 15권 ， 10년(1684 갑자/정 강희11.탱이 23년) 1윌 6일 임신 1번째기사 

사현부(司펴J큐)에서 아뢰기를， 텅융사(엠j)('(삐 。1인하(주仁표)는 통진G띠대) 땅 

에서 습조(접쩌할 때에 전 군수(페守) 권대윤(따치1’μ이 군진(펴때) 밖을 지나갔는 

데， 이인하가 범oHl~면)하였다 하여 팔어른여가 곤장(없찌으로 때라고 사납게 노 

하여 욕하였으므로， 듣는 사람이 다 놀랴와 합니다. 이인하플 파직(땅:v하소서 

하였으나， 윤헤하지 않았다 

〔영임은138잭 674던 [2류r정론 간장(즙끽)/'인시」임민((조SèJI’시엄 탄핵(ι고차11'군시-영엽(~:，，) 

1여군사를수원 • 징단에분속시키지는총융사김석익의장계를처리하다 

속종 15권， ↑O넌(1684 갑자/정 강희(康탱) 23던) 12윌 3일 강오 4번때끼사 

총융사이땅r<:(æl 김석익(金陽뿔)이 장계예j(\\'ll하기를， “온청(*없)에 소속된 통진 

띠illl 릉 12고을의 군병(軍兵)은 이미 강화{江떠)에 감라 준 것 이외에 아직 남은 

군사가 2천4백여명이 있는데， 만약 그대로 본청에 소슈시키면 두 곳을 구관(句잡) 

하는 데 폐단이 없지 아니할 갓이니， 청컨대 그 남은 군사블 수원(水原) 강단(표 

폐) 두 방영 (P}j옆)에 분속(分협)시키도곡 하소서하였논데， 비변사{(ilü않司)에서 복 

주(쩡쫓)하기를， ‘당초 강도(江都)에 군벙(펴只)을 갈마 소속시키도록 마련하여 계 

하(평下)할 때어l 단지 그 원군(元퍼)의 설수(1'r했만 상고하여 분배해 이속(移밍)하 

고 표하군(행下퍼) 잡색군댔色퍼)은 거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냥은 군사가 여 

러 고을에 흩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을의 군t껑을 두 곳에 분속(分염)하연 진실로 불편하니， 청컨대 다시 문안 

(JjI젖)을 상고하여 12고을의 원군(元"l!)과 잡색군〔짧ô1)i)의 총수[都짧둡 참작하 

여 마련해서 계하(땅下)하여 반포G않1!i)하게 하소서 n하니， 엄금이 이를 옳게 여겼 

다‘ 
〔잉인본13，책 20연 〔븐듀]'군λH흐경) 

주성앙조설록에서 잦은 깅효01이지 1 299 



15)신하들과전알문수산성 곡례에 대해 논하다 

숙증 22권， 16년(1690 경오 /정 강희(많침) 29년) 8월 7일 을축 1빈!새기사 

대신(太昆)과 비국(넓局)의 재신(宰많)틀을 인진(引없하였다 좌의정k짧iEJ() 목 

내선(ff~來폼)이 정하기를， ‘휘증(î，:\ßt딩에 전얄(따꿇)할 때에 후1릉 · 숭릉(~~잉어]는 

위에서 친히 진얀하시고 그 나머지 세 능에는 대신(大보)을 보내어 섭행Q혀m하꺼1 

하소서 ”하였다 대개 임금의 편찮던 기후가 막 나았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처 

음애는 굳이 거전하다가 마침내 윤허하였다 목내선이 또 정하기를， “황헤토의 대 

미(太米1 ， 소미(小싸) 피곡(皮찌 1만 식 ('51을 먼저 경강(京江)에 uR록 날라 와서 

얻음이 플리거든 양남(兩펴)에서 날라 가게 하고， 평안도의 대비 4만 석을 오는 2 

윌에 옳겨 보낼 것으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야였다 

병조판서(兵벙껴j 임) 민암이 만하기를， “신(밑)이 통진(썩ì$1으로부터 강도(i工휩9 

의 형세를 누루 보니， 운수산(文써11)이 강확부성 (ìT1j'f까lþJû의 주산(王山)인데， 동 

북으로 갑꽂이[甲$J. 강화성중(ìI꿇때中)까지 다 눈 안에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다들 강확{江한)릎 지키려면 문수산(文찌山)에 성을 쌓。바 한다고 망}거니와， 5 

리틀 미치 쌍지 않아서 곧 강에 이르니 이 성이 무너지기 진에는 적이 오더파도 

사방에 손생 곳이 없습니다 

뒷날에 혹 대가(大젠)가 와서 마무는 때까 있다라도 도인(都人) 사녀(土女)가 지 

카기 매우 편리한데， 산은 높고 막힌 데가 많으므로 성을 만을 것 없이 인땅산(仁 

王1111 백악(白돕)치럼 여장(女f힘)을 쌓으연， 이는 두어 피쯤어 지나지 않으므로 

드는 힘은 적고 나타나는 공은 많음 것아고， 일합 군졸은 동진(;띤j1tl 한 고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따라서 소매 안에서 한 폭의 그렴을 내어 손으로 

가리키며 아뢰기를， “이것이 고려산(高앓山) 이고 저것이 혈굳산닷옮山)인데， 우 

산이 모여 항친 곳은 겨우 두어 리쯤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작은 고개가 았으니， 

참으로 혀냄이 베플어 성을 만든 곳입니다 그 터는 냥한(南험과 다플 것이 없는 

데， 남한은 산 위가 트였으나， 이 산은 위가 높고 아래가 낮으므로 죠돼에 용도(벼 

ill)를 쌓아시 조운(ìJ!'l웹)을 등하면 곧uf로 성믿어] 닿을 수 있을 것이니 , 지키고 싸 

우기가 다 띤리하고 혹 지카지 못하더라도 바다에 떠서 피한 길이 잇을 것입니 

다 ’하니， 엄금이 수상(首+~I이 출사(出111하거든상의하여 처치하라고 멍하였다 

예조판서이밸엽~IJ書) 이관정(주없용b이 말하기블， “휘릉(‘해했에 친히 거퉁하설 때 

에 곡례앉펌들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마는， 근시(近폐"'f.는 신"'f.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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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곡하는 데에 따라서 곡하겠으나， 매저](댐썼하는 l객관(百암)은 혼진(랫댄이1서 

매제할 때어1 곡례가 없고， (오례의 Clî짜니i'l)}에도 연제(쩨%잉뒤에 백관이 곡럼(핏힘꾀 

딴다는 글이 없으니 , 이번에 능소(p짜)에 매종(ßfr뻐하는 1객관은 곡하지 말아야 

하겠숨니다”하니， 임금이 푼허하였다. 

〔영인은]39찍 226연 〔문류1’:y~! 응시(宗난!I’잉산 의석(꾀표!I’ "1정 창고(η1'，)1‘교<..:，→수EιK 

，")1‘문"1-핀빙띠끼지) 

1히경기 각고을의 대동수미를감면히는비망기를내리다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성 강희(밍댄) 30년) 8월 6일 무자 1번씨기사 

임금。l 강도(江휩”에서 성음 쌍는 엘과 먼 능II!W에 가는 깅을 닦는 얀모 경기의 

액성이 피폐하므로 톨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특별히 비망기(f깨도;리륜 니1려 경기 

각 고음의 대동수미(大lcil~j(米)를 감면하게 하였는데‘ 선혜청(건파!(E)에서 말하기 

류， “생음 쌓는 공역의 수용(파깨)은 모두 군문(軍門)에서 담당하므로 액성에게 미 

치는 해가 연로 없고， 능행('Jl:후) 매어1 감을 닦는 것도 몇 고을의 일에 지나지 않 

습니다‘’하니， 금천(챔)1 1) 양전m짜 I[) 깅포(金해) 등 고윤의 수마(收.+:)만을 걸 

(~:5)마다 1두(4) 또는 l두 5승(]I)찍 줄이도폭 허락하였다-

[영인온]39책 251연 〔둔류〕‘문시 핀방(í::~h)/*왕싣 응시{*'l죄r지징 역(’m‘재정 공블(fl: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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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좌의정 목내선 등이 청대하여， 능행 때 부교시용등의 문제를아뢰다 

숙종 23권↑ 17년11691 신미/칭 강희(康탱) 30년)8월 8일 경인 2번쩌기사 

좌의정댄E능효쩌 묶내선(않來한) 호죠판서(戶펌*11펌) 요시복(jlçýι야g이 청대(~펀원) 

하여 엄금에거1 아뢰기를， “능행(俊幸) 때에 노량진(짧갓ì'i'l에 부교(ì주橋)를 매어서 

건너려 하는데， 장촌(江村)의 늙은이들이 보두 말하기를， 날씨가 온화하면 부교가 

편하나， 흑 풀이 별장하고 바람이 어지러울 때른 만나면 용손S 쳐서 흔틀리므로 

배를 쓰는 것만 옷하다‘’ 한다 함니다， 

또 효종(￥;;:1께서 능행하셨을 때에는 세 배블 이어서 숭여(乘與)를 모셨으니， 

지금도 맛줍을 강의 좌우에 가모질러서 그 사이모 배를 부리연 펀려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r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종 때의 전례쁜이 아니라， 일찍이 여 

주짧떼에 갈 때에도 배를 매어 강을 건녔는더1 ， 기울어 위혜한 염려가 조금도 없 

었으니， 아원 대모 하라”하였다 

오시복이 또 말돕t71즙， “어로(따路)의 너바는 25척(FJ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인데， 

김포(金뼈) 땅은 행행(行幸)을 겪지 않음 지 이미 오래 되였으므로 연도(합펴)가 황폐 

하여 뱉둑이 된 것이 많다 하니， 이제 법에 맞추어 닦으려연 백성의 밭을 침범하게 

휠 것입니다 ”하고， 목내선도 얀하기를， “성안의 연도도 제한에 맞지 않는 곳이 많습 

니다 ”하니， 임금이 20직으로 줄여 정하여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였다 

〔영인본]39잭 251언 〔운류]‘'g-설 렁링(行좁I/'시엽 ~Ãjll;l:: ;îjlJ)r농업-진지(田;;:1;)/*억A뉴전人H함史) 

18)김포장혐1 전알하다 

ν 숙증 23권， 17년 11691 선미/정 강획l!li탤) 30넌) 9월 1 일 임자 1번째기사 

임금이 깅표(싫내) 장릉(:(풍閔에 전얄(Jj릎!ill하였다 특별히 명하여 능행(1짧f) 때 

에 부역냄 융)한 여러 고을의 가을 수01(收米)를 결(浩)마다 각각 2두(斗)씩 풀이게 

하였다 

[영인본]39색 252딘 [분류]'왕싣-염낼(行준11‘재성 역(i9:)!*재짐 진서:(lEl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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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진 • 문수산등지에 성을쌓을 것을의논하다 
숙증 25권， 19년(1693 계유/성 강희(않팽) 32년) 10월 3일 계유 1번깨기사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산하듣음 인견(션|兄)하였다 

인금이 통진L멘켠)과 운수산(文생山)과 강도(江헤~) 를 요새지라고 하여 성(뼈O윤 

쌍아 지키도특 의논하자， 영의정(應죠iEJÒ 권대운(템大퍼 퉁이 양사(1언제f) 하여 。1

일을 찬성하였다 임금이 훈련대장(핍11짧大%￥) 이익정(주;~때어1게 가서 지형 (J핸ν) 

을산펴보도꼭멍하였다 

〔밍인본】39책 287면 [분류]‘문시-핀빙(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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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문수산성의 배속 · 희빈 장씨 예우등을 논의하다. 어영대장신여철의 파 

직에대한사론 

L 숙좀 27권 20년(1694 갑술/칭 강희(!'f!렌 33년) 9윌 13일 무인 2번쩌기사 

대신 벚 비국의 여러 선하틀을 얀견(引見)하었다 이때 문수산(又珠山)에 성 쌓 

는 일이 이미 끝났다 남구만(떠九홈)이 아뢰기를， ‘총융사(앤rtí밍)에 전슈(띨힘)시 

키고， 등진(週없을 층」용사의 관할 밑에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냐다 ”하니 , 입금이 

통진 관원들웅 성 안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병조판서 윤지선(1tlJl휩)이 아뢰기를， ‘좁아서 용신하기 어렴습니다 ”하고， 남구 

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긴대 이 산은 묻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성을 이 

이 쌓고 나서 천백L해펴이 지옷 많아지기는 했지만 땅은 진실록 현착합니다 그러 

나 단지 관원이 있응 곳만 설치하는 것도 또한 하내의 방법이니， 총융λl플 보내어 

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뒤에 

총융사 이기，*주꿇w가 염을 받고 7f서 보고 돌아와 아뢰기를， “성 안에 단지 두 

군데의 공[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매우 작아 관거(흠댐)는 옮길 수 없을 등 

합니다. 

할 수 없다연 먼저 창고(용庫)를 옮기고 이어 객사(홍춤)블 〔문현(엠펴，f)에서 사명 

({更命)을 띠고 온 사선을 집대하는 곳이다 ]설치하여 앞날의 주필에 대비하도록 하 

고， 얀가(民家)는 성 밖 북면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지선이 아뢰기른， 

“진션로 관거를 옮겨 놓으려고 한다면 어찌 용납할 수 얹겐슬니까 성의 밖은 지 

서!I며잊)가 평탄하여 또한 액싱틀을 꺼주하게 한 만했습나다‘ ’하고， 남구만이 아뢰 

기릅， “고(故) 상신(相모) 조사석빠뻐m생)이 이 성을 쌓으려고 했고， 윤지완(커f止 

完)이 어영대장(때상大꺼장)이 되었을 칙에 또한 구획 1m;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 

금 윤지션은 관거(官居)릎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71ii~는 옮길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옳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성을 쌓은 본 뜻은 단지 척인 

澈)\)들이 점거하여 내려다보는 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땅을 넓게 차지하여 

한갓 인력IA力)을 허비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록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관거는 의탕 옮겨야 합니다 ”하니 , 임금이 이르기 

를， “옳다. 올해는 비록 융기지 끗한다 하더라도 조용하 해 가야 할 것이다?하였 

다‘ 남구만이 아뢰기를f ‘당초에는 이틀 총융사에게 전속시키려고 했는데， 이떤 

사람들은 ‘이미 강화{江컨티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강화에 전속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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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합니다하니 , 임금이 강화에서 구관(句깜)하토록 윤히하였다 남구만이 아 

뢰기를， “통진G퍼대)은 이 산성(山@서의 주인이나， of땅히 고을 명칭을 승격(jJ~洛) 

시켜 중요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내， 잉끔이 말하기를‘ ‘현(1M)을 윤려 부때)로 

만튼고， 우선(武멈) 중에 풍겨1(品「암)가 통정대부(꾀政太솟)인 사란을 가려 보내는 

것을 일정한 규례로 상으랴 n하었마 "1국에서 。l 일음 강화P녀까ι램많守) 민진주 

(問f點C)l에게 묻으나， 민진주가 아뢰기를， “강회는 구관"1-는 데가 너무 많아 다시 

이 성까지 종관(썽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주청(정래) 하기른， “군 

문(軍門) 에서는 기계(짧째를 관장하고 강화에서는 양향(hkfrlûl응 주관하게 하며 , 

통진부사(페좋깨잊)가 그 지휘블 받도꼭 하는 것이 해P의 조치하는 방법이 되겠 

습니다 η하나，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의논이 결정되지 않아 빈 성만 우 

뚝하고， 마침내 한 사람의 백성도 설지 않고 하나의 불건을 저장하지도 않았으므 

로， 식견있는 사람들이 한단했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본문중략〉 

i영인온]39책 348얻 [분류]'왕싣 "1빈 I~ê\illl’갱정→지빙펀섣(1킨方行政)/"인사)임면(任롯11’인 

λ뉴선알181-，11‘사잉 딘댁(5"~었Jr군人뉴판잉m~31J)1‘군사 군정Wi)(JJ‘군λF병집(!국펴11'군λ뉴영법 

(묘5!1I'금융판)r!IID:져) 

21)대신과비변사의 재신들을 인견하다 

)숙증 28권， 21 년11695 을해 /청 강희(康휠:) 34년) 3윌 3일 갑자 ↑번째기사 

대신과 비변사(偏않司)의 여러 재신(후田)들을 인견(SI보)하였다 좌의정 유상운 

(柳尙않〕이 말하기를， ‘강화유수(江華돼守) 만진주(1잦다찌hJ)가 영장에將을 골라 임 

명하여 문수산성(文珠山뼈응 주관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모든 일이 시작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별장의 거처에 펼요한 플품을을 갑자기 마련해 주기가 어렵 

습니다. 우선 동진부사ωfi~뀔때혔로 하여금 전담해 관리하토폭 하였마가， 겨올이 

닥치기 전에 고사{rlllt'rl를 창설하고， 승려를 모집해 정을 만들어 생첩(lJt(J'D을 지 

커는 용도로 한용하심이 마망한 것입니디 ”하고， 좌윤(左7η 。l세선(李란펴)은 자 

연도(뚫월융)익 행궁(行흠)을 수리한 것응 청하니 , 암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본문중략〉 

〔영인은]39칙 309인 【E뮤]‘입실 증시{2;"i)/，인사 암연111ιw‘사업 다택():~‘ 11‘균사 간낌(，" 

~fj)j’시상-원묘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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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동진 등지에 큰우박이 내리다 

숙증 29권， 21 년(1695 을해/정 강희(康탱) 34년) 9월 16일 을해 5번째기사 

경기(京없)의 통진(캘혜) 등지에 우박이 내였으니， 크기가 비둘기 알만 하였다. 

【영인온]39책 395잉 [문류]'과넉-전개天i;l) 

23) 인천 · 김포 · 부평 등의 고블에서 지진이 있다 
숙증 31권 22년(1697 정축/청 강희(밍탱) 36년) 윤3월 16일 빙신 2번깨기시 

인천이디 1 1) 김포(金1머) 부평(검 '/'1 등의 고을에서 지진(1也풍)이 있었다 

〔영민본]39석 454댄 [문유l'과픽 선 '11天il) 

24)서울에 기근이 심해 기한을정히여 진흉청의 곡식을발매하도록히다 

숙종 32권， 24년(1698 우인/정 강희(댔웹 37년)1월 28잎 갑진 1번때기시 

대선(火많)과 비국(패힘)의 여러 신하틀을 인견(린 I .RJ하였다. 우의정 최석정(핍陽 

싸)이 서울에 기근(없짧)이 심한 까닭으로 2윌 10일 전까지를 한도로 하여 진흉 

칭앤lK{피l띤힌의 곡식을 받매(쭉힐)하자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지평 어 

사휘(찌잊쩨가 경기수사때짧7kí!8 만섭(問핍)이 아내의 장지(짧i삐로 통진(썩밟) 

의 대촌(大付)을 점거하였다 하여 파직(뽑뼈시결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 

다 그런데 이에 이르려 죄석정이 대계(흘않)가 사실과 툴리다고 진달하고， 판돈녕 

(判敎핑) 서문중(徐文띤)도 역시 그렇게 말하니 , 잉금이 파직하지 말고 그대로 유 

임(띔f子)시키도록 명하였다 

〔영인본]39적 484면 [분유y시멈 단헥W，'UI/'인)J-입먼(íf호I/'풍속 I]l，성I/'구듣 1，;:1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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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사이유가문수산성의 방비에 대해 청하다 

숙증 38권. 29던(1703 게이/칭 강희(많!~) 42년) 3윌 6일 신해 1번때기사 

주강(，휩흉)에 나아갔다， 지사00판) 이유(李l찌가 아뢰기륜， “문수산성(文댔山W에 

은 아주 강도(ìn:n의 요충(렁찌，j) o] 되는 1당인데， 이미 성을 쌓았다가 문득 배려게 

되니 설로 애석합니다 마땅히 1천여 보(少)를 더 쌓고 통진부Q띠iN!fl름 성 안우 

로 옮겨서， 갑진(甲 ilt)과 마주 대하여 험요(li0필)로 섬}을 젓이며， 또 김포(金패)의 

군사를 여기에 소속시켜 전란핸없Q에 임하여 굳게 지카는 계잭을 삼아야 한 것입 

니다. 

청건대， 요당UM흰)에 울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이때 Hf야흐로 큰 흉년이므로 

고을을 옮켈 수 없다는 이유록 조용히 의논해 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유가 일짝이 

문수산성과 강도(江켠유)의 지세(미횟)를 가서 상펴보고 오기블 스스로 청하여 갔다 

왔기 때문에 건의하여 아펀 바가 있었으나， 엘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잉인본]40잭 8견 [문류r강실{경연('표중)!'군사-핀잉(끼 깨) 

26)종친부에 김해 • 강경포등을소속시켜 세를 거두케 하다 
1숙종 38권. 29딘(1703 겨IDII침 강희(얹멜 42딘) 5되 26일 경오 3번째기사 

종친부(宗剛큐)에서 아펴기듭， “경진년 비망기(따덮리 기운데 ‘왕자(王子)블 이 

마 봉착(챔핑)하였으연 모든 수거 (fl강싼)할 만한 해부(잖m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다 ’ 고 하였으니 , 낌해(金따) 창원(읍ßD의 효장(펴까)과 은진(펀대). 강경포(江g 

써) 사진포(f휩홉혀，). 김포(싫띠) 보소설(fj(FIT초) 통진G펴i~) 조강(뭔江)을， 청컨 

대 본부(木府)에 모두 소속시치 세(뼈을 거두어 수용(需f껴)에 보태케 하소서하 

니，허가하였다 

이때에 궁가(감家)의 절수(lrf'굉가 산과 바다에 두루 미쳐서 국력(댐jJ)이 피폐하 

고 백생이 원망하여， 식자(파옵)플이 전수의 펴1해가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 

라고말하였다 

[영인몬]40잭 29인 〔분류〕‘앙심 증친(조치11'재정 상공(.Ic싼!/‘동엽-전 l'!(83끼1/’수산업(;J<.ζ:'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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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η통진의 유학 심상희 등이 고 평사 이목에게 포창때 반작을 줄 것을 청 

하다 

숙증 43런 32년 (1706 병술/성 강희(많텐 45년) 3월 15일 계유 1번째기사 

통진의 유학 심상희 등이 고 평사 이목에게 포장하여 관각음 중 것을 청하다 

통진(옮냄)의 유학(때쩔) 심상희(沈尙J:!!i) 등이 고做) 평새판별) 이복(합윌음， 화 

를 같이 입였던 여러 신6필 포증(짧암)한 것에 따라 한 것을 소(뼈로써 정하니， 

해조(該햄)에 내렸다-

【영인온)40잭 190면 l브유】‘정돈 징콘(많얀1/’인사→핀리(션씬) 

28)어사 김흘경과이명준이 복명하다 

숙올 43권， 32년(1706 영술/성 강희(없이 45년) 5월 15밍 임신 2번째기시 

어사(쩌]史) 김흥정(金떼度). 이병준(주明J잉이 복명(찌命)하기블， ‘지정Oi;m을 

잘못한 이유로써 공주옥새公’1애k뻐) 구지정(具퍼례， 이산현감(尼LuWá짧 박상빈 

(朴尙행1. 남포현갑(藍뼈縣효) 진이쟁쉰써짤1. 김포군수(金패해j守) 심현(í:!:l킹을 죄 

주고， 치정(펌뼈을 잘한 이유로써 홍주목λ세共JH1x많) 이유민(李格î\')을 가자(加 

資)하였습니다 ”하였다 

l영인핀J40색 ↑ 94댄 [문二]'딘짙 지땅'j~Fi멍7엮구frtl/~인사 프사낀 탄댄l'ι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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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화도의 축성 문제를 여러 대신틀과논의하다 

숙증 48권， 36던(17↑ 0 경인/정 강희(H[!밍 49년16원 25일 기미 2번때기사 

대신(大많)과 비국이체局)의 여러 재신(컴많)틀플 인건(引꾀하였마 영의정 이여 

가 얀하기를， “조태구α1i1.긍침)가 일찍이 강도(iI힘~I에 성(I/m응 쌍은 후어1 생첩(싸 

f썽 을 지켈 문좀(ljI쭈)음 또한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통진부샤(꾀ìl'lff1!l9 민순(1펑 

f때이 진계(陳참) 한 바에 의거해 삼군문(프ljIl"l)의 보인이v0과 본고을에 았는 원 

호(;1:戶 I 3천여 명으로써 수첩군(-:1'11센m음 상되， 원호는 이웃 고을의 보인으로 서 

로바꿈잣을청합니다 

대개 문수성(文행뼈은 성첩이 1천 1백여 개에 이르는데， 등진의 분군(4<!lí1이 

1천 명에 차지 못하여 파수(把守)한 수가 없으니， 만약 이 군사를 보충한다면 약 

간을 배치하여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입금이 이를 허딛r하였다 또 하교 

하기플， “통진부(이일뻐찌)는 지형이 비록 매우 협착하다 하더라도 본부(本따)틀 성 

(1씨 안에 옮긴 연후에야 생응 지킬 수 있윤 것이나， 이 얀이 어떠한가 ”하자， 이 

여가 말하기를， “본성(本뼈은 지형이 협착한데다가， 또 우을이 적어서 응거(띤탬) 

른 받이듣。l기 어렵다고 하었는데* 박권(朴맘)이 새로 강도(江폐)로부터 와서 얀하 

기블， 지형과 수원(水源)이 고음응 옮길 만한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만약 문수(文%로 옮겨 쌍는다변 조금 넓어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 

(믿)의 뭇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 (J때은 급변떠첼)에 임(꽤하여 잠시 주멸할 

곳으로 삼는 데에 지나지 않고， 또 갑콧이〔며볍]에 다다라 힘써 굳게 지컴에 달려 

있으니 , 넓게 설지하기에 마연룹}지 않습니다 ”하였다 입금이 이로써 박권에게 물 

으나， 박권이 말하기를， “문수(文쨌에 성응 쌓느라고 이미 불력(物力)플 많이 소 

비하였으나， 이제 내버려 둘수가 없습니다 

통진부륜 꼭 성 안으로 옮겨 들인 후에야 성첩(때IltJ을 수선하여 수비(守따)를 

조치함 수가 있으니， 지형이 비록 종더각도 오히려 한 고을음 받아듣일 수 있승니 

다. 또 관해와 창듬을 뜯어 옮길 즈음에 쓰임 블력이 셀 수 없으니 , 통진부 각지 

의 지←윈支Jlí[)을 만일 6 , 7년 동안 제감(~l':1찌하여 오록지 고을을 움가는 데에 힘 

쓴다면 일의 두서(땐뼈)가 잡힐 것입디다. 강도(iI렘)륜 만약 의귀(ft~힘)한 곳으로 

삼는다면 갑곳이가 묵길이 좁아 건너가가 쉬운데， 이 성을 굽게 지킨다면 또한 갑 

곳이를 넉녁히 양어한 수 있습니다하고， 우의정 김창집(金텀싸)은 딛r하기륜， “신 

이 일찍이 강도(江혜”에 부염(.tlf王)하였플 때 형편을 두루 삼펴보았더니 1 산생(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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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은 한 연의 소텅성이들 따타 쌓아 을가에 이르랴 성문을 싣지하였는더1. 그 성 

안이 비록 협착하더라도 오히려 통진(꾀패) 한 고응응 용냥할 만하였습니다 또 산 

성으로부다 관부(官府)까지의 거리가 겨우 10리에 이르므로， 편리함에 따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딸하기를， ‘강도 

(μ都)는 곧 천잠(天뺑 이어서 조종조(페[示해)로부터 의귀(않렴)항 곳으로 삼았으 

나， 안에 부성(川뼈이 없으므로 전잠을 지커지 못하면 존망(쥬亡)이 슨식간에 결 

정될 젓이다 만약 내싱(i져빼이 있으연 서로 어티는 三음에 근왕(해王)의 군사가 

이릅 수 있어서 순식간이1 망하는 형시1는 없을 것이니， 결코 내성음 땅。빠 옹F는 

깃은 대개 이 때문이다. 

고려(高잖)가 장도(江건깨에서 봉고란(h(古ffiU응 피함이 거의 50년이었으니， 강도 

를 버힐 수 없음은 대개 이어서도 알 수가 있다. 통진도 또한 모릅지지 성 안으모 

고을은 옮긴 후에야 성 안을 굳게 지낄 수 있을 것인디1. 비꼭 협착하더랴도 요히 

려 한 부001플 받아른여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니， 마땅히 고을응 옮기되， 여러 

가지 부역m때잉도 또한 마땅히 감세(ì"r>tj하도꼭 하라 ”하였다 

이조판서(!!.'낀*11 라) 김우상(金수抗)이 말하기를‘ “이미 고응을 옳기기록 정하였으 

면， 혹 추생(秋댔)을 기다랴거나 혹은 내년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분부하신 연후에야 거행 

할수가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Õf기를， ‘금년에 만르시 고을을 옮기려 함은 아니 

다 비록 금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전대는 마땅히 이설(移않 해야 한 것 

이다 듣건대 문수성(文珠城은 싱가퀴가 많이 허풀어져 있다고 히는데， 이후로는 

훼손되는 대로 곧 보수하역 전과 같이 포기하지 말토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40잭 357언 [문류]’군入뉴관밤 ι，~Jjlr갱잉→지방행정(긴)\lT~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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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통진부를통진현으로， 흥주목을홍양현으로삼다 

숙증 49권.36넌(1710 경인 /정 강희(대，，) 49년) 12윌 11믿 산미 2번띠기사 

통진부(꾀애府)륜 장등(降풍)하여 등진현(펴71t!~Æ)을 삼고‘ 홍주목(iMII셋을 강통 

하여 홍양현(앉rr:hm~)을 삼았는데， 모두 삼성 죄인(三省때시아 태어난 고을이기 때 

문이었다 

[영인은]40 색 380 건 【은유1‘사업 낌힘(行ifll/‘군사)핀링m~3Jj) 

3D신하듣응을인견하고통진을강화도에소속시키는일등에 대해논의히다 

숙증 52권. 32년(17↑ 2 임진/접 강흐 8m머 51년)11월 5일 겁신 2번째기자 

대신과 바국(패局)의 여러 산핵능을 인견(~I꾀했다 〈본문중략〉 

강화유수01:행않守) 조대로〔젤싹老)가 아뢰기륜， “등-진(웬대)은 강도m:뺀와 싣 

료 순치보거(압쨌빼車)의 형세가 있는데， 문카약1성(文짜山\I)()이 통진으로 가는 요 

해지(몇좀地j에 있어 그 위에 올라가면 강도의 형세가 환하게 부이지 않는 것이 없 

으무로， 같이 지키면서 기세를 합친 다음에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총융시{샘쩌핏)에 소속되었으니 강도에 대해서는 실로 서로 의지항 길이 없어 

졌습니다 

또한 군정(軍댐을 들어 보건대5'-두 강도에 소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나， 랜 

(下問)하여 처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η하고， 이유도 또한， 이속(移얹)시키는 

것이 편"1할 것이라고 하나， 임금이 이속시키도록 영하였다 또 통진에 있는 응 

(링을 문수산성으록 옮71는 것이 펀러한지의 여부)를 하문하자， 조대로가 아뢰기 

를， “생안이 아주 험하고 또 우물이 적으니， 고을을 옮검은 불편합니다 ”하고， 이 

유는 고을을 옮기는 것이 "1땅하다 하니， 임금이 고을을 옮기기로 확정하여 거행 

하라고 영하였다. (본문중략〉 

〔영민본]40 색 469면 [분류]‘인사 입변(다~)/’인사-판낀(짝맹)/‘군A뉴핀밍(끼껴Ir군사 군역(깎 

m/’행정-지밤텅정(J;tj方行I~)I’사엽 딘，-I!(~낀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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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경기 수군의 일을명하다 

숙증 54권， 39년(1713 계사/청 강희(Iill>:m 52년)11월 6일 경술 1번쩌기사 

정기감사(京짧닮司)의 장문어*F&I)으로써 멍하기를， “통진(꾀}土) 수군(水軍) 1 백2 

명을 부평(좀平)으로 이정(쩡JËI하고， 안산(훗띠)의 93명을 본도(*;힘에 그대로 

두도록F 하라”하였다 

[영인본140 잭 520연 [문류]’군사 지방군(1M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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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강화돼 형편에 대해 강회유수권성이 올린 소장의 내용 

숙즙 61권， 44년(1718 무솔/정 강희(폈~) 57년)4윌 1일 기묘 6빈때기사 

강화유수(江후flI守) 권성이 소'Jμ을 흘려 온도(木μ)의 형편을 논하기플， 

〈본문중략〉 

휠꽂이[月없] 이상에서 휴암 이하까지에 축조한 성은 조수에 충격을 받아 여장 

(女챔과 더블에 파괴되어 면어져 나갔으니， 개축하거나 부서진 곳응 보완하는 일 

은 견단코 중지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삿일이 바야흐로 한장이어서 백성을을 

동원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지긍 각챙各까)의 회계(잠，t) 이외의 나머지 미곡음 

가지고 백성틀을 모아서 역λF을 일으키되， 먼저 토성(士j찌윤 쌓아 그것이 완고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여장(女i엽)을 쌍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문수산성(文없山뼈의 일에 매해 삼가 개탄스럽게 여기는 점이 았슴니다 

이 성의 섣치는 처음 임금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축성한 뒤에 다시 조치(셈없) 

한 적이 없어 군병(댄兵)도 많지 않고 기계(짜해도 준비되지 않고 양향(樞떼도 부 

족한 퉁 어느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정(벼丁)을 얻기가 제일 어련기 때문에 꾼병('i]I兵)을 정가하여 주는 데 

있에 실로 좋은 겨l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김포를 아울러 부펑(낀平)에 예속 

시기는 것은 크게 긴요한 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김포를 통진(때댐)에 

이속시켜 협력하여 수비하게 한다면 열푼이나마 도움이 었음 것 같습니다 양향에 

이르려서는 조정에서 전에 지급한 것이 포한 1천여 석에 이르랐습니다만， 염산(@!( 

해0이 마땅하게 되지 못하고 간피(好更)틀이 용사(JH까)한 탓으로 그 태반이 귀록 

(J'i웠)에 기입되어 있어 성에 속한 요미(섞米)가 지금 바야흐로 부축한 형떤이므모 

형서l가 숫지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로지 통진에 맏긴다 

면 구투(혈월를 그대로 답습할까 염려됩니다 

산성별장(111뼈~IJ將)을 각열히 선택해서 임명하고 인신(印信)을 만틀어 주어 조적 

과 기계(융램재)틀 수리하고 보충할 수 있게 한다면 본부(;t:府)에서 미곡과 급전을 

적당하게 헤아려 별장(jJIJ써0';)에게 내주고 그로 하여금 온전은 그대로 두고 이식음 

취하여 요량하여 개수(改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포(火U빙 등의 불건은 본부(本 

까)에서 창작하여 이급(移Mr)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소장을 묘당떠흉호)에 내렸는데， 묘탕에서 복주(껍갖)히기른， “흙톤대 

〔土때륜 더 설치하고 양암과 갈곳이들 쩍파하자는 의논에 대해서는 그 유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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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래되었으니， 따로 중신음 파견하여 다시 간심(김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마 

파괴되어 멀어져나간 구성(화빼은 더욱 급히 언저 수리 보수해야 "t는데， 이는 본 

부에서 수시로 상펴 선치하여 완전하고 공고하게 만들 가들 도모하기에 달려 있습 

니다 

운수산성에 대해 논의한 것응 진실로 의견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부평에 소속 

한 검포를 떼어내어 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숨니다 그려고 산성별조R山뼈~IJMi;') 

은 병조에서 각별히 선택하여 임명하게 하소서 인선을 만들어 주어 조적파 군향 

(軍때 기계(짧.'\1) 퉁 제반 일윤 관괴하게 6년 것은 모두 본부(木따)에서 선저하 

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븐141잭 13연 [문류】ι문시~핀망(，"，;\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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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군자감정 김민주와사과이상성을파직할것을사간원에서 청하니， 따르 

지않다 

숙종 63권， 45년(1719 기해/청 강흐I( !lt，êl 58년15월 17일 기축 3번째기사 

샤간원(리짧完)에서 전얀어1 계단(쯤똘)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사 

고'H司果) 이상성(李tB"κ)은 작년에 상서(上파)하여 자기 를 탄핵(랜섰)하였던 대관 

댄흠)을 도리어 구함(써댐)하였으니， 풍습〔風~m이 가증스랩습니다 진실로 이는 

천신(I!'辦)의 수지않따)인데도 도리어 뽕내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히는 바가 없으 

니 1 파직(뿜~~하고 서용(웠JH)하지 마소서 

풍진부사(通패府f잇) 박태도(朴A하웰는 문자(文추)틀 해득IW!HfI하지 못하여 소장 

(퍼狀〕의 제사얹§찌야륜 오토지 하랴(下핑)에게 위임(훗f王)하였고， 직사I*JJíR9의 수용 

(피m)이라고 핑계대고서 가호(家戶)즐 헤아려 돈을 받아들였으니， 칭컨대. 파직 

(hl:n빠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는더1 ， 세자가 당하기듭， “김만주11i?피임)와 이상 

성(주相成)의 일은 논핵한 바가 지옷 정도에 지나찬디1 관계원마 ”하였다 

후일에 발론(킹힐째)한 대관(판j?) 김여(令[엽)가 인피 111;댄하면서 말하기듭， “김만 

주가 염치(願C、)와 의러(끓떼j 없응「을 무릅쓰고 탄핵때刻)을 감내I!때)하면서 시 

험 을 관장한 것은 진설로 진신(펌f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상성의 경우는 지난 

해 한 동의 상서(上핀)가 공의(公패에 버립을 받았고， 조사한 인이 허투(JJi;웰로 

돌아갔는데， 죄별(뿜댐)응 요행히 면하였슴니다 그러연 자처(디않)하는 도리에 있 

어서 오직 물러가 옆드려 허물을 반성해야 할 것인데， 전후의 시엄딩제王)에 득의양 

양(염호陽楊)하여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신이 논핵한 바도 감작(창엽연)하쓴 돗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언하여 블허가 

기다렸는데， 샤간(司떼 조언신떠彦모)이， ‘뒤따라 논핵i찌찌읍 가하는 것이 이미 

공심(公心)이 못되는데， 역지로 혀투로 돋아갔다고 한 것은 더욱 매우 그릇된 것이 

다 • 라고 처치0ε뽑)하여 김여를 제차(않쫓)하기즐 정하니 , 세자(센子)가 그대로 따 

랐다‘ 
〔영잉온]41책 67언 [문류]‘정돈 간장낀;11‘인시)잉면Ilf!èl/‘，q，;~ 딘「띠ç，~t.~) 

조성g조실록에서 강온 강포이야기 1315 



35)통진 부사박태도를파직시키다 

‘ 숙종 63권， 45년(1719 기 ôHI침 강희(f혔~) 58년) 5원 22일 갑오 1빈배기사 

사간원(司밟P죠)에서 잔인에 계단(땀達)했던 것을 거틀 아뢰니， 세자가 다만 박태 

토(朴것、폐의 일만 따랐다 

[영인몬]41잭 68연 〔분듀]’징콘 간쟁(ll:tf)/‘인λ←임연(任"èlr사엄 탄혁(s_;;:tJJ 

36)비국을 인견하여 북한산성의 수축과삼남에 순무파견히는 일을논하디 

) 은욕을 2권 1년(1675 을묘/정 강획([형틸) 14년)1월 24일 계미 2번째기사 

37)김포유학 이만형이 재이에 대하여 올린 상소 

、 숙증 3권， 1년(1675 을묘/성 강희(f혔R) 14년)4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38)평안감사이세화가본도틀 순행하여 살핀 바플 열꺼하여 아뢰다 

숙응 12권， 7년 (1681 신유/성 강희(rn，R) 20년)11윌 27일 잉자 1 번째기시 

39)사규 개척 틈에 과하여 영의정 유상유이 아뢰다 

/숙증 31권， 23년(1697 정축/접 강희([없，Rl 36년) 6윌 3일 신해 1번l세기사 

4이대사간한성우가절겸과김만근의 일에 대하여 소를올리다 

) 숙증 39권， 30년(1704 감신/청 강희(f:흥원) 43년) 7월 8일 병오 2번째가사 

41)여주 유학심일녕이 매부 이만문이 그누이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호소한 

옥사 

‘숙증 50권， 37년(1711 신묘/성 강희(많웬 50년) 9윌 2일 부자 2번째기시 

42)경기의재결에결마다수미를 3두씩 H하도록하다 

숙종 51권， 38년(1712 잎진/칠 강희때웰 터년)1월 ↑ 0일 갑오 1번째기사 

3161 김모실룩 



43)연은문 패서사컨에 관한서종철 윤머의 국문내용 

숙증 53권， 38년 11딛 15잎(갑오)1번째기시 

44)대신들이 송도 총융정의 군수보 사용의 폐단과 《가례윈류》의 간행 등에 

대해논하다 

숙증 53권 39던(1713 계사/칩 깅희(I]U맹) 52넌) 5월 20일 병신 1번째기사 

조선용조실록에서 찾온 깅포이야기 /317 



20. 경종실록 

U양사에서 탐학한김포군수 이서태와전 병사이휘 등을삭거 사판할것을 
청하다 

」 경증 10권， 2년11722 임인/성 강희(薦러 61 년) 12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양사(兩펴I [사간(늠l때 이진순(주떠추) 지평밤平) 김시엽(金빠힘이다 ]에서 합 

계엄엉)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간원(행，Ji)에서 전계(세'i\'irl른 거듬 아뢰고， 또 아 

뢰가륜， “김포군수(엎떠那守) 이시태(주瑞*1는 더 많이 보고한 재결(χ*iil이 2백 

결(*하애 이르렀는데， 민간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 수량이 매우 적었으며， 잡역(앓 

15t)으로 정수한 돈이 전에 비하여 갑절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션얘쐐삽)의 증미 

(젠米) 수벅석을 가려 두고， 썩어서 상한 남은 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책입을 다 

하고는 실속없이 성책(成마)하며 그 사용(私Ill)한 자취를 염폐하였습니다 이른바 

가려 둔 수백 석은 간 곳이 명확Br"J 않-"-니 , 이와 같이 탐학11>밑)하고 불법(不 

많한 사람은 지옥(字찌의 직임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판(1土뼈에서 삭거(剛 

농)하소서 

전(펴) 벙사(兵íæl 이휘(주때는 일찍이 웅꼼과 유읍을 역임하면서 오로지 가렴 

주구(람썼회、求)하여 제몸음 살찌우-는 것만 엘삼고， 전에 진포(~휩ìJ)듭 쌓아 둔 채 

물쓰듯 하였습니다 널리 점유한 전토([1]士)가 경기 충정도에 퍼셔 있는데， 아직 

도 아정 (1떼해)에 안치(짧읍)하는 멍에 벗어나 았-"-니 오래도록 울정(物 흙) 의 분와 

을 촉패하였습니다. 작년에 무소(武Hil에서 시끼&딘쉰흉) 할 즈음에는 그가 친한 사 

람과 뇌물(뼈物)을 보낸 사람은 정(丁)자조차 얀지 못&변 자도 모두 다 통뼈)을 

매기J'.， 그 나머지 본시 모르는 사람은 비록 잘 독해(讀따)하더라도 운득 반르시 

조@버들 매겼으므로， 중외(中까)의 원망과 비방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 

다 또 조카를 양자릎 삼아 데려다 기든 지 십수 년이 지난 뒤에 양자의 동생인 

이제항{李齊떼이 분과(文뼈에 등제하자， 이제항을 양자모 고지려고 하였으니， 놀 

랍고 가증스러운 자취까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01와 같이 당도하며 불법(不ìtl하 

고 의리를 어겨 윤기 (j삶2)가 없는 사당은 융원여간꾀의 장영(JI!f兵)의 반열에 풀 수 

없으니‘ 청컨대 사판(1土뼈에서 삭거(체j去)하소서‘ 

재해(Jj양)로 군포(1때)를 견감한 것은 실로 조정의 진흘(쐐뻐하는 지극한 뭇에 

서 나왔으나， 외방(外方)의 영문(잘門)에서 더려 일제(→體로 봉행(奉체할 수가 

318; 김보실록 



없습니다 각 영문(펙門)에서 상냥U::，îι1빼}는 것은 장링 GIt0l에 의하여 감하여 받 

고， 영문에 소속원 진졸(î피쭈)에게는 다 2필(따)을 받는데， 이와 같이 구별(딛삐 

하여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앙으니， 지극히 놀항 만한 것입니다‘ 또 황해 병영 

(쉰ìliifr&\)에서 진졸(1란후)의 군포Cif[布)를 강제로 세목(細木)으로 받는 것은 이미 

잔뭇된 규례입니다 2팔을 관비;5]-는 값이 6냥 진(짧에 이르는데， 이는 곧 3펀 

(170의 역 (í요)아 되어 배(倍)나 감탕하가 어려우니， 정컨대 각도와 해영(M<삼)에 운 

부(分付)하여 재년(찌年)의 친플의 군포는 한결같이 서올에 바치는 예에 의하고， 

감정(減뼈하는 승수ut-뼈 또한 서울에 바치는 예에 의하여 수봉(J쩌후)하는 것음 

영구히 정식(定과)으로 삼아 시행하여 민폐(R따)를 제거하소서 ”하니， 말단(;lzl펴) 

으l 서1 가지 일만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잉인본141잭 270'간 [은류]'정론 간챙(등，，)/，인人뉴잉던(任'l2)!‘시셈 딘댁[!낀ιIN‘문Àf--군엌(!ll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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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죠설록 

D민진원의 정사로심택현 외 14명에게 관직을제수하다 

영조 3권， 1년(1725 을새접 옴정(짧正) 3년) 1윌 23일 임술 1번째기사 

심택현(싸毛얹)을 이조잠판(R멜參껴1)으로， 박사익〔朴매益)을 이조참의(핑엠參짧 

로， 칭호(핫~i엄)틀 예조판서(파홈워j핀)로， 이교악(주품ffi)음 예조참의(샘띤參;휩로， 

김동벌(金*弼)음 공조잔판(工뀔參*'1)으로‘ 권엽을 우운c(右尹)으로， 신방(니l防)을 

부교리(힘없표)로， 이중협(주호I:CL>을 부수잔(핍Ilfl쳤찢으로， 신염을 혜민서제조(판民 

뽑뚫뺨로， 정호를 장원서 제조(후짧뽑대팀쩌)로， 이의현(주효@멍을 선공감제조11연工 

밟월빼로， 이의록(李宜세:1;)을 김포군수(金i띠那τ)모， 신사적(법g、낼)을 평강현감(쑤 

E용쩨앓)으로， 황유후을 교하현갑(交께.W{:옮)으로， 김상훈(金챔!lfJ)을 삭녕군수(뼈寧 

랍P강)로， 홍L우제(i껴j퍼파)듬 부평부사(富쉬꺼{빠로 삼았는데， 이조 판서 민진원의 

정사였다 

l영인핀]41잭 466면 〔분즘]'인사-임연(任종) 

2)성유열 등 5인에게 급제를 내리다 

영조 9권， 2넌(1726 빙오/침 옹정(찮正) 4년) 2월 22믿 을유 8번째기사 

성유열Ú1X:有烈 등 5인에게 급제(及장)룹 내렸다. 숙종써김낀)의 이용(때容)을 강 

도liL햄에 봉안I~，安)하고， 임금이 그 지방민(地方民)을 위한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중신(굶폼) 이병태(李秉泰)플 보내 교통(칩뼈에서 과시(科試)틀 보이니， 동 

진(꾀댐) 사람도 아울러 과장(μ場)에 나아갔다 

[잉잉온]41석 583민 l문뮤y인시(人줍11'앙실{王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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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이전 • 호서 부임을 꺼린 수형 이수신 동진부사 이완을 논한 허옥 

의상소 

영초 30권， 7년(1731 신해/성 옹성(판L티 9년 I 12원 25일 감인 3번써기사 

샤간 히옥(許J치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므기를， “권이진(양以im은 정재(W'~ 

후)가 된 옴으로 사골에서 넉넉하케 살연서 다만 곡블(양物)에 대해 인색하였을 뿐 

만 아니라 또 그 언사(ò땀)가 해괴하고 패망하였으니， 마땅히 그 관직을 삭말하고 

그 곡식을 되톤려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호서6왜四)의 죄잔한 고을을 싫어해 회 

피한 사담은 마땅하 무겁게 책빌(j't뿔1)을 가해야 하며. 이기헌(주땐[i，1;)이 논핵한 

。l수선(李守당)의 일은 한 번 조사플 거쳐서 그 허설Oi!:)'()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정컨대 먼저 이수신을 잡아다 문초하여 핵실하여 치치하소서 

동진부사(돼생떠f영) 이완(李꽃)은 일찍이 군읍(제;띤)을 다스였는데 이 01 해괴한 

행위가 많았고， 또 그 이벽@킹1양)이 이 고음에 합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 직mω 

블 체직시겨 바꾸어야 합냐다”하니. BI당하기를， “권이진의 일은 거조(웹섭)가 진 

섣로 지나치나 파직시카도록 하되， 애당초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니， 하멸 그 

곡식을 되톤려 줌 것까지야 있겠는가? 

호남 고을의 수령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비(뼈해)를 행하였으니， 하펠 추가로 문 

잭한 것까지 있겠는까? 이수신의 일은 아펀 대로 시행하라， 이완의 잎은 사조(íl)! 

샘)한 지가 얼마 안되니， 마땅히 시험해 보는 것이 옳으며， 자주 제직시키는 것은 

아마 민폐(Ji(방)을 끼칠 것이다?하였다 

대개 권이진이 공주(公州)에 사는데， 어사(때잉) 황정(]짧)이 장곡(生짧을 억지 

로 분배하여 사고(t때)륜 봉(1t)히는 데까지 이르자， 권이진아 이미 재연(쩔I/)에 

있었으니 부민(졸Ji()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사고블 봉히는 조처틀 하고 억지로 분 

uB하는 명령을 히는 것은 조정의 처1모른 쁘존6뜯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편지블 

보내 황정을 책망하였는데， 그 맏이 화명을 않은 것이 않았기 띠1문에 대간(공따)의 

상소에서 언급하게 된 것이다 

〔잉인온J42책 292연 【분뮤〕‘정르 징르(얹i이r검정 치망검정(η方行1;i.l 1‘시업-탄딘(ι 갔)/‘재정 

(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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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동필이 문수산성의 방어를위한대책을 건의하다 

영조 37권， 10던(1734 갑인/칭 옹정(꿇正) 12던) 2월 20밀 병인 3번쩌기시 

강화유수(íT표짧守) 김동필(::ít束때이。l 문카얀f성(文f-rLl r\\l() ol 강도(íT都)른 굽어보 

고 있는데， 수비(守떠)가 탄약(때，)하여 적에게 겁자당하기 쉰다는 것을 이유모 

동진(않냄)의 부지(li:fí허를 문수(文없로 옮껴 단독의 진(lí1J으로 만든 다음 덕포진 

(Î:Ji벼월긴을 거기에 예속시카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양천(陽J1 11 ‘ 김포(:\Î':패)를 

합쳐 양천의 현치(띤;냄)에다 하나의 웅'I-(!떠1)플 설지한 것을 정하니， 임금이 R 

당(때램으로 하여금 품처앉뚫)하게 하였다. 

〔잉인돈]42섣 421연 【븐늬]‘댐장-지밤료징(!Ò方 l 'i'I;Zlρ군사 균{;['~，l:) 

5)대신 및 여러 신하들과차시원， 수령들을불러 대동미를 특별히 감할 것을 

분부하다 

영조 39권， 10년(1734 갑인/칭 옹정(껄iE) 12년) 9원 15일 정해 1번째기시 

임금이 장릉(훌園에 거둥하여 김호군(성敵메 관사(짧왈〕에서 유숙하였다 밤에 

대신(大필) 맞 여러 신승F틀과 iμF원(쫓쇄A) ， 수령n 令)틀을 인견하고 분부하기 

를， “선미년에 션조(ft얘)께서 시행한 전례에 의하여 지방관(地方'g) 및 병참읍에 

는 잉당댐힘으로 하여긍 븐도(:4>:;힘에 울어 올 7}을애 써로이 받을 대동미딩;띄 

米)에서 매결(tJ%tJ 2두(쇠)씩을 특별히 감하도꼭 하라 그리고 지방관은 또 숙소 

(힘所)의 역(윗)음 담당랬으니， 더욱 고흡O떼ω함이 마땅하다 올 옴에 정퇴(停退) 

한 대동미를 또한 견감하고 그 밖에 연조(;티잉가 오래 되어 탕감할 만한 것은 모 

두 묘탕으로 하여긍 품의하여 처리하도폭 하랴 ”하였다 

〔영잉돈]42걱 453인 〔드유]‘응싱 o김(行t;_w낌정-l: I :b!’E낌야ιn1TiHù/*새성「공을m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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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포군에 있는 조헌의 서원과 윤섬 • 윤계의 묘소 등에 치제할 것을 

명하다 

영조 39권， 10년(1734 갑인/청 옹정(앞正) 12년)9윌 15일 접허 2번씨기시 

김포군(~ì패께어l 았는 문펄공(:X?!!公) 조젠(센펀)의 시원(，'댄JJ과 증띠;1) 영의정 

윤섭(尹따) ‘ 증 판서ψl까) 윤쳐](尹씻) 의 묘소와 과전헨(!민 IIJ~~) 장빈(댐에 안씨 

(강J1ë)의 묘소‘ 육선사(六""1페와 금진현(션I1 띠Æ) 병빈 박씨(朴J1ë)의 묘소에 예관 

(따官)을 보내어 지지Hl':i: r;인하마고 영하였다 또 옴소 지]문(쨌文)을 짓고 급전현 연 

령군(표해집) 현의 묘소에 근시(近{十)를 보내어 치재하게 하였다 

〔잉인곤].12섹 453인 [h'듀]‘등 、 이슨(0、:1，，1/‘인사→간리cr; T그 

η킴포에서 유생들의 학문을 독려하고， 본군의 향교에 위전을 획급하도록 

명하다 

영~ 39권.10년(1734 갑인/성 옹정(잖또) 12던) 9윌 16얻 무자 2먼째기사 

대가(大펴)가 김포(金씨)에 이르자 고을의 여러 유생이，，'+)윤 분랴 보고 성현(젠1 

w응 존중히 여기며 정전(IÆf핑)을 독살히 강습(ti~M)하라고 면려하였다 그라고 

본군(木llIl)의 향교(쩌아있에는 유독 위전(fir: m)이 없우무로 도신(씬많)에게 규려1에 

의하여 획급(필IJ給)하도록 명하였으며 , 또 기로(감老)에게 식플(쇼껴)을 하사하고 가 

벼운죄수를석방하였다 

[영민론þ2석 453면 〔문ii]’?_!-심 텅텅(行권 1/‘앙ÀI 시큼('야，11/'농업-전시(田셰/’윤리 깅싱(‘ 3 

각)/*B 'î~ 인린고윤(人文”μI/'사빙 엉닝(lTi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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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택수가동진 부사유동무등이 쩔나무를뇌물로쓴것틈을아뢰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칭 건륭(영쟁조) 1 던)10윌 13일 계유 1번째기사 

정언 민택수(間침치가 장소하여 논하기틀， ‘풍진부사(파iît府1<1') 유동무(때핏않) 

는 배등 빼앗아 펠나무를 운반하여 뇌뭉로 바쳤으며， 영암군수(앓짧뱀솜) 윤하는 

전에 호남의 두 고을윤 맏았음 적에 1진여 결(댐)을 재결(1)2념)로 만들어 도용(앓 

m)했으므로 남쪽 고을 사만등이 적쉬라고 지목하고 있으니， 모두 삭직(업뼈띠하소 

서 ’하니， 당하가를↑ ‘진단한 수령은 이미 치효(治있0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영잉온J42젝 521떤 〔분류〕 성돈(C)c씨/ι인λIIA:;l I!'처징틴WJ/‘사연j-틴댁껏ìr교등(수은(;ι닌 

에앙역의 펴]단을막기 위해 앙정 어사를파견하는일을의논허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성 건륭(!Zf;월 1년110월 27일 정해 1번때기사 

임금이 미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죄의정 김재로(金在임)가 말하기를， “양 

정어사(良丁쩨영)른 품지(흥읍)하여 발송하려 하고 있는데， 외부의 의논은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하니， 먼지 아주 심한 고을에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하고， 우의정 송인병떠ôii明)은 맏하기른， “이는 입급을 대신해서 여러 고윤을 

순행착는일임니다 

따라서 백성윤 구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야 6논 것이니， 기읍(않E'!I 가운데 풍 

덕 낌포(金j市)와 호서의 아주 심한 고음에 우선 먼지 보내는 것이 따땅하겠습니 

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릎， “두서너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어찌 수성 (fl~ 

省)하는 도라가 될 수 있겠는가?‘하였다-

〔딩인온ν2적 522건 【은류]‘응싣 국잉[도1/‘협정 지방행~(J~ñf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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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황해도장연부에 11월 23일 전둥이 치고， 경기 등지에 전둥이 치다 

영조 42권， 12년(1736 영w정 건등(乾뽕) 1 년) 12월 4얻 계해 1 번째기사 

황히l도 장연부(長폐府)에 11원 23일 크게 천풍하였고， 정기의 부명(김 '1'1 얀 

천(仁川)， 감포(金씨)， 양천(p씨 1 1) 등 고을에는 이달 초1일 오시(牛R좋)에 햇벚이 어 

투정침하면서 크게 천풍하였다 

정상도의 영해부(흉따찌)에는 10월 초5일 밤에 즐풍이 갑자기 일어나 노도(혔 

싸)가 하는에 닿을 듯이 소용돌이쳐서 히1변의 존락이 불에 뒤잎인 곳이 많았으며 

지진이 열어나고 천둥벼락이 크게쳤다 

영덕현(정德縣)에는 10월 초6일에 천둥하며 벼락이 크게 쳤고， 사전헌(i떼 11縣) 

에서는 10'필 17일에 천풍하고 벼락이 크게 지면서 비가 내렸으며， 생산현(모山 

m*)에서는 11월 19일에 지진에펴7이 일어났는데 천둥소리 같았다 

[영인본142잭 528연 〔븐류]‘과학→천 71t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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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태복시 주원의 낭관은 김취로와 인척이므로 다시 조사하자는 이우 

하의상소 

ι 영조 45권.13년(1737 정사/정 건율(IZ엉) 2년) 9월 27일 입지 3연째기사 

호군(꿇!ji) 이우하(수수홍〕가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이 망령되게 한 소른 올리 

김쥐로(金~X잉)의 새 가지 일을 비방해 논한 데 대하여 염히 조사하라는 멍이 계셨 

습니다 그러나 태복시(太뚫유)와 주원(딴퍼의 두 당관은 모두 낌취포의 인척(때 

냈)이어서 그 위세둡 두려워해 곧바로 진술하지 뭇하였￡니， 아’ 어째 감히 이펠 

수가 있겠습니까? 어공선(뼈l뺀[}) 한 조항은 신이 일찍이 위어소(품자'f(r) 어부(ì띤 

夫)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제 그가 공초한 바는 분명 정상을 숨김이 있으니， 반 

약 다시 임자년 이후의 어관(끼땀)에게 조사해 을으면 그 설상을 양 수 있숨니다 

가교마Ciililí\!;) 한 조항은 신이 상소를 할 때 따적리(띤짧종) 이유장(수씹십)을 

꼴라서 을으니， ‘변마(찮통) 1필을 곧바로 김표(1tìilìl 늑방교(펴防橋) 가에서 바쳤 

는데 변마는 교uf(혐톰)와 시로 교대해 어승(쩌핑)에 쓴다 ’ 고 하였으니 , 다픈 아 

전과 헌부의 노복(꼈생칭을도 모투 참여해 들었승니다 그러니 이제 복마u、 .!!\I의 

첩(~，꾀을 주였다는 말은 어찌 속인 젓이 아니겠습니까? EJI봄마는 한번 냐가면 원 

래 들어요는 규정이 없으니， 다시 바쳤다는 말 역시 아주 근거가 없습니다 

급오랑(金폼태)의 공초에 이프러서는 바모 김취로의 전번 소 가운데 있는， 말에 

서 떨어졌다 ’ 는 등의 말을 가지고 부합시켰습니다마는， 김취로는 성문 밖에서 유 

숙하여 원래 만을 탄 일이 없으니， 어찌 말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겠슴니까? 아1 

신의 진벤 상소가 올려지기 전에 먼저 누섣되어 낌취로가 당로(힘때)에 애검하이 

만류하고 두 번씩이나 그 짐 사람을 보내어 조용히 말하였으니， 그의 방자하고 곤 

궁에 지한 정상은 사담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신의 이 소플 내려 다시 그 실상을 구핵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우하 

가 진달한 이유장을 헤조로 하여금 사문(효間)하여 아뢰도꽉 하랴. 여]조판서가 성 

문 밖어 나갈 때 말블 탔는지 7]'마른 탔는지도 나졸(짧쭈)을 사문(죠問)하여 。f뢰 

고， 원소(댔~O는 정윈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돈]42잭 571잉〔든류]'정를 정돈(~...i ';W교돈1);'jC_)/’사범 틴객(Et.!;Jr사맏j 서핀(f(JW~ÃH 

점)상공(上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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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간심성진이 용천부사정세장 • 통진부사이진환등의 개치를청하다 

염초 47권.14년(173E 무오/침 건율(~양칩 3년) 7월 15일 을축 2빈쩌기사 

임금이 대신고}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간원에서 [사간 심성진(沈로펴덩이다 ] 

전계블 거듭 아펴었으나， 윤헤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등금요랑(;ít곰e~:은 음로 

“cι해)의 청선G펴깅텅인데， 임환과 。l필(~'jñ~)은 모두 천연띠용;'1)로서 매순(쉰짜)하는 

무리인데도 또한 의망(따템 받았으나， 마땅히 전조(J~낀)의 망상을 추고(j!t용)해야 

합니다”하니， 아련 대로 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4용천부사(패J iI府fl(i) 정서]장 

(앗1펜풀)은 전혀 。l력이 없고， 풍진부사(꾀패府fl(i) 이진환(주굉때은 용렬하여 어리 

석고， 강령현감(1;앓깨;뾰) 상이창 尙때[})은 사람됨이 너무도 잔약하니 . 01-'융러 개 

차(값쫓)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71를， “정세장은 어떼한 사람인가 ”하자， 

우의정 송인명(宋퍼明)이 아뢰기를정세장은 일찍이 아산(牙110을 맡았을 적에 

잘 다스려서 승자m값v되었고， 또한 십고십상(十영十上j에 듣였습니다 ”하고. 01 
조판서 조현명α연~f{M-)이 아뢰기틀， “일찍이 표랴(짚아잉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 

하였다‘ 
임금이 이진환을 을으니 , 송인명이 아뢰기즐， “일찍이 이진환을 보았는데 ̂ l:옷 

직책응 거행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 하고， 헝조판서 감시행(金샘께이 아뢰 

기를， ‘진이 영남 1앙백으모 있었응 매 이진환이 진주영장(1q州찍M~)에서 과만(11\ 

뼈)하여 치1직되었으무로， 신이 그의 재질을 애석하게 여겨 전관 싫fi‘\)에게 서신음 

보냈었는데， 이어 칠곡(ì유유)에 재배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블， “간관(따官)과 재상(컴애)이 서로 왈가왈부(日可R칩)하는 마당 

에 비록 대신이 혹시 말이 있었다 하나， 이조판서와 형조판서가 에찌 감히 비당이 

내펴기도 전에 분소(分숍j할 수 있겠는가 아올라 추고(If뿜)하도록 하라‘ 대관(판 

官)이 아펀 딸은 그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승인명이 아뢰가릉， “정희보(젠맥삭)의 상소에 이른바 반얀 수창한 사람을 형별 

한다면， 많은 선"1들이 반드시 함께 최 받기를 칭하게 된 것이다 ’ 하였는데 , 어 

찌 앞질려 이런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야기(낀권)할 수 았겠습니까 지1 

차G암差)하는 데 그칠 수 없으나， 정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 

다. 

[잉인본142책 600연 〔븐뷰]'잉시-면g(R王11‘인사 관리(TT낀11’인λL임인((=룻)/"인 π(人‘ 

침근 간정(칭까Ir사임 얀닥〔ι ;，~I/'신 ~U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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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전 대사성 심성희가 김포 등 여닮 고을의 전결 세금을 면세시켜 줄 것을 

청하다 

、 영조 52권， 16년(1740 검선/칭 건륭(양쩔) 5년) 12월 3일 기해 1번때기사 

전 대사성 섬싱희(沈또希)가 본관의 블력(物力)이 조잔(꺼짧)하다 하여 상소하여 

김풀(1i:ì짧) 등 여밟 고을의 진견(버f페얘서 내는 세금을 도로 면시1시켜 줄 것을 청 

하었는데， 비국(v뼈)에서 복계(젊염)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뒤에 호조 에서 곤 

란하다고 복계한 것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딩잉공J42석 689인 [눈듀]ιλIr2;-~으서버 ~}t!/ ’^C낌 즉εt늬!iI );'s싱 둥앙~~、ζþ"行;ιl 

32 81 김포싣특 



14)조명건이 기근에 안일했던 운용등을 벌주기툴 청하다 

영조 57권， 19년(1743 케해/침 건융(，"않18년 11월 9일 갑자 5번째기사 

정언 조명건아걷明f않)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륜북}로(itit)는 기근이 거 

등 든데다가 전염병까지 겁쳤습니다 이런 때에 안찰(앉씻)하는 관원은 참으호 여 

러 방연으로 구획(딛폐해 주흘하고 안정시가며 보호하는 망도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경감사 운용(J1i짝)은 작년의 진정m당moj 이미 지극히 조잡하 

고 허슬하였으므로 비방을 크깨 올려 일으켰으며， 지금처렘 근심거라가 눈에 가득 

한 날에 이르러서는 팔짱을 끼고 편안하 앉아 았으면서 별달리 시설(빠품)하는 인 

이 없습니다 그라고 정사〔政면)는 총애하는 면Bj(떠뿌)에게 내만겨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으니， 체개G뜨改)들 병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세도(世꾀가 집차 떨어져 관 

망(官方)이 감수록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전 참의(參5휩 김우첼(~iêtW은 누차 주군(써렘)을 맏았는데， 오로지 궤흉과 거 

짓응 행하여 그 추비하고 담요(찌펴)한 정상을 사람들이 모두 칭을 뱉고 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추세(앓꺼)즙 타서 우한 되묻응 썼기에 외람되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만을 얻어 곧 쓸 만한 사람이 되였으니， 전후의 통의Gilltw는 남우 

가 아님이 없습니다 마땅히 사판(il:h찌에서 "i[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곤수(1왜'11) 

의 직책은 책임이 섬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동진부샤(년센府{잉〕 이의풍은 북 

관(北없)에서 당한 바가 비록 뭇하지 아니한 디1서 나온 젓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무수(武帥)가 되어 아녀자의 손에 쩔려 거의 복숭응 보전하지 옷한 뺀하였습니다-

겁이 많고 형펀없이 무능하여 융원(iX렘의 웃음거펴가 되였으므로， 해곤에 차전 

(띨페한 것이 이미 울정 ~f.꺼띔)에 어긋났는데 통제사(‘fùli'JúJD에 수의(회빠하였으 

니， 더욱 적절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다시는 곤수에 의맹(!tt멍j하지 않음이 마땅하 

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플， “윤용은 정백 cj(댐댔)의 아들로 그 아Bj의 풍도가 

있어 그 직무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였으며 기민rcJlJi!)을 구제하였으니， 지금 논적 

(，(ir1Fl한 것은 지나찬 것이다 김우철은 이치 (jí::i쉬)에 부지런하였고， 이의풍이 지 

난 번에 논척받은 것은 또한 지나친 힐이있다. 또 어찌하여 이 전례플 따른단 말 

인가? 마땅히 공정한 마음을 가지기에 힘써 새해와 더블어 함께 새로와지도록 하 

라”하였다. 

[영인헌]43서 79巴 [:ê류]'정~-징 ::=(:_::t~~이'"사」임잉IíI1.11‘사엄 단ι (~~.~J~.I.') I *인띈(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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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회성의 축성과문수산성을관방으로만드는 일을 논하다 

영초 57 권， 19년(1743 껴[해/정 건륭(옳쩔18년14윌 5일 무자 2번째기사 

임금이 대신(大IiD과 비국당상(v때局호 fJ 을 인전하였다 。|어1 앞서 강화유수(iT 

펴않守) 김시혁이 벽돌을 구워 성(J찌을 쌓는 볍을 시행할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장신(꺼r，g;)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명한 적이 있었다. 훈련대장 김성응(金뿔댔)이 두 

루 삼펴보고 돌아와 그 형펀에 대해 진달하기를， <본운중략〉 

“문수산성(文妹I!jl찌이 성 안응 굽어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μ낼 곳이 됩니 

다 만약 통진부(꾀납떠)들 문수산성으포 옮겨 한 진(，1\)을 만들고， 수목을 성 안 

팎에 심어 올연(딩뺏피 하나의 관방뼈깨)이 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 임끔 

이 다시 대신에게 영하여 가서 살펴본 뒤 품처(핏따)하게 하였다 〈본문충략〉 

〔영인콘]43젝 97언 l딛류]‘당싱→극갈tζ조lì‘군λ뉴군정('!;!:E이r군A뉴핀방wιìhll‘인A}-관2.1(U 

!IJr입교-011한) 

16)바닷가에서 실농한 김포 • 동진이 북한산에 이전하는 쌀을 봅까지 연기 

시켜주다 

영조 60권， 20년(1744 갑자/칭 건륭(월똥I 9년) 11월 21일 갑오 5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아펴기블， ‘바닷가에 있는 고을은 살농(ó)，;C)음 면지 못하였습니다 

김표(金폐)와 통진(돼데)의 두 고올에서 북한산에 이전(흉샘)하는 쌀은 마땅히 본천 

까지 기다렸다가 갖추어서 바치게 하소서 ’ 하니 , 윤허하였다-

〔영인콘]43잭 164연 〔운류〕‘재점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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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비국당상이 모여 강화도의 길목에 있는 문수산성과 주위의 방비를 논 

하다 

영조 61권‘ 21 년(1745 :;축/칭 건잉 (iZJJ훈) 10딘) 3김 11일 게미 4번써기사 

임큼이 대신(大보)과 비국당상은 인견하였다 좌익정 송인영(:t!Jì마1)이 말하기 

블， “신。l 강도(江都)에 가는 간에서 문수산성(文짜山IJ:X)의 지형을 보았는데 밖은 

좁고 안은 평팽하며， 동쪽과 서쪽은 강이요， 북쪽은 칠벽(짧않) 같은 높은 봉우리 

이며 남쪽은 치첩健뺏이 빙 툴렀기 때문에 신의 생각에는 똥진(퍼 1t)윤 옥진(짧 

5찌으로 하여 산성으로 읍(띤)음 끊기고 부평(，ι平)과 양전U찌11 1)은 합쳐서 한 고을 

로 삼는 것이 가한 줄모 여김니다‘ 또 부평은 서쪽으로 해변(파않에 가깝고 독꽂 

[右멈]은 전소(PlJi!i)로 삼아 첨시(썼(때를 둠이 마땅하니 , 되포첨사(‘잉띠셨læJ플 플 

곳으로 옮긴다연 부평은 "1록 이응(移동)하더라도 단가한 것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영상(댄채) 우장(右*미도 얄고 있는 것임니다 

덕진(낀i함)은 얀진(仁)11) 땅에 있는데 당초에 싣치한 듯이 있으니 무기(i\짧)와 

환곡(않짧을 조지하여 수어('f~까와 군량에 충분히 대비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플， “여려 신<>1-들은 각가 소견음 진탈하도록 하라 ”하였다 

행조판서 이종성(주~;JI&)이 말하가즐， ‘강도(in;찌는 효묘조(쑤페애 때부터 이미 

보장(保P￥)의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문수산성은 고(故) 상선(뼈r;e) 김석주(金찌 

입)의 계사(협햄)에， 만약 의^fl倚子)에 앉아서 바둑판을 보는 듯하여 그 곳을 적 

이 점거하연 강도 사람들은 음식을 목구맹으록 넙길 수 없다 ’ 라고 하였기 때문에 

산성을 쌓았던 것인데， 신에게는 별다른 의견이 었습니다 문수산성으로 이밍移 

삼)하여 나무를 기른 후에 적이 점거해 나무를 베어 셋목을 만든다연 장자 어떻게 

방어하겠습냐까 수목이 자라고 백성틀이 조멸하게 살연 반드시 서로 다투는 땅이 

되지 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대로 두고 때애 임하여 굳게 지키는 깃이 마땅하다고 여겁니 

다”하고， 송인병이 만히기를， “신의 생각도 역시 적을 긴러주는 믿진이 될까 염 

려된니다 흥진은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되었는데， 통진을 만약 잃a면 이는 

강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압니다 ‘하였으며， 이종성이 말하기를， “덕포(‘펀써)를 

꿇기는 일은， 갑꽂(甲申)이 억어묶어 벗견이 박하면 광성(앉껴n이 손봄되[ft죄r，~l 

아래에 있어 창즉간에 연란이 익어난 때 빗길이 광성은 거치게 되니 당초 덕포“~ 

패)륜 섣치한 돗이 있숨니다 

조선잉조실록에서 칭은 깅포0 이기 1331 



덕진을 조치한 데에 대해서는 신의 의견 역시 。|와 같으며， 양천(~川) 부평(富 

平) 고을을 함치는 것은 신이 하고자 하딘 바엽니다 끼하고， 훈련대장(칩11짧大}종) 김 

성응(金판뾰)01 말하기틀， “강화{江華)를 견고하케 하고자 하면 문수산성음 버려서 

는 안 되는데， 한 별장(ljlj將)으로서 지카게 한다연 매우 허술하니 군정(파T)을 만 

약 변퉁한 수만 있다면 통진을 목진딩장행으쿄 하여 고을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산성(山뼈 안에는 끝내 애치하기 어렵고 성 밖 장항(흉떼이 넓어 고을을 

수용할 수 있고， 만약 위급한 열을 당하띤 산성으로 틀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 

다”하니， 호조판서 서종옥(徐宗玉)이 말하기듬， “삼문문(三軍門)에서 성음 쌓을 

때 도형(JìjjHIj)을 가지고 봤는데 사맙들 모두가 ‘문수산성은 반트시 다툴 땅이 되는 

데 외따로 떨어진 성에 후원(後1m이 없으연 곤란하다’라고 하였으니， 풍진을 독 

진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읍기(닫져)는 장항(챔띠)이 좋지 않아서 1년을 지탱 

하기가어렵습니다-

풍진부λHi핀벼J1Jíli:l에 중문(中軍)이 았으니 만약 군즐을 조련하여 생을 지견 방 

도를 하게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제 만약 양천과 부평음 합친다면 군정(軍丁)등 

변동할 긴이 있으니， 통진을 독진으록 할 수가 있습니다 강회어]는 대선(太船)이 

4척에 불과한데 삼남(三南)에 있는 애가 1백 척에 가까우니， 만약 조운(ì힘폐한 

후에 올려 보내고 바탑이 높을 때에는 강화에 머블러 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 

니， 공조판서 유엄(섭이때은 밀ν하기를， “문안성은 수목을 기르기가 어렵고 수유현 

(水f꽤없음 바로 전혐(夫댔)의 요새이나 만약 5리의 성을 쌓으면 관부(흠밤)른 수 

용합수가있슴니다 

양천을 공암(깐짧) 진두(i힘찌에 둔 것은 요로지 강도 땅을 위해서인데， 불행하 

케도 병자년 같은 연이 있게 되면 나루에 배가 없유니 어떻게 급히 건너겠습니까 

나풋배 10여 척을 양화도없花홉)에서 더 준비해 내야 한니다 ”하였다‘ 어영대장 

(떠상大lii) 박문수(朴)(ji;)가 말하기블， “수성(守IßX)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방도가 

였으니 장수깨鋼) 군사(軍士) 지형(iW) 기계(꿇써 양식(셨食)이 그것입니 

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않으변 수성을 하기가 어려운데 주위 2백 리나 되는 

성 안을 치}우지 않고서 다만 빈 성만 쌓는 것은 마땅지 않습니다， 

수성하는 방도는 마땅히 윤탁(尹獨이 그 호수(戶없릎 줄얀 도리 를 다해야 하 

는데， 근래에는 유수(짧守) 를 문득 병관(名官)이 승자願資) 하는 게제O봐$) 를 

삼거나 아니면 나이 든 재상(￥相)이 병을 요양하는 장소를 11싸 이렇게 자주 교처1 

되니， 어떻게 성을 지키겠습니까 만약 수성을 하고자 한다면 성음 지 71고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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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블 만한 자플 가려서 요래 제임시겨 혹 10여 넌， 혹은 5 , 6년윤 한정해 효과 

플 이루기늘 책임지워야 마땅합니다 ”하니， 엄긍이 말하기블， “일이 관방(씨Il}j) 에 

관계되니， 통진부사G띠i['.찌{핏)플 볼러서 절목(핸目)흘 만릎어 후일 등대(풍힘)한 때 

에 강정(폐;>')0'댄 것이 "1땅하겠다 ”하였다.<본문중략〉 

[잉인펀1~3객 177연 〔닐류]‘군사，;:i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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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어영 대장 박문수가 강도를조사한결과를보고하다 

영조 61권 21년(1745 을축/칭 건등(젤웅) 10년14월 25일 정E ↑먼j새기시 

임금이 내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영대장(倒상치1잉 박문수 

(朴xfi; 1듬 보내어 강도(ì工영f，1블 간섭(융후)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꽉멍하여 

형편을 두투 진달하기른， ι전에 비록 냥한산성(벼i'/;山뼈에서 치욕옹 당댔지만 만 

약 한때의 적을 피하려띤 남한 산성이 더 좋으l너， 반약 지구책(다久찌)윤 쓰려띤 

강도가 조금 낫습니다”하였다‘ 

입금이 얀하기를， ‘경아 이 01 살펴 보았으나 방략(方'1\1을 지획함이 옳다 ”하니， 

박운F가 말하기를， ‘천시(天뼈)는 지리(며J폐만 끗하고， 지리는 인화(人Tnl만 뭇하 

니 ,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맥성을 보호히는 도리듬 생각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 

하기를， “우너진 성침(찌f썼이 얼마나 되는가?’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른， “50여 

려의 성 가운데 단지 4리 남짓만 무너졌습니다/’하고， 조현명ùt!1lLQ命)이 말하기 

릉， “김시혁이 70세가 된 늙은 신하토서 。1 증대한 역사듭 완료했으니， 비독 조 

금 무너졌다 하더파도 그 정성이 가상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륜， ‘북한산 

성(北파매j째은 어떠한가T하니， 조현멍이 말하기를， ‘바로 금성탕지(金城펴ìi!!)입 

니다 

비록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도성(i(f>lb!il은 냥l렬 수 없슴니다 

만승(파乘)의 나라로서 어찌 한 생을 지켜 보장(保땐)의 장소틀 두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엄끔이 딸}기를 “문수산성(文쩌山뼈)을 만약 수호한다연 강도의 외원(야 

찌이 되겠는가?"하니， 박문수가 말하기즐， “옹진(펴별)을 독진이~~jl꾀으로 섬야 문 

수산성을 수호하게 하여 혹 위급한 일이 있게 되더라도 그대로 성 안으로 틀어간 

다면 강도를 바라칠 때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설로 안팎이 서로 호응히는 형세 

가있겠습니다”하였다 

[영인딘].:3꺼 180먼 [은유]'군λ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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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진의 읍치를 문수산성으로 옮기고， 육상궁에 억매된 장연의 민전을 내 

어주도록청하다 

영조 63권， 22딘(1746 병인/정 건륭(QWcT) 11 년) 2월 15일 신해 1번깨기사 

장령 박첨이 상소하여 청하기블， “동진(펙i1tl의 읍지(턴써)릎 문수산성(X썼山j찌 

으포 끊겨 강도(江î\f)의 방어가 되게 하소서 ’‘하고， 또 정하기플， “강연(R‘씨)의 

만전(1\'田) 가운데 육장궁짧펙宮)에 억매(jr~렀)된 것은 일체 아울러 도로 내어주게 

하소서‘”하니‘ "1당하기를， ‘첫 번째 일은 이미 강구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의 

일은 도선에게 분부하여 그 폐단응 엄히 정겨1하도록 하겠다하였다. 

l영인온143객 204언 〔분류]'정릎 정공(""~)/"농업([;'，~I/‘문사→관빙t\"→ 꺼1/‘사법(페ξ) 

2이통진의 전부사이은층에게 말을 내려주다 

염조 67권， 24년(1748 부진/정 건륭(행降) 13년)4월 22일 을해 2번째기사 

수원부사(씨때꺼뻐 송수형1*3'%衝)을 체포하여 히옥하고， 동진떠냄)의 전 부사 

이은춘(李없홈)에게 말을 내려 주었는데 암행어사 권숭(하몽)의 회주(回찢)로 인하 

여 이 명이 있게 되였다 

〔영인온]43색 289연[분류j‘왕실(主톤11'행정(行1211'인사(人"11'시빙(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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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경기 암행 어사 권숭이 톨아와 통진 · 교하 · 양성의 수형들을 논죄할 것 

을아뢰다 
영조 62권， 24년(1748 부진/침 건륭(양뚫) 13년) 7월 20일 임인 Z번때기사 

겸 7] 암행어사 권숭(홈뭘)0] 놀아와서 야뢰기를， “동진(굶태) 교하(交?미) ‘ 양성 

(陽lþB 세 고을에서는 군보(피保)를 어린아이로 충정않定)사컸는가 하면 도망한 사 

광에 대한 기한이 념었는데도 보충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이가 

컸는데토 아직토 노제(켄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이 법 밖에 관계되는 것이냐， 

진후 수령등응 아울러 논죄해야 합냐다 ’‘하였다 

유사(有司)가 (속대진(쩌大벗))의 감등륜(i면뚱律)을 보방히어 。|미 체직된 사람은 

익금부에서 결장(α#치하게 하고 직입에 었는 샤람은 영문(심뼈에서 결장하게 하 

였는데， 일에 좌죄(坐罪)되어 방태(뺏암)당한 사람이 13인이었다 

〔영인븐]43식 300런 〔븐류〕’힘집t行당Ir군시;lι c::. 1/’사립(ê) ;i) 

2잉이이쟁l 김포와 남。뼈| 암행하고 돌아와서 민간의 역질로 사망한 상황 

을고하다 

영초 70권 25년(1749 기사/칭 겁륭(행않) 14덩) 12월 13밀 정해 5번짜기사 

경기어사(京앓쩌〕잇) 0] 이장(李환피)이 김포(~성써)와 낚양(해~)에 암행(Uξ1Tl하고 

동아와사 민간(民問)에서 역질O훨::tl로 사망한 장황을 말하니， 임금이 이른 민망히 

여기고는 제도당없회에 하교하여 조세와 포적을 언제하게 하고 전 남양부사(南1펴府 

f잉) 윤지태(항志泰)와 전 감포문수(金채n[l守) 이광진(주光뾰)응 모두 잡아다가 처리 

하게하였다 

〔영인딩]43젝 357연 [문류r영정(行，m‘사업(ê:;쉰r재정(얀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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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김포군 명화적의 난동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군수 윤득중 등을 잡 

아틀이다 

영조 T7권， 28년(1752 잉선/청 긴륜(찔햄) 17년) 8딩 3일 신묘 1번째기사 

비번사에서 아뢰기릅， “컴포군의 명화적(Djf火때 수백명이 말옹 타고 깃발을 세 

우고서 포을 쏘고 고함응 지르며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여 다친 사람이 많은데， 본 

문(木1lIl)에서 감영(~~삭)에 보고한 것이 지극히 더디었으니， 군수 윤득종(尹싸며)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잠아오고， 감사{않꾀) 벚 토포사(Htllìf!8는 증추(iT，따)해야 하 

겠습니다 그러고 마땅히 포청(!，Iì빠으로 하여금 기찰(짧성)해 장도록 해야겠습니 

다 하니 ,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딩μ3잭 459언 [문류】*사업(司;!)!'인사(人0) 

24)김포군수심영 • 영평 현령 이시건 등을체차하다 

영조 81권， 30년(1754 갑술/칭 건륭(m용) 19넌) 2윌 1일 신사 1번쩌기사 

진청ll!ll웰j의 쌀 2만 콕(뼈)을 판아서 정기 백성의 전자mIJ'7)에 보태는 것을 허 

곽하고， 파주목사 신종하{$宗夏)에게 새서표리(쩍펠양핑)를 내리고， 고양관수 이 

석희(李鋼빙 교승}군수 유언탁(테彦혜을 모두 승서mι#JI하며， 김포군수 선영 

영평현령(永平쩨令) 이시전(수검않) 적성현감(-ttttl&!깨닮) 이현겸(李않따) 포천현갇 

조병욱(超DJl없) 양천현감(陽111얘u왜미 정잔교(옛Btnf，짜)， 개성경력(1해따任많) 이인호 

(주f二好)를 모두 체개(않改)하라고 영하였다 심흉사(쩌'1Iúlf!19 한광조(않Jt!4~)가 아 

원바에따른것이다 

[잉인연 J43잭 513얻 [둔류J'구"IHlù)!'인시(人 jl)(‘캠정(行f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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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평 정석천의 상서에 의해 동진 부λt. 포천 현감등을추문토록히.q 

~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칭 건륭(훌않쫓) 20던)1월 14일 무지 4번째기시 

지평 정석전(丁찌天)이 상서하여 논하기를， “통진부사(썩律府f혔 김양정(金효표) 

은 간활한 향"I(j밍횟)와 부동(符同)하었￡며‘ 표천현감(lí2!11縣앞) 이도길(李펴곰)은 

오로지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만 일삼았￡나， 정컨대 모두 삭직하는 법을 시행 

하도록 하소λr‘하나， 왕새자가 모두 해부따府)로 하여금 잠아다 추문하게 하였 

다 

[영인콘】43펙 555연 [닐류】*사업(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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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삼강어사남태저 ·홍양한이복명에띠라펴]단을조치토록하다 

영초 89권， 33년(1757 정축/청 건륭(옳隆) 22년) 5월 23일 계축 2번때기사 

삼강어새三江쩌셋) 남태저(南싸함 홍양한(i갱l↓iJ'D oj 복명하니 , 임금이 동영전떼 

U제핑의 여재園찌에서 소견하였다 남태저가 종신(:;;、많) 서청수(西해守) 축G째이 이 

웃에 사는 박씨 성[朴해의 사람을 죽인 일을 아리니 ,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엄중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대 또 아산〈牙ÙJ)에 삼고 있는 흥호GR회의 아틀이 역적 

않關 。1성의 딴로 본부 4'처와 이이(짧移)한 자와 올래 간통한 일음 아뢰니， 임금이 

홍호의 자식은 정의현없뚫엠에 형매(메J@이하고， 이성의 딸은 비뺑)로 심아 절도댐 

검)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홍.oJ한。1， 광흥수(많짜'i'f) 이태생추책과)이 지나치게 공인 

혀시의 종[쩌에게 곤장을 때려 죽이기에 이른 정상을 아뢰니， 해부앓π)에 영8애 

엄중히 조샤하게 하였다 홍양한이 인하여 OJ7J비兩용)에 거짓으로 기록된 실상과 벙호 

(，):.戶)에게 돈을 거두는 폐단올 아뢰니 , 모두 냥관(~~즙)을 집아다 추문하도록 명하였 

다. 홍양한이 또 동진앤없 김포(~쩌)， 양전(M)I I) ’ 부명(피平) 등 고을의 유민써퍼) 

이 캉에 와서 살며 저절로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호직에도 누락되었고 더려는 폐단 

을 일으킨다고 。}뢰고， 한성부로 히어금 찾야 모아 엽적α3앓시7j게 항 것음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찌들은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의 백성틀이다 모두 모아서 경적(형 

찌어l 소속시거도록 하고， 네 고을의 수령은 좌L아대 처분하토록 하라 ”하였다 

흥OJ한。l 또 。}뢰기를， ι서잠실(쩍쯤室)이 한강(잖江)가에 있는데， 이는 바로 공 

상〔公윷)의 중지(훤.!Ijl)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는 맥성블이 말라 죽은 나무 

플 베어내고， 인하여 그 지역 안에서 경작하고 있는데， 내시부(內댐따)에서는 그 

지역의 지세(地뼈를 이롭게 여겨 또한 묻지 않으므포， 뽕나무 밭이 아주 없어지기 

에 이르렀으니， 자못 설치한 본 뜻이 아닙니다하니， 엄금이 발하기를， “잠실(옳 

초)은 후비(되굉)릎 위해 설치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궐 안에도 일찍이 장판(햄뼈 

이 었였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듣건대， 내시틀이 뽕나무를 없애고 세금을 

징수δ냥 젓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푸는 신하보다 섬하다 특별히 제서유위융('~IJ강 

有휩휩)을 시행하고， 단지기[떨直]는 형배 (ìflJ엠리하도록 하랴하였다. 또 강촌(江 

村)의 호강(할굉)한 사람을 정배(定밟)하고 함뭔(슴웠)한 가호에 대하여 돌보아 구 

흉한 것을 아뢰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정인딘)43책 649연〔쁜류)'왕실(王초)(‘사법 치안(잉훗)(’사밥 영링liJn i)(γ윤리에사회기깅1，10 

f라딘lI'행정-지앙생정I!~方行iEí.J(‘재짐m1뻐/‘호구(戶디1/'놈입"것펴)('구](1tl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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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김포군수김근행이 권햄l 힘쓰자 〈소학}1부를 내리다 

‘ 영조 94권， 35년(1759 기묘/성 건륭(!lI\)c) 24년) 12월 21일 정유 3번째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듬건대， 어사 김웅순(金양힘이 아펀 바에 의하면， 검표군수 

(金뼈耶守) 김근행(金짧j')이 지성(至때으록 학문을 권장 떼뺑하였다고 하니， (소 

학('j딱')) 1부를 특별히 본군(本郞)에 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용옹(쩔動)하도룩 

하라”하였다. 

〔영인븐144작 27연 [분류J'망심 사금강정 지당딩절(1:方行앉1/’인사 관리(릎;lJr끄육→ 

인문'"육(人文~7f양) 

28)경기 암행 어사 김응순의 복명에 의해 수령들의 치적에 띠라 상벌을 내 

리다 

영조 96권， 3(년(1760 경진/정 건륭(형쩔) 25년)11월 12일 임자 6번쩌기사 

경기 암행어새京따R픔쩌i'Il!tl 김-응순(3tJ!!':i享)이 복명(復命)하였다. 금천현감(션)11 

縣땀) 신희가 치적(념햄)이 제일임으로써 승서애호劇하였고， 죽산부사(竹wfi'H힘 이 

석유(주댄댐)는 지정(治뼈아 하(下)에 있음으로써 파직하였으며， 광주부윤(廣써따 

尹) 원경렴(元공빼은 환곡을 대신 돈으로 받았고， 통진부사{;면혜따f핏) 윤병연(尹후 

샘?응 죄수를 사역한 것으르써 묘두 나처(송ι힐]듣 맹하였으니， 암행어사의 아흰 바 

애 인한것이었다 

〔잉인온J44잭 5↑민[문듀]'댐정 지방힘정(10方行ÆJJI’인사 임면((조'tll'인A뉴관려(원웅11'재정 역 

(앉)/'재정 장서만ft)j'긍융 원마(김감) 

29)경기 통진의 백성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을강화유수가장문하다 

영조 10↑권， 39년(1763 계미/정 김륨(행隆) 28년) 3월 10일 절묘 1번써기사 

칭기 동진(면律)의 백성들이 블에 빠져 죽은 일을 강화 유수(iI華짧守) 심생진(沈 

탔líJ이 장문어t問)하니， 본도(本빙로 하역금 흉전(血씨)을 가행하게 하였다 

【잉믿몬J44책 129얻 [문류]'호구-01동니~1JJ)/*구달{t)l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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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교동독운어사이석재가통진 -김포에 환곡이 부족함을 진달하니 묘당어1 

명하여구획하게하다 

영조 105권， 41 년(1765 을유/성 건륭(양隆) 30넌)1월 27일 계유 5번씨기사 

교동독「운어새협쩌샘ìilli!P싸) 이석재(李ftn쩌가 복명하여 등진G띠비과 김포(소ì~ì) 

O，}읍(탬린)에 환곡(굉짧。1 부족한 상횡띨 진달하니， 임끔이 요당때j연)에 명하여 

구획([il;i1}lJ)하여 주도록 하였다 

[영인본Jt.t.잭 191연 〔믿류】*재징 묵잉13m)!'센정 지빙쟁정Ilili方 í1 è::tlr구난O:IJt:: l 

31)양님에서 올라온세선이 취재되는 경우가많아시실을조사하게 하다 

1영조 105권， 41 딘(1765 을유/정 건등(한샘) 30년) 4딩 3일 무선 2번써기사 

이보다 앞서 양남(펌市)에서 올라온 세선아꽤a)이 취재(잉꾀8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조정에서 여러 번 신착하였으냐 일부러 지패(없p:v시긴 자가 꼬리릎 이었다 

서전(합川의 곡삭 수전 곡(찌)이 또 등진(센혜)지방에서 치패(政JlX)되었는더1， 명의 

정 홍봉한G共댄 i회이 선격애암얘)을 일륨(一꺼)로 다스려서 대중틀을 깨우치게 하자 

고 쟁하였다 임금이 정응 마구 실었다는 잣으로써 먼저 해당 군수를 귀양보내고 

어사 박사해(朴ßm따)를 보내어 가서 시씬을 조사하게 하였다 

[영인콘J44잭 196먼[문듀r댐정 지빙성정(캠方行ìf'JJ/*사연→딘럭(김였)/’처정←국용(미rm!'^K정-

익liW‘쿄등{수운(7，'i') 

32)진전의 재실에서 재거하다. 윤승렬을 김포로 귀양보내다 

영소 105권， 41년(1765 읍유/정 건륭(양隆) 30년) 6월 7일 신해 1인때기시 

엄금이 진전(!Ït뼈의 재싱(낌꽃)에서 재거(찌댐)하였다. 옴소 인정전(1二政탱 월 

디!(月팔)에서 향 축(검J깨을 전하였마 대축(大쩌 윤승결(尹承쐐이 공력(公服)을 

벗고 전사청(!!씨e，빠에서 부새른 부지고 있었다 하여 윤승렬을 김포군(金i버耶)우로 

귀양보41라고 명하였다 

[영믿연J44서 201딘 〔븐감]‘감싣-으|식 ri:::LOI‘시림←디팀(行r;j) 

초선앙초실록에서 찾은 김호이야기 1341 



33)영의정 홍봉한이 통진읍의 산성을옮기는것 등의 사항을 아뢰다 

」 영조 106권.41년 (1765 을유/정 건륭(~양쫓) 30년)10월 18일 경신 4빈쩌기사 

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하기 

를， “훈련대장 구선복(具혐j1)이 강도(江都)의 목장과 문수산성(文쟁w뼈을 자세히 

살피고 돋아와 아렴에 미쳐시 말이 근간(뺑땐 함이 많았는데， 통진읍(뼈洋동)음 

산성(띠뼈무로 옮기는 것파， 강화부(江華따)에서 수륙매장(水團大셔~)을 겸 ii)-는 것 

과 김상목장(古#쨌1J，j)에 제언(뿔j밍 을 쌓아 블을 저장응}는 것과， 목장안의 호환 

(없뽕)에 대하여 문사를 내어 사냥하는 등의 너1 가지 조건을 청함에 이르러서는 모 

두 정장(J!15밍에 관계되어 가벼이 논의하기 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상의 호환으로 만의 종자[‘힘*펀가 장차 없어지려 한다는 것은 상으 

로 민망한 얀이니，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샤냥해 장토꼭 함。l 좋겠습니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 또한 우리 액성이니， 어찌 바다플 건너 사냥을 하게 하겠는 

가 또한 그냥 툼이 가하다 ”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아간 이하술(수파述) 

이다 】에서 전계들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계청하기를， ‘단아(폐 

雅)하고 정직한 선비플 극전히 선택하여 동궁을 보도액여협)하는 방잭을 다하게 하 

고 감포(i없팩) 분재(分찌한 고을을 엄중ii] 신착하여 간랴(딱핏)가 농간하는 습속 

을 방지하소서 ”하니， 입금이 윤허하고 이어 녹비(않皮)를 6μ}하였다 

[영인본J44잭 208헌 〔은류J'왕성 경언(딛는)/'뜸실-人딩1'"~3)1ι문사-군정(!t!겼)/'군사-핀잉 Iw 

M)!'재정 국용(뎌탱)/'교ε-0)정(펀앉I1‘능엄→수리(水채/’괴팍 성을(生찌)/'구핀(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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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수령들에게 좌~I에 대해 업히 신칙하도록하교하다 

영초 ↑ 07권， 42년(1766 병숨/청 건륨(풍隆) 31 년) 10월 9일 를사 1번깨기사 

내국(內局)에서 입시(入퓨)하였다. 하교하기듭， “제도경차곤퍼%팩fb)야官)이 요즈 

음 단지 그 이름만 었고， ‘경(잉치’ 이라는 한 글자의 중함을 얀지 못하면서 그 명예 

안 요구하려고 하여 경비(i'Jí.m만 탕갈(않j점)시키며， 그 이름만 취하려고 하여 옴 

소 답혐Q양웠)하지 아니하고 단지 강제로 실앙잉을 만든다 아1 내가 벼콕 닥이 박 

할지라도 아래 백성을 유익하게 히는 정사를 조금 아는데 맹랑(굶빠하게 은혜륜 

버1푸니， 어찌 참은혜라고 이르겠는가? 근래에 비총αtI떤)이 오로지 이에 만미암은 

것이다 제도감사i캡道앞司)를 모두 적임자(펴任者)를 얻었우연 내가 마땅히 정십 

敵짧하논 가운데에서도 근섬이 없겠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도선(파닮)이 어쩌 

신칙하지 아니하겠는가마는， 수령(守유)은 판도(잉한)라고 하디라도 바로 3액 60 

고을이다， 

옛사람의 말에， ‘사람이 요순(철용)이 아니면 일마다 어쩌 다 잘할 수 있겠느 

L f?’ 고 하였다 이미 비총을 하였으연 엘도(-연〕가 스스로 고르게 분배(分排)되었 

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고르게 분배하였다고 이르지 말 것이다 비흥;은 "1록 

고르다 하더라도 여러 고을은 오직 수령에게 달려 있다 가까운 정기(京1)1;1로써 얀 

하다라도 양전애llJ1 1)은 그 결총(*tll센은 혹시 많으나 빠진 것이 있고， 낌포(金ì ，Il1는 

그 결총이 과연 적으나 지나치게 비총(比생)한 것이 였으므로， 3백 60고을로써 

흥틀어 말한다연 원수(:ii;쨌〕에 모자람이 없으니， 도선G힐r:; 1에게 폐단이 없고 정비 

(원쩔)에도 흥측(j;:1힘이 없다고 이듭 만하다 

아! 나의 늙은 나이에 어찌 사소(뜨서9하고 과분(過分)함을 계교하겠는가? 만약 

혹시 재결(;J!_염)에 해당함에도 재걸어1 듣지 않은 것이 있어 비총 가운데 섞여서 들 

어갔다면， 경비는 비록 줄어점이 없을지라도 외로운 백생들이 어찌 등히 구충lJL 

폐에 호소하겠는가? 생각이 이에 ul지니， 이 마음이 어짜 놓이겠는가? 아， 3백 

60주(州) 백성은 모두 옛 해에 사랑하고 가여워하던 백성인데， 혹시 수령의 잘옷 

으굳 인하여 만약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으면， 어찌 늙은 나이에 백성을 위동F는 

뜻이겠는가? 분음(分양)이 지난 뒤에 마망히 어사{쩨史)를 보내어 큰만(폐랩을 염 

문:nliFo91한 것이니， 이륜 비국((얘텀)으로 하여금 팔도에 분부하여 수령에게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랴 ”하였다. 

【영인은]44책 232인 【문류〕‘염정 지방덩징(샘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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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모회관에행행하여금군 • 훈국등에꺼l 편곤을시예하다 

영조 108권.43년(1767 정해/성 건률(풍쩔) 32넌) 5원 16일 기R1번쩌기사 

임금이 모화관(꽁월짧)어1 행행하여 금문(禁軍) 훈국(깅11딩) 금위영(禁쩌쓸) 어 

영청((ljJ싫iíêÐ 기사{騎上)에게 편곤(짧없j을 시에(試&꾀하였는데， 왕세손이 시죠애풍 

坐〕하였다 편곤에서 여섯 번을 맞힌 홍기쟁洪起읍) 최중태(밟파쩌에게 가자하 

기를 멍하였다 이동액(李東 ËI)에게 적량 침시{，)ft찢혔(잉를 제수하였다 

기백(앉伯)과 총융사(앤，Ji:í잉를 잡이들이라 영하여， 수원 마군의 인로써 엄히 선 

착하고 나줍(순出)하였다 환궁한 때어[ 김푹(~섭씨) 백싱 가운데 멤필한 자가 있어， 

응교 서병선(徐命헌) 등。l 청대하여 고훤도사(考댐핸굉)의 정배(定엄리를 청하고， 협 

련장(쩌삶MtrJ은 군융(軍律)에 의해 시행하가블 칭하며， 범필한 사람은 형을 가하여 

멜라 정배하기둡 청하니， 요우 윤허하였다. 

[영인핀]44섹 251언 〔분담l‘윌싣-텀캠(行~)/’인사-관리(원Dj'사엄→먼힘 Ij l'Hllr군A뉴링엽1，，;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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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도승지 김응순이 합경 갑사 · 강원 감사등의 추고를 청하다 
영조 1 ↑ 1권， 44년11768 무자/침 건륭1m.초) 33년) 12월 15일 기사 2번쩌기시 

도승지 깅 S순(쇼Jl![ì't)이 아뢰가블， ‘항경감사아iXJtî앓리) 심수와 강원감사 이언 

형(주표째의 계본(많木) 가운데 수령(낀令) 찰방(쩔삶)이 한 사랍도 하고(下경)에 

든 자가 없고， 통진부사GilliM꺼씻) 정여증(핏ßi'kí1I ， 김제군수(金펴폐守) 서일수(徐 

日샌1 ， 곡성부사(i'ì-lfi縮찌 유언숨(命彦述1 ， 황주옥새?써txf!씨 낌이장(金뼈長1 ， 

재령군수(해황폐띤 이용증(주패中1 ， 안동부사(安찌mω 한필수(함必[씨， 영천군수 

(풍川햄1守) 조띄호때1{평냄1 ， 진보현감(J)'iJ'ím*ll:iJ 박상규(朴↓Hl쉽， 이생현감ClII~，XJn， 

없) 남익초(떠a初)는 부지런하였는데 하{下)에 점(點)하였으니， 전최“~fW륜 염병 

〔렀B셔)하게 하는 뭇이 전혀 없습니다. 챙컨대 제도(;l!l폐의 도신을 추고(따考)하소 

서‘”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3범승지 이한풍(주ì1_~;V이 아픽기플， “강화유수(江'1다3守) 정상순(엿뼈ì'f)， 응저1 

사(洗制{ω 이한응(주많맨1 ， 남병재南兵fB 김 1엄로(金m잉1 ， 황해수λf(iliì다水1찌 신 

대현(명大웹， 전라죠다사 윤희동(尹댐댔1 ， 경상좌수사(않(oJ左7K써 전특「우(Ill찍페) 

의 겨1본(않木) 가운데 변장앓M~l이 한 사람도 하고에 든 자가 없으니， 정컨대 추 

고하소서 ”하니 , 이를 윤허하였다. 

〔잉인본]44객 312면 〔운유]‘민人F관리(깐름)/'사업 단택(웠ι1 

3η건명문에 나아가강백능을잡아들이다 

영조 120권， 49년(1773 계사/정 건륭(乾隆138년)1윌 25일 을묘 2번째기사 

잉금이 건명문(많明門)에 나아가 강백능(종百힘을 잡아듬였다 이때에 기전(짧 

句)에 기근(짧뼈〕이 틀어 임금이 어사(때史〕에게 명하여 제읍짧쉰)의 진흉하는 정 

사륜 염찬(따察)하게 하였는데， 어사 임득호(林염파)가 통진(퍼대)에 이표러 봉고 

(:tmIl하고 이어 부사 강백능올 R닫(똥패하였다， 이날 임금이 진국(親훼)하여 형 

추이Illjj;l한 뒤에 차꼬를 씌워 냥간(南川/)에 가두고， 어사의 복명(쩌命)음 기다리게 

하였마 

〔영인온]4.1객 445언 〔은류]갱정 지방성성(캔方lTS01‘인사--82!(슨!민/'사엄-t:'j(行 fPDI‘구 J 

(셋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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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경기어사임득호가들어외서， 진훌의 얼로수령들읍포핍히다 

; 영조 120권， 49년(1773 꺼IÁ(I정 건륭(!양용) 38년) 2월 3일 임술 2먼씨기사 

경기어자 엄득호(林엠벼)가 들어와서 진정(~때쩌을 상가지 않은 일로 통진부사 

(피r~}태씨 강백능(좋百뼈과 장단부샤(표1해府i뻐 구세옹(具빠빠을 탄핵하여 아뢰 

였다‘ 그라고 포창(짧影)하도록 아흰 사땀으로는 부평부사(홉平J1ií때 윤십위(尹心 

햄)가 첫째이고 남양부새南(lf，꺼뺑 이방일(추때→)이 그 다음이었다， 

[영잉1:'144잭 446밍[운휴]’성정 지앙염정(!tl方6~lr인사 관리(ξIÆ)!’사업 틴넉(갑i:!J)/'구륜 

(찌↑ω 

39)이배의공초 

ζ 영주 16권， 4년(1728 무선/칭 응정(짧正) 6년) 3월 27일 정흑 9번써기사 

4이목합경의공초 

」 영조 16권， 4년(1728 무신/성 옹정(짧표)6년) 3월 28일 무인 8번때기사 

41)박도창의 조카 박성건블 국문하다 옥사른 끌다가 10월 을미일 이후 처 

리하다 

ι 염조 30권， 7년(1731 진해/정 옹징(쩔正) 9년) 8월 28일 무오 2번째기사 

42)대신들과앙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ι영조 37권， 10년(1734 갑인/칭 옹정(!흉표) 12년)1월 22일 기해 4인째기사 

43)사묘에서 환궁하다 경기 감사 등을 인견하여 농사 등을 물고 감세하게 

하다 

ι 영조 50 린， 15년(1739 기미/청 겁륭(1당중) 4년) 8월 20일 갑오 1번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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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용을봉안6논전각과그호칭을의결하고， 강화도보장의 편의필묻다 

영조 61권. 21년(1745 을축/칭 건륜(IW쏟) 10년)1월 9일 신사 3번째기사 

45)어진을강화부 만녕전에 몽안하게 하고 절목을 마련하다 

영조 61권. 21 년(1745 을축/칭 건륭(!1ßi쫓) 10년) 2월 20일 잉슬 2번째기사 

46)좌의정 조현멍이 흉작해일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진흘에 관한차자를올 

리다 

、영조 66권， 23년(1747 정묘/성 건룡(1핸월 12년) 9월 20일 정미 3언째기사 

47)김주천의공초 

끼영조 83권.31년(1755 을허/정 건륭(IZ얄) 20년) 3월 14일 정해 3번때기사 

48)경기 암행 어사정상순 비국당상이성중 · 김치인을소견하다 

영조 87권.32년(1756 병자/정 건륭(원짧) 2년) 2월 16일 갑인 5번깨기사 

49)사간원에서 이정칠 · 민우수 · 이성중등을체직하라는S벌 

이영조 88권.32년(1756 병지/칩 전륭(1킨영윈 21년) 윤9월 4일 기해 1번째기사 

50)인제 회양 -풍덕 등의 고을에 대해 징수를 연기할것을 명하다 

1영조 111권. 44년(1768 무자/청 건륭(형隆) 33년) 12윌 9일 케해 2번째기사 

51)대신등을인견히여， 하i띄 정지 여부에 대해논의하다 

、영'"'121권. 49년(1773 계사/칭 건륭(풍끓) 38년) 11월 18일 계유 5번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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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조실록 

1)통어염을 강화부에 합치는 것에 관한 심염조의 건의와 대신들의 논의， 구 

선복의별단 

ν 징조 7권.3년(1η9 기해/청 진륭(~쩔) 44년) 3윌 8일 임진 1번째기사 

등어영(總엣씁)을 강화부(μ뀐府)에 합쳤다 이보다 앞시 무술년에 변고 어λK反 

庫%껴!k) 심염조(沈S뼈가 별단(l;IJ單)을 올리기를， (본문증략〉 

1 웰곳진(셔뽑§용)은 승전보 동쪽 20리쯤에 있는데 곧 신경(빼처)의 해문(짜門) 

이요 삼남과 양서의 수로(7k없)가 합쳐지는 곳이나， 그 긴요(앓몇)함이 여기보다 

티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윗쪽에는 연미정이 있어 삼로(三路)의 수로(水路)를 굽 

어 오고 있고 앞에는 문수산성(文쩨山i써을 마주 대하고 있어 곰 기각의 형세를 이 

루어 서로 응원한 수 있으니， 이는 하능이 만픈어 준 참호(많윌인 것으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자별합니다-

〈본문중략〉 

1, 통진(꾀않) 문수산성(文洙山~&) 밖의 남쪽 산기슴 한 줍기가 합을 잠아당긴 

것 같은 보양으로 뻗어 내려가 강(江)에 닿아시 끝났으며， 나머지 산기숨들도 이라 

저리 빙빙 감동아 곁에 조애m패없를 이룬 곳이 많습니다 길이 그 위로 나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수←유현(얘뻐見J입니다 동진부(센ìt府)와의 거리는 겨우 3리쯤 되 

고 갑진(띠생)과의 거 21도 또한 수리(數.'ID가 옷되냐， 싣로 강도(μ都)로 들어가는 

인후(n댐뼈)가 되는 곳입니다 한 변 그 길로 올라서면 강도의 허실음 역력혀 지적 

할 수 있으니 견고하게 지켜야 환 곳이요 음한하게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 

합니다. 

그 지세(벼했)를 논하면 산성(山때은 마땅히 이 산기숨에 축조해야 되고 풍진은 

이 산기숨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둘러1가 조금 넓어서 옮기는 데 폐단이 있을 것 

같으무록 이제 정솔δ1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의견은 수유현 한 산기숨에 

그 길을 막아서 단절시키고 나무를 심어 금양(禁養)케 함으로써 목책(木↑에)이 。1루 

어져 은연중 방수(防守)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하며， 서을모 동하는 큰 걷은 통진읍 

때律동) 뒷산 산골짝 사이에 있는 낮고 펑펑한 옛길을 고져 전대로 개통(閒通)사 

컨 다음 문수(文댔의 진두lì;jwJÐ에 도각한 연후에야 비로소 외성(써쩨을 바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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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야 된다고 여겁니다 도리(면며)로써 논히여 보더라도 또한 우회(江回) 

송F는 일이 없고 관벙H~~~Jj)을 선치하여 변밤을 공고하게 Bl는 망도에 있어도 전보 

다는 더욱튼튼하게 될 것잉니다 

l 분수산성이 강도른 내려 금어보고 있으니 그 요해가 되는 것이 또한 조ÙI1i) 

나라의 북샌北山)이나 남한{머패의 한봉댄''10과 다듭 것이 없슴니다 그런데 단 

지 산성만 설치하였을 뿐 수군(水댄)이 없습니다‘ 이는 비팍 문정(펜丁)플 얻가 어 

려운 데 연유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허술한 조치인 것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등진부사(넓뼈府예가 이미 강도01젠)의 좌영정비左f.'~Wf)을 겸하고 있는데， 거느리 

고 있는 원군(元軍)이 또한 팔초(八때)입니다 

매양 습조(習F꾀한 때를 당하면 그전에 해온 대로 강도로 와서 거처하면서 늪 정 

칙(첼따)시키는 곳으록 삼고， 사변이 았을 경우에는 강도로 오지 말고 산성음 산지 

(딩J1il)로 삼아서 들어가 수유현을 지카게 해야 합니다. 복책(木冊)이 이uJ 완성된 

뒤에는 통진부사로 하여금 군명을 거느리고 먼저 수유현을 지카게 하여 적병이 탈 

려와 롤격δF는 형세를 막게 하되 적병의 형세골 살펴가면서 불러가 산성을 지카게 

한다연 적병의 예봉(t댐￥)을 늦출 수가 있고 산성토 보존할 수 였슴니다 그러고 

군민(軍民)틀이 바다를 건널 즈음에 창황하여 바다에 빠지는 단식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중략》 

[영인본]45잭 95연 〔분류]‘군사-군정lill;에f군사-관방염;t;)/"정콘→정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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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의 진흘을마치다 

정조 17권.8년 (1784 갑친/칭 건륭(흉隆149년14월 20일 겁진 2번째기사 

경기에 진흉얘밟때〕을 벼|풀었는데， 정월에서 시작하여 이 때에 이르러서 진흘을 

마쳤다 [공진(公뼈으로， 파주(劇'!il ‘ 장단(힘봐) 풍덕끊德) 통진뼈律). 남양(南 

陽) ‘ 죽산(竹미 인천(仁)1 1). 부평(좁平) 고양(흙陽) 김포(金깨) 교하(交河) ’ 양 

천(陽)1 1). 광주(廣州). 양주(↑았 11) 수원(7K原). 용인(龍j::l . 양지(~융찔) 과천(뚱)1 1) 

등의 고을과， 덕포(德빼 화량(花갖) 주문G主:!(). 되적(德橋 장봉(:fi:뿔) 등의 전 

(행에 1 총 기맨(태民) 34만3천8백38구(口)이며， 진곡l~닮쇠 3만6백 32석 영이있 

다 강화{江華)는 계묘년 12월부다 진윤을 섣행하여 이해 5윌에 진흉을 마쳤는데， 

총 기민은 2만9천2백35구(口)에， 진곡은 7백95석 영이었다 ] 

〔영인딩]4é 석 441잉 [문류]‘횡정-지앙링정(ts方fJj;~r구릎W'iûl 

3)승지 이병모를통진부사로보직하다 

ι 징조 20권.9녕 (1785 응사/정 건륭(.쟁쫓150년19월 17일 체해 1 번Y새기사 

승지 이벙모(李궁얘핑를특별히 통진부사(通뼈따f됐에 보직(，빼빠하였으니， 이병모 

는 대관(출官)의 단핵(5링찌u)으로 인잭(션|훨)하여 소명(김命)을 어긴 때문이었으며， 

곧 그 곳에 정"H(定뼈하라고 영하였으니 각선(1，，1많)의 사온숙애(랭f연힘해는 힘f문 

(댐j門)에서 하는 것이 준례인데 이영모는 지방의 보직(째띠없에 샤은國센)하면서 정 

하여진 준려1대로 하지 않았으므모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영인본]45잭 539연 [분류]'인시(人좋) 

350/ 김보실록 



4)경기 • 영남 · 호남 · 호서 · 관동 • 관북여섯도의 진훌을마치다 
정조 23권， 11년11787 정미/정 건륭lil1'중) 52년) 5월 23임 기축 1번째기사 

경기“띤:11;) 영남(짧南). 호남(湖itJ) 호서(湖西). 관풍(때써) 관북(써北) 여섯 

도G뎌)의 설진딩했되을 정월(正께부터 배플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흘을 마쳤 

다 【경기 광주(훌州) 수원(水@). 풍진G면}후) 풍덕αgπ) 인전(仁川)， 부명(피 

뿌) 김포(金i띠i)' 고양(흠陽) 교하(훗i'j). 과천(果)1 1) 등의 고윤과 덕포(염I띠). 덕 

적(짧뼈 등의 진(1배의 총 기민(機民)은 17만8친9백39구(口)이고， (본문중행 

여러 도Ii휩의 도신(현1:1)이 진흉을 마쳤다고 아뢰니， 차등을두어 시상하고， 경 

기의 옹진부사〔팩많府f했 황인영웬仁행과 파주목사(城州얘AiJiI 홍인묵(i共仁짧은 

계제직m힘빼없의 자리가 나기를 가다려서 조용(폐!ll)하고， 김포군수(金뼈멤守) 유 

한위(에1훗챔)는 준직(뼈많을 제수하고， 통진 전 군수(;퍼샌디때강) 이홍수(주￡효) 

는 가자(加資)한 후 실칙(짧잉에 조용하고， <본문중략〉 

〔잉인온]45책 653연 〔분류]‘구를(;~ttJr앙실 人딩덩1.'5)!'인사 잉먼(↑王免) 

죠선왕조실윷에서 잦븐 깅모0)야기 135" 



히경기 관찰사김사목이 교동 • 부평 · 인천 등의 해일 피해에 대해 보고하다 
정조 30 권 14년(1790 경슬/청 건륭(乾隆) 55년) 7월 10일 무자 3번쩌기사 

경기 관잘사 김사목(金멍울)이 장계하기를， ‘교동(쁨쩌) 부평(감平) 김포(金 

삐) 인천(仁JIIJ. 안산(강띠) 통진(通햄) 풍덕(뿔때 · 영종야;j，) 등 8개 고을과 

진(jJlî~은 이달 17일 조수가 물어났을 때 동풍이 갑자기 붙며 파도가 높이 밀려오 

는 통에 바닷가의 제방。l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싼붕이 넘쳐서 

모든 곡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동이1서는 무너지고 깔린 빈가가 71호이고 부핑 석관연(13없而)과 모윌관면(毛 

月 $jjjî)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무너지고 티진 제방이 모두 51개소나 됩 

나다 피해늘 업은 안은 40여 섬지지나 되며， 파괴된 소끔가바는 207H 정도됩니 

다-
김포의 검단면댐~-ft面)은 여러 곳에 제방을 쌓았지만 피해를 입응 진토는 모두 

58섭지기。]며， 민가 3호도 무너지고 깔렸습니다. 그리고 소끔가마가 9개 정도 

파괴되었습니다. 인천 · 안산 통진 · 풍믹 영종 등 5개 고을과 진의 바다플 낀 

여려 띤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터져 토지가 피해릉 입은 곳이 형언할 수 없이 많습 

니다 

이번에 임이난 해일은 근래에 없었딘 일로서 백싱틀의 사징을 생각하면 싣고1 참 

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너지고 깔련 민가의 구제는 곡윤과 탈풀로 구멸하여 주어 

서 안정을 되찾게 하고‘ 무너진 제망과 칩볼뭔 소끔가마는 블이 빠지는 대로 고쳐 

쌍도끽→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 n하니. 진교하기륜교동 수사의 장계로 

인하여 금방 금을 만틀어 하교하였는데， 부근 고용의 무너진 소금가마와 교동의 

기본조세는 감사와 의논하여 즉시 탕감하여 턱없이 세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돌보아 구제뺨 것도 또한 교동의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영잉분]46잭 ↑ 54먼 [븐류】*과덕(검밍1/’구쿄0;，1.괴l'재정(명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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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조가신문고를친사람의 내용을보고하다 

정조 31권， 14년(1790 검술/칩 건링뾰쩔) 55넌) 8윌 2일 경술 4번깨기시 

행조가 아뢰기를， “신문고룹 친 사맘인 동진Ii펴깎)의 진사 유특록(柳낌찌)가 남 

경용(南땅容)의 여슬을 회복한 실례릎 을어 자기 아비인 유채(柳쩌의 죄영을 벗겨 

탈라고 합니다‘’하니， 전교하기플， ‘지긍에 와시야 비로소 원등함을 호소하니 그 

의 사람됨이 매우 용련하다. 어떤 사랑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암을 수 

없으나 남경용의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영인온J46섹 ↑6↑연 [분류r사멈(리:tl 

η승지 이경오를통진 부사에 보임시키다 

、정조 31권， 14년(1790 경술/청 건륭(양쩔) 55년)11월 15일 신묘 2번째기사 

숭지 이정오(참뼈를 통진부ιfG.iliì，f.}ffllE: 어) 보임하였다 이경오가 정연에서 마펴기 

를신기현(申엉밟에응 얼마나 극악한 역적인데 승지의 특별 제수가 강자가 내린단 말입 

니까 생명한 세성에 이런 여μ}롭지 못한 조치가 있음 중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하병을 거두고 해당되는 융문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n하니， 전교하기블， “이경오의 경연 

진숭은 옵시 사끄럽고 외람되다 통진부(사로 제수하라”하였다 

[영인본J46책 ↑ 81연 [분류]’인λH人깅I/'사센(히/ξI/'변란Ië:τU 

조선용조실록에서 찾은 김용이야기 1353 



8)경기지방고을중재해를 입은곳의 환곡과 신포를탕감하도록 명하다 

정조 33권， 15년11791 신해/정 건율11않용) 56년) 9월 7일 기묘 1 번써기사 

경기관찰사 서정수(徐鼎(110를 불러보고， 전교하기플， “지난번에 사관을 보내서 

양전([i，~)I J) 백성듣을 위로하고 효유하여 각기 밍고 안정되게 살도록 하였다， 이제 

가을도 늦어가니 세금을 줄여주고 구제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루 

고 있었딘 것은 도백이 산하 고을들을 순행하고 돋아오기른 기다린 것이다. 이제 

조정으로 돋아온 기회에 백성들의 실정을 자세히 물우니‘ 전에 들은 것과 차이가 

없다‘ 재해른 특히 심히게 당한 양천의 면리(머볕)에 대해서는 환곡과 신포(身찌) 

를 탕캄해주고 기한을 물려주는 것음 미땅히 조정의 명령대로 거행하되， 비독 물 

려주거나 탕감해주는 등급에 끼지 못한 자라도 반드시 규례대록 정납하기는 이려 

융 젓이다 그이니 그들도 환곡과 신포를 3분의 l은 지한을 불려주고 군량미는 

받아두도폭하랴 

부평(줍平)， 감포(金l벼) 금천(션JI J) 고양(高n용) 퉁 강변 고을의 면Cl(tIIí벚j 가운 

데 재해를 특히 심하게 당한 곳은 비콕 양전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재해플 

입은 곳의 백성듣 실정이 황급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니， 구제해주는 정사를 어 

찌 한 곳에는 설시하고 한 곳에는 실시하지 앙을 수 았겠는가 

앞의 네 고을은 면리 단위로 등급을 나누는 일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한개 

면 한개 리 가운데서도 각별허 가려내고 정밀하게 촉사하여 양천의 사례대로 세금 

정수를 중지하고 김현해주도록 하랴 그 수량도 곡 3분피 2헤 구에럼지 힐고， 이 

북 절반 이하라토 토백으로 하여금 펀의에 따라 절충해 배당함으로써 한 명의 백 

성이라도 소외를 당한 단식이 없도록 하라하였다 

〔영민본]46적 241연 【분류r구을야씨811’재정(띠iE:{) 

3541 깅묘실록 



9)영남후조창의 배 4척이 동진에서 첨몰하니， 관련된 관리틀을문책하다 

정조 35권， ↑6년(1792 임자/점 검윤WLr조) 57년) 7월 3얀 경자 2번"~기시 

영난익 후조창(1t:ir따) 조선(i'!찌m ;1책이 다시 통진G띠에) 지경이서 침본되니， 

도자사원(체최ψm 민양부사 。l복섭(쉰따상)은 곧바묘 그곳에서 정배하고. 기선자 

사윈(!i쩨E쉰민H) 지1포만호(펙irtì퍼戶) 남궁심(市宮i~)은 결곤(i썼f김하고， 해도영호 

차사원(fJ.!'~mZif있!l.) 장봉만호(.&얘파戶) 김갱희(金않4권)， 지방관(며거당) 풍진부사 

(펴휴府f씨 이탈관(李쉰많은 결곤하여 파슬(~~뻐하였으며， 경희는 해당 진(쩨의 

노군(쩌따)으쿄 충원하였다 

〔영인본1，16잭 320던 〔분류1‘교튼(又낀1/‘사임(C);!)/’인시(人기) 

1이경기도사 · 중문 • 경력 • 통진부사 • 김포문수를모투잡아오도록 명하다 

정조 39권， 18딘(1794 길멘/성 건륨(형降) 59년)4필 10임 밍믿 5연씨기사 

경기도사 중군 -경력 , 등진부사 김포군수를 모두 강아오고， 경기관찬사와 강 

화유수의 병부는 후임이 괴대할 동안 기역(짜챔)의 잔i앙을 가도사(假챔 'jq로 임명 

하여 임시로 차게 하라고 명하였다 

〔잉인본146끽 461인 [문듀1‘사법(디/μ 

11)병조판서 이명식이 경재 • 시종 · 백관과 함께 합문 밖에 니아와 면대를 
청하다 

정조 39권， 18틴(1794 갑인/정 건릅(쉰않) 59년) 4월 12일 부진 5번째기사 

병조판서 이영식이 겸재 , 시종 백관과 함께 문을 벌치고 듣어와서 합문 밖에 

냐아와 연대륜 요청하였다， 영식은 귀양보내고 따라온 경제듬은 과두 김포군(섭씨 

耶)으로 귀양보내라고 병하였다-

【영인딘]’5책 463러 t운류r사엄(끼;tl 

조선왕조실록이 1서 잦은 깅용이야기 /355 



12)전강화유수이홍재，통진부사 김이용등을석방하} 

정조 39권， 18년11794 갑인/성 건륭1*냥증159년14월 12일 무짙 10번때기시 

진 강화유수 이홍재(李洪$D ， 통진부사(@ì"l!fif事) 김이용(金탱잠)， 깅포군수(金뼈 

맴守) 유한준(命않I!i)， 양전현감(陽川써잎) 김반， 정기도사(京짧都태) 김기%비金基 

쩡)， 강화경력(!工후1m멘 권이성아훌'Íl'性) 등응 석방하였다‘ 

〔영잉보】46적 :1 63언 [분류r사빙C~:;tJ 

356 1 김효실록 



13)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사괜l게 별도로 내린 유시. 여러 어사와 

시관의경과보고 

정조 41권 18년(1794 갑인/정 건륭(풍탱) 59딘) 11원 16임 경자 1번때기사 

경기 각옹의 암행어사와 적간사관(뼈아밍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륜J광주αJ 

州) ’ 죽산(竹山). 양성m랬 m의 어사는 박윤수(사쁨끼)이고， 고양(허~?t) 파주(fN 

川) 장단(長쁨) 풍막(짧평)의 어사는 ~홍낙유(섬앉싸)이고， 이천(꺼J] II) 여주(~낌 

州) 응죽([>ê:竹)의 어사는 정내백(찢째피)이고， 작성(제뼈 • 마전U 빠머). 연천(바 

)1 1) 삭녕(湖열)의 어사는 정약용(T?;，쐐이고， 양전떼 1 1). 낌포(상띠) 부펑(피 

平) 통진(넓밟) 교하(交y끼)의 어사는 재흥원(전g1J혹)이고， 영펑(，kf.) 포천(따川) 

의 어사는 정이수(찢隔쩌이고， 금친(쇄川) 안산(갓山) 남양(市따) 인천(仁)11)의 

어샤는 유사모(柳띠행이고， 과천(*)1 1) 용인(따디 진위(!&뼈의 어사는 이조윈 

(주협떼이고， 양지(I\ij셉) 안성(갖뼈의 어사는 정동관(젠찌뻐이고， 양근(쩌없) 

가펑(加平)의 어사쓴 정만석(젖「뺏없)이고， 교동(댐꺼) 강회kìIiÞil의 적간 사관(!찌 

따史官)은 조석중(휩錫中)이고， 양주(↑젠서). 광주야웨”의 적간 사관은 서준보(tif찢 

햄)와 구득로(具得홉)이고， 금천(션川) 수원(;J、대) 광주αU애)의 적간 사관은 정 

문시(웬文h히이고， 지펑(li!t平)의 적간 사관은 이면승(李엔유)이다 ]ν수령의 잔잔못 

플 큐찰하고 백성플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윤 입는 것 

은 그 은총을 트리내는 것이요， 토끼른 지니는 것은 그 권위블 높이려는 것이다‘ 

근래 혹 각도에 보낸 사탐들이 그 직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동보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틀이 직분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따 

간하지 않는다연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세세히 살필 수 았겠는가 더구나 지 

금 천리나 되는 경기 지방에 흉년이 플었는데야 만해 무엇하겠는가 혜택이 아래 

로 마치지 않고 페단이 위로 보고되지 않는지라， 고을이 황폐해져서 마음 개가 끄 

랴치지 않으며 못에 기러기가 모여든다 하니， 백성들이 간전히 바라는 것은 오직 

여사뿐이며， 관리틀이 눈짓하며 두려워"f는 것도 오직 어사연 뿐이다 

조정이 벙문(떻때하여 권연하고 정게히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을 밍고 정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명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나， 보고 듣기에 

진심하고 그 총척을 비멸스럽게 히는 데에는 무엿보다도 한 사람이 벚 고응응 넘 

지 않게 5나른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하여 찌를 뽑아 아래 사정을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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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자연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맏은바 직분을 삼가하여 관부와 시장， 

촌락응 드나틀면서 세세히 조사해 모아서 조정에 돋。r옹 때어1 일일이 조목별로 나 

열해 아뢰도콕 하랴. 인(ED)과 장부를 현장에시 잡은 정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정솔 

하게 먼저 장고플 봉하지 말라 무릇 황정(꺼퍼0에 도움이 되는머 미저 시행하지 

뭇한 것들도 납문하여 아뢰고， 특별히 뽑은 뜻응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도독하리‘ 

〈본문증략〉하고‘ 양전 , 김포 부평 동진 교하 5개 읍의 어사 채홍원이 서게 

하기들， “양전 현령 심공엽01公않)은 조세듭 견감해줄 전결을 뽑을 때 흔 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양천끈 재해블 구제해주는 정사플 함에 있어 싣로 몽시 이 

려운 펴j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욱어시 황폐해진 것이 29결인데 호의 이음이 양 

안(윷뚱)에 들어가 백정(白싫)을 띤하지 옷하게 되었디고 합니다 마땅히 번통을 

시행해야된듯한니다‘ 

부펑부사 강병김(I;Jl命吉)은 재견은 훔쳐먹고 군보에게는 첨정하여 허다한 불법 

을 저질렀으나，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통진부사 김이용(金없잡)은 을에서 건잔 쌀 

과 돈을 가지고 요판(훼P찌하였고， 환자미의 조세로 이익을 남겼으며， 직사의 접대 

비용을 제멋대로 썼고， 뱃사람틀에게 가정(!J뼈야하였으니， 그 최상을 논하여 중한 

볍으로 다스리는 깃이 마땅하겠습니다 " <본운중~r>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개물 

어 선정을 안아내서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리 ”하였다 이소가 또 아뢰 

가플， “어사의 서계 중에서 논한 전 동-진부사(댄rrJ1H9.'l 검。l용(金댐容)의 탐욕스 

럽고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게 하고， 사사로이 

쓴 것은 부평부사(힘쑤[뉘.!8의 여]에 따라 민간에 돌려주게 하소서 ‘ 〈온문중략〉 

[영인연]46 색 521민 [븐듀]‘왕실(王호1/’냉정(，표잉/’재정(며3IJ/'구r:(샀!jI/"흐구(戶口Ir사밍(司 

;~Jt잉사(λ주) 

14)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회밤을맞은 이육에게 상을주라명하다 

、 정조 41권，， 18넌(1794 갑인/접 전융(힘않) 59년)11월 19일 계묘 3번째기시 

통진부ω디ì4l.府)어1 명하여 을묘넌 사마시에 합격하여 회방(떠tZ)을 맞은 사람 이 

육(李!Ii)에게 해도로 하여금 염흥 거리와 먹을 거리플 녁넉히 지급하게 하고 총관 

Q앤당)에 자리가 있거듬 의망 해 들이라고 하였다. 

[잉잉보]46잭 523민 I븐검]'인시(人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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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경기에서의 진흡을끝마치다 

정'"'43권， 19년(1795 을요/청 건즙(~양주I 60년17월 5일 겁인 2번쩌기사 

경기에서 진흉을 l웰부더 신시하여 이매에 와서 곧마졌다. [교통(;펴메 • 남양(패 

~ldl ' 부평(춤平) ‘ 인천(仁1111 ’ 옹진G띠m 풍턱없젠) 안산(것IlJ) 김포(;í):irtìl 교 

하(交떠)， 양성%껴0 등 고을과 영종(永짜) 화양(iE쌓) 덕포U센 IIìJ 주문(ií文) 

덕적(땐없)， 장봉(효Y~) 등 진(1m을 대상으로 총 기민 14만8천4액 90구에게 곡윌 

l만2천3백 30석을 나누어 주었다 >

[영인온)46잭 586딘 [감퓨1’구닙 (HJ1) 

16)제도의 고을 수령틀을 지주 체차시키는 폐단과 관련하여 품처토록 명 

하다 

정조 43권， 19년(1795 블묘/청 건륭(똥쩔160년18월 5밍 빼13빈씨기시 

상이 제도(諸픽)의 고을 수령틀을 자주 치1차시키는데 따른 폐단과 관련하여 전조 

앓뱉)에게 풍처(핑짧토록 명하니 , 이조가 묘당에 나아가 의논한 뒤 광주?{윤(찌 

JI꿰尹) 서마수(徐쳐양1 ， 마주목새뼈州껴써〕 서영보(徐폈끼， 양주목사(修州收찌 

깐광근(햄光近)， 장단부사(파돼府læl 신광로(111)U~) ， 통진부사6퍼페j府1!8 향인영 

(앉仁때， 직산현감아양빼u짧) 조증진뼈펀쩨， 전주판관(~州껴j官) 윤광수(카光삐， 

함평현감(없平때폼) 낌기현(金촬원)， 고창현감(김歐째않) 남아범 (p임댐m힌， 안동부사 

(安”이11핏) 이집두('$껏4) ， 김해부사(令써까1인〕 서배수({，ítW'tI ， 신천군수(!êJ lI l며 

-:n 조후진아연덤'1;w은 그 지역 수병으로 영임(lJ'rlI:)시거고 오래 끈무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아로l였다 

〔영인0')46쩍 592면 [분류】믿사(人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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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η강도유생들의 시권을심사하여 뽑힌 자들을 직부전시토록하다 

접조 43권， 19던(1795 을RI접 건륨(후용쫓) 60던)8휠 21일 기해 1번쩌기사 

강도(江빼 {j쐐들의 시권(試:m을 심사하여 강훼iI쿄)의 진사 이장후， 통진(굶 

밟)의 유학 인창려대검昌옵)， 교동(함께의 유학 남궁성(南흠댐)， 강화의 유학 정진 

명(鄭펴B셰 응을 뽑고 모두 직무전시(直합짧퍼토록 하였다 

[영잉본J46잭 595언 [문류J'인시(人깐) 

18)강화유수김이익이 고한궁궐의 가마의 왕래 일로관원을체직 파직하다 

、 성주 44권， 20덴1796 볍진/점 슨지(!，j검)1년) 2칠 17일 케사 1번써기사 

남소영(南小싫)어1 행차하여 내금위의 춘등(휴양';;) 시사(，λgt)플 행하였다 전날 저 

녁에 강호써수 김이익(쇼않윗)이 와서 주대릎 정하니， 전교하기릎， “명이 있으면 

의당 와서 기다려야지 어찌 감히 주대를 칭하는가 ”하였는데， 이매에 이르러 이익 

이 아련 내용을 보니， “선이 양친(陽川)에 도착하여 중군(내軍)의 보고를 받았는 

데， 내샤(內司)의 별제(에11M:) 두 사땀이 가마 셋음 인솔하고서 죄언을 지카는 곳에 

서〔바로 안을 잔배한 곳이다 ]나왔고， 또 가바 두 재는 다시 들어았다고 하였습냐 

다-
그러나 가마 한 채의 간 곳을 아직 탐지하지 옷해서 천만 어쩔 줄응 모르고 있 

었는데， 이미 하교를 받뜯어 부득이 내려갑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김포군수의 

첩보에 의하면， 어제 해시(갖時)에 가마 한 채가 또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 

전교하기를， “지금은 이든바 가마 셋이 온 굿과 간 곳음 충분히 알았을 것이니， 

강화 4P「수를 다시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이에 각선 심환지 등이 아뢰기를， “강화 유수의 아힘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 

이니， 바라건대 분명히 하교하소서 ”하고， 여러 승지틀이 또 번갈아 아뢰기틀， 

‘전년처럼 뜻밖의 일。| 있을까 염려되니， 신틀이 어찌 일제히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염고(嚴i성가 이미 올렸다”하고는， 마침내 환 

궁하여 여러 승지를 다 처l직하고 각신 및 벨운검(;jll雲댔111을 이울러 파직하라고 영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이 여러 재신들을 거느리고 주대하기듭 요챙하니， 물러가라 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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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전교하기를， “어찌 확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언석에서 말싣한단 만인가. 

또 디구나 궁궐익 가마가 왕래한 것은 예전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니， 특별히 전증 

한 만한 망이 없고 형적도 없는데 이로써 죄륜 가한다면 도21어 임이 전도되게 된 

다， 오늪 파체한 지1선은 。l-~-러 분간하라.π하였다. 

l영인딘l~6객 630연 [븐류r응실(王줌)/‘문시c꺼) 

19)어가가지날도로의 보수를빽성에게 맡기지 말고앙군을쓰케 하다 

1정조 45권， 20딘(1796 영진 /정 순치(폐냄) 1 닌) 9월 10일 임자 2번쩌기시 

경기관창사 이연옹(주잃때이 아뢰기를， “어가가 지나감 양천(찌川)의 도로도 인 

근 고을의 백성틀로 하여금 함께 힘을 함하여 보수하게 히1야 하겠습니다 i하니 , 

전교하기를， “양천파 낌포의 백생에게 해마다 폐를 끼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노역 

플 시키겠는가. 전부 산군을 쓰도록 하랴하였다. 

[영인은]46책 671먼 [분류T왈실{王흩I!'재성(W~) 

2이경진년 옹천에 행치할때 배종했던 이들에게 추증또는시상하다 

정3s 45권， 20딘(1796 병진/정 순치I!m;~) 1 넌) 10월 24일 병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들， “정진넌 온전에 행자할 때에 배종했던 사담들을 이번 봉에 찾아내 

어 기록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지망에서는 경기와 호서때四) 두 도가 비로소 나란 

히 보고해 왔다 그종 나이 90세인 정가 포천(!멘川에 사는 정헌(표’싱 。1세결(주 

뻐썽과 통진펙댐)에 사는 정헌(JE휠) 조흥원챔맺짧은 가자하여 실직 몽지(떠知) 

에 단목으로 전망하고， 백살에 가까운 충청도의 서두금“f豆金)은 챔지에 단특~~ 

로 천망하라 아융러 경기인(펴짧J\J의 예대로 한 대 (í~)만 추증하도록 하랴， 그 

밖에 지방 관아의 아전， 향엄@잉꺼王) 이하와 경기의 84세 12명과 충청토의 82세 

17명에게 칩지를 내리고， 경기와 호서의 70세 이상인 사팝들에게는 쌀 세 말을， 

60세 이상인 사란들에게는 두 말을 주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플은 모투 4백30 

명이었다 

【영인븐]46객 675인 〔문류]‘잉싣(王"n/ 인시(人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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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른 명에 따르지 않은홍대협 · 최헌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정조 46권.21년(1797 정사/정 기경(옳읍) 2년)1월 24일 을축 1쁜째기사 

승지 홍대힘(洪太넓)을 검포군수(金쩨검P守)혹， 최헌중(품밟中)응 인동부λK仁同府 

{更)로， 교리 정동관0!IIJli챔j을 강령현감();li~~때용되으로 특별히 보입하였다 이는 

부른 멍에 따르지 않았기 때운이다 

[잉인본]47섹 5연 [분뮤]’인사L시"1/’시밍í"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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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잉15일에 장릎을참배할때 진무λ까나가주둔하게 히다 

정초 47권， 21넌11797 정사/칭 가경(품J:è l 2년18낄 7일 계므 1번깨기시 

。l닫 15일에 상이 장풍(낀 P힘윤 참배하려 히는 일과 관련， 맹조에서 행행할 때 

의 척후와 복병을 묘선(채@과 병부(兵까)를 내어 정말하기플 청승냥 일로 겨1픔하 

니， 윤허하고， 하교하기븐， ‘진무사1I때f센씨가 중군(中!]I) 좀사관(從'J팎)을 거느리 

고 장려GI:I:1i융〕와 의려(NJj1ú 각 l초(D，'ì)씩을 뽕아내어 통진부사G띠ì l'l1Jí*l와 함께 

어가(쩌셀)가 가기 하루 전에 김포(金패) 숙소에 주둔해 있다가 표선을 기다려 치| 

엄을 품토록 하라-η하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상차〔上찌) 하기를， “병조의 껴1목(칩B)에 대해 판부(껴lít) 하신 

것을 보고는 밤새도곡 지극히 방환함음 이가지 못하였습니다 전후로 성상께서 하 

교하시어 정신(廷[2)을 준절히 책망하시연서 애양 망령되게 헤아리고 억측으쿄 요 

량승F는 것은 큰 죄라고 하셨는데，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긴 함니다 그러나 망 

령펀 헤아림과 억측의 요량도 매양 혹 플행히도 맞는 적이 있으니， 오늑남 전하의 

조정에 북향하여 섭기는 자가 깜짝 논라며 움씬 두려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 

사 참으로 다른 일은 없고 다만 보장(保뼈)의 군용(!]I容)을 보고자 하실 뿐이라 하 

더라도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모는 전하의 지나진 거조가 이미 적지 않다고 여겨진 

니다. 

무릇 국가가 군민(軍民)과 굳게 걸속하여 위급한 때에 의로1함이 있는 것은 하나 

의 산(信) 자에 불과함 뿐입니다 。|제 막 섬 지방의 농사가 여붙지 않았다 하여 

특연히 조련을 정지시켜 뭇 민정(民↑혀)이 기배하고 감격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연히 장려애l1irJ와 의려(폐@를 뽑아내어 주둔시켜 하듯밤을 지내 

게 한다연 기때하던 자가 시름겨워하며 기가 죽고 감사하며 축원하던 자가 늘랴 

의심합 젓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엘이겠슴니까 신이 비록 보잔것없으니 대증을 

따라 급히 서두르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정성이 조금도 미더응-올 받지 못하 

여 적만 더욱 쌍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국가 형세플 논하건대， 반드시 정{엠찢이지j처럼 불가(不可)한 도선μ11'2) 

만을 얻은 뒤에야 유지항 수가 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 

대， 전무λf(íi윷倫il잉가 나가주둔하라논 명응득별히 중지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 

들， “선조G't얘)께서 행행하여 서교(펴쇄)에서 욱을 때의 호위도 진무영아m，알삼)의 

군멍을 썼는데， 슴1묻며 김포(金패)의 숙소는 진무명과의 거이가 다만 근교(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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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링다면 해영(該옆)의 군벙을 조발f뼈웠하여 해 

군녕째)의 숙소릎 호위8]-는 것은 옛날의 전례에 비하면 크게 폐해를 제거했다고 

할 만하고 또한 크게 비용을 줄였다고 항 만하다. 이에 앞시 조련을 정지하라는 

명은 바로 이번에 뽑아내어 쓰기 위함이었다 

2만여 명을 휴식시커는 것을 2백여 명의 정발과 비교하면 그 많고 적음과 어려 

움과 쉬움이 또 과연 어머하겠는가 경이 차가록 진달한 것은 도랴어 근래의 지떼 

헤아리는 속승(ftf習)을 본받은 것임을 변하지 못하니 , 저으기 경을 위해 취하지 않 

는 바이다 의사로써 풋을 지레 헤아리여 뜻으로써 일을 지레 헤아려 엘마다 모두 

지레 추측하는 공부를 쓰려 한다면 세상에 어찌 조치합 만한 일이 있겠는가 또 

진실로 이와 감다면 상등(피없에 행행하는 것까지도 어찌 명령을 내리던 초기에 

중지하지을 정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잉인본147전 37딩 【은류]‘강싣-덩행(行후)J‘균!-I-군짐(드;치/‘군사-중앙군(中央딩i}j"군사 벙업 

(兵/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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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릉을배알하고김포행궁에 가면서 김수동 등의 묘에 치제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정 가경(혼딛I 2년18월 15일 신해 2번째기사 

상이 고(뼈 상선(相 !:':I 김수동(金펴꼬). 김응남(金뺨f힘) 심수정(α守따) 깅익의 

무덩이 어가가 지나가는 길가에 있다는 딴응 듣고， 하교하기른， “고 영의정 김수 

통은 중흥 매를 당하여 위아래로 두쿠 다스렸￡니 노성(老成) 의 전형을 상상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무덩이 고을에서 7리 되는 가까운 거리에 았다 한 

다 

고 우의정 검응남은 황제 앞에서 정책을 주탈 하여 칭찬을 받기에 이르렀고 중 

간에 군사에 관한 소임윤 담당하면서 임기응변하였으니， 호증(뎌삶) 한 공모만 있 

는 젓이 아니었다. 그러고 고 우의정 심수경은 김응냥과 몽시의 영 재상으로 국가 

의 일에 근로하였는데 그들의 무텀이 또한 행차하는 김가에 었다고 한다， 세 대신 

의 무념에 예관(팬官)을 보내어 치제(앓영)하도팍 하고， 고 영의정 김익의 무덤에 

도 그 아들인 중선(펀멈) 낌재찬(金없짧플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랴하였다 

제신뜸g甲)이 틀러갔을 매 강화부유수(iI'i'1끼핍守) 신광리(대光없)가， 역적 인이 

위려([힘~ílJ를 뛰쳐냐간 엘로 치겨K'IIll1생)하니， %}이 그 장껴1플 관21쳤다. 이에 대 

신 경제(때필)， 각신 승지 삼사(三司)의 제신이 번갈아가며 연대하기를 정하였 

으나윤헤하지 않았다-

오시(즈F빠)가 지난 뒤에 상이 "1로소 양천(~llJI[)의 행궁(行낀).2.로부터 란을 타고 

출반하였다 우의정 이명모가 말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오늘날 조정 신하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E 섬의 역적이 위리를 뛰처 나간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놓합 

고 두려워서 어찌 함 바블 모르고 있으니 사태가 너무도 위급하기만 합니다. 신이 

비록 연변치 뭇하나 대신의 직에 있는 이상 일이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므로 

의리상 얀각도 지처한 수가 없어 곧장 환매(잭떠)하라는 뜻으로 'i/금 강화 4뷰에 

게 분부하였습니다만， 또한 감히 다급히 우러려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 

라건대 환애하라는 쟁을 어서 윤혀해 주소서 ” 하니 , 상이 이트기플， “정틀이 일단 

환비l릎 청하였으니 나도 윤허한다 닝1국(헤꾀)에서 거행하도록 하랴 ’하였다. 

이벙모가 아뢰기를， “비담을 받은 뒤에야 문적(文뼈)을 작성하고 문적이 있은 뒤 

어1야 거행한 수 있승니다하고， 숭지 이익운(주益週)이 아파기를， “설사 문적이 

‘ 었다 하더라도 죄인을 유사(쉰司)에게 회부하지 않으연 신듬이 장차 어떻게 거행 

하겠습니까 애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고 마친내 출반하여 2 , 3리(밑)큼 갔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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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등이 따라가면서 아뢰기를， “대신이 주탈 한 맏어1 비당이 없을 수 없습니마 ’ 

하니， 상이 아련 대모 하라는 내용으로 바지(jJt늠) 틀 씨서 반포하라고 영하였다 

대사간 김탈순(:ótili다l ， 집의 이기양(수짧앓， 부수찬 한치응(7'짧I!!f) 등이 소회블 

진탈하고， 배소(~êJi머로 잡아 돌려보내는 동시에 원겨I ())j(~) 안에서 정한 바플 윤 

허하기를 정하니 , 비탑하기블， 껴미 대신의 청을 따랐다 ”하였다 천등현(天효미꺼j 

에 이르러 본 고을의 부로(父老)들「음 불러 보고 고등응 분였다 

장콩(중짧에 이르러 작헌례(!IJ;t~폐를 친히 행한 다음 능에 냐아가서 용심(핑’짧) 

하고， 승지에게 이르기끌， “산의 형세가 비단을 펼친 듯하고 청용(펴끼U과 백호(며 

J!r:)가 양옥에서 호위하여 71새가 길게 멀리 뻗였으니 만년의 큰 복이 산모 여기서 

기인하였다‘”하였다， 재성(깜조)로 돌아와시 능안부윈군(앉강씨ßJí:김)의 후손 구규 

석(J1 ÎlM) 등과 비변사 탕상 이서구(주맘Jù 등을 불러 보았다 상이 이서구에게 

하문하기블， ι션조(光해) 갑인년에 장릉에 행행하셨을 때에 연로(핍路)에 조세를 감 

연한 혜댁이 어떠하였는가 ” 하나， 이서구가 대답하기틀， “연로의 고을에는 대동 

미(大同òjÇ) 2두를 모두 감연하였고， 본 지방에는 정되(f.'성링한 그 해의 봉 대동ul 

를 특명으로 탕감하였습니다 

대통마를 감변하는 짓응 진살로 큰 혜택이기는 하나 전지가 없는 백성은 혀!맥을 

고루 입지 못합니다 신의 의견무로는 흑 요역을 감면하기도 하고 혹은 예전 환 

곡잭짧을 감면하기도 하는 것이 혜택을 널띠 배푸판 l앙도기 된 수 있다고 여겨집 

니디 ” 하였다 하교하가를， ‘가을에 행행하여 장릉(꼬P잉을 배앙당I핍)하는 것은 

우리 영고(\，김考) 의 간인년익 성저(옆;닝윤 우러퍼 지!슬 f앙!f0 약려는 것아다， 자리 

에 나아가 예릎 행하니 이미 슬퍼져 감회가 일어난다 

상가 생각건대， 매년 남전(펴꽤을 참배한 적에 제3실(초)의 수용을 공손히 보면 

마지 전히 말씀음 듣는 것만 갇았다 지급외서 상설(象設) 앞에서 주선하니 혼령의 

요르내덤이 디욱 가까워서 지척에 임하신 것 같다 간절한 소원을 조금 펴니 슬픔 

과 기쁨이 함께 아른다 내가 여 71에서 더욱 느껴지는 바가 였다 배알옵냥 일을 

봉행한 끈에 산몽우리에 을라가서 떨리 바라보니， 큰 강의 남쪽에 높은 산이 천연 

으모 만듭어져 있는데 용이 오프고 봉황새가 날아 올라가는 듯하고， 강문이 냉 둘 

러서 빛냐고 있다 이미 이어지면서 벨리 뻗였으며 험순하지 않으면서 높으니， 아 

픔다운 기운이 어린 바이고 길한 운세가 발왼(양1떼된 바록서 억만년토록 무궁한 

복을 반게 될 형세라 하겠다. 

우리 장풍(長P잉의 지극한 효성이 위로 "1-'2"에 사무쳐서 마침내 이 기막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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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블 내려주섰다. 그리하여 먼저 부장하는 예를- 경영하고 능을 운낌으로써 우려 

의 애산 반석과 갇은 크나큰 터진을 열게끔 하셨다 。|날 이 땅에 마땅헤 이 감회 

릎 적고 이 풋을 표시i뜯 일이 있어야 한 것이다 

본릉(*，췄의 국구(댐1)1)의 칩은 공신의 집인 동시에 외착의 잡이기도 하니， 대 

대로 우려](i떠찌를 받는 것이 다은 외척의 집에 비할 바가 아니다 능안 부원군(앉 

’'!<I!m完랍) 구사맹(요E펴과 서원 부부인(西찌까夫시 신씨(I! l ll:)의 묘소에 근시떠 

(#)를 보내어 치제(致짤)하도득 하라 그러고 그 집의 봉사손(끼찌Wi)은 당연하 조 

용(퍼m)해야 하나 나이가 자지 않았으니 어느 때인들 할 수 없겠는가 직계파(ji'[ 

E띠)얀 유학(μj쩡) 구규석(具圭없)응 본증 능관(땐官)에 단부(젠베하라 그러고 

본릉의 능관 홍석은 승서애따용)하고， 참봉 한백연(챔百써)은 승륙m방，)시거고， 수 

복(守f웠 수호문(낸파펀) 등에게는 넉녁하거1 시상하라 본군의 지방관 홍대혐(싹 

大tb!，)에게는 대내에서 내려는 녹피때æ) 1 링(암)옹 사급M給)하고. 도백떠伯) 

이재학(쥔在낌)에게는 표비(!l'ò皮) 1 령을 전례에 의하여 사급하도록 하라 

부로(父老)듣에게는， 고을에 가연 고통을 불어보겠지만 우선 1년 동안 급뷰(쇄 

때해 주되 근례(며(ýlj)에 따봐 환향(還빠의 모콕(tÉ않을 대선 감연하도극 하라 

이 고을의 오래된 환곡이 소민들의 뼈에 사무치는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익히 들었 

다 향곡(떼짧 ‘ 환곡(還짧을 막론하고 오래된 환곡으로 이음 지어진 것은 호방 

승지(戶房承ë;)가 읍민을 모아서 그 문서를 가져다가 불에 태용으로써 연분의 며1 

해라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갑얀년 행행 때의 의장(fìi&l:)의 아름대응을 보고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70 , 80 이상인 조관(꽤흠) 사인(士10 ‘ 

서인은 각각 한 지급(資뻐씩 올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재실(第호)에서 출말하여 장차 김포군(짚띠며)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애 와 

정(싸생에서는 역적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의정 이병모가 어가 앞 

에 나아와 아뢰가블， ‘조금 전에 아련 것에 대해 야마 비답을 받기는 하였으나， 

선튼이 추환(1ft;렐하지 못하는 것을 강화 유수가 또한 어떻게 잦아내어 잡아가겠 

습니까 신들이 이 지정에 이르고 보니 정말 폼등 비플 모르겠습니다 찌하고， 승지 

조진관 등이 번갈아가며 속히 유사(셔늠j)에게 회부하기릎 정하나， 상이 이르기를， 

“엄숙하고 공겸해야 합 자리에서 이렇게 번거풍게 한단 만인가 ’하였다 은행교 

(jl/否쩍)에 이르려 경기 관창사 이재학과 지방관 홍대협윤 불려 보고 길가의 부로 

(父老)에게 고통을 물어보도콕 명하였는더1， 보두 오패된 환곡이라고 대답하니， 상 

이 미르기를， “이미 하교한 바가 였다 ”하였다. 어가가 낌포 궁문 밖에 이르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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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뚫↓딱옆)의 호위 문사듭 정열(왜때)δ}고 진무사 신광리 (tllJl:탱)에게 호피 l령 

(令)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김포 행궁에서 묵었다 

〔잉인본]47잭 37연 〔분류]'앙싣 잉엄(行후11'앙심 사급1m，，)/，렁심 의삭({;ι도()/'앙싣 비빈1~2 

;시/’윤리({~감ìi'인사 핀리(앙IIìI‘군시(낀응;)/'사상 토속심앙(土1'51딩끼)/’당검 지강ε정(lτ方行 

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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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유배지를 이탈한 인의 일을논의하고， 조헌 · 윤우신 등을치제하게 하다 
정조 47권. 21 년(1797 정사/성 가경(검파) 2년) 8월 15임 신해 3번때기사 

대신 · 경재I~띠￥) 승지 • 각선11힘면) 삼사(三머)의 제신딩~t친)이 연대(따￥까하기 

를 정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경기 관감사 이재학이 면대하기틀 정하였으나 윤 

허하지 않았다‘ 시임(떠任). 원임(따if) 각신이 재차 상자(上침)하여 속히 암송(깨 

울)윤 명하라고 정하고， 여러 승"1가 아뢰어 속히 대신(大모) 대신(판Ji!)의 정을 

윤허하라고 정하고， 삼사의 저l신이 아펴어 속히 아침에 하교한 대로 심의 배소lðô 

F떠로 앙송해 보내는 동시에 상사의 원계(原평)의 청을 u}등 것을 정하였으나 모투 

오지않았다 

? 의정 아병모가 정재를 거느리고 합운u센門)에 엎드려서 아뢰기를，“신들이 강화 

의 보고틀 잇탈아 짐하건대 섬에 유배된 역적이 뛰쳐나간 자취가 깅도에 이르러 

끊어지고 만았다 함니다 이는 신득이 모두 얄 뿐만 아니라 실로 군민('ijC民)이 모 

두 함께 본 샤질엽니다 도로 유애보내라는 칭을 윤허하셨으니 받틀어 주선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강화부에서는 형세상 어떻게 함 수가 없고 묘당에서도 어떻 

게 지휘를 한 수가 없습니다， 이깃은 전하께서 외떤상으로는 신틀의 소정을 윤허 

하였으나 실은 윤허하지 않으선 것이나 다픔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습속이 참되지 못함을 민방히 여겨 일찍이 성(뼈이라는 한 글자에 간 

절히 U땀을 쓰지 양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강화의 역적 한 가지 

얼어1 있어 지나진 거조가 없였던 바는 아니였으나 또한 열찍이 왔으면 왔다고 말 

하고 톨아갔으면 동아갔다고 딴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심할 여 

지가 없이 환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가 돋아감에 n}쳐서는 백관과 만백성이 금석 

(金石)처럼 -봉챙하였습니다‘ 

그 근섬은 지나친 거조가 정부f ，，}상함에서 냐온 것에 있음 뿐이었지 흉인의 종 

적이 향한 곳을 알지 끗함에 았지는 암았슴나다 그런데 지금 강화 유수의 보고틀 

보냐， 어려뭉절하여 그 단서른 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에1소로 돌려보내려 

해도 사세가 이치지 못하고 지휘도 할 수 없는 것은 앞시 진닫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어짜 만 번 죽응을 무릅쓰고 행궁(行낌)의 합문(패門)에서 이런 거 

조를 하지 않읍 수 았겠슴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반은 명을 내리시어 섭의 배 

소록 을려보니1도록 하소서 ”하니， 비당하기를， “아침이) 경틀의 만플 윤허한 것은 

분란음 그치게 하려 함。1었지 윤히한 뒤에 아끼거나 막으려고 해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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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조가(뼈家)에서 상관할 바가 아닌데， 경들이 복합(써외)하니 이 무슨 거조 

인가 이 ul 백일(법 B)에 날아서 을라간 것이 아닌 바에는 참으로 。l른바 다만 이 

산속에 있을 뿐이다 m在此山中]’라는 것인데， 도리어 어리둥절하다는 등의 말을 

계사(않햄) 안에 어려움 없이 쓰는 것은 정말 어떻다 하겠는가하였다， 이영모 등 

이 채차 진겨iJ(陳혈)하니， BI답하기플， ‘금방 물려보냈다 이미 보낸 뒤에 만 사람 

이 모두 보았으니 경들은 불러가도록 하라 ”하자， 이에 제신이 물러갔다. 

승지른 보내어 문열공(文烈公)"'-헌앉띄힐)의 우저서원(牛{용쉽~j[)과 정헌공(Jlî없 

公) 윤우신(尹X훌!í) 분열공(文烈公) 유섬 (J'il"l ' 층강공않'Jji公) 윤형감(꺼쩌ψ) 

충간공(민댐公) 윤계(尹썽의 무덤에 치제없였)하케 하였다. 하교하기를‘ “문열공 

조헌의 도덕과 절의는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나므로 그 유징(道잊)을 연단할 적마다 

나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곤 한다. 지난해 김 문정공(金文正公)을 분묘(文 

南)에 올려 제한합 적에 어찌 혹시라도 그 사이에 취하고 버랴며 높이고 낮즙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는가‘ 다만 이울러 거행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결려 잊혀지지 않는다- 듬전대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커 "1에 있다 하나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정헌공 윤우선 , 운열공 윤성 · 충간공 윤형갑 층간공 윤계의 일문(←→門)의 충절 

은 항장 개연(채然)허 흠모하던 바이다 지금 그 묘소릎 지나가면서 어찌 뜻을 보 

이는 가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션조(先햄) 갑인년의 고사에 의거하여 치제하도록 

하라”하였다 

'"딘긍."'걱 38던 [둔류1‘응굉王둔;;’덩등 Jj;;)/*사업 강침인틀{人?끼)/’윤라 강상/ý:딩 

뚱)/'풍i↑ 여익(;~r，δ)/’고육-인문교육 人文쳤즙)'웅속-이옥.(j잉상)/'교육 인문쿄육(1.，又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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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김포군수와과천 현감을볼러 고을의 예단을묻고， 회성으로출빌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침 가경(1응Ji:') 2년18딛 16일 임자 1빈째기사 

김포군수(소ìil)lJIl守) 홍대협새tki값)과 과천현감ω‘JIIW!&::-J 김이유(:ó):Jilíl1ìJ를 블러 

보고 고을의 펴1단과 백성의 고통을 불어보았다 홍대협이 아뢰기블， μ븐군의 민호 

(1\'戶)는 1천여 후에 지나지 않는데 군액('lIt띠은 1전 7백여 명이나. 속히 바E장 

아야 할 것입니다‘끼하니， 상이 도신(퍼폼)과 상의하여 픔-처(평잃)하도록 명하였다. 

감이유가 아되기즐， “개울이 되어 "1련 옛날 재컬(1!i.댐J 13결(結)이 영재(永%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마다 생판으로‘정수되고 있습니다”하니， 상이 탕감하토록 명 
하였다 

상이 화성(~i패m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검포 챙궁에서 출말하였다 수찬 한지응 

('r!:iUlp.$)이 도중에 차X플 올라기를， “어제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얀을 하겠 

습니까. 전하꺼서 바로 환송(i!it빙한 것은 만 사람이 는으로 본 바라고 확도챔}셨으 

므로 신듣。l 감히 믿지 않을 수 없어 모두 즉시 불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블러나서 

을으니 분위기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밤부터 새벽까지 또한 한 사람도 둡려보낸 

일에 대해 들어 아는 사람이 없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교외의 황벽(표 

f야)한 처소에서 홀로 역적 놈과 안온혀 밤음 지냈는데， 대신 각신(짜l멈) 상샤 

시위({뼈)의 선6년는 태연히 샤처(1'，짧)에 툴러가 거처하고 있었우니， 오늘날 산하 

의 분익(分劃가 쓸어낸 듯 다 없어졌습니다 신들의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으니， 

처분을 내려 신들의 불층(不빙)한 죄즐 다스리도록 하소서 만 사란이 눈으로 확인 

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여러 신히벌이 대면윤 청하며 합문(엠門)에 엎드려 있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어서 삽사의 소청대포 전형(典HlD을 분영히 바푸도록 하소 

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어가가 능곡리(않짝별)에 이르러 머물러서 조금 쉬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대신 

이 옥당(玉堂)의 차자의 얀파 관련하여 감히 반차(班껴에 대연ðl 았지 못하겠다 

하여 산반(I\:(Jπ)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승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른， 어가블 수행 

하는 대신은 요직 한 사람뿐얀데， 이저렴 의리를 내세워 피하고 있으니 참으료 개 

단스렵다 ’하였다 낮에 부평(좀平) 행궁에서 쉴 때 지방관 윤광석(尹光E찌을 블라 

보고 조금 뒤에 출발하여 안산(安山)의 행궁으로 향하려 하면서 하교하기를， “숙원 

(끼얘lÐ 조씨띠Jl2)의 묘소가 화유귀주(和J;i'i主)의 무덤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았는 

네‘ 예전 엘은 돋이켜 생각하니 어찌 슬픈 감회릎 견딜 수 있겠는가. 어가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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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매에 내시(內냄)플 보내어 치제야도록 하라 여친우1(행I11周) 민자범閔子芳)은 

선릉(즙P훤의 의빈이￡정)으로서 그 묘소가 어가(때엽)가 지나는 김 옆에 있고， 영신 

군(，i，新君)과 함원군뼈/짧)은 모두 효령대군(쭈휠太君)의 후예로 그 묘소가 바라 

다 보이나， 또한 관웬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고 영의정 문간공(文簡公) 이전 

보(후￡뼈)가 수링한 우묵한 공모을 내가 어찌 자마 빚겠는가 지금 그 묘소가 있 

는 고음을 지나가니 , 헌걸자게 조정에 출사하딘 의용(1義 '{j)을 마치 엄숙하게 앞에 

서 보는 것만 갇다 어가를 멈죄 출발을 늦추고 지유(값해)의 제문(쩔文)을 부르는 

다1로 쓰게 하여 그 손자인 대교(채敎) 이존수(李#秀)를 보내 유제 (1有엉)하도록 하 

라 고做) 중신(펴댄) 이문원(춘文때은 바록 갈풍한 그 아비지의 아들이다 조정 

에서 벼슬한 직어1 시속을 따르지 앓았고 지위가 정경(正%이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까지 시호앓히li1l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곧 본가로 하여금 속히 시장(펴이)응 지어 

홍쉰관으로 이송아장't)하도록 하라 ” 

〔영인본1 47히 38면 [분류〕’항정 지임평정(t:方行J';)!'인사(λ초)/’군λ 뉴군정('$:J씨「앙실 성형 

11J"， rr월실 비빈(~l'，~:;)r정돈(iE잉1iW사업 1 e};W’용속(민.1&!r가족1 0:ñW'재정(야랴I!'농엉 (E 

~Jr호구)초구(戶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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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김포 • 안산등의 구환을 면제해 주도록하고， 제술 등의 시험을지시하다 

정초 47권.21년(1797 정시/첩 기경(꺼만) 2년) 8윌 18일 강인 2빈쩌기사 

득중정(낌니1우)에 나아가 작은 표직을 션치하고 왕이 다섯 차례 쏘았는더1 회얀t 

8딸이 맞았다 여러 장선GI~보)에게 편윤 감라서 활음 쏘도콕 명하였다 상이 경 

기관찬사 이지1학(주ι→썽)에케 이르기블 ‘행차가 지나온 고을 가운데 낌포는 구환 

(씬i낌을 탕감하였고， 안산도 그링게 할 것이다‘ 인전과 부평의 제읍(;;용둠)은 어떻 

게 혜택을 베풍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 。l익운(주&핀)이 아파기블， “남양부사의 얀을 틀으니， 민정(닷써)이 모두 

구환의 감면응 원하나， 외람되이 감히 아뢰지 못한다 합니다 ”하고， 장용 내사GIt 

펑內f찌 정민시(양~R始)가 아뢰기를， “근래 외응의 환콕은 분부를 받틀어 정되(Î우 

되)한 것토 있고 그대로 수납하지 뭇한 것토 었는디1. 혼응하여 구환이라 일걷고 

있는 등 너무도 뒤죽박죽입니다. 감연하는 절차를 차라랴 간략하게 할지언정 지나 

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임니다.’하나， 상이 이르기를， “환곡에서 R곡Ilt짧을 받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마 백성에게 받아틀이는 것이 또한 너무 양은데， 어찌 

구환의 감변을 아끼겠는가 ‘하고， 하교하기를， “이번에 장릉(J;\:~t하 잔매듭 인하이 

다행히 한 해 안에 재차 원칩(떠댐)을 "H얀(J감~)하게 되었는데， 정유한 낌이 과 

전 시흥 깅포·부평，인천·안산 광주·남양 수원 등 모두 10깨 고을이다 

우21 백성의 혜택을 바라는 마주암을 생각하건대 어찌 한갓 의장(Î;~í:l:)의 성대함만 

은 바라보게 합 수야 있겠는가 

낌포는 처음 역참에서 묵을 때 선조(先염예 강인넌 이후로 처음인 전을 감안하여 

이마 특별히 혜택을 베풀었고， 양전도 감면하는 조저가 였어서 구한(합정〕 중 가장 

오래된 연조(年ÎI징의 것을 탕감하였다‘ 부1명 ‘ 안산의 구환은 가장 오래된 1년 조 

플 탕감하고， 당년의 환곡때짧에 대한 모곡 을 특별히 면제하라. 인전 ‘ 남양은 

"1록 행차가 지나가기만 한 고을이나 처음으로 의장을 온 곳이다 지나간 곳의 백 

성들이 지고 있는 구환으로서 문서에 실려 았는 것은， 원근을 논하지 말고 지앙관 

이 백성음 모아 놓고 효유한 뒤에 문권(文3fl을 불태우라 

시흥 과천 · 광주만 유독 누락시킬 수는 없다 융F달며 저옹 지나간 곳얀데 또한 

어찌 탈리하겠는가 출궁(tlJ힘)과 환궁G강공) 때 행자가 지나간 곳익 백성이 지고 

였는 구환은 또한 그 문권플 불태우도팍 하라 구포(~%Iìl 역시 치응 지나간 곳인 

더1 기유년 。l후로 백생들의 면중된 노고가 많갔다 구환은 문권을 블매우고 환보 

조신왕조실록에서 갖온 김g이야기 /373 



(還fÐ는 탕척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뜻을 보이도록 하라 행자가 지나간 지방 

의 에가 흑 짓밟힌 공이 았으면 해당 도로 하여금 곡식 소출(所WI의 수량만을 환 

산해주도폭하라 

그리고 유생은 제술(뽕과)에 응시하고 장교와 군졸은 환 쏘기플 시험 보게 하되 

지난해 하교한 대로 거행토팍 하라 셔하였다 

[영인몬)';7석 39먼 [둔유]‘앙실 생잉(11흔)/'왕싱 의식(ι式)/'구김(iX띠)/'상정 지딩엄정(1d2方 

行β0/‘군사(ι$)/'재정(따政)/'인λ)선발“;1-，) 

2η이재학의 건의에 따라앙천의 백성틀도환곡의 모곡을감면받게 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침 가검(흙[，2) 2딘) 8월 25일 신유 1번써기사 

경기관찰사 이재학(李휴쩔)이 아로l기를， “이번 연로(옆잃)의 고을로서 감포 부 

펑 안산 등의 고을 백생들은 모두 당년의 환곡의 모곡을 감면받는 혜택을 입였으 

나 양천만은 흘로 동 일하게 대우받는 혜택을 입지 옷하였습니다 ”하니， 똑갇이 모 

픽을 감연하라고 영하였다 

〔영잉온】47젝 40연 〔분류l'왕싣 텅힘(行';.)/‘텅정 잉앙양정(cþ*行i!JJr재정[닝è: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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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경기관찰사서정수가 노복들의 Q빨행위에 대한장계를 올리다 

정조 52권， 23년(1799 기미/정 기경(1)'C'I 4년 111윌 6일 경신 4인때기사 

정기관찰사 서정수(徐꿰修)가 장겨1릎 윤리기를， “이탈 초하루에 내사(內司)의 노 

뷰 10여 명이 김포(센힘)의 민카에 듭입하여 푼을 부수고 수색하면서 샤람듬을 구 

타한 뒤 돈과 재불을 약닫해 갔습니다 만약 통멸하게 다스리지 않는다연 뒷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난통 부련 내사 소속의 노복틀에 대하여 해조딩ι 

낀)로 하여금 법 규정을 살며 엄허 단속토록 하고， 내사의 관원에 대해서도 유사 

(M，司)로 하여금 품처(않힘하게 하소서하니， 하교하기플， “내사에 소속된 자들

。l 민간에 폐를 끼치면서 허다하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다니 정말 증오스험기 그지 

없다 형조에 엄히 신칙하여 형장에해을 되우쳐서 공~(뾰m륜 암은 뒤 보고하 

라고 분부하라 그라고 만일 한 명이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차지중관(=x재中官)응 

또한 엄히 처치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각별히 엄하게 신직하도록 하라. 

요즘 듣건대 사복사에 소속된 자틀이 지방에 내려갈 때에도 펴1단을 끼지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룹이꾼틀을 각별히 단약하라는 뭇으로 해로서f.i\eßI이 폐 

뻐)릎 내줌 적에 엄히 선칙토콕 하라 그리고 이 뒤로 사(司)에 속한 지플이 폐탄 

을 일으킬 경우에는 일일이 감영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 혹시라도 덮어들 때에는 

그 수령 역시 적를 응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뜻으록 형조에 회유(떠 

5이)하고 공초블 받아 보고토콕 하라 하고， 하교하기륜， “이 일이 있기 전에 연마 

나 엄하게 산칙했던가 그런데토 단속한 줍 모르다니 정망 증오스렘기 그지없다. 

이른바 재뷔범福)이라는 자는 경기 감영에 내려 보내도록 하라 그러하여 즉시 해 

fι) 군수로 하여금 그 고율의 양반과 천민듣을 그 일이 발생한 콧에 모이도록 한 

뒤 그를 엄히 다스리게 하고 나시 바로 갑꽂진(甲며쩨의 사공(沙土)으로 충정(:!è: 

定)토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 새司)에서 강화에 내려까는 자틀이 폐단을 일으킬 

경우， 그 당사자는 우선 놔두고라도 당해(꺼젊젖) 차지 중관은 양화도(쩌花뽑)의 관 

령(없예으로 충정하고， 두목과 이예(~해)들은 모두 형추이IJj띠토콕 해야 할 것이 

다 이런 내용으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 하고， 이른 관아의 벽에 써 붙여놓고 준행 

토록하라” 하였다 

[엉입온]μ7잭 217연 [닐류]'신문 전인(댄人I/'쟁점-지밤텅접(i13方行J에l'사업→치~'(꺼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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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곡의 펴선이 빈번하자호송한 지방의 수령과변장을문책하다 

、 정조 10권 4넘(1780 경지/침 건륭(뾰쩔) 45년) 7월 20일 병신 2번써기시 

30)경기 관찰사이형규가국경 수비에 대해 아흰상소문 

> 정조 12권， 5년(1781 신축/성 건률(乾쩔) 46넌) 12윌 9일 정축 3번째기사 

31)진흘에 대한논공행상을행하다 

정초 15권 7년(1783 계요/성 건륜(ê~隆) 48년) 5원 23일 계축 2번때기사 

32)비변사의 인사 과거 군량등에 대한논의 

정조 21권， 10넌1178E 링오/성 건륭(릎딸) 51넌) 2윌 29일 계묘 1번써기사 

33)고 부사이장옥의 아내 김씨가 연호궁의 제사비용문제로야뢰다 

、 정초 35권， 16년(1792 임자/침 건륭(경얘홍) 57년) 9월 25일 신유 5번째기사 

34)임금이 교외의 처소에서 머무는것을 여러 각선들이 만류하다 

정조 31권 14년 11윈 18일(겁오) 2번써 기사 

35)경기관찰사박우원이 법성폭에 침몰한조운선의 짤문제로장계하다 

、 정조 37권， 17년(1793 계축/청 건륭(행쩔) 58년) 4월 20일 임오 2번써기사 

36)총융사정민시가북한산성의 환곡펴단을아뢰다 

정조 39권， 18딘(1794 겁인/칭 건륭(혈f올) 59년)1윌 9일 정유 4번째기사 

37)영남위유사이익운이 별단을올리다 

- 정조 41권， 18년(1794 갑인/칭 건륭(m흥) 59년) 12월 30일 계미 2번째기사 

38)부교리정래벅이형정의부당합과기강 언로 ‘ 재용등의펴1에 대해상소하다 

ι 정조 43권， 19던(1795 을묘/성 건륭(횡l5!;) 60년) 10윌 21일 무술 6번째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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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배틀북쪽해E벼1 정박시킨 강화유수 김이익을q포하려다가용서하다 

정조 44권‘ 20년(1796 병진/칭 순치IIXg) 1 딘)4되 29잊 갑진 2번)새기사 

조신잉조실록에서 잦은 김g이야기 /377 



23. 순조실록 

1)경기 ·해서에서진흘을끝마치다 

ι 순조 6권， 4년(1804 갑자 /정 기경(윷몽) 9년) 6윌 13일 경오 1번쩌기사 

경가 해서에서 진흘뻐‘삐)음 끝마쳤다 [경기 등진G비뻐) 등 다섯 읍진(런￡셀의 

기민(짧民)이 3만3천9백 78구([J)， 진흘 곡식이 3천l백 70석 영(딸)이었고， 해서 

는 연안(}보安) 배진(白川) 두 읍의 기민이 5만6천4백 95구， 진흉 곡식이 2천6백 

70 석 영이었다J 

〔영믿온]47색 482먼 〔분듀】*구율(;}):↑m 

2)효자이복운등에게 증직하고급복하다 

‘ 순조 10권↑ 7넌(1807 정묘/침 가경(흉뚫) 12년) 3월 17일 기미 2번째기시 

예조에서 효자인 양주(↑'l\1li)의 선비 이복운(李復젊〕과 공주(公州)의 션이 민연수 

(民파i써를 증직뺑뼈하고， 효부(훨렴)인 민언수의 처 박씨를 급복(~입양)하며， 효 

자인 막산德山)의 선비 이믹채(주德뚱)와 서원(西@의 고 동먹랑때t~!ep) 이규관 

(주奎觀j을 증직하고， 자인(효仁)의 고 장사랑(將士때 김정복(金景1JV을 급복하며， 

열녁인 등진(센냄)의 고 통턱랑 권화언(뺨 I"'J)의 치 이씨와 효부인 춘천(휴)1 1)의 고 

동덕랑 이현정(수;웠낌)의 처 신씨(申民)블 정려 l!jlf.1l세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 

다 모투 유생(혜生〕틀이 상언(上름)하였기 때문이다 

[영믿온]47잭 576면 〔둔듀l'윤리-강S이띔양1/’인시(λ');1/'재정-억(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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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국의 효자 · 충신 등에게 정려 등을 내리다 

순조 30권， 28덩(1828 우자/청 도굉ü!))\') 8년) 10월 9일 를해 1번쩌기사 

효자(쭈子)로 뽑힌， 고 승지(故ikifi) 심균로(iιf염)， 김제(óÎ):1꾀의 사인(土N 김 

한명(소i'li벼)， 무장(렷퍼의 고 동지(故떠재) 김치관(金얹씬}， 단양IJHlál의 사인(士 

N 이상문(추씨文)에게는 정려야'wm듭 내리고， 문익(文뿔)의 사인(士시 김성대(金 
샘太J ， 홍양(껴써)의 사인(士시 검경정(企[영밍)， 원주의 동익량 이사원(*믿않J ， 감 

포의 봉덕랑 이재직(李鐵예， 칠원熾찌의 사인(士시 이훈(추씨， 무안 짜갖)의 사 

얀(土시 김약화{金댐현)， 영암(싫떼의 사인(土A) 조성윤(\'샌미允j에게는 증직網 

뼈을 내렸으며， 전주(~川의 사인 권내언(댐來씀)에게는 호역윤 면제하였다 

단종 때의 충신연 진사 조완규〔起完jiJ에게는 증직응 내라고， 병자란(며子ffiU에 

순절한 증이rr) 참판(參rlJ) uH명순(p;命f힘에게는 정려를 내렸으며， 고부(古면)의 증 

〔햄) 정의(없íil 깅남식(金南式)은 층침로써 증직하였고， 그 아든 김이성(企센成)은 

효행으로써 정려하였다 부안의 고(때) 주부(ét찌) 김억얀(金ml<l.l은 순효비(純쭈 

때)른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였는더1. 01는 선묘조(효찌렁에에 득명으로 비른 세운 것 

이었으나 굉해군(光海갑) 때에 그 전에 세자 책몽운 간쟁하였다는 이유로 그 비석 

응 허툴게 하였기 때문이였다‘ 이는 모두 상언Ct듬)으로 인하여 예조에서 화단한 

것이었다 

〔영잉온]48잭 315전 【문류]，인사-칸"II \CJJ:I!'군Àf-군역('띠QI!’윤리→깅싱(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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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기감사김험이 10여 명을살해하고2만여 냥을턴사건을보고하다 

ι 운ì30권， 29년(1829 기축/정 도공(겹光) 9년) 10월 8일 기시 1번1새기시 

정기감사{京앓앓司) 검렴의 장달여차초)에 이르기듭， “통진부샤(파i$)ffl횟) 구재묵 

(只載~j()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9월 19일 조수(빼/시때 한 익사(껴死)한 남자가 

강녕포구(밟寧혜口)에 떠내려 왔는데‘ 칩녕쿨료 양딸을 묶인 흔적이 있고 오든쪽 

눈을 빼어1>]렸습니다 남에거1 견박을 당하여 불어1 딘져진 것이 확실하므로 임시 

매장하고 효(↑찜플 세워 두었다고 하였숨니다 튿기에 매우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 

어 본관(木官)을 득별히 신직하여 탐문 조사하게 하고 각 고을에 관문(싸j文) 을 보 

내에 시제릎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9월 28일 경강재、江)의 상띤(1에R) 김종형($Ít;1，亨) 등과 난지도(펴호뇌)의 거민 

(居Rl 김득성(金得成) 등의 정장(모狀)에 이르기를， 지난 8월 21 일 무미전(월米 

&웠 1만7진3백 냥을 단지도(빼￡島)의 차C케진(J)tì女辰) 선적am댈)에 싣고 사격(沙 

쩍) 14명이 떼났슴니다 한 탈이 넘어토 끝내 도착하지 않는 까닭에 높랍고 꾀이 

하게 여겨 널리 답문하니， 파괴된 선칙어앙보)이 강녕포(대멸뼈) 바닷가에 엎어져 

있고， 결박 당한 시처] 10여 구가 초수플 따라 출몰하였는데， 1구는 통진(;냉짧)으 

로부터 나온 관리가 건져내어 검험(웠앓)하였고， 1구는 본c](木뿔〕에 거주하는 맥 

성이 ;，.l받적으로 붙어 두었으며， 또 3구의 시체카 강화(iJ.훨) 장콧포(長$iilìl어l 표 

류해 왔는데 모두 칩녕쿨로 결박하여 눈을 제거하고 앗빨을 삐1버렸고， 입은 찢어 

지고 얼굴은 깨뜨려진 상태였으며， 선체(jj없없는 강영포에 사는 임만석(셔쩌石) 등 

여덮 놈이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또 심영(비상)의 이문@킹文)을 받아보니， 9윌 

21일 쩔물[)>'JKl어l 익사(翊f딩한 3구의 시체가 장꽂보(표뿜많)에 표유해 왔는데， 

혹은 칭녕쿨로 결박하고 혹은 삼[冊]으로 콘 새끼로 두 손을 묶었으며， 1구의 시 

제는 호패(搬)가 있었는데， 한산(합山)에 사는 양귀룡않잃힘으로 나이가 59세 

였으무모 묻어두고 입표(立t'잉하였다고 합니다 

각 진영 (jßl촬) 빚 연해 lì삼悔)의 각 고음에 관문을 발송하여 그듣로 하여금 수색 

하여 처]포하게 하였으며， 별도로 신영 Ih<영)의 교졸(校쭈)을 파견하여 다각도로 탐 

색 조사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원 28일 오시(午時)의 빌붙 때 주인 없는 

선척(船隻)이 촉서(띠때에 건려 있어서， 강녕포([짧浦)에 사는 임만석(休휩石) 등 

여닮 놈이 빈 배플 가서 보고 배 안에 남아 았는 돈〔짧을 각자가 나누어 가졌는데 

그 소문이 냥가하였습나다‘ 그런 까닭에 엄만석 응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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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초하게 하였더니， 혹은 5벡냥， 혹은 2, 3백냥씩 나누어 가져 합계가 1천8 

백 냥이었승니다 10여 인영υ\싸)플 실L해하고 수만진(썼파짧)의 재룹을 약탈하였 

으니 결코 섣상한 수적(水RiXl이 아니묘록， 널리 탐문 조사하여 기어히 저1포하려 합 

니다， 

임만석 등이 당일()':rtD의 사변('Jj:엉9을 비록 보지 못하였다고 만하더라도， 처음 

에 관아에 고(告)하지 않고 다인의 재물을 롤라1 가져간 정상이핑:w은 매우 해괴한 

것입니다 도적농틀을 잡아오는 옹안 임시로 염증히 가두고， 우선 급히 보고합니 

다”하니， 하령(下유)하기를， “이 장달GW간을 보건디1， 단지 uH응으로 놀랄 일이 

라고만 말한 수 없을 뿐 아니라， 10역 명의 인명을 한꺼번에 바다에 딘져벼리고， 

만여(萬햄9 냥의 돈을 어려응 없。l 약동냉}였으니， 이것은 수십 명의 강도('J월1칭)가 

한 수 있는 바의 일이 아니며， 또 근기G互t;;상의 망에서 이런 변이 있기에 이른 것 

은， 어찌 소픔끼지는 일이 아니겠으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잡아가둔 여닮 놈 

이 적정(쨌해)을 분명히 얄고 있마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 충분히 구명하여 밝혀 

내어 애매하게 결려드는 근심이 없도록 하며， 흉악(어칩)을 저지른 여려 도적들은 

기한을 정하여 제포하지 않음 수 없으니， 다섯 진영(짜갚)에 엄，，1 신칙하여 그들록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잡아들이게 하라 만약 제 때에 잡아오지 못하면， 변도의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거행하라하였다. 

[영인온]48잭 331먼 〔잊류]'사번 치안1'"융)/'사엄 단핵{~:It.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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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국에서 장용영의 칠파 호조등의 노비공급대어 관해 야뢰다 

、 순조 4권， 2넌11802 임슬/정 가경(흙짧) 7년) 9월 12일 검진 3번쩌기사 

6)경기암행어사홍의영이수원유수이집두등각고을수령의실정을아뢰다 

슴조 11권， 8년11808 무진/정 기검CtM뚱) 13년) 12윌 17일 무신 2번써기사 

η비국에서 저도와각도의 전후진폐책자를가지고조목조목회계하다 

순초 14권， 11년11811 선DI!칭 가경(초등몽I 16년) 3윌 30일 부인 2번째기사 

8)예조에서 각식년 경외의 출 효 , 열의 문서를보고하다 

순조 15권， 12년11812 임신/칭 가경(흉둥) 17년) 3윌 13일 을유 2번쩌기사 

9)경기 호서 영남 관동의 진제를 마치다 

순조 17 권， 14년11814 갑술/칭 가검(흙동) 19년) 5칠 8일 부술 2번쩌기사 

1이경기 관서 • 북관 · 관동의 진흘을끝마치다 

순조 25련， 22년 11822 임오/성 도핑li효光) 2년) 5윌 29일 임인 3번때기사 

11)고 이돈서 · 박심원 김성에게 증직하다 

순조 27권， 24년11824 갑신/성 도굉(영光)4년) 3월 21잉 갑신 2빈씨기사 

12)호조에서 아뢰어 재결을마음대로편리하게 한도신 수재를벌하게하다 

순조 28권， 26년11826 영슬/정 도굉lili !ï:) 6던) 1윌 25일 집이 2번따기사 

13)경기 암형 어사권복의 서계대로상법을시행하다 

순조 28권， 26년(1826 벙슬/정 도핑(힐光) 6년) 6윌 14일 갑자 2번쩌기사 

14)효행과열행블한유생들에게 포.{lWI를예조에서 복계하다 

、 순조 32권， 31 년(1831 신묘/접 도굉Ii효光) 11년) 7월 14잉 갑자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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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예조에서 각식년에 줍 효 · 열에 대해 장계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분등 

하여초계하다 

( 순조 32권. 32년(1832 잉진/칭 도굉(웹光) 12년)4윌 13일 기축 2번째기사 

16)목사 현감 ‘ 군수의 실정과선정에 대해 암행 어사이시원이 서계하다 

이순조 33권.33년(1833 계새칭 도핑(파J't) 13년) 10월 2일 기해 3번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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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종실록 

1)우의정 조인영이 소장의 서계와감부하지 못한수령의 문제를 아뢰다 

힌좁 8권↑ 7년 (1841 신축/성 도광1\를ò't) 21년) 3월 15일 경자 1 번써기사 

임급이 희정당(~~IX줄)에 나아가 내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조인영 

(샘횟水)이 아뢰가즐도왜(요얹)의 집대에는 본디 약조가 였으므로 털끝만큼이라 

도 어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데， 연전에 대갈(il:했)의 서계(書꽃)를 야펀 것은 매 

우 외람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당해 수링(守令)을 운바(Fc쩌행)하고， 인하여 효유 

(랜펴)하여 을21쳐 보내게 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었습나다 

。l지I 4닌 뒤에 또 번거롭게 아뢰연서 전에 듣지 못한 소장ι써1)이 서계한 것으 

로 거듬하니 , 변방L융方)의 처]혜(짧例)로 생각하띤 아주 놀랍습니다 다만 생각하전 

대， 대잘의 서계는 약조에 어그러지기는 하나 이미 아뢰었고， 자왜(컨젖)가 오래 

지처1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흐 , 특별히 먼 데 사람을 회유하는 뭇으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였으나， 별폭(J}IJ댐)은 더욱 거론하는 것이 마멍하지 못합니다. 

소장의 서계에 이르러서는 곧 약조에 설려 있지 않은 잣이묘로 대찬의 서게와 같은 

예(011)로 논할 수 없습니다 。| 뜻으로 해부(강찌)에 분부하여 하나는 허락하고 하 

나는 허락하지 않는 사라(굉나끼를 관왜(館앉)에게 상)，i]o] 칙유(節퍼1)하게 하소서 ” 

하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틀， “적법이 아주 부너진 것이 이미 만할 수도 없 

어시 선에 수사로 폐단을 바로장음 뜻으로 적곡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守今)응 

차례교 감등(減等)하는 율(챔)을 칭하기까지 하였있습나마 

근래에 잔폐〔않썩)한 국지(局뼈)에서는 오로지 면하려고 꾀하는 것을 일심아， 

당낸에 감부(j!!JiW-1하지 옷하면 그 죄가 작으나 뒷날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은 크다 ’ 하여 모두 펀러한 방법을 가리는 버릇음 부려서 처1입(~f王) 되기 

블 꾀하는 계책으로 섬고 있습니냐 근일에 김포(金패) 풍기(필뽕) 두 수령의 일 

을 보더라도 그 말은 싣속을 힘쓰는 듯하나 그 일은 실도 규피(뻐J해<5]는 데로 돌 

아갑니다- 대저 겨읍「을 지대도 감부하지 못한 것은 전혀 받아튼이지 못한 것과 마 

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감부하지 못한 수령은 한걷같이 전혀 받。F틀이지 

못한 율에 따라 시행0]-，는 것으로 정식아式)하고， 제도댐파) 제도샘it:il)에 공문을 

보내어 알려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1다랬다 

〔영잉본]48석 485잉 【은듀l'외교 와재정 극응IUmll‘구;;I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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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 암행어사 이제달을 소견하고 한익언 이서 김의슨 등릎 차등있게 죄 

주다 

헌증 9권， 8년(1842 임인/정 도핑(견光) 22년) 7월 22염 무진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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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종실록 

D서계하여 전 ~I현감최집 등을탄핵한경기 암행어사유안을불러 보다 

칠응 3권， 2년 (1851 신해/침 합풍(앉월 1년13월 29일 범진 2번쩌기사 

경기암행어새M:iØ핍쥐비史) 유안(柳윷)을 붕러 보았는데， 전 양지현감(陽합縣용iù 

최정(행i써， 파주목사(11센1收f예 이길구(주吉求J ， 전전 여주목사(짧州쨌í!1!l 이규헌 

(주奎칸1 ， 전 교통부사(힘퍼府{때 오치펀(윷致용)， 전전 장단부사(퍼I'tîJ퓨f잇) 구성희 

(具↑主졸)， 전전 동진부λ빠ìt:.따 í!1!l 구츰회(具륭졸)， 이전부사(利)11께쩌 심석규(沈 

!U)‘ 전선 고양군수(高j껴那守) 김효구(金쭈求) 등에게 죄를 줄 것과， 마전군수이t 

田 ~ß守) 홍재응(i共:(JJ!)을 포장하여 승서이뺑:v할 것을 서계(랍칩)하였다， 

〔영잉E】48잭 561인 〔눈류r능성 지방덩정(itt方行뼈Ir인사-관리(융쩔1/‘시업 단익lì;;iJ!1 

2)부평 · 김포등의 고을에 훌전을 내리다 

칠응 3권， 2년11851 선해/칭 힘뭉(없틀11던18월 25일 기묘 2번째기사 

부펌(좁平) 김폭(金빼) ‘ 시흥%따). 과전멍)1 1) 등 고을의 무너진 집에 흘전을 

내렸다 

〔영잉님]48석 568펀 【E류]'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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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종설록 

1)훈련도감중군 이용희가 이양선이 아직 석곡에 정박하고 있다고하다 

고승 3권， 3년(1866 명인/정 동치(뎌];~) 5년18윌 20일 벙오 4번j새기사 

훈련도감(깅[써‘엠맘)에서， ‘중군(中파) 이용희(李효팩)가 「이양선(갯휴船)이 어제 

해시(갖뼈)경에 김포(金}따) 석콕ltïitl에 가서 정박하였는데 아직까지 전진한 기미 

가 없슴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모 서강(西ìD에 나가 진응 치고 있딘 장졸틀 

에 대하여 지금 우선 계엄음 풍었숨니다’ 라고 아뢰였다 

〔잉인본]1책 231언 〔문듀】*외교 프링스[;~JI‘-;rÁ뉴군정lili，)0/‘군시 증앙군(여명ili)l‘교공 수운 

(7)(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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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 감사와 통진부사， 덕포청사카 필미도에 정박한 이양선의 이동을 보 

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영인/점 등치(同治1 5년19윌 7일 계해 6번때기사 

정기감사(형끓닮늠]1 유치선(폐됐줍)이， ‘영종첨사泳宗값뱃) 심영규(沈7k奎)가 올 

린 등보대았w에 의하면 r이단 5일 오사(午댐)정에 이양선(월↑liI.싸) 3개의 쫓을 단 

"11 3척과 2개의 돔을 단 "11 4척이 신의 수영(水살)의 정내에 있는 팔01도(j\며烏) 

외해(씨J;jc)에서부티 부펑 경겨1의 울지도(끼l뼈t:，)와 호도(J}2烏)사。l에 가서 정박하 

고 있습니다 」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방비른 계속 강화하도록 엄히 신착 

하였습니다 ’ 라고 야뢰있다 

또 ‘동진부사(넓대府倒 아공렴(주公빼이 을린 보고에 의하면이양선 3척이 

이달 6일 사시iE，댐)경에 응도Q;흉릎)에서 출발하여 위모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은 

이미 본부i*따)의 죽진(竹律) 앞바다를 지났고， 1척은 손돋욕 쪽유로 윤랴오고 았 

습니다 」라고 하였슴니다 그리고 본부의 감시하던 장수와 교리 ijj(jt~) 퉁이 올란 

보고에 의하면 r위로 올라간 3척 외에 자그마한 배 l척과 먼저 올라간 배와 같 

은 배 1척이 또 그 뒤륜 따라 올라왔는데 이 01 강화의 기표(l!i셰)를 지나갔으며 

큰 배 1칙은 응도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슴니다 

또 덕포첩사{쟁벼왔f잊) 이두헌(주4월)이 올린 첩정애￡모〕의 내용에서는 r이달 

6일 사시경에 。1양선 4척이 갑자기 붙「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의 배는 경강(처 

ìD의 세미 운반선보다 거의 배나 컸승니다 1척의 배에는 j 둬를 따르는 작은 

총선(iifJ1 frl이 8척이었고， 1 척의 배에는 그 뒤플 따르는 작은 종선이 7척이었는데 

그것을은 마치 정강선(京江船)의 종선과 같댐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올라탄 사람 

들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2척의 배는 경강의 조선(i뽑船)보마 약간 컸는데 두 척이 모두 일시에 물 

을 거슬라 을라가 본 진(î힘의 암바1:1를 지나갔으며 이어 갑꽂 앞바다틀 향해 나갔 

습니다 큰 매 4척과 자그마한 종선 15척은 오늘 사시에 올라갔으며 부평(둡平) 

일대에 가서 정박하고 있는 3척의 배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J 하 

였습니다‘’ 랴고 。}뢰었다 

[영인본11 객 232연 〔문류〕‘외교-프링스LξU‘교~수운(;κ도) 

3881 김궁실록 



3)경기감사유치선이 이앙선 1척이 응도잎바다에 정박하였다고보고하다 

고즘 3권， 3년(1866 병인/정 동치(同/台) 5년) 9월 8일 갑자 14빈씨기사 

정기감λKf，\I~짧리) 유지선(命致폼)이， ‘이양선(nl，D1m에 았는 여러 놈→~.이 각기 

작은 배를 타고서 결음 휘두르고 층을 쏘는 바람에 문정(1씨↑피)하지 못하였숭니다. 

동진L댄φ) 열대로 올라갔던 저틀의 배 l착이 7임 유시(1'E~.f)에 다시 내려오+서 응 

도(찌되)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였다 

[영인은】1잭 233잉 〔문류l'외쿄 프링스U죠JI'문A 뉴문기c.:;，w‘교등 수운(;y;:_::_) 

예강연안의 고을들어1 적의 상황을순찰하도록하다 

이고증 3권， 3년(1866 명인/침 동치(同냄) 5년) 9윌 9일 을축 12번써기사 

총몫청總衣앙m에서 ‘이번에 강 연안플 순찬하고 방수(끼간")할 때， 연로<m路) 각 

고을의 척후(f듀E상 보경(댐딸) 등 문제를 신줌하고 엄격하게 하지 않으띤 안되므 

로 신이 있는 총융청(總짜뼈에서 우선 양천(쩌JI I)， 김포(싫씨)， 똥진(퍼1\)， 고양 

G\l;~&)， 교하(交河)， 파주(생써， 장단(長벼) 등의 고을에 전령(í싸令)을 보냈습니 

다，’라고하였다 

〔영인은】1잭 234연 [문감y군시)군정(운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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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화도에 첨입한적의 상황을보고하지 않은부사이공험을 문책하다 

、 고증 3권， 3년(1866 벙믿/칭 돔치(떠/응) 5년) 9윌 10일 영인 12번쩌기사 

모 아뢰기를， ‘강화도(江華!JJ)를 않은 후 적들의 실태의 허실에 대해 진혀 보고 

하는 일이 없슴니다 통전(펴센)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며칠이 되도록 

한 번토 지보C'TI[l，해를 보내지 않았으나 , 일의 소흘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 

나다. 

해당 부~사(1m핏) 이공렴(주公뼈을 우션 파출(짧뻐하고， 그 대입￡로 부호군(바j 

꿇軍) 신재지른 자õH쫓下)하여 즉시 내려보내소서 잉1콕 도신(협ê)을 놓고 말하 

더라도 자신이 관할δ뜯 지역의 일이므로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윌봉뼈후)의 

빙음 시행하소서 ’‘하나， 윤허하였다 

[영인굉]1석 23<1연 〔문류r사업 치댄져호Jr인Ar-임펀ifHtII‘재장 국용(E:HI)!‘사업 침힐liTli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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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봉중군 이용희가서양외적의 정황을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명민/칭 돔치(同治) 5넌) 9월 11일 정요 7번쩌지사 

순무영(띤행옆)에서， 방금 선봉 중군(cj> lli) 이용희(주상~~)가 이단 10얀 숨시 

(J!<時)에 보내온 보고를 보니 r대진(大|파)이 당일 신시 (lþp;JJ경에 풍진(꾀써 부근 

의 양릉교m뿜흉짜)에 도착하니， 해당 부사Oftíi!9 이공렴(주公i!íÐ ol 인부(印짜)를 싸 

가지고 혼자 와서 기다라고 있다가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받하기블 r어제 오 

시(午댐) 경에 양적(i￥/뼈 50여 명(名)이 각기 층 칼을 가지고 미을에 를입하여 백 

성들의 재울을 약탈하였는데， 소와 가-축， 의복틀음 냥김없이 모두 가져갔고， 01어 

서 관새官舍)에 들어가 공사전(公M짧 6 , 700냥(애)을 모두 가지고 갔무며， 심 

지어는 관복과 여러가지 기구플까지도 묘두 남김염이 가져갔습니다-

관가에는 이속(힘댐)듣이 모두 도망쳐 버렸고， 여염(탬배에는 낭녀가 모두 사라 

쳐 버녔습니다 외촌(外村)의 액생틀까지도 소문을 튿고 모두 도망쳐 흔어져 버렸 

는데， 부사가 홀로 였다가 앉아서 살해당하면 안 되겠기에 부득이 걸어서 산에 올 

라가 잠시 피하여 5 , 6리밖에 있는 민가에서 하룻밤은 보내고 지금 막 이곳에 왔 

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고보니 몹시 놀람고 통분스러워 우선 몇 명의 군교를 

급히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미복(쩌쩨으록 먼저 가서 앞길의 좌우플 자세히 살펴 

적정(戰때)의 허실과 복병 (í:l\兵)의 유무를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벚 병의 군교 

를 먼저 보내어 좌우 촌략으로부 터 고을 안까지 먼저 돌아다니면서 안심하고 집으 

로 돌아오라는 돗으로 만냐는 사람들마다 타인러주도독 하고， 대진(大야)이 이어 

서 바로진군하였습니다 

유시(西時) 정에 해부(該府)의 양길에 도착하여 방진(方~'Ii)을 치고서 변고에 대비 

하였습니다 대군(大떤)이 도착õf.자 뭇 사람들이 다같이 기빼하연서 삼삼오오(三三 

五刊 백생들이 조금씩 모여플었는데 그 중 한투 백성이 와서 고하기플 r어제 양 

적(i￥關이 마틀로부터 차츰 문수산성(文앉1[11.씨으로 올라갔는데 오르팍내라팍 하 

는 것이 마치 험지(딩삐J를 정거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거리가 열마나 되는가플 붙으니 고을에서 10리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장수에게 순시하게 하고 말에게 먹이플 먹이고 관촌틀에게도 응식을 먹이면서 한 

편으로는 환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펀으로는 환란음 제어 한 방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i영인본]1잭 23~연 [2"류]‘외교 프암스[;~ν‘군λ뉴군정(!EiT~)1’군"1-군기(，낀재정 집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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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선봉 이용희가양이들이 문수산성에 들어갔다가절수히여 돌아갔다고 보 

고하다 

‘ 고증 3권， 3년(1866 병인/침 돌치(同/음) 5년) 9월 12일 무진 7번써기Af 

순무영(띤雄상)에서， 방금 선봉洗양) 이용희(주容맹)의 보고를 보니 rl1일 신 

시(申뼈)에 문수산성(文珠山대9에 들어갔던 앙이(洋벚)틀이 대군이 온다는 소석응 

미리 듣고는 모두 칠수하여 배들도 통진(때비)에는 감히 침범하지 않았지만， 산에 

올파가 감시한 것에 의하면 쌍(맺) 동을 단 매 2척이 강꽂진(FI ' ê附) 앞바다에 정 
박하고 있다가 1직응 남욕을 향해 띠나가고 l척은 월꽂진(月밍바) 앞바다에 정박 

하였습니다‘ 대체로 배가 있어야 강은 건너 짐전할 수 있는데 바다듭 따라 오르내 

려도 거룻배 하나 없어서 우선 동전떼댄)에 그냥 머블러 있습니다」하였숭니마.’ 

라고아되었다 

[잉인온]1젝 235덩 [문듀】’외교 표링스〔ιl 

8)순무영에서 선봉중문 이용희가치보를올리다 

l 고증 3권， 3년(1866 빙인/칭 동치(同治) 5넌) 9윌 21일 정측 5번째기시 

순무영G떠#옳)에서， 방급 선봉종문(先，U며軍) 이용희(李J'î:p.~)가 치보때'ifl)한 

짓응 보니 r통진부사때쇄ilH췄 신재지가 보낸 접정아옐물)에 r본부 초임에서 망 

을 보고 았던 색랴(i'ill0의 보고에서 쫓 없는 흰 색의 큰 이양선("양성lal 1 척이 

20일 저녁 조수를 다고 올라와서 영종(永宗) 마서(면빼섬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 

다 」라고 하였습니다 J 하였습나다 ’ 라고 아뢰었다 

〔영인온]1잭 238언 [문류r군A 뉴군섣1l"，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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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헌부에서 이인기와 이용회를 사형에 처하도록 아뢰다 

고증 3권， 3던(1866 병인/정 동치(同건I 5년19월 29인 음유 1번써기사 

양시{평n])에서 옹텐 연명차지-(ij0~名젠子)에， (대사션(大꾀~I]ll 최우형(li'핀'7)， 다1 

사간(大5J패 송돈옥未뤘玉)， 집으I(씨펴 깅석보C&，g'I，IìI ， 사간(펴펴 이응진(수[낀、 

따)‘ 장령(쏟令) 민희식(問짜11\)， 지핑(싸平) 신한구(.jJ패，1') 김양연(쉰갚씨D ， 헌납 

(1，);ill계 이만기(추까연)， 정언O[H) 조병직에당약웠 황익수WiiJi정)이다 ] 

“션 등은 지긍 사헝을 감하여 도매(.와%리한 좌얀 이인기(좋피햇)와 이용회(주펴 

션)에 디!하여 사형에 저한 것응 아뢰면서 연병으로 상소글 올려 성토(샘꺼)하느라 

다른 문제는 미처 언급할 겨들이 없었습니다 생*1건대 통진L띠i1'I에서 직듬이 

어지힘게 날띈 변고도 강화도(iI'，\되)와 다름없습니다 

아， 저 이공렴(李公t쩨으로 말하면 나라이1서 일정한 구역을 책임지운 벼슬에 였 

었￡니 의리상 응당 직틀을 막아내야 했슴니다. 벚 놈의 적듣이 져랜와서 언사 

에 날뒤게 되자 쥐구벙옹 찾아 숭어벼리고 직들이 제빗대록 포약한 짓을 하게 내 

비려 두었습니다. 그가 자기 맏은 구역응 비리고 나라블 욕되게 한 죄는 절대록 

용서할수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리선 전교(짧야어1 익하연 다만 원악지정배(팩흰뼈Æ:n리의 법조운 

만윤 적용하였으니 이로 인해 묵법은 굽혀지게 될 것이고 공론은 점점 거세게 열 

어난것입니다 

바라건대 크게 용단을 내려 우선 이공렴에게 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함으로 

써 신하로 나라를 배반하고 구차스럽게 복숭이나 부지하려는 자달어1게 정계가 되 

도」끽 할 것입니다 ”하니， BI망하기즘， “이 "1 처분을 내랬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가 변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영인넌】1 잭 240잉 〔딘류]‘앙심 픽앙「드]主 )1‘딩은 긴장 τ1I‘시미 섭μ(j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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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볼중군이용희가 이양선의 동향을보고하다 

ι고졸 3권， 3년(1866 범인/정 동치(同/읍) 5년) 9월 29일 틀유 6번때기사 

순무영(파{륭쏠)에서， ‘선용풍군洗짧中庫) 이용희(李장맹가 이달 28일 술시(여 

時)에 보내온 급보에 의하면 ‘그날 유시에 통진부사{j퍼며써{史) 신재"1의 공문과 문 

수 별장(文妹에|將) 신도혁(申道뼈의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보고하기를， 

「요능 신시(申댐)쯤에 갑곳진에 정박하고 있던 작은 이양선맺↑lJl암) 2척이 쳐l수 

돈대(~힘짧i흘)에까지 가서 사망음 감시한 다응 도로 갑꽂진으로 갔으며 큰 이양 

선 1 칙은 하류 쪽으로 향해갔습니다，J라고 하였숨니다 

또한 연닫아 접수한 덕진첩샤(德뽑혔i찌)의 급보에서는 r큰 이양선 1척이 아래 

로 니1려와본 진영 앞바다를동과하여 부평(홉쑤) 일대로 향해 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라고아뢰었다‘ 

〔영인온]1잭 240컨 〔둔류l'외교 혹링스[ξν’군AI-군정(m，~1 

11)순무영에서 갑꽂진에 정박하고 있던 이양선이 부평 일대로 항해 갔다고 

보고하다 

C 고종 3권， 3던(1866 병인/성 동지(同/읍15년) 10월 5일 경인 1먼써기사 

순무영(띤振샅)에서， ‘통진부사(않밟府ílÐ 신재지의 모고어1 의하연 당일 전시(辰 

時)에 갑꽂진(甲잃밟)에 정박하고 있던 크고 작은 이양선(행f꿨aJ 전부가 맞을 올 

라고 아래로 내려가 덕적진(德챔랜) 앞바다들 지나 부명(富平) 일대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라고아릭었다 

[영민본】1잭 242연 【분딛]‘외교-프링스[퍼r교동←수은ν&프Ir군λ←군정1m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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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앙에가 칭입하였을 때 문묘의 신위를 옮겨 모신 이동학에게 7f자하라고 

명하다 

고증 3권， 3년 (1866 영인/성 동치(同治1 5년110원 22일 정미 2번띠기사 

예조(파렘)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련값파"]1 유치선(페았핍)의 장겨1 응 

끈을 보니， 옹진부사(샌때府f핏) 신재지의 첩징U↑~2)을 엘일。| 거폰하면서， 지난달 

9일 서양 오량캐가 져 들어와 약달읍 감행하며 남의 신주(新王)뜰 불태을 때에 망 

장(호함) 이통학(李束쩡)은 화가 성묘(많깨)에 마찬까 염려하여 오성(五쁜)익 위판 

(!해찌을 여금산 m金1111 석실(石室) 안에 입시로 모셔두었습니다 지급 환안(還安) 

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위안제떠깃쩡)에 쓸 향과 축문을 속혀 내려 

보내고， 이동학에게 냥관의 품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믿본11잭 246연 〔룬유〕’외쿄 프링쇠J성f인사)관리?는"'JI‘몽속4계쇠 ;꺼쉰l(어문'-'{-은애치피 

13)김포， 양천， 고양， 시흥의 문포가운데 3분의 l을탕김해 주다 

고응 3권， 3년 (1866 병인/청 동치(f리/음15년110윌 25일 강술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번 서양 오랑캐들이 침입하였을 때에 통진(펴ì~1 역사 그 피해 

륜 받아 공회H公월)를 약탈당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당한 것은 큰 액운이었다 

그런데도 40일 흥안 대진(大뼈)의 군사둔을 도와준 것은 전적으로 백성듣에게서 

나온 것이다 블쌍한 우리 백성튼이 갖은 고초플 겪은 섣상이 눈에 선하여 한밤중 

에 잠자랴에 누웠다가도 자주 일어나곤 한다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예에 따라 톨 

봐주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영에 바치는 포(布) 가운데서 통진은 금년 

분 전량을 당감해 주고， 김포(金패1 ， 양천이g川1 ， 고양(임ì~융1 ， 시흥@앞1센에 대해서 

는 3분의 1을 특별허 탕감해 주어서 조정에서 후하게 구흘해주는 뭇응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11잭 247민 [윤류l'구륜11~1미l'재정←콩강{_L1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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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조에서 새로 주조한 돈을 내려서 진해와 성칩과 무기를 수리하도록 

하다 

‘ 고증 4권， 4년(1867 정묘/청 동tl(同，{l) 6년)1월 25일 경진 6번때기사 

의정부짧JfXJlI)에서 아뢰가를， ‘방긍 정기감사 명짧짧司) 이의익(주숨했)이 의 보 

고한 바들 보니， ‘등진부(댄후:Iff)의 문수산성(文쟁w뼈은 바록 관방(關防)의 요층 

지인 만큼 진해와 성첩(城i뻐과 무기 등의 허다한 수려를 조금도 늦추이서는 안 된 

다’고하였습니다-

호조(戶엠)에서 새로 주조한 돈 가운데에서 1만냥(兩)을 절계(j댐t)하여 획송(렌 

옵하여 차려로 인을 시작할 수 있도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n하니， 윤혀하였 

다 

【잉잉온]1잭 257잉 [문류】‘금융-회rr，!(김';;;11'급人1-군정(중=잉 

15)문수산성이 무너져 보수하도록 하다 

L고증 4권， 4년(1867 접묘/정 등치(同治) 6년) 7월 4일 을요 1번때기시 

전교하기를， 찌금 정기감새띤싫앞司)의 장겨100양)들 보니， 문수산성(文珠山때 

이 모두 무너졌다고 하였다 새로 쌓은 성칩(城t웠이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모두 무너졌다고 하니‘ 콩력을 다하지 않고 단지 겉치레만 일삼았다는 것음 얄 수 

있다 각 도에서 군사 장비를 일신(→新)했다는 것도 한갓 명목에 그칠 우려가 없 

지 않으니， 생각이 이에 미지연 놓랍고 한탄스러움을 금합 수 없다 해당 부사(JTf 

f뻐 이방희(추m빙는 용서하기 어려우니 귀양 보내는 형열을 시행하고 감독한 여 

랴 샤람듣운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경증을 나누어서 엄하게 다스라도록 하라 

성첩의 수축은 한시가 급하니， 통진부사(퍼핸떠f혔 대신으로 울진현령(함珍縣令) 

백닥선(白樂싹)을 특별히 제수대원'!!:) 하여 즉시 내려보내서 진적으로 책임지고 거 

행하여 가한 안에 완공한 것을 보고하게 하랴 ”하였다-

[영인온】1 적 262잉 〔둔류]'군A 뉴t!'itm~~jJ)J~문λ뉴운정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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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경기 암행어사박제관을소견하다 

고증 4권， 4년(1867 정묘/섬 동치(同治16년19윌 17일 정묘 2번째기시 

경기암행어사(힘1$;B;H-rÍ-페있) 박제관(朴쩌꾀을 소건(김꾀하였다 올렌 서계(얀 

샘)에， “개성부 전 유수11염뻐까lìíjftJ守) 이승보(李ik뼈1 ， 안성균수('t~&며덴I 01승로 

(추껴老)， 인천부사이二JIIJl'ií!8 조운성떠칩步1 ， 이진부사(_fIJJ IlJiil!8 장익 ('1덩핏1 ， 가 

병군수(hu추며i'f) 김진(金I딩， 파주 전 복사(1Jj(써꺼~tj(í;8 조피풍Gt!1;;"'i윌J ， 남양 전 

부사(南찌꺼t까1핏〕 정태호(했값好J ， 흉진부사(넓바Jiií쩌 신재지， 지명 전 현감(lill:1fS

iìíTl~~짧 유지도(íÑ뒀;렌， 음죽 전 현감(~.:l'(J떼j 샘옮) 감순근(金헤없J ， 영화찰방(입핸 

察굶) 박연용(朴젠i~，lil 등에게는 죄를 주고， 양주목새짜川뼈페 입한수싸써시， 지 

펑현감(lill:lf페왜딘 정기석(옛mlm에게는 새서(열판)와 표리(죠:ilJ른 주며， 양근 전 

군수(짜根띠lIjl'f) 박효헌(사쑤정)， 고양 진 군수쩨껴íj회Bi'f) 민태호(패台鎬1 ， 여주 

목사(짧州쩨찌 김익현(金폈jJ ， 파주꽉사 유환{쩨piÇù ， 교동부새암~"따{찌 이근영 

(:"f~IVk) ， 김포군수(金패那守) 윤영하(Jè永W ， 고양 전전 군수(써陽미j폐耶守) 고석 

현(I\li!h<î깅 등에게는 차등였게 포생잃:t't)하소서하였다 

〔영인온J1잭 273연 [분류r왼섣 콕앙(끼主11‘완섣 시급f덩~I 

1η부평， 동진， 풍덕의 포수에게 도시를 쳐서 1명씩 뽑아직부전시하도록 명 

하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 /정 돔지(同治) 6년)11윌 1일 경술 4번때기사 

부평(곰平) 동진Gillì~) 풍덕많챈)의 포수들을 매년 가을마다 도시(都試)에서 

우수한 사탑 l멍을 뽑아 직부전시(파삼댔=에하도꽉 함 짓윤 영하였다， 진무사(랬 

따빼가 장챙(狀請)한 것으로 얀하여 R당뼈堂)의 겨1λf<<영해)가 았었기 때문이다， 

[잉인본]1전 275먼 [문류r인사)선!.:i(ßl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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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경기 암행어사의서계에띠라지방관을죄주거나표칭해 

• 고응 5권， 5년(1868 부진V침 동치(同/읍17년)10윈 15일 무오 2번싸기사 

경기암행어사(京싫8휩T쩌史) 정순조(했/때센깨를 소견(검見)하였다 서계(얀않)에 

의하여， 죽산 전 부사(竹lli떠府댐) 정형기(찢 3후차1 ， 옹진 진 부사(피뻐제jlifi핏) 백 

낙선(l3 i11폼1 ， 부평부샤(핍平府f훗} 서광두(徐光斗1 ， 진위현렁(뻐댔펌令) 송병잔(太 

秉뼈 등에게 죄를 주고， 안성군수(했뼈따) 정가식(횟짧쩨， 영평 전 군수(永수 

폐j힘3守) 이현경(주링쩌)‘ 용인현령(뚫仁쩨令) 박용민(朴츄생1 ， 양지현감(陽침{W~앓) 

이헌문(李파文1 ， 과천현감(果川縣앞) 이병제(李秉씨1 ， 적성현감11빠iè!;~옮) 조운주 

앉R雲柱1 ， 음즉현감(ß"'YIJM앓) 김두하(金4河) 등에게는 모투 표창으로 승서(ßιi.zl 

하었다 

〔엉잉온]1 잭 303띤 [문류]‘응싣-국앙(u王)/'1'사겁 잉힘(行*'111'인λF관리(등평) 

19)통진부사백닝선이 군사기재를제대로갖추지 않아정배하도록하다 

ι 고종 7권， 7년(1870 경오/성 동치(同治) 9년) 7월 18일 임오 2번째기사 

경기감사(京짧닮듬J) 박영보(;f싸뼈)가， ‘등진부씨굶i휴@!8 백낙선(白양곰)이 성 

첩(城행음 수리하고 관정 건물을 세우며 군기(軍꿇)플 갖춘 깃이 전혀 모OJ-을 。l

루지 못하고 있으니 , 그 죄생1 대해 1주새{ψ司)묘 하여긍 풍처따씬)하거1 히소 

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진날 보고 된 내용과는 완진히 상반되니， 어찌 이 

럴 수가 있는가 진 부사 백낙선을 즉시 정배(定E리시카고 제반 일틀은 다시 영건 

(삼建)하여 전날의 보고와 부합되게 한 뒤에 경기 감영에시 지껴1앵따협)하여 보고하 

라”하였다-

〔영믿본]1 색 337댄 [μ류]‘사범 행팅(1Jfi;)/‘2Àr지잉군(Jdl .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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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러시이에 도망가있는백성틀을몰려오는문제로북경에 공문을보내다 

고증 7권 7넌(1870 경오/접 동치(同/읍) 9년) 윤10윌 4일 영인 2번째기사 

의정부굉짧때꺼에서 아뢰기들， ‘영기감사많없웰늠]) 박영보(+낭떼가 보고한 것을 보 

니， ‘도내잉J째의 우심응-(;t홈링은통진@대)， 교동혐i'iD， 풍덕밍썼， 장단(표;폐， 교 

히<Xì패， 따주{!ðJ'IÐ ， 고행힘陽1 ， 영종야이，) 등 8개의 읍진(8，0인데， 요호0'" 戶) 빛 재 

해플 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규폐대로 거두어들이고， 기호쨌戶)로 뽑힌 징은 바쳐야 

할 환자앉II륜 모두 우선 정되(停웹하고， 지차융(之次펀j 중에서 양주(따애는 절반은 

본색(本힘으로 내게 하고 절반은 대진(í，뼈하게 하며， 포천뼈111 ， 적성(1ft뼈， 마진00 

田 은 본색과 소마vJ、치， 황뒤i윤호플 가리지 만고 백싱틀의 희망에 띠라서 거두어 들 

이고， 김포(엎뼈의 경우는 우선 요호 및 재해를 도}하지 않아서 거두어른일 수 있는 집 

부터 규례대로 독촉하여 받아 내고 가난한 백생 가운데 재해플 유난<;1 심야게 잉어서 

받아낼 도리가 없는 얀필 뽑아 특별히 정되하도록 허락6뼈 주소)，i ’ 라고 하였습니 

다. 이 또한 도신G효멈)이 연석때후)에서 아펀 것으로 연하여 이미 묘댐해펴에서 품저 

하라는 명이 이口l 았었고， 만씀이 간곡하여 보고 듣는 자탄1 모두 감동하였고 죽어가 

는 사람들。1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승니다 백성틀의 실정과 백성들의 힘을 살펴보 

면 이령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여 백성틀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형1끔 함경감사Wiì잃갚리) 김수현 

(金{，;1;)과 북병새北兵뺑 김기석(金왔쩨의 장계를 보니， 닙1-\1매돼9를 더1려올 지시원 

(천써m이 흔환명흉}으로 달려가보니 협령(~"뼈이 벨써 두 번이나 러시아 변경 지역에 

가서 먼저 가미른 탐지하였다고 하연서 함께 가지 않으려하고 또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 

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돋이왔습니다 앞으혹 쇄포얘1圖 등의 절차는 장가 처분을 기다 

려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문댐끼!’D의 이윈移文)과 문탑기(問잠라른 윤려 보냄 

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류를 데려오는 일은 섣로 중국어1서 원고하였고 데려옴 날짜는 또 협령이 보고 

한 것에 따라 그에 맞춰 갔는데， 01제 와서 협령이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어 

또 가지 말라고 만류하여 마지않으묘로 사세륜 감작건대도 톨아오지 않을 수 없었 

슴니다 쇄환 등의 젤치는 우선 내메려두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심 

을 또한 사유를 갖추어 자문(험文)을 보내야 하나 숭문원얘Q文탬으로 하여급 자문 

을 짓게 해서 틀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나 , 윤허하였다 

[잉인곤)1잭 342인 【븐류〕‘외교-러시이[~y‘재정)전시1田 Ift!/'"，구-Olbvr，디I!/'어문학-문르~y:.~~\) 

조섭g초실록에서 찾은 검g이야기 1399 



21)선혜정 창고의 쌀을 획하하여통진등8개고을의흉년을구제하도록히다 

고증 7권 7년(1870 깅오 /정 돔치(同;~) 9던) 윤↑ O윌 22일 갑신 5번째기사 

정기감사(처없뾰司) 박영보(朴jk~며)가 올린 장겨I Gl 않)에， ‘·통진G한;jl) 등 8윤(B! 

이 가뭄 피해블 입은 결과 끓주라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년 검에 진 

흘(B.!rliIù을 설행하여야 하겠는떼 어찌함 방법이 없습니다 진자미댄많홉*1를 특변 

히 획하(훌J下)하리고 요당ÙÎ피호〕으로 하여금 품처(흘않〕하게 해 주소서/’하니‘ 전교 

하기른1 “기내(삶內)의 몇 개 읍。1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플 받고 밤낮 끈섬으로 어 

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브고 있다 농사른 망치고 생계둡 앓은 저 블4상한 액싱듣이 

무슨 수록 실아가겠는가 이번에 곡식을 청한 일은 하루가 급한 문제이니， 선혜칭 

(효/띤행에 저치된 유고미(터庫*1 중에서 2 ， 000석(石)을 특별혀 획하하여 진흘에 

정성을 다해 먹역주기블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에 부합되게 하여 백성틀이 모두 

혜댁을 받게 하라 「하었다 

i잉인펀]1진 3":4러 〔를듀r구디괴r채설 장고U_:도) 

22)경기 연해의 각맨} 포군을두다 

고증 8권 8년(1871 심미/성 등치(同견) 10년) 1월 25일 을묘 2번써기사 

삭군부(:=:=-_ili따)에서， ‘진무영G피까옆)에 별부사엠!퍼‘土) 401 인(샤， 볕흐사(;1]1]앞 

土) 201 인， 효충사(!:t\!;，-I:) 103인， 장의사 )Ii효土1 223인， 승문(염피') 21 인， 

우방어영(右防얹삼)의 교동부(힘깨îJ{i)이] 포병(뼈只) 100인， 전영(前암)의 부평부 

(좀zp.府)에 포군(5밍ljIl 300인， 좌영(左營)의 동진부(뼈에까)에 의포사(義떠士) 

256인， 우영(μ씁)의 풍력부-{'a.i평다)에 별포시해IJó낀 1:1 203 안， 푸영(後얄)의 연 

안부(~Kn뉘어1 화포굽(火!i'2WI50인， 백천군(Él JII삐에 포군 50인， 덕포진(양뼈 

썼에 포멍 44 인， 문수산성(文%띠뼈에 별폭꾼(}JIJ，힌庫1 25인을 이미 실치하였습 

니다 그리고 좌방어영 (lr:PJj평삼)의 영종진(永宗，r0에는 별무사 200인， 별총군(別 

ift띤) 200인 외에 의익사(義패，1:) 105인을 아번에 가심(Jm設)하였슴니다 ’ 라고 

아뢰었다 

[영인은]↑젝 353연 [분유l'문사 둔장(，~1t)r군시)시링~(itt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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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전국의 서원 중에서 47개 서원만남기고나머지는철폐하다 

고증 8권， 8년11871 선미 /칭 통치(되/읍) 10년) 3월 20일 경슬 4번때기사 

예조(핸맨에서， 한 사공}에 대해 중섭6얘 세운 서윈(파처음 힐어벼리는 운지)는 두 차 

례의 하교에 띠라 선 조맹조뼈꾀]핍)이 대원군어ìJt:돼 앞에 나아가 픔의C와찌한 결과， 

「싱묘댄밝머 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지]현담%잉파 층절U잉6에과 대의();짧틀 남탈리 

되어나지!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탕한 17711 서윈플 지]외하고 

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떠어내도독 하라 」는 뜻으로 하교글 받듭었습니다 이 

미 시4만뼈행5애 계속 남겨두어얘한 47개의 서윈음 변단(jjl띠꾀으로 써서 틀입니마 

계해껍下〕한 뒤 각도(4ill!)에 행회(行안)하겠습니다’라고 야뢰었다 〔경기(京없의 개 

성(間뼈 숭양서원행영뽑l처， 용인(fíti:j 심곡서원1i'1!까핍퍼， 파주(!찌에 피잔서원(쩨|파f 

때， 여주짧힌1네 캉한새띠힘패， 강회{ir'써 충렬시뻔'f.!!i꽤， 굉주{찌에 헨전새 n!!Il떠 U패， 

간포(싫때 우처서원(牛?경펌꾀， 포천이마 ID 용연서원얘힘{團값， 과천얘기 D 사충서원(JJIJ，\1: 

펙깨， 양성0원때 덕봉서원(î~씨F맴j'ó， 과천保IID 노강서원댄잉PWfÐ， 고엠해1찌 기공사 

G!cIJJiliiill , 충정도〔헌펴i렌의 연샌편山) 돈암서원G맨빠멍깨， 홍산(i까1 1) 창련시(~，r.~야õD ， 청 

주ιIV'IÐ 표총λK:1<:1.헤매， 노성(까!b'i) 노장서원(엠며l임P7rl ， 충주([낀에 충렬사(믿껴j끼iiII 전라 

도(소觀의 태얀(써j 무성서원다행뿜J;Ð， 요뮤6딩1깨 포충뼈쪼렌매， 장성(!3:lJ，1i) 멸암 

서원(연最줄鎬， 정상도않尙펌의 경주않써 서악서원(힘뺑빠， 선산(씌山) 끔오서원(金 

烏펌Jm ， 힘ι1F(fr찌찌 남계서원~!i잦패깨， 예안아끓) 도산서원@윌山패;;;0 ， 상쥐;'，j써 옥몽 

서원(玉Ha뽑JíV， 안동{량!hl 병산서왼(야마권ßlÐ， 순흥~m때 소수서원細[검PlÐ， 현핑f{:!-; 

떠j 도봉서원G효환홉m 경주 옥산서원(]'I ll돼꾀， 상주U써9 흥암서원떠값지v;Ð， 동래 

(짜짧 충렬λ뼈烈1매， 진주(짧IÐ 창렬새修꽤， 고성(圖써 충련λ!{\l;꺼vjèD ， 거칭-1M 김) 

포충새짧멸폐， 강원도때정폐익 영윌(얄쐐 창전서원댐겸r뭘해. 첼원liWJ;D 포충새앓변 

때， 금호K:î선잉 충별서원〔옆IJ:쁨7cJ， 황해도(팩따nl의 히1쥐i댐에 청성묘GI!?íflJ'~ID ， 매전(自 

)ID 문회서원(文%염JJÐ ， 장연(동때 봉양시원0r;Jl캠젠ilÐ， 함정도，(F"갱j뚫1í)의 북청(北1긴) 노 

덕서원(老표랙뼈， 펑안도(zf安낼)의 영유{;j예 삼충.Àlt=.!I!:}/~깨， 안주(줬IÐ 충민세영땐 

대해， 영변(영찮 수충사뻐뻐J꽤， 펑앵平i피 우열시@켠!~'D ， 정주tEl애 표절λKO&"íV패。l 

다] 

〔영잉연]1 석 358언 〔문류l'사싱 유딘(↑~?)r교육-인문교'ii; Cι文;~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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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양선이 포를쏘면서 손돌목을 지나가다 

고증 8권， 8년(1871 신미/칭 동치(同/응110년)4월 14일 계유 4번떠기사 

정기감사(京없맘L듬]) 박영보(朴永햄)가， ‘동진부샤(넓셔’띠f!i9의 보고어1 ， r좀 작은 

。l양선(짧f뼈g) 2칙(똥j이 4척의 종선(iil'fJaI을 거느리고 오늘 01시(未댐)쯤에 곧바 

로 손돌목(퓨石1페 쪽S로 향하였으묘록 광성진0;;싸지후)에서 민저 대포릎 쏘았습니 

다 그라므록 부사가 약속대로 그에 호응하여 크고 작은 모든 대포틀 일제히 쏘 

니， 그 llH른도 이 대포소리를 듣고 매포틀 마구 쏘연서 거침없이 손돋옥을 지나갔 

습니다 이번에 방어한 임을 돌이켜보민 매우 송구스렁고 두려움응 금항 수 없습 

니다」하었습니다 요해지의 길목으로는 손돋복 만한 데가 없고 방어대책도 미리 

세웠건만 초기에 격침시키지 못하고 결국 놓치버렸으니 군사 지휘체계를 놓고 볼 

때 대단히 해괴한 일입니다- 해당 부사 홍재산(파7괴찌을 우선 파춤(罷잊 0시키소 

서 ’ 라고 아뢰니 , 전교하기른， “우선 용서하여 죄멍을 지닌 채 거행하라 ”하였다 

[영인븐】1잭 362연 [문감]‘5잉교(짜x)!'군사-전링(닐'5)/，인시 임펀(iI!t) 

4021 김모실농 



25)이양선을 경계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게 하다 

고증 8권， 8년11871 신미/정 동치(同/읍)10닌) 4윈 15일 갑숭 4빈씨기사 

삼군부(르"li따) 에서 아뢰기를， “인천(仁川)은 양선(i깨GI이 정박해 있는 곳에서 

직통길이묘로 여기에 군사플 디 능여 방어하고 겨1엄 상태도 한층 디 엄하케 하지 

않음 수 없습니다 훈련도감(폐I~처용~ffii)의 군사 1초(야”와 수어영('，j 썼산)의 t설파진 

여1M때) 50명(名)을 얀진 부사(仁1111쩌핏) 구완식(只完f떼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서울의 군영들에 대해서는 본 삼군부에서 비밀 게(껍)을 가지고 군λF측 통원시카 

며， 지방의 문영틀에 대해서는 병부(兵η)를 받송하거나 영부를 맛추어볼 때에도 

비밀리에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화약 1 ， 000곤1fT)과단환 1만 5 ， 000개에 대해서는 각군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분배하여 내려 보낼 것입니다 튼자니， 통진(꾀i1\1에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 

다고 하니 호조(戶핍)의 저류미(f，펴핍米) 300석(石)윤 주교사IJI}쐐司)에서 운반히l가 

도록 분분등딴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나， 전교하기블， “멍부즐 발승한 멸요 없이 

지금은 비벨 보고서블 가지고 본 삼군부에서 조용히 문샤를 통원시기는 것이 좋겠 

다”하였다 

[영인온]1 책 362연 [분류l'군Àf--군접 (;;;，W’외교(사交I}‘군A뉴경암면(中벗o;;1}‘판λ뉴엉칩(ji'，，1 

26)이앙선이 포를용}포군 오심록이 졸하다 

기고증 8권， 8던(1871 신이/침 동치(되/읍110년14원 15일 갑술 5번쩌기사 

정기감사(후않앞司) 박영보(朴永뼈)가， ‘등진부λR폐i1\府fæl의 보고에 r저들의 

"IJ틀이 광성진(JJI;J成댄)에 와서 탕자마자 모두 맞을 내리고 이 진의 성(얘U음 향하 

여 대포플 수없이 마구 쏘아댔으며 얼마 었다가 모든 배가 도로 내려가다 손올목 

(ff'iJI에에 이르러 또 대포와 조총을 쏘아댔는데 날아오는 단환이 빗발치듯하였습 

니다 덕포(j펀벼)의 포군(뼈력) 오삽록(풍三J써이 대포에 맞아 부상윤 입고 이이 죽 

었습니마 그 애플은 차츰 도로 내려가 모두 진과 다름없이 호도 앞바다에 가서 

맞음 내렸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였다 

〔잉잉콘】1객 362면 〔은유r외고(카호1/‘문까f--건강 

조신앙조살록에지 강은 깅g이야기 1403 



2끼서양인들과 광성전에서 교전하였으나 아군이 이기지 못하고 광성진을 

잃다 

고증 8권， 8년(1871 신미/칭 동치(同治) 10년) 4월 24일 께미 5번째기사 

진무사(훤뺀f<i') 정기원(햇P뼈깨0 0 1， ‘통진(펴많)의 진지에서 보고한 내용 중 r적 

의 괴수가 북쪽으로 대모산(大η山) 곡대기에 옹라가면서 육지로 대포를 실어다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마구 쏘아대고 소총으로도 일제히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이시(未時)에는 적의 괴수가 광성진O융城패)으로 꺾어 튿어가서 성과 돈대(1뤘졸)블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성진에서 일제히 조총을 쏘아대어 한바낭 흔진을 벌 

였는데 한참 뒤이| 강성진은 붕괴되고 직들이 광성진의 위아래 톤대를 차지하였습 

니다 

덕진(떠때)에 정믿L하고 었던 적선때재al도 광성진을 향하여 기응하g로 손동폭 

(쩌石띠 남성두(南한ß)에서 연이어 대포틀 쏘나 적선도 그미로 맞을 내라고 대포 

를 무수히 난발하여 손폴욕의 성이 거의 파괴되었슴니다 적들은 광선진을 탈쥐하 

고 그곳 진새젤옳) 화약고에 블을 지르고 벙거지블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즙목 

을 내려마보니 성안에서도 대포플 쏘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로 공격해오니 적은 수 

의 군사가 의지하여 무기를 사용한 곳이 없었고， 좌우가 이미 서로 의닥할 형편이 

옷된 조건에서 막아낼 길이 전혀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덕포진(德1웹헤에다 진지 

를 옮겼습니다 」 하였습니다 ’ 랴고 아뢰었다 

〔영믿븐 )1 잭 ,"ç:')[;j 【닙유]'외교-[!I극 [3fJI‘근샤 진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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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표칭에서 빠진 군사들에게 흉전을베풀다 

고종 8권， 8년(1871 신 01/정 동~I(돼/읍) 10년) 5윈 21일 경술 2번째기사 

삼군부(三ll!따)에서 아펴기를， ‘멍F금 경기감사01\않옮늠J) 박영보(朴永꿰)의 장계 

때혈)른 보니， ‘응진부사(센ítfi'fíiÐ 홍재선(ì핀훈깐)의 첩정빠멀)을 인인이 들연서 

아뢰기를 r전번에 양이(洋평)와서로 ιF움이 불었을 때， 포군(떠따) 강선도(좋룹따) 

는 대포를 쏘아 적함의 갑판을 부수고 가재준(lj!;f&í썽 , 하도현(피떠w 방대진 

(}j처힘 등은 총으로 서OJ'놈 두 농「을 죽였으나 장려 S]-는 정사에 있어서 응당 포상 

(않l꾀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군부로 하여금 픔처따딩하게 해 주소 

서，J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대포로 선판에입g을 부수고 총으로 서%탬을 죽여 저 "1러운 놈든문 하여금 혼 

비백산하여 탈아나게 하였으나， 군샤릎 철수한 E염 상등례(l:#íýIÐ에 따라 삼군 

부에서 넉넉하게 시상-o}는것이 어떻겠슴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믿본]↑잭 36E연 [분류]‘군A뉴릎영ItI'l~)1‘인人뉴핀긴11m영) 

29)진무영과연해 각진의 계엄을해제하다 

?고증 8권， 8넌(1871 신매/청 동치(同治) 10넌) 5윌 22일 신해 2번때기시 

상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릎， “서양농등이 이제는 멸랴 탈아나고 전혀 자취가 

없는 상황어써 허다한 군시들이 한 달이 넘도록 진을 지고 있는 것은 샤질 민망한 

일잉니다 진무영(ii폐뼈쩔)의 대진(大P띠) 및 영종(水示)， 교동(람애) 인전(仁川) 

부명(줍平) 풍진(팩i.jt) 풍먹(훌修)을 비롯한 각진(各￡떼은 모두 표선(썽信)이 없 

이 계염을 해지l하고 본부(本府)에서 통지하여 강화도와 풍진에서 영솔하고 있던 

군사는 경기중군(京짧냐1單) 양주태(썼￡읍)로 하여금 인솔하여 올라요게 하고， 영 

증과 얀전에서 영솔하고 였던 군사는 출정한 장사(將士) 01재정(李1EI며)으로 하여 

긍 인솔하여 을라오도록 행회(行장)하는 것이 어떻겠승니까?"하니， 푼허하였다 

〔잉인본]↑석 366연 〔분류]"군Àf-군징1m얹) 

조선앙초싱록에서 강온 깅효이이기 1405 



3이강화도에 군사를증원하고보루를튼튼히 할것을 명하다 

r 고증 8권， 8년(187↑ 신미/성 동치(同잉) 10년) 5윌 25일 갑잉 3번써기사 

전교하기를， “심도(í心都)에 군사픔 늘리고 보루(쩔壘)를 든튼히 "ð]--는 것은 양。| 

Gf'#)틀을 막는 방도이다 무릇 군무(軍fjj) 의 칠제는 한결갇이 훈련도갑(되11練힘j 

짧〕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무부(武府)에서 층분히 의논하여 의저(파處) 하고 진무 

사 鎭빡f헨 와 의견을 교환하여 십분 합당하게 하라 

손돌목(쩌石띠 의 좁은 입구에 포(뼈를 심치하여 방어칭F는데 있어서는 각진(各 

￡피의 군사도 수효른 늘려 마련하고 풍진(비대)， 덕포(f한버)의 군사도 진무영 (l~U~ 

햄)의 원래 군액(파때으로 첨부하도록 분부하라 이렇게 하는 의도는 뒷날의 우환 

을 막기 위한 것이니 대신(大昆)과 장신떠종품)은 하나하나 강구하여 심도의 좀은 

엄구들 견고하게 하아 다시는 서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 폐고， 또 전교 

하기른， <본문충략〉 

[영믿몬]1작 367잉 i눈류]'군A뉴군성Oii，，，I/‘사업 치잉Uìz은I/'인사-일안(任)21/‘당싣→극텅(티 

王Ir문Af-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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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싸움에 나갔던 장수와군사들의 공로를 평가히여 표칭하게 하다 

고증 8권↑ 8년(187↑ 신미/정 동치(미잉110년16앞 1일 경신 3번째기사 

상군부(三염Híl에서 아뢰기를， “진무사 체빡f!8 정기원(껏 맺까j이 올린 장계대t 

'g)에， ‘본영(*상)의 증군(中，m 이봉억(주찌lûJ. 천종(千t떼 김현경(企:W깐1. 옐무 

사(jjIJJil:士) 연장(jj IJl 1tl -1'，준(，，'J셋이 분발하여 화포른 쏘며 한야당 ι 댐닉g. 벌여 직 

선을 파손시카고 서영받사 2멍을 죽였으니 이것은 손등옥({*'5，찌에서의 한차례 

승리였습니다， 초지진천사(1，1::2:행썼씨 이렴(깎찌， 별효사벨^J(J;IWÙ士~IJl힘 김양 

규(~~)가 깊은 밤에 군사른 모아 곧바로 적진에 툴입하였으니， 비록 장수의 목 

을 벤 공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닫리 뛰어난 대담성올 감 수 있으니 마땅히 표창 

이 었어야한것입니다‘ 

광성(않~Æ이 함락당한 때 증군 。l하7f 절개듭 지겨 즉「은 안은 이미 특변히 벼슴 

을 추증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별장 박지성(朴앉빠은 적의 무리가 

동입한 때 자기 흔자서는 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신(印감)읍 품고 강에 폼 

을 던져 감로 자겸하였승니다 유여)준(징j쩨싫도 광생이 함락당할 때 중군을 엄호 

하다가 층에 맞아 부상을 입고 적선에 잡혀 갔으나 조급도 굴하지 않는 것을 여러 

군시들이 다감이 보았슴니다 

중군의 겸종 암지팽(林之ε)은 식량을 타먹는 군교도 아니고 또 군적에 등흑띈 

군사도 아니지만 끝내 냐'*른 위하여 목숨윤 바쳤유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청지기 

킴덕원(金經멤은 인신응 몽에 감추고 위험응 무콩쓰며 뛰쳐나왔으니， 모투 진장 

(폈j융)에서 죽었거나 부상당한 장교와 병즐과 함끼 1등급에 놓아야 합니마 전장 

에서 죽은 군사틀에게 별도로 특별한 은진윤 벼1푼 연후에야 군사틀의 마음을 격동 

시카고 죽은 사람튼의 넋을 위로한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대로 성책(成마)해서 옹 

려 보냉니다. 

덕포진(德ìilli찌의 포수(빠手) 강선도(훈평A효)가 대표로 양산(ì~태al 파손시카고 통 

진(댄í:jtl의 포수 차재준(車뼈양) 등 세 사람이 총으로 두 농의 적플 죽인 것은 매 

우 가상한 일입니다. 좌영장(ι행|양) 홍재신(냥在떠)은 마리 포수둡 매복사겼다가 

언저 두 놈의 적을 죽임￡로써 배에 기득한 적등을 일시에 흔BI백산재 하였습니 

다‘ 닥포전첩사(챈배서íf셨f힘 박정환(朴꽉찌은 백반의 늙은 장수로 전진6앓때)에 엄 

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포를 지휘하여 적선을 부셨으니 포상(폈때;l}는 은전을 

배픔어야 합당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상군부로 하여금 품처(핏힘하게 

조싱왕조실록이 서 찾응 김표이야71/407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이(ì'('굉들이 기승을 부럴 때 무릇 포상할 만한 조그마한 공로라도 있 

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뭇응 표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음 고무하는 조치를 

해야할것입니다 

적선이 손돋목에 침입하였을 매 중군 。l봉억(주때dfrJ이 미리 시설을 헤두었던 것 

은 닥월한 장수로시의 지빡1 있었고， 외로운 문사플을 단속때찌)하여 한마음으 

로 명령을 따르게 하고 대포와 승드을 쏘아대며 용기를 띨쳐 짜우게 하여 흉악한 무 

리들로 하여금 흔비백산하여 닫아나게 하였으니 , 그 큰 공로가 성대하여 기콕항 

만합니다 지금 비록 제차(팩추)되어 돌아갔지만 가자(加흉)B\--는 은전을 시행해야 

Or'당합니다 

직도들이 초지진에 상릅하였을 때 해당 첩사 이렴은 직의 여iH봉응 잘 피하여 3리 

쯤 물러나 지커다가 밤이 깊어지자 군사를 모아 적전에 포를 쓴 것 또한 뒷수습을 

잘한 것이라 한 수 있으묘모 특별히 가자해 주소서 

별효사 별장 김6.}규가 분주하게 힘을 쓴 것은 별로 다플 것이 없으니 또한 상가 

(賞1m)해 주소서 광성진 연장Q;l;J成ì"l':lllm~) 박지성은 얀선을 품고 주머니간로 스스 

로 폭숨을 끊어 떳떳이 의(옮)에 나갔으니 뛰어난 절깨가 분명하나 이미 증직댐 

뼈의 은전을 베물었으니 특별히 그 01을에 정문(파F~)을 세워 그러한 가풍응 세워 

야할잣잉니다 

연무사 별장에따士께대용) 유예준은 첫 승리에서 공로가 았었을 뿐만 아니라 광성 

진이 함락될 때 앞뒤에서 막고 지가다가 끝내 탄환에 맞아 쓰러졌고 포로굳 붙잡 

혔을 때도 의연하게 굴하지 않았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특띨히 상가해 주소서. 중 

영(띤쏠) 청지기 김덕원은 적의 왈날을 무→릅쓰고 인선을 품고 였다가 바쳤으니 본 

영으로 하여급 상낭과에 자급(差給)하게 하소서 

중군익 겸총 임지팽은 백리(白里) 밖까지 주장(王Wr)을 따라가서 위험한 고바에 

서 주선하다가 값지게 한목숨을 바쳤으니 자진(子싫)을 방문(패問)하여 수용(收대) 

하소서‘ 전장에서 죽은 무사듬과 믹포진의 포수 오상록(용三짧은 만일 아들이 있 

다면 본영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수용하게 하소서. 

좌영장(6:짤，j~) 통진부사(썩빼ifí했 홍재신(ì共在↑윗은 가묘한 전법을 써서 적을 

섬띨하아 흉적블이 늘;라달아나게 하였으니 가자해 주소서. 덕포진 침사박정환은 

포를 쏘아 적의 uH블 부수고 지휘릎 잔 하였으y 상가해 주소서 

서울과 지방의 군콕듬의 분등(分쏠)과 성책응 가져다 보니 비록 서울에서 분퉁한 

4081 김포실룩 



것과 조금 다른 정은 있으나 공모릎 평가하여 상을 줌에 있어서는 반르시 직집 눈 

으로 보고 귀모 틀은 것에 비교적 가까우니 모두 성책대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 

슴니까?"아니， 윤혀하였다-

〔영잉콘]1객 368면 〔븐유r인사 관리(;'η11‘군시- -;빗((~py군사 건장‘문사 관딩(η 

~Ji)/γ앙싣-사급앤「염) 

조선왕조실혹에서 잦E 김표이야기 1409 



32)박영보에께 기근구제사업에 힘올 것을 명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정 동치(同/읍) 10년) 12월 2믿 정사 1번째기사 

진강앉L詞)을 마쳤다 장관(;양官)[경기감사(京싫옮6'])]박영보(朴지;빠)에게 하교하 

기를， “일전에 장계(싸협)른 보았다‘ 굶주리는 백성틀에 대한 진흉 정책을 지난해 

의 규례대로 히는가?’하니， 박영보가 아뢰기를지난해에 재해를 입은 고을들이 

금년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진제장얘땀땀陽)을 설치한 것은 8개의 고을과 진이었는데， 이번에는 

11개의 고을과 진이며 굶주리는 인구는 지냥해에 "1하여 거의 1만 명가량 더 많 

습니다 진제장을 션지하는 규려논 모두 지난해의 규폐대로 하고 있습니냐 ”하였 

다 하교하기른， “언제부터 진제장을 실치하며 며칠 간격으록 나누어주는가?’하 

니， 박영보가 아뢰기를， “11 개 고을과 진 중에서 교동(;;t，l[떼이 제일 섬하기 때문 

에 여기는 벌써 진제플 시작하였습니다. 

풍진(펴많)01 그 다f 이므로 여기는 세전(흉패)에 진제틀 시작하며 그 나마지 고 

음은 세후(따後)에 시작하겠습니다 20일에 한 번씩 분급(分*，f!)하는데 남자 어든 

은 쌀 l말을 , 여자 어른과 노약자들은 이에 이하여 조끔 줄여 나누어주겠습니다. 

진흉 자금 때문에 한창 우려하고 있는데 전 부사때府f찢) 이재선(주빠랐이 iε 

(fllJ 500석(石)을 바쳐왔으므로 이미 교동에 보내어 진흉하게 하였으며， 전 현감 

(써縣짧) 한봉교(햄까짧는 1만 냥의 돈을 내이 진흘에 보충하게 하였으므로 각 응 

에 니누어 보냈는데 도움이 되는 바가 참으로 적지 않슴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고 올해에 또 그러하나 백성들의 형편이 어찌 

툴땅하지 않은가? 진흘"1--는 징사에 반드시 실효가 있은 후에야 흉년 구제를 할 수 

있다 ”하니 , 박영보가 아뢰기를， “이 때문에 밤낮 걱정하면서 축거나 굶주리는 사 

람이 없게 하려고 하지만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영잉온】1잭 381민 [둔유「앙심 경연이]B)/’구는(~，↑:5/‘혹구-후구(pD) 

4"0 ! 김프싣극 



33)해미현감강윤과동진부사흥재신을 비꾸어 임명하다 

고증 10권， 10년(1873 제유/정 동치(同;~) 12년) 5델 19일 병신 2번째기사 

삼군부(三렴府)에서 아뢰기븐， “각영(용상)의 문기(ηr쩌)한 금위영(섯쩌양)에 묵 

μ，j)을 성치하여 만들고 있는데 본부(木쩌)에서 주관하고 있슴니다 그런데 홀국 

(미|펴) 본정(4')맨의 장부댄}(1，tl'Jn다) 강윤(~i떠)이 지금 해n] 현감(i!JRJM옮)에 제수 

m찌웠되었습니다 변잡한 일을 경험이 없는 샤람에게 맡기기 어려우묘로 해미 현 

감 강윤과 통진 부사(피서’쩌倒 홍재신(따在↑찌윤 서로 바꾸어서 그로 하여끔 간역 

(김껏)에만 전념합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T하니， 윤허하였다 

〔영인온]1잭 412컨 〔넌류r인사 임인(단'-èl!’잉정 지빙댐정(씬方iil~1 

34)익산군， 강진현， 김포현 등에 포군을두다 

고증 10권， 10년(1873 계유/성 동치(同/읍I 12년) 8월 5일 심사 1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익산군(益山웹)에 별포군(jjIJfi잉íll) 20명， 감포현(金U때!，)에 

화포군(1，떠.Wl 20명， 강진현llJirtt없j에 별포사(jjl]!낀士)를 가설이n표)한 결과 도함 

100명， 옥과현(玉짜1i\íJ에 화폭군 20명， 동복현(1，，1福때에 포군(따軍) 20명을 설 

치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은]1 책 416먼 [문류】‘문사 지텅문(야지피) 

조섣앙조실혹에서 찾은 김표이야기 1411 



35)강화 군영의 군사 대오의 규율을 잘잡은 정기원， 김선필의 후손을 등용 

하케하다 

ι고좀 10권， 10년(1873 계유/성 돔치(同/음) 12년) 9월 27일 임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적간이떠딴)하러 갔던 증사(中f웬와 군직 선전관(반따효f연官)의 

서계(폼협)를 보니， 강화문영(iT華ljI옳)의 많은 부대에서 문마(띤띄)를 성심껏 조련 

하고 군사 대요(피士隊f五)의 규율도 있으며 군영도 다시 iμH하였다고 한다 전후 

의 수령(훈令)를이 생의를 다하여 부지런허 수고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집작할 

수 있다 진 진무사씨월뼈삐 정기원(영lil맺써과 진무새행해폈 김선필(金홉弼)의 

아들이냐 조카들 증에서 이릎을 알아보고 임기가 거의 찬 참윈깡奉) 자라를 내이 

조용(해用)합으로써 뜻을 보어 주도록 하라， 

각 읍과 진에서 포병(1包兵)을 섣치하여 항상 조련히는 일은 BJ록 직분 안에 속 

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듣기에 또한 기상한 일이니， 영종 전 침사(7KT-ri'J왔찌 이 

유증(주f굶t앙1 ， 첩사(혔{핀 이영숙(주秉淑1 ， 통진 전 부사(페ì*前府iæJ 홍재산(파在 

따1 ， 인전부사이二)11까뺑 구완식(具完:tliJ， 부평부λH좁平따1엉 이정하(李貞흥)에게 

각각 대궐 안에서 내려 보내는 사슴기죽(塵皮) 1령(뼈씩을 시곰쨌給)하도록 하 

라 R하고， 또 전교하기듭， ‘진무사 이하 관리들에게 방금 뭇을 보여주었으니， 군 

사듣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내탕급(內짧金) 3 ， 000냥을 내려 보내 

니， 무부(武府)에서 적당히 나누어 보내어서 문사틀에게 호궤하도옥분부하라”하 

였다 

〔영잉본J1책 417연 [분류T문싸지방군(면方흔11'인사관리(듭I미/’강섣-사급 

412 / 김포실록 



36)용진 아래의 세 진에 포대를새로세우는 일을의논하다 

끄동 11권 11던(1874 갑술/정 동치([6]，음) 13년) 3월 20일 윈술 2번띠기사 

산군부 三m:府)에서 아펴기륜， ‘지금 진무사(j체껴{씨 신헌(Ij，t잉)의 장계애t껍)를 

보니， ‘용진Wëi~) 이하 세 진응 지키기 위하여 포대를 새로 세웠고 l경제릎 부(ðf>) 

록 나누고 민영 (l~兵)플 성정군(뼈丁펀)으로 ，，~는 것은 모두 엣 제도륜 답습하여 

적정히 변통하겠습니다， 

교통(힘떼)과 동진(꾀써에 병력을 디 보증하여 방비하는 것은 응당 강구해야 하 

겠는데， 판곳판IJ官)을 수성장수(守爛獅)로 하바(下뻐하고 중군(中퍼)이 하방(요 

까)하는 것의 여부는 품저하도팍 창설동F는 지1도와 관계되는 만큼 모투 묘당때i호) 

으로 하여금 용처하도록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포대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적정을 감사하는 데에 중요하고 군증을 부로 나누는 

것은 대오따|퍼를 편성하는 법이며 민병음 성정군으로 하는 것은 보갑제도(β[쩨l 

않〕입니다 옛날을 상고하고 오늘날을 창작해서 좋은 쪽으로 변동하였으니， 반드 

시 앞날을 고려한 바가 있을 것엽니다 

딴판을 수성 장수록 하비히는 것은 원용할 만한 전례가 많으니 윤허른 아낄 필 

요가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중군이 하방하고 교통과 동진에 군 

시골 보충하여 방어δ1는 것도 다산이 있을 듯하니， 면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분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잉인분]1잭 45ε연 〔분류]'군사)지방군(션方낌) 

초신핑조실록어 서 잦은 깅포이야기 1413 



3η새로만든대표， 중포， 소포를진무영과영종등에 나누어 보내다 

고증 11권 11 년(1874 갑술/칭 동치(同治) 13던) 7월 17일 정사 1번써기사 

삼군부(三휩감)에서， 깨로 만드는 군기(軍器) 중에서 대포(大!8J 중포 소포릎 

먼저 만드는 대로 진무영(행혐상)과 영종(jk宗). 인진(仁)1 1). 동진(ii!ii후)에 나누어 

보내겠습니다‘’ 라고 아되었다 

[영입본11잭 469인 〔분류]‘군사 군기(피짧)/’군Åf-xl망문(J;:::Ii드) 

3에통진 경계의 안행동등에 포대를설치하게 히다 

고증 11권， 11년(1874 갑술/칠 동지(同검) 13년 )11델 20일 기미 1번써기시 

일강(日끊)응 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의정(없펴잉이 。l유원(꽁써元)이 아파기를， 

“지난번에 경기암행이새京짧暗fi짜P셋)의 별단(jjIJ單)과 관련하여 통진(通律) 경계 

의 안행동@옳깨띠)에 진을 설치핸 것의 편리 여부플 강화 진영(행쏠)에 판문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해당 수령의 장겨l어자효)를 보니， ‘암행어사의 논의가 타당치 않은 것은 아 

니지만 덕포(í'Ei뿌)가 있어 거리가 가깜고 펀리하니 망을 보는 잎은 온진의 진장(j~ 

iIif)ol 겸해서 담당하여 거행하도독 하고 안행동을 비콧한 여러 곳에는 별도로 포 

대(따송)듭 설치응F는 것이 진응 두는 것보다 나으니 묘탕에서 품처(휴원)하투[록 하 

소시-’라고 하였습니다 

안행동이 덕포와 가깝다는 것온 사설 장계의 내용과 갇고 포대듬 설치δ}는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 이번 요청이 싣로 매우 좋늑습니다， 해당 고을에 통지하여 성심껏 

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n하니 , 판허하였마. 

〔영인온11잭 483먼 [둔깅〕‘텅정-지빙갱성(187]行갔11'앙심 강잉α도쿄)/‘문사-군정OllCî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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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이양선이 연해에 틀어왔으므로 역관을파견하여 사유를따지게 하다 

고증 12권， ↑2넌(1875 을해/정 굉서(光?훼 1년)8윌 23일 정해 2번쩌기사 

의정부('，B떼큐)에서 아펴기룹， ‘낯선 배가 내잉R內i1'l에 플어왔는데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무슨 일로 와서 정딱하고 있는지 

상세히 문정(問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에 반은 역관(돼흠) 몇 사함윤 사역 

원(마홉댐에서 특별히 선정하게 하여 하직 인사논 그만두고 내려 보내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운허하였다 모 아펴기른， 빵긍 정기감사따짧닮리) 민태호(f죄 

台3꾀)가 보고한 바플 보니 , ‘풍진부새핍ìtJfif때가 지금 군사를 거느21고 믹포(폈 

셰)의 속독목('f*"，j1체에서 파쉬!~9'1하고 았는데 군량을 획긍(폐쇄)하는 것이 과연 

시급하니 모찌 이문(짜門) 의 딸 300석(石)만 특별히 획해꾀下) 하게 해 주소 

서’라고하였습니다 

낮선 배가 내양에 침압한 만감 방수른 소혼;';1 할 수가 없는데 읍(E'\)에는 창고에 

남아 있는 양식이 없고 문대에는 끼니를 앗기토 어려운 걱정이 있슴니다 외창(外 

fr)에 있는 싼 중에 300 석을 즉시 획송(훤울)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플， 갱1선 배가 칭기 연안에 와서 정박하 

고 있은 지가 이마 여러 날이 되었으나 외양(外iî"1의 여러 고율에서 그 애가 지나 

간 형적에 대해 수계(f걷쩔) 한 곳이 한 콧도 없으니， 어찌 이려한 변정(않政)이 있 

겠습니까 땅을 보는 일이 이처럼 소홀하니 진실록 작은 걱정이 아니며 너무나 한 

심한노릇잉니다 

이 내용으로 우선 삼남(三며)과 양서(兩四)의 도신(펴면)과 수신(帥따)에게 관문 

(1씨文)으로 그 신칙하여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치문댐번問)하게 하여 엄하게 

감처(뻐않꾀하도록 하고， 이후의 기행은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선착하여 감히 게음 

려 ;';1는 잎이 없도폭 하마고 일처1 풍지"1-는 것이 어떻겠숨니까 ”하니， 윤허하였 

다‘ 
[영인근JI잭 504인 [문류r_lll등-수운(水jτI/'문시-깐빙(까껴:}j) 1‘이문학-어히1，를';'I/'군사-군섬(τ 

，71/'행정 지방팽강(1잉方行171!'신문 "인(이3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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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접견 대관이 일본군힘에 가서 정박사유를물은것에 대해 보고하다 

고증 13권， 13년(1876 빙자/칭 광서(J'il영ì 2년) 1월 13일 을사 3번매기시 

접견대관(按見大텀)이， ‘이달 10일 오시(午U용)에 동진부파계찌)에 도착하여 곧 

해당 부사때찌 이규원(주조핑의 보교를 받아보니그들의 큰 배 5척(띔이 일 

제히 옴라와서 항산도(띠IU ，(;j) 앞바다에 칭박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틀의 배 

가 빌써 거슬러 올라오고 있으므로 신들이 출받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본부(本府) 

에 머불러 있으면서 그들익 배에 대한 소석을 게속 탐지하였숨니다 

이달 11 일 인시(교B추)에 접견하여 사유를 울으러 간 관리 오경석(J!cllEl~)파 현 

석운(玄퓨많)으포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본원(*..，J들이 이단 8일 해시(~時) 

에 초지진(후윷@회에서 배로 떠나 9일 묘시 WD~됨에 팔미도(八尾닮) 앞바다어] 이클 

니， 그틀의 배 5척이 연기른 뿜으며 을라왔으므로 즉시 그들의 매로 가려고 하였 

으나 그들의 배가 몽시 빨라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박한 항산도 

로 쫓아가 모리야마 시게루(졌1[1헛)블 만나 우리 조선에서 접견대관(援見大핍)과 

부관(꾀j官)을 파견하여 장차 귀국의 사선배가 정박야고 있는 곳에서 집견하려 한 

다는 것과 집견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습니다 

모리야따 시게루가 얀하기틀 r귀국에서 이미 파진한 대관이 강화에 와서 어무 

르고 있다는 말을 안전부(1=川府) 지방관에게시 틀었으며， 접견하는 절까와 날짜 

는 우리가 내영 강화성(江펀뼈3록 들어가 유수(많守)와 만나서 면담한 다음 의정 

하겠으니 이것을 깎화우셔二(江1íft':l守)에거[ 가서 얄리고 군사와 백성듣을 타잎려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돗하도록 히1 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r접견 전차와 날찌는 우리 대관이 바로 의정할 것이니 강화 

부(iI휩府)에 가서 의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포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문제는 우 

리 ￡정의 명령이 있은 다음어1야 바로소 논의할 수 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 

냐 그틀은 듣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말토 건네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저틀의 배 

에서 내려가라고 독촉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배로 돌아왔습니다 신들 

은 강화부록 급히 갑니다.J라고 하였습니다 ’ 라고 아뢰었다. 

[영잉 "]1잭 514연 [문류]ι교c;수':Ôllμ2I/"문A뉴핀잉(꾀꺼)/'외교 일온(o :t)!'균사 군개당덩) 

416/ 김요실득 



41)홍우창을 일본 외무대승하나부사요시타다의 반접시에 입명하다 

고동 14권， ↑4년(1877 정축/정 굉서(光얘I 3년110 월 12일 계사 1번써기사 

의정부(짧j씨퓨)에서 아펴기틀， ‘일본 외무대응(싸”大객) 하나부사 요시타다Wó 

끼앓댔)가 호남(써南) 개항지대의 수심(水深)을 측향한 뛰어] 이어 서을로 블라오고 

있다고 한니다 개항지역음 지적하는 것은 비꽉 약조따(1썼에 틀어 있긴 하지만 풍 

상하는 일로 수도에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허락한 일이 없승냐다 그래서 

통래부(東찌퓨)에서 여러 번 타일렀지만 그들은 기어코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호(찾 

好)를 지속시키려면 또한 장하게 거절하기도 어렵습냐마， 

정대하는 절차는 각 아문(엠們)2.로 하여금 작년의 전례로 감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예조참판이웹'!{d;.쩨 홍우창(ijl;때읍)을 반접관WH짖’떼으로 차하(kt、)하고 몽 

진부사(넓폐府{폈 이규원(李奎강J ， 감포군수(싫ilì며守) 01중윤(주'"允)‘ 양천현령 

(r>&JII째令) 이민선(주따낀)을 모두 연접관(1믿양'!?I으로 자하(쏘下)해서 역참(램ft，l;) 

마다 교대포 호위하게 할 것이며 본국으로 뜰아감 때에는 이어 호송관(파견官)을 

그대로 겸하케 하도록 모두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깨”하니， 윤혀하였다 

〔잉믿븐]1꺼 561연 [르듀r오1고 D'온(EM~)!‘잉사-임면l'王;e1/~ y-rμ-육ε1깐l三) 

42)통상관계 문서를만탤핸 동래의 왜관에 보내도록히다 

고종 14권， 14년(1877 정축/정 굉서(m~) 3년)11윌 17일 무진 1 번째기사 

의정부(~따찌꺼에서 아뢰기플， “사선 일챙과 동)앙δ받 배가 통진(빠m음 경유하 

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개항의 사안에서 증요한 곳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 없다는 문 

제에 대하여 일본 사신은 마음대로 걷탄하기 어려우니 본국(~댐)에 플아가서 보 

고하겠다고 하였슴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질정(댔定)해서 서계(간갯)하지 않을 수 

없으나 승문원01<文"fti으로 하여급 조사(Ii\l~잉하여 동래(짜했의 왜관((장흠)에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몬]1객 563연 〔문듀]‘외.2- 일온la~)/''''등 수운I，，"~간 

죠선명조실륙어서 잦은 깅용이야기 /4'7 



43)경기 암행어사의 서계와관련하여 파주 전목사등을표창하다 

고증 15권， 15넌(1878 부인/성 굉서(光댐)4년) 3윌 9일 기디 11 번째기사 

경기 암행어사(京짧R읍行쩌史) 이헌영을 소견(김보j하였다 복영“영命) 때문이다. 

서계(;김깝)와 관련하여 파주 전 목사(J1li州미꺼j(f힘 이낙희(주앓꽤， 가명 전 군수 

이0 1'제jllll'1) 서홍순(徐jLj후1 ， 안산곤수(安山웹守) 이직현(주책짧， 영평굽수“k平 

때i守) 전몽혁(소束Æ~I ， 김포군수(金벼맴守) 이중윤(李펀允.1， 풍되 전 부사{뿔챔li'iI!i 

Wlol문영(주X+I ， 시흥 전 현령(~임~-~fìíJ~~1ì') 이기석(李J:hfm ， 양성 전 현링m까~，J: 

꺼패.X，1T) 소병엽밟l자풍1 ， 연서잘방(廷8뽑짧해) 방효린(方쭈빠1 ， 덕적 진 첨사(빼誠 

왔!!10 한봉득(합Jr씨얀1 ， 임진별장(臨}후jjlJ~￥) 김한갑(金않rrl 등에게는 죄를 주고 진 

위 진 현령 (jJ없‘níj엠令) 01승우(李8햄)는 표창하고 승서m없껏)하였다 

l영잉븐]1 잭 569인 i든유]’인人F관리(ξ효)!'앙싣←국앙(→도) 

4181 깅프싱록 



44)인천부의 급료를 주는 비용은 부근 고얽1서 포랑미와 잡비쩨 합쳐서 

이획하여 충당할것을윤허하다 

고증 16권， 16년(1879 기묘/정 굉서I!담용) 5년) 윤3월 13일 병술 ↑번!새기시 

의정부(，nXi{.f)에서 아뢰기를， 갱땀 안전부사이::)11띠찌 엄백현(林百짧의 보고 

플 보니， ‘본 부운 방영(이펙)으로 승격된 뒤 주교λ애f쩌司)의 쌀 500석(石)응 매 

넌 이획(移첸하여 지방iJZfJ찌하는 비용으로 삼았습니다만 。|는 한때만 살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단지 비용이 많이 틀 쁜만 아니라 매변 지방이 정지되곤 합니다 

강화영(江야션)의 포량미(!앤염米) 500석 (i])음 쥐해서 인천(仁)1 1)， 부명(μ끽)， 

시흥(始멧J ， 안산(安1]1) ， 과전(핏)1 1)， 김포(힘펴)， 양전애%川) 등 음에서 바지는 것 

을 모두 잠바로 구획([!，꾀하여 본 부로 직집 펙금하게 하는 것을 규정으록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부(승째1)는 해문(ìliP1)의 요충지이고 또 방어새 PJJ있f;ji)， 절제사(êJiitllf잊)를 창 

설한 곳이니 조정에서 진념앤ε;il:)하는 것이 그전보다 갑전 더헤야 합 것입니다‘ 그 

러나 주사미(빠6]米)를 살어가기 곤란한 것이 과연 보고한 내용과 갇다띤 득연히 

청한 바에 따파 위에서 말한 부근 고을에 있는 포량이(1한바米)로써 。1 수량만즙 모 

두 잡비로 획급하라는 내용으로 강화 유수lìI'1'fJ':J')와 본 도의 감사(단司)에게 분 

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나，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급 통래부(束찌띠) 

의 장계빼땐) 퉁보애쐐른 보니， 얻본 공새公찌 하나부사 요사타다(花房i\tl'1) 

가 지금 장차 충청 Cæ.펴)， 전라(全힘， 경기(명빠 바다의 만(암)에 가서 수심을 측 

량한 후에 강화(ìI뿔)를 경유히1서 곧바로 서을로 가려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정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의블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몇 년 전 그틀이 머물 때로 말하연 우리 사람튼이 손가략진하면서 

어지볍게 모여든 것은 이미 극도로 수지스려웠는데， 하울며 모래와 돌을 던져 일 

부리 소란음 일으켠 단서를 만들기까지 한 갓이야 더 맏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독 저 시골의 어리식은 백성틀이라 하더라도 어찌 먼저 장못하면 스스모 수모 

블 받게 된다는 의펴를 생각지 않음 수 았겠습니까? 

。l번에는 처 사람틈이 맞을 나1리고 통과하는 길에서 다시 흔시라도 이와 같은 

벼듯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려에서 효시(잉示)할 것이며， 산직 (1Il f<)j)하지 옷한 지 

방판은 먼저 파직시기고 뒤에 나문(손뻐)한다는 내용을 연해(땀ìif)의 지1응댐C\)에 

잉잎이 선포한 것을 해탕 감사(앓司)와 수령에게 엄하게 선칙하여 행회(行ù)하는 

초선앙초싱록에서 잦은 g효01이기 /4'9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나， 윤히하였다 

〔잉잉돈J，석 595언 〔문류]‘엉성 지방잉짐;Jt方1j :!;.，)j ‘재정 굿용(뎌딩 1/ηj섬-전시(tEW/，문사 

균집(;;lJ!l)/’외교-~~，(i~) 

45)일본공사하나부사요시타다를접대와관련된 일에 대해 윤허하다 

고즙 16권， 16년(1879 기묘/청 굉서(光2뻐 5년) 윤3윌 21일 갑오 2번애기사 

의정부(讀政따)에서 아뢰기릎， ‘일본공사(公{잉 짜나부사 요시타다(花房꿇델)가 

장차 머지않아 수도에 옴랴올 것입니다 접대와 관련된 모든 일은 각 아문(힘머)으 

로 하여금 이전 규버를 잠작하여 시행하게 하며， 행호군(行파페 홍우창(i共꽤昌)을 

강수 겸 반접관딩휩용5ìHI'l훗官)으로 차하(후下)하고， 풍진(ill!벼， 낌포(金뼈)， 양천 

(陽)1 1) 세 고을의 수령은 모투 언접관(廷jP'~만으로 임명하여 역장댐，1;)에서 교대하 

여 호위하게 하벼 돋아갈 때에도 그대로 이내 호송관 iJ0첼)으룩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는J1척 595인 〔등규r교~육운(~μ무Ir외교←오 이Llr인사-임밍líi"，1 

46)김홍집을김포군에찬배하다 

긴좀 18권， 18년(1881 신사/침 관서(7~~용)7년) 6윌 24일 감인 5번ll~ 7 !사 

김홍집(金qL몇)을 김로군(金셰~ß)에 잔배(짧명리하였다‘ 누차 선칙(申Q끼을 내렸으 

나 끝내 나와 숙에(馬깎)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다， 

[영인ë'J2잭 13먼 〔든듀r사엄~침힘(1J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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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η통진의 선혜청 대동미를돈으로 대납하도록김홍집이 보고히다 

고증 20권 20년(1883 계미/칭 강서(光염) 9년) 2윌 26일 정축 1 번째기시 

의정부(~씨까) 에서 아뢰기를‘ ‘방금 정기감사(京짧앓司) 깅4홍전(óË'JLWl의 보고 

를 보니， ‘통진(비에)에서 신사넌(1881)에 선헤칭('i(，\ιj씬 대통미 (:*:15J米)블 상납 

하지 옷한 것이 755석(石)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흉년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제릎 바라는 만큼 본색(木色)으로 받아들인 갈이 전혀 없습니다‘ 신사년 

의 결가샘핍) 대로 매 석탕 11냥 8전씩 쳐서 특별히 대납하도꽉 허팍해 주소 

서’랴고하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구제 정사가 한창이고， 춘궁기에 백성듀의 사정도 돌봐주어야 합니 

다 지금 본색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과연 수행한 수 없는 인이니 신사년조의 시가 

(뻐홉)에 따라 보고한 대로 돈으로 상납하게 핸 것이 어떻겠승니까 ”하니 , 윤허 

하였다-

[영인온]2잭 8S면 [문류l'애정-전서(띠암I/'금융)피ι:1η ‘) 

48)창영현의 조운선이 침몰한일에 관하여 선혜청에서 보고하다 

고증 2↑권， 21년(1884 갑신/성 굉서(光행) 10년)4월 27일 신미 1번때기사 

선혜정(흐1l!Jlffi)에서 아뢰기륜， “창녕현(섭껄싸)의 임오넌 조({I.\') 대통미(太떠米) 

를 실은 배가 통진(illiìJl)에 이르러 파선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 아닌 수 없 

습니다 큰래에 조운법(i영많ì!)이 해이해져 놓간을 부리고 고의로 파선시켜 항상 

통문하였는데， 이 배에 이르려 극에 달하였습니다 

갇혀 있는 선주(船王) 하병추(河命찌)는 파선시킨 곳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흥진 

부G현혜府)에서 효수(윷首)하여 사람튿틀 경껴1시가게 하고， 하남갑(페南rp)은 이미 

도망쳤으니 두 도않〕의 진영으로 하여금 처l포한 뒤에 등문(했레)하게 하되， 파선 

시킨 조 이외에 뱀장(犯뼈한 곡물도 모조리 본색(木色)으로 정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입온]2책 144언 〔분류]'교등 수문(;\갑 1/‘인정→공 SI펀꺼1/‘사↑j서 JH;，:_w~#-'n 

죠선왕￡설록에서 앙은 깅모0]이기 1421 



49)창녕현의 선혜청 미태를돈으로 대납하도록의정부에서 아뢰다 

고증 21권， 21년(1884 갑신/정 강서1:It:짧110넌18월 10일 신사 2번써기사 

의정부(，짧씨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않尙앞司) 조강하댐成링가 올린 

보고플 보니， ‘창녕현(됩寧써j의 신사넌과 엄오년 조이웠의 선혜청(E묘얘연)의 미태 

(*太) 가운데 764석(石) 남짓은 바록 통진(섹it)의 고의로 배릅 파손시킨 샤공(沙 

工) 하명추(河ψtw와 하남갑(싸폐甲)이 바치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하명추는 이 

미 저단되었고 하냥감은 그길로 도망쳐 달아나서 받아낸 김이 없으니， 특별히 고 

을과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상정가(쾌:(Ë1텅O로 디1납({i:껴꺼)하게 해 주소서 ’ 하 

였승니다 

정공〔正{써은 제도릎 세운 본의가 매우 증하여 초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노 

릇이기는 하지만 한펀 생각한 때에 해읍(~깜)이 극도로 피폐하고 죄틀 저지른 사 

공도 이미 벌을 받았으니 이것응 응당 연통해야 할 일입니다 특떨히 보고한 내용 

대로 시행해서 속히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게 하고， 도망진 놈은 기어코 잡아내어 

볍에 따라 지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씩 167잉 [분흰l'사염-행동(行iT1，lr교돔 수운1*ii!1 

4221 김므실록 



5이경기갑사 김명진이 각 능에 함부로 나무를 찍는 등의 변고에 대해 해당 

수신을신문히여 처결하도록히다 

고증 24권， 24년(1887 징ðHI칭 굉서(光lðl 13년11윌 30일 부오 2번써기사 

경키감사(京짧앓금J) 김명진(1t"n떼이 장쳐](狀생)하기쓸， ‘각 능(뺏1폐)에 함부로 

나무를 찍고 올래 장사지내며 농지릅 개간하는 것은 이진에 없던 연고입니다 

계미년 이후부터 병숲년 용까지 해마다 봉가음에 봉섭(좌땀)하였습니다 가승지 

(없jk톱)와 지방관듣인 파주옥사(\쩨tX!찌 。1주훈('1'μJ멧) 윤홍대(갯L大) 성의 

홍(沈효?υ 민상능(間tBlíEl ， 장단부사(표세府!<tl 이동현(수짜상) 이응진(주멘 

辰) 잉상호(!표야빔 이인만(李W~때 • 현제보(:t濟꿰， 풍덕부사(필찌재밍) 이문영 

(주文永) 박난수(朴떠흘1 ， 양주목사(찌1Hi)!:!핏) 신태운(이1씨펴) ‘ 신석년($I~!1'1 

이태진(주웠RI' 조영하따잦m 박정화(사체和1 ， 윤성진(5城쩨 박희망(사ιu 

IJ)I ‘ 임순헌(林浮휠0 ， 죽산부사{YfllJ府뻐) 이동수('4'Jli:ìll 방천용(方天짜’1 ， 남양 

부사(펴陽府 l)!) 조희순뻐1했純1 ， 이천부λHl'ljJ IlIft!l)!) 이긍주(영했付)， 동진부씨퍼 

ìl<'따1更) 서형순(徐Ijjì후) 심헌지 G:t원之) 부평부샤(쿄平府{꾀 허진딩납.iJD 등이 봉 

성하는 지위에 았으연서 흐리맹당하게 검속(檢束)하지 옷한 죄는 잔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개성때뼈 - 광주(JJ젠세 수원(水떠)의 각 해당 유수듣은 의례적으로 봉심하나 이 

마 본영 관합이 아니어서 일제 현고(現告)하지 뭇하겠습니다하나， 하괴하기를， 

“모두 해부~w까)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처결하게 하라， 상피지 않은 해당 

수신(守멈)은 정원(政”퍼으로 하여금 현고를 받고 일제로 잡아다가 신문하고 저결 

하게하라‘’하였다. 

[영인쁜】2잭 261연 〔분류]'동엉 개긴(f，꺼'，')1‘사업 앵녕liT illJ) 

초선왕초심록어 서 젖은 깅포이야기 1423 



51)의정부에서 동진부의 포량미를강화진심영에 바치게 할것을아뢰다 

고종 24권， 24년(1887 점tH/칭 공서(7얀행) 13년) 11월 14일 정묘 3번째기사 

의정부1，하ω1ft)에서 아펴기블， “경기감사(京싫앞피) 김영진(<íZBJlj찌의 보고를 보 

니， ‘동진부(팩바府)에서 심영Ii['용)으로 포량미(，’뱀용米)를 바친 때는 애당초 운반 

비플 변도로 구획한 적이 없었는더1. 부평 해방영(좁Zfì흉이옆)어I 01속(移없)되자 선 

잡비미(fJfh얘껄米) 8홉〔合〕씩을 민간에서 더 거두어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해영(!J; 

필)이 시 울로 이설펀 것 때문에 각종 비용이 따따서 털어나 앞으로 티 많이 정수 

해야 할 형편이 되었으나 또한 백성틀의 원망。l 없지 않승니다 

이전대로 심영(파환)에 다시 소속시키고 히l방영 (i용ß}j쏠)에 바치던 것은 편의대 

로 가까운 경기의 다른 고을에 이획(移훤11)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장비플 계속 더 징수히는 것은 백성과 고을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변통 

하는 방토듬 취하지 않을 수 없슴니다 본 풍진부(돼1웹냥)의 포량미(떤웰;j::)를 올 

해부터 전처럼 섬영〔ιL-1~)에 도로 보내고 해방영(i싫ßJ.i월)에 바치던 것은 그 수량을 

계산해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고을로 바꾸어 지징하도록 해도와 해영에 분부하 

는 젓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잉덩12잭 279컨 〔분류〕‘늘가 임금 운임(ξμ)/‘닝정 지텅텅ε{f:2져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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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몽진부， 양근군， 몽덕부에 5년간조세를 면제하도록명하다 

고증 28런， 28년1189↑ 신묘/침 강서I l'ti.!í) 17년 110윌 24일 521번깨기샤 

의정부(파짜)에서 아뢰기즐， 빵금 경기 전 강새京f찌M짜司) 조병식때:ft:il:)의 

장계애t껍)들 보니， 통진부(꾀뻐府)에서 강략겸(江m쩌) 12결(챔) 83부(:Î'1) 2속 

(끼9과 %받군(찌없빼)에서 대락결(ìÃf감댐) 1 견 8부 4속과 풍역부(잃德까)에서 포 

락결(Í1IHi해농) 39결에 대해서 이미 10년간 조세(l!HJtJ듭 감연받았으나 하나도 환 

기(결웹한 것이 없어 백성틀의 사정이 딱하게 되였으니 S'_두 10년간 더 조세를 

정지하여 달아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락되어서 이미 개간할 진흙이 생겨난 것이 없는데 가난한 백성을에게 억올하 

게 징수히는 것은 신로 돌보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고을의 허검(1，암찌 52 

검 92부 6속에 대해서는 득연히 5년간 조세륜 정지하여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 

고 감영(맘쩔)과 고응에 각별히 선칙하여 층 연적다1로 기경띠챔)하토록 권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T하니 ,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갱긍 경상감사0영尙~riiii]) 이헌 

영의 장계릎 보니， ‘목회농사가 몽사 흉작이 되었다는 상홍L을 자세히 진단하고 도 

내(뀐內)의 열음(列율)에서 각영(各석)과 각 아문(짜꺼)에 남부할 군포(m:끼ï)와 악공 

보포(앗工많布)를 모우 순전“퍼짧)으로 대봉(f-t짜)하게 하고， 친군영(親끼?산)에 납 

부할 포보포애빙f~布)는 5분의 4까지 대붕하도록 모두 묘당U폐한)으로 하여금 품처 

c깐밟꾀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군수윤자가 llf닥난 것은 비록 더없 

이 딱한 일이지만 백성의 힘으로 갖추기 어려운 것도 고려해야 한 것입니다 

병조(兵면)와 각 영에 납부할 것은 3분의 l까지를 전(1정으로 대봉하게 하고. 각 

샤(各司)에 남부할 것은 순전으로 대정-하게 하되， 포보포논 사처II(事없가 매우 다 

르니 그만 투는 것이 어떻겠습니끼T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로l기를，져냄 전랴감 

사(全뽑앞"1) 민정식(閒]다폐의 장겨1른 보니， 거문도(E文원)의 전걸(1쩌，';) 21갤 

40부 4속에 대한 조세야따없블 특별히 상정려I(픔定f71j)로 영구허 대납(代써)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면적을 회복할 때까지만 득별히 상정례모 대냥하게 

하고 기될코 점차 환기하도폭 선착하여 행회(行깐)하는 짓이 어떻겠습니까T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븐]2잭 399연 [닐류]’군사→2역 1"7낌 11‘냉정 지밤감정(캔方行0JI’재정 전시:(fB년11‘군사-

군점겠'1‘T씌，-공~(ií~~1 

조선g조실록에서 찾은 김표이야기 1425 



53)내무부에서 통진， 풍덕， 영종， 장봉의 문전을 해연 총저영에 이속시킬 것 

을아뢰다 

ι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칩 광서(J\'I.휘 19년) 2월 7일 경신 2번째기사 

내무부(內務府)에서， 해연총제영6흉l감짧범IJ쏠)의 제치절목(폐품1;íí8)을 써서 들입 

니다 • 라고 야뢰었다 또 아뢰기를， ‘해연 총저l영을 막 신설하였으냐 이전 해방영 

(펴야삼)에서 관할하단 동진(넓뼈)， 풍덕(뽑연)， 영종여ι; ，) 장왼표뽕)에 있는 둔전 

답(대~Hl엄)을 모두 해영양쏠)에 이속시켜 군수(庫돼)에 보충하여 쓰도록 하게 ，，~는 

것이 이떻겠습니까? 하니 1 윤허하였다 

【영인온]2전 448연 [분류]'농업-전서I []]"lIi'군λ뉴지방군1!;1:1i4" li'재정 군^K낀j'j) 

54)의정부에서 총제영에 소속된 인천， 부평， 김포， 양성에 주핀'0]는 군영의 

필요성을아뢰다 

고증 30 권， 30년(1893 계사/성 굉서(光챔119년16월 10일 경신 2변씨기사 

의정부(짧政府)에서 아뢰기블， ‘경기감사(京싫앞司) 이경직(주i참îD의 보고를 보 

니， ‘남양(南i밍을 지금 총제영(왜때l촬)에 이속(ft영)하였습니다 해읍닫J\1"c1 소속 

인천(仁Jl i)， 부평(훌平)， 김포(金패1 ， 양성 (11lllþ씨 등 네 고을에 있는 군대에 주진(主 

행)음 두어야 함 컷이나 문정(lITjEl()에 관계된 임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승 

니다 ’ 랴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제와 관계되는 만큼 응당 소속이 있어야 할 것 

이니 남양 대신 인전부(↑二JIIJlfJ로 주진을 정하여 관할하게 히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하니，윤허하였다 

[영인놈]2석 459언 〔문류y군λ뉴지방문(펴方'C)!'딩정-지방렁정(!h方行값)1'문人뉴군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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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조에서 재난을 당한성균관토지인 김포의 전답의 조세에 대해 유예하 

도록아뢰다 

고증 30권， 30년11893 계사/칭 굉서1!I'1，ií119년) 6윌 22일 임신 1번때기사 

호조(戶냄)에서 아뢰기른， “지난해 겨울 성균괜成l성찌에서 ßiJ하(생下) 받은 문 

서와 관련하여 성균관에서 절수전Wi꽃머).2.모서 경기(京g않)， 층청도Cr;r.~'I!;i며， 전라 

도(숫때폐， 경상도(띠(，'，)ill)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본조에 한약시겨 원 또지대장에 

등록하고 조세름 나l게 하였습니다 

그 증 김포군(金써멤)에 있는 70결(쇄) 23부(ft) 1속(束)의 받과 논은 오랫동안 

포락li여짧)되어 정수할 길이 없승니다 누차 보고가 그치지 않으내 해군(該삐)에 

있는 성균관 토지른 모두 윈 토지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내는 것과 대신 획급해 주 

는 문제는 아직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 윤허하였다‘ 

〔잉인븐]2색 45S면 [분류)t.2.~ 인문교육(入文~Hìlr재정 콕용(민f껴 11'농잉 앙전(요田) 

5히의금부에서 민영달을김포댄l 투비한다고보고하다 

고좀 32권， 31년(1894 갑오/정 강서1m용) 20년) 7윌 19일 계사 4번때기사 

의금부(삶禁府)에서 , ‘인영달(閔ì7JJì)을 김포군(1싸패ßll)에 투비하겠습니다 ’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2잭 508연 [문류]'사멈 강힘(行jí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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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η김영， 안무영과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L 고종 33권 32년(1895 을미/정 앙세녔융) 21 년) 5월 26일 벙신 1번째기사 

￡령을 내리기를， ‘짐m웠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을 맞아 실지 혜택을 백성듣 

에게 에풀고자 하니 진의 말을 병심하여 틀을 것이마，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는 정사될 하는 관리 

틀에게탈려 있다 

우리 왕조의 지방 제도가 완전히 흘륭한 것이 못되다 보니 주(1-11)， 현띤01)이 일징 

하지 못하고 띨요 없는 관려가 많아서 가흑한 세금을 거능 거두는 폐해가 백둘(百 

出)하여 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봇하고 액성들의 실정이 위에 얄려지지 

못하고있다 

아! 거문고와 바파가 조화되지 않으연 다시 뜯어고치야 하는 만큼 정사옵념 도 

리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 。|제 감사(앓司)， 유수(잃守) 등 낡은 제 

도플 없애고 부때)와 군(채”의 새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버힘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니 그대틀 모든 관리와 백성은 짐의 

풋을 치)득하라 ”하였다 

칙령(체令) 제 97호，(감영， 안무영파 F「수 폐지에 관한 안건(짧챔繼짤!DI:m~ 

廢止f추l)을 제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 

(삐方때양改 11:件l)음 재가(쇄可)하여 반포이R꺼1)하였다 

〈지방 제도(며方ful얹)) 

제l조전국을 23부(0)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G꽃뼈규)， 인천부(仁)11府)， 충주부L면州府'l， 홍주부(성써府)， 공주부(公써 

府l ， 전주부(全)에ftJ， 냥원부(市IJi'Jff)， 나주부(羅州府l ， 제주부(펙州府l ， 진주부(쯤 

j'li!if) , 동래부(찌짜따)， 대구부 太邱따)， 안동부(安까냄l ， 강릉부1iIr>해)， 춘천부 

(홉川따J ， 개성부(閒@찌꺼， 해주부(ì생”깨)， 평양부(2J'않따)， 의주부(옳’111m ， 강계 

부(江쩍府J ， 함흥부(따때m ， 강산부(甲山府)， 경성부(상城J페 

제2조앞 조항 외에는 증래의 목(t'l)， 부(f{j)， 군(뻐9 ， 현애폐의 명칭과 부윤대댄 

尹l ， 목사(Hz!잉， 부사O퓨f잊l ， 군수(웹守l ， 서윤J휩”’ 판관(*1信)， 현령(縣令l ， 현 

감댐챔꾀의 관명(홉名)을 다 없애고 읍(로)의 명칭을 군(뿜)이라고 하며 읍의 장관 

(長흠)의 관명을 문수(맴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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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ì헛j때ff)[한성군(ì치싸며)， 양주군(쇄써llJl)， 광주군(1;::111耶:)， 적성문(fù뼈 

llIl), 포천군(Itvll엠， 영평군(7)、'F那)， 가펑문(jJU'I'빼‘ 연천군(뼈)1 1 랩Ill， 고%단iòG낌 

p&llil) , 파주군(띠’州li!l)， 교i딛(交何며)이다 ] 

인전부(仁)1 1)퓨)[인천군(仁川뿜)， 김포군(i:패맴)， 부평군(펴平컨ß) ， 양천군(，，&;11 

llfll , 시흥「핀始맺업1 1) ， 안산군("'1[1耶)， 과전군밍)11맨)， 수원군(水댄채1) ， 남양군(ffî 

F써 11) ， 강회군(江한영ß) , 교동군(홈뼈那)， 통진군(꾀ìfllll) 이다，](본문중랙 

지14조 각부 관정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한성]‘ 인천부〔인천 제품포(i엠 

物Ìlli)】， 충주부〔층주1 홍푸걱 〔흥주】， 공주부〔공주]， 전주부〔전주]， 남원부〔냥원】， 

나주부〔나주l 제주부〔제주]， 진주부〔진주]， 동래부〔동래 부산(옳삐1 태구부〔대 

구】， 안동부【안동〕‘ 강증부[강등】， 춘천부〔춘천]， 개성부〔개생1 ， 해주부〔해주】， 평 

양부〔평양1 ， 의주부〔의주1 ， 강계부[강계]， 함맏1-[합흉l 강산부〔갑산1 정성부〔정 

생] 

부칙(이IUI)) 

저15조 본 직령은 개국(開댐) 504년 윤(떠)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6조 본 칙E껑을 시행히는 날에 현임 부「운:Jff尹1 ， 목사(txl잇1 ， 부씨7f1Rl， 군수 

(f,ß'tj') , 서윤때냉1 ， 판관{씨官)， 현령(쩨令)， 현감ùi!~렘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예”의 군수가 된다. 

[영잉브12적 56，1언 〔군，n딩낌-지방생정(안方fi1XJ1’시빙 엄끼(;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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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의화군 이강을특파대시에 임명하여 답례 방문을 명하다 

고증 33권. 32년(1895 을미/청 광서(J't짧) 21 년) 8월 25일 제사 3번째기사 

의화군(흉和김) 이강(주11'])을 특파대새特[따大{잉에 임용하고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요스트리아 ζ댁을 답례 방문하라고 명하였다- 번부대 

신(法밍大Ii!)인 종l품 시광범(徐)'t웰)을 학부대신(쩔젠大멈)에 임용하고 직임관(쩨 

任‘[1) 1등에 서임하였으며. 3품 장박(댔f평을 법부협판(냥떠없뼈)에 임용하고 칙 

임관 3등에 서임하는 동시에 대신(太댐)의 사무틀 대리하라고 영하였다 

통진군수(通많해3守) 정인흥(엿O寅멧)을 법부인λ「국장Ii.농햄民휩펴표)에 임용하고 

칙입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금구군쉬金까때守) 조중응빽피]iQ:)음 법부형사국장 

(í찮ßJflj ':jl局굉에， 정주군수(Æ:1H없守) 조지현뻐합때을 의주부관촬사(꿇州府댐察 

↑벚)에 임용하고 모두 주입관(훗fI김) 2등 에 서임하었다 

[잉인온]2석 571얻 〔문류]，잉사←임먼(ifιéJ/'외끄 러시아[，~J/'외'" 독일I:;W의고←잉국[;;ν‘ 

외쿄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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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얀t에 불법으로무덤블쓴윤상회를방면하도록하다 

고증 34권， 33년(1896 영선/대한 건앙(옆엠11년 1 12월 9인 앙덕 3번째기사 

궁내부디l신서라(I굉씨!퓨大밴갱J[IO 윤정구(J'Æ';:R1가 아펴기를， “지1증(꺼i>!딩의 안산 

(;져나j에 불법으모 무덤윤 쓴 총주 운앙회(尹tB !'i\i1를 이미 풍덕군Cf1{'5Rfí)에서 장아 

가두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릎 지은 만큼 섬생하게 처리할 수 없숨니다 법부 

(i찮，，1로 하여금 나획(종쨌한 다음 조율(照센)하여 염δ1 감저(때원하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후의 재관(쐐官)틀로 말하면 더없이 중요하고 삼가야 한 곳에서 신중히 살피지 

못한 감뭇이 없지 않은 만큼 모두 법부로 하여금 나문(Q버)하여 감처하거| 하는 것 

이 어떻겠슴니까? 

풍덕문수서려(잊德맴守팽핸j인 통진군수G퍼댐페守) 강위영(죠않치시은 지방관의 

신분으로서 흔령(미(令)을 받고도 지제하면서 제때에 거행하지 않았으니. 사체(펴 

없로 보아 그대모 톤 수 없슴니다. 역시 법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감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지1착을 내려기른， “이제 튿건대 제증을 봉심(낀끊)한 때 

적반된， 안산에 블법으로 무점응 썼다는 윤상회에 대한 일은 여러 사람틀이 본 것 

과는 이미 사심이 어긋나는 만큼 특별하 방송이k送)하고， 전후의 재관듣 에 대해 감 

처하기를 청한 것은 그만두며， 훈령플 지체한 해탕 지방관은 견책L파싸)등F는 것이 

중겠다”하였다 

[영인온'12잭 609면 【펀류r사법 깨~u;:i' n 

60)조병식을통진군으로3년 동안귀양보내다 

、고증 38권， 35년(1898 무술/대한 강뭐光π1 2년110월 1일 앙럭 2번째기사 

법부대신않部大êl 신기선(tf1:Jt땀)이 아펴기를， “경기(띄짧)의 연해 지역에 잔애 

('C(~리 한 죄인 조병식아견秉:;:(:1의 애소(업라꺼)를 통진군G펴t때m으로 정하였는데， 연 

한('1'까빙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가 폐하의 재견(짧i자)을 기다렴니다?하니， 저1 

칙 cmtJ:libI응 내라기를， “3년으로 마련하랴하였다 

〔잉인등13색 58연 〔분류r시 1겁 검침이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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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병식을특별히 놓아줄것을 명하다 

고증 38권. 35년(1898 무술/대한 굉우(光효) 2년)10윌 11일 앙럭 3번째기시 

조냉김2!1î-)음 내리기필， “잔작할 일이 없지 않으나‘ 동진군(패댐경[l)으로 3년간 

찬에J(ïJ.밤)되는 처분을 받은 죄인 조병식빠싸式)을 특별히 놓아 주라 ”하고， 또 

조령음 니1리기를， “종1 룹 조병식에 대해 징계를 특별히 면제하라 ”하였다 

〔잉<2.. 2)3여 61 연 [ε류)'사넘 ;쉰 

62)백성을구제한심능원과이승조의 공로에 대한표창을명하다 

고증 42권 39년(1902 임인/대한 김무(光파) 6년) 4윌 3일 앙럭 2번때기사 

내부(，치폐에서 아펴기듬， “정기관찬λH京싫휩{썽f았) 이근명(추根아，)의 보고시에， 

통진군(폐볍m에 사는 전 잠봉혜參후) 심능원(j:1:꺼입후)이 의연금(핍터金) 수천 냥 

을 내이 부큰의 백성 76호를 지난 해 음력 10원부터 지금까지 구제하였으니 표 

창하는 응전을 특별히 베풀어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을 따 

져보면 참으로 가상하니 관직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띠 참봉융 지냈으니 6품으 

록 승급시켜 주는 것이 합당한 듯합니다 ”하니 , 윤히하였다 

또 아뢰가른， “청 OJ'군(파찌햄)에서 군의 유생 (1，1，;生)에 대하여 을린 장겨1어1. 그 군 

(힘”에 사늑 진사(\똥十) 이숭조(주제i祚)는 의연금 8만냥응 니!어 한 고을을 구제하 

였고 계속하여 배전균(白川맴)에서 군(郵)의 유생에 대하여 올린 장겨1어1. 그 문에 

사는 유학(Ý!1핑) 안교욱(것t:xtJ이은 의연곡 수백폭를 내어 즉「을 쑤어 가지고 멀고 

굶주리는 사압들을 구제하였다고 하면서 보두 표창하는 은전을 비1풀기를 정하였습 

나다- 훌륭한 행위를 표창하는 정사에서 볼 떼 마땅히 초사(初f土)에 조용(강째)하 

는 갓이 어떻겠습냐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온부(木훌미에서 적절히 조용하게 

하라하였다 

〔잉인돈)3식 247런 〔둔류)'인시 굉리(임:i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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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비변사에서 영암과나주의 조운선이 파손된사건의 문제점을 보고하다 

고증 ↑권， 1년(1864 갑자/침 동;;I(同경) 3년) 1 월 23임 을축 1번쩌기시 

64)대왕대비가죄수를 마음대로 풀어 준 민희경의 처벌을 명하다 

‘고줄 1권， 1년(1864 갑자/성 동치(되검) 3던)1윌 27일 기사 3번쩌기사 

65)대왕대비가죄수를마음대로풀어준 민희겸의 처벌을 멍하다 

끼고증 1권， 1 년(1864 갑자/정 동치(떠/음) 3년) 2월 5일 병자 7번째기사 

66)의정부에서 잎탄， 동진부， 연전 지방의 조세 포흠어 대해 야뢰다 

「고증 2권， 2년(1865 을축/청 동치(同/음) 4년) 3윌 28일 계해 3번때기사 

67)전최에서 성과를보인 수령들에게 시{!하다 

고증 3권， 3년(1866 병인V정 돔치(퍼검) 5년) 6윌 18일 을사 2번째기사 

68)평안감사박규수가이양선에 평양죠맹의 중군이 억류되었다고보고하다 

(고증 3권， 3년(1866 명인/칭 동치(同/입) 5년) 7월 22일 무인 2번째기사 

69)영종 방어사가이앙선 l척이 부평지경에 틀어섰다고보고하다 

「고증 3권， 3년(1866 병인/정 동치(同治) 5년) 8월 13일 기해 3번때기사 

7이역관을보내어 월공진에 정박한이앙선의 내막를 일h가보게 하다 

、고종 3권， 3년(1866 영인/정 동치(同ιjJ) 5년) 8월 ↑ 6일 임인 5빈때기사 

71에양션이강화도에침범히였으므로εH경전의어진을백련시에임시로모시다 

고증 3권， 3년(1866 병인/정 동치(同治) 5년) 9월 8일 갑자 3번째기사 

72)이앙선의 문제로 일본에 펀지를보내다 

、고증 3린 3년(1866 병인/성 동치(同;~) 5년) 10월 15일 경자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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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출정했던 문시들에게 호궈[하고시εh하다 

、 고증 3권， 3년(1866 영인/청 듬치(同治15던110월 20일 융사 1번떠기사 

74)세자의 사， 부， 빈객들이 올리는 글에 서]자라는 글을 쓰지 말고 시강원을 

쓰게하다 

고증 ↑ 2권， 12년(1875 을해/정 강서(J't짧11년17월 29일 제해 1번째기사 

75)영의정 이최응이 풍덕과인천 등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닙할 것을 정하다 

고좀 15권， 15 년(1878 무인/정 굉서(光뼈14년18윌 27잉 김진 1번째기사 

76)조선국에서 일본인이 동행할수 있는 이정어 관한조약이 체결되다 

고승 20권， 20넌(1883 계미/청 굉서(光%힘 9년 1 6월 22일 검오 7번써지사 

77)김집 등을문묘에 배흔P하는 일 등에 관하여 김병국이 아뢰다 

고증 20권， 20년(1883 계미/정 굉서(J'il，횡 9년 111월 15일 입tJ 1번째기시 

78)해안을 방어하는 일에 관하여 민영목이 상소하다 

고증 21권， 21 년(1884 갑신/칭 굉서(ft행110년14윌 14일 무오 1번쩌기사 

79)각관리틀을승급시키다 

고증 42권， 39년(1902 임민/대한 굉무(J'tiEtI6년15설 5일 앙럭 4번째기사 

80)조중응이 나인영 등의 공술에 대해 보고하다 

끄증 48권 44넌(1907 집미/대한 광부(光랐111년17월 6일 잉럭 3번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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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순종실록 

U서남쪽 지방을 순철할때의 관첼λh 군수틀을 표창하다 

순응 3권 2년(↑ 909 기유/대한 융펴U뽑릇에 1D 3년) 10'] 23일 앙러 2번때기시 

시쪽지방과 남쩍지방읍 순찰할 때의 연로지방 관찰사(뻐쩡{핏J ， 군수(재다) 이하 

에꺼1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평안남도 관장사(平훗南펀없찔lli:J 이진호(李용3꾀)， 명안북도 관찬사(平갖it펴없 

察1!8 유혁로(jjí’，)#1임J. 정상남도 관장사Q원\j市퍼빠씻f잇) 황철이았때， 경상북도 관 

간사(앓씨北펴챔짜뻐〕 박중양(朴파1陽J ， 창원부윤(읍n:-vn꺼 신삭런(rjll끼없J ， 의주부 

윤(핑H府尹) 서상면떠애!@)， 김포군쉬힘IIì며守) 조등선떠찌굉). 개성군수W8J싸 

웹守) 박우현(朴宇i잉， 평양군수(平행엠守) 안승힐(갖1M!!)은 모두 가자(JJI냄)하였 

다 

[영인몬J3잭 541언 〔브류l‘인시-관리(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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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순종부록 

1)이왕직의 차관 고쿠분 쇼타로과 곤도 시로스케에게 수원， 개성 등지에 나 

가목장및심림 상황을시찰하고오라고하다 

‘ 순부 8권， 10년(1917 정사/일 대정(大正) 6년) 9월 12일 앙럭 1먼때기사 

이왕걱 차관{李王職次흠) 고쿠분쇼타로댐分象太~Pl 벚 사무관(벌뼈官) 곤도 시로 

스케찮짧四Ell介〕에게 수원(水原1 ， 김포(센南l ， 개성(剛찌 금전(金JI I) 등의 군(햄)의 

목장(얘場) 맞 삼힘 상호」올 시찬하기 위해 줄장하라고 멍하였다. 

[영인븐)3잭 600면 [은류J'외김 일딩(면本)/γ능얻 임얻(1+:':)/‘능엉 축산 iliJ갚) 

2)고이희 공의 면려에 돈을하사하다 

; 순부 11권， 13년(1920 경신/일 대점(大표 1 9년) 10월 7일 앙력 2번때기시 

특별히 고做) 이희 공(주판公)의 변혜(，힘엠에 장례 "1용으로 일급 500'원(圓)음 

하사하였다 〔김포(金벼)에서 양주굽(楊州llIll 화도띤(fu道面) 따석(앙건) 우리(隔면) 

로이펌하였다】 

[영인온]3잭 616연 【분듀l'풍속-0찌속([:1;;1/‘앙실 / 딩(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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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可〕 어떤 행위가 허용되거나 가능암 또는 좋쉽응 이르는 말 

가경[흙딸1 : <역사〉중국 칭나라 얀종 때의 연호(1796-1820) 
가노[家없] 사잣집에서 부라는 종 가노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으므로 볍 

제상 재블로 간주되어 주인의 호적어j 부적되었으며， 소유주에게는 노 

통력의 공급원이었고 군사력으로도 이용될 수 있었음， 

기려][파료] 길(古) 흉(폐) 군(庫). 빈(흉). 개표) 등 오례C:tiÆ폐의 하나로 정사스 

러운 의례(껴미돼라는 뜻 임금의 성흔0iXfrl띤) 즉위나， 왕세자 왕세슨 

의 성흔 책봉 같은 때의 예식 

가산〔家운] 한 집안의 재산~가자(;i，資). 

가선[효줍] 가션대부않평쳐j 소션시대문관αgJ으로종2뭄해F의 품계. 기선잖핍 

가설[加設1: 1 덧붙이거나 추가하여 설치함 2 관직을 임시교 더 늘럼 

가지[加資1 : <역사〉조선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갔커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틀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풍계， 왕익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갇은 나라의 경사스라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얀이 있을 경 

우에주로행하였다 

가장사초[家잖史草] 에문댄H찰文館) 소속의 전임관인 8명의 사관， 즉， 예문관의 

용쿄(조敎， 정 7품)， 대교(待했， 정9품l. 검열(썼閔， 정 9픔) 

이 기환L는 사초른 j가장사초(家때史후)’라 하는데， 보동 

사초라 할 때 이를 두고 일걷는 얀이다 

가정[嘉靖1 : <역사〉중국 명나랴 세종 때의 연호(1522~1566) 
각기[뻐〕氣1: (의학〉비타민 바 원(B선*)이 부족하여 일에냐는 영양심조 증상. 말초 

신껑에 장애가 생겨 다리가 붓고 마비되며 전신 권태의 증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극각기병 각질(뼈않). 

각방[옹房] 임시 관정인 도감(都옮)에서 각각의 사무를 보던 공 

각시[各司 1 : 경새京司). 서울에 있는 관청의 총칭. 정 1품부터 종6품까지의 관칭. 

[유사에]’ 정각사(京各司) 

킥신〔탬êl: 규장각(奎숨閒)으| 벼슬아치 

킥뭄[옵品] 각 울건(t끼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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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홉官] 국왕의 옳지 뭇싼 처사나 과오에 대하여 간언하는 관리 비꽉 3품 이 

하의 관직이지만 이득은 국왕에게 간언하든 。l외에도 서경뀐(웹검헤) 

을 가지고 관리블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였고， 백관의 근태('iJj;t;)를 감 

창하고 닝1위(，댐) ‘ 불법을 탄핵하며 풍속의 교정， 판"1의 천거 등윤 

관장하여 막강한 권한융 가지고 있었으므모‘ 신분과 능력 , 성걱 등윤 

엄선하여 채용하였음. 

간리[따更] 간사한 관리나 공리(公잉〕‘ 

간온[刊本] 급속이나 나무로 판면αLiffií)을 만틀어 인쇄한 서적 판본댄g本)이라고 

도 한다. 손으로 직접 쓴 필사온(^ft양*)에 대응되는 말이다 간산[쥐 

山] 명당에 R블 쓰기 위해 산을 롤아보는 것 

간선[商앓] 여헛 중(φ)에서 골라 냉 

간심[看審] <역사〉농샤가 잘되고 못됨을 자세히 보아 퉁급을 매기던 안 

간원[응햄11]: <역사)~사간원 

간원[꿇院] : <역새=사간원[司펴 cl 조선 시대에. 상사 가운데 임금에게 간(~처하 

는 일을 맡아보딘 관아 태종 원넌(1401)에 설치하여 연산군 때 없 

댔다가 중종 때 다시 설지하였다 =미원(짧기티 

간인[刊EP] 판윤 새기어 간행볼응 얀쇄함 

간전〔뿔田l 진전(때田)이나 황무지외는 단리 현재 개간되어 경작하고 있는 전지 

(1Il 1뼈플말함 

간지〔千支] 천간(天千)과 지지(1며支) 싱간(十千)과 십이지(十二支) 또는 간(千)과 

지냉)를 조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지간(''''千)， 

감고〔앓考]: <역사〉조선 시대에， 정부의 재정 부서에서 전곡(짧i었 출남의 성무륜 

맡거나， 지방의 세금 맞 공물의 정수를 담당하던 벼슬아치‘ 

감무[앓務] <역사〉고려 중기 조선 전기에， 중앙의 관원을 파긴하지 옷한 지방의 

작은 현C%)음 다스리기 위하여 두었딘 지방관 태종 13민(1413)에 

현감(맨앞)으로 이릅이 바뀌였다 느감무관 

감부[뺑;iì] 섣불과 장부를 맞춤 

감사[옮司]: <역사)~관창사 

감λH똘事]: (역λ}조선시대에， 춘추관에11 속하여 시정(i!Ii政)악 기록을 맡아보던 정 

일품 어슴，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하였다. 

감Af[앓司] 조선시대 각 도따)의 장관 일명 관찰사(없썽司)‘ 중요한 정사에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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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으나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모에 대 

해서는 정참권 사볍권 정세권 등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 감사 

의 관청을 감영(닮쩔)이라고 하며， 문관직으로서 각 도마다 1인씩 룹 

감시[짧떠 〈역λr) 1.=국자감시 2 =소과[小훼] 생원과 진사들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감시맘때 사마 사마시 

감영[앓활1 : (역사〉조선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릅 보던 관아 느상영(上상). 순영 
Gι실) 영문(영門) . 표정사. 

감치[빼處] 죄를 심리(審팽j하여 쳐단(處댐)합감전궁(남었宮)이 봉훼양씨의 위급 

함‘ 띠상임 

갑공[E뼈1 : (지명〉인천광역시 강호}군 강회읍에 있는 띠을 고려 23대 고종 매에 
몽골군이 집입하자， 집권자였던 최우가 초정을 이끌고 피란한 곳으 

로， 문사의 갑옷만 벗어 쌓아도 건닐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갑술[甲iXl : <민속〉육십갑자의 열한째 
갑신[甲Efl l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한째 
갑오〔甲午1 : (민속〉육심갑자의 서른한째 
갑인〔甲寅1 : (민속〉육십갑자의 쉰한째. 
갑인년〔甲寅年1 : 1734 영조 10년 

갑자[우子1 : <민속〉육십갑자의 첫째， 
갑자년 1624 얀조 2년 

감주[甲멸]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갑옷투구 • 개주 

갑진[甲辰1 : (민속〉육섭갑자의 마흔한째-
갓[갚] 햇볕이나 비플 가리기 위해 시용하기 시작한 관요 기본적으로는 방립형 

(方효型) 평량자형(平낀子펌)의 2가지 i형태로 분류된다 용구로서 압형(갚 

形) 관모를 쓰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중에 재료 

• 수식이δ節) 제작 방법이 다양해지연서 조선시대에 여러 종류의 갓이 

출현하였다 그 중에서 흑립(씌낌은 갓의 발달과정에서 올 때 마지막에 정 

립된 입제(효옮11)로서， 조선시대 500년을 이어오는 대표적 관모이다. 따라 

서 갓이란 광의로는 방딩형 펑량자형에 해당옵F는 모든 종류의 것을 말하 

나， 협의로는 흑립을 지칭히는 것으록， 후세의 ‘갓’ 이란 흑립을 말한다 

강[얹] 우리나라 성뾰)의 하나 본관은 신천(信11 1). 곡산(섭山). 재령(앓寧 ) 등 

10여 본이 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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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녕포구[멋흰;띠미 김포시 웰꽂면 용캉이어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 

토에서 을랴오는 세곡선듬과 화묵알 설은 배득이 강화도의 좁은 

바닷길을 지나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해 거치가던 근 포구였 

다. 반농→반어슨S로 수로교통이 발달한 곳이었으나 휴전 직후 

칠잭선이 설치되면서 뱃길이 닫혀 현재는 갯벨로 남아있다 

강되江都1: <지명〉‘강화{江따)’의 다른 이릉 고려 고종 19년(12321에 몽고의 

침입으로 도응용 이곳으로 옮긴 후， 원종 11년(12701에 환도(댐웹) 

할 때까지 39년 동안 임시 수도모 삼았대 하여 생긴 이릎이마 

강등[降좀] 직위의 응급이나 겨1급이 낮아정 또는 응급이나 계급을 낮춤‘ 

강무장[，업피tillJ : <역사〉조선시대에， 엄금이 신하， 백성틀과 강무(조선시대에 국왕 
의 친힘(웠짧a 아래 거행된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대회)를 행하던 

곳 강윈도 김화， 평강， 회양， 횡성 릉지와 정기도 관주， 해주， 

황해도 등지에 있었다 =강무소. 

강상[뼈常] 유교의 기본 닥묵인 삼강(三쩌)과 요상(고꾀)을 말함 상강은 군위신강 

(君용댐網) 부위자강(父꺼子떠) 부위부강(夫EÞ;Ìií떠)임 오상은 샤랍 

이 항상 챙(行)하여야 하는 5가지 바은 행실 곧 얀(í=l. 의(따1. 에 

(禮 지(엄) 신(信) 또는 아배지의 의(짧， 어머니의 재쯤1 ， 형의 우 

(체， 통생의 공(행1 ， 이튼의 효(孝)를 얀함.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인 도리를 뜻함. [참고어J: 강상죄(페쩌뿜) 

강서W>\좀] 옛글의 뜻을 강론i펌i:!1항 

강쇄[(降앓J: 음급(等級)을 아래로 낮춤 

강습〔諸習J: 1 일정 기간 동안 학문， 기예， 실무 따위를 배우고 익히토록 지토합 

2 옛글을강론하여 익힘 

강정[짧定} 강른하여 결정합 

강포〔랩월] 완강(ilJí랬하고 포악($환)함‘ 우악스립고 사나웅 

강학[請영] 학문(딴問)플 닦고 연구(，Jf3tJ함 

강희[ß용熙J : <역사〉중국 정나라 생조(픽찌띠 때의 연호(1662~17221 이를 본떠 

성조를 강희제라고도 한다 

개수[è1zí용〕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뜸 

개연〔없然] 개연하다’ 의 어근 개연하다， 역을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하다 

개장[많쪽J: 1 다시 장사 지냉 2 =아장아장p 이장[~짚] 무덤을 웅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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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차[è9.좋 1 : (역사〉벼슬까지릎 갈던 일 
깨챈없짧] 책 따위둡 고쳐 다시 지음 

객새홍舍1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각 고음에 설치하여 외국 샤신이나 다른 곳 
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객관(客삶) 관사 

(따깜). 관소(태所) 

거도선[옳mal 선체애없웹가 가볍고 속력이 빠든， 윷을 탈지 아니한 규모가 작은 

거중배 l척에 4. 5석 정도 실을 수 있었응. 조운대선6햄않大船) 

에 딴려 펜감이나 식수(食水) 등을 조탈하는 데 사용하거나 해안 

의 주민듭이 해산필 채취 등의 생엽(生숲)에 쓰이기도 하였음 세 

종 12넌(1430)부터는 일본의 해적선을 쫓을 목적으로 검선얹B 

%감) 1 직마다 거도선 2 , 3직을 따르게 하였음 [유사어] 비거도(원 

居刀) 비거도선(현居刀ßfr) 

거사[짧事l 큰일을 일으검 느사거(휴쌍) 

거매[쩔哀l 곡읍(~완"J하는 여] 

거의[핑릎} 의멍을 일으겸 

거재유생[居껍1힘生1 <역사〉조선시대에， 성판관이나 사학(四쩔) 또는 향교의 기숙 

사에서 숙식하며 학문을 닦던 선비~꺼재생 

거조[쩍g、] 엄금에게 아되는 조항 

거추[짧主l 관리들 임명할 때 삼망(三펌의 후보자플 천거하는 사람 거주의 자격 

은 동반때1m은 6품 이상01였고， 서반(西1m은 4품 이상이었으나， 대 

개 당상관(호t官)인 경우가 많았음 거주는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고， 만약 추천한 사람이 관원에 임명되어 죄를 범히는 경우에는 거 

주도 공동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였음 

건[rjJ l: 1.헝경 따위록 만틀어서 머리에 쓰는 블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민속 

)=두건(頭rjJ). 

건륭〔乾隆1 : <역사〉중국 챔나라 고종 때의 연호(1 735~1 795). 

길포[f잊浦] 김포시 걸포동이다 법정동F으로， 행정은 김포1동이 관한한다 북쪽애 

한강이 흐르고， 48번국도와 98번 국가지원지방도가 지니는 교통 요충 

지이다 동쪽으로 고촌면(高村面)， 남동쪽으로 북변꽁(뼈용洞)， 서쪽으 

로 감정동(吹챔머) 운양옹(雲찌同)， 북쪽으로 한강음 경계로 고양시와 

접한다 서쪽에 나진포전이， 북쪽에 한강이 흐른다 삼국시대에는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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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겸포현(원ìlfi*l) ’ 통얀신라 때는 김포헨， 끄려샤대에는 끔양현 , 부평 

현에 속하였다. 1414년(태증 14) 겁포현 관한이 된 뒤， 1895년(고 

종 32) 검포군 군내면 관한。| 되었마 1914년 열제가 행정구역은 통 

폐합할 떼 군내면 북변려가 된 뒤， 1938년 감포연 관함이 되었다 

검교아없xl : (í)Jl.려 • 조선시대에 산직(꺼씨찌 제도로 선치된 벼슬 이듭의 하나 이 

는 관료의 공훈과 관료 승진에 따른 섣직 (1‘mòXl 제수의 한계가 드러나 

고 또한 관왼에 대한 우대 차원 등의 이유로 정원 외의 관원을 늘리거 

나 설:<1 사무릎 보지 않고 이듬만 가지고 있도록 마련된 것임. 대개 

검교 문하시중(險校門下다中)저렴 벼슬 이름 앞에 붙임 [잔고어 1: 동 

정직(同正9힘. 산직(값)!a;) 정셜직(ì침~nl&l. @실정에 대해 조샤함 [유 

사어] 핵실 

김직이혔îil: 정겸하여 바로잡음 

김힘〔↑없fJ:l: 1 검사하여 증병함 2.<역사〉조선시대에， 섣얀 사건이 얀어났을 때， 

형조mrI땐)의 검괜 않탑)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 검안서를 쓰던 일 

김호[í)댔] 검술에 흥달한 사람 

격발〔없發] 기쁨이나분노 따위의 감정이 격펠히 일어남 또는그렇게 되게 함 

건김[짧減1 흉년이나 기다 여허 가지 잎들로 인해 나라에서 조세(Hl뼈의 엘부릅 

연제해 주는 것， 견연( 免). 견꽉( ilD‘ 

걸[結1 : <역사〉논밭 넓이의 단위 세음을 계산한 미| 썼다 1결은 1동의 영 배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말랐다 극꽉. 

결가[結댐1: =견금[삼 1 <역사〉조선시대에， 토지의 한 결에 대하여 매기던 조서l익 

액수 극갤가(샘!\"[) 

겸급[決í:&l 판결을 내려 지급함 

길복[옮 fl 토지에 매기는 꽉〔結] 침[ñ.l 뭇[찌의 흥정(꾀댐) 

경캉[京江1: <지명)1 예전에， 서울의 띈섬에시 양화 나루에 이르는 한장 일대른 

이르던 말 서울로 오는 세곡. 윤자 따위가 운송되게나 거래되었다‘ 

2.경기도와 강원도들 。낸라 이르는 말 

검강진[)j(5돼äl ' <역λ}조선시대에， 주교사에서 관려하여 한강의 수운에 시용하던 
개인의 배 엄금이 수원에 행가한 때 한%벼) 임시 다리를 놓거나， 

전라도 맞 충청도에서 흘마오는 세푸을 운반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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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京흠] 중앙의 관아에 소속된 관직， 또는 중앙 관청‘ 주로 지방관에 대하여 

구별하여 이렇게 불렀음. [유사어] 경관직(京흠뼈 경직(京職. [반의 

어]: 외관(外官) 지방관(며方官) 

경년[표年] 해를보냄 

경녕군[敬우휩] 이비(태종대왕과 효빈김씨의 소생) ?~1458(세조 4) ’이름「은 이 

바， 자는 정숙(正ìJi(j으로 태증대왕(太宗大主)의 제 1서자이며 어 

머니는 효빈 김씨(孝婚숲JJ::)로 조선 전기의 왕족이다 천성이 어 

진고 어려서부터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학운에 밝아 양녕 

효링대문과 세종에게 글음 가르쳤다 태증대왕(太감大:f.) 세 

종대왕(빠宗大I) . 문증대왕(文宗大主). 단종대왕(빼宗大王) 

세조대왕H벤g大玉) 5대에 걸쳐서 왕실과 국정에 충성응 다하였 

다-
경덕궁[좁원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훼門路) 2 7r에 있던 궁궐. 1617년(광 

해군 9) 인정궁(仁원힘) 자수궁(양피宮)과 함께 건축을 시작하여 

162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처음에는 경덕궁〔慶德宮)이라 하였 

으나， 1760년(영조 36) 정희궁으혹 고쳤다 경희궁 자리는 원래 

얀조(!피폐의 생부인 정원군(定遠입 뒤어1 5ê宗으로 추촌)의 장저(펌 

Jl[l)였는데， 여기에 왕기(玉氣)가 서혔다고 하여 광해문(光海굉)이 

빼앗아 궁궐을 지었다 숭정전(월政뼈 융복진(風닮앓 집경당 

(않慶풀). 휴정당(맹뼈보:J. 회상전(會ffcF!\잉 , 흥회뭔(與化r1) 황학 

정(黃없흥) 등의 여러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1829년(순조 29) 화 

재로 대부분이 소실않失)되였으나， 1831년에 중건하였다 

경럭〔經歷lCD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 도층도통^fl辦j떤영쩌1tff)， 도평의λμH都評 

"ii更司)의 부속 기관인 경력새읍歷5]) 등에 두었던 3, 4품의 실무 담 

당 관직. [참고어] 경력새핸뾰리) 도총도통새빼總뼈잉 문하부們 

下까J. @조선시대 도평의사사， 관찬사의 속관(넓흠J ， 충훈부O옆뼈)， 

의빈부(優휩빠， 의끔부(표禁府J ， 개성부(間때땀)， 오위도총부(五@댐願 

께， 샤펑부(6]評府) 등에 속하여 실무 처리를 맡았던 종4품의 벼슬 

경릉[敬陰〕 서오증의 하나 경기도(京짧휩 고%노군 신도읍에 있는 조선(해햄) 덕종 

과 그의 비 소혜(iB惠) 왕쭈(王尼)의 능 

경리[*~l: <역사)=경아전[京염f패] 조선시대에， 중앙 관아에 딸려 있던 모든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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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 대부분 증인(中시 껴)급에 속하였다‘ 

경서〔댐견] 유교의 정전(한씨) 샤서오경(四얀Jïí꾀플 말하는데， 사서는 대학야 

낌) 논이(펴페 맹자(굶子) 중용(내1i1l)이며， 오정은 역정(짝꾀 · 서 

정(J;뺨 · 시정따쩌 - 여1기(많리 춘추(:{H;\)이다 

경술[康F.l'J: (민4c)육섭갑자의 Or흔얀곱찌1 

경신1m申 J: (민속〉육십갑자의 쉰알곱째 

경신한국IE!'$煥JOi J ‘ 조선 숙종 6년(1680)에 남인(뛰시이 축출되고 서인(때시아 

득세한 사건 서인인 김석주 김익훈(金&헨~) 등이， 남인얀 

허적(얀해의 서자 허견(감딴전01 종살인 복장군(쟁읍감) 복선 

군(復휩암) 복펑군(댐f君)의 3형제와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옥사 ’3깨가 일어남. 복창군의 3형제와 허견， 허적 등이 죽 

거나 유배되었고， 남인틀이 축출되었음. I유사어] 경선출석 

O쳤썽밀 양) 

경언[짚월J: (역사>1 고려 ‘ 조선시대에， 임금이 학문윤 닦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 

이 놈은 선6띔 불러 정서(핸갚) 벚 왕도(:E벼)에 관하여 강론하게 하 

던 일 또는 그런 자리 왕권의 행사를 큐제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 

였다 늑정악(1펴멍 경유 2.=경연정 

경연관Imi짧용1 : <역λr)고려 조선시대에， 경연에 참여하던 벼슬 주로 학문과 덕 

망이 높은 문관이 겸임하였으며， 이틀의 주된 임무는 엄긍의 학문 

지도였지만 왕도(王ill)에 대하여 강온하고 중요한 정치 문제를 토 

의하기도하였다 

경오1m午J: (민속〉육섭감자(六十甲子)의 일곱째 

경민IE용寅J : <민속〉육십갑자(六→ I- Ejl子)의 스문일공째 

경자[많子J : <민속〉유십갑자(六←1-띠子)의 서은일곱째， 

경징〔更ml: 1.고쳐서 확장함 2.정지적 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 

꺼| 합 3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뱀‘ 

경재[멤宰〕 재상(후t8l (j)임곰을 돕고 모든 관원(흠.m을 지휘이밟때 감독(옮'1'})하 

는 벼슬 자려에 있던 사땀을 두루 이록딘 만 조선(얘햄) 시대(B휘센 때 

에은 정3풍(正三묘) 당상관(후上官) 이상(以上)으로 임금을 보좌하며 

나라의 일응 처리않엠하먼 관직(官뼈은 재상(후相)이라 하였음 경상 

(~~r相) 정윤 lrp)1') 정재(띠O후) 재신(떻않)@승상(j1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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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소[京在마] 지망의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응에 재듀(:ü잃)시켜 그 지 

방의 일을 의논하고 중앙과 지망 관정과의 언락 시무를 맡아 보게 

히는곳-

경제[월폼， BC 188~BC 141] 중국 전한(헤îi.용)의 제6대 황제(지!위 BC 157~BC 

141) 황제 일족의 영지 삭감을 시도했다. 이에 오 호 등 7국이 반란 

을 일으컸으나， 진압했다 군국제 성격을 개정하고， 무제 이후의 중앙 

집권적 군현제도 확립의 기초를 닦았다-

검증[챔重〕 논받을 감고 씨를 뿌려 가꿈 

검증[京中] 서울안 

검짐[많辰] : <민속〉육십갑자의 얻임곱째 

경차관〔敬差당}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하딘 임시 벼슬 주로 진곡(뻐짧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民뼈음 살펴는 인을 맡았음 

경상[京효] 조선(댐갱'f) 때， 시을 한강(ì핫江) 가에 있딘 창고(강댄) 

경태[윷泰] : <역사〉중국 영나라 대종 때의 연호(1450-1456) ， 

경희도[좁봉휩] 새해 첫날이나 임금의 생신， 회갑 등 국가 빚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군신(君보)이 모여 축하히는 것을 그런 그럼 

계[쯤] : of펌 신(111) 

겨|달[양똘] 임금에게 의견을 아힘 겨1품(’g풍)， 

계루[싫쩔] 연계시켜 엄어맴 

게목[창Ei l ‘ (i)익금에게 소목별록 자세히 보고하던 것 @종래의 소식을 코진 것 

[용례「앵언(上듬) 

계묘[쫓IiP] : <민속〉육심갑자(六十야l子)의 마흔째 

계문[형f용11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임급에게 아렴， 옛날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아 

뢰는 것을 주문(짖때)이라 하였음 우리 나라 조선 초에는 신문(볍間) 

이라고 하딘 것을 세종 15년(1433) 9윌에 겨1문으로 고컸음， [유사 

어] 계닫(혈똘) 겨1품(협필) 

계미[쫓未] : <민속〉육심갑자σ지十甲子)의 스무째 

계본[양本]: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에게 큰일을 아펀 때 제줄하던 문서 양식 태 

증 12년(1412)에 장선(iI!: rp)을 고친 것이다 

계시{윷8] : <민속〉육십갑자(六十@子)의 서른째 
계사[창합] 임금에게 사실(事압)을 적어 올라는 서면(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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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술[값jι〕 조상(끼u)의 하던 일이나 몫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 감 

계운궁[협찮宮] 조선시대 얀조(仁피ifl)의 생모(生母)이자 원증(元핑)의 비(~리인 인헌 

왕후(1::뼈王!fi) 구씨(只!l:). 흑은 구씨가 가처5보 궁(강)의 칭호 

계유[쫓댐J : (민속〉육섭갑자의 열 번째. 

계저I[짧해1 : 1.사닥다리라는 뜻으로， 얀。l 되어 가는 순서나 철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원 행펜이나 기회‘ ;진량(W갖) 

3 (운동 , 오락〉가계 재조에 시용"1-는， 옆으로 비스듬히 세운 사 

닥다리 

711좌정항[쫓坐丁떠JJ : Gl핏자리나 집터가 계망을 등지고 정방을 바라보는 방행方 
向)@또는 그렇게 앉은 자리 

겨[칭[양請] ‘ 임긍께 아뢰어 청함 

계축[쫓五]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쉰째 

기1풍[쯤몇]: (역사〉조선시대에， 신ðt가 글모 엄금에게 아뢰던 열 극겨1딸(첩냐) 

계문(생IllD 계주(염써) 

거|하[양下] : (역사〉임금의 재가(값퍼)를 받던 엘 

게해[쫓갖] : (민속〉육섭강자(六十甲子)의 여)순째 

:il과[考끓] 관원의 근만(웰댐과 공과(까過) 등띈→ 사정없定)하여 표펌(짧￡껴안E 

인사행정(A事行뼈으로， 매년 이조(낀끼 병조L텃엽)에서 두 차례의 

도목정사(都B政힘)로 실시되었응 

고각[鼓角] :(역사〉군중(軍中)에서 호령할 때 쓰던 북과 나반 

고려산[高뚫山] 높이는 436m로 강화읍내에서 5km쯤 떨어져 았는 산이다 고구 

려의 연개소문이 대어났다는 진설이 전해진다 옛 명칭은 오련산 

(五표山)이다 

고리관[古里훔〕 지금의 김폭시 대꽂연 송마2j 일대릅 말한다 

끄비[考ftlI;l: 툴아가신 아배지와 어머니 

고사[/車줌] =곳집 U庫 1 :1 예전에， 곳간으로 쓰려고 지은 집 ;겸(명) 고사(댄 

용). 부고(府마) 창(용) 창즙 . 2.=상엿집. 

고신[告身1 : (역사)=직첩[빠lIt!\8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고선(핍 
身) 사첩많t~빛j 

고앙[흠陽〕 지금의 김포시 월꽂면 고양리륜 말한마 

고앙포[공陽/협J: (현 김포시 윌꽂연 고양리를 말한다 ) 정조 13년(1789)에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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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호구총서〉에 틀어있는 〈통진부읍지〉로 동진부 부내언 소속으 

로 고양포리와 능동이 편재되어 았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 

역을 폐합활 때 예전부터 설치되었던 두 개 리를 병합해 고양리로 

하고 신설된 월곳면에 편입하였다.(:<]멍유래집 김포군. 1995> 

고지[庫子] 조선시대 창고를 지키고 출납을 맡아보딘 사람 창고의 곡식을 축내었 

을 때늠 그 양에 따라 처벨하였는데， 70심 이상을 축내면 해당 지역 

수령은 삭직(업1빼되고， 고지는 절도(떤용)의 증으」료 만틀고， 아전(衛 

떠)은 장(!;t) 1백 유(ijii) 3천리에 치하고， 40 성 이상일 때는 고자는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하고， 15섭 u]만인 경우에는 각각 그 관할 관청 

에시 처리하도록 하였음 [유사이]’ 고직〔座따). [참고어]: 창고(강때 

고앙럼치 그 사정을 진술하여 위에 호소δ}는 것 소장따해을 제출하는 것 [유 

사어] 소지 (Ji!i솥)‘ 

고저I[흡폼， 427~4821 중국 제나라를 세운 황제 송나라 말 내란에서 공을 세워 

증령군 장군이 되자 중앙군을 완전히 장악하여 순제를 폐위시카고 479 

년 제나라를 세웠다 우완지의 건의에 따라 호적 정리를 설행하였으나 

반발이 심했다 재위 4년만에 병사하였다， 

고잠병〔짧딩퍼] 헛배가 맹맹하게 부른 병- 고앓). [용례】→고질앓잊}:3!. 

고하〔릎下] : 1 나이의 망음과 적응‘ 2 신분이나 지위의 높음과 낮음 

고항〔뭉톱]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의 하부와 격막(~댐정)의 상부틀 말하는 것인 

더1 ， 병이 여 7]엑 틀어가면 고치지 뭇한다는 의미에서 중한 병을 고항 

의 멍이라고 한마 또 병이 이곳에 자리잡으면 침으로도 고지지 못하 

고 약으로도 다스리지 뭇하기 때문에 고치7] 어려운 어띠한 임을 "1 
유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진후(해갖)가 병이들매， 진백(奏伯)에게 의 

원을 요청하였다 미처 의원이 도착하기 진에 진후가 꿈을 꾸니 자가 

형이 두 아이로 변하여 하눈 맏이 땅의가 오니 고황으로 숭어야겠 

다 ’ 고 하였다 의원이 와서 보고 병이 고항 속에 들어갔음을 알았다 

한다 

고흡[협↑뼈 붙쌍하게 생각하여 돌보거나 도와줍 

콕레[11체월]: <<예기ø뿔ê)Þ의 펀영(篇名)으로， 자잘한 여러 여1의’ 라는 뭇.<<예가 

〉는 유교 정전으로 5경(五표)의 하나임 곡헤편은 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 하로 되어 있음 조선 시대 예학(매잃월)의 발달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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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많은주석서Ctt찌갚)가나왔음. [찬고어]: 에기(rj_~~리. 

곡림[哭臨] 임금이 죽은 신하틀 몽소 조문함 

곡벽 <<ii경(쭈펴〉 진(파째에 나오는 콕읍벽용의 준말로， 소리내어 윤"1 7)숭 

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돗 어벼이를 잃어 애풍해 하는 예정임. 

곤펴1[0J쫓] 괴롭고 피곤함. 

공닝[뭉納] 세제(행ililj)의 하나 곧 지방의 도산불을 연물로 국가에 바치게 i뜯 

것으로， 고려의 경우 상공(따펀)과 별공1]11피)의 제도가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토산물과 전결(Hl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분정(分;i!)하였는 

데， 다|납(代쩌이 사정에 따라 금지， 혹은 허용되기도 하마가 조선 후 

기에 이르라는 대통볍(大同法)으로 바뀌었음 [유사어] 믿닫(펴~) 

공부(톨JIJiI:) 세공ci&다). [창고어]‘ 공l업허法). 디1납이t炳) 대동법(太 

同1효). 방납(ß)써ψ ， 

공보〔公햄] : (역사〉임금을 보좌하민 삼공(二公)과 사보(며!m)틀 아「양라 이르단 말 

영의정 좌의정 · 우의정의 삼공과 진의여야낀 후승(後후) 와보(左 

햄). 우보(右뼈)의 사보를 이른다 

공복[公服] : (역사〉삼국시대부터 관원(官m이 명상시 조정(쐐묘)에 나아갈 때 입 

던 지!복 신라 진먹여왕 2년(648)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머리 

에는 복두를 쓰고， 곡령 (111애갱에 소매가 넓은 웃응 앙였으며， 손에는 

홀(갖)을 플었마 =조의(웹l衣 

공부[즙템] 국가에서 각 군현 단위에 부과한 현을세 [유사어] 별공I]IJ펀). 상공 

(1캄롭). [참고어] 공울(펀物)‘ 

공^~f없~] 죄인이 범죄 사설에 대해 진숙한 만 [유사에] : 공초(供낌) 

공세[톱쩌] 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공울(頁物) 

공신[功몽] 국가나 왕설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신하 

곰암[孔혈] 현 서울시 양천구의 옛 지영 

공장[工Ifr] 수공업 장연(lfrN. 공인(IN. 

공조[I뽑] : (역샤 1 고려시대에， 육조(六낀) 가운데 산댁(山께) 공장(工[Fc). 영 

조(휠}꾀를 맡아보던 관아 충힐왕 24년에 설치하였는데 공민왕 5년 

(1356)에는 공부(工部)라 불렀으며‘ 한때 전공사(l"lI司)라고 하다가 

공양왕 원년(1389)에 다시 이 이룹으포 싸꾸였다 2 조선시대에， 육

조(六 센) 가운데 산택 공장 영선(j간μ) 도야m비台)릎 맡아보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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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품 아문 태조 1 넌(1 392)에 설치하여 고종 31년(1894)에 공무아 

문으로 이픔을 바꾸었다 ;공관(I더) 수려) (í,ríýID 수부(水Iff) 

수조(힌데Ui). 전공(빼工) 

공천[公앉1 : <역사〉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않公)되이 관야에 속하게 된 종 
조선 시대 관부('6府)에 예속된 남자 종과 여자 증 이틀은 죄틀 지어 

종이 된 자 또는 관정 소속의 기생(J0:生). 나인(內시 관노")(官iJX 

뼈) 역즐(양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관노이였음 [참고 

어] 공노미(公tooz'I') 관노비(官ru~) [반의어] 사천(1'L'냉 

공초[j썼m 죄인이 번죄 사싣을 진술하는 것 

공해[公없] 관가('r;~~J의 건을~공청 

공화[公융l: 핑금(公企 ) 

괴전〔침田] 고려 조선 왕조에서 국가가 국정 운영에 잠역한 대가로 운무양반 등 

직역자(빠.W:者)에게 그 직책의 품(品)을 기준무록 한 과(μ)에 따라 일 

정한 특권을 갖도록 지정한 토지‘ 〈역사〉과진법에 따라 관원에게 나 

누아 주민 토지 분무백관을 18응급으로 나누어 재직， 휴직을불문하 

고 그 지위에 따라 지급한 것무록， 사전(fL매)에 속하였지만 수조권 

(收租챔)은 인 대에 한하였다 

관기〔표양] 임금이 들로 나아가 농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나 

관거[官居1 : =응거[율居] 응민(둠[민들이 거주하던 마을， 또는 촌락(村겸) 일반적 
으모 관^f(흠씁)가 있고 읍각(음1b)까 쩡폐까는 공약 7) 패문엔 깐거〈합 

居)랴고도 했응 특히 행정상의 필요나 연방의 망어와 관련하여 새로 

성(뼈을 쌓고 읍(상)을 설치하기도 했고， 인근의 읍거(뭉居)를 옮겨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읍가 지역은 매장(1딸힘을 금지하 

여 응치 지역a혹서 보호했음. 

관고[官j힘〕 관가의 창고‘ 

관노[흩따] 관아(Õ!，\jJ에 소속되어 있는 종 

관렁[풍옆」 조선시대 한성부(i!A펴찌:1)의 행정 구역인 5부(部)의 각 방(야)과 성 주 

변 10리 안의 각 이정(뿌[1:) 이장(벌팀과갇은서열의 직임 당시 한 

성에는 47개의 방이 있였으며， 성저 십리(없底十lIl)의 관령은 15인이 

었는데， 이틀은 방내의 모든 행정 사무를 책임지고， 성저 심랴의 경우 

는권농의 임무， 즉도로관리 ，호적 작성 ，호구관리 -도적 체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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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측풀 부역 자을 환자[김上] 분비1 등익 얀까지 담탕하였음 이와 

노비 상해지를 신고하거나 가사법(:i，0i}')윤 어긴 관윈의 집을 신고해 

。벼논 의무도 있었음 이들은 죄를 "1어도 한성부와 호조(戶\~i)에λl만 

논죄한 수 있었는데， 위의 모든 언이 관령의 책임 엽무로써 저낸이 따 

랐기 때문에 천역호깨않였t) 되었음， 이들이 권한을 이용하여 부역 • 효 

구 조사 환자 등의 임무에서 농간음 부리는 경우도 많았음 

관문〔탬文] : (역샤 1 조선 시대에， 옹음한 관부 상호 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긍 

관부로 보내던 공문서 2 판정에서 발급하던 허가서관자(따1子l ， 

핀방[!r:ì꺼]， 1 국정을 지검 2 부정행위륜 막음， 3 변앙의 방비를 위하여 설지한 

요새， 

관부〔등府] 관아 정부， 

관상감{앓찢앓] : (역사〉조선시대에， 예조에 손하여 천문〔天文)， 지 21(t방[띠， 역수 

()íi￥ 였Ò ， 기후 관측， 각루(刻페) 따위를 받아보던 관아. 새증 uj 

서운관을 고친 것이다 는운감(1ij핍 운대(쥔판) 

관서[官풍1 : 1 관청과 그 부속 기관음 풍등어 이프는 말 늑국서따J쩍J ， 2 ，=관아 

(官κπ 3 , (역사〉조선시대에， 문서에 관인(官印)음 찍던 일 부(~~)， 

처않)， 원(때， 청(願， 국(局)， 서(쩌J ， 소(所) 따위로 나건다 

관왜[짧f쫓} 관수왜[엄띤종] 조선시대에， 부산에 둔 왜관(j찾館)응 우l아 관리하던 왜 

인(생시 왜관 내에 출압승보 자를 검색하고 잠샘짧0을 적발하며 범 

죄른 저지르는 왜안을 쓰시마(합 tr，) 섬에 동보하는 일을 받야보았다 

관작[官입]: (역사〉관직(官꽤잉과 작위 (1며立)륜 아윤러 이프는 얀 

관정〔끓政l 너그펑게 다스리는 정치(政治) 

관참새랩쫓↑~l: (j)고려 성종(成示) 매 주C1!D ， 부때)의 벼슬 @조선(뼈야) 매 외관 

직(싸官뼈 무관(i\B)의 종2품(從二â1) 벼슬 

관2:[[당t;Jl: 1 냐랴에서 세운 학교나 학원 따위의 교육 기관 2 , <역λt> 나라에서 

얀재플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 국자감， 성균관， 사학(四끼”’ 향 

교따위이마 

관학[館딩ë] 조선시대 교육 기관인 성판관減펴폐과 사핸띠낌)을 풍튼어 이르던 만 

성균관은 고려 충선왕{연습王) 때 국핸댐r;_\서을 성균관으록 개명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어 조선 고증 31닌(1894)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조 

선 시대 죄고 쿄육 기관이였음 [잠고어]: 사댄맨땅) 성문괜成J~JDÎ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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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홉廠] 판。Ki'l셈 ，여1젠어 1 ， 벼뜸o};챔이 모여 나릿ι」을처，'[<，맨곳 느공아잉펴 공 

딩m렇 공부{i;fi귀 공서(公생 , 관밝흡7께 관새디돼 관서(흠뽕1. 관λJ(흠 

몫) 관원즙햇 관해 마을 부서W뽑 -아듀엠뼈 -진。Ifc%댐 청λJ(/1:뱀. 

관후[즙틸] 너그렵고 후함. 

굉[뭘] 광중(앓이，) 무덤 속‘ 

광무〔光iEtl : <역λl>조선 고종 떼 사용한 연호(1 897~1907) 

광서[光짧1 : <역사〉중국 청나라 팡시제 때의 연호(1875-1908) ‘ 

광섬진[Bj，~庫1: =광성보(fc흉ψ@싼 〈고적〉얀친광역시 강화군 블은언에 있는 성(1씨 

고려가 몽고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로 천도하였을 때 쌓았다 신미 

양요 매에는 미국파의 격친지였다 사적 제227.:Q:.광성진‘ 

광연루(않표썽) ‘ 창덕궁 광연루를 말한다 

굉매[狂t좋] 행동(行핸)이 도의에 벗어나시 마친 사람처런 사남고 막됨 

교걸[交結] 서로 사귀어 교제 관계블 맺음 [유사어] 교류(χ써O 

교[~시[찌죽8용] 고려 · 조선 시대 사형 방식의 하나인 교형(‘헤 11)을 집행할 때， 추 

분(秋分)에서 춘분(한分)까지의 시기즐 기다혔다가 집행ó}는 것 

[참고어]‘ 교M갓) 교부대시wz不삼時). 대시(섭時). 

교도[敎활] 고려 조선시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먼 선생 

교리[校理1 : <역사〉조선시대에， 집현진， 띔판， 교서관， 승문원 따위에 속하여 문 
한(文햄)의 일을 맡아보던 문판 벼슬 정오품 또는 종오품이었다 

쿄생〔첸生] 조선시대 향w_앤r，헨으l 유생({조뜨) 향jil_ 생두 o뺀영生행의 준딸 이플 

은 대개 기초 교육을 마진 앙반과 양인의 자제로서， 정원은 《경국대 

전(햄댐大典.)))에 의하면 부(까)와 대도호부(大都;쟁약)， 목(뼈은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이였으나 이 규정은 곧 유명 

무실해집 향교에 설지된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공부했으며， 수령과관 

찬사가 학염을 평가하여 향시(Jg~ilJ를 변제하고 바로 복사(ll!~)\)에 응 

시히눈 혜택을 주거나 성적 우수자에게 호역(戶쩌을 면제해 주기도 하 

였고， 서리(홉핏J ， 역관직(~'l'官R없， 훈도(넓11혈)로 채용하기도 하였음， 

[유사어1: 생도(生ω. 향교생도(jgpw't없 [잡고어j 공생띠生) 액외 

교생(행外校生J. 유학(성]땅) 향교때校) 

교서관〔校룹館1 : 2ξ선시대의 관칭‘ 정적Wß싫)의 얀쇄(印검11) 반포(없布) 및 향축(좀 

ffffi. 인전(티]양)의 잎을 관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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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언[巧듬〕 교묘하게 꾸며 대는 말 =교어 (巧핍) 

교유{했품] 장 탈래고 가르지어 이꼼 

교힘[웠JlIJl: (볍즙)=교수형 

구관[句올/깅올] 맏아서 다스띤 , 

구문[램軍] 사냥을 할 매에 점승 판이블 하거나， 점을 설어 나를 때에 마소[민牛] 

들모는사람 

구랑[口탬 口뻔] 식향 사람의 수효디1로 내어주는 양식 

구러[π例]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관려l 

구사파의[1，九채;$衣] 김포지방에 있던 고구려 때 지명 동지홀(Æ子깐) 당산현(씨 

山댐이라고도 한다 신라 정닥왕이 똥성현(꼬애해~)으로 고쳐 

장제(*Ijô:숨lji)의 영현(~j'[，~~)으로 하고， 고려시대에 수주(챔 

州 f=}l1l 통진(넓쉐)에 속하였다가 1907닌(융회 1) 동진과 

함께 김포에 병합되었다 

구적[웰잊] 나라들 침범ii~는 외적. 

구증수[具宗秀 ?~1417l 조선 전기의 문신‘ 선공감 증3품 부정 때， 큰신 중인 

세자(양녕대군)에게 환섬을 사고자 주연응 배픈고， 형 종지 • 총유와 

함께 뇌펀「블 바친 사실이 탄로나 유매되었다. 다른 적의 추가로 두 

형과함께 잠수당했다‘ 

구줌〔九重] ‘궁궐 

구살아짧~l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여 그 죄로 볼아 축임 . 

구성[뿔城] 예전의 성 

구청[求품} 금전이나 물건을 요구하여 청함 

구투[핑套] 옛 방식이나 방법 

구한〔휠월] 갚을 떼가 지난 환곡 

구칩[救행] 흉년 통으로 말마암아 굶주험에 빠진 빈민(RR)을 구제하는 일 [갚 

고에]‘ 구황방(Jxi[方) 구황청(재표햄) 

구펙[區劃1 : 1 ‘토지 따위른 정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런 구역 2 ，[북한어] 도시나 

미을 따위에서 도로 따위로 정계를 이푼 엘정한 부분. 

국구[탬뭘〕 ‘ 왕비(土떼의 친정(親때아버지 곧 임금의 장인U.:시 

국둔전[댐'Î'.田l: 조선시대 균사들이 정작하여 그 수회딴 보두 군재mjZl)에 충당하 

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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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國.!!\l 냐라에서 득(t용)히 기르던 말 

국문[행댐/휩問1 : <역사〉국청(햄않)에서 행장(뻐Jl'셔을 가하여 증죄인(호때人j을 신 

문하던일 

국용[딩用l: 1 나라의 소용(所用). 2 냐라의 비용(î~IIJ). 

국장도감[텔찾都옮] ‘ 〈역사〉조선시대에， 국장에 관한 일을 맏아보딘 입시 관아. 

국조〔델flll 나라의 시조 

묵지[局地]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 

군기[운뚫] 전쟁에 쓰는 도구냐 기구 

문무[운셨l: 1 꾼사G딘J')에 관한 일 2 군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잎 
군문〔운門1 : 1 ‘군대(Wßí)’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딸 2 문영(피쏠)의 입구 =기 

문때門)‘ 3 군영의 경내(생內)‘ =병문(兵門). 아문(깅 門) 영문(상、門) 

원문(쐐멤 1. <역사〉훈련도감이나 금위영， 어영청‘ 수어정 따위 군 

사 관계의 관아나 국방에 판한 군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군부[줄뚱1 :(i)고려시대 군사들의 균적부(묶짧젝). ø군부사(軍풍피)릅 줄여서 이 

브는 알 [잔고어 l: 군부사(軍월司) 

군소배[흙」、앓] 소인(小시듬의 무리 =군소(뿜N 

군액[똘짧1 : 1.나라의 일에 쓸 안부의 수효 2.<군사〉군인의 숫자 =댐액(兵죠rO 

3.<군사〉군대에서 쓸 곡식의 양 

군억1 :m1~l : a:군적(軍쩨어] 등「록(짧*)된 신역(身mø군대(軍fíl의 복무(JJUf)})나 

부역(!ll댁앉)@전쟁U행爭)이나 정벌(1lE!:'<) 고려 조선 시대의 국역(댐f5t) 

의 일종 대상자인 문정(휠T)들의 생명(!d:名) 본관(*J:l) 가계(家 

系) 병종멋얘) 봉족(奉足j의 성명 응을 기록한 군적('ij{짧)에 근거하 

여부과됨 

문용[윷효] 군사의 형태， 곧군사의 전용 

군의[참設1 ~증콤(풍퍼). 1 여리 사람의 의견 늑군의(錯앓 종의(j'ft패. 2. <블 

교〉종파의 우열이나 진위릉 결정짓는 논문 

군자[훨회 =군자끔 

군자감1m홉앓] 조선시대 군량미 등 군수품의 저장 관리 출납을 맡아온 관청 

문자칠[軍앓용1 : <역사〉조선시미에， 군자감에 속하여 군량미늘 저장하딘 창 
고， 전국의 군전(軍田)으로부터 맏아틀인 군자곡을 저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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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뭘Tl: (역사〉군직 Gliî써에 있는 지방의 장정. 16세 이상 60세 띠만의 정남(] 

!Jl)으로， 국가나 판아의 영멍으모 병역이냐 노역(츄 f있어1 증사하였마 

군정[!li↑염] ‘ 군미 나l의 정서]나 형편 

군정[뚫丁] 균역(i]Ij!):)의 의무를 지는 장정(씨丁) 고려시대 이래로 16-60세의 

양엔 남자에게 군역읍 부과하고 군적 ("I!짜)에 등재하였음 이틀은 현 

역병인 정군正떤)과 정군의 재정작 뒷받침은 하논 봉즉(J，끊〕으로 구 

분된 [유사이]’ 정남(丁!Jl). [찬고이] 문역(펙!):) 

군포〔軍布1 : (역사〉조선시대에， 병역은 연처!하여 주는 대선으르 받아 틀이던 배 
늑군보(ljií.'i8 군보포 군역포 군포욕. 

군힘[軍해1: =문량 문대의 양식경계0차쫓) 군호만ljI~lcJ) 맹량(~곳111). 병식(兵 

슐) 양향(I:U삐). 향궤(D，이'tü 

군헌[영總1: (역새 1 군현 제도에서의 군(웹)과 현(써감을 아울라 이르는 말=군윤 

[렘원] 군과 응을 아울러 。l르는 말 2. <역새지방 지l도인 주(써， 부 

(까)， 군(맴). 현댐처 따위릎 통틀어 이르딘 말 늑군현OlflJn;) 

궁가[흥家] 대군(大굉) 왕자뀐王子셈 콩주〈公主〕 옹쥐겼主)의 정옹 등극튼어 이르는 

말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토지 제도가 변질￡써1 따라 。l등 궁가는 면세 조 

처를 기반으로 매규모의 토지를 징적하여 문재를 얀으컸음 궁방tgr강) 

궁노[힘如1 : (역사〉궁방(낌꺼)에 딴리어 았던 사내종 =궁노자 
궁시[린失] 환과 화살을 아울허 이프는 말 =궁진(당폐) 

궁위렁 [宮閔윤1 : <역사〉조선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종묘 제사에서 왕후의 신주 
블 받드는 일을 맡아 하던 환관 

귀격[貴洛1 : 귀(월)하게 될 모습 또는 처l격(짧씹) 

귀근[쉽뽕] 고향에 돋아가 부모륜 범 

구|록[영m 거짓 기록， 또는 거짓을 기록한 문서. 

규거[씨쩡] 규탄하고 살피게 함 

규려I [,Jlíjlll 열정한 규칙과 정하역진 관례 

규잠각〔좋울團1 : <역사〉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토서관 역대 인 

금의 글이나 글씨 고명(따{命) 유교(값~) 선보(1↑감업) 보감(염 

i짧 따위와 어진(쩌I션)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잔 인쇄 반포 

하여 조선 후기의 문운(文j댄)플 불러인으5'1는 중섬 역한음 하다가 

1894년 강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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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 [7.앓윈 피할 낌을 꾀함 

콕지않1뼈] 번화한 지역 

근간[황혔] ‘근간하다’ 의 어근 [형용사] 은근하고 간절하다 

근기[近끓] 서울에서 가까운 곳 ;기근 싫딴) . 

근부[fT쯤] 도끼 

근싱[짧省] 지방 촌신의 관리가 3년에 Pr례 정도 휴가를 받아 부모를 찾아 웹는 

것 혹은 노환이나 병환 등의 이유로 부모를 찾아 문안하고 보설피는 

것 [유사어]: 큰성부육(앓쩍們흡). 근진團親). [삼고어] 급가(給뼈 

근시[近샘1 :(j)임금음 측끈에서 모시는 일‘ 또는 그러한 신하 주로 왕명의 출납 

(出째을 답망"r는 승정원b흉Æý'~;;)의 승지뼈릅)나 환관(검흠)， 사관 벚 

님) 등을 발함. [유사어] 근신(近昆). @--→큰사위(近섭섭~). [참고어] 

큰습(近전). 

근신[近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딘 신하. 늑근습(近쉽) ’ 근시 시신이二T따). 

근왕1動王] 임금이나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 

큰후[~월흥] 조심스럽고 온후함‘ 

금린서리[禁값꽁훗] 금란21[상옮L更] -조선시대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령(法令)을 

어가거나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금지시가는 이서(껏월)듭 말 

함 이들은 대개 법사Cìt司) 곧 사헌부(피깊띠)냐 의금부(義 

쓸깨). 한성부(ìi(d!iNfJ ， 형조(ifll 햄) 등에 소속되어 풍속의 규 

찬이나 시전(ñJ띠9의 소란 금지， 종친 및 관리의 감잘 등의 

급란의 일을 하였으며， 권내 잡얀~ítJ0의 큐찰은 벙조 소속 

의 금란리(禁움Llt':)가 받았음 [유사어]: 금란리[씀~L更] 금 

리(1;':更). 

금렁[禁令] 어떤 행위른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금법[禁法] 

금백〔옮뿜 1 : 금과 비단을 아울러 이르는 만 
급부[禁府l 의금부(義짤따)의 약칭 

금부당상[쌀꺼출上] 의긍부(義영府)의 당상관(호上官)올 말합 의금부의 당상관으 

로는 판A따11事) 지사{知事) 동지사(I"lfio뿜)가 있는데， 모두 

다든 관리들이 겸직합 [참고어]‘ 의금부(義t엔1) 

금상[今上] 헌재 왕위에 있응 또는 그런 임금 

금앙[禁홉〕 나무나 불 따위를 함부로 에지 못하도록 하여 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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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묘[찢낌]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냥 등의 유흥응 위해 도성 외곽 경기도 힐원에 

민간인 흥제구역을 섣정하고 그 경계에 세운 등행금지 표지 1 일반백 

생들의 촌엽과 행똥의 제약은 표시하는 "1석‘ 이 구역플 끔한(!잉ßJU이 

라고 하고， 몽금표(JR~얀 인 ‘ 서긍표 ‘ 남긍표 등 정계의 요소요소에 균 

표비(섰댐0\')를 세우고 무단통행자플 사형 등의 극행에 처하였다- 긍 

표 내의 출엽올 정고하는 긍표비는 고양 파주 -광주 양주 시흥 

김포 등 정기도 일원에 서1워졌으나， 중종반정 이후 파괴매롤되아 그 

설재플 확인하지 못하다가 1995년 경기 고양시에서 처음으료 발견 

되였다 높이 1.47m‘ 너비 O.55m. 두께 O.23m의 이 화강암 비 

석에는 ‘금표내멈임자 논기훼제서융(섰댐內犯入춰 "와*~，잉l， rWHt‘금표 

안으로 들어온 지는 상족멸족이 가능한 기훼재서윤로 다스란다r이라 

새겨져 었다 

급복[염復1 : <역사〉조선시대에， 충선 효자 전부 응에게 요역과 전세 이외의 장 
부금을연제하여주던 일 

기[편l ‘ l 외반을 가졌다는 상상 속의 동불‘ 2 외발은 가진 짐승 모양으로 빚은 

그릇 

기각〔샘角 1: CD앞두} 서로 응(멘하여 적흘 견지J(좋ilirJ)함 @투 영웅 ~t떠。l 각각 대 

립(휩꾀하여 서로버팀 

기국〔뚫局] 사람의 도량(따量)과 재간(::j-~~) 

기 LHI댈內1: 1 ‘나라의 수도를 중심3로 하여 사망으록 뻗어 나간 가까운 행정 구 

역의 안 극기전(짧샘) . 2 조선시대에， 경기도 임대륜 이르던 만 느 

가전 ‘ 

기년[종年] 예순 설이 넘은 나이 

기년[期年 홉年J : CDl주년 기년(.Jf年)으로도 표기함.@오복(페r，) 중의 두 번째 

복()j~)을 의마δF는 기년복따f휴na)의 준말 자최복(씌흉nu)을 입 

고 인년간 거상(럽룹)히는데 장7](없쩌와 부장기(不양퓨)의 구 

분이 있음 장기는 부친이 생존해 있는데 모진의 상을 당했을 

때 3년상음 낮추어 가년복용 엽고 장(t{음 짚는 것이며， 부장 

기는 그 외의 자최 기년에 장흘 짚지 아니δ나는 경우모， 조부 

모·자 장자의 처 적손-형제자매 백숙부모 고모，짐@쭈) 

등의 상에 잉는 복엄 [유사어] 기(期) 기년부 기복(댄朋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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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넌법〔紀年法] 나마나 민측이 역사적으로 경과한 햇수등 개산할 때， 어떤 득정한 

연도블 기윈으로 하역 그로부터 햇수블 세는 방법 기원의 근거에 

따라 정치적 기년법， 증교적 7]년법， 천문학적 기년법 따우|가 있다 

기넌복[흉年없] 일 년 동안 입는 상복기년(箕年) 기복(착셰). 

기로[휠老1 : 연로하고 덕이 높은 사람. 
기롱[뚫좋] 실없는 말로 놀램 

기롬[歡弄1: CD(남을)속이어 휘콩하거나 농락합 @실없는 말로 시시믹거힘 

기잉조I[뼈맨罪] 속이거나 기만한 죄 특히 염긍을 속얀 경우 엄벌어[ 처함. 

기묘[己9"1 : (민속〉육십갑자(六十Efl子)의 영여섯째 
기미[2末1: (민속〉육심갑자(六十니l子)의 쉰여섯째 

기믿[짧民/싫民] 굶주린 팩생 

기보[뚫웹] ‘ 왕조의 수도(씁都)늘 얄리 이표는 말. 경사(京Wfí). 

기복[起復〕 상중에 벼슬함 

기시[2 E.I: (민속〉육십갑자의 여섯째 

기시관〔끓횡官1 : (역사〉조선시대에， 춘추관에 둔 벼슬 품계는 정육용에서 정규L픔 
까지 있었으며， 섣록}을 편잔할 때 기초 자료로 삼았던 시정기듭 

기록하는 임을 담당하였다 

기시[쫓iñ. 잦Fl 죄인의 목을 베어 그 시제들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형빌， 주료 

나라를 크게 위태폼게 한 반역범이나 부모 형제 등을 살해한 강 

상·죄인에게 직용시김 

기식[좀食] 남의 집에 붙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냄 =탁식(，1;:용) 

기유〔己혐1: (민속〉육심갑자의 마흔여섯째 

기유킥서[2협떨콤1: (역사-)1909년 7월 12일에 일본이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 치리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채겸한 외교 문서 이완 

용과 소네 아라스케 동감 사야에 맺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법 

부(i去部)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그 사부는 통감부의 사법청(허 

i去짧으로옮겨졌다 

기유년 1789 정조 13년. 
기전[!IT훤 앉힘] 경기도 일원을 부르던 칭호 본래는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왕도 

(고행) 주위 사방 오백 라 이내의 지역을 말함. [유사어] 기내 

(짧內) 가현(없!，í). [창고어] 경기(京劉 

4581 김고싣특 



기주관I ，c;초당 1 : <역λf)조선시대에 •• 슨추관에 속하여 사료(싸*↓)가 원 시정(U~fm응 

기펀i논 잉응 받아보던 벼슬 정오품 증오품으로 의정부 육 

조 홍문관 따위에서 같은 폼계를 가진 벼슬아치가 겸직하였다 

기챈싫홍1 : 1.행동 따위를 년지시 삼핍 2 ‘여1 전에， 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 

고 염탐하며 행인을 검문하던 연 

기축lê꿈) . <민속〉육심갑자의 스을여섯째 

기tll때뼈} 군중(;n'φ)에서 쓰는 온갖 기(껴l). 

기해lê갖) (민속〉육십갑자의 시른여섯째 

긴절[짧지] 썩 멸요(必갤)하고 실지에 곡 맞음 

김문정공(효文正公) 김인후(金찮m. 

김한로[金효老. 1367~71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 태종의 장남 양녕대문의 장 

인 티l종과는 문과에 참께 급제한 동방으로 조선 개국 뒤 티1종의 

우대블 받았다 그러나 세자궁에 여자를 슬입시키고， 보관하딘 사 

초를 북티!우손 등의 얀~ 자손틀의 벼숙길도 막히케 하였다‘ 

김흥집[金꾀몇1 : <얀명〉조선후기의 정치개1842-1896) 초명은 굉집않써 자는 경 

능{!jl:!l딩 호는 도원뼈중D 이정학재(써ü장영인 임요군란 뒤에 한국 전 

권 부관("，↑표I[Ef)으로 제을포 조약을 치l결하였다 나1각 총리미신이 되 

어 〈홍범 조〉를 발표하였으며 갑요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격한 개혁과 

아관 파전으로 진러파 내ζ써1 일러나게 되었고 팡회문에서 폭도틀에게 

피살띄었다 저서어I ~이정학재일콕(以政쑤했많:m이 있다 =든김핑집-

() 

나잠[뿜홉] 조선시대 1썰어] 속한 하급직웬- 나졸(η'1':이라고도 하며， 칠반전인 

H::I1'l;H.용시의 하나이다. 의금부 병조 오위5=_，총부(五깐뼈꺼연까) 사 

현부 사간원 평시서(平，[i평) 진옥서(때챔낌) 등에 배속되어， 고 

급관원의 시종과 죄얀윤 문초항 때 매점 ‘ 암승하는 임 등음 맏았다 

난언죄[린듬罪] 정새政끼와 판련된 것을 꺼리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다 

스리는 형별 《경국대전〉에는 난언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조사케 하고 장(썼j 1 액대， 유(ijñJ 3천리익 형에 치하 

며‘ 만약 임금이1게 저측되고 설지묘 해로운 말을 한 경우에는 참 

쟁에 처하고 재산을 올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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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멸궁[r없IJ흥J. (역사〉조선시대에‘ 지금의 시울 중구 소공동 조선 호델 자리에 두 

였연 별궁. 선조 때 의안군(흉安君) 성(뼈의 신궁으로서 1593년 

에 명냐라 장군 。l여송이 주둔한 이래토 중국 사신의 여사(Jjíi숭) 

로썼다 

낱우 [찮추〕 재주가 없으면서 그 자피플 채우고 있는 것 제(쩍)나과 선왕(흐30)01 

우([:l월추]: 생황)를 좋아하여 반드시 3백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우듭 

붙게 하니 남곽 처사(p탬P處士)라는 이가 자기도 같이 불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하여 합께 두었는데， 선왕이 죽은 후 아둡 민왕이 한 사람 

씩 블게 하자 남꽉 처사가 도망하였다는 고샤(故범)가 있음 

남전[펴앓] 남별전(ifI~IJ꽤 영혁전(커、퍼꽤의 옛 이름 조선 시대 세조(j꾀fI)의 

영정과 인조(仁때의 생부 원종(元깐)의 영정을 봉안하딘 전불록， 숙종 

때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고 영희진이라 고쳤응 [유사어]’ 남전(南E넓 

낭관[郞官] 조선시대 육조(六범)의 5-6품관인 정랑(표郞) 좌랑이左郞)의 통칭 

정랑은 정5품， 좌랑은 정6꼼관으로 6조의 중견관리였다 특히 이조 

와 영조의 낭관은 전랑(옳e~)이라 하고， 관리의 전형(싫챔) 때 피진자 

(被햄용)의 병단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으로 진망때잉명 

단에 기록하지 않는 권한도 있어， 문 무관의 인사권이 좌우되기도 

하였다 

낭정[eß);3J 조선시대 후기 바연샤 선혜정 , 준천사 , 오군영 등에 두었던 실무관직 

낮침 l 낮에 일을 하다가 잠시 벅는 간단한 음식 2 일을 하다가 정심 전후에 쉬 

는동안 

내핀[內당] 백제 때 궁중에서 쓰는 불품을 조달하는 일을 맏은 관청 

내부[內府J : (D고려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이나 윌품음 맏아보던 관청을 말합 
@조선시대 영흥부01<興府)의 동반 토관(士官)의 한 관아 부중(I{f中) 

의 일을 총괄하였음 비증太낌) 7년(1407)에 도부사(都씨;;j)라 하였 

음 @대시부(內댐찌)의 약정 

내사〔內司] 내수사때需司). [유사어] 본궁(木낌) 조선시대의 관챙 궁충에서 쓰 

는 미포(:t:布)와 잔란(짧物) 노바때뼈)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음 

내수사[內뿜司] . (역사〉조선시대에， 왕실 재정의 관리들 밑아보던 관아 궁중δIi서 쓰는 

쌀， 베， 잡물{흥업씨， 노비 따위에 관한 일을 맏아보았는데， 서|조 12년 

(1466)에 내수소악 격아없을올려 이 이음으로하었다 =내새內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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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앙[內I후] 사망이 육지에 에워싸이어서 해협(퍼U써응 등해시반 대양(大I후)과 통 

하는 바다， 또는 툴 이상의 해협에 의하여 공해(公싸)로부다 막혀 있 

는 바다 [유사어]: 니1해(內i íJl. [반의어]: 외영(싸ì't). 외해(ýfil~) 

노농[老앓1: 1 농사를 짓는 늙은 사단 2.농사일에 경힘이 많은 샤람 =농로 

노토[정감]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 

노산군일기[휠山君B ，cl : <잭병)(단증실록}의 저응 이릉‘ 조선 서]조 3년(1457)에 

탄증이 노산꾼으로 격하됨에 따라 설록에 룹여진 명칭으 

로 숙종 30년(1704)에 (단종섣폭〉으로 바뀌었다 

노성{老成} ‘노성하마 의 어근 노성[老$"J :CD숙성하여 의젓함 @많은 경력 (i엠젠 

을 쌓아서 세상얀(땀上 )에 노련(없쳐하고 의숙합 @(글이나 기예 따 

위가)착싣하고 세련(ìM!!')됨 

노자[뼈子] 노복HI;yI'X'l 사니l 종. 노자(I;y子) 

노직[찮積l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곡식단이나 마곡을 담은 가마 응을 쌍아 

두는 것. [유사어] 냥가리. 노적가려 야적(밍t!J이 

노제[老除J: 나이가 밍은 군인플 역({잉에서 면제시킴. 

녹[따1 : <역사)=녹봉[댐f깎] 조선시대에 현묻로 지급한 관료의 보수즐 말한마 조선 

시대 관리에 대한 보수논 토지로 지급한 과전(μ田)과 현불로 지급한 녹봉 

(폐f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녹비[맴Gil 시숭의 7뚝 

녹시[웠事〕 신라 떼 왕실의 사원을 관리한 관청에 속한 벼슬 옹성사성전(휩멸농 

$"뱃) 감은사성전(짧면、후成빡) 봉띄사성전(4、쩌츄$"，11;) 영묘사성전 

(歸時成典) 등에 속한 4등관으로서， 정위(í융비를 정덕왕 때 잠시 

고진 이픔이다 위계(1ft댐)는 나마(奈깨l에서 사지(ii-);미까지 있다 

녹용[샘用 1 : 1.=채용WiiJ Jl). 2.=채용 

녹피[뽑皮] ‘녹배’ 의 원말 샤슴의 가죽 

농사[앓쏠J: <역샤)=농장〔뿔까B 

동우[엎牛] 농사용으로 부리는 소.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생산에 멸요한 가장 중 

요한 동력의 구실을 하였음. 

누거만[껑 ê:íiil 여러 거만이라는 못으로， 썩 많은 액수른 나타내는 말 

누주[↑없초] 누각의 기퉁감으로 쓰는 굵고 긴 통나무 

능관[陽힘] ‘ 〈역새능을 지가는 벼슬아치를 퉁푼어 이트던 암 능령(陸令l ， 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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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J檢)， 직장(판효J ， 봉새奉휩)， 참봉(參추) 따위이다 

능영{없名} 능의 명칭 

능소〔짧'ITJ ‘ 능(짧이 았는 곳 

능지문[않誌又} 왕이나 왕벼의 생돌일과 행직 등을 적은 글 

능칭대군[뚫昌大캄J: (인명〉조선 인조의 야우(?~1615) 이픔은 전((쉰 광해군에 

게 시기를 받아 오다가， 1615년 신경희(申景세집)의 추대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혐의로 사헝당하였다 인조 10년 

(1632) 대군(大검)으로 추봉(떤함)되었다 

능댐[뚫줄} 임금이 늪에 거뭉힘} 

‘~‘ '--' 
디담{茶앉J : G: 원래 붙가(fj~$:J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어놓는 다과(장꽃) 

를 카라카는 말 고려시대는 숭볼 사상(행佛믿챈)01 천저하여 다담상 

(→좌뼈味)에 육류 대선 자와 벙과류(따잊뼈가 주로 용랐으나， 조선시대 

에 와서는 j띈 마시는 풍습이 쇠되하고 술을 위주로 B~는 교자양(핫 

子皮)차림으로 바뀌게 됨 지방 관아에서 관잘사 등 사신(셋많)을 대 

정하기 위하여 차려 내는 교자상토 손님을 대정하기 위한 상차힘이라 

늠 의마에서 다답상이라 함 @일본식 돗자리 

딘[，굶] 시작이라는 의미 

단{휠} 오직 ‘ 다만 ‘ 단지의 뜻， 수와 관련(따j~빠되는 어떤 명사(名퍼) 양에 쓰엠 

단문[短文] 글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짧은 글 

단부[꿇付] 단망(띠염으로 관칙에 임명함 단거(웰핑). 

단서[端짧1 : 1.에떤 운제블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팔어 가는 일의 첫 부분 ;서단 
(뼈꾀례). 2 어떤 인의 시초 =서단 

단약[훨컸} 외룹고 약함 

달효[i훌추J :(j)한결갇고 변(엉)함없는 효도(쭈볍)@만인이 효행(孝jJ)이라고 인정 

(認定)한 만한 효도('l"ill) 

담복[;얘~J 샌이 열은 의복으로， 상 중에 있는 사람이 입는 상복엄 

당〔많J : <역샤618년에 중국의 이엔뿜돼이 휴}라 공제짧帝)의 선댐탬짜을 뺨} 세운 

통일 왕조 도g응%연많치이며， 중앙 집권 처]저}플 확립하고 문호}가크게 융정하 

였으나， 얀새궁ç}li의 단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소밥에게 밍닝F였다-

4621 김으실르 



당류I격짧] 같은 무러나 면에 드는 사람틀 

딩번선군[합뽑ffilE l 벤 (，M윤 당하역 입역(立앉)히는 선균이{}j jí) 

당부[힘공] ‘ 1 끓고 그읍. 또는 마땅함과 그펑지 않음 =당부당 2 직탕함과 부 

적당함 

당싱〔堂上1 : (역새조선시대에 문， 정상품 상(上) 이장의 폼기)에 해탕하는 벼슬 
을 동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전충장군， 종진은 

영선대부， 의빈(않정)은 봉순대부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망상관 

(호1:.官) 

당상핀[혈上官] 조선시대 관리릎의 품계 기운데 정 1i품부터 정3품까지음 가리가 

는 말. 동반(찌1m 의 정3품 이상과 서반(四JJÙ의 정3픔 칠충장군 

(折倒|용퍼) 01상을 당상관이라 콜렸다. 

당해[협該] 이릉싸[옵꾀 잎에 붙어 그 사윤에 관련됨을 표하는 말 [용폐】 ν삼한 

(르~llJ 

당호f[f.용貨] 중국의 물건， 조선시대 중국의 물자는 중국과의 사행(ílHr) 왕래 때에 

이루어졌는데 세폐〔짧행) 예플 등의 국가 공식 예풍올 운송 관려하 

는 업무 외에 사선들과 그 수행원， 그리고 역관(감흠)튼은 소량의 사 

볼(私物)음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의 교역애서 중요한 

역할음 하였음. 이를 통하여 큰 부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유사 

어]‘ 당물O햄꺼) 

대가[大뚫] ‘ 1.<역사)~어가(때헥). 2.[북한어] ‘임금’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가[í-th미 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현직 문무(文ífU 관리에게 품계(，뮤階)가 더해 

질 경우， 이른 해당 관리의 친족이 대신 그 품겨1릎 받게 8}-는 제도 

대가제는 세종(世$) 31년(1449)에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촉하하여 

백관들어1게 산겨1做階) 1자급(資쩌을 디하였음 때 당상관(호上官)틀 

을 대신하여 그 친족에게 산계를 주었던 것에서 시작되어 세주(世 

세버 성종(成宗) 때에 。l르허 제도화되었음 

CW[좁홉O ‘ 〈역사〉조선시대에， 대관과 간관을 。1-'응러 이프먼 발‘ =대성(시{省) 

제대(i，용않) 

대경[大옆] 크게놀란 

대겨I[필양] 조선시대 대간이 논하여 아되는 일 특히 관랴의 잔못올 지적하여 유 

죄임을 밝히려고 임금에게 올리는 계사(앙i1J~). 사현부(司편\1m 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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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司~í1)에서 임금에게 올라는 겨1본(합木) 껴1목(연目) 대관(줍다)은 

국정의 모든 변에 대해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을릴 수 있는 권한이 있 

어서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이 매계였음 대계는 주로 정책의 비판과 관 

리들의 단핵에 이용되었으며， 죄의 P「무(有無) 판결과 경중(힘폐 판정 

이 부당할 경우， 반대 의견을 계속 고수하였음 따라서 그 권위와 영 

향력이 커서 언론 활동의 주요한 수단이였고， 대계를 통한 논의는 대 

온(풍論)01라 하여 존중되었읍. 

[H고[大故1 :(1)입금의 죽{음， 부모의 상새파事).0큰 사고 @아주 옷된 잣 대악 

(大:2，) 악억(뽕냉) 

대 LH[大內] 임금을 비릇‘=때 왕"1. 왕대벼들이 거책논 곳음 두루 이표는 말 임금이 지 

처승념 공은 CJI전Wt<l. 왕비가 거처하는 곳은 중전(中많이라 하고， 대비가 

꺼저o~는곳은 대비전μÞê앓이라하는데， 대내보 이듬을모두 일걷는말임 

대동미[大同*1: <역사〉조선 후기에， 매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대영관[大BAc용] 지금의 김표시 대곳면 대명리플 말한다‘ 

대영률[大5져 종 1: <책병〉중국 명나라 때의 형법전(iflJìt典) 당나라의 법률을 참고하 

여 편찬했으며 , 명려]율 이율 호융 여)융 병흉 • 형률 공플의 

7편으꼬 이루어졌다. 조선의 (경국대전} 및 (경제육전)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0 권 =명률(바1往). 

대미〔大米] ‘싼’로순화 

[H배[大拜1 : <역사〉의정 (，liiE~) 벼승응 받음‘ 

[H벽 오형(五페)의 하내 공 사형(死iflJ)을 판함 

대비〔大뼈 〈역샤선왕(先王)의 후비(닮리 =상왕비 

대사간[太司設1 : <역사〉조선시대에 둔， 사간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상품으로， 
임금에게 정사의 잘옷을 간i쩨송}는 일음 맏았다 

대사성[大司成1 : <역사〉고려 조선시대에 둔， 성균관의 으뜸 벼슬 정삼품의 벼슬 
이다 =반장(바휩 시꾸「장-

대사헌[太司홍1 : <역사)1 고려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련왕 34년 
(1 308)에 감산대부를 고친 짓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폼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폼으로 낮추었다 2 조선 시대에 운， 사헌부의 

종。l품 벼슬 정시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갑잔하벼 기장을 확립 

옵F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대헌야핑j ‘ 도현(都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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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大챔평] 상기(파j여)가 25 71월째 되는 대상(大펴) 떼어) 행하는 재계， 또는 

상가의 3주가야]문) 때에 햄F는 재겨1 

[H선[大닮l: 1 문주 국가에서 ‘장관(長官)‘ 윤 이르는 말 =대관 2. (역λt>의정(파 

iF'l:l응 등」듬어 이르는 말 느정승 3. (역사〉조선 고종 31 인(1 894) 

이후에 둔 내각 각부의 으폼 벼슬 =대관 *官) 아형m이쩌) 

[H선[좁똥] 사헌부의 대사헨(大司쩔) 이하 지평 (jii平)까지의 여슴아치 

대여[太댐] 상여(필까1) 

대역[大않] 중대(퍼치한 임무(↑1m 、 큰 책임(피fl)이 있는 일 대임U((王) 나라 

의 큰역사{f):팎) 

대연[大樣l 추녀의 일종 

대오[隊페 펀성된 대열‘ =대(p쩌 

대원군[大院컬] 조선시대에 임금이 후사(後꾀) 없이 죽어 증진(잉rJD 증에서 왕위 

를 겨1승하는 경우， 그 엄금의 친아버지에거l 봉하던 작위(셈떠 

대원군은 션조(宣i메 아벼지인 덕흥 대원군(센찌大w;~담)， 인조((二 

‘띠 아벼지인 정윈 대웬군(Æ씩;kl까君)， 칠종(뀐宗) 아버지인 전계 

대원군(全찢大따君)， 고종(괴示) 아배지인 홍선 대원군(찌긴大院 

낌) 등 4인이 있었음. 이 가운데 흥선 대원군만 생전에 대원군￡ 

로 봉해지고 나머지 3인은 죽은 뒤에 추존되었음 

대전[大典l: 1 나라의 큰 의식U앓i(). 2 증대한 법전(냄↓.11，) 

대정[大正1 : (역λt> 다이쇼’ 를 우리 한지음으로 읽은 이름 다이쇼 [Taish 야正] 

일본 다。l쇼 천황의 연호(年펌(1912-1926) 

대제학[大얹댈l: (역사>1.고려 시대에， 보문각 우문관- 진현판에 둔 정이품 또는 종 

이품 벼슬. 2 조선시대에 둔，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승. 정이품 

으로， 태총 1년(1<1 01)에 대학사플 고친 것이다 느문형(x쩌. 

대조I[챔罪] 죄얀이 지벌을 기다컴 느매별(待덴) 

대진[大陣] 많은 군사로 이루어진 진영 

대할[it쫓] 남옹 대신하여 직무릉 맏아봉 

대정[大떤1 : (건설〉한옥에서， 옴재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당(향) 디l 

청마루 정(때 

대축[大깨] 제사 때에 축문을 읽논 사란 

대등[;k，옛l: 입긍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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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大%염1: (역사〉중국 영나라의 누각박사 원통(元3처이 만든 역법 흥무 17 

년(1384)을 역원(탑π)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 

왕 때 받아듣여 효종 때까지 사용하였다 

대한〔大햄] 대한(太함) 제국(폼펴) 대한민국(大합民댐) 

대흐군[大뚫똘1 : (역사)1 고려시대에 둔， 종삼품의 무관 며승 공민왕 때 대장문을 
고친 것이다.2 조선시대에， 오위(듀徵에 속한 종삼풍의 무관 벼윤 

덕진진이흔쉽씨 ’ 조선시대에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 소재지 인천 강회군 붙은연 

믹생며， 시대 조선시대， 지정 사적 지1226호/인천 강화군 붙은 

연 턱성리 덕진선에 포함되이 있는 포대 강화 12진보(셀젠의 

하나이며， 닥진진은 막포진과 더붙어 해협의 관문을 지키는 강화 

도 제 1의 포대였다. 덕진진은 본디 수영(水옆)에 속하여 점사 ;& 
í!Ð를 두고 있었는네， 1666년(현종 7년)에 강화묶: 서필원(徐 

必효)이 임금에게 칭하여 침사를 경기 김포사 띄포로 옮기고 。1곳 

에 별장을 두었다 1677(숙중C 3년)에는 우〔수 혀질탐%이 암금 

에게 청하여 만호띠i戶)로 송격시켰다 1874년(고종 11 년)에 축 

조한 남장 포대는 15문의 포대가 난아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양현수(잊찍rλ)의 부대가 밤의 어둠을 타서 이 선을 거쳐 삼 

랑성(三fl~J없 일영 정속산성 , 범뾰山쩨으로 듣어가 프랑스군을 격 

파하였고， 1871년 신마양요 때는 J 로저스 중장이 이끄는 미국 

극분한대와 이곳에서 지열한 프격전은 번었다 그럭나 츠지진〈후 

2M폐이| 상륙한 미국해병대에 의하여 집링당8f는 벼운을 맞았다 

이때 성칩(싸t없과 문루(P~j잃)가 모두 파괴되고， 문루더만 남게 되 

었다. 1976년에 문루흔 다시 세우고 돈대(1없소)를 보수하였으며 

남장포대도개축하였다 

덕포진[침띠월1 강화의 iξ지진(후웅îllJ 덕진진(德p;îl\)과 더블어 강확해협을 동 

하여 수도 서울로 진입하려는 외세의 침공응 방어하기 위하여 설 

치한 조선시대의 군영 / 경기도 김포시 대꽂띤 사적 저12921ε 

서해록부더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되는 인후얀 손돋항에1 천 

험의 요새를 이용한 군사의 요총지로 창설시기는 임진왜란의 쓰 

라린 처]힘을 겪은 조선왕조의 션조조로 추정된다 1981년 9월 

25일 사걱 제292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김표시 대꽂면(大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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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신안리(찌Jl[!댄)에 소재하"1. 지정면적은 4만 8794m'이다 

설치된 연대는 확섣히 알 수 없으나 1666년(현종 7) 이미 강화 

에 에속된 진이었다‘ 1679년(숙증 5) 강화의 광성(J;싸i!J 덕진 

(젠 1\) 용두(fi핍9의 여러 돈대(lîl ‘:~)와 함께 이곳에도 돈매가 

측성되었으며， 1866년(고종 3) 9원 병인양요(î재피ì 'M;:t) 띠는 프 

랑스 함대와， 1871년 4윈 신미양요($λìN표) 띠는 미국함디1와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1980년 표대 돈대 빛 파수정 

(j~c'f!센 터의 발균조사에서 1874년에 만든 포와 표단， 조선시 

대의 화폐인 상펑봉보 몇 주풋롤과 화덕 퉁이 춤로되었다 파수청 

은 유구띠!tbn포 보아 포대와 온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포를 쏘 

는 블씨를 보관하던 장소안 동시에 포병을 지휘하던 장디1이f갚)로 

추정된대 

덕등군[원떠君] 고려 "1126대 층선왕(잉TI:王)의 셋째 아솥즐-

토[徒] 오헝(五iflJ 양 하 徒 iJ1l3'딩의 하나로 1-3년간노역땀잉을부과승보 헝벌 

토감[都앓1 : <역샤)1 고려 • 조선시대에， 나라의 일이 있음 떼 임시로 설치하던 관 
아 2.=훈떤도감 

도관참사[영”앓껄f종] 벼슬。l픔 (j)고려시대 지방 장관이었던 ‘도관창갈척사(t;~샘쩌 

~~，ßJj;l!8’의 준맏 @고려 후기 한 도름- 받아 그 지‘강 관"1의 

인샤 샤법권에 관한 일을 담당하딘 지방 장관. 관찬사의 품 

계가 2용 이상이면 도관찬사， 3픔 이하연 관참사라 븐렸음 

φ조선 호기 각 도의 장관. 고려의 지1도듣 따라 대조 3년 

(1 394) 대간의 천꺼를 받은 자들 임맹하여 각 도에 보냉 

도국[띔局] 임균의 능묘(ßJi평)나 태설애읍수)의 경역에량체을 얀함‘ 

도만호〔都협戶] 고려 후기 조선 전기의 관직 층렬왕 rril 섣치되어 정찬업무늘 

관장한 순군만호부G‘ijI파戶까)의 강관으로， 상만호(上따戶) 만 

호 • 부만호 • 진부(랬i앤) . 천호(千戶) 등의 관원윤 통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해상t앙어듭 맡은 관작으록 충정좌도도만호， 층정우 

도도만호， 경상도 염포(짧때)도만호， 경상도 가배양(Jmlr강)도만 

호， 전라좌도도만호， 진라우도도만호 등 6명이 있었다 

도목[짧目 1 : <역사)1.=도목정사 2 국가 차윈에서 벼슴아치의 성적이 원고 나쁨 

응적어놓은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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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몽뾰]: (역사〉섬으로 뀌앙음 보내던 일‘ =도류(료1암). 배도(영라음). 

도백li효伯] : 고려 맞 조선시대에 도 ;효 어] 배치되었던 지방장관을 띨한다 고려 초 

기에는 중앙 정부의 재섬들이 지망장관을 겸임하였었다 도백 道伯

갑사 밟司 등으토도 불렸던 관찰사는 행정권은 불른 사법권 경잘 

권 징세권까지 행사하였다 

도사[都좋] : CD고려시대 상서성(尙함省) 또는 도평의사새都갑펴싸늠J)의 한 분;여分 

꽃)얀 경력사WE歷금])의 5품 또는 6품 벼슬을 말함 :2)조선 시대에 주 

로 관리의 감찬과 큐탄을 맏아보는 종5품의 벼슬 중앙의 정우 충훈 

부(번생JJIft) 의빈부(1꿇흉따) 의금부(효~t;덴1) 개성부(1유1I때1) 충익부 

(번翊府) 중주부(中樞府) 오위도층부(五짧때띤까) 등이1 딸렸￡며， 각 

도 감영(닮쏠)의 경우에는 감사 다음가는 벼슬로 지급의 부지λHiiill知 

핍)와 같으며 지방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과시(μjKJ틀 맡아봄 

도승지[햄j!，읍] 고려와 소션에서 왕명의 출납 등 을 맡은 관직 고려 시대에는 왕 

명의 출납(出뼈， 숙위(宿쩌)， 군기(1jIj싫어] 관계되는 일을 맏았ξ 

나， 조선 건국 이후 임무가 왕명의 줄납 만으로 한정되었음 승정 

원(jj'"잉때의 우두머리로 징3품 며슬이었음 [창고어] 광정원(光 

iEXP퍼 도령(헨令) 임직사(힘直司)‘ 승지댐〈늠) 지신사0:U$事) 

도시[정젊it] : (역사〉조선시대에， 무사플 선발하던 시험. 태조 4년(1 395)부더 무재 

(j[\:;j) 빨굴과 무예 진흥을 위하여 심시하었는데， 중앙에서는 훈떤도 

감의 망상관과 의정부의 제조도총부가 시험관이 되어 1년에 한 번 설 

시하였고， 지방은 공동으혹 관찰시와 벙마질도사 등이 1년에 우 번 

실시하여 증앙에 보고하였마. 

도신[볕똥〕 ‘판장사(짧察jf)’ 의 딴이릅(씻稍) 

도인〔都시 도회지에 샤는 사람 ;도인사 

도절제사[횡節制使] : (역사)1 고려시대에 외$벼) 둔 굽직 공양왕 원닌(1389)에 도 

순문사플 고친 것이다 2 조선 전기에， 의흥친군위에 속한 군직. 

도직[펌없] : 벼와 기장 

도칩[닮값] ‘ 정부에서 준 승려 증명서 

도침[都n1i] 조선 시대 실록청(쫓짧행)의 한 부서 

도처1찰시[용~W~쫓홉] : 조선시대에 의정않때。l 맏은전λ爛렴의 최고군식때뼈 국7뻐1양시 

왕명에 따라 1개도힘 또는몇 개 도의 군정과민장을종괄ii~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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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증제사[행면폐]使] 고cj 말의 최고 군사지훼관 삼균도총제사라고도 함 공양왕 

3년(1341) 전국의 군시권을 장악하는 군 통수기관으모 삼문 

도층제부(드펀뼈q，l~:lil]따)를 설지하고 그 지휘관으로 도풍제사 

륜 두었음， 인원은 1 명이며， 시중이_，lf1jl) 이상의 관원이 임명 

팀 이생계(주냈l1l가 첫 도총저l사로 임영되었음. 조선 건국 

후 삼군도총제부가 의흥삼군부(죠911二， 1η{f)로 바뀌면서 폐지 

되고 판의흥삼군부사(씨1월J)'!르면까f잇)가 두이졌음 [참고어] 

삼군도총저1부(르ljilíill젠 1]1ff) 

도태[;힘)大] 불에 얀고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rI여렷 가운데 쓸데없거 

나 적당(펴찌)하지 않은 것이 줄어 없어지거나 줄어서 없어지게 항 ø 
물에 넣고 일어서 쓸데없는 것을 가려서 벼문l 

도평의사새都S닫종f훗司) 관련항목-도병마사 고려 후기 국가의 최고 정무기관 

고려 전기 도병마사(都兵.!!\!fJ의 후선으로 일병 도당(해 

호)이라고도한다 

토혈[圖形1 : 1 그림의 모양이나 형혜 2 , <수천b점， 선， 연， 처1 또는 그것틀의 집 

합윤 똥틀어 이르는 말 사각형， 원， 구 따위플 이른다. 

도호][都용] 각 도마다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을 만틀기 위해 설치하는 곳 

독진[쩔행1 : <역사〉조선시대에， 각 고음에 독럽하여 있던 진영(핏삼) 
톤대[평좁] “톤대”는 주변보다 놓고 평팽한 곳음 뭇하는 말로， “돈“이라고도 한 

다 돈(1)1)과 대(훌)는 갇은 뭇이고， ‘펀대” 라고하는 대선에 “돈” 이 

라고도함. 

동모[同홉] 어떤 영을 함께 꾀함. 

동병[햄JIol 군사를 얀으킴. 

동부승지[同김1]궁톱] 조선시대 승정원생얘32계 속한 정3품 관직 승정원은왕명의 출날을 

~한 국엠 비서기관으로 조선 티댐@음재위 1400-1418) 때 

다시 톡럽 관서로설치하고통부디 1언￠댐'Hi::딩 등의 관작응새로투었 

다 1894년(JI총 31) 갑오개헥며7라〈꾀 때 승정완을승선원(jp원lJí) 

으로 개편하연서 응부승지는우부승선힘1얘김〕으로 。1름않고졌다 

동성[판城] 지금의 낌포시 하성면 지역음 말한다. 

동성현[출따댐1: (지금의 깅포시 하성면 지역응 말한다) 본래 고구려의 동지훈현 

(1Îî子낌ITlÆ)이 〔임명 당산현(찌山)~，*)이라고도 하고 구사파의(!JrJ\fri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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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라고도 함 ]으로 신과 정덕왕(껑혐도)이 지금 이름으로 고져 장 

제문m껍뿜)의 영현(~JlW，Æ)로 삼았고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 

다가 공양엠행違王) 3년에 동진 감무(돼r햄당')))둡 두어 현얘잉을 

이에 소속시컸다 〈고려사 지리지 (JtI!행곰)) 

동작〔束i'F l 붐질 농사 

동재IJIWll 성균관Û1Xl긴힘Hl이나 향교의 I영륜당(明빼펴) 앞의 동쪽에 있는 전 유생 

(f需生)들이 커지(居處)하에 글을 읽었음 

동지[同知1 : <역사)=흥지중추부사 

등지관사[同知짧事] 동지춘류판사따JAU캄H~cr事)의 약칭 

동지사[同知핑1 : <역사〉조선시대에 둔 증이품 벼슬 돈령부 - 의급부 정연청 성 
균관 춘추관 삼군부 따위에 약간 명씩 두있는데， 소속 관야명 

암에 통지(同知)를， 뒤에 사(팎)늘 붙여 달렸다 

동지준추관사[同知경秋행힘1 :풍지판사[同知핸事]. φ고려시대 춘추관의 관작으록 

충숙왕 12년(1325)에 지음 설지하였는데， 2품 이 

상으| 타관(i띠1'ï)이 겸임하였음 @조선 시대 춘류-관 

의 총2풍 벼슬 정원은 2인이었음. 

동치[同治1 : <역사〉중국 청나라 목종 때의 연호(1862-1874). 
동핑관[짜平館] 조선 진기에 일본 사선을 대접하기 위하여 따련한 관사로 왜관(!쫓 

염)이라고도 합 통평관은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에 중요한 구심을 

하였으며 지금 서윤의 예관동(싼館떠)에 있었음 태중 7년 

(1 407)에 섣지된 짓.2.로 북이며 서[종 2년(1420)에는 감호핀(닮 

꿇官)을 두어 관"1하게 하였음 

두[斗1: 1](말로)곡식(갔食)이나 액체(ìα없를 되는 분량(分문)의 단위(댄iiL) 말 @ 

두성(斗걷〕 

두옥[頭딩 1 : G: 집단이나 조직의 우두머리- 여|컨대 군(ljI) 조직 중 대소 두옥(大'1、 

갚Il B)이나， 선군(船떼 조직의 영선두복;(~J때g떠E!) 또는 판노비 10 

구(디)마다 두는 두목노비(때目 ÞY.!J.뿌) 등의 경우 @조선 초기 함길도 

에 시행하던 인보법(陽保냥)에서 50호를 꺼느리던 자 10호 단위의 

통(統〕음 5개 거느렸으며 주로 향촌 치안 또는 제반 역의 부과 단위 

블맡음 

투서[j장，，1 일의 차려)나 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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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징[대5長] 한 둔(따j의 우두머리‘ 연해지(H}ì얀Ji!!)나 변경딩J;1) 지역에서 왜구 빚 

야얀앤FN의 습격에 대비해 문성(힘 Iû응 쌓고 그 수비판 위해 대개 

지모(t9패와 용벽(벙力)이 았어 연란이1 대처한 수 있는 자은 쁨아 문 

장(따표)으로 정하였읍 

둔전[4'.rn] 둔선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셜지하여 군량에 증당한 토지로 후대에 

는 관청의 경비를 보응하려는 꼭직으로 설치하기도 하였은 전자는 

국둔전(댐힌머)， 후자는 관둔전(官띤田)으로 구분하기도 함 국둔전은 

삼국응일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기록은 고려 시대에 와서 나타났음. 

관둔전응 고려 숙종 4년(1099)에 처음 섣치되었음 [유사이] 관둔 

전(fr<t버) 군둔→전(ijI<t w) 영문푼진(쉰門띠Ill) 야문둔전(쩌門여田) 

특중점[得中흔] 득중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펀액응 정조가 직정 써서 

켈였고， 성량문은 홍양호가 짓고 썼다 정조는 행차사에 매변 할 

쏘기플 하였는데， 1790민(정조 11)에 새포 낀별어진 이 정자에 

서 활플 4반 쏘아 4만 모두 맞히고는 이릎 기념하여 ‘득중정’ 이 

라고 한 것이다. 특→중정은 “활응 쏘아 맞으연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연 재후가 될 수 영다(아<p JlII1앙집채fJ: 까不1 ↑， flIJ不껍E 

채해” 야고 한 구절에서 ‘득’ 자와 ‘증’ 자블 따서 룹인 것이다- 원 

래는 낙납헌 자리어 었였지만 1794년 (정조 18)에 이곳으혹 옮 

겨 짓고 정조가 쓴 편액도 잖겨 탈았다. 북쪽으로는 노래당이 이 

어져 있으며， 겨1단 앞에는 네모닌 벽돌「을 깔아 어사대를 두였다， 

1795년(정조 19) 응요원행 때에는 이 곳에서 주간과 야간에 활 

쏘기를 하였으며， 활쏘기가 끈난 후에는 내화시방(푼콧」슬이)’ 행 

사가 별어졌다 현재의 건룹은 1998년 12원에 복원된 것이다 

등[~[풍혐] 어전(때!i'í)에 나Dr가 엄금을 직정 대함 

등보[1，향~] 원본을 내1껴서 보고함 

등저![等第] : <역사〉조선시대에， 벼슬아지틀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등급응 매기 

던 인， 해마다 두 차례 QJ써]꺼1 보고하였으며， 이글 근거로 승진이나 

유임， 좌천， 파직 따위른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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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산[)g尼山J: (지영〉인전광역시 강꾀굽 강화도에 있는 산. 해마다 진국 체육 대 

회의 성회털 점화하는 곳이다 높이는 46801터 

마전[않값1 : (역사〉사냥이나 강무터빠武) 때 쓰던 화살. 길이는 4자 또는 3자 8치 
로， 깃은 좁고 측은 매우 작은 쇠로 만툴었다‘ 막치[흡次] 막(홍)융 

치서 임시로 만틀어 주련(맘삶)하던 곳 

익511옳下1 : 1 지휘관아나 책임자가 거느리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2.(역사〉주 

장(主짜)이 거느리년 장교와 종사관‘ 극장하 

만럭(훌엽) 중국(中國) 병(明)나라 선종 때의 연호(午調 서기(떠검) 1573년부터 

1619년까지 

만증록[롭월얘] 아주 많은 녹봉(짜f후)‘ 

만호(훨戶): a 씩 많은 집 @고려(김짧) 층련왕(잉烈主) 때 치안(治安)을 받는 순군 
만호부플 둔 뒤 공민왕(행쟁王) 때 둔 무관武딩) 벼슬 @조선(뻐빡) 

미 고려(감옳)의 제도(*'파)를 받아들여 두었던 종4몽(從四品)의 무관 

(武1]) 벼슴 육군(佳파)에 받린 병마만호， 해군(海軍)에 i달랜 수군만 

호가있었음 

만화〔홈化] 천만가지록 한없이 화함 

알답〔末端1: '샌 끄트머리 

망성[뿔뾰] 이름 높은 성씨@힘o 

망원접〔뚝흔후] 앙화도(楊m밍 동족 인턱에 있던 정자로， 원래 효링대군(추환大김) 

의 희우정(흔m루)이었음‘ 성증 갑진년(1484)에 월산대군(月山大 

용)이 고쳐 짓고 망원징이라 함. 희우정이란 세종이 내린 이름임

연려[때휩J :(j)스스로 애써 노력(상力)합. 힘써 함 @(남을)고무펴舞)하여 힘쓰게 합 

면려I[염댐1: (민속〉무덤음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또는 그런 일 

언서I[免뺑] 세픔을 연제함. 

언유[面펴] 면전에서 판로 잔 타이릅‘ 

연표[*~tlJl 솜을 자아 만든 섣로 싼 베 무영 

얼절[j렸용] 멀망하여 아주 없어짐 3:는 멸망시켜 아주 없애 벼림 

영기〔名옳] 어떤 직위와 그에 따르는 수러1나 옷이라는 뜻」으로， 벼슬자리를 비유 

적으로이트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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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윤딩[8.계협회 고려 조선시대 성균관과 향교에 설치한 교육장 중앙에 위치한 

주 건뷰임 학문의 요저l는 요릎을 밝히는데 있다는 유학의 사상에 

따라 영관망이라고 명명했음 생균관에서는 강의와 시염， 국왕의 

강연과 과거， 왕세자 엽학 갇은 중요한 행사둘 이곳에서 행했음 

향교에서는 "B"J:응펴1때3쩌m글 행하기도 합 조선 시대 성균관에서 

는 명륜텅욕 중심으로 남쪽에 분묘 응측에 존경각(행땀1씨 1 되쪽에 

는 향관칭Wtç행)을 두었음 더 북쪽은 융창한 송힘을 조성했응 

영빈[8.져뒀] 조선 E1I종의 후궁(後힘). 김구덕(金fL1펀)의 딴로서 처음에 숙공궁주(써 

죠t，낀主)에 용해졌다가 태총 11년(1411)에 명빈으로 개봉(&H)됨 

멍이가 복줄어1 옮[댐것AWJi.l 간악한 자가 왕의 측근에 닫라읍어 있음을 뜻함 

영화적[明火쩍] 조선 철종 · 고종 연간에 지방을 중섬으모 횡행한 도둑의 무려 잉 

진왜란 병가호란응 겪은 뒤 국토는 황폐화되고， 민생문제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삼깅(三m이 극도로 문란히l져 살갤이 막히자， 농민 

틀은 자연히 유민(iiÎi않). 도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명화적은 햇전

을 들고 부호가릎 습격하였기 때문에 화적’ 이라고도 하였다. 30~ 

40'정씩 떼지어 다녔으며 말옹 E}거냐， 포(1링)륜 쏘기도 하였다‘ 영 

화적에 대한 처벨 조항은 염증하여 보풍 사형사겼으며 이릎을 고말 

하거나 잡은 사람듣에게도 신분에 따라 커다란 상을 내렸응 

보[후1: [1][대병새 {주로 성(뼈 뒤에 쓰여} ‘아무개’ 의 곳을 나다내는 말 누구인 

지 확신하지 않거나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을 떼 쓴다‘ [ITJ[판형사] ‘아 

무’ , ‘어떤’ 의 뭇을 나타내는 말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밝혈 

띨요가 없는 대상 앞에 쓴다 

모곡[l풍ítl : <역사〉환자(넓子)즐 받을 떼 곡식을 쌓아 듣 동안 측이 날 것을 01리 
셈하여 한 선에 몇 되씩 덧붕여 받단 곡식. 느모미 (f다() 

목잭[木째] 발푹「을 박아 만든 울타랴. 역사적으혹는 적의 침임을 막기 위하여 안든 

성(\찌을 가리거기도 한마 급히 1앙어시션을 만들거나 인시로 성을 만픈 

경우， 또한 대량의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도서(폐찌지멍에서 사용하였 

다 조선시대 (단힘j록)(4권)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가 위해 거제도<Ei썩 

鳥) 등 도서 요충지에 목색을 세워 방BI하였다는 가콕이 였다 

룩때[木牌l 나무R 만든 패문애뿌文) 패문은 중앙 관서에서 도G힘 부(0) 이하에 

내리는공문서의 한영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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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딩[엽졸1 : <역사)1 ‘의정부.를 달랴 이르던 받 2 증묘와 영당을 아울라 이르는 

말 극묘정얘i廷) 

요시wne좋1 : <민수)1 싱이시의 넷째 시 오전 다섯 시에서 일공 시까지이다 ;묘 
(~nJ ， 2 ，이심사시의 일곱째 시 오전 다섯 사 반에서 여섯 시 반까지 

이다묘， 

요원[갚E잉] 공원처럼 꾸며 놓은 공동묘지. 

묘위[종fill: <역사>=묘위토[싼ffr:土]lL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작하딘 논받묘위 위토. 

묘저I[휠쩔] 무덤 앞에서 지내는 제사 ;묘새효떼 1 =시향(매享J ， 2 =묘제(꽁쩔) 

묘호[홍號〕 존호/시호/요호 조선시대 왕을 부르는 호청에는 관혜를 행하면서 받 

는 호칭인 자(주J ， 이를인 휘(꿇J ， 자산이 스스로을 표시하가 위해 붙이 

거나 스승 또는 친구듬이 둠여주는 일종의 별명인 호(錫， 왕이 흘륭한 

업직을 이룩한 정우， 신료튼이 왕의 엽적음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 

정인 존호(양1뼈，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공턱을 기리기 

위해 짓는 호칭인 시호iR힘팅， 왕의 삼년상이 끝나고 신주가 종묘에 들 

어가연 종묘에서 그 신주플 부르는 호칭얀 묘호〔댐떠빠 등이 있다 

무번〔武井1 : <역λt> 1.=무관(武官J. 2 중국 주나라 때， 무관들이 쓰던 관(갱의 하 

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순(양J ， 독해) 따위를 연주하는 악공 

이 썼다 

부부[武夫1: CD용맹(勇빠스러운 사내 @무예(파쩔륜 먹혀고 무도듬 닦아서 전쟁 

(戰영)에 종사(從팎)히는 사람 

무상〔쭈체1 : 1.아무령게나 합부로 행동하여 내릇이 없다. 느무상하다(~狀←)‘ 2 

일정하게 정해진 모양이 없다 3 내세올 만한 선행이나 공적이 없다. 

[북한어]사리에 밝지 뭇하다 

무소[륜訴1 : 없는 일을 꾸며서 관청에 고소함 
무술[iXFXl 육십갑자의 서른다섯째-

무술년[iX!Í年1 : 1778 정조 2년 

부신[iX申 1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다섯째. 
무오[反午1 : <민츄〉육섭(六十) 갑자(甲 T)의 쉰 다섯째 

무오사화[iX午土，j，%liX午5!:_j，~1 ’ 〈역새조선 연산군 4년(1498)에 유지광 중심의 훈 

구파가 김종직 중심의 사림파에 대해서 일으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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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4대 사화 가응더1 젓 번째 사아로， (성증 살팍)에 

신런 사초 〈조의지I~>~꽃 트집 잡아 이미 죽은 김종 

직의 관을 파헤쳐 그 뭔을 버1고， 김일손윤 비풋한 

많은 선비틀을 죽이고 귀양 보냈다 

무옥[핀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듯이 꾸며 내어 그 죄갚 다스딘 또 

는그욕사 

무인[J!<줍l: (인속〉육십갑자의 열다섯째 

무자[찌子l: (인속〉육십갑자의 스물다섯째 

무진[J!<辰l: (민속〉육십갑자의 다섯째 

문객[門홍] 권세 있는 대가(大家)의 식객(쇼훌).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는 사빙이 

정권에 주요한 무력기반이 되었는데， 이른응 이르는 만로도 쓰임. 

문관[文官1 : 1. (법륜〉군인의 위게 (fi!1깎)나 군적('!î，?i)음 가지지 않은 관리 2.(역 

사〉문고H文까) 줍선의 벼슬아치. 느문리(文잊) 

문달〔間릎] 이픔이 세상(世上〕에 드러남 

문묘[又힘1 : (고적〉공자륜 모선 사당 원래 선사묘뾰떼때)라고 하였다가 중국 영나 
라 성조 때 문묘(文띠) 또는 성묘(한팬띠라고 하였으며， 청나라 이후 공 

자요(孔子때)라 하였다 중국 산둥 성(1 11찌省) 취푸(빼!;J_)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하다 우리나~I에는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데 곳에 따라 

사생(四~fD，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Ef찌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 

의 근선바틀을 함께 모선 곳도 있다 =근궁 성당e인한). 성묘e~~j끼)‘ 

문얼[門開] 대대(f~ft)로 이어 내려오는 집안의 사회적(社양的) 선분(짜分)이나 지 

위(배떠 가운(家門). 문지(門뼈 문호(門戶) 지처1 진안 

문~I[問댐] 관원에게 바위덩퇴댄의 혐의가 있을 때 사헌부에서 글로 문고‘ 힐문반은 

"171 승복하거나 변병히는 사연은 갓추어 당S뜯 갓 사현3뷰에서 힐문하 

고 피의자가 답하는 글은 함서w歸)로 왕래하묘로， 함운 합단이마 장 

문적[文gm 나중에 상고깅￥쯤)할 문서(文탑)와 강부(帳까) 

문정[問↑품1 : 1.사정용 뭔~음 2. (역사〉조선 얀기에， 외국의 배가 처음으로 항구에 

플어왔음 때나 외국인이 표류하여 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얄아보던일 

문제[文帝， 407~453l 냥조사대 송나라의 제3대 황제(재위 424~453) 무제의 

셋째 아플. 왕흥 왕당수 릉 뀌측을 중용하여 문치를 주로 한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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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치 (il;)’를 열었다 안정기였￡나， 서민층이 대두하였고， 대외정 

책에 실패가많았다 

문채[又중J: 문재(文彩). [ 아픔다운 광채6앉3)@문의 

룰럭[物力〕 묻자(物앉)와 노력(풍力) 짐 짓는 데 쓰는 돋， 기와， 흥 따위를 통틀어 

。l커.Q_ 
220 

불선[1까증] φ음식을 만드는 재료 @입금과 왕족의 생잎에 선물로 바지는 불긴 

울의[物끊J: (대개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 어떤 사람 또는 단제의 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콩저러풍 논평하는 상태 는묻론(렘命). 

물접[l~i 등] 주로 ‘암cf. ‘모르다’와 함께 쓰여l 세상의 이러저러한 실정이나 형 

편 느풍정(風周 

미시[末댐J: 1 십이시(十 H!，)의 여덮째 시 오후 한 시부터 서1 시까지이다 느미 

(5jç). 2 이십사시c.:.+때Hj')의 열다섯째 시 오후 한 시 반부터 두 시 

반까지이다 ,," 01 
미펀〔未댐] 편안(f였훗)하지 아니함 

인영〔民兵J : <군λf)=민군(民軍) 

민영달〔없싸훌， 1859~7J 한말의 문선 갑오개혁 후 김홍집 내각의 내부대신에 

기용되었고， 을미사변 후 사직했다 일본정부가 남작 작위를 수여 

했으나 거절혔다 민즉지 (동아일보) 창간을 위해， 5천 원을 출자 

하였다 본관 역흥， 호 우당(행호l ， 본관 여흥 호 우당〔熺호〕 군 

수 관호(없鎬)의 아듣 1885년(고종 22) 증광문과(엠띠文ì4l에 급 

제， 1892년 경기도관잘사， 형조 예조판서， 좌상찬을 지냈다 

강요깨혁 후 감홍집(金~L뚫) 내각의 내부대신에 기용되었으며 , 

1895년 을미사변으로 병성황후가 시해되자 사직하였다 국권피탈 

뒤 일본정부가 남작(못햄)의 작위륜 수여하였으냐 거정하고， 1921 

년에 민족지 (통아연보} 창간을 위하여 5천 원을 출자하였다 

민진〔民田J: 고려 조선 등 중세 시대 조상 대대로 전래하여 오는 인민의 사유지 

민전의 소유지는 대다수가 농민 계층이며 그들은 자기의 소유지인 민 

전을 정작하여 국가에 일정한 양의 조세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로 생 

겨]를꾸려 나갔음. 

민접[民丁] 부역〔맹않) 또는 군역(軍投)에 소집된 남자 장정GIt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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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신{자信， 1362~1444} 고려 만‘ 조선 호의 문신 정응주의 문인 조선 개국 

후 원종공신에 책록되고 붕상시소정， 대사성에 。l르렀다 다}종 때 다1사 

헌， 공조판서， 호조판서， 잔생사 이조판서 등은 지냈다 세종 때 선공 

감 관리의 부정에 관련， 유배되었다， 

박자칭[朴子줌， 1357~1423} 조선 전기의 무신 종량장， 선공소감， 호익사 대장 

군 겸 옹북연선위사f 공조 예조의 전서， 중군총제 겸 선꽁감사， 

공조판시， 참찬， 우군도총제부판사등음 지냈다 

반궁U추훔] 성균관 

반노[版띠} : 예전에， 상선응 배반한 종플 이르던 말. 

빈벽[;'f휠] 받은 선불응- 받지 않고 판려 보낸다는 뜻. 

반정[反표} : CD잔옷된 것에서 음바은 것으로 되톤아감. 잘못된 정치 또는 타락한 

풍속에서 온바른 정치나 도로 나가는 것을 의마항 @펴1정잉MX)을 챙 

<>]-는 나쁜 엄금을 펴]위시키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 장는 일 

반흔[@:행] 측은 사람을 화장(火쩔)하고 그 흔을 집안으로 다시 올려들잉 

방닙[~J.納] 조선시대에 백성이 바쳐야 할 공울@탐꺼)윤 대선 관가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이윤윤 붙여 받은 인. [잔고어] 대동법(大써ì:lil. 

밤납믿[防MÁ} 공납자(RÆI~{S)의 공볼(買物)을 대신 관아(，i\폐에 바지고 그 멋가 

를 공납자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란 이것이 폐단이 많아지자 광해 

군 때부터 대통법(大同法)의 싣시블 보게 됨 [잠고어J: 대동법(大 

同냥) 방납(B}j써) 

방사[放탱] 기랴낌없이 제빗대로 구는 것 

빙주[房主): (역사)=방주감잔 

방축[防댈] 빵죽’ 의 웬말 [북한어]둑을 쌓아 물이 만려 른어오는 것을 막음 

빙친[쫓lI!J 방계의 친족 

배소[配p!í} ‘ 죄인을 유배시길 곳 또는 유배되어 있는 곳‘ 유애지(ì뼈라때 

배저I[~옆] 임금이 지1사플 지낼 매 대신이 모시고 매례하는 일 

배증[짧從J : (역샤엄긍이나 놓은 사땀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매호댐텀) 

~H항〔멍흥] 공로(껴했)가 았는 신of(êTl익 위패를 종묘c;껴!)에 모심‘ 학되(f써젠 

이 있는 사람의 위페블 문묘(文때)나 사당， 서원(꽤처 등(풍)에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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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百당] 모든 벼슬아치 

백료[百윗/百당1: 백관(百휴) 모든 벼슴아치 =백공(百工) 백규(百뺏). 백료(뎌 

흉) 백사{百司) 서관(땀官) 서규따1예 저μ바용허). 전관{千홉) 

팩석H[면E山] 인전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소재 

백행[百行] 온갖행실 

번독[뼈/즙/뼈띨룹1 : 1.너저분하게 많고 더겁다 2 개운하지 못하고 빈자롭다 

번상[옳上] 지방의 문사가 문역(4119:)을 지르기 위해 번(용)의 차례에 따라 서을로 

올다오는갓 

법마D8.\S 1 아랫 관원이 윗 관원의 앞음 지나변서 밥에 내리지 않는 것 

법사[法히1 : <억샤조선시대에， 행조와 한성부를 아울러 이르던 말. 
버![布1 : 1 삼실， 무명실， 명주실 따위로 싼 피륙 야1블 짜다. 2.=삼베 

벅동〔픔l휠] 핑안북도('1'安北년〕 역동문(휩형빼의 북쑤(겨W) 중앙(매잇)에 위치 (íiL 

置)히는 군쟁(섬Pli0 소재지(所在벼〕 

벽송정〔옆松후] 고령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정자.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사료 지1110호로 지정되었다 건을의 구조는 정면 3간， 측 

면 2칸의 팔직「지붕 홀저마집이다 

벽옥[뿔玉1 : <광엄〉푸른빛을 띤 옥， 산화첼로 완 불순불융 함유한 붕투명한 석영 
조직이 치밀하며， 그 안에 섞인 블순묻어] 따라 섹깔이 달라진다 산확 

칠을 함유한 것은 녹색 또는 붉은색이며， 수산화친을 함유한 것은 누 

런 녹섹이다 도잣 재료나 가팍지 같은 장신구를 만드는 데 쓴다 

번진[핑i~] ‘ 번정을 지커는 군영(Jf(삼) 

열궁[제홉] 왕이나 왕세자의 흔례 때에 바(뼈플 맞아틀인 궁전 조선시대에는 왕 

이 사신음 접대하거나， 왕이나 왕세자(王띠子)가 비(i리블 맞아들이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궁전을 만한다 또 왕의 장저(펌邱 왕이 즉위하 

기 전에 산딘 칭)등 일컴기도 한다 

별단[~IJ월1 임금에게 을라는 문서(文홈)에 덧붙이딘 문서(文좁)나 인멤부(A.名앓) 

열무사[別武土1 : <역사〉조선시대에， 훈련도감의 마병(폼兵)， 긍위영과 어영청의 기 

사찌士)틀 7)-C운데 뽑혀 윗자리의 벼슬을 받던 병졸‘ 

열사피아[~IJ史波兒] 김포시 윌꽃면(月뿔面) 일대에 였던 고구려의 지명 별사파의 

(젠l씨값衣) 모사성(毛史l，l'l 북사성(北벚뼈) 펑유압(平oît 

뼈) ‘ 평회압('l'iíf뻔)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 때는 분진(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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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이라 게칭하고 장제군(RJlèllll)의 속현이 되었마 고려 초기 

940년(태조 23) 등진으로 개정하고 장제군의 속현이 되었 

디 현종 매 수주(댐세)에 이속시겼고 공양왕 매 감무("납m를 

두었다， 조선시대는 1<1 1:3년(태종 13)에 등진현G페1폐f)이 

되어 현감을 두였고， 1694년(죽뚱 20) 도호부록 승격되었 

다 1895년(고종 32)에 인전부에 속한 동진군이 되었고， 

1896넌 경기도 관한이 되었으며， 1914넌에 김포군에 편입 

되었다 고려시대 몽고군이 강화도를 공략하기 위해 주둔하였 

으며， 고려 말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조선시대는 군사 

적으로 서울 외곽을 방어하는 곳이어서 해안지방에 믹포진(젠 

1여상l)이 있었다. 문수산(文짜山)， 동성산(원l때山) 수안산(댄 

갖山) 등에는 옛 성이 있었다‘ 수얀산과 남산에 봉수가 있었 

고， 김포의 북성산원;즐등하여 서울과 연견되었다 

별시[別試1 : (역사〉조선시대에， 천간(天千)으로 ‘벙(퍼)’ 자가 든 헤，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보이던 임시 과거 시험. 

영업[別쫓] 별장 (jJIJlif) 

별장[~IJ將1 : (역사)1 고려시대에 둔， 냥장(e~:I~) 다응의 정질품 무관의 벼슬 2 조 

선 전기에， 의흥친군위에 속한 정첼품 벼슬 3 ，조선시대에 둔， 용호영 

의 종이품 또는 용호영 이외의 각 영의 정삼품 벼슬， 4 ，조선시대에， 

지방의 산성(山뼈 나루 ‘ 포구 • 보루(젠빨 소도이、‘념) 따위의 수"1 

를 맏아보던 종구필 무관의 벼슬， 5 ，군(Jj IJ軍)의 상교 6 조선시대에， 

광산이나 둔전(<t.田) 따위에 세금 정수블 위하여 파견하던 벼슬아치， 

별마젠別廠힐1 : (역λ~) 1 조선시대에， 군기시에 속한 벼슬 2‘벙법(兵法)에서 행 

하던 군사 대오([，쩌五) 편성의 하나 주로 화기(;)(잃)플 다루며 무 

관 잡직으로 편성되었다 느낼파군진 

별돼[~IJ牌1: ú)조선 초기 임금과 대신들의 챙자의 경호 경비릎 당망하던 특수 부 

대 성격을 지난 군사 @조선 후기 지망의 임반 백성들로 구성된 예"1 

군성격의 군사 

빌폭[~IJ福] 폭을 이푸고 있는 물건에 덧댄 다은 쪽지나 조각 

열효시[~II뺏土1 : (역사〉조선 정조 17년(1793)에 총융정의 외영(싸샤)인 남양 파 

주 장단에 둔， 딴음 타는 이백 벙의 군사‘ =연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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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兵침J :(j)조선시대 군디1를 동원할 때에 lE지로 쓰이던 명령서 형식의 부절(符 

1'ìJ)로 모양은 동달남작하였음 한 면(面)에 발벙(했兵)이라 쓰고， 또 

다은 한 면에 걷이모 관찰사(없했iR0 . 짐도사(節않i18 진호(행때 등 

을 기록하여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 

은 임금이 가지고 았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려 주변， 지방관은 두 쭉을 맞추어 보고 틀럼없마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음 [유사어J: 반앵부(랬兵符)‘ 호부(1ft:짜) [창고 

어] 임부(힘짜). @군대를 다스리는 병볍(핀t)이내 그 기략(짧fð)을 

비유함 

병사〔兵호J: (역사〉고려사대에， 주(州) 부(I1j) 군(웹) 현C~f)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구실아지 

볍술[內F.ltJ: (민속〉육십갑자의 스을셋째 

병신[쩍申 J : (민속〉육심갑자의 서른셋째 

벙오[며牛J : (민속〉육심갑자의 마흔셋째 • 

영인[힘寅]. (인속〉육심갑자의 셋째， 

영인년 : 1506 중종 1넌 

병지f려子] : (민속〉육십갑자의 열셋째 

병자던 1636 인조 14년 

병장[病狀J : (역사〉병ξ로 일을 쉰다는 뭇을 적어 윗사람에게 올리던 일. 또는 그 

런달 

영조〔兵즙] : (역새 1 고려시대에， 육조(六휩) 가운데 무선Gí!:잃J. 군뭐軍狗， 의위 

이힘에 따위에 관한 일을 맏아보딘 관아， 이전의 균부사를 고진 것무로， 

그 뒤 역라 자례 이즙을 고쳤다 2 조선 시대에， 육조아뽑) 가운데 군 

사와 우역(험생힘에 관한 일을 맡아보년 관아 =기성(웰省). 기조댐원 

셉) 서전(西￡앙， 

병조판서{兵홈1' IJ뽑 J : (역사〉조선시대에 둔， 영조의 으뜸 벼슬- 풍겨1는 정이품으로， 군 

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팔하였다~기관t騎띠D. 본병(木兵) 

병진〔內辰J : (민속〉유십갑자의 쉰셋째 

병화[病火] 병으로 생긴 화증θ여침 

보도[챔펼/햄힘〕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 감 =보익($Æ뼈) 익찬(翊혈J. 

보루[똥壘J : 1. <군사〉적으l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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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은 구축물보채 영루(션꾀l. 2 ‘지켜야 한 대상응 비유적으록 이 

근느::.. o}
→~ ~ 

보인[保人1 <역사〉조선 시대에， 군(파)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딘 맹역 의무자 

정군(正'1') 한 영에 대하여 두 법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 

히는 대선에 메나 무명 따위플 나라어1 바쳤다 

보임[補조] 어떤 직 (~iru 에 봐응하여 엄명함 

브징[保8월1 어떤 일이 어려용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합 

모칩[1협조] ‘ 보충하여 덧븐잉 

보토(뼈土) 패인 곳에 흙을 보충함 

복계[찮양l 어떤 일을 임금에게 거릅 아펀. 

복영[復命] 영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룹- 보고한 =반명(反命) ‘ 보 

명(f재암). 복선(復ql). 

복싱[ 사êl : <역사〉새록 정승을 가려 뽑음 
복선[젊댐1 . (j)"H가 엎어짐 @또는 그 배 
복이[服때] 전자(天子)가 쓰는 의복이나 탈것 따위를 통틀어 이트는 만 

복주[짧쫓] 보내옹 공문을 검토하여 엄금에게 아휩 

복합[1차웹1 : <역사〉나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조신(써많)이나 유생이 다1궐 문 

앞에 엎드려 상소하던 일. 

복호{復戶1 : <역사〉조선시대에， 충신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블연제하여주단 일 

온관[本官1 : <역사)1 고을의 수령을 이르딘 말 =본수(木@054). 2 강샤(맘司) 

나 병사{욕1>8가 있는 곳의 목사(쩨잇)， 판관(껴j官)， 부윤orr尹)을 이르 

던 말 =본수 3 견습， 고윈O쿄m 맺 촉닥 따위가 아닌 보등의 관 

직 4 여려 관직을 겸동F는 이의 주된 관직‘ 

본부[;j;RtI: 1.지방관이 자기가 았는 관부C!í까)를 스스로 이르던 말. 2.은디 상 

던 곳.3 남의 본집을 높여 이르는 맏 

봉사손[폐g孫] 조상(빠上j의 제사(?1헨m륜 맏아 받르는 지손(子쩌 

봉석[封植1: 1 영지 (fifi:센9를 주고 제후로 봉함 2 흙을 북동워 섬음

봉심(꿇훌) : <역사〉임금의 명(命).2.로 능이냐 묘룹 보얀피던 힐 

룹밑[홉시 백성의 정원(피쩌 서류로서 임긍에게 온련 것을 승정원(J}u떼파에서 

접수하거나， 각조(各뽑) 각사(0，司)에서 수리하여 승정원에 회부(回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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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띠E達)하여 올리는 것을 발함 

봉작〔封휩]: 1 저1후(굶f뤘로 봉하고 관작(김햄)을 증 2 <역사〉의빈이옳좁)， 내명부， 

외명부따위듭봉하던 일 

봉족[좋足] 조선시대 평민의 남자가 부담한 국역(댐짜) 

봉진[좋進] 받틀어 옹림 

부[l'l.] ‘ 토지 연적과 수확량을 동시에 표시하는 단위. 파(!E.l 속(핑j' 부 • 결(結) 

로 이루 어진 결부법(해負써 단위의 하나로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 

확히는 얄 수 없지만f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는 채택되어 대체로 전시과제 

제가 무너지는 고려 후기 무렵까지 토지의 면직윤 표시하였다. 이후 결부 

법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띤적과 아울러 그 토지에서 내는 수확량， 국가 

에서 꺼둘 토지세 액수를 표시51-는 단위의 하나로 되었다， 1444년(세종 

26) 공법(물낭)이 실시된 뒤부터 그 면적은 각 등급의 토지틀 측량하는 

자모 사방 10 척의 정사각형 면적이 되었다 1902년(광무 6) 100m"인 

la를 1부로정하였다 

부도[不道1 :(j)도리댄理)에 어뭇남 @도리G항법가 아념 

부럼[짧혔] : <역사〉조세 따위를 매겨서 거두던 일. 

부렁〔副令] :(j)고려시대 4품의 관직 고려 시대 전교시뼈líi#J 전의시(뼈잃놓) 

종부시(宗옳휴) 사복시(司僅츄) 전객시 (94흉츄) 내부사(內「날司 內짜 

좋) 선공사(續士리 챔土츄) 사재시(四떤공) . 사수시(司水좋)의 차관 

(次힐1에 혜당항， 풍제는 정4풍에서 총4픔이며， 스갇낀〉몽며 소경(少 

9g~ 소윤“)尹)을 고려 후기에 부령으로 고쳤읍 또 오부(lillBJ의 종6 

품직으로 충렬왕(멸치王j 13년(1287)에 부Af(옵1끼핏)플 이 이름으로 고 

셨음 @조선 시대에는 종친부(宗X없￥)의 종3품직 세종 25년(1 443) 

12월에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염)들 정하면서 영(令)을 섬치하었음 

그런데 영。l 영과 부령(룹11슈)으로 명확히 구분된 것은 세조 3년 

(1457) 7월이었음 @조선 시대 승정원(承뼈치의 부승지냄j承\3)를 

달리 지칭한 말 [유사어]: 부승지(김냉듭) 

부로[父老l 한 옴네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음 높여 이르는 말 

부시[府↑훗] <역사)1 고려시대에 둔 개성부(閒城府)와 지사부(知힘，밤)의 으뜸 벼 

슬 2 조선 시대에 둔 대도호부사와 도호부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부사정[副司正] : <역사〉조선시대에， 오위에 속한 종칠품 무관 벼슬 현직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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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문관 • 무관， 그리고 기타 잡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릉용 

하였다‘ 
부사직[웅IJ司윈1 : <역사〉조선시대에， 요위에 속한 종오품 무관 벼슬，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 무관， 그리고 가다 잡칙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등용하였다 

부세[밴뼈1: <볍률〉세금윤 매겨서 부과하는 연양세UiUJ1) 

부수찬[iilIJi~않1 :(j)조선 세증 때 집현전WSíl않어1 딸련 벼슬아치의 하나 세조 2 
년(1456) 집현전을 혁파하연서 없어정 (잉조선 성종 원넌 

(1470) 예문관(짧文염)에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카연서 둔 벼슴 

아치의 하나로 품계는 종6품이며， 정원은 3연염，@조선 성종 9 
년(1 478) 예문관을 분리 개편하면서 설치한 홍문관('JLX염)에 팔 

린 벼슬아치의 하나모 픔계는 종6품이며. 정원은 2인 

부원군[쩌院君 1 : 조선시대 엄금의 장안， 즉 국구(떠잉) 또는 정 1품 공신(패멈)에게 

준 작호(댐”펴. 받는 사람의 온관(本따)인 지영(地1';)윤 앞에 붙였 

으며， 같은 호칭이 여벗 생긴 때어!는 연고(t용故) 았는 지영 또는 

다른 함자를 넣어 불렸다 일반적으모 딸이 궁중에 등어와 정설 

왕후가 되연， 왕"1의 부진은 자동적으모 부원군이 되었다. 촉기에 

는 국구가 정치에 참여하지 옷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정치에 참 

여하여 많은 폐단음 낳았다 

부의[햄뚫] 상카(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폴품 또는 그런 일 =전의(횟 

f짧 향전(香혈)， 

부장[附쪽1: =합장(合흥) :여러 사람의 시체릎 한 무덤에 묻음 또는 그런 장사 

흔히 남펀과 아니1를 한 무덤에 묻는 정우륜 이른다 ;부장(f，ft깡) 부 

평 합부 합펌. 

부장mB長l: (j)고구려 때 지방 행정 구역을 5부(部)로 나누었는데， 그 각 부마다익 

우두머리를 돗함 @군대 편성 l앙식의 하나였던 부(맘)의 우두머리릎 

뭇함. 부강(部將)， [참고어1: 사상(람꾀 

부전지[附홉IK1: <법률)=부전[pjj좋J 무슨 서류(ι測나 문건에 간단(쉐J'il)한 의견 

CE봐)을 써서 덧붙이는 쪽지 

부치[府;읍]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부(0)의 음치(뎌iÉî) 읍치는 고을의 관아가 

설지되어 있는 중심 지역을 말함 

부황{浮옳] 오래 굶주려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느부황병떠하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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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따人1: (역사〉조선시대에， 사색당파 가운데 이반(주않)， 이산해를 증심으로 

한 당파 우성전， 유성룡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A)에 상대하여 이 

르는말이다 

분산[힘LlJ I 무덤이 있는 산 

분앙[꺼없] 중국(中댐) 산서성(山며검) 서부(i1!î BB) , 분수(i分水) 상류(上}심 시쪽에 

있는 도시(都rti)‘ 태원시(太패$)의 남서(市四) 약 100km 지점(地뾰 

소흥주떠김꽤명)와 아울러 일컬어지는 분주(써패의 특산지록 유명(有 

휴)함 인구(A디) 6만 5천 

문완 =분개(↑fill1l 옵사 분하게 여김 

문X바分1111 : 6분에서 9분까지 재상을 입어 감세(l깨씨받게 된 재상전(Xítl田)윤 말 

함 《경국대전(*4필]大때)þ 호전(P~il) 수세조(1짜씨I~에 보면， 반이 

넘게 재상(“f“)을 입은 전지(I!litl!)로서 그 재상이 ‘6분어] 이른 것은 

6분을 면세하고 4분을 수세(따秘하되， 9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갇이 

한다.’ 하였음 조선 숙종 때에 이르러 흉년(비年)이 들연 각도의 전 

결 원장(뻐結5iJ딩에서 예정된 그 해의 재상전(잊傷田)의 결수(語￡치를 

붙여서， 1결(結)에 대동미(치ii]米) 1-2우(斗)씩을 감면(減없해 주던 

제도로변하였음 

분진[分J별] 통일신라 시대의 통전， 즉 윌꽂지역을 얀한다. 

불공[不떻] 겸손하지 않다 

불궤[不따1 국가의 볍응 지커지 아니참 모반을 꾀함 

을사[佛좀] 절， λH츄). 찰(쉐 암(짧). 15세기 문헌에서는 멸’ 로 표기하였음 

붙당[朋:itl 이해(:fl)롭) 또는 주의(王짧가 서로 같은 사람끼리 모여 만든 당(싫) 

비[떠1 : <역사〉임금이나 황태자의 아내-
비국[따局] 조선사대 비연사(따;잉司)의 별칭 [창고어1: 비변사v閒않리) 

비국당심[t~局堂上J : (역새조선시대에， 비번사의 당상관을 이르던 맡 통정대부 

이상의 벼슬아치를 이른다 느주당(앞堂). 

비궁 (없홉) 종묘(宗댐) 

비답뎌Il""J 상소(上값j에 대(업)하여 임금이 내리는 탑 

비맘기(\풍5記) 입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7}:읍)에게 전하덩 문서 비망 

(fI해릉) 

비문[쟁文] 비석에 새긴 글 =비지(!협히 - 비판(!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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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í쩍낀司] : <역사〉조선시대에， 군국의 사무블 맡아보딘 관아 중종 매 상 

포 왜란의 대잭으로 설지한 뒤‘ 전시에만 두었다가 멍종 10 

년(1 555)에 상설 기관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 

부블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느닝1국(1깨꾀) 주 

사(찌머) 

비지 [Ilt읍] 신하가 올린 상소(上땀)에 대하여 임금이 내려는 비맙(IJtc:)의 말씀. 

비증[1t1뽕] 매년 7)을어1 호조에서 조세(엠쩌의 풍수(댐%륜 상당년과 비교 상량 

하여 조정하던 엘 

믿궁[짜횡] 발인(웠씬1) 때까지 왕서1자(王반子)나 또는 왕세자(王반子)의 아내의 관 

(相)을모시던곳 

믿어[，없p] ‘ 임금의 첩. 빈영 빈칩(때풋) 

민접 [1혀흉]: 손님음 접대함. 흑은 사Z멍이잉규음 얀도히여 정대함 [유사어]: 빈대 

빈칭[휩탤] : <역사>1 조선시대에， 바연사의 대신이나 당상관이 정기적으로 보이 

회의하던 곳. 궁중(전中)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u]1월 3회씩 회의틀 열 

었으나 숙종 24년(1698)부터 미1월 6회씩 열었다 2 조선시대에， 영 

의정 죠}의정 우의정이 집무하던 곳. 

빙문[정問] 증거를 대며 울음‘ 

r‘) 
사간[司課] : <역사〉조선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종상풍 벼슬. 세조 12넌(1466)에 

지사간웬사를 고친 것이다. 

시간원[司찮院] : <역사〉조선시대에， 상사 가운데 임금에게 간(폐하는 일을 맏아보 

던 관아， 태종 원년(140 1)에 설지하여 연산군 때 없댔다가 중증 

때 다시 설치하였다 =간원(~iWlJD ‘ 미원(üi!i퍼 

사객[1훗홍〕 연로(넘路)의 수령이 해당 지역응 지나치는 봉명사신(~ι命따많)을 가 

리켜 부르는 말 출장중인 국내 관원 뿐 아니라 외국 사신까지도 모 

누해당됨 

사격[沙짧] 사공과 그 곁꾼 

사경[司땀] :(j)고려시대 통궁(써검)에 소속되어 세자의 교육응 폼던 관직 공양앙 

2년(1 390)에 설치된 6픔직으호 좌사갱Uc司젠〕 우사정(右jjJ젠의 2 

인이 있었읍 @조선 태조 대증 대에는 서연관(판젠官)으록 정6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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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무나 세종 2년(1420) 정 7폼 이돕}가 경연관(암廷官)으로 임명되 

어졌고， 그 이후 정 7품직의 경연관으로 확정되었응 

사공[沙土l ‘ @고려시대 동계(東W)의 원흥진0[;興if0에 설치된 주진군(j. l{ i!\jJ()의 

한 부류 그 임무는 해군(海軍)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투 

4대m찌로 구성되었음 @맺사공 

사관[)è흠1 :cD고려시대 시정기(빠政등리를 기록하던 관랴 넓은 의미의 사관에는 

변동이 있었으나 시중(다中)이 겸임하는 감수국사(닮.Mf댐史). 2품 이 

상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국사({I?;댐!l')와 동수국사이다j修댐랫)， 한굉원 

야써때iD의 3품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찬관({I컴짧즙)， 그라고 직사 

관(디잉삶) 4인이었고， 일반적인 의미의 사관에는 겸임관을 제외한 

춘추관의 하위관원을 이릎 @조선 시대 사초듭 작성하는 벼슬아지

곧 예분관(쯤文염)의 참하직(參下빠인 봉교(후政) 2 인， 대교(까fx) 2 

인， 검열(檢閔) 4인의 8영이 전임 사판으로서 시정기른 기록하였응‘ 

또는 승정원(갱얘띠!D의 주서(仔홉)가 폭함되기도 함 고려 사대와 같이 

춘추관의 관직을 겸한 관원들을 넓은 의미에서 사관이라고도 함， [유 

사어] 사선(!l'보). [참고어] 여)문춘추관(화文용秋웰;)， 

사급[~~，lfrl 관부에서 내리어 줌 

사노[1LlJJ.l ‘ 〈역사)=사노비 [WczM'l 권문세가에서 사적(W꺼)으로 부리던 노비 특 

허 조선 시대에는 주얀에 의하여 재물처럼 쥐급되어 매매 상속 증 

여되기도하였다 

사대부[士大夫1 : <억싸 l 사(土)와 대부(大치를 아울러 。l르는 말 문무 양안(文武 

ffilID응 일반 펑민층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마 2 벼슬아나 문 
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사뷔士太). 

사려[영~ñal 전쟁이나 군대를 。l르는 말- 고대 중국의 군대 편성에서 500명을 여 

빼)， 5려를 샤(때)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사례[士밟 선비의 예식(禮式) 

사롤〔史끓] 역사에 관한 주장이나 이론. 

사리〔事理] 사울의 이치 

사림[土林1 : =유림 [f，騙] 유학을 신봉6뜯무리-

사마시[司馬때 〈역λt>=소과('J、때 소과[，샤:~l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감시(밟품). 사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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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使命] ‘ CD싸자(f씨씨로서 받은 영령(;암~)@맏겨진 임무(fT1~) 만은 일 

사역[ft~"~형] : <역사〉엄금이 득명으로 신하어l게 부의(n，~fjl))륜 내려 주던 일 단문(샌 

gc)의 중진， 시마 이상의 이성 왕친(써야Hm. 종이품 이상의 운우 

관， 공신(功~). 공사(公 'J\)모 외방에서 죽은 자와 전사자에게 행하였 

다 =치부(였J!\î) 사먼[徒G] 연방에 캉제로 이주를 시킴 

사복시〔司않폭] : CD고려시대 임금의 여마 구목(띠%암4씨， 즉 임금이 타는 수레와 

암 응을 관려하는 관아 문〕종 때 설치한 태복시를 충선양이 사복 

시로 고지고 상승(尙乘). 전목(JII냐)0. 제목감(펴행짧과 합하였음

관윈으로는 영사(때，]1:) 1 인 종2품으로 겸직， 정따) 2얀 정3품으 

로 그 중 1 인은 겸관이었음 또한 부정(됩11正)은 2인으로 정4퓨인 

데 그 증 l인은 검관이며 부령(ι11令)은 종4픔， 승(jJs)은 종6폼， 

직장(단長)은 종7품 등을 두었음 공민왕 5년(1356)에는 다시 

대복시라 하였음‘〔잔고어]: 태복시(太댁츄).@조선시대 여마 구목 

등의 연을 관장하던 관청 태조 웬년(1392)에 정한 관원은 판샤 

2인 정3품이고， 정 2인 증3품이고， 소경 2인 종4품이고， 주부 

1인과 겸주부 1인은 좀6품이고， 직장 2인 종7풍 등이었음 태 

종 3년(1403) 6월에는 판사와 경을 각각 1 인씩 감하였음 시욕 

시 관원들은 주로 무과 출신자윤모 채워졌으며 조관(댐"g') 외에 

많은 제원(짧貝)이 소속되었응 단종 때에 그 수가 1천 8백인에 

탈하여 삼벤(르짧)ξ로 나누어 근무게 하였음. 

사사[촉社] 불교의 시원(츄때과 신앙 결사(샘퍼를 통블어 이르는 만. 사(펴는 

자발적인 민간의 후웬과 승려 공몽의 불교 묘임 혹→은 볼교 모임이 있 

는 사장을 이르는 말로써， 고려 시대의 경우 수션사((1용꺼ìL~Ð • 백연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 사(社〕는 후에 새츄)토 바뀐 정우가 많음. 

사사[事事] 이 일 저 임이라는 뜻으로， 모든 일음 이르는 말 

사시[Eß총1 : <민속)1.심이시(十二J뼈)의 여섯째 시 오전 아흡 시부더 열한 시까지 

이다 느사{B). 2이심사사(二十띠nN)의 열한째 시 오전 아홉 시 반 

부더 열 사 반까지이다 ;사{E'.). 

시숭지[史휩之] 송(宋)나라 사람으포 벼슴이 우송상 겸 추멸(右싹關樞密)에 이 

르렀고 영국콩(永멘公)에 정-해졌다. 아벼지의 상윤 당하였을 직에 

이종(1펴宗)이 기복〔첩f횡시키려 하였으나 강벽한 반대에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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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일이 있음.(송새宋뼈) 권173 사숭지 일전(史힘之짖Ilj양) 

사액L~g짧J : <역샤〉임금이 사탕(퍼한)， 서원(쁨따)， 누문(얹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 

서 새긴 펀액을 내 21딘 일 

시역원〔司뚫~!lJ 고려(高패， 조선(빼힘 때 중국만(中멤， 몽고만， 만주(ì뼈애 말， 일온말 

따위의 외국어('9탬폐의 번역歸'p과 통역을 맡아 보던 관청(官뼈 

사옥[맘품] 신을 모신 집 

사응원[司짧!lJ 초선시대의 관청으로 어선(細때)의 공급과 킬내(패內)의 공궤(供 

tllJ른 관장하던 정3품 아문 

사우〔펴宇] ‘ =사당(洞회 조상의 신주(때王)플 모셔 놓은 집 ;사망겁 , 사우이며子) 

사의[룹宜] 이지에 맞아 일이 마땅함 사의에 맞도록 타이르다 

사인[웅人] 조선시대 의정부딩잃쩌께에 소속되어 었던 관직￡록 정윈은 2얀이었음， 

임금과 의정부 대선 λ에에서 양자 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i냥 구실 

을 담당하던 관원으로 재직 기간이 만료되면 승천r캘훨되었고1 운극 관의 

수찬괜U장찢홉) 01하 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음 고려 시대의 문하 사인 

們下송시적 성격을 지난 샤간원(司r~m의 내서 사인(內뽑용시이 의정부 

로 이관되연서 태종 3년(1403)에 하련 可삶)의 간의를 l꾀이들여 의정부 

사인넓$μ멧퓨 숨N으로 고쳐짐 .01후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 존재함， 

사인[土人] 학식(핑펴)이 있되 어슬을 하지 않은 선비 사자 

시장때長J : CD고려시대 지방 교육을 남당하던 사암 성종은 12목(찌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시륜 파견하여 지방 자저l의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목증 또한 3칭과 

10도의 박사와 사장으로 i때금 교육에 힘써 공로가 있는 사람을 보고케 

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음 @조선시대 대사성(大司成)의 다른 이름. 

사장[詞휠] 문장(文파)과 시부(，랜때)의 통칭 주로 한당시(!I!l댐詩)와 당송고문(댐 

'f古文)을 모범으록 하고 수사적 기교에 중점을 둔 장식적인 문학돈에 

충실했음 조선 망조픔 성립시킨 신흥사대부 세력은 국가 사회의 모 

든 제도 • 문블을 개혁하고 각 학교에 4서 5정과 〈소학(小탱)>>을 필 

수과목으로 정하는 한편， 문과에도 초시(1'IJ試)와 복시(覆때의 iξ장(1'] 

場)에 강경시험 (i，fii핸퍼딱)을 보게하는 등 경효hl보쩡)을 장려했음 

사재감[司흥옮J : CD.고려 공맨왕 18년(1 369)에 사재시(司宰츄)를 고친 이릎 사진 

감(司1후옮) 도전샤(都많피)‘ @조선시대의 관청 대조 원년 

(1392) 7월 관제 선정(‘ÉifulJ新定) 때 사재감(라宰앞)을 두어 어량 

4881 김포싣록 



(!!.'.갓) 산택(山싹)의 일윤 맏케 하고， 사수감(nJ水앞)을 두어 진 

함(líiXJõù을 영수(꽉jlj[)아고 전수([CW깨'")글 감독게 하였는더1. 태증 3 
년(1403) 6월에 사수감을 사재감에 합쳤음 

사진[빡田] 고려 조선시대에 나라에 콩을 세운 왕족。l나 벼슬아치에게 엘정 기 

간 수조권(收뼈”폐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지(山地〕필 하사하여 수전자가 

각자수세(各엽1&혜게 δ보 토진(土머) 흔히 별사전0JiJPMW)이라고 하 

며 그 규모는 조선 세종 22닌(1440) 3원 현재로 3전여 결(샘)에 이 

르렀음 사패얘%잭)를 받은 것은 자손상전(子%애f따)이 허용되고， 사패 

가 없는 것은 그렇지 못하였음 

사절[:9E節1: CD목숨보다 아끼는 섣개(節뼈 @절케(ùíl뼈를 위(n)하여 죽음 

사지J[~용영1 : <역사〉엄급이 죽은 신하에게 제λF른 지내 주딘 얻. 단문(샌잉 이상의 
종진， 시마 이상의 이생 왕친(뭘얘:HJlJ. 종。l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 

(功田) 및 공λH公뿜)로 외방(外方)에서 죽은 자와 전사자 등에게 지내 

주었다 

사저Uι弟] 개인 저택， 사저(뻐J). 

사조[쨌뼈1 : 관리가 입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러던 인 
사족[土族1 : 샤대부지족(士大夫之t성의 준만로 사대부가 될 수 있는 족속 곧 조선 

시대 지배층응 흥칭δ뜯 딴 

사조J[썼罪] 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석방함 

사지[事知] 어떤 일에 매우 익숙합 또는 그러한 일을 도받아서 치리하는 사람 

사직[司혼1: CD신라시대의 수도 경주의 통 서 남쪽에 설치된 몽사전(찌市때 • 서시 

전(西市파) 남시진뼈市째에 2얀씩 임명하였던 관직 본래 서생(판生)이 

라고 하였는데， 창고의 블g 재고 조사 및 회계 장부 응의 업무륙 담당하 

였을 것으로 추측됨 경덕왕 18년(759)에 사직으로 고쳤다가， 해공왕 

12년(776)에 다시 서생으로 환원하였음 @조선 시대의 5위(五f쇄에 속 

하는 정5품의 무관직(武官뼈 고려시대에 영(때의 부지휘관댐1M碼흠)으 

로 정5폼익 중량쟁나，g~j잉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전국 초까지 그대로 

지속되다가 태조 3년(1394)에 이르러 사직(리꾀으로 개칭되었음. 

사직장[염월狀l 받은 바 직무를 내놓고 윤러날 때 윌리는 글. 

사진[난흔1 : 벼슬아지가 규정된 시간에 근무지로 출근함 

사챔피않] 조선조 때 민간에서 운영하던 창고로서 가응철에 곡식음 사듭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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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철 춘궁기(쉽뿔빼)에 싼 값으로 방풀하였음 의창(義昌)의 환곡(않 

뒀이 모자라 군자창(1!I資앙)의 곡식이 환곡으로 전용되자 이들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저리({없11)의 。|식을 붙여 거두었음-

사친다1.11] 개얀어1 의해 사역되고， 매매 , 상속되었던 노비 사노비(私맹뼈)라고도 

하며‘ 공전(公F3잉에 대한 대칭(업태)입. 

사치I[몇뚫1 일의 이치와 정황. 

사초[史草] : <역사〉조선시대에， 사관(史Cl'í)이 71늑하여 둔 사기(史듬리의 초고(후 

f읍) 심픽(휩rn의 원고가 되었다 

사친[-11.챙] :(j)종실(宗室)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의 생가(生家) 어벼 

이 @빈(뼈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서자(ffi'子)의 생어마니 g 자 

기의 진족(월갱웠. 

사판[11版]: (역사〉벼슬아치의 명부(名흉) 

사표국〔허값局] 조선조 세종(世宗) 떼 대궐의 내사복시(內늠H~후) 남쪽편에 비밀 

히 설치하였던 엄초때섭6챔)를 굽던 곳 화약과 무기(~밟)의 개량 

(없良)을 위하여 궁내에 특별히 설치한 것임.사핵[훌核l 실제 사 

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힘. 

사힌부[司뚫府] : <역사〉고려 조선시대에 정사떠〈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마로잠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중승[司쿄中쩍] : <역사)=중승(ψ초) 

사후[빼중] 후(iX)에 활을 쏘아 시합히는 것으로 후는 사방(때方) 10척(R)의 베 

[布]에 곡(옮)응 그린 과녁응 말합. 

삭거[비去] ?RL아서 벼림 

삭직[예꿇] 관직을 삭탈(센j뿔)합 곰 임관(ff:官)을 말소(j;t얘페는 것 [유사어J: 

삭탈관직(업11홍감a깅<). 

산릉[山뚫] : <역사〉국장(댐챔을 하기 전에 아직 이릉을 정하지 않은 새 능 

산식때J펴11] 필요 없는 글자나 글귀들 지워 버림 늑산거(뻐土) 산생U매입) 산제(재댐3 

산원[算員] : <역샤조선시대에， 호조에 속Õ"]-는 정비사에서 서울의 경바 지혼과 왜 

인(f쫓시의 양식에 관한 일을 맏아보던 벼슬 또는 그런 여슴아치 

신엽온[散쫓本] 그 유래듭 아직 밤힐 수 없는 섣록 휠i찌의 산업본(散똥木)은 정종 

(定운)부터 광헤군0Ut!:용)까지에 이르는 총(엠 558장의 낱장들 

로서， 오랫동안 규장각(j;;월댐) 도서(댐공) 줌에서 파지(ltW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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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η5되되어 오다가， 1972년 6원에 서을대학교();I써헤 로서 

관{떠j에끼 당국어1 의해 21책(冊)의 잭자(께子)로 정리(j':0''ID 장책 

(풍빠)판 것윤 만한다‘ 

신설〔핀j핸] 어구(닮句)를 쭈L아니1어 줄임 산생(깨1 1î) 

삼강〔프쐐]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 

석， 남편과 아내 사이어 마땅히 지켜야 한 도려로 군위신장， 부위자 

장， 부위부장을 이든다 =누삼정(三正) 

삼공[三公] : <역새 1 고려시대에， 태위(샤!)， 사도(허빠 시공(司초)의 세 벼슬 

을 통틀어 이트단 얀 삼사(三떼)와 함께 임금의 고문 구실윤 하는 국 

가 최고의 명예직으모 초기에 두었다가 꽁민왕 때에 없였다‘ 극상보 

(三햄) 삼태(三台) 태사(台司). 2 二섬정승 

상문[三뭘] 고대 중국 주(1m나파 때의 군사재도‘ 전쟁 때에 전자는 6군(l!ì)， 

봉건 대영주(大fU)는 3군， 증영주는 2군， 소영주는 1군을 제공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군은 1 만 2500명이다- 이 말이 바뀌 

어 대군(大핀)의 뭇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우익 ‘ 중앙 좌익의 각 

군 또는 선봉 중군 후위의 각 문음 총챙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 

늘날에는 육 ‘ 허1 공 3군을 총칭한 국문 전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문문[=:軍門] 훈련도감(訓않웬앓〕 금위영(禁術성) 어영청(ilM'1뺀) 삼영문(프 

섬門). 

심군부〔三軍府] : <역사)1.=의흥삼군부 2 조선 후기에， 증요한 군무GIIJ)5)를 의논 

하던 관아 고종 5년(1868)에 비변사플 없애끄 대신 설치하였다 

가 고총 9년(1872)에 폐하였다 

상남[三폐 〈지명〉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l 지방을 동띈어 이르는 말 =삼남섬 

도‘하잡도 

성복[三찮1: (역샤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선리하던 일 까플 초복(初 

깐D ， 2차를 재복(파핑， 3차윤 상복(三짧)이라 하였는더1 ，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삼복지1 

심사[三司]:(j)고려시대 묵가 전콕(짧짧의 출납 회계 사무를 총관하였던 관아 태 

조가 대봉의 조위부딩셰피규)를 고쳐 삼샤로 함 @조선 초기에 재정을 

맡아 보딘 관아 태조 원년(1392) 7월에 섣치되었는데， 태종 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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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7월에 사평부(司平께로 고치고 동왕 5년(1405) 1윌에 이들 

핵파하여 호조(!-1핍)에 귀속시킴 @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을 합하여 부른 얀 @삼법사〈三法司) 삼의사{三醫司) 픔의 준말. 

삼성죄인[三겁뿔人l: <대영륨(大H꺼律)j>에 규정된 모반(풍tJjZ) 모대역(짧大;힘 모 

반(，셨*μ) 악역(폰팩) 부도(1、핀) 대불경(大끼、~Jò 불효(자 

老) 붙목(不g펴 블의(不義) 내란(內없U 등의 10악(←| 폼)을 

비풋하여 강상“떠 ffi)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여， 임금의 특지(상 

담)를 맏고 합좌(싼핍한 사헌부(5]흰퍼) 사간원(비패펴 형 

조이IJ맨)， 휴은 의정부(짧뼈íf) 사헌부 의금부(짚폈떠， 혹 

은 의정부 대간(혼때 의곰부 등으로 구성된 삼성(三省)의 

추국([앓':J)을 받는 죄인(뿜J0.1참고어]: 삼성(三省). 

삼전도[三田흉] 서울 송피구 삼진동에 있던 한강 상류의 나루. 1439년(서]종 

21)에 신설된 나루로， 도성(빼}씨의 중심지로부터 30리 지점， 

상류의 광나루[없패]와 하듀의 중랑포(며따i ，lì) 사이에 았었다 당 

시 서을과 광주의 남한산성을 이어주는 나푸로서， 종9픔의 도승 

(iiít7Js)을 두어 이들 관려하였다 

삼힐[르修] 자신의 본향(*j뼈과 외가가 았는 외향(ý fjiJ이， 그펴고 처가가 있는 저 

향(핑j1ß)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상[上] ‘입금’ 의 놓임딴 

상거{相댄l 서로 거리 (1많메가 띤어져 있는 두 곳의 거리(댐짧) 또는 떨어져 있는 

사。 l 

상격[효格1 : 1 공록의 크고 작응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규정 ;상전(賞典1. 2. (역 

사〉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역 임급이 칭f사하던 잭 ;상 

전(때싸) 

상고[上考] 관리의 큰무 성적을 관리의 성적 고과에서 상등C1:.폼)을 맞는 열 [장 

고어]’ 고적(경*강) 

상번[上쌀] ‘ 임금께 전쟁이나 난리와 같은 변(썩)을 보고함 고변(告평) 

상시[표횡] =상변댐훌쩔) 사망， 돌아가심 

상서시1，꾀해司] 고려 및 조선시대의 중%안l사행정기관 고려 시대에는 최씨 집권 

당시 정무 뼈，)5)등 행하고 문무벅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 

(iER)이 상시사로 개칭되었으미， 조선시대의 상서샤는 새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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뤘) 부패m댐) 점원Wñ!JO응 맏아보는 기관으쿄 국초에 섬치되 

었다가 세조 매에 상서원(fi맘꾀이D으로 개칭되었다 

상설〔뚫設l 무덤 앞에 사담이나 짐승의 헝상을 분떠 만든 식문(石껴) 

상신〔얘띨J: (，역샤냄국{엠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음등틀쩌 이르는말 =상신씨llill 

싱언〔上등J (역사)1.신하가 사사로운 일로 임금에게 긍응 옹리딘 엘 2 백성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상의원〔尙衣맑 J : (역샤〉조선시대에，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연용품， 보블 따위의 관 

21플 맏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상의사(尙j，fi])로 고셨 

다 느상방(尙方) 장복(파때) 

상채上징] 관료가 암금에게 차재깐子)블 을21는 일 차지는 소장(짜품)의 일응으 

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단히 사성만을 기팍하여 올리며， 상 

소보다는 형식은 간단하연서도 말하고자 히는 것은 다 표현하는 이점 

이 았음 상소처럼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연명으모 용리는 경 

우도 었음 [유사에 주자(jWJ)， 치문(젠文)， [창고어]‘ 소자(æ쩌) 

상침[常參J : (역사〉의정f왜얹)을 "1콧한 중신(illliD과 시종관(íμ!t1'ïl이 매일 편전 

(!인!t:i)에서 임금에게 정사(攻τ밍)를 아뢰던 엘 

싱항[上JjiJ: 위의 항목→， 

상호군[上찮꿇l 고려 조선시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 

색랑청[色flß행] 색리와 낭챙 당상관과 구분하는 용어로서 망하관을 포함한 실무 

관리 맺 서랴른 풍칭함 색리는 조선 후기 깐단 향랴릎 가리카며 

제반 실무를 맏았응 그리고 낭청은 본래 냥괜p.ß官)과 갇은 뜻으 

로 당하관을 지칭하였으며 조선 후기 비변사 선혜청 오군영 등 

의 설부직 관직으로 자리하면서 종6퓨옹 기준으로 품계플 고정시 

키지 않고 선임하여 부렸음 대체로 판걸의 인부플 띤 관원이 아 

닌 색량청의 경우에는 엽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피제를 적용 

지 않기토 합， [삼고어] 냥정(a찌이 낭관(e~π) 색려(色밍〕 

색리{色호J : <역사〉강영이나 군아에서 곡풀을 란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섣아치 

샘리[生뿜] 생할ð~는 습성이나 본능 

쟁선간[生석千] 조선시대에 궁중에 윤고기를 장아 바치던 역(1'1:)윤 부담하였딘 

전역자m평양칸) 간(千)이란 고려 때부더 신분은 양인(R人: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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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나 왕싣이나 사원(좋~ft) 등 특정기관에 집단으로 예속되 

어 특수한 역 (ljt)을 세습하다가 신분적 지위가 묶인 전역 부담자 

즙 이르게 된 것이다 

서간[올당] 소식을 얀"1거나 용건을 적어보내는 글 

서강[며江] 서올 양화도(楊iE빼 일대를 서강이라 함 

서계[동량J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은 벼슬아치가 일을 마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듣던 문서 

서교[西했J: Q)서쪽의 교외〔째外)@서울의 서대문(四大r'l) 밖 

서리[봄호J : <역사〉소선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들 맡아보 

딘 하급의 구설아치 『서제(좀엎)_ 

서모〔띄fitJ 아버지의 칩-

서용〔왔I!l J 조1듭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 

서인[西人J : <역사〉조선 선조 띠1 에，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여 동인(束人)과 

대립한 탕파 또는 그에 속한 사람- 뒤에 청서 - 훈서， 소서 노 

서， 노론 소록， 시파‘벽파 따위로 시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서장[뿔狀J _ CD서간(본簡) _ 간잔(뻐孔) 펀지(便紙) _ 서첩(핍뾰) 등의 문서. 공 

사(公κ)에 자유름게 왕래된 문서로서 고징된 형식이 없어 폭넓게 

이용되었음 이러한 정 때문에 공문서로 이용되는 정우 사사로이 

악용되 ;성우도 었어 점차 여타의 다른 고정된 문서 형선 。 무 디1치! 

되어갑 [유사어]‘ 서소(홉없) 서자(핍주)_ @서장관(럴狀흠) 고려 

와 조선 시대 외교문서의 작성과 사절 일행의 감찰에 관한 일을 맡 

았던 사절의 하나_@불교를 배우는 기본적인 네 가지 잭 가운데 

하나， 곧 서장 로서(都If)- 선요(파맞) 절요(節要)틀 사집(四잊) 

이라함. 

서재[西평] 조선조(~Rm'F때) 때 유쟁 (i:많)01 거처하고 공부하던 곳， 성균관 또는 

향교g없校)의 명륜당(~깨때호)의 앞 서쪽에 있었음 

서잭〔필冊] =책(冊) 

선곰김[않±옮J : <역사>1 고려시대에， 토목과 영선(찢챔)에 대한 일음 맏아보 

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장작감을 고친 것으로 뒤에 

선공사， 선공시 , 장작감 따위로 여 러 번 바꾸었다 2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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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공조에 딸려 토목과 영선에 대한 일응 맏아보던 관아 

EJI조 원던(1 392)에 설지되었고， 고중 31 년(1 894)에 폐지 

되었다 

선군[!ill펀]: (역새=기선군[縣핍펴] 고려 말기 , 조선 전기에， 왜군을 막가 위하여 

션치한수문(水피) 

선격[없格] 배를 부리는 겸꾼. 

선되[를德] : (역사〉중국 명나라 선종 때의 연호(1<1 25-1435) 

선릉〔宣陰] : 성종의 능. 곧 성종을 가리검 

선미[뿔"t] : 1.신선하고 산뜻한 맛， 2 ，새로운 안주 또는 새로운 요랴 
선몽[先엎] : 1.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느선봉군(先U!W 

전봉떠건짧)， 2 ，무랴의 앞자리 3é는 그 자리에 선 사강 

선성{先볕] : CI 옛 성인(뽕A) ，@주(댐) 나라 문왕(文조)의 아들인 주공띠公)음 일 

걷든 말， G 당(엽) 나라 태종 이후의 공자CIL子)를 얀걷는 말 

선왕조[先王朝] 선대의 임금이 다스라던 시대‘ 또는 그때의 세상 

선전관[宣傳륨]: (역사〉조선시대에，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숨아 

치 • 품계는 정삼풍부터 종구품까지 있었다 느선전 

선저I[료帝， BC 91~BC 49] 증국 전;한(/j1jì.회의 제9대 황제(재위 BC 74-BC 

49) , 지방행정제도를 정 "1하고 상평창 설지로 빈민구제를 도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격파했고 소위 서역 36국과 남 흉노도 복속시겼 

다. 정한의 여러 황제 중에서도 현제(딸해)로 됩;;1고 있다 

선척[船隻l ‘ 비} 제포(諾혜)에 관선(官ím)으로 배치된 병선(兵써a) 조선(i，lAfil 등음 

가리컴 

선혀1칭[호惠J흙] : (역사〉조선시대에， 대통미와 대통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응 맏아 

보던 관아. 선조 41 년(1608)에 두었다가， 고증 31년(1894)에 

없댔다혜정. 

섭리[쪼뽕] : 응양(B;，Ml)을 고르게 다스림. 

섭행[jll1i'] ‘ 1 일。l나 통치 따위플 대선 행함 2 다든 일도 겸하여 팽함 3 =섭 

λH짧피비‘ 

성교[옆했] : 1.책봉할 때에 내리딘 임금의 교명m:命)， 2 성인(뿔N의 가르침 3 

〈가틀-럭)=7댐력고 4. (증교)=을교 5 , (갈교〉을바른 이치에 함i뜯 

교리 석가모니의 교법이나 성인의 불교 전직을 이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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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Jltl낌짧J : <역사)1 고려시대에， 유약을 전수하던， 나라의 최고 학부. 충렬왕 

34년(1308)에 성균감을 고친 것이다 2 조선시대에， 유학의 교 

육을 맡아보던 관아. 꽁지플 제사하는 문묘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 

륜당 따위로 이루어지며， 태조 7넌(1398)에 설치하여 융회 4년 

(1910)에 없댔다 =괜힘Hl 반관(i半짧) 태학(太쩔) 혁댐짱힘) 

성묘〔용잉영J <고적)=문묘(文}햄) 

성묘〔뿜쟁] 성균관(成뎌않)과 각 지방 향교@대!0에 있는 공자(孔子)를 모신 사냥 

을가리검 [유사어]‘ 문묘(文댐) 

성비[뿔iiU 임금이 신하가 올런 상소(上않j에 적어 내리는 대답， 

성적(~행] 성스러운 사적， 또는 고적(古lii) 

성전[앓典] 생대(盛大)한 의식이홉式) 

성지[l，'y성] 성과 그 주위에 파 놓은 옷‘ 

성잭[찮冊] 책으로 됨. 또는 책을 만등-

성칩[짜뽕]:=성가귀 성 위에 낮게 쌓은 당 여기어 옴을 숭기고 적을 감시하거 

나 공격하거나 한다 『보원(똥t셈 성접(城J!I\) 여담(女-)- 여장(女 

f앞 여칩(女J:tl 치성Ott쩨 ‘ 지첩(~iEl웠 • 타구. 

성헌[成종] 성문 헌법(成文펌ìî;) 

성흔[Jlt;[， 1535~1598J 초선 중기의 문신 ‘ 학자 동서 분당기 때 서인과 정치노 

선을 함께 했고 이이와 함께 서얀의 학문적 원듀를 형성했다. 그의 학 

문은 이황과 。l이의 학분응 절충핸다는 평가가 9}으며， 소롱학파의 사장 

적 원류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본관 장녕， 호 우계 ’ 욱암， 띨칭 

자 호원 시호 문간， 출생지 서울 순화방， 주요저서 〈우계집}{주문지 

결) 등， 온관 장녕(엽寧) 자 호원(ì뜸源)‘ 호 우겨i(즈Þì웃). 묵암(횡ff4i) 시 

호문간(文따) 

성화[miU: <역사〉중국 명나랴 헌종 때의 연호(1465-1487) ， 

세계[1!!:系J: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 

세목[細木] 을이 가늘고 고운 무명 

서미〔脫米] 조세(租椰록 바치던 쌀 

세시[없時] : 1.=설 2.한 해의 절기나 닫， 계절에 따은 때 

세실[t낱솥] , <역사〉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위패이펴영)를 모시딘 증묘(宗빼)의 신 

실(神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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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ll!:1영1 : 대대로 전함- 또는 대대로 전하여 내려옵 

세주[쐐註1 : 1.자세히 설명되어 았는 주석딩다영:J. 2.=잔주H봐. 
세초[洗훌1: (역사〉조선시대에， 실록을 연찬한 뒤 그 초고를 없애 벼려딘 일‘ 자하 

문 밖 조지서에서 그 사초(싸파)를 울에 씻고， 그 종이를 제지 원료로 

다시 사용하였다. 

소미I小米] 좁싼 

소민[小Rl ‘ =장사람 ’ 조선 증가 이후에 팽민’ 을 이르던 말 =극상인(짜시

소부등[시에풍] 그리 굵지 아니한 둥근 나무 

소싱[小nl 죽은 뒤 1년 되는 날에 지내는 지)사 [장고어] 대상大神). 

소상재['j띠￥첩] 상례(폈‘잉의 하나인 소상지I(，j，~.v，'f)가 불교의식과 결합되어진 형 

태 〈고려λfG0i麗영J>>에 의하연， 13개월 되는 가일띤日)에는 

소상재륜 지내고 그달 그음에 소상제VJ、m~)릉 지냈다고 함 소 

상은 측상(1')]필)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 즉 1주기에 지내는 

제사플 말함 앙제들은 하루 전에 목욕재계를 하고 세탁하여 다듬 

은 상복인 연복(*쨌U)을 준비함. 신주(때主)를 영조H펴퍼딘에 모시 

고 상제들이 곡을 한 다음 연복을 간아 입고 다시 곡을 하고 제릉 

음핍， 소상 이후에는 조식곡(왜γ핏〕음 폐하고 삭망(때펑에만 곡 

을하게됨 

소석[샘짧1 :(j)소방w;세uí았 @경전(햄4)의 소(빠에 대한 해석 

소윤[少尹1 : <역사)1 신라 때에， 오 소경(Jî.'J、京)에 둔 외관(外官) 벼슬 =사대 

사. 2‘고려 시대에， 전중감 전증시 • 예벤시 대부시 · 소부시 위위 

시 • 군자사 사재시 따위에 둔 종사품 벼슴. 소감(少앓) 또는 소경(少 

聊)을 고친 것으로， 윤(尹)의 마음이다. 3 고려 시대에， 지방의 민정 

을 보좌δF는 일을 맏아보던 유수관 벼윤 만관(껴j힘을 고친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다 4 조선 촉기에， 한성부 개성부 장 

서사 따위에 둔 정사품 벼슬. 

소장[1ft훌] ‘ 〈역사〉상소하는 금‘ 

소재관[所在官] 해당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수영(守%) 

소정[所定l (j)정한 바 @정徒)해진 바 

소접[小훌] 부인이 남면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영사 

소학['j펠1: 8세 전후의 어린아이들이 유학 교육의 옐수 과정으로서 배우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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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修g홉) 송(宋)나라 주희洙판)의 지시록 제자인 유자정(쟁j子1없이 

편잔하였는데， 총 6펀으로 내펀 4권은 입교(入敎) 명륜(明f찌) 경신 

(敬信) ‘ 계고(뽑古)이며， 외편 2권은 가언(쫓言). 선행(홉11)으로 구성 

되었음 

속[束] 뭄「음 

속공[Ji'i公] 엄자가 없는 노비나 을건， 또는 금제품썼해'1品) 장붙(腦끼) 따위틀 관 

부에 귀속(태씨)시키는 것 

속공전[10公田] 범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관부」官따)에 소속시킨 진지(山벼). 

속습[삶섬] : 1 세속의 풍습. 2 저속한 풍승 

속오군[랐111m]: (역사〉역 (iJt)을 지지 아니한 양얀파 천민으로 편성한 군대 선조 

27년(1594)에 두었으며，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게 하고 나라에 

잎이 있거나 훈련한 때에 소집하였다， 

속전[찮월] 경제속육진[짧힘험六典] :(잭영〉조선 태종 13년(1413)에 히판(河뿜)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룹)와 조려I (íLtíylD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속육전@찌六 典) 속전(ifl맺) 

속전[짧홉] 죄듭 연하기 위하여 마치는 돈. 

손[짧] 손해(생害) 

손돌목If.i\;nlli] 손툴목은 인천 앞바다에서 마포나루까지 올라가자면 반드시 거쳐 

야 하는 걸목으록 검표시 대꽂면 신안리에서 강회군 광성진 사이 

에 았는 종은 해현을 일걷는다‘ 이 곳은 평상시는 세곡미릎 응반 

0]-는 뱃길로 이용되였다. 전시에는 적을 방어하는 진지로 사용되 

었다 손톤추위 진성이 내려오고 있다 

송λf[~상휩] . 1.(법플>~소송딩팀/이 2. (역사〉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 

소하여 판겹을구하던 일 

수[짧]: (역λt)581년에 증국 북주(北周)의 양견(楊웹이 정제(힘짜)의 선양(까園 

을 받아 세운 왕조. 581년에 개국하였으며. 589년에 진(뼈나라를 합쳐 

중국을 동일하였으나. 618년에 당나라 고조 이연(李껴바에게 망하였다 

수거〔修쩔]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플 올림， 

수깅궁[꿇많힘]: (.고적〉조선 세종 l년(1419)에 태종을 위해 창덕궁 통쪽에 지은 

궁전 성종 14년(1483)에 중건하고 이픔을 창경궁으로 고쳤다 

수계[修향] 문서나 글응 작성해서 국왕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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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풍했1 : (역사〉조선 시대에， 임균이 내리던 괴영(敎命) 
수렁관[즙염당] 행정 말단의 실무 담당자 본래는 중국에서 원나라가 한족(i자치 

관리글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임 고려 후기에 수령관으로는 도 

첩의사사(빼곳파아리)의 속관인 정력(뀐!m과 도시.(ií~}j，)가 해당 

됩 조선사대에는 각도의 경력과 도사 및 증앙관청 소숙의 5품과 

6픔의 남행(t험行) 관리를 "1칭함. 

수릉[줍陰] 임금。| 죽기 전에 미리 만틀어 투는 임금의 무덤， 

수일[용末1 : 1 머리와끝을 oH을라 이르는말 2.=수미(이털) 

수묘군[守릎휠] 왕실의 중요 묘소(혔머를 수호하는 잡류(짧m에 속ðli= 역인(段 

N. 선후沈퇴)와 왕HI(王뼈의 부모 묘소에 각기 2명씩을 배정하 

였으며， 친진(:1와패펀 선후(先팀)의 부모 묘소에는 배정하지 않았음 

수ol[收米] 싼을 거두에들임‘ 또는 그 씌 

수록[守뚫] 조선시대 종R서(宗띠쩌)나 향싱(전펀)을 관장하던 교서관을 비콧해 

각 단(ll'ìl 능(Ill딩 궁(흠) 퉁에 소속되어 청소하는 일윤 단탕하던 잡 

칙뻐얘1) 조선 건국 이후 고려 시대의 제도릅 겨1승하여 상소(上所)록 

설치되였다가 세종 20년(1438)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수복으로 개 

칭되어 〈경국대전》에서 제도회됨 종묘서에 30인， 교서관 향설에 

3인‘ 문소전(文DßP，빠어il 4인이 배속되었고， 조선 후기 정조 때에는 장 

헌세자(~왜뼈子)와 그의 비 (ft리인 헌정왕후(때u팀)의 사망인 정모 

궁“말챙훔)에 새롭게 4인이 배정됨 

수용[때용1 : 1 세금윤 정수합 느수혜(뼈께 2 남에게 빌려 준 돈이나 외상값 따 

위틀 거두어들임 

수속[따웹〕 적인이 좌를 연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거두어들엄 

수산帥몹1 : (역싸병마전도사와 수군절도사플 통틀어 이르는 말 
수인[연安] 지금의 김포시 양촌면 대꽂면 지역을 말한다 

수인헌[守安~~.] : (지긍의 김포시 양촌면/대공연 지역을 말한다J 본래 고구려의 수 

이흔(씁떠낌)로 신라 경덕왕(깐염王)이 。l픔을 수성O것lli0으R 고 

처 장제군(표않해”으| 영현(~젠쩌으로 삼았고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 

대로 소속하였는데 병종(r꺼영) 2 년에 감무(짧~~)를 우였으나 공양 

왕(.'l1i，맺王) 3년에 저음으로 통진 감무(센센많J)j)를 두매 현DW아 

이에 속해있마 〈고려사 지 21지 (llIlJ'lt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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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규싫〕 밖에서 쳐들어요는 적의 칭입을 막음 

수영〔水쓸] 조선(팩째，，1 때 수군(水필) 철도사(節[핍이)의 군영(軍상) 

수용 =진용[핀좁] 입금의 초상 어진(때쉴1. 

수의[따誌] :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 [유사어] 상의(相앓 

수이흘[협텀忽] 삼국사기 〈지리지〉변에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년) 현 김포사 

양촌면， 대곳면 지역을 수이흘이라 지칭했다 

수주[션111'1] ‘ 인전광역시 부평의 옛 이릅 

수직[연원] 건문이나 문건 따위름 만아서 지캄 또는 그런 사탐 ;직수 

수진궁[~，-ii호훌). "ξ선시대 궁전의 이픔 봉작(jJIl양)을 받기 전에 죽은 대군(大君) 

왕자(王子)와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公圭) 옹주(~용王)를 제사 

지내던곳. 

수찬관[修않官l 조선시대에， 춘추관에서 시정(뼈떼을 기록하는 일은 맏아보딘 정 

삼표 탕상관 벼슬. 승정원의 승지， 홍운관의 부제학이 겸임하였다 

수따〔水짧] 묘소(훌所) 앞으로 흐르는 물 중국 송('，1:')나라 풍수뻐水) 학자인 호 

순신(胡짧申)의 〈지리신법(ltiJ표新iJi)J>에 ‘묘소 앞의 물이 깊방(吉方) 

에서 와서 흉빙버方)으로 릎러가띤 생생하는 기운을 산출하여 길하 

고， 반대로 흉방에서 흘러와 길방으로 들어가면 생왕(生B王)하F는 기운 

을 충파(‘I~;破)하여 흉하다 ’ 하였음 조선 초기。|래 호순신의 물걷어 

따라 길흉을 점치는 풍수설이 유행하였응‘ 

수호군[규꿇뚫] 수릉군I守뼈ilil 역대 임곰과 비의 능”흥) 원(쩨) 묘(효)를 수호하 

는 역얀(段시.<t경국대진(원댐大싸)J> 병전(兵멧) 잡뷰〔않뼈조이] 

는 선왕릉(9c王껴잉과 선왕후릉(9c王!6R휩에는 각각 70인의 수흥군 

을 배정야도록 하였음 복제m떠í1i1J)의 대 (1"\:)가 다하여 선위씨1'1ft) 

을 묘때)에서 영녕전(，j줬짧으로 옮기연， 5인의 수등군응 배정 

함. 여타의 능묘에는 2~3인의 수릉군을 배정하였음. 

숙마[혔馬] : 1 깊이 잘 든 말 2.<역λ}벼슬아치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던 상λ뼈m;) 가 

운데 헬띄→J7IT뼈숙마일필하새 라는 글을 적은 칩지. 이릎 받은 사람은 

공사{公떤)로 어디를 갈 때 길이 장 든 말 한 휠을 얻어 담 수 있었다. 

숙배[짧拜] : CD종친 백관이 엄금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이월 전정“끊뼈에서 국궁 

사배(훼쩌四륨)함 @서움을 떠나 입지록 가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 

을 아펴는 일 하직(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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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땐lìîJ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늑속론 

슨금사[띠禁司〕 =의용순금사 앓씨씩양司 :<역사〉조선시대에‘ 죄인의 욕(j찌을 다 

스리던 관아. 태종 3년(1403)에 순위부블 고친 것으로， 매종 

14년(1 414)에 다시 의끔부로 바꾸었다 

순부영[띤힘션J : <역사〉조선시대에， 순무사가 임시로 거처하던 군영 영조 4년 

(1728)에 두었으며， 고총 31년(1894)에 풍-학교도를 토변하기 

위하여 서올에 두기도 하였다 

순심[띤혐J: 순참 순행(‘11')하면서 사정(’Jí↑페용 삼핑 

순일[힘I3 J: 10엘 

순치[，，~;gl : <역사〉증국 정나라 세조 때의 연호(1644~1661). 

순치보거(탑면행형) 임숭과 이‘ 광대뼈와 잇뭄 서로 간멜하게 서로 의지하고 있 

는관계를말함 

술사〔찌土] 술수(j'ícimx)의 진μf%)에 통하고， 대현(太玄)에 조예가 김은 사단. 곰 숨 

가(術쇼). 

술성헌[/갖城~~l 지금의 대꽂면， 양촌면 지역융 말하며 고구려의 옛 지명 수이흔플 

경덕왕이 숭성현으로 개명했다-

술시[Ei(s올 1 : <민속>1 심이시(+二B.'i)의 열한째 시 오후 일공 시부터 아흡 시까지 

이다 =슨술([;li:). 2 이십사시(二十二륨)의 스불한째 시 오후 일곱 시 

반부터 여텅 시 반까지이다 으=숭 

숭릉〔뿔닮] ‘ 〈고적〉조선 현증과 그의 비φ리 명성 왕후 김 씨의 능 동구릉의 하나이다 

숭반〔뭘lffl: 높은 지위나 벼슬. 극숭위(뿔(!I). 

숭정[뭘댐1 : <역사〉중국 영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殺宗) 때의 연호 
(1628~1644)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소션은 청나라 연호를 쓰는 

젓음 꺼려 이 연호틀 시용하였다. 

습속[결↑1il 승관(習폐된 풍속(風폐 

습조[젊양] 군사훈련 

승[升1 : (j)용량 단위(容_ií1:í'fl，位)의 한 가지 되 열홉[-1合l.@피륜의 짜인 날을 세 

는단위(많미) 새， 포(布) 팔심루U\-H1l)를 엘승(←升)이라 함 

승군[엽軍l: 중들로 조칙된 군다1. ""승벙((암兵). 

승드[(힘입 중의 무리. 치려(짧댐). 치류(腦썼‘ 치문(땀P9) 

승륙[햄六l: 7픔 이하(以下)의 벼숭아지가 6쁨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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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서[~옆~l 며슴을 올려 움 

승수[升월〕 피륙의 날(을)을 세는 단위록 곱고 거전을 알려주는 말 곧 그 승수가 

높을수록고운것이었읍 

승여〔풍때] 대가(大~.;) 임금이 타는 수레 

승Af[f맹즙1 <역사〉직위가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던 일 느승질이댐치 

승전〔쳐댐1 . 1 이어받아서 전합. 2.임금의 뭇을 전함. 

승전[혀영] 임금의 뜻이나 명령을 받아 관계관에게 전달하는 일 승정원얘뼈빠 

과 승전색Cikí뿜色)이 담당하였읍-

승짐원[;}jE)Uílll : <역사〉조선시대에， 왕멍의 출납을 맏야보딘 관아 정종 2 년 
(1400)에 중추원을 고쳐 도승지 이하의 벼슬을 두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승선원냉宣때으로 고졌다~은대(짧졸) 정원 

(政때 후원(뻗때 

승지(承읍)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왕명의 출납(出%에을 담당했던 관직 @ 

고려 정지의 추밀원을 고려 후기에 밀직사(품표司)로 고치면서 숭션 

을 승지로 고쳤음 풍계는 정3용， 정원은 5인으록 지신사(양0$판J ， 

좌승지 우승지 죠쁨승지 우부승지를 두었음 뒤에 다시 승션， 대 

연(代듭) 등으로 개칭되었음 왕명 출납 외에도 근시로서 자문에 응하 

기도 하였음 @고려시대의 이속벚않). 비서성， 합문， 예빈승， 장승 

국， 내고(內때)의 이속(!t題)에 40~50인이 배치되어 있음 

승추부[7k템9'1 : <역λ})조선 전기에， 군무(끽했)릉 통힐성뜯 일을 ~o} 하던 관아 
태종 원넌(1401)에 의홍삼군부둡 고진 것으로， 태종 3년에 삼군 

토총제부로 개면하연서 따로 독립하였다가 5년에 폐하역 병조에 

속하게했다 

시가[B츄價] 그 때의 값 그 때의 시가(市f賣) 

시가[市價] 시장(뻐까)에서 물건(物ít)블 팔고 사는 금새 장시세(혜R협양) 

시강[試짧] 경전댐典)이나 〈통감(펴짧>>. <<국조보감(國햄寶jjQ:Þ . 무경(펴포) 

등을 시험할 때 강(끓)하토록 하는 것을 얀합. [장고어1: 강경딩힘Ð 

강무(짧武) 

시관[試官1 <역샤〉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관계되는 관원을 통들어 이르던 말 

시권[試혐] 과거 사협 답안지， 글장 

시마[짧1lI 1 오복 五~Il) 증에서 가장 짧은 식달 동안 입는 상복 즉 본종(本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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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조(從암세，jD. 삼종형제(츠從兄!(;) 중증손(폈1Hli) 증연손터~j;; 

fl'，)과 외친(ýf$ID의 당형제자매 , 처모(갖다) 등의 상사(굉'J>)에 입는 

상박(밍nm 익힌 삼베로 만드는데 대공(大껴) 보다는 거진고， 소공 

(小까) 보다는 고운베록 만둠 [유사에 시복 

시업[끓去] 죽은 사당에게 시호없퍼틀 물이는 법 시호릉 의정하던 규정 

시비선익[뭘탬혼1: =시비곡직[월뼈←꾀 ，옳고 그르고 굽고 곧응시비곡전 

시서[詩됩] 시전(채Ni)과 서전(O']Hμ) 시와 글씨 

시역[해현] =시산[쳐갔] 부모나 임긍플 죽염 ;시륙(tl갱!û. 시해(웠맘) 

시위군[1햄1軍1 : <역샤조선 축기에， 병증찍페 가운데 중엠1 번(짧}을 들허 올라오는 

지방의 장정. 세조 5년(1459)에 정병(正파으로 고졌다 느시위패 

시위매[담衛牌] 고려 말 조선 초 중앙문의 병증(兵HO 일명 시위군이라고도 하 

였다‘ 왜구의 출몰과 전란이 잦은 고려 말 각 도의 절제샤를 겸임 

하고 였던 조정 중선들운 통제력이 약화된 정부를 대신하여 직접 

군대릎 정말하고 동솔송R긍 권한을 까지고 있였가 때문에 그들은 

자기 휘하의 사병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재우기도 하고， 상경시겨 

자신의 거처플 시위케 하기도 하였으므로 절제사의 사영이라 하 

기도 하였다 시위패랴는 이름은 이때 붙여진 것이다 그들은 사 

병익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중앙 국방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군대 

였다 이성계(추成桂)의 정치 군사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 몫옹 담당했던 것도 이 시위패의 한 부류였다， 

시임〔댐任1 : 1.=현잉(행1:H. 2 현재의 관원 

시장[，없j(l : (역사〉재상이냐 유교에 밝은 사합틀에게 사호를 니l리도록 임금에게 

건의할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일틀을 적어 올라던 금， 

시장[품영] 과거 시험장. 시소(，tJi!i) 

시장[，없j(] 시호(짧5엠를 내리기 위해 대상되는 사단에 대한 행적과 공적을 적은 

행장(行iW. 

시정[市#1: 1 인가가 모얀 곳. 중국 상디!(上代)에 우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가구쩨個) 방간(얘깨). 2.=시정아치. 

시정기[8없^cl : <역샤엄금이 정무를 집행할 때에， 그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역사 
에 남을 만한 자료를 사관(잉官)이 추려 척은 기록 

시종[1총從1 : 1. <역사)=시종신 2. <역사〉조선 말기에， 궁내부의 시종원에 속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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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벼슬 임금을 곁에서 모시어 어복 쩌〕服)과 어불(찌야끼에 관한 얻 

을 받야보았으며， 정원은 18명이었다. 3. <가툴릭)~시종직 

시잭문[꿇冊又] 저1왕(램王)이나 후비(尼힘)의 시호를 임금께 아칠 때에， 그 생전의 

녁행을칭송하여 지은글 

시힌럭[8좋g땀1 : <역사〉태음력의 구법(흉法)에 태양력의 원리플 부합시켜 24절기 
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멜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 중국 명나 

라 숭정 초기에 톡일의 선교사 아당 살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죠선 인소 22년(1614)에 김육이 연경에서 들여와서 효 

종 4년(1653)부터 사용하었다 

시호[짧랬} 벼슬한 사람이냐 관직에 있딘 선비틀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 

급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에는 임금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 

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 

연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음. 

식물[효物1 : ~먹을거리 
식λH食事1 : CI 여허 가지 음식(닮食)을 막는 일 @또는， 그 음식(따食) 
식재뚫용] 학식， 견식， 상식이 있는 사암 

선요[후ppj : (민속〉육십갑자의 스붙역닮째. 

신미[포未j : <민속〉육십갑자의 여밟째 

신시[푹El: <민속〉육십갑자의 열여닮째， 

신상[E티商. 1372~1435j 고려 망 조선 초 문선 진하사록 명나라에 다녀와다 

경상도 도관창사 - 대사헌 ‘ 이조잠판 우군도총제 겸 평안도 

도관찰샤 등을 역입하고 1425년 형조판서， 이듬해 예조판서가 되 

었다. 

신시[~Ef.l: (j)선하(많下)와 서민(따民)@또는， 많은 신하(멈下) 

신시[$8좋j : <민속)1 섭이시의 아흡째 시， 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이다‘ =신 

(申) 2.이십샤시의 영일곱째 시 오후 세 시 반에서 네 시 반7，7f지이 

다. 곡선 포시(~~時) 

신유[￥멍j : <민속〉육싱감자의 쉰여닮째 

신임옥사[품또때좋j : ~신임사화[우王士『빼 ‘〈역사〉조선 경종 원년(1 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려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어l 일어난 사화 노돈 

사대신(1띤大[ij)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영군을 세제(世iI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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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봉하고 정무른 대신하게 하자， 소콘이 풍가암윤 상소하고， 

이들 샤대신이 역모륜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행에 처 

해지게 하였다 

신정[~Ii政] 새로운 정지-

신중[껴宗 1 : (인명〉고려 저120대 왕(1144~1204) 이름운 탁(야). 초명은 민 

(B)(). 자는 지호h玉1/>). 최충헨이 옹링하였딘 왕이다‘ 재위 기간은 

1197~1204년이다‘ 

신주[新主l ‘ 새로운 주군 

신지[j텅비 1=옥적지. 2. (역사〉정해진 순창 구역

신칭I辰뿔] 임급이 튿는 것플 농이는 말. 

신축[훔표1 : (민속〉육십갑자의 서은여덮째 
신칙[申節] 단단히 다잎러서 경계함-

신하는 신하노릇 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 ’(서정)대우모야되따)에 나 

오는말이다. 

신해〔辛J\:l: (민속〉육심갑자의 마흔여닮째， 

실록[엽짱1: 1 사실을 았는 그대로 적은 기록. 2.한 임금이 재위한 동안의 정영 

(政令)과 그 밖의 모든 사싣을 적은 기록. 임금이 송하한 뒤‘ 설록정 

을 두고 시정기(뼈政5리를 거두어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설록청[홉잊탤〕 ‘ 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잔하기 위하여 입사로 설치하였던 기구 실 

록찬수청(안앓행명뼈의 약칭이다 임금이 죽고 새 엄금이 즉위하 

연 설록청을 임시로 션치하고 총재관 샘1&官)과 당상(효上) . 냥청 

(e~탬을 엄명하여 여려 부서(맑뿜)로 나누어 전왕대(에j王에의 실 

꽉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대개 도청(해뼈과 3밤(껴)으로 냐누어 

얼음분담하였다. 

심도[ι행〕 강화도(江깎島)의 별칭(j}IJfi1f) 

심업[心法1 : G: 정 신(精神) 곧 λF을(햄끼)을 의식(흩따)하는 마음 @마음윤 쓰는 법 
십고십상[十考十上] 관리의 근무성적이 10차례 평정(i↑定)하여 10번 모두 상등 

Ct얀)인것을말함 

씨라기 1.부스러진 쌀얀 2 =싸라기눈.뼈米[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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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f골 금초(송년)(날짐승)의 하나 나친 난추니라고도 합 

이문[띔門] 관이{官염이의 총챙 

아전[엎fiJ 조선시대 운 무관의 전형(상倒을 맡은 전조없뽕)의 버금7)는 벼슬이 

라는 뜻으로 이조(핏면)와 벙iξ(兵면)의 참판(參*'1)음 탈리 이르는 말 

아정[阿댐] 죽임을 당하는 것 중국 전국 시대(햄댐時代) 아대부(何太처는 치띤 

(i갑얹)이 엉망이었3나 근신(近띈)들에게 뇌물을 바쳐 항상 그를 칭찬 

하는 소라가 들렸는데‘ 이들 안 제(쌀)나라 위왕“랬土)이 그른 평형L흔 

꺼1)에 처하였음 

아조〔我朝] 우리 왕조. 

안접〔安짧] 걱정 없이 편안하게 미불러 삶 즉 거주지가 정확치 않은 사란을 펀호 

(써戶)하여 인정 지역에 머불도록 하는 것. 

얀행동[많行껴] 경기도 검포시 하성면에 있는 마끈포리빠펴험里]이다. 한강이 마 

을을 둘러싸는 형세이다 자연마을로는 안행동， 덕개 등이 있다 

안행동은 기러기가 줄지에 날으는 형세라 하역 기리기 안αID자와 

갈 행(行)자를 합하여 붙여진 이픔이다 덕개에는 포구가 있어 인 

전과 서울을 왕래하눈 많은 운반석과 어선틀로 성황을 이룬 적도 

있었다 하여， 지턱이 좋다는 돗무혹 이듬 붙여졌다 

OH잭룬[哀冊文] 제왕이나 왕비의 축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 

야대[夜혐] 임금이 망혐1 션히끌 불러서 정연(찍짧을 베풀어 경사(i표)의 고금 

(古今) 치란(i않Q에 대하역 강(請)하던 앞 [참고어]‘ 야대법(jj(힘法) 

악년〔弱年] 나이가 어림 또는， 어린 나이 

악산〔쫓山] 현 김포시 대꽂띤 약암2리 소재， 해빨 135미터로 옛 문헌에는 약산 

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조선지지자료〉에 승마봉으로 기재되어 있 

다 봉수대가 았었3나 일제가 산의 혈을 끊기위해 정상에 핏물을 끓 

여 부었다고한다 

앙김[룹따] 크기 혹은 그 수를 줄이다 

앙처[떠界] 고려 조선시대의 특별 행정구역 

앙님[챔南] 호남(í!얘벼)과 영남(꿇南)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잉력[없땀J : <천문)=태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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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액[i>jjj쫓] 보리와 빌읍 。}응러 。1르는 말 

앙봉[Jf奉] 장례블 모심 

앙Áf[F껴司 1 : 조선시대의 양^K~찍司)는 사헌부(司건따)와 사간원(司j때m을 합한 말 

이다 대간(딘;!lD이라고도 한다 사헌부란 정치의 시바에 대한 언론한 

동 빚 백관(百깐)을 규찬하며 기강 풍속을 바로잡는 암을 맏았으며‘ 

그책임자는대사헌이다 

앙서[兩西1: <，，]，，])황해도와 평안도를 。댈러 이흐는 말 ;황평양서 

앙성지[꽁때之. 1415~14821 조선 전기의 문선이자 학자 (통국지도} 등」응 찬진 

하였고 홍문관 설치틀 건의하였다 (예종설록) 릉의 편찬에 잔여하 

고 공조판서 대사헌 등「음 거쳐 홍니윤관대재학이 되어 {동국여지 

승람) 편찬에 잠져하였다 본관 남원(에따) 자 순부(뼈夫). 호 능 

재(씨껴인 ’ 송파(셈IJ!V 시호 문양(文짧). 1441 년(서1총 23) 진사 

와 생원에 향격하고， 식년문패式年文μ)에 급제한 뒤 정창부승 . 

성균관주부를 거쳐， 이듬해 집현전(껏잉서밍에 들어가 부수잔 교 

21 등을 역입하였다. 춘추관기주관ì1H)(pÍi~리主당) 겸 고려사수사관 

(파옮史뼈史官)으로 (고려사(高햄史)) 케찬(&1댔에 찬여하였다‘ 이 

어 징현전직제학(直샘쩔)에 승진. 1453년(단종 1) 왕명으로 (조 

선도도(히며뼈탬))(말도각도(八道옵댐))를 작성하고， 이듬해 (횡극 

치평도(포極엄平圖))를 잔진(!짧ml하였다 1455년(세조 1) (말도 

지리지(八道뼈，E'[:손))를 편찬. 1463년 왕영으로 (통국지도(폈많뼈 

댐))를 찬진하고 홍문관(~L文짧) 설치듭 건의하여 책을 보관하게 

하였다 1469년(예종 1) 중추부지사(J;II고) 홍문관제학(않낌) 

춘추관지시릎 겸직하며 (세조실록>. 1470년(성종 1) (예종실꼭) 

등 편찬에 장여하고， 공조관서를 거쳐 1471년 좌2]공산(1左쩨功 

Ii!) 3릉으로 납원군(범떠캄)에 봉해졌다 1477년 대사현에 재임 

되었고. 1481년 홍문관대제학(大해，!}!)으로 (동국여지승당} 면찬 

에 관여하였다 그해 문선정시(文힘훌쩌)에 장원. 1482년 서적의 

인간(印귀D 수장(收웠)에 관한 12조의 건의문을 올렸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문점에 (눈재칩). 저서에 〈유선서(패함ð))(시 

정기(時i성리)(상강사략(三버핑8í\)) 등이 었다 

앙심합[옳心閒〕 창덕궁 재실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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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위[끓11I 1 입금의 자리플 묻려즙 ;선양(極펴 선위(輝位) 

앙이[;￥핏〕 서양(西i￥) 사람윤 암잡아 이르는 말 서양(西i￥) 오탕개 

앙인[良人] 벼슬아지들 하지 못하고 천인이 아닌 상사람， 신분이 귀족 - 평띤 천 

민의 엄격한 분류에서 양인 전인얘않N의 2분 분류를 거쳐 근대에 

틀어오면서 소멸하는 과정에서， 천인에 대응히는 말이었지만 시매마 

다 지위와 구성이 일정하지 않았다‘ 

앙잡〔릎월] 누에즐 침 누에치기 

앙중[때宗] 조계종과 전대증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교종과 선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앙전[~JIII 앙진은 지금의 서을시 강서구를 만한다 

앙천헌[쩍川縣] 경기도 김포문 동부를 차지하고 있던 옛 행정 구역이며 1914넌 

에 김포군에 통합되었응 고호는 제차파의(찍次巴衣) 공암GL 

김) 제양(껑애j，)). 파릉(임園 양평(陽平) 양원찌댄) 등임 현 서 

울시양천구 

앙항[租따1: a 양식(펌食)@군사{軍士)의 양석(띔쇼) 군량(떤짧) 
앙항[뀔해] 군량‘ 

앙힌[좁접] 뛰어난 인재를 카웅 

앙화도〔楊花똥 1 : =(지영〉양확진[楊花ìt:l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 북안(~tm에 

있딘 나루 양화도(楊花쨌)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한양(않쩌) 

에서 강화{江華)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상에 았던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조운(싸핀을 통하여 삼남(=園) 지방에서 올 

라온 세곡(!!t많을 저장하였다가 재분배하는 곳이었다 또 한양의 

천연방어선을 이루는 요지였으므로 진매(삶힐)를 설치하였다 

앙화진[楊花庫〕 서음 마포구 함정동 한강 북안m뿐)에 있딘 냐루 양화도(楊1ë뼈 

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한양(찮껴)에서 강해江Jp，)로 가는 주 

요 간선도로싱써] 있던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캉의 조운 

h뽑;용깅을 통하여 삼남(두南) 지방에서 올랴온 세곡(짜짧을 저장하 

였다가 재분배하는 곳이었다， 또 한양의 천연방어선을 이루는 요 

지였으므로 진대 mt.휠)를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도승(뤘책)을 배치 

하였다가 뒤에 별장(lJ 11M~)으로 비꾸었으며， 10척의 선박이 배지 

되었고， 어영청(뻐월願。l 관할하였다. 새곡을 관리하기 위하여 

호조(戶띤)에서는 점검정않a檢짧9을 두었다， 한편 이 지역은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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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않고 아른다운 지역으로 이틈이 났은 뿐만 아니라， 초기 전주 

교도듭이 슨교한 공인가 하연 ιν해에서 암상당한 개화의 선각자 

김옥균(c:i):玉i낀)의 시제가 청나라와 정부에 의해 능지처참 당한 역 

사직인 사건의 현장이가토 하다 지금은 이 지역에 양화진 순교자 

기념관과 한만 한국의 개화에 공헨한 외국인틀의 공동묘지인 외 

인묘지가있다 

어가[떠쩔1 : (역사〉임금이 타던 수"11. =，거가(딱쩌) 끔여 • 난거(le，~!)l) . 대가(大 

퍼). 대로(大略). 보가(폈쩍) 봉가 • 용차αRlfI) 승여 연곡 왕가(王 

);!;).용가·용거 

어링[魚앓] 물이 한 군데로만 흐르도특 윤살음 막고 그 곳에 동받을 놓아 고기를 

잡도록한곳， 

어서[魚콩] 임금이 와방애 나가는 산하에게 주는 부절(ηQñ)모， 그 위에 글씨룹 새 

겨춤 

어영대쟁얘P쉴大將] ‘ 〈역사〉조선시대에 둔 어영청의 으뜸 벼슬. 품겨)는 종이품이 

다 늑어장w테~tt) 

어진[;쩔옮] 고기가 들도록 불 속에 싸라 참대 장꽉 등을 툴러 꽂아 둔 올 어 

살이라고도 한대 조선시대에는 관에서 섣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관 

리하도록 하고， 등급용 나누어서 매장(깅앤딩을 만틀어 호조 도짧) 

고을에 비치하여 일정한 어전세를 거두였다 

어휘[떠l끓1 : =어명[때名] 국서어l 쓰는 임금의 이픔을 이르딘 말 

억매[j[r買 1 : =강매(램買) 강권에 옷 이겨 남의 을건을 억지로 삼늑매(뼈 웠) 
언전[평메 바닷가에 제밤을 쌓고 개간한 받. 

엄교[혔혔1 : 1 엄격한 가르침 2.엄한 교지나 분부‘ 3 남의 가르침윤 놈여 이르 
~ulr • 1 
~ ~ 

여딩〔餘힐] 패하거내 망(亡)하고 남응 무리 

여묘[Jill흉]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무덤 근처에 호막을 짓고 살면서 무텀을 지키 

조=- ö1 
L 2 

여사[女.æ. l 여자증 

여신{잔긴lJ l 중국 옹주(짧써) 신풍현 남쪽에 있는 산 진(~~)나라 시홍H엄모)의 장 

지인디1， 문콕(llIl패)에서 역도(쩌;j')를 보내어 역사하게 하였응 

여역 〈한의학〉진염성 연병윤등틀쩌 이르는말 =여진 역려 온역(ì~J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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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園] 중국 한(ì웠나라 무제의 태자 여(00의 무덤 태자가 강층(江充)의 무고 

로 죽자 무제가 시호를 ‘여‘ 로， 그의 무덤응 높여 ‘여원’ 이라 하였음‘ 

여장[女댐] ‘ 성(뼈 위에 낮게 쌓은 담-

역[뚫J : <역사〉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 관야에 전달하며 외국 샤신의 왕래 , 벼슴 

아치의 여행과 부임 때 마필(펀따〕을 공급하던 곳 주요 도로에 대개 30 

리마다 두었다 =우역(郵뽑) 

억〔않] 우리나락 역사에서 사람은 누구나 포괄적얀 의미의 역을 부담하였음. 이 

보다 조금 좀은 의미에서는 벼슬을 지]외한 역역(力앉 육체 노동)을 지칭 

하기도 하였음- 도 가장 즙은 의미로는 그 중에서 요역)만음 가리카기도 

하였읍 

억관[끓官] 고려와 조선시대에 통역， 번억 등 역학(譯샤!)에 관한 업무를 당망하였 

던관려 

억로[얄路] 역마얘탠)를 바꿔 타는 곳과 장R긍 길. 

역법[엽l효， almanacJ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7뜬 방법으포 시 

간단위를 정할 때 주로 달과 같은 전체의 주기직 현장이 기본이 된다 

억승[짧초J : <역사〉고려 조선시대에， 전국에 섣지한 역을 관장하던 종구품 벼슬 

조선 중종 30년(1536)에 찰망으로 고쳤다 

역설[앞돗] 급성(한生〕 전염병(f영i싱에의 한 가지 처음 걷리연 연。l 몹시 요르고 

오슬오슬 떨리며， 홍역처댐 발진이 온옴에 나는 데 따지가 저절로 떨 

어지가 전에)에 긁으면 곰보가 됨 천연두(天f~@)를 짧方(한방)에서 

。]z.J!::.. t:_!}
<:!'c'는 g 

연렁군〔延짧君] 연령군은 1699년(숙종 25)에 조선 저119대 숙종의 여섯째 아틀 

로 태어났으며 오위도총부(五衛햄영찌)의 도총판을 지냈으나 21 

서)에 요절하였다 어머니는 명빈박씨이다 

언굳[EE용J :=연도[ìfl볕] 큰 도로 좌우에 연하여 있는 곳 

연영[좁名] 연영(뼈名) 두 사람 이상(씨上〕의 이듬을 한 곳에 잇탈아 씀 

언영차재~~名정子J : <역사〉두 사람 이상이 연영하여 임금에게 올라딘 끌 

언미[줬尾] ‘ 제비의 꼬리 

연미징[꿇f응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음 윌꽂리에 있는 정자 지정변호 인전유형문화 

재 쩌124호 최조 건립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고려 제23대 왕 고 

종이 구재(九평)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면학하도꼭 했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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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이 있다 그뒤 조선시대 삼포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고 1512년 

함경도 지방 야인따시틀의 반란윤 진'?j-"I'는 등 국7써1 공로가 많 

은 황형(1liílil에게 조정에서 서l워 하사하였다고 한다， 연산 2년 

(1196년) 12원 숭문망(뭘文낌을 고져 희정당〔맨政파)01라 칭하였 

으며， 소실과재건을반분r하다가 1917년 대화재 이후정~，.궁의 강 

녕전ùJi웹랩을 。l전하여 1920년 12윌이| 재전된다. 희정당은 왕의 

침전(;'11랬으로 사용되었다가， 순조대에 이르라서는 핀전(f밍때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조 30'긴 5월에는 효명세재J츄어1 

익종으로 추존)가 이곳에서 승하했으며， 고종이 정복궁 완공 전까지 

마묻던 곳이다 현재 보플 815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안부[延安府] 황해 연백문에 있던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고구려 때 동낙응흔(쪽흡 

낌)‘ 등일신라 매 해고군6앉부회[l). 고려 초에 엄주('，~끼”’ 고종 때 

영응현(7}c1l'\')i\ì) • 복주({찾μn. 원증 때 석주(EJ[1H). 증렬왕 대 온 

주U않州) 등으로 고쳐 내려오다가. 충선왕 때 연안부로 고쳤다 

조선 태종 때는 연안도호부로 올려 경기도에서 황해도르 이관하 

고 1895년 군(那)으로 되었으며 1911연 배천군(白 )11채)음 합하 

고 평산군(1'山耶)의 일부를 편입하여 연백군이 되었다 

언제[첸쩔] 아머지가 살야 았을 때， 툴아간 어머니의 한 돌 만에 지내는 소싱ψj、 

햄)을 미리 다가서 열 한 단만에 지내는 제사(짤b미. 언제사(('1(였，j，e) 

언조[年條1: 1 어떠한 일에 종사한 햇수 2 샤묻의 역사나 유래 3 어떠한 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조폭. 

연포호I[훨J3包함] 꼬챙이에 뀐 두부플 닭국에 끓여 놓고 모여서 먹고 노는 일. 

연한[年限] 정하여지거나 경과한 햇수 =연기(年때]) 

연희빙[원흩껴J: 조선시대 행정조직상의 단위 구역‘ 1394년(태조 3) 한양으로 천 

도(팩경미한 태조는 1395년 6월 한양부(ì'Æ찌떠)룹 한성부(않뼈m 

라 고치고， 9윌에는 종묘샤직 궁뀔을 완생하였다. 1396년 백악 

산(며 낌 111) 낙산짧山). 복역산(木표山:市미 인망산옹 연켈하는 

약 18km의 도성(웹ßJJIi:을 쌍았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음 5부(꾼 

if:f:!R임 때;j~ ‘ F딩ffiJ . it部 다'l'i[l) 52방(해)으로 하고， 각 방에 

는 방영표(성l名I:;D플 세웠다. 연희방은 동부12방 증에 하나다 

열부[없武] 임금이 몽소 군대를 사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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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서[列행l 나열하여 서술Q죄쁘)함 

열초[烈며] 커다란 공로와 업적이 있는 조상 

염산[였散l: 전세(田뼈나 혹은 진흉곡댄~It짧 응을 거두고 흩응 

염소[똥所] 소금을 굽는 곳 곧 염장댐갱場)‘ 

염장[똥홉l: 1 소금과 간장을 아울러 이르는 딸， 2 ，음식의 간을 맞추는 양념을 통 

틀어 이르는만 

영{令] 역λt> 1.신라 매 중앙 관아의 으폼 벼슴 가운데 하나- 병부， 조부， 예부， 

사정부， 좌 • 우이방부， 경성주작전， 사전왕사 성진， 감은사 성전， 봉은사 

성전， 몽성사 성전， 장부， 승부， 예작부， 선부， 영객부， 위화부 따위에 두 

었다 2 ，액제 때 전국을 다섯으로 구획한 지방 행정 단위인 방(方)의 으뜸 

벼슬 3 ，고려 시대 중앙 관아의 으뜸 벼슬 가운데 하나 경시서 내부사 

를 비롯한 종부시 사복시 선공사 진객사 따위에 두었고， 품계는 삽품 

에서 구품까지였다 4 ，조선 시대 종진부의 정오품 벼슬. 부령(링j令)의 위， 

부수(副守)의 다음이다， 5 ，조선 시대 중앙관아의 으뜸 벼슬 가운데 하나 

소격서 종묘서 사직서 • 평시서 사온서 의영고 • 장흥고 • 각 진(뼈과 

능 ”췄 따위에 두었는데， 품계는 종오품이다 6‘대한 제국 매 중앙 관아의 

판임(判묘) 관직 가운데 야나. 원구단사제서(圓표혐껴찢뽑)， 좀묘서， 사직 

시， 영희전， 옥청전아낄때~J)， 겸효전， 각 능 따위에 두었다. 

영[맡] 값이 없는 수 ‘0’ 으로 표기한다 극공{초)， 제로(2em) 

영건[응옆] 잡아나 건불을 지응 =엿구(쏠*옮) 

영고[힐考] 재위 기간 동안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들야 가신 부왕(父王)이라는 뭇 

으로 엄금이 자가의 선고(싸考)이자 선왕(先.:E)을 높여 호칭하는 말 

영돈덩[;;.향[~~l 영돈녕부사[~J없寧府별] 조선 시대에 종친(宗親)의 일을 담당하딘 

돈녕부(敎휠따)의 정 1품 관직a로， 정원(定貝)은 1 인임. 약칭(略 

때)하여 영부사(1iJíJif事)나 영사(짧힘)라고토 합-

영돈녕부사[領뤘뚱Jff좁1 : 조선시대에 종친(宗親)의 일을 담당하던 돈녕부(했휩따)의 
정 J품 관직으로， 정원(定월)은 l 인임 약챙(略隔)하여 영 

부사(때규파)나 영사(碩事)라고도 함. 

영락[永짧1 : <역사)1.고구려 광개돕왕의 연호(391-412) ， 2 ，중국 멍나라 성조의 

연호(1403-1424) 

영ÁI[領똘] 상새三司) 춘추관(좌秋힘의 장(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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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얘] : <역사)=영의정 

영송[띤送]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영위사[띤원使] : <역사〉조선시대에， 청나라 샤선윤 영접하딘 임시 벼숭， 

잉믹정[領‘융cIJ(]: <역사〉조선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 정일풍의 픔계로 서정(마f찌 

을 총팔，，]-는 최고의 지위이다 ;상상(上얘) 수규(해훗) 수상(연 

애). 영규(와d줬 영상(빠相) 영합(짜[써) 원보(元쩨). 

영재[永NJ 영구히 지1결(찢홈)로 지리하는 것 

영춘추관사[領흉1m事] 고려와 조선시대에 춘추관에 두었던 관직 정 1풍 관직으 

로 l인이며 영관시애떠íi'l>)라고도 한다 1308년(충결왕 

34)에 사괜싸삶)01 예문준추관(싼文챔쩨으로 바뀌었마 

가 1325년(충숙팡 12)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뉘면서 

영관사와 감관새앞ffi'19를 두어 수상이 겸임하도록 하였 

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다시 예문춘추관으모 

되었는데， 여기에 영관사 l원을 션치하여 시중cl추며) 이 

상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국대전)에 따르면 그 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이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 

로 내될 때 각뺀1 영관사가 다시 설치된 것으코 보인다-

영하[씁下] 조선시대 각 지방에 었는 감영(옮상). 병영(兵쩍) 수영(水션) 유수영 

(엽단싶) 따위의 관청 건물 내부나 그 전체를 가려거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았는 고을을 두루 일걷기도 함. [유사어J: 영딴H섭下턴) 

여1관[댐官] : <역사〉고려 초기에 문 육관의 하나. 예의 • 제향 • 교맹 과거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성종 14년(995)에 상서예부로 고쳤다 

여|문[댐文] α며법“잉회에 관영없한글@예법띠llìt0과문물〔文찌 @예불승H=- 의식이합이 

예문관[쫓文짧〕 고려 조선시대의 관청 고려시대에는 제찬(;1시倒과 사명(詞命 

임균의 말이나 명령)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개국 당시에는 태 

봉(씌!t)의 관제(官씨)를 계승하여 원봉성(元)띠省)을 두였다가 뒤 

에 학사원(쩡士P감 한림원(쉐林ßíÐ으로 고쳤다‘ 1275년(충렬왕 

1) 문한서(文평뽑). 1298년 사굉원i히林P完). 1308년 예문춘추 

관(싼文흉秋館) 등으로 불러오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 

용분려하여 예분관으로 하였다 

여1문관검열[찢文셈짧] : <역샤1 고려시대어1 ‘ 사초(멋휘륜 기록히는 일을 맡아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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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품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예문춘추관에 두었다 

가 공민왕 11년(1362)에 예문관에 소속시켰다 2.조선시 

대에， 예문관에서 사초 꾸미는 일을 받아보던 정구품 벼슬 

여j봉[짧쫓J : 1.창이나 캉 따위의 날카로운 끝기봉(싹쟁). 2.날카콩게 공격하 

는 기세 3 날카로운 논조나 표현 

예장도감[파쫓都뚫] 에끼&에월~)에 관한 일을 맡아 보딘 관아 처음에는 임시 관야 

이던 것을 조선 세종 6년(1424) 10월에 초묘(펴뿜 예장(팩 

챙) 투 도감(都앞)을 합하여 예장도감끼양양都짧)이라 하였음 

여I~[~용흥] 종진 공선(功멈) 종1품 이상의 운 무신이 죽으면 나라에서 예른 

갖추어장사지내준일 

예조[힘엽] 고려 • 조선시대에 존속하였던 관칭으로 예의(댐젊 · 제향(쩔享). 조회 

(얘함). 교병(交牌) 학교 과거(깎웹)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어1조만서[，j윌홉힘j휩J : <역사〉조선시대에 둔 예조의 으음 벼슴 정이품 문관의 벼슬 

이다 =종백(宗f에. 

띠학[j융떨] 예법에 관한 학문‘ 조선시대에 생랴흑L이 발달하연서 나타났는데 특혀 

상장 저]려1않찾쨌폐를 중시하였다- 에“월의 본질과 의의， 내용의 옳고 

그릎을 탐구하는 유휴에맘까)의 한 분야 본래 중국 고대의 종교적 제사 

의식(j'，，，~테옳해에서 비콧되었다고 하는 예는 주대U해에에 와서 인간행 

위의 규범이자 사회질서의 근간으록 정형화되면서 고대문화 전반을 의 

미하였다 춘추시대(강f;I댄써 유학을 장시한 공자Gl子)는 바르 이러한 

여]에 정동했던 인블로 역1지어짧읍)를 행함으로써 당시 흔란했던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며， 예의 형석쁨만 아니라 본질을 강초하였다‘ 

오헤의[五평흉] 책이름 〈국촉요례의(國햄li禮옳);}의 약칭 조선시대 허조(펌퍼) 

등이 세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의 예서(뼈ι)얀 〈홍무여)제(번武챔 

iI;Ij))) 등음 잠작하고. <<두씨통전(t:l:JJô핸典);}에 의방(f1f뻐하여 

오례(:jiÆ앓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 세조가 다시 요례 중 실행할 

만한 것을 채집하고 적출하여 연잔할 것을 강희맹(쫓希효디에게 명 

하고， 신숙추(대/웠Jit). 정척(찢F 양) 등도 함께 일하게 하였으나， 결 

국에는 성종 5년(1474)에 이르라서야 비로소 완성하였음， 이 서 

적의 규정은 대체록 국가의혜(國家{힘웰의 의멈(fj'j(iEC)이 되었음， 

오빙[午方J : <민속〉이십사망위의 하나， 정남GE펴)을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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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다~오(午J ， 

오성[1i'l"] , 1.고디l 중국의 다섯 성인 황제(ifN씨， 요(꾀， 슨(짝J ， 우(파J ， 당왕 

(i써:EJ을 이은다 2 ，문묘(文f떼어1 함께 보시는 다섯 성인. 공자m子J ， 

안자이끼cç-J. 증자(함子). 자사(C(씬). 맹"H파子)를 이른다 

오시[午햄l 섭이시의 일곱째 시 오전(牛iìij) 열 한 시부터 오후(午f싱 한 시까지의 

동안 21시의 열 셋째 시 요전(추페) 연 한 시 만부터 오후(午f상 연 

두시 만까지의동안 

오휠[률問] : 1.곧바르지 아냐하고 에돋아서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2 사리에 어둡 

고 세상 윤정을 잘 모르마 3，주의가 부족하다 

옥송[챔깜] 형사mrj'j>J 상(上〕의 송사(，ιjí) 

옹곤It양間] 지역이 넓고 산블이 많은 큰 변음 

옹정〔짧正]: <역사〉증국 청나라 세종 때의 연호() 723-) 735) 

와신상담[없흙염脫] 성에 눔고 쓸개틀 맛본다는 돗으로， 원수필 갚고자 고생을 참 

고 견다는 일을 가리키는 고사성어(故깎없댐) 중국 춘추 시 

대(휴秋B취，:J 오(굉나라 임금 부자(夫켠)가 월(뼈나라 엄금 

구친(句뼈을 쳐서 부왕(父王)의 윈수름 갚고자 매양 싶 위에 

서 잠을 자면서 고생을 하였으며 , 또한 월나라 임금 구천은 

오나라를 쳐서 회계(없성)의 치욕음 씻고자 씀개를 으며 보북 

을 잊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응 

와주[쩡훗] 여기서는 죄인의 보호자라는 뜻임‘ 

앙화[王{I:l 임금의 덕행으로 감화하게 함 또는 그런 감화 

외간[:'/問] : G)진칙(행n&J이 아닌 남 @자기(自 cJ 짐 밖의 다픔 곳 

외방[外方] : 1.서울 이외의 지방 =외소(싸삐 외하방 2 ，=외지(싸벼‘ 3 ，=비결점 

외조[外朝] : G)군왕@王)0] 국정맴뼈을 듣는 곳. 외정(싸되 @외국{씨因의 조정(.:cJ뼈 

외해[짜쳐] : (j)육지의 주위(써園)에 있는 바다 @외양(싸1￥) 대양(大뼈) 원양 않태) 

요미[찌米] 관원('6)1.)에서 급료(쇄훼)로 주는 딸‘ *요(샤) 

요역[쟁 íít] : <역사〉나라에서 정남(丁밍)에게 구섣 대선 시키먼 노동. 

요충[要챔j] : =요충지[몇잭뼈l ‘지세(센양)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느요충(몇 

쟁O 요해지 형승-

요합[要Jj'j] 중요한 사항 

요해지〔맺좁地] :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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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JCξ] 별로 중요(重뿔)하지 않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용구[융탱딩] 현 이릎 지금의 정기도 용인 본래 고구려 구성현이었는데， 신라 경 

덕왕 때어l 거서현으로 고처서 한주에 붙였고， 고려 초기 용구현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종 9년(1018)에 광주에 붙였다가， 명종 2년 

(1172)에 다시 현으로 복원 조선 태종 13년(1413)에 처인현과 합 

하여 용인현이라하였읍 

용도[태1M] ‘ 양쪽에 담을 쌓은 김 

용동[HHlI 두럼거내놀라서 옴을솟구쳐 뛰듯움직임

용렬[댐것]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용봉[能센1 : 1.용과 경」황을 아울러 이프는 만 2 뛰어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 

는말 

용사[用事1: =용권(매않)‘ [명새권세들 부럼 =용새벼事〕 

우대언[右代늘] 조선시대 승정원뼈J)(Pτ)에 속한 정3품 관직 

우등[{쪼폭] 높은 등급 

우려[{웹뿔] 여1블 두럽게 함 

우상[右뼈1 : <역사)1.반해 때에 둔， 중대성(中짙省)의 으뜸 벼슬 2.=우의정 

우승자右承듭1 : <역사)1 고려시대에， 만직사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떤 
정삼풍 벼슬 충혈왕 2년(1276)에 우승선을 고친 것이다 2 조 

선시대에， 중추원이나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냥을 맡아보던 

정삼품 벼슬 대증 원년(140 1)에 우대언。 루 긴쳤다가 둬에 다 

시 이것무로고쳤다 

우약[{풍뭘] 은혀J(펀흰)가 애우 넓고 두터읍 

우익m짧] 보좌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히는 사람 

우즐[都쭈] 역좀假챔 역찬에서 심부름등 는 사람 

우주[똘主] 궁중에서 우제(않$)를 지낼 때에 모시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神主) 

울연[힘然] ‘용연하다 의 어근 1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지마 산에 나무가 올연 

하다 2 크게 성하다 

웅부[t뼈11 웅장하거1 큰 고을 

원관[院짧] 나라에서 경영-61는 여관 고려 • 조선시대 역(.Ic)과 역 사。l에 두었 

던， 출장하는 관원을 위한 국영의 여관- 원우띠元子) 원띠퍼 

원소(댐所) 왕서1개士1lt子)， 왕세자빈(王世I뼈과 왕의 사진(f，뼈D 원팍)의 산소(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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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J];(쯤l 원이되자로 끝난 。|즙음 가진 관에서 입금에게 옹며는 공문서 일반적 

으로 송정원U뼈때의 계사(양야)를 말함 

윈릉[많뺑1 : 입끔의 능 
원약지정배[뚫풍뼈定뜯êl . (역λ})서올에서 멸피 떨어져 있고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귀영F을모내던 일 

원왕 원굴C31iJijj) 원통(찢께하게 누명을 써서 마음이 맺하고 억울(깨땅)항 원억 

원임[原任1 : 1.=진관(미j감). 2 본디의 벼슬-

원증공신[J];(從rJJ똥 1 : 조선시대에 근 공을 세운 정공산(正功많)을 정한 때 그에 따 
과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거| 준 공선 정호 

원칩〔園패l 능침쨌앉). 또는 놓때 곁에 세워두어 제사(劉m에 사용하딘 건물. 

윌꽂진[月$월1 강화5진의 하나. 강회음 월콧리 강화5진-제툴진(장회읍갑콧리). 용 

진진(강화 선원연 연리，향토유적 제8호)‘ 덕진진(강화 불은연 덕성리. 

사적 제226호) 초지진(강화 갚상띤 초지리 사적 제225호) 

월대[月쫓l 궁전 앞에 있는 섬롤 

위리[圍옳 1 : (역사〉유에된 죄인이 거저하는 집의 듣-례에 가시로 올타리을 "'1던 

일 ;위극(댐뼈 

위어소.[좋환;líl 조선 시대 샤옹원(리앞때의 한 분장(分óì') 웅어 [jwr.\1의 명산지 

인 한강 하류 고양(高陽)에 있었으며， 응어블 좌아 왕7}(王)i()어1 

진상하는곳입‘ 

위만제{힐安쩔1 : (민속〉산소나 신주가 놀라서 다른 곳으로 웅직이지 않도콕 하기 
위하여 지내는제사 

위의[威않] φ무게가 있어 외경(표뼈한 만한 거풍(l합動) 예법(꽤i1;)에 맞는 몽가 

집 겨1율(JJll:11l)’ 의 다은 이릅 @장사(:;동따)에 쓰는 항오(irHí.) 

위친[j;) Hl I . CD고려시대 지방의 각 역%양)이나 향교， 또는 국가어서 정한 성황(뼈 
~~) 따위의 제사장(영:MYA) 운영 및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지장Wi 

1lJ'). 묵척(필R) 수급(끼、r찌 , 도척(刀R) 등에게 지긍하였던 토지로 

녹과전(패깎버)의 하나였음 @조선 시대애 틀어서도 고려의 제도틀 

그대로 이어받아 각 역이나 향교 시원 제사장 등에 지급하는 위전 

이외에， 왕싣익 원당이 된 사찰에도 위전을 지급하였으며， 때로는 지 

방 관공서플 운영하기 워하여 지급된 공해전 등의 토지 영목옹 위진 

이라 일걷기토 하였음 한면， 논을 ‘위당(位끊)’ , 반음 ‘위전(位[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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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일하기도 하였음 [유사어] 위로({lL土) 

위판〔位版] =위패({，디뿜) 단(!m ， 묘(햄)， 원m퍼， 절 따위에 보시는 산주(神主)의 

이즙을 적은 나무패- 극목주(木主) ’ 위판(位쩨 

우1호[jll.號] 벼슬의 응급 및 그 이릉 

유관[뱉없] 투루 툴아다니며 구경함 

유나승[1밟ßf용] 절의 모든 사무플 맡고， 모든 일윤 지휘하는 증 

유던칭원법[없年생:it法1 : <역사〉고려 조선시대에， 왕위듭 계승할 때 왕이 죽은 그 
해는 전 왕의 연호플 그대로 쓰고， 다음 해부터 새 왕의 

연호릎 쓰도독 정한 법 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 폐위된 

왕의 경우에는 폐위년을 그대로 다음 왕의 원년으로 사용 

하였다. 

유새有러1 : a:어떠한 단체(固劉의 사무(벌務)를 받아보는 직무(~M용)@교회(~X會) 

의 제반 사무(뿜f't)릉 맏아보는 직무m없J5) 

유λf[{11허] 그 맡은 관아(官m) 

유서[품종1 : <역사〉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유수[잃守] 고려 조선시대의 지망관 조선의 유수는 개성 강화 광주 수원 등 

에 설치했는데， 품계는 정2품 또는 좀2품， 정원은 각각 2명씩 두었 

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생부를 개성유후새 開뼈엽後허)로 고 

치고， 유후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른 두었는디1 ‘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픔겨)는 츄2폼으 

로 하되 유수 기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게 하고， 대선에 행 

정과 꾼사엽무는 진임(핑任) ，or'수가 탐망하였다. 

유시[詞示l: (관청(官없)에서 백성(百@힘에거Il타일리 가르침， 또는 그 문시(文홉) 

유시[훨時1 : <민속)1.심이시(十二a#)의 열쩌 시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공 시까지이 

다~유(쩔). 2. 이십사시(二十四a，，)의 열아흡째 시 오후 다섯 시 반 

부터 여섯 시 반까지이다~유 

유신[{맑동1 : 1.(역사〉홍문관벼슬아치플통플어 이르는말 2.유학에조예가갚은신하‘ 
유응 풍요한고을 

유증[有I~l 시작한 일에 끝이 있음 

유칩[원集] ‘ 죽은 사람이 생전에 씨서 남긴 원고릎 모아 묶은 책 

유후사[앓後司l: <역샤〉조선초기에， 개성(問떠서율 통치하지 위하여 둔 지방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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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한양으로 옮긴 뒤애 그 뒤처"l를 위하여 두었는데， 뒤에 

게생부모고졌다 

육경[六때)] ‘ 육조(六낀) 판서(껴j띨)의 아청(;i!lfí!ì) 

육경[하흉] 정사(앓平)를 쌓응. 축하(피1li'1)항 만한 플잡고 기쁜 일 

육경원[양찮{짐] 조선시대 인조(仁폐의 생모얀 인헨왕후(仁때王낌) 구씨Utoa의 

묘‘ 칭기도 김포군 김포연 풍무리에 있는 장릉U:Cßt딩의 이전 명 

칭- 인조 10년(1632) 정원군이 원종(元순)으로 추존됨에 따라 

인현왕후로 추존되고， 능효도 정원군의 묘얀 흥정원(l~1t' 5낌)과 함 

께장릉으로바뀌었음 

육상궁[없P뿜] : (역새조선시대에， 역매 입금 기운데 정궁(正힘) 출신이 아닌 임 

금의 생모 신위듭 안치한 사당. 

육진[六典] : 6조(면)의 국무(國f)5)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된 법전 。|전(更典) 호 

전(戶典) 예전(댔典) 영전(兵典). 형전이j멧) 공전(工典)의 6전윤 

말한다. 

육조[六혐] 고려 -조선시대에 기능에 따라 서정Qi!政)을 분담하고 집행하던 6개 

의 중앙관청인 이조〔헛홈) 호조(戶뻐). 예조(댐엠) . l~조(兵냄) 형조 

(ìflJ훨) 공조(I훨)의 총챙 

윤계[尹몇， 1583~1636] 조선시대 문신 1627년 정묘호란 때 상소하여 척화틀 

주장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 

자， 근왕병을 모집하딘 중 청군에게 잡혀 잔살되었다 본관 남원(南 

原). 호 신곡(흙삼). 시호 층간(잉쩌i). 영쟁 자 신백(김f검)， 활동분야 

정치 , 본관 남원(南댐) 자 신백(f즙伯) 호 신콕(흙섭) 시호 충간(얻떠)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 1627년 정묘호란 때 상소하여 척화 

Uí'tn)를 주장하였다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지1하여 승문원에 배속되었 

다 권지부정자(없);0컴11[1 字)에서 전적(JIl!짧)으로 승진， 이어 교리가 되 

고 남양(南[1&)부사에 이르랐다 1636년 맹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 

되어 위급하게 되자， 근왕병('[IJI兵)응 모집하던 중 청군에게 잡혀 참잘 

되었다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윤당[ft혈] 진설(핸팝)로 맞응 이치(애뼈에 적합(핸싼)함 

윤대[뚫최〕 조선시대에 문무 관원이 윤빈으로 궁중에 잠석하여 임금의 질문에 응 

대하던 일 각 사{리)의 냥관은 관청의 차례에 따라 임금을 앞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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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어1 관해 상주하고 질문에 답했는데， 동반(JlU까 文흠)은 6품 이상， 

서반(四JJl 武官)은 4품 이상의 관원이 해당되었다‘ 윤대는 날마다 이 

루어졌으며， 하루 윤대 인원은 5명을 넘지 않았다 

윤섬[尹월1 : <인명〉조선 션조 때의 문신(1561~1592) 자는 여진(iÞ:ifu) 호는 과 

재(냈劉 1587년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중국 명나라에 갔다가 이성계 

가 이인염의 후손이라는 잘옷된 기사를 바로잡고， 1590년 굉국 공신 

2등이 되어 용정 부원군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때 종사관으로 상주에 

내려가 박호 이정듀(李Ri!JO와 합꺼1 끝까지 싸우다가 진사하였다 

윤탁(尹짧)이 그 호수(戶없들 중인 토리 윤탁(벚￡￥)은 춘추 전묵 시 

대 조간재趙ílíl子)의 산하로， 진양(핍陽)을 다스라면서 세금을 줄이고 

어진 정사를 버l뀔었음. 후에 난라가 나 조간자의 아들 조양자빽앓子) 

가 진양으로 피난하였는데， 그곳 백성틀이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음‘ 

율문[챔文] 헝률의 법소문 50선시대의 형플온 중국 멍(明) 나라의 〈대명률(大明 

1f)"을 그대모 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율문은 〈대명률〉의 법조 

문을지칭함 

융복[J!Z!~I 군복의 하나 싸응할 때 입었으며， 칠략[天앓]과 주립잉;갚)으모 이루 

어진 철략은 길이가 길고 허리에 주름을 잡았으며， 주엽은 호박(號 

lá) 마노(1，밍~) . 수정(水~'?I) 등으로 장식함 문선(文멈)도 진시에 임 

금을 호종할 때에는 융복을 엽음 융의(Ði:衣)라고도 함 

융원[J!Z펄1: =융단[f.JiJ핍 대작(大#r，)의 자리 

융획[~쭉맹1 : <역사〉조선의 I까지막 임금인 순종 때의 연호(1907~1910). 

은전[恩典] 나라에서 내리는 혜택L홍?￥)에 관하나 특전(特典) 

은택[쩔j윷] 은혜(펀핀)와 덕배 인택(i=ì'훤) 

을묘[z:，P~1 : <민속〉육십갑자의 쉰두째 
을묘년 1495 연산 원년 

을미〔ζ未1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두째 
을)，f[ζ81: <민속〉육십강자의 마흔두째 

을사사화[ζE土댐J : <'역샤조선명증즉위년(1545써1 일어난사화 얀향1 죽자새로즉위 

한명종의 와숙인 소윤이탱j의 거두 윤원형이 얀종의 와숙인 대댄6및}의 거두 윤임 

일파를몰아니}는과정어써 대윤파에 가담댔던 사림(:1::째이 3711 화틀 입었다 
을유〔ζ명J <민속〉육십갑자의 스불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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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죽[ζ표1 : <민속〉육심감자의 물째 
틀해[ζ갖1 : <민속〉육심감자의 연두째 
응가[隆h미 ’ 선세('}cjll:)에 공푼(功:!UJ)ól 았을 때， 그 자슨에게 추은(샤앤)하여 관풍 

을 내리는 것 조선에서는 과거제도가 강화되어 관료제적 성격이 강 

화되었지만 여전히 공신이나 3풍 이상의 고관 자손 맞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응서m집씻의 특권이 부여되었음- 음직 (ß행1\0.2-로 가자(加'fj) 

하는 음가제 또한 이러한 응서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 

[장고어] ’ 음서램뼈 음직0평힘 

음관[혈官] 고려 조선시대 공신 빚 고위 관원의 자제(子없)로서 응직(倒빠이 제 

수된 자 남행관(南行官)이라고도 한다 응자제 중 20세 이상펀 자를 

매년 정월 간단한 특별시혐_2.j료 제수하였기 때문에， 과거(훼찍어1 따 

라 출새버什)하는 문 무관과 구별되었다 이등은 8'9품 품관(，뮤1官) 

과 녹사(셨휴”로 초임(初ff:)되어 미부분 5품 이상으로 전급되었으냐， 

하위품관으로 었다가 과거를 몽하여 문 무관으로 진출， 출세의 김응 

밟는음관도 있었다 

응동[엽l머] 지금의 김포시 월콧면 고양랴의 능통음 말하는 것으로 보얀다 저녁 

에 수례가 고리관에 이르렀다고 함으로 ‘고리관’ 은 지금의 대꽂연 송 

마리를 말한다. 고양리는 대꽂연 송마리와 경계지역。|다‘ 이곳은 당 

시 포구가있였다. 

음부[;~j합1: =응녀(않女) 

음의[흡쫓] ‘ 글자의 음과 뭇 

응직[흩職] 과거에 의하지 않고， 다만 부조(처ID의 공으로 히는 벼슬 

음청[陰랩] ‘ 날씨가 흐린 날과 캔 날 또는 흐림과 캠청음(n，\1l응) 

읍거[뭉居1 : 읍민(동J.i!)튼이 거주하던 마을， 또는 슨락(村값) 인반적으로 판사(감 
웅)가 였고 읍치(둠Y음)가 행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관거(다셈)라고도 했 

음 득히 행정상의 멸요나 변방의 방어와 관련하여 새로 성(며m을 쌍 

고 용(동)을 설치하기도 했고， 인큰의 읍거(펀힘)를 품겨 새로 조성하 

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읍거 지역은 매장(생쭉)을 긍지하여 읍치 지 

역으로서 보호했음 

음기[울흉1 :음의 티 

읍치[동治1 : <역사)=고을 l 조선시대어1 ， 주(州) 부(1ft) 문(llfl) 현GM:) 등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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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이르던 말 ;성읍(뼈로.l. 2 굽아〈縣페가 었던 곳~성읍 읍지 

(둡y읍) 

읍호[울號1 : (역사〉조선시대에， 외영부 룡작(封멍) 앞에 붙이던 읍(힘)의 칭호. 
응Àf[ii1: gffil 매을 길듭이 거나 매[海東좁] 사냥을 하던 사람 고려 말 조선 초기 응방 

lfl;빼)에 속한 특수한 신분층ξ로서， 금쉬~關를 잉싸 궁중의 제사나 

공생앤괴에 바쳤읍 조선 축 영조에서 관할하던 사복시(司lX츄)의 응 

새재댐[끼는 3패이엉)로 나누l어 패마다 번갈아 번상\iI'iJ:l하였으며， 내응 

λH內rl.iJl깨와 외응새싸댔j깨들 두어 운영하였음 [유사어]: 응인(없N 

응맏[딴없] 수용(，서)tl)에 응(I[~하여 판출암 

의구[놨↑월] 의심 (U心)하여 두려워함 

의귀[依歸] =귀의많폐<<J :1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 :슨의귀((않어i). 2.\불교〉 

부처와 불볍(íilli잉과 승7에엽뼈로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청함 불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신조이다 =의귀(f{(힘). 3.<종교〉올아의 경지에서 

종교적 절대자나 좀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 늑의귀이衣돼) 

의금부[풍禁府l: (역샤조선시대어1. 입금의 영령을 받들어 증죄인을 신문하는 일 

을맡아하던관아 

의려[옳빠l =의병(義兵). 

의례 [í휩뿔] =의식({않，，0 

의앙[찮뿔1 : <역샤삼맘(三뿔의 후보자로 추진"1'는 일. 
의세[倚영l 세력을 믿고 재거나 억지를 씀 

의자[댐予] 뒤에 등받이가 있는 걸상 교의(交橋) 

의장[옮í3tl ÚJ임금의 위의(威뼈를 장식하는 부(쭈)， 월얘l~) ， 개선(蓋없)， 모(중) 등 

을 말함.@임금의 거둥 때 의장용 무기를 가지고 호위하는 군사 

의정[뚫政1 : ÚJ조선시대 의정부(Û;jEJ(ITf)의 영의정(領옳뼈， 좌의정〔짧뼈， 우의정佑 
E짧EJÚ의 풍칭“irÆ\!1]). @조선(램싹) 광위~6년에 설치(짧옮한 의정부 

닮합야R의 으뜸 벼슬. 광뭔光펴이 9년에 의정 대신(大닮)아라 개칭(改柳 

함 @의회Q옳송) 주의(主휩에 의뼈한 정치(rfýjli) 의회짧엽) 정치(뼈잉 

의정〔끓:iEl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이나 관서(官뽑)에서 보고한 사목()jî.EI)에 

대하여 의정부(짧뼈까)나 육조(六밍)에서 중선(重닮)틀이 모여 의논하 

여결정함 

의정부[뚫攻꺼] : <역사〉조선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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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끓깡]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을 내어 빈민을 구저1 

하먼 지1도 충국 한(i'!D 나라 때 창설되어 수 ‘ 탕(B;'if，!f) 시대에 널리 

행하여졌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성종 5년(986)에 종래의 흑창 

(黑찌)을 의창(앓꺼)으로 개칭하여 살시하여， 조선 시대까지 계속하였 

음 원래 의장은 환프 (끊짧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이식(꺼낌、)을 꽁이 

지 않는것이 원칙이었음 

의처〔끓월 1 : 의논하여 처리합 

이궁[짧흥1 : 임금이 국도(댐용”의 왕궁 믿F에서 미펀던 별궁. 행궁(行좁)이라고도 한 
다 피서(웹써) 피한얘1m) 요%띨 위해 짓거나 경승지댐상빠에 짓 

기도 하였지만， 통치력의 효과적인 파급음 위해 지방의 요지에 이궁 

을 지어 올아가면서 머플기도 하였다 

이목〔耳El l : 1 ‘귀와 눈을 。F윤리 이르는 말 2 주의나 관심 3 귀와 눈응 증심으 

로한 얼굴의 생검새 

이문[移文1: =이[移.] :(역사〉중국 한대(ì했代)의 공문서 가운데 갇은 등급의 관아 

사이에 주고받딘 공문서 때로는 격(12~고} 더불어 포고문의 성격을 띠 

기도 하였다. 늑공이(公移) 이문(移文) 이서(fζ'f) 회이때1);) 

이배〔쩡짧] 귀양살이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이생대전[펴生뿔田] 홍수 또는 불길의 변동으포 생긴 하천 연안의 개흙망 이생지 

(ì尼'l:l띠j 이생처(;尼生處l. 01생진(π生rnl 

이설[移設] 다른 곳으호 옮가어 셀치함 

이속[移낌1: [북한어] 옮겨 소속시컴 

이숙[1625~16901 조선 후기의 분신 11세 매 병자호란으모 포교쿄 선%에 붙장혀 

갔다가 회은군의 주선으로 귀국했다 효종 때 삼사에 출영하였으며 우의정에 이 

르렀다 경상감사 때 선정으로 여러 고향11서 시탕을 세워 배향하였마 본관 우봉 

(午평l ， 호 일{암정G잊f木워， 시효 충현U않1)， 별칭 자 중위j'[Q1) ， 환동분야 정치， 

본관 우봉{午젠 자 중우(j'φ깨 효 일휴정따，j，f;까 시호 충현[연까W ， 1636넌(인 

조 14) 11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포로로 선%다뼈영]에 블갑혀 갔다가 회은군 

([었펀홈)의 주선으로 뀌국하였다 1648년 진사에 합격하고 1655넌(효종 6) 문 

괴에 급제， 한림(網J을 거쳐 삼새三司)에 출입하였으며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 

다 경상감사모 있을 때 선정을 버1풍어 여러 고옆1시 사당윤 그를 내향}였다 

이숙번[李뼈펌， 1373~14401 조선 전기의 문선‘ 안산군지사 매 방원을 도와 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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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왕자의 난에 콩을 서1웠다 박포， 조사의 반란을 진압했다 병조 

판서，와참잔 찬성 응을 지내고 안성부원군에 봉해졌다 공이 큰 

것에 자만， 탄핵 받아 유배되었다 (용비어천가)편찬에 참여했다-

이앙선[異{없~l 모양이 나른 배라는 돗으로， 다른 냐랴의 애를 이르는 딴 주로 

소선 시대에 외국의 절션을 이르는 데에 쓰였다 

이유[휩없] 금성대군-

01예[호않l 지방 관아에 속한 아전과 하인 이예에는， 관아의 판장(官휩에 딸런 

심부름꾼인 육방의 지인(XD印)과 통얀댄9 1)， 현령의 좌이괜Itl1\官)언 

전리때따1 ， 무칭(i，lffil에 속한 균관(!jI官)과 폭교(’밟혔， 관부나 궁방 

에 예약되어 운전(띤田)을 검분(jc;J<分)하고 감득했던 둔감(대~~괴 등이 

있었음 원래 정원은 없었고， 지망 행정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맏았으 

나 본래의 임무 대신에 대부분 관원의 사사로운 일을 하였고， 노예냐 

포로갇이 천대t많t음. 

이원[주原， 1368~1429l 고려 맏， 조선 초의 문신 조선 개국 후 3번 대각애 틀 

어가 공명정대하게 처리했고， 정종 때 좌부승지에 올랐다 제2차 왕자 

의 난 때 방원을 도와 좌명공신이 되고， 철성꾼에 검-해졌대- 세증 즉위 

후우의정， 좌의정에 올았다 

이왕칙[주王않1 : <역사〉엘제 강진기에， 궁내부에 속하여 조선 왕설의 일을 맡아보 
딘관청. 

이조[쭉홈1 : <역사)1 고려시대에 육조(六번) 가유데 문관의 선익(훤千)과 혼봉(펜j 

조h어l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이조판서[훗종합IJ홉1 : <역λ}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총재 
이직[주없， 1362~14311 고려 받 조선 초의 운신. 이성계른 도와 조선 개국에 공 

헌했고， 제2차 왕자의 난에 방원을 도왔다 주자소를 설치， 동활자 계 

미자를 만튼었다 성산부원군으로 진봉되었대 세종 예 영의정， 좌의정 

을 지냈다 문점 (형재시정)이 었다-

익[쫓]: 조선조 때 합길도(따곰펴)와 평안도(平갖낼)에 설치하였던 특수한 군사 조 

직 중익(中랬)， 좌익(左했)， 우익(右Z，~-)의 편제를 중심으로 군익도(軍짧 

협)를 만들어 적微)의 침입에 대비하였음 

익명서[똘名뿔] 글쓴이가 자기 이릎을 감추고 쓴 글‘ 

인견[引見1 : Q)인도하여 보임 @지위가 높운 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만나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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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신하륜 플라 틀여 만나폼 

인녕부[仁휠府l 조선 태증이 정종 2년(1400) 11원에 양위를 받은 뒤에 두었던 

관아 선위(패位)한 상왕(l:王) 정증의 왕후(도}g)에 대한 공성(供 

죄)과 그 박의 일체의 사무흥 맏아보았음 세종 2년(1 420) 3원 

에 공안부(차갖따)가 폐지됨과 동시애 인녕부에 통합되었다가 동 

왕 3년(1421 년) 10원에 인냉부를 경순부ÙJ힘『띠꺼로 만른어 통 

궁*당)에속하게 함 

인리[人몇1 : <역사)1.=서랴(판핏). 2 고려시대에， 임기를 마치고 동정(同비의 직 

책으로 진급한 수 있는 구실아치 기관(，2官). 기사(끓핍)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인리〔없휠l ‘ q 이웃 동네 인곡빠뼈). 인통廠껴)@이웃 이(및) 
민마[A馬] ‘ 1 사람과 말을 아올러 이르는 말 2 마부와 망을 아을러 。l르는 말 

인민[f二始] 인밴검씨는 1555년(명종 10) 2월 김한우(삶젠右)의 딴모 태어나 선 

조의 후궁이 되었으며， 원종(元림:{::祖의 아버지)을 낳았다 1613년 

(팡해군 5) 10월 59세에 죽어 서올 종로구 궁정동어l 있는 천궁에 위 

패를봉안하였다 

인신[E미듭] 냐무 돌 -쇠붙이에 글자룹 새기어 신빙 증거로 삼는 것 도장 · 관인 

(당印) 회인(션印) 등의 총갱 임금이 쓰는 것을 새(!jj)， 관리는 인 

(대)， 평민은 사인(私E미이라 함 조선 시대 여러 관부(官府)의 인선(印 

f듭)의 제도는 대종 3년(1403) 2월에 정하였음 

인아:사돈과종서 

인왕산[{::王띠/仁B1山l: (.지명〉서울 서쪽， 종모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있는 산 전체 

가 화강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반이 노출된 것이 특정이다 

인정전[仁政없〕 창덕궁의 정전(正탱. 창덕궁은 태종 4년(1404)에 연궁으로 창 

건되었으며 인정진은 세종 즉위년에 준공， 임진왜란으로 볼타 광 

해군 3년(1611)에 재건 지금의 건플은 순조 30년(1830)에 실 

화하여 이듬해 중건한 것임 

인조반정[仁祖反표1 : <역사〉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이귀 김류 등 서인(西A) 

일파가， 굉해군 및 집권파인 디R북마(大itillD를 블아내고 능양 

군(i;았易합)인 얀조를 즉위시킨 정변계해반정 

인후[c밍이찾1 : <의학〉식도와 기도를 통하는 입속 갚숙한 곳 ‘목구맹’ 으로 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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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맹 @급소， 흑은요해처‘ 

일강[8뿜J: 1 매일 선생 앞에서 와는 강. 2 매일 강의함‘ 

일되-원] 한 도내(追內) 

임내[任內] : (])고려 조선 초 때 일종의 특수 행정 구역으로 잉제의 부역 -과세 • 공 

납 등을 위임 집행하는 곳. 이 구역은 효쟁戶휩。1 마스"1고 중앙의 행정 

관(jj1l;ltO이 파견되지 옷한 지역입 조선 초에 혁파하였으나 세종 25년 

(1443) 경까시 간혹 존속하였읍 @관한 내(풍돼여 소관 내뻐씁여 

임술[王양] : <민속〉육십갑자의 쉰아홉찌 

임시[lllB응].1 미피 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펼요에 따라 정한 것 2 미리 얼마 

동안으로 정하지 아니한 잠시 동안 

임신[:f申] : <민속〉육섭갑자의 아흡째 

임오[조午] : <민속〉육십갑자의 열아흠째‘ 

임인〔王월] : <띤속〉육십갑자(fç十내l子)의 서른아흉째

잎자〔王子] : <민속〉육심갑자의 마흔아흡째 

임진[王1N1 <민속〉육십갑자의 스울아홉째 

입거[) 居] : G)들어가 삶 @조선(朝째 시대(G휩~) 측기(씨期)에 합정도(밟&텍 、 평 

안도(平安追) ‘ 황해도(월海펴) 지방(地方)에 이주(移f되한 백성(百姓) 

입계[入양] : <역사〉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음 올리던 일， 

입시[λ{종] 대궐에 틀어가서 임금에게 알현하고 모시고 있는 것 

입식[효帥} 융복(핏~R)의 갓「땀1에 캉추는 장식 

입안[고쫓] 청원(詞때에 대하여 관청에서 얀가 또는 얀증(꿇펴하는 문시 

입묘[교첼] : 1 나무， 툴， 기 따위로 표들- 세웅 또는 그 표 2. (해양〉암촉， 역을 

따위에세우는경계표지 

입후[入後] 양자블 들엄 또는 양자로 들어감 

잉칩 [n쩔용r 예전에11 ， 귀언에게 시집가는 여인이 데리고 가던 시접(í;'f쭉) 신부의 

질녀와 여동생으로 충망하였다， 

o 
;'1궁[홉월1 탕하관(堂下目)으로서의 풍겨I(표댐)가 다 되어 다시 더 이상 올라갈 

지급(資뻐이 없이 되는 것 

자급[資級] 벼슬아지의 직풍(빠品)과 관계(흠땀) 조선 시대는 정마) 종(從〕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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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폐)마다 상止) 하(下) 두 지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았었음 

자계없階〕‘ 

자목I字收1 :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롤보아 다스염응 이르단 말‘ 
자장[즙裝] 시집칼 믿전. 

자좌오항〔子쏘午向] 자방을 릉지고 오방(午方)윤 향함 즉 정남향으포 앉음 

자호[字號1: 1 토지의 변호나 족보의 장수 따위륜 숫자 대신 천자문의 차례에 따 

2f 매긴 번호 2 환자의 호수(쩌던wò ‘ 늑일자호 

직멀[1ilif:t l 나무를 찍어서 떼어 냄 ;참별(빠f:tl 

작폐[作뺑] 폐단(뺨端)윤 만둠 폐틀 끼칭 

작런례[힘tJliill: <역사〉임금이 옴소 왕릉， 영전("ι핑， 종묘(지;폐1 ， 문묘 따위에 참 

배하고 잔을 올리딘 제혜 재겨](꺼뾰l ， 진설U따죄， 거가 출궁(멍 

캔벼검l ， 작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잔띠I[짧j흉1: =잔멸(殘‘!iX) 

잠저Lg야] 창엽(jì 11J0의 입금이나 증산(宗최에서 틀어옹 엠긍으로서 아직 왕위 

에 오르기 전이나또는그통안에 상던 징. 

집울〔짧物1 : 1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을건 2 ，순수하지 않고 블펼요하거나 해가 

되는물짚이나불처L 

잡서[짧홈1 : 1，여러 가지 잠다한 사설음 적은 책‘ 2 ‘되는대로 합부로 모아 역은 

책 3 도서 분류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책 4 ，한학에서， 경사자집 

이 아닌잭을이르는말 

장〔狀] 장겨1댐댐용) 감사(앓司) 또는 염금의 명병을 받틀고 지방에 나간 어슬아치 

가 끌로 써서 엄금에게 올리는 계윈따木) 

장W:l : (ï)요형(五η11) 중의 장형(셨iflJ)을 집행한 때 시용하딘 매로서 가시나무의 

가지로 제착하였응. 장의 길이는 3척 5촌으로서 대두(大멍) 쪽의 지른은 

3푼 2리이고 소두(小혔) 쪽의 지릎은 2푼 2랴입 장으로 수형자의 올기 

를 지는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의 옹이나 나무눈을 제거 

하였읍 장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60대 70대 80대 90대 1백 대 

의 다섯 종류로 나뉘었음，@긴 막대기 또는 몽둥이 등의 휴대용 영기 

조선 시대 민간얀이 직숙 등에 임시로 동원될 때 지잔하딘 약식벙기의 

일종이었음 

장케{狀옆1 : <역사〉왕영올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õf(앙下)의 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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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극계장(껍때‘ 

장딜〔狀i좋J : (역새지방 감사나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섭정8l는 

왕세자에게 서면으록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보고 

징렁[후令J. (역사)1.~감잘장령. 2.~사헌장령. 3 조선시대에， 사현부(司훨따)에 

속한 정사품 벼숭 태종 원년(1 401)에 시새댐史)를 고친 것이다 

장릉[풀없J: <고적〉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 원종 

과 비 얀헌 왕후의 능 사적 제202호 

장를[長닮J . CD고려 인종(仁宗)의 능 @조선 인조({二게텀〕와 그의 비인 인열왕후(仁 

’'1王/듭) 한씨의 능 처음에는 파주군의 석쪽에 있는 북운친리에 있었 

는데， 영조 7년(1731)에 뱀이 들끊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서 합장합 

능(1찢)의 수호를 위해 영(令) 1 인， 참봉(參奉) 1 얀을 두었음 

장"'[줍짧J : CD중국 은(Ij;) 냐라 시대에 머리에 쓰년 예관(禮강) 치포%꺼í)로 만 

틀었으며， 공자(孔子) 이후로는 유관(1ÆiR)으도 쓰염 @유생이나 선비 

를 지칭돕보 말 공자(孔子)가 장보라는 관을 쓰자， 후세 선비틀이 이 

를 쫓아 장보를 많이 쓰띤서 ‘장보를 쓴 남자’ 가 병사화한 것 

장사친[長柳~l : 중국 손가쩌든F벼 진법@팎쉽 군사들 일렬로 길게 벌이고， 머리와 꼬리 
를 서로 상응용}게 히때 전 후 좌， 우에서 서로 구원하도록 하는 형세 

입 따라서 적이 앞을 공직하면 뒤에서 나와구원하고， 중간을 공겪하면 

앞과 뒤에서 나와구원히는 등의 장점이 었음 사@강 이라고 이름한 것은 

밴이 얀광응 찰 막아내기 때문이라피 함 한편 여기서 유리퍼변 많은 사 

힘이 줄지어 길게 늘어서 있는모양을 장사진으로 비유히여 표현합 

짐선[앓R입 배에 짐을 실음. 

장신[없토] 문영의 우두머리 장수를 지칭하는 말 

장의운[混풀P~l 서올시 중로구 청운동에서 부암동으로 넙어기는 고개른 자5띈고 

개 혹은 장의문 고개라 한다 고개마루턱에 자하문이 있이 붙여전 

이듭이다 자하문 정식 이픔은 창의문으로 도성의 북푼인 숙청문 

에서 서쪽으로 능션을 따라오면 있다 창의문을 장의문이라고도 

불였다 이온인해 정운동， 적선동 열대를 장의동， 줄여서 장동 이 

라 칭했다 또 성밖 신영몽에 있던 장의사의 이름에 연유하여 일 

영 장의문이라고도했다 

장제군[長펴都} 인천광역시 계양구(桂陽區) 일대의 옛 이릅 본래 고구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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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토군(:UJiJ:llIl)인데， 신라 경익왕 매에 장제군(JU\'llIl)으 

로， 고려 초기에는 수주(떠川)로 개멍하였다 1215년(고종 

2) 계양모호부(앉짜댐~~찌꺼포 승격하였다가 1308년(응펄짱 

34) 긴주목(곱州收)으로 기1칭되었으1냐， 1310년(층선왕 2) 

에 부평부O:ï'l'Itt)로 강등되였다 조선시대 1895 넌(고종 

32) 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913년 일제강점기에 남양군(ffl 

짜j센)과 인전부(仁川府)의 l부를 합하여 부천군(좁I11패)을 형 

성하였으며， 1970 년대에 부천관 소사읍CHh'ri.) 이 부천시 

(피川市)로 승격하면서 부천군이 폐지되었고， 부천군의 일부 

는 김포군의 계양면에 편입되었다 

잠죄[없罪]: (법플>1 관리가 되을을 받은 적， 2 ，=장울죄 

장지[쫓i영} 장사하여 시제를 운논 땅 

잠침[흥업] : (군λ}여l전에， 긴 자푸에 날을 붕여 군사들이 무기로 &던 갈. 전제 

견이는 4띠더 안팎이며， 창날 길이는 약 40cm이다 

잠정[狀請] : (역사〉임금에게 긍을 응려 청원하던 일 

재길[껏해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플 임은 논받 

재길[꿇決] 이의신칭이내 소원@i/쨌 또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권한 았는 행정기관 

이 내 "1는 판정을 만한다 설정법상의 용어로는 재정(꿇定) 판정 결 

정 • 명령 등 일정하지 않으나， 재결은 보동 문서로서 행하고 반드시 

그 이유를 붙예야 하도록 되어 있다 

재궁〔홉힘 입긍이 육묘야깨)에 제사하기 위하여 재계(쩌成)하는 궁전 

재년[잉年1: 1 재난이 심한 해 2.=흉년 

재선[않폼1 : <역사) 1 ‘;재상(펴相). 2 고려 시대에 둔， 중서문하성의 사중 

(f양<1') 이하 증이픔 이상의 5 직(뼈) 8인 (A). 증추원의 판사(~'IJ 

팎) 이하 종삼품 이상의 7직 9 인을 이르던 추상과 함께 ‘재추’ 

라고 하였다， 3 정삼품 탕상관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딘사란， 

재설[엽호1 : 1 무텀이나 사당 옆에 제사을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재각(꺼쩌) 

재궁(第宮)， 2. <역싸능이내 종묘에 제시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재전없짧. 3. (역새문묘에서， 유생틀이 공부하던 집 

^~인[才Al 고려 · 조선시대에 전인〔뺑人)의 하나 노래와 춤과 중타기른 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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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농업 등의 정업따x)에 종사하지 않는 광대않치의 한 부류 

조선 새종 5년(1423) 10월에는 화척(未R)과 함께 백정(白T)이라 

개칭합 3'. 세종 때에는 신백정(新白丁) ‘ 재백정(才 áT)이라 불리기 

도하였음 

재화[才풍] 빚냐는 재주 또는 뛰어난 재능. 

저상[5ll협1: (의기나 원기(元1f0 따위)기운(동運)을 잃음. 꺾임， 품림， 죽음 

저택[5115풀〕 개펄 

적간[tZ好 챔풍] 난잡한 행몽이나 부정한 사싣의 유무를 조사 적발합 [유사 

어] 적간制싸) 

적곡[첨;a] 곡식응 성F아 동 또는 그 곡식 

적올[웠沒] 중죄인의 소유 재산을 모두 판의 장부에 등록하여 판수합 

적인[敵시 ;윈수댄꽉) 

적재뼈子] 불충하거나 불효한 사람 

적지[vT1벼] 초꼭이 나지 않는 망 

전[잊] 장례 전 영좌싫mD 앞에 간단한 술과 과일을 자려 놓는 예식 

전[쫓] 전뭔좋ýj의 운말 나리에 길사 흉'f가 있을 때 신하가 임금깨， 또는 임금아 

그 어벼이의 수해흙윗)에 써 올리던 사륙처](四六없의 글 싸찍는 한문체의 

하나로， 네 긍자와 여섯 긍자틀 기본으로 6때 대구법C쉰句U회을 쓰는문장제입 

전가사변〔숲家徒llil 죄인을 그 가측과 함께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 

주시지는 현벙 조선 세종 1대부터 뷰변 개칙 (~till，~~Hi)이 시 

작되어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카는데， 이에 응하는 자가 없자， 

그 정책의 하나로 진가사변을 실시， 주로 함경도 오진(五jm 

으록 이주시켰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문서 위조자 좀도 

둑 우마 도찰자(牛써{동殺者) 관리로서 백성윤 억압히는 자 

등 비교적 정범자를 대상으로 이민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용 

하였음 [유사에] 전가임거(全家入居) 전가엽송(소家入送) 

전결[田結1: rD논받의 결복(빠 r).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서]긍 

전경문신[필잎又êl 조선 시대 경혜핸핑)을 전공，，~는 운신 여]조이뿜)에서 37세 

이상 41세 미안의 당하공H'iit下담’) 가운데서 가려 뽑아 애년 

사맹삭(四5鋼)에 행하는 전강(j끊쩍)에 응시하게 하였음 [잠 

고어1: 전강많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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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I[前i!1] 선인C9éA)틀의 훈계 

전관[센閔l 판문(돼文)을 전함 심}급 관칭에서 옵념 관청으로 공딛-응 보내는 것을 

만함 

전교[따뤘] : <역λf) 임곰이 명령윤 내컴 또는 그 명령 =하교(下찌) 

전교서[典校뽑] 고려시대 경직(힘찌) 축소(피해D 등을 관장하딘 전교시(끼없농)른 

충렬왕 4년(1308)에 충선왕이 일사적으모 낮춰 부르딘 이름 

전러[줍댐] 선위(，jlirf!ù 앞에 간단한 응식윤 차려 농고 애또의 뜻을 표'+는 예 

전리〔田뽕] : CD토지와 주택 전(에)은 백묘(百패의 토지， 리(및)는 오묘(끄tω의 집 

터를 말함 @전λKIIl츄) 읍리 (ôljD. @전사·읍"1라는 뜻이 전하여 

고향인마을을지칭함 

전믿〔田民] : CD농민‘ @논받과 노비 

전문[땐聞]: 다른 사람을 거쳐 간접으료 듬꼼→ 

전^r[ 田용]: CD관직을 그만두고 플러가 사는 고향짐이나 지방의 전지(田l1!!l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곳. [유사어] 전가(田家l.@곡식 창고 

전사[典ïE] 조선 얀 때 장례원(첸~~1WJt)에 딸리어 제사(였메밍익 일을 맡아보던 직임 

관〔찌꺼F官). 또는 주임관 

전사칭[典，jE댈] : CD조선시대 문묘 제향과 지1을끊 맏아발11 해1 위히여 설치한 관정엄 

신라 시대 성믹왕 12년(713)에는 제사블 관장히는 전사시를 설치하였 

응 전사서는 예부에 속했으며 김1퍼 • 디9사(大싸) 시얹j 등의 관원이 

집무하였음 등일신라 때 제샤의 의 식이 다t양R지고 지l펴17} 발전됨에 

띠라 전사@멘밍 기구른 예부쿄부터 독럼시켜 전사청으로 분리사켰음 

고러 시대에는 전의시뺑$￥) 태상뷔太렘깨 봉상시 ($1;숍) ‘ 대상 

시(大띤츄) 등으로 바뀌었다가 태종 9년(H09)에 봉상시로 개칭되었 

음 국가의 전사는 주로 시조에게 지내는 체사 지선에게 지내는 교사 

때메1'). 종묘에 지내는 종새짜밍 조쟁11게 지내는 조보0fll따의 다섯 

가지를 말함 @국가에서 제시플 지내는 종R내 문묘， 기타 전각에 있 

는 곳에 제헤 매 전사핀@펜ßfì)이 집무→하연서 지l사 준벼에 소홀힘이 

업도록점검하는컨울임 

전서[몇콩]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정3픔 관직 

전속[픽로] : 1.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블 맺음. 2. <빙둡〉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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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알[m，용1 :(1)종묘(示햄) 능침『짧w 문묘(文l쩨 궁궐(곰關) 등에 참배합. 진배(展 

양).@존경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일부러 만나 범 배얄(감꿇) 

전연[全然1: iI 아주 @도무지 @전혀‘ 
전의[典텅1: (역사〉조선 후기에， 궁내부의 태의원에 속하여 왕의 질병과 왕설의 

의무(뽑f)5)를 받아보딘 주임(헛仔) 관직 

전지[田앤1 논맏 

전지[현듭 1 :(1)임금의 뜻음 담당 관청。!나 관리에게 전한다는 의미 @조선 시대 

세증 25년(1443)에 내린 전지에 의해서 임긍이 전교(냉敎)핵긍 것 

충에서 세세한 일에 관련된 것을 전지라고 하였음 

전지〔田1t! 1 경작하는 토지 논맡아 되어 있는 땅 

전지11파듭〕 임금의 뜻을 담아 관청(官핑있이나 관리(官훗)에게 전(1파)함 

전지[씁i며〕 조선시대 인사 전형(싫復F을 담당하던 이조(更혈)와 병조(兵낀)른 지칭함 

전초I[닮융] 전조짧함)에서 도목정새都ElÆt뿜)듭 할 때 각 관사의 쟁ß)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 바로 평정하던 법 상에면 최(짧 하이띤 진￠핑이라 한 데서 

나온 말로， 매년 6원 15일과 12월 15일 두 지례에 검져 시행]"ðr였음-

전토[田土1 :논받 

전포[효布1: [북한겨]1 역사〉화폐로 쓰딘 진 2 ‘돈’ 을 단리 이르는 말 

전한[典짧1: (역사〉조선시대에， 홍문굉션1 속한 종삼품 내슴 유학의 정전을 관리 

하고 긍을 다루며 임금의 물음에 응하는 일을 맏아보았대 

절긍[!rr~l 띠국가가 두지 'E는 수?，:권(1/'(앤햄)의 일부를 떼어 개인이나 관청에 

주는 것 @몇 번에 걸쳐 나누어주는 것 

설목[節텀] 규직의 조목， 조항 또는 항묶‘ [유사어1 조목(jrt El) 

절수〔折윷] 국가로부티 일종의 토지 소유권 증명시인 입안(立횡)을 발급받거나 전 

조(田fID의 수조권(收재情)을 지급받는 행위 

설식[紹食1: (1)믹음 것이 끊어져 없음 절곡(，없씬 @단식(Ii\!i食) 

절의[節흉] 절개와 의려른 아올라 이르는 말 

점열[잊뾰정] 엘종의 정기점검 국가의 입장에서 장부상의 수치와 실제의 수치는 

항상 바교 파악함 필요가 있었음 그 보관상태 또한 중요한 점검사항 

따라서 국가는 군정으로부터 물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취원에 대 

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파악이 소흘한 경우에 

는해탕자듭문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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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반시[j윈예회 〈역사〉외국 사선을 접대하던 엄시직 벼슬아지 정상풍 이상에서 

입영하였다 

접응[댔랜] : =응정따앙]‘ 1 손님을 맞。f등여 접대함 =응대C!'1Ci4) 정우 접응， 

2 어떤 사울에 접촉합 

정국[댐國] 중종반정 

정교[精15] 정믿(쉐띄하고 교묘(巧妙)함 

정난〔靖짧] 나라의 위난을 명정(平定)함 

정덕[正댐] : <역사〉증국 영나라 무종([~;;、) 연호(1506~ 15 21) 

정도전의 난[형g영엠-꺼Ll 제 1차 왕자의 난 [짜 次王1-폐Ll 1398년(대조 7) 왕 

우l계승권을 툴러짜고 일어난 왕가 사이의 싸웅. 무안정사rJX，ii定m 

태조 7닌(1398) 8월에 이 방원(李芳팩.태종)이 일으건 정변. 무인년 

에 종사(宗피d:)을 안정시켰다는 뜻 망원은 대조가 강BJ(대빠 소생의 

어린 방석(芳!fü을 세자로 책봉-한데 블만을 품고 한비 소생의 형저1듬 

과 연합하고， 대조의 서제 이호H李和)， 처가얀 민써 일가， 하륜(꺼쁨)， 

이숙번(주.1"휩)， 조영무(웹했t) 등의 도웅을 받아 정변을 일으검 이 

날 강비 소생의 두 형제와 사위 이제(주'ßÜ ， 설권자。l딘 정도전(엿”띠 

{연)， 냥은(南l께， 섬효생 (ì:t쭈生J ， 이근(주뺑')， 장지화{해玉재) 응 급진 

개혁파를 살해했음 。l 정변으로 태조는 방석블 폐위하고 정종」을 세자 

로 책봉했으며， 곧 양워하여 정종(定示)이 즉위함 이때 이망원은 세자 

로 책봉되었으며‘ 구례의 명문대가 출신과 아색(李*왜) 계열의 온건개 

혁파 사류가 정권을 잡게 됨 당시에는 정도전이 먼저 한비 소생 왕자 

들을 살해하려고 해서 왕자들이 대응한 것으로 처리하여 정도전의 난 

이라고 불렸음 [유사어] 무인정변@윗政양). r잠고어] 정사공신(定 

社功않) 

정려I햄閒] : <역사〉충신， 효자， 열녀 등응 그 동네에 정문이핀깨을 세워 표창하던 일‘ 

정런[챔행] : 1.잘 연슴함‘ 2 ，(공엽〉섬유륜 슨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블순플을결라 없애는일 

정묘[TQP] : <민속〉육십갑자(六 f甲子)의 넷째 

정문{뭉치 〈역入t>히긍 관아에서 통일한 겨1통의 상급 관아로 올라는 공문 한 연 

(閒)에 다섯 증로 쓰는 것이 특정이다 

정문[修門] 국가에시 효자(추子) 순손UψI*) 의부(찮夫) 절부(짧써)와 쟁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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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사람을 표창하기 위해 그 동네나 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세우 

던 붉은 문 마을에는 정문(Jñ門)윤 세워 포창하고， 복호(復戶)로씨 그 

집의 부역(敏iít)을 면제했으며 나아가 벼슬을 주기도 항-

정미[丁未J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마흔넷째 

접미필국[丁未換局J: (역사〉조선 영조 3넌(1727) 정미년에， 당쟁올 조정하려고 

정부의 인사를 개펀한 일 노돈， 소돈을 박돈하고 논의가 강 

경한 자들 제거하고 골고루 등용하였으나， 노콘이 중요한 직 

책을 차지하게 되어 망쟁을 조정하는 데 미흡하였다 

정배[定핍J: (역사〉좌인을 지망이나 섬ξ혹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 

서 감시들 받으며 생환하게 하던 형별 느찬uH (í'imèl_ 

정사{뻐웅J : 1.학문을 가르치기 위뼈 마련한 집 2 정신음 수향보 곳_ 3 =절 

정사[丁EJ 육십 갑자(六+甲子)의 쉰 넷째 

정사공신〔펴jiIh g;J : <역사〉조선 팡해군 15년(1623)에 일어난 인조반정의 공산에 

게 내린 훈호O就힘 인조 1년(1623)에 김유， 이콸 등 53명에 

게내렸다‘ 
정선〔챔월J : CD많은 것 가운데서 특(tc\-)히 뛰어난 것을 골라 뽑읍 @적당(밸따)한 

인물，(A物)이나 물건(物1'1)을 선출(찮出)함 @도는， 그 뽑힌 사람이나 

물건(物야) 정간(해댐) 

성소[Æ:i'JiJ : CI 정(定)해진 꺼소(居所)@일정(→i:Ë)한장소(1까비 

접소[뭉訴〕 소장(訴狀) 고장(좀狀). 소지(Jiι6) 따위른 관청에 제촌함 때때로 임 

금의 행차 았에서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기록도 보임 [유사이] 징고 

(울~l 

정속[定검] ‘ φ물건이나 가축， 또는 사람을 일정한 관정이나 지방에 소속하게 합 

@직물(짧y잉된 집 사람들을 관노비 따위로 삼거나， 죄인에 대한 형별 

록써 일징한 진역〔뼈쩌)에 복무시킴 [유사어] 정역(숱段) 

정시〔멜試 廷試] 조선시대 나라 안이내 중국에서 정사가 있을 때 실시한 특띨 시 

헝의 하나로 염금이 친럼(醒Ji)한 가운데 행해졌음 왜란과 호 

란 이후에는 그 성격이 바뀌어 강도 정시(江都힐듭폐 호남 정시 

(ìtJ규j따퍼) 따위와 갇이 특정 지역의 유생틀과 성균관의 유생틀 

을 대상으로 시험음 치르거나， 호증 관료(함從힘형)등을 대상으 

로살시하기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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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廷l:i l 조정의 신하 곧 명(떠) 나악 선하 

정심{正心〕 마응윤 옹바르게 가전 또는 그 "H응 

정언[正듬〕 ‘ 〈역사)1 고려시대어1 ， 증서문하성에 속하여 간쟁(C:!(']l-)과 봉박(:tJF，치에 

관한 일윤 맏아보던 종「약품 냥사(~~힘 벼윤 예증 11 년(1 116)에 습 

유(염펴)를 고친 잣으로， 총련왕 31년(1 308)에 사보(잉、써)로 고쳐서 

정육품으로 윤렸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대 

2.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용 벼슬 대종 1년(1401)에 문하 

부의 냥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11 습유를 고친 것이다 

정염원[;爭뿔院]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분사인 조계사의 안사이다 

정원["~1tl 송정원(iMX~j() 

정유[T명1 : <민속〉육십삽사의 서른넷째， 

정응할소[ft물쨌所] 정읍에 있는 향소[쩨所1 [영J，tJ<역사) ~유향소 [mjQIIJiIiI [명 

사1<역사〉 고려 조선 시내에， 지망의 수령을 보좌하민 자문 

기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창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향소따所) 향청(쩨맨. 

정을헌[井둠랙1 전라북도 정읍군의 옛 행정구역이며， 고호(퍼1펴는 정촌(MI) 초 

산(셨山)임. 

정의 [j뚫1 . 1.따뜻한 마음과 참된 의사를 동들어 이르는 맏 2.[북딴에]애정의 

"r음 
정일[精 ] 매우 상서，1(，왜버)하고 한결갇음 

정자[正字1 :C))고녁시대 전교시(典校칸)의 종9품직 @조선 초기에는 서연관(판짧 

흠)으로 정 7품직이었으나， 세종 2년(1420)에 집현전(mm빠의 정 9 

풀직으모 경연관(1포흉官)윤 겹임하게 되었고， 이후 정 9품직으모 굳어 

져 홍운관(引‘文샘). 승문원(J}.文P꾀 교서관(校파댄)에 배치되었읍 

정장[후障] 당응 두르고 세운 정자골 말함인데， 국경이나 요해처의 경비를 위해 

세운 정자 모양의 초소(뼈F끼를 뜻하게 되었응 정후 구자(口子) 

정정[울狀] 소장댐}애윤 관칭(官샘에다 바침 정소(되때 

정족산본[뿜足山本1: r조선왕조섣콕」은 사료가 완성된 후에는 득별히 설치한 사고 

(엇8<:실독을 R관하던 창고)에 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입진 

왜란과 병자호란음 거치연서 소설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 얘 

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의 사고에 남아서 진해내려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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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족산본은 1 ， 181책으로， 태조부티 태종까지의 실측은 

세종 27년(1445)에 그 이전의 춘추관본 층주사고본을 등 

사하고， 그 이후 영종까지의 실록은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오 

다， 임진왜란 때 진주 유생 안의， 손흥흑에 의해 정읍군 내장 

산으로 운반되어 병회털 언하게 되었다. 선조 26년(1593) 

에 해주로 옮겼다가 다시 선조 29년(1596)에 강화도， 선조 

32년(1599)에는 묘향산으로 옮겼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 36년(1603) 7월부터 션조 39년(1 606) 3원 사이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4부의 실록을 다시 제작하여 강화도 마 

니산에 봉안하고‘ 이후 실록이 핀잔되는 대로 첨가하였다 그 

러나 병자호란을 제기로 많은 피해들 입었다 그 뒤 효총 4 

년(1653)에는 붙이 나서 약간의 책을 잃었으며， 현증 6년 

(1665)에 이를 보수하였다 숙종 4년(1678)에는 강화도 정 

팎i에 새로 사고를 짓고 마니산사고본용 이곳으로 옮기었다 

이후 계속 연찬되는 대로 추가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 일 

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으며 , 광복 후 서올대학교 규 

장각에 그대로 소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증[뤘돼 ?~1461J 조선시대 문종 사위 샤육신 사건무로 죄가 71중되어 수원을 

거쳐 통진 광주에 안지되었마 1461년 승려 성단 등과 모반을 꾀하 

였다 하여 능"1 저참되었다. 본관 해주(海써) 사호 현민(함호인 1450 

년(세종 32) 문종의 팔 경혜공주(敬펀公主)와 질흔， 영양위("i'μ1 뭉j)가 

되고， 단총 초 형조판서로서 왕의 신임을 받았다， 1455년(단좀 3)수 

양대군 제거를 모의한 금성대군(í힘&xx君)과 진교가 있었다 하여 영월 

에 유배되었다 이 해 수양대군이 즉위， 문종의 유일한 사위라는 점올 

창작， $t근(짜밍에 양이(量移)되었으나， 1456년(세조 2) 사육신(死六 

뚝) 사건으로 죄가 가중되어 수원(水原)을 거쳐 통진뼈냄) 광주G딩에 

에 안치되었다， 1461년 승려 성단(性t띄 등과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능지처참되었다 영조 때 신원(佛짧되었고 시호가 내려졌다. 단종묘와 

공추 통학사(짜없츄) 숙모전때까행에 배향되었다. 

정처[正쫓] =정실따졸) 정실[正최 1 ’아내’를 첩에 상대하여 이르는 판군부 

(없렴)， 온실(木室) 본저(本좁) 적실씨꾀칩 정치(正펄)， 2 집의 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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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뼈jjJ: 1.정무(政fJí)릎 보는 관청 2. <역사〉조선시대에， 이조내 빙조의 전관 

0i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보던 곳 

정초[正줍] 사초(핏한)륜 쁨응 떼 중초(냐펴，t)를 보총하여 실꽉에 옳겨 쓰는 일 

정초온精없)本 =전샤본{샤끽木J <출판〉자필본([1까本)에 대하여， 다른 책을 메껴 

쓴 것음 이르는 만~이사본 

정초본[正윌;!OJ 저자나 떤자가 처음으로 쓴 책을 고온이라 하며， 초본(Iι1':) 초고본 

(쩍퍼木) 원고흰原1없，)이라고도 한다 고핀은 문헌 또는 사료로서 

일차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득，，1 저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을 자필고 

본(13펙송i') 또는 수고본(子해木)이라 하여 더욱 중요시한다. 고본은 

여러 차례 수정하는 경우도 었는네， 가장 먼저 작성한 것을 초고온(깨 

*해，) 초초본{재후本)이라 하고， 초고본을 수정한 경우 재고원패찌 

木) 중초완파후本)이라고 하며， 여려 번 고져서 치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캐고본갱었1히木j. 개수본改修本)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본을 마 

지막으로 손진하여 완싱된 것을 정고본땀값) 정초왼正피本)이라고 

하고， 바른 글l써1로 정서한 것을 정시고흰β뽕채木)이라 하며， -2i늬판 

이나 석판에 새기가 위히여 쓴 것을 판하서(板下펜라고 한다 

정축[丁표J : (민속〉육십갑자의 영넷째 

정동[正統J : (역사〉중국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1 436~1449). 

정퇴[停il&J 전세(머뺏와 대통미(大머米J ， 공서I(파뼈 등의 정공(파댔)이나， 환곡 

않좋핑 등을 가뭉。|나 홍수 등의 재이(~~월)로 인해 진흘재↑血)-t~는 차 

원에서 정하였던 납부 기간을 미둬주는 것 

정포[iE布J :(j)관리의 녹용으로 주거나 혹은 잡세않따애록 거두던 품당의 하나 보등 

5승데)에서 5승 35척(F) 정도가 기준이 되었음 @품질이 촌은 베‘ 

정항[鄭;Jt， 1080~1136J 고려시대 문선. 예종 말에서 인종 초에는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이자겸에게 아부하지 않아 여라 차려1 좌천되었다가 이자겸이 제 

거된 후에는 새로 제도를 정비하는 더1 공헌했다 죽었을 때에는 30'건 

간 근시직에 였으면서도 저축한 것이 없다 하여 왕의 칭송을 받았다 

정해[丁갖J: (민속〉육십갑자익 스물 넷째 

제갈무후[諸:gftj중J: =저1갈량[댐헥亮， 181~234J :무후는 시호. 중국 삼국시대 촉 

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빙성이 높아 외꽁션생이라 일컬어졌마 

제감[~*;)갖] 수효를 던어서 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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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諾월1 . 1 행정 구획의 모든 도(ill) 또는 여러 도.2 모든 길. 또는 여러 길 

제영[닮名 1 : 1 책， 시문 따위의 표제나 제목의 이픔 2 명승지에 자기의 이릉을 

기록함 

제문[쩔文] 죽은 사밤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나타낸 글 흔히 제붙을 올라고 축문 

처렴 읽는다 

제배 동료애Jí.찌， 

저서유위율[制좁有않律] 임금의 교지(敎듭)와 세자(뀔了)의 영지(令듭)를 위반한 

자틀 다스라는 율 (대명률(大明채)} 이율(핏11') 제서유 

위조(바IJ과치펴il'D어1 ， ‘무릇 처1서(때입)를 받듣어 시행하 

는 데 위반한 자는 장(행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쉬듭)를 어기는 자도 같다 ” 하였응 

제수[除꿇1 : <역샤)1.전거에 의하지 않고 임긍이 직접 써슬을 내리던 열 극제배 
(lii'H).2 옛 관직을 없애고 새 관직을 내리던 일 

제술[횡述] 시나 금을 지음 

제신〔諸êl 여러 신하 

제얻[뚫많1 : <건실>=댐(dam)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하여 강이나 계곡을 가로 짙러 

쌓아올려 막은 둑 언지!(원i없 제방(짜야) 

지1용감[평用품1: (，역λ9조선시대에， 각종 직물 따위블 진상하고 승}사하는 얀이나 채색 

이나 염잭， 직조하는 일 따위플 맡아보딘 관아. 태종 9년(1 409)에 제 

용고를 고친 것으로 광무 8넌(1904)에 제용사로 고쳤다， 

제장[諾將1 : 1 여러 장수 2.<띤속〉씨움터에 나갔다가 죽은 신령. 군복을 만든어 

놓고모신다 

제조[1.훤헤 조선시대에 당상관 。|상의 관원이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야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야을 통솔하던 중앙 관칙의 하냐. 

제칙[制쩨} • =제조[1M넓1 :황제의 직병. 곡제직(해IJ때)‘ 

제현[짧賢l 정잖은 여려분， 제군자(뚫김子) 

조가〔뼈家1: =조정(朝廷)‘ 

조강[朝짧1 : <역샤이은 아침에 강연관(짧뚫官)이 임금에게 학분을 강연하던 인 

조강〔뼈江] 조강이란 한강이 임진강과 김포시 하성면 시암피와 파주군 교하면 오 

두산 암에서 만나서 서해바다로 틀어가는 접점까지플 말한다 교하점 

에서 시작해서 윌곳띤 보구꽂리 앞에 있는 유도애 있는 산정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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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블 따라 그은 직선까지의 사이릎 조강이라 노는 것이 동례이다‘ 

조계[朝햄1 : <역사〉중신(1TCITi)과 시종선。l 면선((~넷에서 벼슬아치의 조l달 논하고 

단죄하기를 임금에거1 아되던 일 

조관[照올] 맡아서 보관함 

조핀[朝당] 조정(해필에 준사(出f:j:)하여 정무(政t)))를 람향뜯 관원(감이) 

조토[助島] 현 북족 5려 지점에 있다.(신증g국여지승감 제 10권 정기 (5)김포현) 

조렁[條令1 :조례(條(ýIJ) ø조목판 적은 규례(재깨 @지방(띠方) 자치([lit1) 단체 

(댐體)의 자주벙(1'1 主낀) 지방(뼈方) 자지(1냄) 단체(댐맴는 그 행(行) 

하는 고유 사무([꾀껴'ff務)와 위임(짖任) 사무('j\JJ，)에 관(뼈)하여 명령 

(iî;{;-)에 위반앉反)하지 않는 한 조례이l\(ýID를 지1정(씨定)할 수 있음 @ 

희λf{@-，j.며 또는 조합(ill合)의 정관(定款 

조렁[품令] 전자(훗끼익 명령 

조려I[早협l 조선시대 정아전(명쩌폐) 

조발w짧1: 1.=정발(값랬). 2.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조보[朝돼1 : <역사> 1 ‘조선시대에， 송정원에서 재걸 샤항을 기록하고 서사(판띄)하 
여 반포하던 관보 조직， 장주(:안칫l ，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껴IGIk혈)른 바롯하여 사회의 틀발 사건까지 설었다 =기 

별(奇~IJ) • 기별지 • 난보때양에 • 조지(뼈紙). 2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서 발행한 일간 신문 션조 11년(1578)에 관북인 조 

보를 본떠 당시 민간의 유지틀이 창간한 것으로， 발행된 지 수개월。l 

못되어 폐간되었다 

조사[햄士1: =조선(꽤면) 조정에서 벼슬얀이를 하고 있는 신하 =조관{패흠) 조 

사(뼈士) 

조수[뼈水] 해와 탑， 득(特)허 탈의 얀럭(引)))에 의하여 일정HÎ')한 간격 (1 /1 1隔) 

을 두어 주기적댐期的)으로 바닷연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ð~는 

현상(핸짜l. 또는 그 바닷몰 보통(꾀퍼) 하푸 두 번씩， 12시간(D1'[:1I) 

25분 간격w삐궤으로 일어남 해조 

조어[뼈짧} 험하고 즙음 

조옥[~:g폐 의금받，;~함J규)의 벨칭 

조용[댐用〕 관려(官종)를 골랴서 응용(登用)함 

조운[;즙옮1 ， 1 매로 블건을 실이 나릉 =운조(ilii땐). 조전(센1파 1). 2 , <역사〉현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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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듭인 각 지방의 조세들 서울까지 애로 운반하던 제도 내륙의 수 

혹를 이용6냥 수운 또는 참운(站運)과 바다룹 이용히는 해운이 었다 

=운조(파1염) ‘ 전조(i~ì햄). 조전6햄챔) 

조의제문[렴옳帝文1: <역사〉조선 생종 때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음 빗대어 지 

은 글 항우가 초나랴 회왕인 의제를 죽인 고사를 비유한 것 

인데，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다 

조잔[껴殘1 : 빼빼 말라 시듣어 떤어점 
조적[짧짧l 고려 조선시대 상평창(힘平용) 등의 국가 기관에서 /잔을 비축하고 애포 

하는 앵워 주로 불가의 조전이나 빈한한 농민의 진흥을 위해 팽해짐 

조적법(때) 

소전[;합흥1: =초운[ì엠바1CD배로 물건(物 11')을 설어 나듬 전조(轉냄) 조전(ì혈짧.)@ 

중국(中國)에서 남동 각 생(옵)의 미콕을 북서(北西)로 나픔 

조칩[朝얽 매 아일(짧8)의 조회(朝용) 한달에 조죠R朝양)을 받는 날은 대개 5일 만 

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서 육아일(져맘日) 또는 사아일때힘B)이 있었음. 

족당[i앓1 :족약 

족친[i짧1 : 유복진 안에 들지 않는， 갇은 성을 가진 일가붙이 
존호[쩔않J: 1 남올 높여 부르는 칭호 2. <역사〉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 

여 올리딘칭호 

종묘[宗휩J : <역샤〉조선시대에， 엮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세종 3년(1421)에 영녕진을 세웠으냐 임진왜란 때 타 메리고 선조 

41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급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종묘서[宗엽홉] 종묘(순剛)와 산등(山P호) 앞에 세운 정자각(丁字탬) 응의 제각(쩔 

閔)을 수호하던 조선 시대의 관청. 관원으로는 겸직(*t~.값)인 도 

제조(都提調) 제조(提퍼) 각 1 인과 총5품의 영(令)， 종7품의 

직장(함長). 종8품의 봉사(奉뽕)， 정 9품의 우봉사떠IJ$事)가 각 

각 l 인씩 있었음 태조(太m삐 때에 설치되어 순조 때에 폐지되 

었음-

증백[宗iËl J : CD고려시대 진사(進土)에 급제한 사람이 그 죄주뼈主)의 아들을 높이 

어 이르먼 맏‘@조선시대 예조 판서까옆힘위j탑)의 마은 이릅 @조선 

말기 종액부에 딴린 벼슬의 하나. [참고어] 종백부(宗伯府) 

종부시[宗댈좀l 고려시대 왕실의 보칩(諾服)을 맡아보던 관청 설링언도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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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청， 주요염무 왕실 보전 관21 ， 원래 진중생@끊rp검、)이라 

하던 것을 꽉종 때 전중시U댔'I' '!f)로， 1298년(충련왕 24) 증정시 

(宗iE양)로 하였마가 1310년(총선왕 2) 증부시로 개칭한 것이다‘ 

증사관[從휩g'] : G)조선시디1 매 각 군영('!I상) 、 포도청제없댄 에 딸린 종6핍從六꽤 

며슬 c;조선시대 때 통신사G멘터잉틀 띠묘f가던 임시댐j냄) 여슴 당하 

(캉T) 문관(文官)을 시겼으며， 직권은 서장관(돼L 템과 감았음 

증생억[種生짧] 위치는 현 김포시 대꽂띤 율생 3리로서 종생(때't)마을 을 맏한다 

종선[1!fJl~]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증유[從JI1] : (학식(쩔~1)이나 먹행(\:뀐11')이 높은 사란을)쫓아 갇이 늙 따라 농 

증진부[宗~Jl府l 종실제군(宗室5짧)의 관부 통반(찌l{D 정 1품 아문(챔們)으로서 

역대 국왕의 껴l보와 초상을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툴심을 관장 

하며， 왕션의 각 계파를 감독하는 오상새표년J)의 하나암. 조선 

세증 15년(1433)에 제군부(諾경마)륜 개칭한 것이며， 고종 원년 

(1864)에 종부시(펴댄휴)플 이에 합속시키고 동왕 31년(1 894) 

에 종정부(宗illft)로 개펀되었음， 

좌도[左1월]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의 명칭 조선의 지방은 전국을 갱기 • 충청 

전라 경상 황해 -강원 ‘ 함경 , 평안 등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깨 목(해 • 군(뼈 · 현째을 투었다. 도에는 방백(方伯)이라 부르 

는 관찬사(감새가 파견되었다 지방응 8도를 다시 불씩 나누어 불렀 

다. 좌도는 우도와 대칭하는 명칭이다 즉 경기도의 남쪽， 충청도의 

북쪽， 전라 경상 -황해도의 동쪽음 말한다 정기좌우도는 조선시대 

조운(평파)의 편리른 도모하기 위해 나눈 것이다 경기좌도는 강화 

광주·수원 여주 부펑 남양·이천 인친-안생 김포 양근 안 

산·용인-진위 양천-지평 과전 시흥 응죽·양성이다 

좌랑[↑쪼郞] 고려 조선 시대의 정6품 관직 

좌부승지[左훌IJ承릅] 고려 -조선시대 왕명의 출냥， 궁중의 숙위(信찌) 및 군기(ijI 

짧〕를맡아본관직. 

좌산기상시[左없협常댐] 고려 목종 때 내사문하성(內써門下껑)에 두었던 정3품의 간 

쟁C행평담당관으로 후에 죠}장시양常í;'j)와 죠낸기상시로 개 

칭을 거듭하였다 조선시대는 캐국 초에 문6엠門 F깨익 정 

3품벼슬로두었다가그후 1401년(태종 1)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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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닮左쓸l~J : <역사〉조선시대에 둔 진군영의 하나모서 수령윤 말한다 좌영은 
고종 20'건(1883)에 두었다가 25년(1888)에 전영(떠씁)과 합하 

여 장위영G며양상)으로 고졌다 

좌윤[左尹) : <역사)1.고려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종삼품 벼슬 공민왕 11년 

(1362)에 두었다. 2 조선시대에， 한성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 

좌찬성〔左월成) : <역사〉조선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 

시{[{법)의 처리， 국토 계획， 외교 따위틀 맡아 하던 종일품 벼슬 

좌침찬〔左參씁J: <역사〉조선시대에↑ 의정부에 속한 정이품 문관 벼슬 삼정승을 보 

좌하면서 국정에 참여하었다， 

주강l한뚫] 낮에 정연(감표)을 열어 임금이내 세자가 관료틀과 함께 정서(헬임)의 

니1용이나 정사(政임)의 득싣에 관해 둘콘함 조강(朝5뿜) 

주공〔周公] 주왕조릎 세운 문왕CXI)의 아들이며 중국 주uw니라의 정지가 예악 

(파쌓)과 법도(ì去훔)를 제정해 제도문블음 장시했다 은족을 회유하기 

위해 아등슬을 노(잉 曲댄)나라에 봉건(힘않)하는 등 주왕실의 일족과 공 

신틀을 요지에 배치해 다스라게 ii~는， 주촉001찌)의 대봉건저I(大폐첼 

í/i1J)플 심사해 수"1릎 공고히 했다 

주교사[Ii!橋司) : <역사〉조선시대에， 준천사에 속하여 임금이 거풍할 때 한강에 배 

다리를 놓는 일을 맏아보던 관아 정조 13년(1789)에 설치하였 

다가 고종 19년(1882)에 없였마 

주기〔註記] 주기(앉핍 @사물(쐐끼옹 기콕(記짧하는 임 (2)전에서 논의(펴품)한 

때 논제(論w를 읽는 중(中). 도는 그 논의른 필기(따:리하는 직때뻐 

@룹전이뼈典)을 주석Gtt융)한 책을 이르는 말 

주딜[훗達) : <역사〉입금에게 아뢰던 일 =주문(奏間) 주상(잦上j 주어(*t댐1). 주 

진(찢때) 주품(*모). 

주묵[朱줍] 붉은 빗깔의 벅 

주신{圭山) :(j)도시(빼rtr)나 마을 집터 、 무덩 따위가 산등 뷔로 하고 있을 때에， 

그 소F을 그 도시(都市)나 마을 ‘ 집터 ‘ 무덤에 대(염)하여 이르는 말 @ 

풍수설U!\JI딩없에서， 도읍터(웹j런 ) 、 집터 、 핏자리 등(等)의 운수(많 

없) 기운(뒀힘이 매였다고 히는 산 주룡(王힘 

주의[펴끓] 관원(낱J;\)응 임명할 때 문관(文감)은 이조(!1!_앤). 무관(武官)은 벙조 

(兵낀)에서 먼저 후보자 세 사람[두면을 정하어 얀금에게 올리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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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대전[朱子大全l 중국(中며 낭송i'(ffτ치 때의 유학재JJ，/}1#) 주희ßKY:8의 문집(文찌 

주정[즘停] 임금이 밀려 가퉁한 때 잠깐 머원러서 낮 수라(水씨)릎 드는 것블 말 

함 I유사이] 주정소(감ji%). 

주즙[1힘il] 배와 삿대라는 뭇으로， 배 전채글 이르는 맏 

주찬[;탬險] : =주효(i떠꺼) 숭과 안주릅 아올라 이르는 말 

주성[쫓請1 : (역사〉임금어|게 아뢰어 청하던 일 =겨1청(양임i) 

주칭시[쫓5힘혔]: (역사〉조선시대에， 동지사(.t玉H0 이외에 중국에 주칭한 일이 있 

을 때 보내던 사절주문사(갓I1i1U:l 진주사『세갯“9 

주돋[짧용} 임금이 거풍하는 중간에 어가(때씌)를 멈추고 머무프거나 북딘 앞 

주헌[씨댐] 고구려 때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의 하나로서 고구려의 주현은 행정쁜 

만 아니라 군사 구역이기도 하였응 

준2파끊職] 그 자금(j'HIll에 준하는 실직떠뼈의 벼슴윤 주는 것. 

중관[中官] ‘ @고려 조선시대 내시부(內바까)의 관원을 우루 이르는 맏암 @조선 

시대 일본 사람틀이 통신사(ill!덤f!8의 일행을 다섯 등)급으로 니는 가 

운데의 넷째 등급 곧 복선장( 애써>，). 배소동4댐小파). 노^r(WZ子) 

소통새시、illj']>). 도흔도 都폐[얘) 예단직 (1'용띠미) 청직(t핑따). 반전직 

(염꺼양파) . 사령 (j잊令) 취수(nJ\'T') . 정월용지(떠싸4단!i) 포수(따子) 

도척(刀.Rl ‘ 사공(沙工) 기수Wt子) 악공(했I) 등을 아픔 

중군[中軍] : 1 예전에， 전군(소軍)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 부대 2. ( 

역사〉고려 시대에 둔 요군〔듀jjI)의 하나 3. (역사〉고려 암 • 조선 초기 

에， 삼군(三피) 가운데 나라 중앙의 방위를 맡은 군대 4. (역사〉조선 

시대에， 각 군영()j(원)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 

대른통한하던장수 

중랑강{中郞將] : (역사>1.고려 시대에， 정오품의 무관 벼윤 장군(폐펴)의 아211. 

낭장(únl~)의 위로， 각 영OJD에 두 명씩 두였다 2 조선 전기에， 
의흥친군위의 오품 무관 벼슬. 

줌수[重修] 건측울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진하며 고침 

중시[重試]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당하관 이야의 문무관에게 년마다 한 번씩 

보이먼 과가 시험.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의 품계를 특진시켜 당 

상관까지 ;옹려 주었다. 

중신[꿇많]: 1 중요한 관직에 있는 선하‘ 2. (역사〉정이품 이상의 내슴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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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中당1 : <전설〉중도리와 중도21에 걸쳐 대는 서까래 

중외[며jfl: 1 안과 밤을 아울러 이르는 말.2 니라 안팎음 아을러 이르는 말 3. 

조정(얘필과 민간응 아울러 이르는 말 4.=경향(京쨌) 

줌의〔웠짧1: =중돈(꿨論). 여러 사캄의 의견 느군의(휩덤뻐 

중정[윗情] 여러 사맘의 감정이나 의견 

줄정〔줍흥11]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마시 지음 

중초[中줄1 : <역샤사초(史후}를 뽑을 때 초초(까댈}를 보총 수정δ애 다시 쓴 원고 

줄~-본[로草本] 초고본을 수정한 정우 재고왼파쩌本) 중초븐('E_:월本)이라고 한다 

중추Lilll!E l 범죄 사싣을 엄증히 추고(1ft考)함. 곰 종중추고(從드E堆考) 

즉위던침원업[~n位年稱j[;-iol 전왕이 사망하는 해가 곧 새 왕의 즉위원년이 되는 

즉위 연대 표가법 

증미[첼米] 붙어] 빠졌다가 건져낸 싼 조운선(생많뼈의 난파(짧뼈로 인한 증미는 

지방관이 이것응 지망빈에케 나누어 주고 그 매신 새 싼을 받도록 되 

어있음‘ 
증직[협짧1 : <역사〉죽은 뒤에 품겨1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 종이품 벼슬아치의 부 

진， 조부， 증조부나 충신， 효자 및 학행(웰헤이 높~은 사람에게 내려 

주었다‘ 
지가[地家1 : <민속)=지술(ltI!찌) 
지곰[支供1 : 1 음식 따위를 대접하여 받둠 ;지침{항꾀 2‘필요한풍풍 따위를 즙‘ 

지관사{知햄힘1 : <역사>=지준추관사 
지문[誌又] 죽은 사람의 이듬과 태어나고 죽은 날， 행적， 무덤의 위치와 좌향(ili 

向)따위를적은글 

지방[빠종] 신주(깨主)를 모사고 있지 않는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에 종이에 써 

서 모신신위(神(퍼 

지방관[생方官1: CD각 지방(비方)에 주재(~È1꾀하면서 잎반( 빠 행정(行f찌 사무 

(事務)를 맡아보는 국가(國 oj，:) 공무원(公J)Hl.) 가운데 고급 공무원 

(公務貝) 곧 도지사 등(얄)0주(州). 부(까) 、 군(해m ‘ 현댐*)익 행 

정(行돼) 책암(:，'<í王)을 맡은 으뜸 벼슨 감사(파司) 、 유수(잃운) ‘ 목 

사(얘f룻) ‘ 부사O↑꺼밍 ‘ 군수(멈3守) ‘ 현령앤%令) ‘ 현감G~징땀) 듬(等) 

을 통틀어 이르는 말 태수(太규) 

지사[知事1 : 1. <역사〉고려시대에， 각 도의 도동λR힘빠|폈 믿에 딸린 오품에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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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까지의 벼슬 2. <역사〉고려시대에 둔， 중앙 관아의 우두머리 다음가 

는 벼슬 이품에시 오용까지의 지문하성사， 지문하부사， 지침의부사， 

지도침의사， 지중추원사， 지추빌원사. 지민칙샤사， 지어사대사， 지사 

현부사， 지개생부사， 지푼추관사， 지겸연사， 지어서원사， 지합문사， 

지대부시사， 지제용사사， 지침샤부샤， 지춘방웬사， 지니1시부사와 유부 

의 지부사가 았다‘ 3. <역사〉조선시대에， 중추원 • 사간원 - 의금부 1 성 

균관 -춘추관 따위에 속한 벼슬 종이픔인 지증추원샤， 종삼풍얀 지합 

문사 · 지샤간원사， 정이품얀 치문하부사 • 지돈령부사 지 겸연샤 • 지 

의금부사 • 지성균관사 지춘추관샤 지중추부사 지훈련원사 따위가 

있다.4.<역사〉갑오개혁 이후 지사서의 주임 관직 5 =도지사 

지응{支應] : 벼슬아지가 공무로 어느 굿에 갔을 경우， 필요한 음~풍응 그 지방 관 

아에서 대어주던 일 

지접[암흉] :(j)(어떤 곳에 몸을)붙이어 의지(!!\회함 @잠시(엽뼈 옴을 의닥(依댐 

하여 거주(댐되함 

지초〔흥草] 산지에 절로 나는 다년생 플(모균류)에 속하는 버섯 뿌리는 약재와 

물감으록 쓰임 상서로운 상정으로 여김 [유사어]: 영지(않풍). 

지춘추관사[知春秋館핑] : <역사사 고려시대에 둔 춘추관의 겸임 벼슬. 이품 이상의 벼슬 

아치가 맡았다 2 조선 시대에 둔 춘추관의 정이품 벼슬 =지관사 • 지춘추 

지치[포;읍] 닷할 나위 영이 잘 다스려진 정치 

지명[)융푸]: <역사)=사헌지펑[꾀명채平] <역사〉고려 말기 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증시어시플 고친 

것으로， 잡단으로 "1꾸었다가 조선 태종 원넌(140 1)에 다시 같은 이 

름으모 고쳤다 느감찰지명 

직부전시[험한~Ji<it] : (역사〉합걱자의 순서들 가르는 칙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 

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 

험얀 복시블 면제하였다‘ 

직;，.K짧事] : 1 직무에 관계되는 엘 2.생계나 직엽에 관계되는 모든 일

직서[直홈]: [북한어]1 바르게 씀 2 사실 있는 그대로 씀 

직옐[職’J;] : 1 일정한 규칙 2 벼슬의 등급-

직접[職!tl : (역λ1)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고선(告身) 사첩(;11 

h~썽 진성[때省]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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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짧1 : <역사>~진영 (ill옆) 

진계[얘쯤1 : <역사〉엄급에게 사리틀 가려서 아뢰던 일 
진구[碩救} 흉년(1지年)에 곤궁(困젊)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유사어] 섬흔@양때D 

주진. 진흘[방-tI!IÛ 

진딜〔進達1 : 1 판이나 펀지른 받아서 올렴 2 관하(管下)의 공문 서류를 상급 관 
청으로올려 보냄 

진대[~.ü'i'î l 전근대(야近代)에 재난이냐 흉년이 든 해에 나라의 곡식을 풍어서 어 

려운 벅성에게 꾸어 주딘 일 

진두[if頭1 :나루 

진부사땀"，)종) : CD조선 초기에 였었단 무관 벼슬의 이릎 @조선 후기에 있었던 

강화부(í工펠府)의 진무영(월I!!윗)에 실치된 최고의 무관 벼슬. 그 

정원은 1 인으록 강화부유수(i1패까않守)가 겸직(;jj(~ro하였는데， 

동어사(統펀댐)도 겸하였읍 품계는 종2품이었음 

진무영[짧g쓸1 : <역사〉조선시대에， 바다의 양위릎 맡은 군영r힘쓸) 강화도에 본 

영을 두고 숙종 26년(1 700)에 섣치하였는데， 고종 24년 

(1 887)에 심영으로 고쳤다 ;진무(않쩌 

진법[陣法] ‘ 〈군사?안전이표Ií'IlJ， 학익진(없앓떠i) 따위와 같이 전투틀 수행하기 위하 

여 진때l)을지는방법 

진뷔[陳웹] ‘진부하q' 의 어근 거1케뭔S 새롭지 옷함 

잔사〔;효士] 조선시대에， 과거억 여페 시험얀 소파(小H)익 복사애 합격한 사람에 

꺼1 준 칭호 또는 그런 사람 =상사U:용1. 

진성[陳省] 조선시대 관칭에서 다른 관칭으모 또는 개얀에게 내어주거나 받아들이던 

증명 문서의 일종으로 확인서 신청서 • 위임장 등을 흉F는 말 주로 지방 

관청에서 자신튿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호옐 적어 중앙 관정에 보내 정원 

￡짧꾀 진정O짜빼의 구실을 한 문사들 이릎 진성이라 한 것도 자세히 기 

록 진술￠처해서 보내면 살펴본다{省]라는 의마에서 내왔음 가령 부모가 아 

픈 군시는 해당 지방 관청에서 진정 즉‘ 꽉인서륜 받아 벙조딱랩)에 제출해 

。멘 휴기플 받을수 였었음 진성은주로공납협때과관련6써도 많이 사 

용되었는세 지방 관청에서 중싼11 을라는 공툴 명세서를 외공진성(싸힐때 

겸) 세공진성(t!핍때검)이라 히여 새공의 수량과 납부하논 관챙 이릅， 줍발 

하는 날까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호조(戶띤)에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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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陳訴] ’ 사정음 말하여 하소연합-

진신[염뼈 IB뼈 벼슬아지의 총칭 진댐 -뻐은 백관(ß'g)틀의 관뭔(\‘HW과 제복 

(행f때에 갖추는 흔{꺼)을 허리띠에 꽂는다는 뜻이고， 신(깨은 관 

꽉을 잉흘 매 매는 큰 띠를 말합이니 곧 허녁띠골 매연서 흔〔을 끼 

운다는 의미에서 모든 벼슬아지듬코 아우르는 발로 쓰임 

진언[進言j 윗사란에게 자기의 의견을 얀함 또는 그런 말 

진옥[늄玉] 참 옥(玉) 진짜의 옥 진짜의 구승 

진장[행jf，] 진영장(짜강W!f) 

진전[휠없] : CD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찌Yì)을 봉안， 향사하는 처소 @조선 시대에 

는 국조인 태조(太끼l1J의 수용만을 밴드는 진진。l 따로 설치되었는데 

태조 진전은 서윤의 문소전(文Sß>>띠잉을 "1콧하여 외방의 5곳에 두었 

고， 경복궁 내에는 선원전(lj'f찌}씻을 두에 선왕 선후의 진영을 함께 

봉안하였음 그러나 양란을 겪으연서 진전 체제가 크게 와해되자 숙 

종 때 이후 진전의 증건과 새로운 진전의 섣치가 。l어졌는데 영희전 

(永댐때 • 장냉전(표웬셋 • 만녕전(펴써찌 퉁이 그것이며， 영 · 정조 

때에는 다른 용도였던 당(펴이나 궁(검)에도 어진을 봉안하있음 

진졸[했쭈] 각 진영(，월\)에 딸린 군사 

진헝[陣形} 진(미)을 친 형태 

진흘[템1m]: (옛날에)흉년(1죄年)에 곤궁(때짧)한 백성(百姓)을 구원(겠)1))하여 도와 

중. 진구(iÅ救 

진률시〔월↑血훨] 조선시대 진흘에 관한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던 

임시관웬 

집의[執옳] 고려 조선 시대 사헌부(司않까)의 총3풍직(從三Æh~빠. 

집헌전〔集컵"~] , <역λf> 1 고려 시대에 둔， 제관전댐쩌폈의 하나 2‘조선 전기에 

둔， 경적(，땀홉) 전고(끼、做) 진장(야，m) 따위를 맏아보던 관아‘ 

짙힘[검짧] : CD어떤 정후나 또는 정조듭 경험(표햇)함 @정험(샘떳)에 비추어 앓 

(') 

차사원〔풍便PJ 중요한 임무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 관원. 

차왜[풍{중] : <역λ})조선시대에， 일본어1서 조선에 보내던 λH! 대차왜(大쪼f갖'l. 별 

차왜(Jjll초f흉). 재판자왜(싸껴liË앉) 1다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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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흥任1 ' 3풍(르묘) 이하블 임염하딘 일 
차지[징子1 : <역사〉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간단한 서식의 상소운 =드방자·주차 

(奏장). 차(정) 자문(엄文) 

차지[，섰Dl 각 궁방(단F!)의 일을 맡는 사람 

차지중관[，썼O中官] 악 궁‘없呂房)의 시무를 맡은 환관(ti;캠).[참고어l:차지(次知) 

친구[뚫具] 반간거리 

찬례〔짧영] 저]향 때 임금을 이끌어 예른 행하케 하는 얀 

찬배〔좀!l2l : <역사)=정매[定앤러 -죄인용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사들 받우며 생활하게 하년 헝번 =든잔배(í'l\1í2) 

찬성사[업成핑l: (역사〉고려시대에， 문하부 첨의부 도청의사사 도전의부에 둔 

정。|풍 벼슬 시중(1좋며) 또는 정승의 다음 서열이다 충렬왕 1 

년(1275)에 칩의부플 두연서 평장사플 고친 것으로， 24년 

(1298)에 없었다가 곧 회복하역 34년(1 308)에 중호(다1옳)로 

고졌다 

전신[힐뼈] 관직(흠뼈에 있는 사대부(士大夫)의 총칭‘ 

찬수[짧修] 글이나 자료 따위릎 모아 정리함 또는 그렇게 하여 책으로 만옮-

찬수범려〔짧修凡1l'1J] 글이나 자료 따위를 모아 정랴함 'E는 그렇게 하역 책으로 

만드는헝식이나기준 

친정[짧定] 책이나 시문(끓文)을 지어서 골라 정합 

침빙〔쫓챈J : <역사〉조선시대에， 각 도의 역참 잎을 맏아얻던 종육필 외직(아꺼씬 문 

관의 벼슬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펀리즙 도 

모하였다‘ =마관(까官)‘ 

젊종líl : 1.=잠수(新首)， 2 ，=참형(훼Jtlj) 

침대시〔댄待양] 사형(死깨을 할 때 가벼운 죄는 둔분(홉分)에서 추문(秋分)까지 

만물이 생장ð~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던 일 곰 추분까지 

기다려서 저형하던 일 

칠볼[參쫓〕 ‘ 조선시대의 원(困) 능전練없 및 샤옹원눔]짧때 · 내의원(內짧퍼 ’ 

여]빈시(제엎꿨츄)， 군기시(軍짧좋) 군자감(軍i잊앓) 소격서 (D심格뽑) 등 

은 관서어1 속해 있었던 관직이다 최말단직의 품관이다. 

집부대시[탠不쯤時〕 사형(JEiflj)을 할 때 까벼운 죄는 춘분(츄分)에서 추분(秋分)까 

지 만윤 이 생장히는 시기듭 피하여 형을 집행히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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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심악 대죄(十펀大m 등 중죄른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 

하지 않고 사형(ffiflJ)을 집행하였음 

침상[양上l: (역사〉조선시대에 둔， 육품 이상 종삼품 이하의 벼승 조회(때안)에 참 

석한 수 있으며， 복민관으로서 지방민을 다스런 수 있었다참상관 

('Í)>_l:官)

침의[양뚫l: (역사-)1 조선시대에， 육조(六낀)에 둔 정상품 벼슬 =창지(상知). 2 

대한 제국 때에 의정부 각 아문에 둔 벼슬‘ 갑오개혁 이후에 두였다 

3 일제 강점기에， 중추원에 속한 벼슬 

침직[參짧] 참상관(찢t官) G품 이상 정3폼 이하의 관직 

잠찬핀[參룹官] 고려와 조선시대 국옹쩨게 정서(짧멈) 강론 및 경연(햄앓)에 장여 

하였던 정3품의 당상관직. 고려 공양왕 때 이생계일파가 시연을 

경연으로 승격시킨 뒤 직재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정원 

은 4명으로 모두 승지였다. 조션 태조 때는 5맹이었다가 6명으 

로 늘었다 생종 때 흥분핀弘文F딩)의 부제학(돼따쩔)이 참잔관을 

겸하게 되면서 승정원얘政:，ft)의 6승지(;1'당)와 흥문관(弘文따)의 

부제학(굶11많쩔) 1 명‘ 총 7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펀찬시 이를 법제화하였다 

집판〔參j'IJl 조선시대 육조아햄)에 소속되었던 종2풍의 관직. 정원응 각 1인씩이 

며 판서(*'J품) 다음기는 벼슬임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표빼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W，，)ol라 하였음 

장곡〔용줬] 곳집에 쌓아 둔 곡식(았食) 

장덕궁 희정당〔옵德힘熙政쏠] 서울 종로구 와룡꽁(~ila패) 창덕궁에 있는 편전(!핏 

용잉 보물 처1815호‘ 정면 11간， 측면 5칸， 단층 환작가와지붕 익 

콩(윗工)집 조선 후기에 국왕이 평상시에 거치하던 곳이다 창닥궁 

의 침전인 대조전(大필關의 바로 앞 남쪽에 있으며， 대조진과 같은 

높이의 기단(합평 위에 나란히 지었다 

장름 1.=곳집 2.곳집에 저장하여 둔 곡식-

상릉[昌陰] 서오릉(西五P휩의 하나 조선(뼈R￥) 시대 (e헨't) 8대 예종(흉;j'()과 여1종 

비(審순ø 안순 왕후(훗때王Fu)의 능. 고양군(高떠엠) 신도음(깨원@.) 

용두리(能頭웰 )에 있음 

장생[울生] 세상의 모든 사람 느창맹(상댐). 창민(잠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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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일[;，ftifi] : (j)근울이 져 넙칭 창만(ij)O滿)@의욕(펀l('J이 왕상(따盛〕하게 일어남 

침할〔윷붙] 어찌할 껴를이 없이 매우 급함 

채붕[彩없] 재잭으록 장식，，~는 큰 문 

채주[j즙主] 빚을 받을 사탐 

잭몽[冊封]: (역사〉왕세자， 왕세손， 왕후， BIω리. 인(뺑， 부마 등을 봉작(최웹)하 

던일 

처지[잃융] : 1.엘을 감당하여 처리함 2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벼럼 3 상저나 

헌더1 따위블치료함 

척간[jj:따] ‘ 부정이 있나 없나를 채어 상핑 

전게[天양〕 중국 명(明) 나라 희종(힐강) 대의 연호(年;힘꼬 1621년~1627년까 

지사용됨 

천등현〔天풍떠] 지금의 김포시 고촌면 전등고개른 말한다

천맥[없R 땅 속에 있는 샘줄기 

전문〔天又] 친체(天짧D 곧 일윌(lj月). 오성(五星〕 이섭팔수(二 1-八힘)에 관한 모 

듬 현상(행없 포는 이에 관한 학문을 가리킴. 

전번지이[天짧地월]. "뜯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번동과 이연 ; 

천변"1변 

전순[)'딩~~] : (역사〉중국 영냐라 영종 때의 언호(1457~1464) 

진신[특뼈] 관직(Õ~i없에 있는 사대부(士大夫)의 총칭 

전인상응[天샤g應] 인처1익 조직구조， 생리현장 및 질병이 δ냥 즉 자연계의 댄화 

와 대응하는 관계틀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하는， 자연계의 현 

상을 인간에게로 옮겨 놓야 자연계블 대우주， 인간을 소우주 

라고 해서 서로 상향l는 관계에 있다는 뭇이다 

침인합일[天A승-]: (-총쿄〉유교에서 , 하는과 사람이 하나라는 말. 

전장[;효활] =친요G깐꿇). 

천잠[天뿔〕 강하(iI끼iiJ) 따위모 인하역 저절로 이루어진 요충지 

친정[天앓] 임금의 귀. 또쓴 그 귀에 어떤 말이 들어감 

전증[1"폈] :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되었딘 정3품 무관직- 임진왜란 후 오군영 

을 두면서 설지되었는데， 훈련도감에 2명， 금위영(禁힘상)에114명， 어 

영청(쩌쏠廳)에 5명， 층→융청없챙많9에 2명， 관리영(管理상)에 3명， 

진무영(웰댐쏠)어1 4맹의 정원이 있었다 이틀은 각 군영대장의 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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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i) 밑에 있었단 지휘관으모 영 믿의 부(댐)릎 지휘하였다. 

전힐[天없〕 ‘ l장의 형세대/챙)가 천연적으모 협함‘ 

칠가〔값갖] ‘ 자리 잡고 살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고 가족 모투윤 데리고 살 

림살아를 모두 생기어 띠냥， 

철관포[짧Egj협] 조선조 한강의 3대 나루티에 속하였던 양화나루(양화디1교 주변) 

를 건너 경인지역으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얀양천응 건너지 않으 

면 안되였던 증요한 통로였다 양전지역 주인들은 한강은 전너는 

양화냐루블 큰 나루라 하였고 안양천응 건너는 곳을 작은나푸 (小

많) 또는 첼관포(행없애ì)라 하였다 그 무런의 작은나루 위치는 현 

재의 인공폭포 남쪽이었으며 한떼는 관선(，맨m~흘 두고 건너다가 

나무다리륜 설치하여 시용하기도 하였다 

철조[觀m ‘ 조정(맨廷)음 임시(椰1) 폐함 

침사[웠使] ‘ 〈역사>1.=통칩절제사 2 ，=칩절제사. 

첩지시[혔M'l'l 조선시대 중추부(中썩까)에 소속원 정3품의 당상관(쉰t검) 관직‘ 

8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일정한 직책이 없는 무임소의 관직이었 

다， 01 종 3인은 오우I Gi‘ij)의 위장(쩌뼈) 체아직(팩댔빠이었으 

며， 의괜쩍당) 역관딩쟁官) 등은 30개원 동안， 중추부에 속한 수 

있게 하는 등 자별음 두였다 

접정[뽑뭉 1 : =첩보 
성선[;뿜팩] 청환( 힘멸)의 후보자로 뽑히는 일.'E는 그 후보자 j 

체대[替1t.1않1t. l 어떤 얻을 서로 벤갇'O} 가며 대신항 =전대G견代) 

체려[앓例1 : CD엘의 대체(大댐) 및 내용 세칙(깨께j) 곧 지켜야 할 규려1떠f깨 등「을 

말합 상례(1I\'1ýlj)， @벼슬아치틀 사이에 지키는 예전 

제선(엽멍) 치1갈사(體꼈f밍의 직임을 가진 신하 체장사[샘쩡1:8 ，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어 지l반 군무(WJJi)를 층을F하던 임시 벼슬 

또는그벼슬아치 

체임[평릎]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품안 따위를 지급하지 뭇하고 뒤로 미룹. 또는 그 

품장-

체임[파fl ‘ 벼슬을 갈아 냉 극처1관G댈官) ‘ 처1직G묘nro 

체적[~짧1 =치1임[땐따 벼슬플 갈아 냄 =치1판(않f\') 

처1 i; 1[~差] 관리(官핏)의 임기(江뼈)가 자거나， 또는 부적당(지피댐)한 띠1 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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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갈아서 임명(f조命)함 

초목〔標얘1 : 1.밸나무를 하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잎을 동틀어 이르는 말 2.=초 

'"Ô~중수 

촉옥[初앓] ’ 〈역사〉초선시대에， 살옥(l:tlW에 관계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 

초부[1얹] 나무하는 남자(男子) 나무꾼 

촉서[줍탱] 강 가운네에 모래냐 흙이 쌓여 품이 수부룩하게 낭 곳 

초서[草훌] 십처](十體j의 하나 필획을 가장 흘려 쓴 서제로서 획의 생략과 연결이 

심하다 전서(장뿜)， 예서(챔좀)틀 간략히 한 것으로 행서(行뽑)틀 더 플 

어 접획을 줄여 흡려 쓴 것인데， 초고(파1낌) 따위에 쓴마 극초(페 초 

서제 흘림 

초솔〔흥*1 ‘초솥하다’ 의 어근 절실하거나 정밀(猜힘)하지 뭇한 모양(模없 

초수[j.j，ν'Kl 천연 약수를 가리김- 광주(廣111) . 칭안(i펴安) 등 여러 곳에서 나는데， 
충청북도 청원군(패땀폐) 북일연(北→머) 초정리따잉댐) 약수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약 6백 년 전에 발견됨 

초시[初。itl 조선시대 과거의 1차 시험을 말한다 향시 빠試 라고도 한다 ￡선시대 

의 과거는 문과 와 무과로 나뉘었으며 문과는 다시 소과 4얘4 와 대과 

大科 록 구분되었다 촉사는 이들 각과의 최촉의 시험으록 복시 覆試

전시 앓式 의 전해 가을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초식[후食1: <D푸성귀로만 만든 음식(행효)@또는. 그런 음식(탔食)만 먹음 

초초[初줍1 : (역사〉사도(史草)를 양을 때 처음의 것 

초출[沙tl: l 펼요한 부분음 콜라서 뿜아냄 

촌징[村莊〕 시골에 있는 별장 

층관[폈管1 : (역사) 1 신라 때에， 각 주(111)의 군대를 통솔하던 벼슬 군주(뚫主)룹 

고친 것으로， 원성왕 때에 다시 도독으로 고졌다 2 조선 시대에， 오 

위도총부에 속한 도총관과 부총관을 동을어 이르던 만 3.대한 제국 

때에 둔， 경위원 호위대 승녕부의 으뜸 관직‘ 

총렁[)횡領] ‘ @우두머리 @직무를 가지고 사무처리나 사람들을 총을F하여 관리 처 

리하는 것 〔유사어]‘ 총치(샘셈 

총융사[)용채使1 : <역사〉조선시대에 둡， 총융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 벼슬이다 
총제사[짧制使1 : <역사〉고려시대에， 삼군도총제부에 속한 벼슬 도총제사의 다음 

시열로， 삼군에 각각 한 명씩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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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뼈考] 벼슬아지의 죄과(d!'펴)즐 추문(따해)하여 고찬암 

추국[推휩] : 의급뷔휩i1l{.[ 에서 왕명에 의<51여 중죄인OTrJl'!시응 국뭔械lî)<5H=- 일 

추문[推問] : 의금뷔앓썽히에서 왕명에 의하여 중죄인(퍼'Jf시윤 국문(져F내)하는 일 

추봉[追캅] 죽은 뒤에 관위(람fiL) 따위를 배힘 

추부[월附〕 냥을 붙쫓아서 따르고 닫라붙응 

추성[1싸펴] 추수(秋收) 

추수[秋얘] : <농엽)7}을에 익은 곡식블 거두어듣임 :'71-:윤걷이 추7Wk!j() 

추섬[堆풍]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냉 

추안[推쫓] 심문조서 

추증[벌웹] : <역사)1.종이품 이상 벼슬아지의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 

지에게 벼운을 주던 일 =이증 추영G원싫). 2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겨1블 높여 주던 일 

추지〔推治] 죄인을 다스려 멸을 줍. 

추핵[推혔l 죄인응 추궁하고 신문하여 범죄의 설상응 자세히 조사a뻐 캐어내는 것 

추한[推還] 강제로 빼앗은 토지나 노바 • 문건 등을 찾1아 내어 본래 주안에게 툴려중. 

축문미R文1 : 1 제사 때에 읽어 신영(神明)께 고하f는 글~축이Jl.) ‘ 축제문， 

춘추[春秋1 : <책명〉유학(1耐장)에서， 오경(五*또)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 은공애풍公) 

에서 애공(효公)에 이르는 242년(B.C. 722~B.C.481) 동안의 사적 

(事따)을 펀년제로 기록한 책이다 11권 

춘추관[함爛] . <역샤1 고려시대에 둔， 시정(Il"ii!'띠의 기록음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때에 사관과 함럼원을 합하여 만든 예문춘추관을 충숙앙 때 고친 갓 

으로， 후에 공양왕 때 다시 전 이릅으로 고쳤다 2 조선시대에 둔， 

시정의 기록을 믿아보던 관아 태조 때에 예문춘추관을 두었다가 태 

종때에 여1문， 춘추의두관으로독림하였는데， 고증때 없댔다 

출궁[出홈] : <역사)1.임금"1 대필 밖으로 나가던 일. 2 나라에 변고(찍뼈가 았을 

때 궁(흠)에서 일승}는 화자θ〈홉)나 궁녀릎 풀어 궁 밖으로 내브내던 일， 

출방[出精1: @.I거에 급제한사람의 성명을 발표하여 게시함 [유λ에]‘ t샘댐때 [참 

고어]: 방뭘精 13). [，반의어]: 파뱅뽑m).@국가의 영령문을 민간에 게시함 

층의우I[忠옳찮] 조선시대 증앙군인 오위태찌의 충좌위(ψf연훼에‘ 충잔위(되찢쉐 

파적위(따敵創와 더붙어 속해 있던 군대‘ 1418년(서)증 즉위) 

개국(1갱댐). 정시{定I~:f:) • 좌명((12감)의 3공신의 자손을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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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을 위한 일종으로 우대기관으로 섣치되었Lf 이 부대에 속한 

군병은 공신의 자손이나 그 첩의 중승자(重7"폼)로 편성하였다 

충재[蟲윗] 해층(害젊으로 인(因)해 생기는 농작물(農{삼꺼)의 해 

충정lñ定] 군역('i!1{9:) 따위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여 채운다 

는돗 충보(J't뻐) 

취런 [u았*1 쇠른 픔이는 일 제련(영~j_옛 철장(IW;.\)에서 쇠틀 제련하는 사람을 취 

련군(吹써軍)이라함 

추]토잠I~x土I1LI 군기감(電앓닮)에 딸린 공장(1m 엄축이겁햄)의 굽는 일을 받아 

보았는데， 정원은 40명아었응‘ 

측중[11!11出1: =서출(많써). 침이 낳은 자식~서생않生). 첩출(흉11 ‘) ‘ 측촌"({메出) 

치계{짧쯤j 얀을 닫려 와서 아펌 -

치도[治협1 : 1.=길닦아 2 다스리는 도러나 방법‘ 

치돌[짧뽕] 매우 세차게 달려틀어 부딪침 

치보[짧중Ill: 1 매우 빨라 달려가시 얄림 2.<역새지방에서 역마를 달려 급히 중 

망에 보고하던일 

치사[致난] 관리가 70세가 되연 벼슬을 사양하고 툴러나던 제도 조선 시대에는 

당상관으로 치샤6운 경우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숨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모 인하여 지사하지 뭇하는 70세 이상된 1품관에 

게는 궤장( 혜을 하사하였음. 

치제[없컸1: <역샤임긍이 제풀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또 

는그지l사 

치조[致몫1: <역사〉임금이 선하의 죽음에 조문하던 일 

치칩[짧않〕 성(뼈 위에 낮게 쌍은 성가퀴 [유λ에1: 성첩(城l빠. 

치화[治化]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인도합. 

칙유〔動뚫] 임긍이 옴소 이름 또는 그렌 말씀이나 그것응 적은 포고문 -칙교 

(l!)J양잉 칙어. 

진전[없f필〕 몸소 전합 

진접 1*.없용〕 몸소 나와서 접대함-

진저1[*.짧.1 국왕이 친림하여 행히는 제사‘ 

침구[웠슷] ‘ 칩과 뜸. 동양의학의 오랜 치료법으포 기원진 3, 2세기 경에 제작한 

〈황제내경 (;'[-;h‘內f꼬))>어l 벌써 수록되어 있음 중국을 기준으로 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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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1안으로 승하고 종기가 밥은 통망지역， 뜸→즌 바란이 세고 기후가 한 

팽한 북밍써1서 유래하였다고 함‘ 

집원(ií]因) 입금의 산소룹 이르던 말. 

침전[앞댔]: 1 임금의 전방(:lJm)이 있는 전각 2. <역사)=정자각 

ð 
탁란[;엉[l] 시화나 정치의 분위기가 흐라고 어지렘다 

탁지[많支] 탁지부(않支뻐의 준말 호조(戶11_11):고려(임j麗)와 조선(':iR 싹) 시대(II'J 

1힌에， 호구(戶口) ‘ 공부(}"찌;\) ‘ 전량(J청끼) ‘ 식회Kil:m 등(퓨)의 일응 

맡았던 유조(六낀)의 하나 

당도〔종형〕 재울이나 음식을 단냄‘ =탐란(í'l"ffi미 탄광(i"\찢). 

당랍(읍쓸) 재풀이나 음식응 당냄탑란(11쩌υ · 당탐("찢). 
탐학[슐J흥] 탐욕이 많고 표한함 =탐포 

탕척[칭 ~] : CD적명옹 씻어 중 @더러운 것을 없얘고 정않)하게 함 

태[!~] : CD(아기를 밴 때에)태아뻐에블 싸고 있는 조직(삐쩨 곧 대반애읍왜과 벗 

즐을말함-
태[g] 오형머)[11)중의 하나인 태형(즘삐에 쓰는 매 태(깜)는 작은 행야n나무 가 

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낌L아버려야 하며， 소두이휩1쪽으로 -날 

기틀졌음 

태상왕[太上王〕 임금이 생존시에 왕위륜 선OJ하고 붙러 났을 때 부르는 칭호. 

태형[씁에] 오형U돼11) 중믹 한 가지 7)-는 형장댐i찌으로 지는 형별 10.20 

30.40.50까지 5응급으로 하여 열 번마다 한 등급씩 가감(ho때)하 

였음 떤형앵때11)이라고도 함 

택조[숨JU . CD무텀 묘소(캘rli)@묘지(용픔j 

토곰〔土톨] 조선(뼈이.f) 시대(마i~)에， 지방(!띠方)의 토산달(土않物)을 바치는 것이 

라 하여 ‘공붙(員物)’플 일걷던 맏 

토성[土姓] : <역사〉조선 전기 양반의 성씨 고려시대 이래로 과거 또는 서리직응 

거친 벼슬아지 집단이다 느군현성 

토의〔土효〕 로산물(土파物) 

토주〔土主] 백성이 자기 고을 수E껑을 이르는 말 지방 수령 [유사어] 토주관(土 

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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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포새討샘使] 무장한 도적이나 반관 세력을 로빌 진압할 잣을 엄무로 하는 군사 

책입자 조선 전기의 경우， 일이 있는 경우에 이 이름으로 임명했 

고， 조선 후기에는 토포영 (i펴험쌀)의 책임관이 이를 맡았는데， 영 

장(상~;;)이 겸δ뉘른 경우가 많았음 

동[월] 과거(科핑)나 무거(i[t쌓)에서 성적을 대길 때 가장 으뜸되는 성적 첫쩌가 

동허J ， 보동이 약(略)， 열등이 조(뻐， 하등으로 낙제안 것을 불(不)이라 

하였음 

동픽링〔홉좋e~l : (역사〉죠선시대에 둔， 정오몽 상(上) 문관의 품계 고총 2년 
(1865)부터 종친의 품계로도 썼다 

통려l원[혹F앓Jll ‘ 조선시대의 관청‘ 태조 원얀(1392) 7월의 관제 선정(김 :WI쩌iË) 

때 고려의 제도들 이어받아 각문W11門)을 두어 조희(햄합)， 의려] 

(1힘폐릎 관장케 하였는데， 각문은 등례문(i띤댐떼의 별칭이었음. 

그러므로 이후 동례문으로 일결어지더냐， 세조 12닌(1466) 1 월 

관제 정정(官삐J更숱) 때에 이르러 통례문 通파門 을 통례원(삐용 

P퍼으로개칭하였음. 

통속[紙힘1 : 1 일정한 동지l 아래에 속함 또는 소속하는 일 2 소속의 관사(官히) 

를동한하여 다스핀. 

동어영〔統싫상1 : (역사〉조선시대에， 삼도의 수군을 통제하던 군영‘ 인조 11년 
(1633)에 교동(홈맴)에 두었다가 고종 30\건(1 893)에 없였다 

동설대부[헬얹太夫1 : (역사〉조선시대에 둔. 정상품 문관의 품계 고종 2넌(1865) 

부터 종친과 의빈(밟흉)의 품계로도 썼다 ;동정， 

동H5'O!1ll1 : (역사〉중국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1457-1464) 
동짙[;휩좋] 여기서의 통진은 현재 김포시 ‘통진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폭시 윌꽂면 지역을 망한대 

투비 ‘ 〈역사〉죄얀음 지정한 곳으로 귀양을 보내딘 일 

특짙관[1좋다호용1: (역샤)1.조선시대에， 경연(햄옮)에 참여하던 벼슬 성종 2년 

(1471)에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삼품 이상의 문관에게만 주었 

다 2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왕실에 관한 일을 보좌하 

던 칙임탱끼王) 벼슬 고종 32년(1895)에 섣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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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11\系] 계등갱으로 동좀同최에서 딴 감래블 이루어 나온 계등f{，'{，해윤 이르는 말 

마수[把守] : 1 정계하여 지겁 2‘=파수꾼 

판관[:I'IJ官] 신라 고려 및 조선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에는 759년(경덕왕 18) 사원(꿈 

~l\) 관계의 행정기관인 봉성사생전(ε1 앤~JîX.-ψ9 감은시(f;::_민、몫)성전 봉되 

새좋홈"")생전에 속한 적위(꺼J펴와 영묘사딩따Fi+성전에 속한 ÀJ텅tl킹하을 

판관으로 고쳤다가 776년(혜공왕 12)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고졌다 고려 

시대에는 5~9풍 관직으로 중앙과 지$에1 두었다 중망 관직으로는 개성부 

m뼈헤 중문(中門 · 자운뱅쩔껴i) . 대청관t체뼈 등에 소속되었마 

판교[判校] : (역사〉소선시대에， 숭문원과 교서관에 둔 정삼품 벼슬 

판부[떼付] 상주lt햇)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긍의 재가(값可) 사항 판하(껴l下)‘ 

핀서[判좀] : (역사-)1 고려 말기에 둔， 전랴사(때젠띤) 군부사이f야러) 따우l의 으 

풍 벼슬 품게는 정삼품이다 2 고려 말기에 둔， 육조(六\11)의 으뜸 

벼슬 정삽품 벼슬로 공양왕 1 년(1 389)에 상서(尙m륜 고친 것이 

다 3 조선 시대에 둔， 육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 며숨로 태종 5년 

(1405)에 버l폴어서 고종 31넌(1894)에 없였다， 

판승문원새[î'IJ承又댐事] 조선 시대 사대교린($大交없)에 관한 문서를 맙아 보던 

키관인 승문원의 으폼 벼슬 

판심[版心] : <출판〉옛 책에서 , 책장의 가운데틀 접어서 양면으로 나능 때에 그 접 

힌가운데부분 느판구 

핀중추원사[判中樞院좋] 조선 전기 중추원(中4페꾀의 정2품 관직 

때[牌] : (역사〉엽번(入짧)할 때 번(뽑)을 갇아서단 한 무려- 대개 40~50'정이 한 

조를 이룬다 군대의 가장 작은 부대를 이르던 말 입번한 그대로 군대를 

편성한 데서 유래한다 =패당 

매선[Ili~] 배가 부서점 또는 그 배 

펀년처I[隔年짧]: =기년체[紀年짧] 역사 서술 체제의 하냐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ξ 

로 기록히는 기슬 방법이다 

면벽 [便없] 남의 비위를 잔 맞추어 아침함 또는 그런 사람 

펀비[텀裡I1챔챔]: (역사〉각 군영에 둔 부-장(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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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수관[첨修흩] (역샤춘추관의 정삼품에서 종사품까지의 당하관 벼슬아치

핍적[탱짧]: 벼슬이나 직위 따위가 낮은 자리록 떨어지거나 면직을 당함 

핑유입헌[뚜D흩얘댄] 삼국시대 초에 통진， 즉 윌콧지역을 지칭한다 

표략[;염잖] 논밭이 강블이나 넷붙어] 침식되어 무너져 떨어짐 

-"-장[윷흥] 칭찬(t웹U하여 장려(행創)함 

-"-증〔회에응] 포창하여 관작을 추증(원6암)하는 것-

표칭[염덮] 조선 시대 도둑 등 기타 범죄지뜰 잡기 위하여 설치한 관정 좌 우청의 둘이 

있었음 성종 매에 심지히였고， 고종 31년(1891)에 폐지하였음， 표청Q짧힘， 

요치[i\î뚫] 배치(排폼) 

포치[布원/ii대LùJ : 넓게 늘어놓음 

포흘[i띤X] 관가(官家)의 물건을 띨려서 없이 하기나 숨기고서 들려주지 않는 것 

국가의 조세(l없%를 암부하지 않는 것‘ 혹은 이러한 미납으로 인한 

결손액 조선 시대에는 관원('8J';l)틀의 포흠을 관포(흠팩)， 이서(~껍) 

의 포응을 이포(史냄)랴고 하였음 연이은 흉년 등으로 백-'J틀이 조세 

른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면 때때로 이전에 포흠된 것을 당.i:[하여 

주는 조치릎 취하기도 하였음 

요신[t위등] :(역사〉조선 후기에， 궁중에 급변을 전하거나 궁권 문을 드내블 때에 

쓰년 문표(P91꾀 증종 3년(1508)에 시행하였다 

요미[웠皮] 표빔의 가쑥 

풀간〔호영] 품읍→ 버1어서 쓰는 빈 1항 

품제[많앓] (역사〉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딘 응급， 제잎 높은 정일품에서 

지1일 낮은 좀구풍까지 18 단계로 나뉘어 있다 =계(땀) 품질(品쩌 

품딜〔힐호] =품고[횡윈l: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중고품(몹흥) 

품의[필뚫]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함 

뭄지[딪~J 임급께 아뢰이서 받는 교지(救듭) 

움저{똥處]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임을 처리함 

풍힌[돼뒀1 : ú)풍기(댄 ""0를 바로잡고， 관리의 정사정탁(正빼벼짧)을 감살 규단하 

는 직임(에뻐1)，@조선시대 면(面)이나 이(뿔)의 한 직임， 포는 그 직임 

에있는사랍 

미콕[皮앓] :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곡식 곁곡식 조선 시대에 민간에서는 통상적 

으로 피곡 20두로 1섬윤 삼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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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웹응:~l : <역사〉엄큼이 궁진을 떠나 행궁이나 연서〔別껴씬에 따불던 일 나라어1 

지]이가 있을 때 근선하는 뜻으로 행하였다 

텅 

하고[下考1 : <역사〉벼슬아치의 근무 명가에서 제일 낮은 성적‘ 
하도[下월] 충청(윈핑)， 정상(따尙)， 전랴(~關의 세 

허리[下호] 하급 관리인 。|서(핏꺼)의 흥칭 〔잠고어l: 서리(전파) 이서냉펴) 

하문[下問l: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블옹 또는 윗사람의 딩f--~-. 

하상도[下두혈l: <지명)=삼남(三힘) 

하유[下없1 :(î)임금이 유지를 내라는 것 또는 그 유지블 만합 @윗사랍이 아랫사 

람에게내려는분부 

히치I[下따] 수령이 백성에게 내랴는 체문을 말항 [유사어] 하첩(下11냄) 

학궁[學동] ‘ 성균관ùVi:t익 ffi)의 별칭. 

한[限1 : 1.(주로 ‘없다’ , ‘있다’ 와 함께 쓰여) 시간， 공간， 수량， 정도 따위의 끔 

을 나타내는 말 2 ,(‘ 기(개 한이 없다‘ 구성으로 쓰여) 앞에 쓰인 형용 

사의 정도가 매우 섬함음 나타내는 말 

한미〔寒쩌]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합 

한산인[閔없人1 :(î)한가하게 노니는 사람 @관계만 있고 직사가 없는 관얀 

한성부[쫓城Jffl: <역사〉조선시대에， 서울의 행정 사뱀을 받아보던 관아 태조 5 

년(1396)에 한양부를 고친 것으로 삼법사의 하나이다 =광릉(않 

國 한성(파빼U 

한일신협약{뚫B新tll約1 : <역사)1907넌 헤이그 열사 사건 뒤에 일본믹 캉압에 의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 -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 

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록 하고 있다 =정미칠조약 

칠조약 

한정[閔丁] 나이 15세부터 60세 사이의 장정으로서 국역([RJi~)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말함 

할미성[大당城] ‘ 강화균 길상연에 소재하며 대모생산(大母뼈떼윤 멸한다 

힘풍[成뿔l ‘ 중국(다]댐) 청U펴)나라 문종()i:宗) 때의 연호(i터잉 서기(西tCl 1851 

년부터 186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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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승형1 (역샤조선시대에，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연영하여 계사를 올리 

던일또는그계사. 

합문〔웹門1 : (역사)1.=각문(間F어 2.=각문. 

합사[융짧} 여러 관사(官司)나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하여 임금에게 상소(上않j한 

매 사연을 합하여 하나의 상소로 하던 일 

해[該] 형성문자 돗을 나다내는 말씀언(늠g말하다)원와 음(풍)을 나타내는 동 

시(同時)에 括(일괄)하다， 함께 묻다의 돗을 가지는 Ä(해)로 이루어짐 

대체로 미루어서 말하다의 뜻 뜻풍이 ’ 6갖추다 띤겸하다 @포용하다 

@마땅히 @모두@모조리 @군호(1f(ll}t)@그 

해괴저l[解t좋컸1 : (역사〉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내 
딘 제사， 궁중 용마루 위에서 부영이가 울거나， 진의 부처가 땀을 

흘리거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지냈마. 

해군[該행〕 그 고을‘ 그 군 

해도[該道] 그도 

해랑[t'i~J ‘ 게를 잡는 어량(월갖) 

해문[;칭門j 두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의 통로 

해부[該!ffl 그 부(!{.f) 

해Àf[該뢰] ‘ 그 관정(흠If:D 

해서[i흥핵1 : (지명)=황해도 
댄서제[쌓뽕뚫! 글자익 서제(좀썼익 한 까지료 중극01 엑서폈콤)를 기본으르 하 

여 만든 서제 붓글씨 또는 펜글씨와 감은 느낌을 준다. 이 해서 

체의 활자에는 세 가지 종류， 즉 청조제011.후ff~짧 • 정해서체(正샘 

핍뽑 교과서체가 있으며， 사식(챔ψ에서는 두 가지 종류， 즉 정 

해서체와 교과서체가 있다 

해시[갖時1: (민속)1 심이시의 얻두째 시. 방 아홉 시부더 열한 시까지이다 늑해 

(JÆ) .2.이십사시의 스물셋째 시 밤 아홉 시 반부터 열 시 반까지이 

다 늑해(갖) 

핵문[IJJ問] 죄상을 따져 물음 

행궁[行宮1 : <역λ})임금이 나등 이 때에 머물던 낼궁 극이궁(강맘낀) 
행단[좀l'il l 옛날 공자(孔子)가 사수(때없에서 그 제자등을 가르치던 유지때)jl:). 

행대감찰[行줍앓쫓] 조선 초에 민간의 이해야11앙)， 수령의 잘잘못， 향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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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이핏li!)의 사붙(템~)음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로 북내 

먼사현부의감창 

행록〔行댔] : =언행팍띤行생 어떤 사당의 말과 행핑을 적어 모은 젝 

행장[行狀] 엣난에 외국(씨댐J) 사람이 길응 다닐 때에 정부(IX!Tf)에서 그 사람에거1 

내준 여행권(Di\í'r췄) 

댐재소[行在所〕 ‘ 임금이 왕궁블 떠나 거퉁한 때에 임시로 머무는 공 

행행〔行幸] : 임긍이 궁궐 밖으로 거풍히는 일 

행호I[{T합l 나라의 지시(샘示)를 관애템돼의 우루머리가 받해돼下)듬어1게 얄리고， 

그 실행tm끼 방법(方1회음 의논(파꽤)하여 정따)하시 위(ßl한 모엄 

향각궁[쟁角란] 우리 나라에서 냐는 양이나 소의 월을 이용하여 만든 활 

항곡[햄꿨]: 군량에 쓰는 곡식(앓쇼) 

항리[쟁훗] : <역사〉고려 조선시대에， 한 고은에 대볼딘으로 내려오던 구싣아치 

향실[룹회 조선시대 국가의 대소 제향(었‘，!) 매에 쓸 향과 팍문을 보관 관려하 

던 교서관(校書염) 소속익 직소αMIi) 대궐 안 정전(正l셋 서쪽에 있 

었으며， 관윈으로 내시별감(內샤써꽤 l 인과 교서관 소속 참외관(창싸 

官) 1 인이 향과 축문올 담당하였으며， 충의위C't'.i\i1:십) 3인이 서사(밤 

휠) 축운 등의 일을 맏았고‘ 이속(:RJ와)으로 수복(守멋) 3인， 방직(房 

폐 2인이 있었음 

허묘[행쫓] 폴에 묻혀 펴l허(댐댐)가 된 무텀 

허비[법등費〕 헛되이 씀 또는 그령게 쓰는 비용 

헌납[litl써1 : <역사〉조선시대에， 사간왼에 둔 정오품 벼슬 태종 1 년(1 40 1)에 보 
뀔(柳，m을 고친 것으로 임금의 잘뤘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일을 말 

아보았다. 

허후[許행 h14531 조선 전기의 문신 예조참관 경기도관찬사 헝조참판올 

거쳐， 예조판서에 을랐으며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좌찬성 

(左贊成)이 되어 어린 단총을 도왔마 계유정란을 일으킨 수양대군에 

의해 거제도에 유배， 교살되었다 

헌릉[따없] 대증과 "1 원경(元낌이 왕후의 능 
힌부[憲쩌] 사헌부(司견맘)의 약정으로서， 백묘k을 규창하고 풍속음 바로잡는 업무 

-달 담당하였음. 조선사대이1는 사간원(司때~파 합칭하여 대간(줍'*l 

또는 양새써리)랴 하여 언관(닙람)의 기능을 하였고， 대간은 헝조(ìf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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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와 같이 삼성(三省)으로 합칭되어 송사(넓事)에 대한 판결을 내려는 

경우도 있었음 [유샤이 J: 대성(좀í'\) 사헌부(司꽉Jiil. 상대(피졸) 헌 

사(짚司) 

헌사[틀司] 사현부(司딴府) 

헌의{짧iiJ 신하듣이 정사(政事)에 관한 의견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등 임금에게 

옹립. 

힘요〔險휩l 지세가 험하여 방어 δF는 데에 중요함 또는 그런 곳. 

력파[폴ll~J : CD남아서 뭇 쓰게 된 것을 개혁(링(，며)하여 없앵 @기구(많밟) ‘ 제도(폐 
많) ‘ 법령(法令) 따위를 낡거나 문제(問룻밍가 있어 폐지O싹止)합 

현[팩] 옛 지방행정의 단위‘ 신라 때부터 현윤 실치하여 등급 없이 보두 현평(縣 

令)을 두있는데 정윈이 201멍이었다‘ 고려 때에는 초기에 현령을 둔 현 

과， 중앙에서 지방관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속현않땀j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다. 현링이 배치된 현은 상위의 목(tJù 또는 도호부(헨효{f)의 판 

할하에 있으면서도 실제 챙정은 어느 정도 현렁이 독자직으로 처과할 수 

있었으나， 속현은 지방관이 배치된 다른 행정관청에 완전"1 여)속되었다 

에종(흉~) 때부터 속현에도 감무앞셨)라는 지방관음 점차 배치하기 시작 

하였으나， 어떤 속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감무틀 둔 곳도 있다 고려시 

대에는 모두 335현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참작하여 대 

현에는 현령， 소현에는 현감을 두었ξ며， 그 수는 164헌이었다 현 제도 

는 180;;년(고종 :3 7,) 관저1개혀 때 폐지되었다 

헌감[양옳] : <역사〉조선시대에 둔， 작은 현이찌의 으뜸 벼슬 품겨1는 증육품으로 

고려 시대의 감무(닮j잉를 고친 것인데 감무보다는 권한이 강하였다 

흰달[짧좋] 벼슬， 영성， 믹망이 높아서 이듬이 세상에 드러남 

혈도[Ñ효] 묘(홍)의 자리나 집터의 수산(王매)에서 뻗어 내려온 줍기 

영격[if쩨 =체격 사란 몽의 골격(옵格)이나 생김새 

헝률[ifil律] : <법률)=형법. 

렁목[if 때] 예전에， 형별과 감옥을 아울리 이르딘 말 

렁장lH'J채] 죄인(#)0을 신문(訊벼)할 때 쓰는 몽풍이 

헝조[ifll웰] : <역사)1 고려시대에， 육조σ;입) 가운데 법률 -소송 형욕{JfIJjW 노예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딘 관아‘ =의형(꿇삐 ， 01괜주'ò)， 2 초선시 

대에， 육조(六혐) 가운데 볍듭 소송 형옥(ìfll 해 ‘ 노예 따위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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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년에 법무아문으쿄 고쳤다‘ 느의형 이판 추 

조(秋‘~Jn 

힘추[lfIJ’양] 죄얀플 때리며 신문함 행문(JflJ 問) 형신(Jfl];!\) 

헤제[면帝] : =긴문제[앉文'ìÎÍ"] :(인영〉중국 영나라의 제2디1 환제(1383~1402) 

생은 주(ét) 이픔은 윤문 시호는 혜제대이fí) 건문은 연호 재위 기 

간은 1398~1402년이다 

호군[찮꿇] : <역사)1 ‘고려시대에 둔， 정사폼 무관의 여속 공민왕 때에 장군애영!lI) 

을 고진 것이다 2 조선시대에， 오위(1ii쉐어l 속한 정사풍 벼숭 현직 

(IlÐI해이 아닌 정사품의 무관이나 음관 얀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호방승지[戶房장읍] 조선시대 승정원(7}:政「퍼에서 호방(戶이)의 일을 맡아 보는 숭 

지 곧 조}승지(左k듀)륜 이픔 

호성공싣[를뿔w:;]: 조선시대 입진왜란 때 선조(효MD른 모시고 의주까지 호증하 

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칭호 

호수[戶혔J: 1 칩의 수효 2 호적상의 가호(家戶) 수 

호역[p않] 국가에서 집집마다 부과하는 부역 [잔고어] 복호(쩍戶) 

호장[戶長] : 향리의 으폼. 섭호장(없戶굉 - 정조호장(正Î.JjF'표) 안일호장(安￡戶 

E딩 등이 있응 고려 초에는 탕대등(랍大깐)이라 이르다가 생종 2년 

(983)에 호장으로 고쳐 조선 시대까지 인컨었음. 

호초[戶흠] : <역샤 l 고려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戶口). 공부떠패， 전곡(찢않 

에 관한 임을 맡아보던 관아 공양왕 원넌(1389)에 판도사들 고진 

것이다 2 조선 시대에， 유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폐， 식화 

(食쩍)에 관한 알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 

다 =탁지(따支) 

호조판서[戶형j' lj콩]: (역사〉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한 으뜸 벼슬. 품겨l는 정이품이 

다 =사도-

호조핀서[戶룡j' lj좋] 조선시대에‘ 호조(戶띤)의 정2픔GE二쩌) 으뜸 벼슬 

호증[룹從1: (역사〉임금이 단 수페를 호위하여 따르딘 임 또논 그런 사람 

호챔呼O릅] 본래는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 외치는 행위블 맏함 조선 시대에는 그 뭇이 

확장되어 @의식이나 예를 행할 때 중간에시 진행꾀는 과정을 외지는 것 @ 

조정 관윈의 행i까 저자거리를 지나갚 때 행차양11시 챙차히는 관원의 관직 

을 크게 외쳐서 사얀들로 하여금 예른 표하게 히는 것 등옹 의미6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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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때[""어와] : <역사〉조선시대에， 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 

지고 다녔던 패 직사각형으로 앞면에는 성명， 나이， 태어난 해의 간 

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아의 낙얀을 찍었다‘ 이품 이상과 삽사 

(三司)의 벼슬아치는 관아어]시 제작한 것을 지급받았으며， 그외는 성 

명 -출생 신분 직역 거주지 따위를 단자(111子)로 만들어 관아에 제 

촌하띤 관아 단자와 대조하여 닥안을 받은 뒤에 지급받았다. 

호미[虎JìJ 호랑이의 털가죽‘ 

호판[虎펀] 호랑이에게 당"'1--는 화{I페 

흔궁[행휠]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를 마지고 나서 종묘에 입향할 때까지 신위륜 

모셔 놓았던 곳이며， 흔전(멍F잉이와고도 함 임금은 3년상이 끔난 후 

증묘에 모셔짙 때까지 그 신위가 혼전에 모셔지지만 왕비는 임금이 

흥(짧)한 뒤 합께 종묘에 모셔질 때까지 그 신위가 흔전에 모셔졌음 

흔유석[디없양石l 상석 ù"ti)의 뒤， 무님 앞에 놓는 가픔하게 생긴 돌을 맏함 조선 시대 

왕릉의 경우 흔유석 밀어1 지석G'itEJ을 물기도 하였음 왕릉의 정우에1 

도 크기는 일정Bf^1 없t으며 자주 크기를 정히는 논의가 있었음. 

흔전[~요탱]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國갚) 뒤 삼 넌 폼안 신위 

(神位)를모시던 전각 

흔초[룹행] 임금이 흔ul(잠싹)하여 국사를 잔 다스리지 못하는 조정 조선의 연산 

군G짜山君)이나 광해군 光협君) 때의 조정을 이픔. 

흘무[품효tJ 병나라 태조(太뼈 때의 연장}l_려 공인왕 17년(1 368)-죠선 태조 

7년(1398)에 해탕됨 

흥문관[弘又짧] : <역사->1 고려시대에， 학λH핑土)듣이 임금의 자푼이1 응하는 일을 

맡아요딘 관아 성종 14년(995)에 숭문관을 고친 것이다~관 

이g) ， 2 조선시대어， 삼사(三司) 가운데 궁중의 경서， 문서 따위를 

관리하고 입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윤 맏아보던 관아 =관 문원 

C:i:J，희 • 서서원 영각(iii;Uj1I). 옥당(玉호). 옥서(玉뽑) 

흥옥[紅王] <팡업)=루"1 루비 [rubyJ 붉은벚을 띤 단단한 보석 강옥(뼈玉)의 하나 

로， 미얀마의 만달러]이 지땅에서 나는 것이 유영하냐， 인공적으로 만 

들기도 한다 =홍보석 홍보옥 홍옥(liI玉) 

흘치[，L治] : <역사〉중국 명나라 효종 때의 연호(1488-1505). 

화콕[未웠] 벼에 속(텅)하는 곡식(뤘食)음 통틀어 일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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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火펀} 산볼음 막기 위(ß)하여 • 능원(탱떠)， 묘(감) 등(휴)의 해자(!;î<깎) 밖에 

있는 풀과 나무플 블삼라 버란 곳 

화술주시[.fo파햄8츄] : 도연병이 남조시대 송나라 무제가 동진의 안제를 죽이고 왕위 

른 찬탈한 사실을 비난하여 지은 ilii댐H，f에 화당한 시로 세조 

를 은근히 "1난하고 있는 내용 

호댁[jt즙1 만물을 만들어 내고 기르는 것 

한곡[遠뒀J: (역싸조선시대어1， 곡식을 사창(社용)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옴 

에 꾸어 주고 가음에 이자플 블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환상 

G풍上〕 환자(끊子) 

판관〔줄官] 거세(錫)된 냥자로서 궁중에서 벼슬을 하거냐 유력자 맡에서 사역되던 자 

흔당[훌힘 입금이나왕바， 왕가퉁이 대필로돋아옹 극환어(還뼈) 환행(때후) 

회란‘ 
흔}토[앓刀] 예전에， 군복에 갖추어 차던 군도(ljI刀) 

한모[j효행] ‘ 환곡눴짧을 환수(월JiJÙ할 매 원곡(ji;짧 이와(以싸)에 쥐 、 잔새 U:J-위 

에 의 (1죠)한 손설(없失)을 채우랴는 뭇으로 석(石)마다 십분의 일을 더 

해받던일 

된배[遠配] 귀양살이에서 풀리어 돌。μ옹 

흰상[還上J: (역λ~)=환곡 혈짧 

환만[울횟] 다른 곳으로 옳겼던 신주(神王)를 다시 제자리로 모심 =환봉(끊;f>). 

판임[i훌任] 본래의 직임으로 다시 임병함 

한재I[효上米] 각고을의 사챔士會에서 봄에1는 대부하고 7댄에는 수냥하던 곡식 

흔}항[풍해] 조선후기 군사용으로 "1축한 양륙을 환곡의 예에 따라 농민틀에게 대 

여했다가 회수하는 미곡 각 도의 군영에서 군향(퍼，lnJ)으로 。l획받은 

곡석을 군영 소재지나 각 음에 분급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윤 충 

탕했응. [유샤어] 향효j뼈청) 

항[올] 임금 

굉어[옳魚] ‘ 〈동붙)1 영어과의 민물고기 몽의 낌이는 10-45cm이고 방추형이 

며. 등은 검푸흔 빛깔， 옆구리 배는 흰 벚깐이마 번식기에는 배에 

폭넓은 룹은맺 띠가 나타나고 각 지느러미도 붉어지며 머리와 등에 

착은 돌기가 다수 나타난다 바다와 캉이 만나는 곳에 많이 사는데 한 

국， 샤할련， 연해주， 만주， 입본 등지어1 분포한다 =설치 설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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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여odon h려mnensis) 2. =철갑상어 

활춤[뿔蟲〕 메뚜기과어1 속한 곤충인 누라의 한자 병칭 [유사어J: 비황(JI<엎) 

황희[옳흥， 1363~1452J ‘ 고려 말 ‘ 조선 초의 문신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 

거했으나， 이성계의 간청으로 다시 벼슬겔에 올라 18년간 영의정에 재 

임하면서 세종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명성이 높았다 인품이 원만 

하고 청렴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나 

몇 수의 시조 작품도 전해진다. 

회계[回양J : (역사〉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선6띔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 

회방[回R종J (역사〉과거에 급제한 지 예순 돌이 되는 해 

희상전[월U짧] 경희궁의 부속건물로서 지금은 조계사로 시용되고 있다 

획급[劃給] 정해진 수랑대로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다른 사람이나 관아에 니누어 

줌 [유사어] 획부(훤líil 획해올j下) 

획하[훌IITJ 주이야 할 것을 그어줍 

칭럼[複없J 무법(짜 ìt)하게 조세를 거두어들임 

효경〔孝얹] 유교 강진의 하나 공자GL子)가 제자인 증자(감子)에게 전한 효도어1 

관한 논설의 내용은 풋날 제자들이 펀저(찌홉)한 것j으로 작자와 연대 

는 알 수 없음 천자〔天子)，대부(大夫) 새士).서인(많시의 효(추) 

를 냐누어 서술하고 효가 덕(德)의 근본입을 밝힘 우리 니라에 전래 

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 시대에 독서삼품:cHBii홉三品꺾)틀 설 

치하연을 때 그 시험 괴목의 하나보 쓰인 기록이 있을 그 후 유교의 

대표직 되목인 효도의 기본시로서 넘려 읽혀짐. 

효렁대군[孝횡大君， 1396~1486J 조선 태종의 2남 붕교에 독실하여 수많은 유신(바 

많)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도0짧t릎 모아 갈성을 강론하도록 

했으며， 원각λF를 창건해1 토께 조성도감 제조가 되어 역λ없事) 

를 친히 감독했고， (웬각경}을 국역δ애 간행하였다 본명 보(해， 

별챙 초영 호(피해， 자 선숙{홉때， 시호 정효때휘， 활동분야 문 

학， 이릎 보(짧 초영 호(펴. 자 션숙{용뻐 시호 정효(!t精~. 

효유[맺끓/8흉예] 깨달아 얀아듣도록 타이름 =효시(않쿠) 

후[Fo l : CD중궁(中呂).@군왕(君主)‘ 
후관[候館] 전방의 사정을살펴기 위해 설치한 건물 뺨에] 망루딩廳 후루이觸. 

후래[後來1: 1 뒤에 오거나 뒤져서 옴‘ 2.[북한어]장차 오게 되는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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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後않] 뒤에서 도와줍 

릎린대장[덴5흥大將1: (역사〉조선시대에 둔， 훈련도강의 으릎 벼슬 픔계는 증이품 

이였다 =훈장 

훈련도감[힘|웠都앞 1 : (역사〉조선 후기에， 오군영 (liíjI싱) 가운데 수도 정비와 포수 

“낀'f-)， 살수(殺手l ， 사수(’1주)의 삼수군(츠주íjI) 양성옹 맏아 

보던 군영 선조 떼에 설치하여 고종 19년(1882)에 없댔다 

=도감(쩌Ii\:i) 훈국(訓局) 

콩〔쩔] 흥서[짧llil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늪며 이르는 만 느홍거 홍어 

등서[흉댄] 왕이나왕족， 귀족등의 죽음을높여 이르는발‘ 늑흥거 흥어 

린]철[잉았얹] 헐어서 치워 벼링. 

후|릉[감야흥1: (고적〉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 인조의 계비 조 대비의 능- 동구릉 

의하나이다 

팍전〔↑illJ!!!1 : Q)나라에서 관리틀이 죽었을 때에 철조($ll~에를 하거나， 장례 III용의 

일부를 대주는 일 또는 그 밖의 사제(R~쌍) 배향Wê享) 추봉(파 

조t) 수비(써E영) 임방(立t)j) 건사(섭”래 따위를 해주는 얀， [유사어} 

흘상(t血때. 흘음(때않)-@나라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백성을을 구제히는 일로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고구려의 진대법 

〔뼈tììt)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듣어와서는 의창(11앙) 

과 대비원(大킨때 및 제위보(않危염)가 있였고， 조선 시대에는 호조 

(p뽑)와 진흉청@떼血짧 및 각 도에서 흘전을 주관하였음 집이 가난 

하여 결혼할 나이가 지나서도 혼인하지 뭇한 사람과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틀 빛 흉년에 구결하는 어린아이들과 "1려진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호도 포함됨 〔유사어1: 구흘(셨때)‘ 홀민(뻐딩) 흉환{↑血굉j 

흡항[엔효l 곡식 농사가 장 안되어 농사가 결딴남~흉겸 

흑각궁[뚱角덩] 벚깔이 겸은 무소의 뽕로 만든 활 

등경원[맺짧圖1 : 조선 지116대 임금 얀조(仁~ID의 생부인 정원디l균(定필大君)의 묘 

호(똥쩌 광해군G'éi홉폼) 매 양주(楊써)에 있마가 인조가 즉위한 

뒤에 낌포로 이장하였고， 원종(元"")으로 추증된 뒤에는 묘호륜 

장릉(뭘園이라고쳤음 

희링[希亮] 노공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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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김모실혀 이리는 새로운 보용율 확보했디 딘숭히 옛 선죠톨의 !lIll!iI기 보이갱디는 사i만이 이니리 김~톨 r:
l 용해서 선조톨이 김모. 횡뼈 무엇을 전히고 g는 것일끼? 진α1히고 적극적으로 고민잉 수 잉논 자료외 기l1lJ 미t，;Ui 짓 1 r. 
.디 왜 g모A댐으로서 김표. 알믿 수 있는 다앙한 역시싱율 획보한 것이디 01 기'1기 깅모시민 %에세 째샌 매 

1운 사i료 내언에 질기고 김모사림으로 자금심을 갖고 실이가는 실의 정쩌싱으료서 역잉을 ’ 4 잉어이 e디 G;IJI;IUI . 
1:응1，)1 김g잉획이 그 역믿흩 밑 수 잉디는 신덤율 갖게 되었디 -믿힌지때 밑 .에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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